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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먼저 경기향토사학 제16집이 발간되기까지 집필에 수고하신 경기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들 표합니다 

또한 경기도의 각 지역의 역사를 연구하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김문수 경기도지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는 우리나라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늘 중심적인 고장으로 

기능을 해 왔습니다 한반도의 중심이라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다양한 지역의 문화가 

영입되고‘ 주변국들의 문화가 유입되는 창구의 역할도 하였습니다 때문에 수많은 

유울， 유적들이 산재하고 있으며 역사의 다양한 경향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경기향토사학 제16집〉은 연구위원틀이 쓴 각 논문의 제목에서도 드러나듯 . .01. 왕실을 

중심으로 한 역사적 경향뿐만 아니라 인물 신앙 생활사 퉁을 연구한 다양한 연구결과 

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만큼 다양한 문화적 경향이 한 데 어우러져 있고， 그것이 나름대로의 경기도적 

문화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역사적 맥락을 만들어 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경기향토사학〉은 매년 경기도 31개 시 군문화원의 추천으로 위촉된 연구위원들이 

1년간 조사 발굴 연구한 결과물을 발표하는 논문집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세세한 

역사적 기초자료로서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각 위원들의 맺음말 가장 끝에 목 기채되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 있는 젊은 후배들의 연구를 기대해 본다 ” 

“오랜 세월의 얘환을 이제는 볼 수 없게 되어 안타깝다 ” 

최근 급격한 도시화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귀중한 역사유적， 유물들이 제자리를 

잃거나 사라지고 있고‘ 더욱이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도 합째 하렬없이 사라져 

가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이 후학들의 연구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순수한 열정이 곳곳에 느껴집니다 



각 논문들의 연연을 살펴보연 이 하나로 완결된 구조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연구를 시작해야 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경기향토사학〉은 새로운 역사적 사실들올 조사. 발굴하는 용기와 도전정신이 

느껴지는논문집입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는 역사와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보존을 홍해 。H향 

심쓸 고취하고 나아가 경기도민의 화합과 단결에 기여하고자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언제나 앞장설 것입니다 경기향토문화연구소의 열정과 소신이 있기에 가놓한 

일입니다 

다시 한 번 〈경기향토사학 제16집〉이 발간되기까지 열정적으로 조사 발굴해 주신 

연구위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장 오 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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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시대를 중심으로 한) 

남한산성의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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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序꿇) 

남한산성(南않山뼈의 역사적〔歷史的) 사실(J);앙)과 전래문화의 재조명(再照明)이 목 

유네스코 문화유산(文ftJ!훌) 등록(풍웰)이전에 재조영 되어야 하는 것은 백제시대(百협 

時代)의 찬란(썼빼)하였던 군사문화(댄다I文ft)를 중심으로 한 다방연(多方面)의 예술(양 

術)과 문화가 삼국(三國)중 가장 우수({훌찢)하고 화려(훨행)하면서도 지적(*0的)인 사실 

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아 냥한산성의 위상(1立얘)이 흠결(7;:缺)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같 

이 왜곡(줌曲)된 냥한산성의 실상(월相)을 재조영(再eg明)하여야 한다 백제건국(百왜Jû! 

國) 상황예;況)올 전(1애)하는 삼국사기(三國맞記)의 기록(~c앓)을 보면 온조왕(溫해王) 

이 한산(흉山)에 와서 부아악(~兒폼)에 올라 두루 살며보고는 한수(i찢水) 남쪽(/可힘)의 

위혜성(멍챔뼈에 도읍(都눔)을 정(定)하고 열 명의 신하(동下)블 보좌〈뼈住)로 삼아 국 

호(國5i!Ð를 십저1( -1-애)로 하여 나라를 세웠는데 이 때가 전한(J껴ii/.0 성제(成帝) 흉가(i'j) 

챔) 3년(서기전 18)이었다 이와 같은 기록에 대하여 한산(i!Xi山)의 위치비정(位없J:t定) 

에 대한 삼국사기의 해성(w!<평은 한산의 위치(位置)는 백제(百뻐)의 최초(Ii!<初)의 도읍 

지(행1동밴j를 어디로 블 것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최초의 도읍지를 하북위혜성(페~t!a!껴g 

뼈으로 볼 경우(境왜) 북한산(~t漢山)에 비정(l:t定)할 수 있다 1) 그러나 하납위혜성(河 

폐맨행1때으로 볼 경우 남한산(바l냉山)에 해당(핑땀)시킬 수 있다 2) 그런데 위에 나오는 

부아악(:I'J.兒돕)을 삼각산(三꺼山)에 비정(比定)하는 것이 옳다고 하면 이때의 한산은 북 

한산(北1짧山)으로 보는 것이 타당(잦염)할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한수(i!Xi 

水) 남쪽(패南)에 위혜성(!ttj융lIiIÛ에 도읍(힘들'，.)올 정(定)하였다는 기록에 의하면 상황은 

또 달라진다 한산이 백제 전국(百빼쇄國) 초기(初期)에는 백제(百빼)의 궁성(흠뼈 보위 

산성(保쩌111뼈으로서의 다양(多뼈하고 구심적(求心點)적인 역할(1:왜11)을 한 사실과 근 

초고왕(近압古王) 26년 가을 고구려(홈句뼈)의 고국원왕(故國짜王)올 명양(平뺑전루에 

서 죽이고 돌아온 뒤 서올인 궁성(좁I빼을 냥한산성으로 옳긴 이후 백제수도(百빼γ，힘” 

1) 정약용(T꺼쩌)의 아방강역고(뼈재해뼈考) 이병수('1'炳써)의 f댁고대사연구(뼈탱古f-<:史%흉 박영 
사 1972년 491-487쪽) 

2) 이흥식(주'lL~φ 의 한국고내사연구(씹댐古代잊짜았 신구문화사 1971년 321-327쪽) 

8 한동억 



로샤의 역할(1lt핑11)을 정밀분석(해密分析)하고 심도(앉度)있게 연구(!J1究)분석하여 냥한산 

성의 역사적(歷史的) 사실(잊업)을 확인(삐캡)하고 확실한 기록(記앓)으로 정리(짧멜)하 

여 후서\(後世)에 전하여야 하는 일은 역사적(歷史的) 소영m命)이요. 시대적(빠代的) 사 

영 (1핏命)이라 기필코 완수(숲않)하여야 한다 

II . 본문 

1. 사기(三國史記) 

경기(京짧) 지역은 마한(띤ll1! 三많농 짧건 *핏{핑 i:\!i王 {핏에는 辰햄으로 iîêi*)31)의 

시조(始피m이며 고조선(古화l~￥ n子얘뺑으로도 혜記합)의 마지막 황제(꼬'7\';-)인 준왕(뾰 

王)이후 조선왕조(朝健王朝)이후 지금까지 2 ， 200여 년간의 수도권(首都圖)이었다 준왕 

은 위만(衛뼈)에게 밀려냐 내쫓기고 나라를 빼앗기자 냥하(南下)하여 한강유역(i야江流 

뼈)인 회안(바安 현재의 없州市 없州동 웰핫J히 -뺨)에 수도(tifilf‘)를 정(定)하고 나라를 

세웠다 그 사연은 준왕은 서기전(西紀패) 195년에 연(延)나라로부터 유(i빠이민(ft]곳) 

천 여영을 이꿀고 귀순(잃}I頂)하여 온 위만(術뼈)을 지극(호짧)히 총애(뼈찢)하여 박사(빡 

土)라는 높은 직책(職칩)을 주어 요서(평四)일대를 다스리게 하였는데‘ 마음 해인 서기 

전 194년에 외칩(外강)이 있을 것이라며， 준왕을 측근(떼近)에서 호위("핑빼하여야 한다 

는 구실(디빠)로 군사(파士)들 이꿀고 도성(都城)에 들어와 준왕(뽀王)을 내몰고 스스로 

를 왕(王)이라 칭(稍)하고 국호(國뼈를 위만조선(衛뼈朝빡)이라고 하였다 

준왕은 조선(朝없)이라는 국호(國핸)조차 빼앗겼으므로 진국(辰國) 진한(辰짧) 또는 

준한(파뼈)이라는 새로운 국호(國씻헤들 제정(써定)하여 시용(19211l)하였다는 기록과 한후 

(짧 11~)가 위만에게 밀려나 남쪽으로 내려가 나라를 세우고 나라 이름을 진국 또는 진 

한(辰빼)‘ 준한(뱉짧)으로 불렸다 라는 것이 상국지(르園호) 위지(짧순) 동이전(짜핏맨) 

3) 三國￡중 었;ð W:WWI에 i.1!!王 딩의 F건싫은 /"州 mS;tt

(백제시대를 중심으로 한) 뇨벤산성의 재조영 9 



준왕(띤王)조({I정에 기록(記상)되어 전 ({냉)하여 온다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을 각종문현상에 나와 있는데도 정확히 알리지 못하는 상황은 무 

슨 연유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지 않은가? 

우선은 삼국사기에 실려 있는 백제에 대한 기록들을 살펴보자 

후한서(後1싫판)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4) 

r삼한(三옳)은 무룻 78국 이었는데 백제는 그 중 한나라였다 j 

북사(北잊)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r백제의 동쪽 물은 신라이고 서쪽과 님쪽은 모두 바다를 한계로 하였으며 묵쪽은 한 

강(훌江)에 닿았다 그 서울은 거일성(居￠뼈)이라 하고 또는 고미성(固멍城)이라고도 히 

어 그 밖에 다시 오빙성(1i方城 종(右)， 西(左)， 南(後)， 北(前) 中) 있었다 j 

통전(패jUf)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r백제는 남쪽으로는 신랴에 접하고， 북쪽으로는 고구려(홈옳)와 떨어져 있으며， 서쪽 

은 큰 바다를 한계로 하였다 」 

구당서(파암깜)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r백제는 부여(앉餘)의 별증(別햄)으로서 동북쪽은 신라이고 서쪽은 바다를 건너 월주 

(월애 析江옵)에 이르고 님쪽은 바다를 건너 왜(얹)에 이르며， 북쪽은 고구려(홈句앓)였 

다 그 왕이 거처(居짧)하는 곳에는 동 서의 두성이 있었다 」

신당서(新Ji!f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r백제의 서쪽 경계(境界)는 월주(쩔써 I~江省)이고 남쪽은 왜(’쫓)인데 모두 바다를 건 

너 있으며 묵쪽은 고구려(홈句옳)였다 」

4) 경'!-국정신문화연구원 CD-RQM짜註 댐ll!，è 三댐ll!，è 췄 제37 짧양 제6 地앵l4 뼈句해 百써 

10 한동억 



고전기(古싸記)를 살며보니‘ 

r동영왕(흥明王 주몽의 셋째이들 온조(溫iH)가 전한(前;1)흥가(i'lll!)3년 계묘(서기전 

18)에 즐본부여(쭈本1*U)로부터 위례성(!1it짧)에 이르러 도읍올 세원 왕올 일걷고 389 

년을 지냈디 13세 근초고왕(近협古王)에 이르러 고구려의 님(南)명앙싱('l'1I빼)을 빼잇 

아 한성(;1뼈 F힘;1山뼈)에 도응히고 105년올 지냈다 22세 문주왕(文周王)에 이르러 서 

울을 웅전(뼈川 公얘)으로 옳기고 63년율 지냈다 26세 성왕(￥王)에 이르러 서율을 소 

부리(所夫里 ’:!<U)로 융기고 나라이름을 남부여(南앉U)라고 하였으며， 31세 의자왕(ll 

g王)에 이르기 까지 지낸 햇수가 122년이었다 당나라 현경(없톰) 5년 곧 의자왕(훌§ 

조)채위 20년(서기 660)에 이르러， 신리의 유신(맺념)이 당나라징수 소정방(훌定方)과 함 

께 이를 쳐서 영징(푸正)하였다 옛날에는 5부(五없)51가 있어서 37군(행)， 200성(뼈)， 

76만호(戶)를 나누어 통힐하였는데， 딩나라가 그 영에 웅진(뼈J흥)， 마한(훌앓)‘ 동영(훌 

明)등 다섯 도독부6 1훌 나누어 설치(設톨)하고 나서 그 우두머리(율홉)톨 도독부 (~'IllII) 

자사(刺史)로 삼았디 얼마 안지나 신리가 그 땅을 모두 아울러서 웅주(뼈써 공주(公 

얘)， 전주(송뼈)‘ 무주(武얘))의 3주와 여러 군현을 설치하고， 고구려의 닝쪽 경역 및 신 

라의 옛 땅과 함께 구주(九애)로 상었다 j 

라는 이 기록은 남한산성(南여山뼈이 근초고왕(近함古王)이후 백제의 수도로서 105년 

(서기 371-4 75)이라는 기간 통안 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고국원왕(故園原포)이 

사상(射殺)된 후 고구려는 원한(씬없 맺힌 세월을 보냈을 것이고. 광개토대왕(Jj(1싸土大 

王)조차 함부로 다붙 수 없었던 백제의 막강한 군사력이 있었다는 망중(j쩡꿇)이기도 한 

것이다 

5) 백제가 꽤뾰H、납t에 XjllJil(ä씨를 뼈t .. ~分하여 ~~ ;i1한 다섯 업l 五ffi’mrl에 대한 기록펀 Jl'J라에 처음보 
이며， 附싼 에서는 더욱 빼系化된 狀양틀 보여주고 있다 쩌l-F 즉 없씨에는 /Jt"Æ가 있어서 이용 
J:센 때엠 'I'm'. -fffll. ft< ffi’의 五염l로 나누었다 끄임!판 500인의 용士정 %댐하였으여 %임l에는 
5양이 있어서 土A이 용住하였다 

6) 싸 냐라가 펴~660년에 액제를 썼한 l떠&에 않윈한 다섯 xm염l 그러나 이 ~~)’I의 따典인 엄μf판 
권 199J: 百빼!’에 右쩌e~J!If 王文IJt륜 lJ~r~빠함으로 ’f命하고 兵力용 I.tl lli하여 지카게 하였다는 
2" ‘안 보이는 것으로 보아 *際로는 lI~r~빠합엠안 ::Jt ili하였던 듯하다 라고 :è~되어 있다 flíFH 
lr 권 220 百째에에는 rrnr~ . . !'\U‘ *'띠 까에 쇼와 행安%함업l의 이콩이 나옹다 IJ~~얘j상ffil가 현 
재의 公州m라는 것과 1e'Ii'얘앤염l가 끄}jlJil(중의 하나인 짜方 11’*뼈(:~비 r~'i JJ[버L강面)이라는 외에 
는 다른 얘상임lQl htii1는 알 수 없다 JiXllt'i엠는 lJ~iI'얘 lfi'염i외에는 :tt1에上으로만 設없되었틴 듯하 

며 얼마 안 있이 ι~ð 37 t l!!l'l!.ë .l<1ll에 샤名-1m의 삐염엠및 싸"'J'rt동 七州빼야|로 양l엇하려한듯 
하나 그 또한 1itlT에 옮기지는 뭇한듯하나 라고 기술(:èil!ll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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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조대왕(i없祖大王)이 서기전 18년에 액제(百빼)를 건국(<11國)하고 수도(한힘’)를 하북(河 

北)위례성(범5뼈으로 정하였다가 옹조12년(서기전 6년)에 하남(페南)위혜성(핸g뼈으 

로 이도(移都)하였다고 알려져 왔다 그러나 삼국사기의 기록은 옹조왕이없뼈王)13년(서 

기전 5)가을 7월에 한산 아래로 나아가 목책(木冊)을 세우고 위혜성의 민가들을 옮겼 

다 7) 라고 기록되어 있고‘ 마침내 강역(짧빼을 정 하였는데. 북은 매하(땅河 짧成江) 

에 이르렀고 남쪽으로는 웅천cn~) 1 1 公州)을 경계로 하였고 서쪽은 큰 바다에 막혔고‘ 

동쪽으로는 주양(走따 황川)에 이르렀다 구월(1L月)에 궁성(흠뼈과 대궐(大뼈)을 세웠 

다 라고 기록(~c앓)되어있다 이때부터 삼국사기(三國史5리에 기록되어 있는 한산(않山) 

이나 한성(i윌뼈을 포항(包含)한 이 지역(地域)과 관계(뼈係)되는 기록틀을 살며보기로 

한다 

온조왕(ì잃祖王)14년(서기전 5) 봉 정월에 도읍(都로)을 옮겼다 2월에 왕은 부락(部짧) 

을 순행(“行)하며 위무(받f메하고 농사(잃파)를 힘써 장려(찢勳)하였다 가을 7월에 서 

북쪽에 성(뼈을 쌓고 한성(않城)의 백성들을 나누어 살게 하였다 8) ※깅정호(金正浩)는 

대동지지(大찌地훈)권3 경기도 양주(해써 성지 조(減lI!l I1정에서 이때에 쌓은 성을 양주 

성(짜州뼈으로 보고 있다 

온조왕 25년(서기 7)봄 2월에 왕궁(王홍)의 우물물이 갑자기 넘쳤고 한성(않뼈의 민 

가(民家)에서 말이 소를 낳았는데(띄生牛) 머리하나(행-)에 몸이 둘(身二)이었다 일관 

(日흠)이 말하였다 우울물이 넘친 것은 대왕이 우뚝 일어날 정조(徵4싱요. 소가 머리가 

하나에 몸이 둘인 것은 대왕이 이웃 나라를 병합(拉合)할 정조입니다 왕이 듣고 기뻐 

하며 드디어 진한(辰웰)과 마한(!.l;햄)을 영합(拉合)할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9) 

온조왕(溫뼈王)27년(서기 9)여름 4월에 두 성(城)10)이 항복(ß~t!O하자 그 액성(꿈姓)들 

7) 三國잊記 였 m 23 百쩌*，1i~!l1 1 i싫.n王 13ifo 
8) 삼국사기(三國싸3리 권 제 23 백제본기(百에本f리 제 l 온조왕O~if1l王) 14 년 
9) 삼국사기(三~잊원)권 제 23 액제본기(百쩌*紀) 제 1 옹조옹서1잃얘王) 25년 
10) 띄협의 두 Ji/lol 뻐山뼈과 i1î\햇뼈이라고 하는데 두성에 대한 짧J!!한 lt숲이 없다 

며J1li뼈에 대하여 i1i1'l古王 24년(서기 190) 新양 Ijl:l木尼뼈今에 보이는 新앵i!JjlJí 뻐山앵과 同-한 
곳이라 연 !II!;t 빼hl /lll ll1l흥때에 lt定 한 수 있다 liTtttJR國w뼈勝''ll권 제 25 !II!(àJit'i ffill힘없 ;g. 
1fi_뼈에 *'新lIi쓴 山(-f:뻐山)01 나오는데 때山=ff't!.흥I!l.은 IJ!:(E 혐싸/lI’ nu공面이다 그러나 뼈공面 
은 ，~Q.의 中 L‘뼈가 양나 1일 境;엔 뼈j엠견으로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新얘핑國멧뼈陽앞 권 제 33 
숨앓띠 珍山I!l. 古IMli에 나오는 꼈111椰(:(E없 핏 르十또)이라는 ，ò1l'에 {죠Ilt하여 ，'['.r휠 珍山으로 보 
려는 Jl.M도 있다 (千월추 三얘의 랩*形成 下 ~~양챔 3 일지사 1976년 1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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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산(j!X! úl)북쪽으로 옮기니 마한u특햄)은 드디어 멸망(~C)하였다 11) 

옹조왕(뻐해王)28년 아들 다루(多맺)를 태자(太子)에 용(쉰)하고 중앙(中央)과 지방(뼈 

方)의 영권(兵째)을 모두 태자(太子)에게 말긴 12) 후 부터는 전풍적(빼統的)으로 백제(百 

쩌)는 495년간 태자(太子)에게 병권(兵째)올 맡기는 것이 관혜(慣{7!J)가 되었고 그로인 

(因)하여 태자(太子)를 중심(中心)으로 한 군사력(WlI!-力)은 삼국(三國)중 고구려(몹句 

없)， 신라(新챔) 어느 나라와 비교üt*50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핏셈j하였다 

특히 창곡동(í't짝洞)에 태자궁(太주힘)을 세우고 백제(百뻐)의 군사요충지(ll펴l몇쩌뼈) 

륜 만들고 지금의 송파(암뼈와 성남일대(城힘-챔)에서 훈련(페陳)을 시킨 것은 백제융 

성(百쩌앓짧)의 근간(밟li')을 이루었다 

옹조왕(i밟해王)43년(서기 25)걱올 10월에 남옥저(南i7ëiID의 구파해({j빼없)퉁 20여가 

(家)가 부양(용빼에 귀순(짧願)하니 왕(王)이 이블 받아플여 한산(야山) 서쪽에 안치(安 

없)하였다 

기루왕(己양王)27년(서기 103)13)왕이 한산(펴山)에서 사냥(山行 HImJ(몰아)를 하여 파 

士나 집숭(00을 호k곳으로 몰아 놓고 사살(따뻐하거나 생포(生폐)하는 戰쩌로따덴1* 

의 -種)하다가 신비(빼행)로운 사슴에l成)을 잡았다 

개루왕(짧양王)4 년(서기 131)여름 4월에 왕이 한산(파山)에서 사냥하였다 

깨루왕5년(서기 132)봉 2월에 북한산성(北띠[1[1빼을 썽았다 14) 

근초고왕(i!i1-'1古조) 24년(서기 369) 가을 9월에 고구려(찌句뼈)의 사유UQ油)가 보병 

(步兵)과 기병(m兵)2만(파)명을 거느리고 치양(체00에 와서 진(씨)을 치고 군사(펴士) 

한연 소，t 소州m에 比Æ하는 요%도 있다(송엇* 숲111과 !tJllTfJt"<, ，\~웰百혀文ft.JlIJflJ했 때光大lμ 
앉 1975) 
~I\빼뼈에 대하여 T잠빼은 %뼈킹t;톰 I;j[~古;"'~!Iljf용m라 하여 11써{로 !t;i!하고 있으나(丁E쩌 
빼없考 ~1 !맥앨껴lJl)(녕하기 어렵고 新i융’K園뱃뼈JJIIJt 권 39 M1<',* 11[川뼈에 n~얘'*의 ~:lt로 

보고 그 f!L l값용 지금의 쩔安Il!l .... iliî 곰치리에 !tÆ하는 JIM도 있다 (소였來 효山과 !tJllTf:Jt.Yo<) 
11) 三圖l!!3c 권 제 23 百iØ**" 저1 1 i.:t.u王 27년 
[2) 三圖잊記 권 제 23 百빼**" 제 lì싫애조 28년 
13) 三園l!!!c 권 제 23 百에本*" 제 l 己핫王 27년 
14) 三댐잊!c 권 제 23 百찍**" 제 l 젊훌王 4년 5년 ，tijl山뼈옹 이때에 쌓았다는 記갑에 住g하 

여야한다 
，ti!li tll뼈읍 쌓았다띤 한뺑빼의 m&l1JlJiI(인 ftl싸 LI.J뼈은 ，ï，m이나 lbeH밍 이 무렵에 쌓았다고 하여 
야 맞는 것이다 각'li!!에 쩌!8한 !!!껴톨뼈의 }ÿ1t: IJ.J뼈이 없다는 것은 %의 f51IJt에 힘l얘하지 뭇하였 
다는 'Ji1f이 立끊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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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누어 민가(民家)를 약탈(행짜)하였다 왕이 태자(太子)를 보내 군사를 거느리고 지 

름길로 치양에 이르러 고구려 군사를 급히 쳐서 깨트리고 5천(千)여명을 죽이거나 사로 

잡았는데 ， 사로잡은 적(劇들을 장수(將帥)와 군사(파土)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15) 겨울 

11월에 한수(淡水)남쪽에서 크게 사열(효뼈 將兵들의 않햄能力과 폐빼狀얄를 앓檢하여 

빼해力을 기늠하는 大規짧의 ÏjÌ>패11쨌과 월險) 하였는데‘ 깃발은 모두 누른생을 사용(使 

用)하였다 

근초고왕(近합古王)26년(서기 371)에 태자(太子)를 선옹(先용)으로 삼고 상만(三짧)의 

군사(軍土)로 고구려(홉句행)를 침공(상攻)하여 화살에 맞은 고국원왕(故國原王)을 죽이 

고 퇴각(펴뭔)한 후(j웠에 고구려(高句앓)의 보복침공(짧復당攻)에 대비(對i짜)하여 겨울 

에 궁성(흠뼈을 남한산성(南패山뼈으로 옮기고 16) 개로왕(찮없王)21년(서기475)까지 

105년간은 냥한산성 (p힘않山뼈에서 꽃피운 찬란(짧뼈)한 문화(文化)와 막강(짖램)한 군 

사력(lJI파力)은 고구려(폐句행)와 신라(新>lÐ ， 백제(百濟) 삼국(三園)중 제일무적(第-→無 

뼈의 군대(펴隊)라 할 수 있다 

근구수왕(近1九헌王)3년(서기 377)겨울 10월에 왕이 군사(l!ì士)3만을 거느리고 고구려 

(흠句앓)의 평양성(平뺑뼈을 쳤다 17) 

침류왕(ìt쩌l王)2년(서기 385)봄 2월에 한산(않山)에 절(츄)을 세우고 열사람의 숭려 

(j앙18)가 되는 것을 허가(許퍼)하였다 18) 

15) 르國핏記 권 제 23 百빼本紀 세 1 i!i:1'I古王 24년 ;!l;1'i)앓 王 斯1Íl(故園L낀王)과 없강l한 ~멸을 하 

였던 야111의 현재의 위치는 lIii1iiil'ijJ!;白/l!I!M川而(jt~ lIi海 힘i1'i 디 !II/l!' oJ1 1당)에 lt:5':된다 c!fi 
llt!lt댐맺뼈Jm'jl 권 43 l1ii1ii111 8) I I /lI1條에 8JII l:1' ;Q;句행 刀뼈없 -z; if!jj!lIIl이라 한 기사 융照로 
fil:fo'l lt:5':란에 ，2i2!!，하고 있다 

14) 三圍*記 권 제 24 百에*1<2 제 2 近엠古王 26년 ;Q;句if1의 'l'-111l11l을 쳐서 故國m王을 죽이고 틀 
아온 ifrW古王은 1);，，\의 엄j/n)때가 앨나라와 랬l'으로 i'Ii分되었던 파士를 몰아철 경우 힘든 싸웅이 

%샌되어 쩌효하자 곧 바로 얘1동을 쩍야山뼈으로 옮긴 것이다 이 같은 잊*은 三~æ記 권 제 37 
￡휩ξ 저1 6 ~따웬4 !T.句행 百홉條에 i!i:fi古王 26년(서기 37 1)부터 짧l회王 2 1년(서기 475)까지 105 
年을 南@山뼈이 百혐의 서울로 짧염 되어있어서 6훌li! F한 등21.ï<이다 

17) 三圖￡記 권 제 24 百혐*.건 제 2 i!i:fiL함王 3년 ;!l;句뼈월 진 記싸만있다 
18) 三園æ，2 권 제 24 百얘本紀 제 2it柳王 2년 a때王 元年에 짧앓앓ßtl!=~에 의하여 fill:lJ<가 {연 
來되었고 百써liH)J로 i.ri山에 절을 세웠다는 곳이 뼈南市 ü , W< 쫓i힘의 훌j증띠 ~JljIJ휴라고 전해 

오고 있다 f짧항만한 벼名짧아 쫓쩌의 옛날 이등이 쥐A꼬라고 하는데， 이는 때天뼈ψIJ(하늘로부 

터 미륙이 내려와 풍혀 있는 오양)이 映바없立(사랍이 드문드문 서 있는 모습과 같다)하여 부쳐진 
이릎이랴고 전해오고 있다 
2004년 9원 2 1일 lIIl，.î文化院(附設)뺑土文ft!*짚께rrlHi'lIIl，힘文化~Jf!fl:mll~에 ~.!R마을 디얘文化 
~Jf~ ~바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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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A\-왕(辰斯王)6년(서기 390)겨울 10월에 구원(狗덴 Ji:原이라고도 하였다고 전하며 현 

재의 낙생(맺生)이었다고 합)191에서 사냥하다가 7일 만에 톨아왔다 

진사왕 7년(391)용 정월(正月)에 궁실(핍훌)을 고치고 수리(修꾀9하였으며 못(싸D을 따 

고 산(山)을 만들어 기이(줍짧)한 새와 특이(t#뼈)한 화초W'.1，t)블 길렀다 

진사왕8년(서기 392)왕이 구원(狗Jf，U에서 사냥하였는데， 열흉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 

았다 11월에 왕이 죽었다 

아신왕(Il"f좋포)은 처음 한성(ì파뼈의 별궁에서 태어났을 때 신비로운 광채(光彩)가 땅 

에 비치었다 장성(將盛)함에 뭇과 기개(혔뼈가 빼어났으며 매사냥UJψiII!)과 말 타기플 

좋아했다 선왕(先王)이 죽었을 때 어렀기 때문에 숙부(꿨父)진사(辰뻐)가 왕위(王位)플 

이었는데 8년에 왕이 죽자 즉위(띤位)하였다 

아신왕4년(서기 395)겨울 11월에 왕은 매수(i.貝水)싸움을 보복(報iSD하려고 친히 군사 

(íll土)7천명을 거느리고 한수(않水)를 건너 갱목령(짧木짧 싸l빼公폼山)밑에서 머블렀 

다 그러나 큰 눈을 만나 병사(兵土)들이 많이 얼어 축자 군(파)쓸 돌려 한산성(빼니1 

뼈201에 이르러 군사(따士)틀을 위로(뺀勞)하였다 한수(i!Xi水)륜 건녔다는 기록은 냥한 

산성(南뼈山뼈에서 출영(出兵)하였다는 중거(짧않)가 된다 

아신왕7년(398)가을 8월에 왕이 장차(렛次)고구려(힘句핸)플 치려고 군사(파士)플 내 

어 한산(i앓山)북쪽에 목책(木째 木뼈에 이르렀다 그날 밤 큰 벨이 병영(兵쩔)안에 떨 

어져 소리가 났다 왕은 이를 심(잃)히 꺼리어 정벌(liEf:JI:)을 곧 중지(中止)하였다 

전지왕(전지왕)2년(서기 406)가을 9월에 해충(悔뿐)을 달솔로 삼고 한성(않뼈의 초 

Wl 뺏金)천성읍 주었다 

비유왕(빠有王)29년(서기 455)봄 3월에 한산(淡山)에서 사냥하였다 

비유왕 29년 11월에 지진(뼈짧)이 일어났고 큰 바람이 불어 기와플 날렸다 

개로왕(蓋빼王)15년(서기469)가을 8원에 장수(將grþ)를 보내 고구려의 남쪽연방(않方) 

19) 三댐lt!Jè 권 제 25 百1’..f;:jè 껴I 3 상斯王 6년 껴J!，\(.JiJhû lf흥에 뼈때에 대하여서는 IJUf의 잊’t 
이라고 전해옹다 i!!i/è 551 년 !Il.횟王이 옐王파 百빼의 故土를 되잦아주었다가 서기 553년에 뻐% 
의 ~f.i土로 II끼i하고 i‘강한후에 이 뼈roli은 ，k엇Jil:'t之i생라 하여 엿t이라고 뼈名율 바꾸어 주었 
다는 {애녕Q때문이다 

20) 三댐lt!，2 권 제 25 百jj!f..f;:/è 제 3 에후조 4년 th샤if!흘 h1IJ<하려고 1씨뼈까지 jfü11r하였으나 ~뼈 

윤 만냐 되힐아 왔는데 여기에서 야rlr뼈이라는 곳이 1ti야山뼈인지 It~i야山J/iI(인지 不 l써Iit하다 

(액제시대를 중심￡로 웬 능엔산성의 재초영 15 



을 쳤다 21) 겨울 10월에 쌍현성(햇뺑뼈을 수리(修댈〕하였고 청목령(룹木짧)에 큰 목책 

(木빼)을 설치(設없)하여 북한산성(北@山뼈의 군사(피士)들을 나누어 지거게 하였다 

개로왕(蓋없王)21년(서기 475)에 고구려(高句행)의 장수왕(長원王)이 보낸 간자(問者) 

도림 (lll林)이라는 중(염)의 계교(計巧)에 속아 궁성(홉뼈과 궁궐(힘뼈)을 재건축(再짧짧) 

하고 고다지추(찌多只樞)라는 높고 긴 제방(1J;l야)을 몽촌토성(했村土뼈에서 검단산(흙 

까山)아래 까지 축조(찢흩)하연서 막대(찢大)한 자금(資金)을 사용({횟用)하여 국고(國댄) 

를 탕진(꿇없)하고 소비(消웹)하여 마침내 국력(國力)이 쇠진(풍짧)하게 되었다 이때 삼 

국사기(三園史記)의 기록("èi1<)은 r이에 나라사람들을 정발(微짧)하여 흙을 쩌서(짧土)성 

(뼈을 쌓고 안에는 궁실(宮좋)과 누각(柳11(1)과 대사(흉째)등을 지었는데 웅장(雄빠)하고 

화려(꿇밟)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또 욱리하(힘ßflli可 않江)에서 큰 돌을 가져다가 곽 

(혜)을 만들어 부왕(父王)의 뼈를 장사(짧갱P하고 강을 따라 둑(킥)을 쌓았는데 사성(￥ 

村土뼈에서 숭산(행山 톨유꺼山)북쪽에 까지 이르렀다 이로 말미암아 국고(國庫)가 텅 

비고 백성(百앉)들이나 나라의 위태(危~)로움은 알을 쌓아 놓은 것보다 심(!li)하였다 j 

라고 기록하고 있다 

개로왕(蓋밟E)은 고구려(흠句앓)의 장수왕(용점王)이 삼만(三짧)의 군사(펴土)로 쳐들 

어오자 태자(太子)인 문주(文周)에게 신라(新짧)에 가서 구원병(救얹兵)을 청하게 하였 

고， 문주가 일만(-펴)의 구원병을 이꿀고 왔지만 구원군(救얹핀)이 왔을 때는 이미 개 

로왕은 처잠(↑횡융)한 최후Ui!d웠를 맞이한 후였기에 문주는 퉁극(풍빼도 못한 채 웅진 

(tf陣)으로 내려가 도읍(젠동)을 정하여 등극(짧짧)하였다 

당시의 상황을 삼국사기(三園史記)고구려본기(홈句짧本紀)장수왕(長장王)조에는 왕 63 

년(서기 475)9월에 왕은 군사 3만 명을 거느라고 백제를 칭략하여 백제왕이 도읍한 한성 

(ì잊뼈을 합락시키고 그 왕(王)부여경(앉않慶)을 죽이고 남녀 8천명을 사로잡아서 돌아 

왔다 22) 라고 기록되어 있다 

21) 三園5링E 권 제 25 百쩌本% 제 3 짧l싫王 15년 lit<lii王이 홈句Iil!를 9i;J!I:으로 설정도로 百혐의 1ll 
헤I力은 g행하였다는 ~'1f이 立設되는 용m이다 그러므로 용흙王은 !벼연릎 보낼 計햇을 써서 g 
쩌에는 百업를 양J!I:하여 l.'i'~생王올 잡아 죽이는데 成功하였고 i!l!ililir.t →후흘 d;，Jj하여 76년간을 
다스리게 된 것이다 

22) 三國*記 권 재 쩌句얹*紀 제 6 융전王잃 효l힘王)5년(서기 469)에 찌句댐의 (!I!l염을 힘써가 쳐 

들어 왔어도 將제하지 못한 댐이 맺혀있던 J<l11포이었다 6젠IIfI 없했양뼈하며 ”’1킹이인 충 ill林을 
시켜 百쩌의 웰하릎 망지게 하고 갑l)(하여 I.iHt:의 IIJjfll을 거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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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가 근초고왕(近함古王)에게 침략(딩톨i\)을 당하고 고국원왕(故國까王)이 빗나간 

화살에 맞아 죽임을 당한 이후에 고구려의 명예회복(名활回때)올 위한 상심(f1h心)의 감 

정(感，tw)과 백제에 대한 보복감정(報復感f홉)이 얼마나 맹배 (ìît傷)하였었는가? 왕(王)의 

전사(따死)라는 역사적(歷엇的)치욕(따홉)을 씻기 위하여 얼마나 절치부심(切짧짧心)하였 

는가에 대하여 삼국사기(三國史記)의 기록(~è깡)올 상고(詳考)하여보자 

고국원왕(故國파王)의 아들인 소수림왕(시、m林王)이 퉁극(월뼈하고 위상회복(位相回 

쟁)윤 위하여 절치부심하다가 소수링왕 6년(480)겨올 11월에 백제의 북쪽 변경(邊뼈올 

칩략(f:;(얘)하였다 이때가 백제의 근구수왕(近fJLÕ.王)2년(480)이던 때이다 

고국양왕(故國빼王)3년 가을 8월에 군대(파11t)둡 내어 남쪽으로 백제를 정벌({뼈)하 

였다 라는 기록이 있으나 정확(正條)한 지영(뼈名)이나 성곽(뼈떼)의 이름은 없다 고 

국양왕(故圖빼王)6년 가을 9월에 액제를 칭입(앉-入)하여서 남쪽 연경부락(l!맺염짧)을 

약탈(r#.‘함)하고 돌아갔다 고 하였으나 역시 성이나 지명이 없다 

고국양왕 7년 가을 9월에 백제가 달솔 진가모(ji;家후)플 보내 도압성(얘깨城 fftill未

햄)을 쳐부수고 200명을 사로 잡아갔다 

광개토왕ù.li r댐土王)2년 가을 8월에 백제가 냥쪽 변경(찮빼을 칭략(싱略)하여 왔으므 

로 장수(l!lfer!I)에게 멍하여 박게 하였다 

광개토왕 3년 가을 7월에 백제가 칭략하여 왔는데 황은 정예기병(유j정짧兵)5천을 거 

느리고 맞아 쳐서 이겼다 나머지 적(敵)들은 방애 도주(逃走)하였다 남쪽에 일곱 성을 

쌓아 액재의 칭략({강略)에 대비(협뼈)하였다 고 하였는데 일곱 성의 위치 (fft ií'i’)나 성의 

이릎은없다 

광개토왕 4년 가을 9월에 왕은 매수(i貝水)가에서 백써1와 싸워 크게 이기고 8， 000명을 

사로잡았다 

동왕(同王)9년 2월에 연냐라 모용성(毛用없)이 고구려가 예의(~해않)가 없다고 3만을 

이몰고 고구려를 습격(헬앓)하여 신성(新뼈 남소성(f휘小뼈을 합락시키고 700여리의 

땅에 오천호(五千戶)를 옮겨 놓고 돌아갔다 

통왕(同王) 11년 고구려가 연(했나라의 숙군성(Y，씨IiIlj;)()을 공격 (rj(짧)하니 연나라 명주 

자사(平州!lillfllD 모용귀(毛用잃)가 성(뼈을 벼리고 닫아났다 그러다가 동왕 13년 연(폈) 

(액제시대를 중싱으로 행 님꺼반산성의 재조영 17 



나라가 고구려를 침공(합!찌하였고 다응해인 동왕(同王)14년에 또다시 연나라가 쳐들어 

왔다가 되돌아갔다 고구려는 연나라와의 전쟁(戰爭)으로 하루도 연할 날이 없어서 백 

제와의 전쟁은 염두(:운행)에 두지 옷한 듯하다 

그러다가 장수왕(長전포)이 동극(훌행)하고 나서 연나라와의 쟁송(爭찮)이 사라지고 

등극 60여년이 흐른 후부터 백제를 도모(圖끓)하여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 

다 그래서 간첩(間끓)인 중 도림(따林)을 백제에 보내어 개로왕(蓋빼王)의 총명(맹明)을 

흐리게 하고 새로운 사업(피i뽕)을 시행<niBl'f)함으로서 탄탄하고 막강(찢§회한 백제의 국 

고(國댄)를 탕진(찌짧)하게 하여 혼란(없젊Q을 유발(뚫發)하게 한 후 백제를 침공(1강攻) 

하여 개로왕(표없王)을 잡아 죽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백제도 만만하거나 약(弱)한 상대(相對)는 아니었다는 사실(파웹)들이 삼국사 

기(三園史記)기록(記앓)에 나타난다 큰초고왕(近뿜古王)은 고구려를 침공하여 고국원왕 

(故國까i王)을 죽이고 환도(경都)하여 고구려의 보복(햄1m대(大)공략(攻略)이 두려워서 

도성(都뼈)을 위혜성(f!생융뼈에서 남한산성(南않山뼈으로 옮긴 후인 근초고왕(近셉古 

포)28년(373)에도 청목령(뿜木짧 신증동국여지승랍 권 제4 개성부 상 산천(山) 1 1)중 송 

악(松썼)초에는 개성(開뼈송악산(松썼山)으로 표기 되어 있으나 순암(ι짧)안정복(랬If 

;;.1\)의 동사강목(잇￡뼈目) 저11 임자(王子)마한(띄짧)시조(始피ID 십년(十年)조에는 개성(f캡 

뼈 금천(金天)경계(境!J!-)의 청석동(해E洞)으로 표기하였다 )에 성(빼을 쌓았다 근초 

고왕 30년(375) 가을 7월에 고구려(홉句핸)가 북쪽변경(邊境 1껏水↓JAt의 百濟때土)의 

수콕성(水~I，찌을 공격 (1)(짧)해 와서 함락(뼈溶)시켰다 왕(王 근초고왕)이 장수(將떠1) 

를 보내 악게 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근초고왕(近혐古王)이 다시 군사(IlH!>J를 일으 

켜 보복(햄復)하려 하였으나 흉년([lg年)이 들어 실행(빠行)하지 못하였다 이 해에 근초 

고왕(近엽古王)이 돌아갔다 근구수왕(쉰.tlL한王)2년 겨울 11월에 고구려가 북방(北方)에 

쳐들어 왔다 근구수왕 3년 겨울 10월에 왕이 군사를 일으켜 고구려의 병양성(平행뼈 

을 쳤다 11월에 고구려가 쳐들어 왔다는 기록으로 보아 백제와 고구려는 서로 앙갚음 

을 하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로 침공(앉攻)하여 전쟁(!iIJt爭)을 하였다는 증거(證l!t) 

의 기록(記앓)이라고 생각한다 근구수왕(近11L캄王)은 재위(1'[位)10년에 돌아갔다 

침류왕(t;t.柳王)2년 (386)기을 8월에 고구려가 쳐들어 왔다 이에 칩류왕 5년(389)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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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9월에 왕이 군사를 보내 고구려의 냥쪽변경(훌뼈)을 침략(tx'lt\)하여 약탈(짜짧)하였 

다 칭류왕 6년(390)가을 9월에는 왕이 달울 진가(JIi.家)모(후)에게 명령(命令)하여 고구 

려(찌句뼈)를 쳐서 도곤성(都坤뼈 {立tll未詳)을 함락(뼈?ÎE)시키고 200명을 사로잡아왔 

다 진사황(辰斯王)8년(392)가을 7월에 고구려왕 당덕(談첼 홈|씨土王)이 군사(피土)4만 

을 거느리고 북쪽 변경(찮맹)을 침공(앉I찌해 와서 석현성(E빼城 ~Æ浩의 大짜t也:tr. 

권 18에는 石얘城을 jii1빠it\ 감山 西南 20리 밴點으로 보고 있다)둥 10여 성(뼈올 함락 

(1엄짜)시컸다 왕(王 辰斯王)은 담덕(談쨌 !Pilm土王)이 군사(파士)뜰 부리는데 능(tl~하 

다는 말을 듣고 나가 막지 뭇하니 한수(빼水)북쪽의 여러 부락(部짧)들이 다수(多뼈함 

락(1썽落)되었다 겨울 10월에 고구려가 관미성(때뼈뼈 金正浩의 大짜Ji!!훈 권 3 훗河 성 

지조(城뼈1정에는 烏밍i뼈 臨i후. 1.앓水 용合 앓， 本 百ií'f UM뼈l1i1(!굉 二千t十二R 띠펴i 

쩔짧 l!jE 까t i필山 짧 三面 μ、 海水라 하여 京짧값 훗i可 감밍jl1i1(에 비정하고 있다 이외 

에 江빨 륨洞꾀로 l{t~엄하는 見혐(李炳펴 g업홉 三댐æJè 380쪽)과 예성강(행成江)中流 

i험다으로 추정 되는 관미령(뼈隔짧)에 짧필된 성으로 보는 견해(李띠웰 百쩍 뻐￥ftl1i1(에 

관한 -~f，~ i띠f.'ì 19. 20 合핏 1990)01 있다 

아신왕(아신王)2년(393)가을 8월에 왕(王)의 외삼촌(까三τJ) 인 화장(左將)진무(Jlí.ili:)에 

게 군사 일만(-따)을 주어 고구려의 석현성(石뼈뼈동 다섯 성(뼈을 회복(回쟁)하려고 

쳐틀어가서 관미성(뻐뼈뼈을 포위(包맴)하였으나 고구려가 용전(ff때잉을 하지 않고 군 

량수송(ílI빠없~)등의 보급(힘6給)이 잘 안되어 되돌아 왔으며， 다음 해인 아신왕 3년 

(394) 71을 7월에 고구려와 부콕성(죠8뼈에서 싸웠으나 패배(J써t)하였다 아신왕(아 

신王) 4년 71을 8월에 왕이 좌장(左將)진무(Jlí.武)에게 명하여 고구려를 치게 하였으나 

고구려의 광개토왕(없다|土王)의 칠천기병(-t千휩兵)에게 매수(뻐水)에서 크게 매퇴(jIJ:빼 

하여 팔천bχ千)영이 사로잡히고 패주에J<Æ)하였다 겨울 11월에 왕이 패수(펴水)의 싸 

움올 보복(행찌)하려고 친(親)히 군사(파士)칠천(-t千)영을 거느리고 한수(않水)를 건너 

갱목령(혜木염)밑에서 머물렀다 그러나 큰 눈을 만나 병사(兵士)들이 많이 얼어 축자 

군(IlI)을 돌려 한산성(뼈山뼈에 이르러 군사(í!I士)틀을 위로(센勞)하였다 위에서 나열 

(앓列)한 근초고왕(近힘古王)이후 개로왕(찮l쐐王)까지의 기록(記앓)을 상고(詳考)하여보 

면 근초고왕(近끼古王)이 고국원왕(故많11.찌王)을 죽이고 돌아와 남한산성(南떠나이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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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移都)한 이후 고구려(高句앓)와 백제(百째)는 105년간의 기나긴 세월동안 명예(名 

쌀)를 건 싸움 끝에 장수왕(長점王)의 계교(計巧)에 개로왕(짧않王)이 당하여 성남시(城 

南市)복정통(福井洞)산 53번지 산 54-1번지 산 55-1번지 일대(-뿜)인 군주(君~m터 

에서 사로잡혀 왕(王)으로서 견디기 힘든 옹갖 치욕(따형)의 저주(~且떼를 받고 아차산 

아래로 압송(111'送)되어 목 베임을 당하는 창극(慘때)을 당하였다 이 같은 기록은 어느 

시대(빠代)를 막론(윷論)하고 전쟁의 때전국(敗짜固)이나 약소국(弱小國)의 나약(偶랬)한 

지도자(指뿔"'Ilf)들의 최후(값後)가 결국(結局)에는 참담(慘|엉)한 현실(現뼈)로 나타난다는 

역사(앓史)의 교훈(>l'J(팅”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아신왕 8년(399)가을 8월에 왕이 고구려를 치려고 군사(파士)와 말틀을 크게 정발(짧 

않)하였다 그러자 액성(百姓)들은 전역(戰投)에 시달리다 못해 신라(新햄)로 많이 도망 

(逃c)하니 호구(戶디)가 줄었다 이 해에 아신왕이 돌아갔다 

이어서 왕위(王位)에 오른 전지왕(훌支王)은 재위(在位)16년간을 왜 (j찢)와의 친교(없 

훗)에 힘썼고， 구이신왕(久떠辛王)은 재위(在位)8년간 고구려(흠句옮)와의 전쟁(戰爭)이 

없었으며， 비유왕(1比有王)도 재위(在位)29년간 고구려(흩句밟)와의 전쟁(戰爭)없이 무탈 

(無짝)하게 잘 지내왔다 그러다가 개로왕(훌뼈王)이 퉁극(활뚫)하고 고구려(점句밟)와의 

힘겨루기가 다시 시작되었다 통왕(同王)15년(469)가을 8월에 장수(將빼1)를 보내 고구려 

의 남쪽 변경(邊境)을 쳤으여‘ 겨울 10월에 쌍현성(양뺏뼈을 수리(修뻐하였고 청목령 

(휩木짧)에 큰 옥책(木애 나무로 만든 뼈을 설치(設합)하여 북한산성(北1야山뼈의 군사 

(W土)들을 나누어 지키게 하는 동 국방업무(國防쫓f')j)에 상당한 노력(努力)을 하여 내 

실(內實)을 다져 군(펴)체제(體~; IJ)를 공고(훌固)히 함으로서 고구려의 장수왕(:1흥원王)이 

넘볼 기회(없용)나 틈새조차 보이지 않게 만반(ÏÞ;~의 방어태세(防쨌양향)를 완벽(完앞) 

하게 갖추고 있었다 그러므로 백제의 침공(강攻)을 엄두도 못 내던 장수왕(長장王)이 

마침내 간자(입l者)의 투입(投入)이라는 계교(計巧)로서 마침내 그 뭇을 이루었던 것 

이다 

결국(結局)에는 백제가 고구려에게 패(jlJ이하고 개로왕(蓋없王)이 사로잡혀 축임을 당 

하는 수모(受悔)를 겪었지만 장수왕이 동극(끓짧)한 이후 63년만에야 도림(펴林)이라는 

간자(1헤者)를 숨겨 보내어 백제의 강병부국(랬兵숨國)의 틀을 일순(-짧)에 부수고 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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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서울인 남한산성(南1뼈1뼈을 점령(돼해한 것으로 보아야 송F는 대목이다 

이때까지 초기백제(初뼈百쩌)의 찬란(쨌뼈한 문화(文化)와 막강(휩뼈하였던 군사력 

(llnJ~力)을 비롯한 제반(짧般)산업(盧業)에 대한 재조명(再照明)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삼국사기(三國史등리에 전하여오는 도림 (ill林)이 말한 “백제(百빼)의 도성(都뼈은 천험 

(天險)의 요새(要짧)"라는 기록을 살펴 볼 필요(必훌)가 있다 누가 풍납토성(風納土뼈 

이나 몽촌토성(양村土뼈을 가리켜 천험(天險)의 요새(要쩔)라고 말 할 수 있는가? 특히 

용납토성과 몽촌토성에서는 발굴조사(짧뼈해좀)때에 삼국사기(르國5탬리의 기록(記앓) 

속에 나오는 증토(짧士)의 흔적(폈팍)이 한조각도 나오지 않았다 남한산성(南演山뼈。l 

야 말로 천협(天11&)의 요새(要꿇)이다 서(西)， 북(北)， 남(南)이 모두 가파를 절벽이고 

동쪽만이 가따르지 않으나 이곳은 계곡(찢짝)의 길이가 십 여리가 넘는 곳이어서 복병 

(1*兵)이 두려워 누구도 갑히 접근하지 못히는 명실상부(名짤相符)한 천협(天|용)의 요새 

(앞행)이기에 도립(따林)이 말한 천혐(天險)의 요새(쩔쩔)라는 곳이 바로 냥한산성(南않 

山뼈이라는 것이다 또 개로왕(찮없王)이 고구려(;[1;句앓)의 포위망(包댐細을 뚫고 몰래 

빠져나간 곳이 남문(南門)으로 나와 서쪽으로 가다 잡혔다 라고 되어 있다 풍납토성 

(않빼土뼈이나 몽촌토성(핑村土뼈에서 남문(南門)에서 나와 서쪽으로 간다연 한강(야 

江)인데 논리(論웰)상 도주로(逃走路)로는 인정(짧숱)할 수 없는 통선(動t싸)이다 강으로 

가서 투신할 생각이었다연 모르되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냥한산성(南 

뼈山城)의 남문(南門)으로 나와 서쪽으로 가면 군사요충지(I!ì핑훌f웰센)인 태자궁(太주 

흠)이 있는 지금의 창곡동(:(Ji'i-삐)이다 개로왕은 태자궁은 안전(安全)하리라고 믿고 달 

려가려다 태자궁(太子좁)조차 적군澈파)에게 점령(려때당하여진 것을 알게 되었고‘ 순 

간 개로왕(蓋빼王)은 태자궁(太子흠)을 포기(뼈떻)하고 성부산(월i쭈山)능선(f혔찌을 타고 

도망(逃C)치다가 고구려(홈句앓)의 장수 재증걸루(판함찢양)에게 군주(캄깨j터라는 곳 

에서 잡혀 온갖 수모(풋悔)를 겪은 후 아차산(阿差山)으로 송환(送훌)되어 죽임을 당하 

였다 

이날 그 상황(:!*ìJV을 삼국사기(三國史記)의 기록은 r걸루(榮맺)가 말에서 내려 왕에 

게 절을 한 다음 왕의 얼굴을 향하여 세 번 칭을 뱉고는 그 죄(뿜)를 꾸짖었다 그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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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왕을 포박(해생)하여 아차성(阿쏠뼈아래로 보내 축였다 」라고 기록(記錄)되여 전하 

고 있다 개로왕(짧l힘王)이 걸루(찢맺)의 저주(닮UJl.)를 받고 잡혀간 군주(君UJl.)터라는 지 

영(地名)이 지금도 망경암(望京댄)아래 복정통(福井洞) 산 53번지에서 산 54-1번지와 

산 55- 1번지 일대(-뿜)이다 23) 많은 학자(쩔햄)들이 북성(北뼈운 용납토성때쩌土뼈 

아고 남성(南뼈은 몽촌토성(夢村土뼈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잘 못 생각하는 것이 

다 고구려(홈句앓)의 장수왕(長장王)이 상만(三따)의 군사(ílI士)를 이꿀고 침략(상혐)하 

였는데 조그만 두 성(빼을 쳐부수는데 20여일이라는 시일(빠日)이 걸릴 이유(빨由)가 

없다 더욱이 백제(百혐)는 대역사(大없，，)로 인하여 백성들의 민심(民心)이 이완(뻐鍵) 

되어 있었고 군사(파士)들은 싸울 힘도 의욕(意땅)도 없는 자포자기(自暴g쫓)상태(狀f원 

였고 솔종(率f삶)이라는 노무부대(勞%뻐Iî)인원까지 합치연 최소(I&'J、)십수만(十數찌)의 

인마(A띄)가 날뛰는데 명지(平뼈)의 조그만 두 성(뼈을 합락(뼈落)시키는데 무슨 이십 

여일씩이나 걸리겠는가? 

향토사학자(쨌土史쩔#)들이 전설로 들어온 선인들의 말씀이나 상당수(*0짧數)의 학자 

(짱者)들이 주장(主뻐하는 북성(北뼈은 북한산성(北파山뼈이요 남성(南뼈은 냥한산성 

(南행山뼈이라고 보는 견해(見없)가 당시(찌야)의 상황(배兄)을 판단(11J斷)하는데 가장 

근접(根接)하는 논지(論듭)이다 장수왕이 강점(꿇古)하연서 백제(百濟)의 흔적(浪싼)을 

송두리째 뽑아내고 만살(洙앓시켜 버혔다지만 백제(百햄)혼(행)은 설아 전해오고 있다 

2 전설(댐짧)과 설화(說꿇) 

1) 온조왕(뽑祖王)과 산신제(山빼흉) 

온조왕이 하북(河北)위혜성“챔g뼈에 도융(뺀동)을 정하고 국호(않l패를 십제(十째)라 

고 하여 개국(때園)한 이후에 인근(않近〕을 두루 순방(ι덩'j)하며 지리적(뼈웰的)인 이해 

정황(;f’l험해1없을 살띠었는데 하루는 냥한산에서 상서(~瑞)로운 서기(瑞없j가 뻗쳐 올 

라가므로 냥한산에 와서 주변을 두루 살며보니 가히 천하의 영당(1껴호)이고 천험(天險) 

의 요새(要짧)를 구축(싸짧)하기에 적당하다고 판단(判斷)되어 이도(移柳할 마응을 굳히 

23) 뼈所쨌土文ft 빼파 @ 해f". 太平iIlJ 아올지47쪽 $!때 2005if. 12셔 3이 1 뼈펴文化院썽行 

22 한동억 



고 있을 즈음에 하루는 꿈에 산신령(山"1훌)이 나타나서 내가 한산(파山)의 일장산(티Ð: 

山)산신인데 내말을 잘 들으라 하면서 한수(iiJi水)이북에 도읍을 정하면 고구려나 말갈 

(싸뼈)이 쳐들어 왔을 때 힘에 밀리면 배수진(背水fljfí)을 칠 수밖에 없는 절박(切핀)한 

상황여R況)이 되는데 후퇴(後退)할 곳이 없옵 것이다 그러니 내가 도와 출 터아니 한산 

아래에 도읍을 정하면 어떻겠느냐? 하고는 사라져버렸다 온조왕은 깨어보니 남가일몽 

(南쩌-땅)이나 의아한 마음으로 냥한산 일대(-帶)를 두루 살며보고 하남위혜성 (i可南뾰 

짧뼈으로 이도를 결심(決心)하였다 온조 13년 목책(木뻐)을 세우고 하남위혜성으로 이 

도한 후에 국력(園力)이 날로 융성(隊}뻐하여지자 일장산 산신령에게 제사(찢핸)를 지내 

기 시작하였다 옹조왕에 꿈에 다시 나타난 산신령이 언젠가는 너의 후손(後홉)중에 일 

장산으로 이도(~~)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그 때에도 내가 보살며주겠노라 하고는 사 

라졌다 그 후로는 옹조왕은 거의 매년(따年)산신제(山빼l웠)를 지냈다고 전해옹다 과연 

근초고왕(近압古王)이 냥한산성으로 서울을 융기여 105년간을 백제의 서올이 되었고 일 

장산은 신앙(f힘In)의 요람(lìl\앓)이 되었으나 서기 475년 장수왕에게 개로왕이 잡혀죽고 

난 후에 남한산성은 장수왕에 의하여 비참(캔慘)할 정도로 그 혼적(폈안)조차 찾을 수 

없을 만치 황폐(흙없)하여 졌다가 신라의 진흥왕(JIl.興王)이 서기 553년 신라의 영토(þ'Ji 

上)륜 주장(主때하고 일장산에 주장성(과표뼈을 설치(設윈)하고 김무혁(쇼武力 ~JJl!fJ 

의 할아버지)를 군주(I!I主)로 임명 (fYrt)하여 막강(혔'，H)한 전성기(全盛JUD를 구가Cll\I:1ij 

하여 남한산성(南淡나l城)의 명성(名혔)을 되찾았다 

2) 태자궁(太子협)과 세자동(世子휩)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281번지에서 창곡통295번지 일대와 인근 야산을 포합하여 세자 

동(1다子洞)24)이라는 넓은 골짜기가 있다 

온조왕28년(서기 10)에 아들 다루(多맺)플 티|자(太子)로 용(H)하고 중앙(中央)과 지망 

(뼈方)의 병권(兵뼈)을 맡기고는 지금의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1좌페)에 태자궁(太子핍) 

을 짓게 하고 냥한산(힘뼈山) ， 청계산(쐐i찢山) 영장산(뚫표山) 성덕산(X혔山 ), 문현산 

(1"1싼山)과 하남시(페南市)의 검단산(훤fl 山)‘ 관악산(冠폼山)일대와 송파구 잠실동에서 

24) "'ilHWt.x: (t뼈아 @ 해거: 太平1힘 마읍지52확 54쪽 융l… 2005<1' 12꺼 30 U 뼈회Xftllft ~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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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구 궁내동까지의 구릉(묘빼지대와 넓은 들녘에서 군사들을 훈련(회빼)시켜 막강(꽃 

l!i\)한 백제의 군사력(!JY떠力)을 키웠다고 한다 특히 기마병(휩꾀兵)들은 산세(山~)가 

험준(險w한 냥한산(南파山)을 중심(中心)으로 강력(랬力)한 훈련을 시켜 삼국(三國)중 

제일막강(꽃l!i\)하였었다고 전해온다 고동동(륨훌洞)산41번지와 산42번지에도 세자(엔 

주)골이 있는데 아마도 문주(文周)가 신라(新앓)로 구원병(:1&않兵)을 청(뽑)하러 갈 때 

에 이곳으로 넘어갔다고 하는 골짜기의 지명(地名)이다 

3) 수(숙)기실(챔힘흥)과 삼천병마(三千兵馬)골 

성남시(城南iIi) 분당구(효店區) 이매동(二悔洞)산 60번지와 397 , 402번지 일대(-흙) 

의 지명(뼈名)이 수기실(껍휠숱)이고， 그 아래쪽인 산 62-2번지와 404번지에서 406번 

지 일대를 삼천벙마(三千兵펀)골25)이라 불려오는데‘ 백제의 용조왕(溫댐王)의 아들인 

다루(쫓양)가 태자궁(太주흠)을 창곡동(ft짝뼈)에 짓고 전국(全댐)의 군사(파土)들을 불 

러 모아 군사훈련(패폐없)을 시킬 때 기마병(흙띤兵)들이 쉬어가던 곳이라고 한다 수 

기실(춤협훌)은 기마병틀을 지휘 (1밟찌하는 장수(將帥)와 수하(手下)고급장교(홈級將w 

들이 머물러 쉬던 곳이다 특히 이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산퉁성이에는 백제주거지 

(百혐住居뼈j라고 발표(싹表)된 백제유적(百혐따하)이 있는 곳이 있다 그러나 주거지(住 

居뼈)라는 것은 백제시대(百빼빠代)에 군사(!JY士)들의 훈련(댄|뼈)모습과 전술적(따術的) 

인 상황(狀뻐을 점검(앓險)하고 전투력(따뼈力)을 심사(짧효)하고 관망(IJI.웰하는 전망 

대(展望흉)엿을 것이라고 추정(I(i定)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정(월)을 감안(빼쫓)하여 

재정리(再쩔댐)하여야 할 것이다 상천병마(三千兵馬)골은 기마병(휠띄兵)들이 쉬던 곳이 

다 삼천병마(三千兵띄)라는 용어(朋챔)는 헤아럴 수 없는 무수(함뻐한 기마병이라는 

뭇이다 즉 생 수 없이 많다는 무량지수(無&指뼈요 무지수(얄知動이다 지영(J:tl!名)속 

에 얽힌 지극(至뚫)하고， 찬란(짧뼈뻐하며， 명분(名分)이 뚜렷한 전설(싸짧은 분명(分明) 

하게 역사 (歷史)속에 채워져야 한다 다루왕(多앓王)이 태자시절(太주時節)부터 전국(全 

탱)의 장병(將兵)들을 모아 군사훈련(!JY파파淑)을 한 역사적(歷皮的)사실(따왔)이 증명 

(끓明)된 지역(배”댔)의 특수성(샤rÀ'性)에 비춰보연 한성백제문화(ì짜城百濟1iY피I文化)의 산 

25) 뼈려쨌土X:fti1i>!1 ø 124쪽 126쪽 ~I써 2007年 12fl 30티 뼈펴文化짜 뺑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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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ift훌)이었으며 장수왕(長정王)의 계교(計巧)에 속아 국고(園庫)를 탕진(웰짧)하고 결 

국(씹局)장수왕(표정王)에게 패하여 복정통(짧井洞)군주(君uJl.)터에서 잡혀 아차산 아래서 

창수(!뻐首)를 당한 개로왕(옳없王)까지 490여 년간의 찬란(짧뼈하였던 백제(百빼의 군 

사문화(軍파文化)가 배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4) 윷내 단천(벚川) 

성남시의 한 가운데를 남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가로 질러 한강(않江)으로 나가는 

물줄기의 이름이 슛내(빚川)이다 

다루왕(홍낀王)이 창콕통에 태자시절에 태자궁(太子좀)을 짓고 군사들을 훈련시킬 때 

에 숭 뱃가에서 밥을 지어 먹이였는데 수만(뺑때)명의 군사들에게 밥을 지어 먹이고 우 

마(牛馬)에게 죽(뼈을 쑤어 먹이는데 펼요한 연료쨌料)가 당시에는 장작밖에 없으므로 

하루에 수십여 마차(띄후)의 장작을 사용하였다 장작불을 때고 나연 슛이 남았는데 이 

슛은 물에 버리었다 이것은 숭이 물의 자정능력 (111해能力)에 최고(값돼)아고 더욱이 살 

균(殺園)까지 시키어서 다음날 말은 물을 군사와 우마에게 먹일 수 있어서 계속 숨을 

뱃물에 버리었는데 슛이 바닥에 두껍게 깔린 모습을 보고 슛내라고 이름 지었다 그러 

냐 한문표기(淡文뚫記)로 탄천(맺)1 1) 26)으로 표기 하고 지금은 탄천이라고 부른다 삼국 

사기 백제본기의 의하면 백제군사가 외국에 출병을 한 기록을 보면 삼 만여 명이 출병 

한 기록이 여러 차례 나온다 기록에 나오는 군사의 수효는 정병의 숫자이고 그들이 전 

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보급부대원들인 솔종(率뼈들의 수효는 삼배 이상이라는 사실 

이 조선왕조실록에서 기록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연 삼만 명이 출병을 하연 솔종까지 

의 인원을 포합하면 약 십이만 정도의 대규모 인력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곳은 

훈련소였다고 치더라도 솔종을 포함하여 이천 명이 매일 훈련을 받는다고 계산하여 보 

자 쌀 한가마니면 300명이 먹을 수 있으니까 20007300=약7가마의 쌀을 한 끼에 먹 

는다 하루에 세 변을 먹어야 하니까 7X3=2171마를 매일 밥을 지어야 한다 장작 한 

짐으로 쌀 한가미를 할 수 있다고 본다연 매일 밥 짓는 데에만 21짐의 장작이 필요로 

26) 뼈南文ftólf'j't !1l1 0~~ 城i힘뼈t갖王좋文ft의 ólf갚 177쪽 .. 떠 2003年 9月 21 티 뼈펴文ft院 ~~fT 
뼈a팀文ftójf'J't m12짧 뼈南地t댔의 王초文ft의 ómn176쪽 융씨 2005年 91견 2013 뼈i휩文ft짜 잉힘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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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밥만 짓는 게 아니라 국도 끓여주어야 하고 우마의 죽도 쑤어 주어야 하기 때문 

에 그의 세배는 때어야 한다 그렇다면 매일 60여 집의 장작을 때어대는데 60X30일 

=1 ， 800짐이다 마차한대에 실을 수 있는 장작은 장정의 지게로 여섯 짐을 실을 수 있었 

으니까 1 ， 800-;-6=300마차 분이된다 그러니 1년 간 1 ， 800집 x 12=21, 600‘ 21, 600 • 6 

=3.600마차의 장작볼을 때고 나면 엄청난 양의 숭이 남았는데 이 숨은 울에 버리었다 

이것은 슛이 물의 자정능력(自혜야力)이 최고(값깨)이고 더욱이 살균(왔園)까지 시켜 주 

어서 다음날 깨끗하고 맑은 물을 군사(피土)와 우마(牛馬)에게 먹일 수 있었기에 계속 

슛을 뱃물에 버리었는데 슛이 바닥에 두껍게 깔린 모습을 보고 숭아 시내에 가득하다고 

하여 슛내라고 이름 지었다 그러나 한문표기(淡文表記)로 탄천(없川)27)으로 표기 하고 

지금은 탄천이라고 부른다 특히 조선개국초기(朝않閒國初期)에는 태종대왕(太宗大王)이 

대열(大삐)이라는 。l름으로 강력(랬力)한 군사훈련(!]H돼淑)을 시작한 후부터 연t낸 

(값山君)때까지 수십(數+)여회에 걸쳐서 전국(全國)에서 군사(떤土)들을 정발(微쌀)하고 

동원(웹IJ_Q)하여 심이(+二)삼만(三찌)여영을 십여 일간(+餘日떠)에 걸쳐 강력(행力)한 

군사훈련(펴핑1lI11練)을 한 기록(記앓)이 조선왕조설록(朝양王朝웹U)에 상세(詳細)하게 수 

록(收샀)되어 전해오고 있다 이러한 증벙기록(끊겠記없)들에 의하여 숭내(밟川)의 유구 

(꼈久)한 역사(歷史)와 이곳에서 행(行)하여진 무수(無썼)한 군사훈련(댄파닮l뼈)과 그로 

인하여 부침(浮ìt)되었던 국가(댐家)의 흥망성쇠(興t盛표)를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성남시샤에 실려 있는 삼천갑자동방삭이가 숨을 빨다가 저숭사자에게 잡혀 가서 탄 

천이 되었다는 근거(根않)없는 영터리 기사(記Z띠는 하루 빨리 삭제(빼除)하여 버려야 

한다 

5) 영장산(톨훌山)금강사(金剛츄) 

정확(正빠)한 기록(iìc상)이나 증빙자료(證썼쩔*4)는 없다지만 성냥시 분당구 율통(꽃 

洞)에 전해오는 전설설화(f맘앞Q굶)에 따르연 칩류왕(沈쩌 l王)원년(서기 384)에 마라나타 

존자(짧따難따尊者)에 의하여 불교가 전래된 다음해인 침류왕2년(서기 385)에 한산(i~ 

27) 뼈쩌J<it，Jf'IE ;n1O號 뼈쩌地j갯王호文it의 빠쫓 177쪽 g띠 2003.iF- 9月 2111 뼈회文itltÆ ~~行

뼈겁됨文itlJfJ1: '!l12'1!i 뼈[힘벼t댔의 王초文it의 S혐tll 176쪽 용떠 2005年 9月 2011 뼈南文itJlñ' 짜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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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에 절을 지었는데‘ 영장산금강사(뚫長山쇼剛츄)가 백저I(百헤)최초(값初)의 절이었으며 

미록(;뼈웹IJ)부처님을 얼마나 많이 모셨으면 삽천미륙(예天뼈￥')J) 이 영세소립(映반앓立)하 

였다고 전해오고 있는 사실(파實') 28)이 아름답게 전해오고 있다 액제 최초의 절인 금강 

사(金剛휴)는 법문(iî;文)에 매료(없了)되어 전국각처(全國各용)에서 수많은 불자(佛주)들 

이 모여들어 절이 융성(隆盛)하기기 이를 데 없었는데， 어느 때 부터인가 흉년(~年)이 

계속(뼈째)되어 절의 살림이 궁핍(껴ε)하여지게 되자 쩔의 주지(住待)스님이 구황과실 

(01&값짜피')중에 하나인 밤나무를 많이 심게 하였더니 몇 해가 지나고부터 밤의 수확으 

로 모든 궁핍함이 사라지고 다시 부유(피짧)한 절로 바뀌어 율동(떻洞)에서부터 창곡동 

(ft짝洞)까지 남향(쩌向)인 마을들이 전부 밥나무 단지(빼밴j가 되었다 그로 인하여 밥 

나무 그늘진 마을이라는 뭇의 율목(몇木)음촌(따村)이라는 지영(地名)이 생겨나게 되었 

고 태자궁(太주핍)이 있던 창곡동(용감洞)의 옛 이름이 융옥(票木 방나무)리이고‘ 단대 

통(꺼호洞)과 금광동(金光洞)일대는 응촌(陰村 그늘진 마을)이라 불려왔다 융동에서 

시작된 불당(세;호)골은 야탑통(野t흥洞)과 연결(述앓)되었고. 여수통(빼水洞). 도촌동(입 

村洞)일대까지의 마을이름이 가차속율리()m:;;""몇필)였던 사실이 이틀 뒷받칭하고 았다 

융통에는 절골 외에 진신사리m와용~IJ)골 자빠진골， 거북(뻐산‘ 천세중(-fi!!.1!t)골， 부 

처중끌， 주지(住샤)골 비득(飛得)채‘ 마의(底衣)를 보리터 불탑산(에II용山) 장주(융珠) 

리 ‘ 대반대리， 일곱삼거리‘ 불당에1;쏠)골 천조산(天，(.1 111 金μ)‘ 안불대(H~댔)‘ 말바위 

( 민앓)， 아리랑고개 둥의 불교용어({케敎JfJ핀)의 골짜기와 산 이름이 널부러져 있다 

6) 군주(君삐)터 

성남시(城폐해)수정구(캡井區)복정동(福井洞)산 53번지， 산54- 1 ， 산55-1번지 일대(­

帶)의 지영(뼈名)이 군주(君앤)29)터이다 개로왕(효빼王)21년(서기 475)고구려 장수왕 

(1죠i샤王)의 침공(삿攻)을 받은 백제는 북성(北뼈 인 북한산성 (~ti!X!山뼈은 일주일(-굉 

n. t日 )3이안에 함락애g홉)되고 남성(南城)인 냥한산성(南1껏山뼈에서 보름여를 버티 

28) 뼈폐뺑 t文ft~ ，Ii'@ 풋，띠마을지( F) 78쪽 흩!떼 2008 'f. 11셔 2811 뼈i휩文化따%行 

뼈l혐文 ft!Æ;It 'l'l 11""'"민마을의 口얘文ft.Æ;It 125쪽 ~1!(1. 2004 '1' 9셔 21n 뼈찌文化院뺏行 
29) 뼈ffJ뺑j:文ft~ ，I，' @ 째” 太'Ji;펴uH을지 0않의 1Mμ! 47쪽 ~I!(!. 2005에 12셔 30 R 뼈찌文ftllfi: 
씻行 

30) 三닮IlI! ~c lIi< 'l'l25 ì'i꺼ι~tl 'l'l 3 효뼈王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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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개로왕(짧l훨王)이 남문(南門)으로 몰래 도망(逃c)나와 서쪽인 창곡동(슐읍洞)에 있던 

태자궁(太子첩)을 향(向)하여 가다보니 태자궁(太子핍)은 이미 고구려(高句뼈)군(파)에게 

항락(뼈행)되어 있었으므로 부득이 성부산(꿇浮山)능선(線:iú을 타고 내려가다가 망경암 

(앓京훌)아래 복정동(福井洞) 산53 ， 산54-1 ， 산'55-1번지 일대(-帶)에서 사로잡히게 되 

었다 이때 재중걸루(再용흉양)라는 고구려(흠句뼈)장수(將{l$)가 왕(王)을 꿇어앉히고 말 

에서 내려 절을 한 다음 칩을 세 번 뱉고는 개로왕(짚 l싫조)을 꾸짖고 포박(얘행)하여 아 

차 산으로 꿀고 간 곳이라 하여 군주(君'0)1)터라는 지영 (t아名)이 지금도 전해오고 있다 

7) 성덕산(뿔홉山)유래(由來) 

성덕산(뿔짧山)은 옹조왕(i없챔王)이 이곳에서 사냥(111行 군사훈련의 일종으로 집숭을 

한곳으로 몰아서 쏘아 잡는 사냥방법의 하나)올 하였다는 전설(1뿜없도 있고， 다루왕($ 

앉王)이후(ι後)에도 많은 왕(王)들이 자주 사냥을 하연서 지역(地t옛에서 동원(動JU되 

는 전문(짝["1)몰이꾼인 백성(百姓)들에게 사례(갱빼)를 후(따)하게 하여 임금의 성덕(뿔 

혔)이 만세(찌i!t)에 이르게 하여 달라는 주문성 (OA'，文性)의 산말을 가지고 있다 

8) 온조왕(흩祖王)과 인조대왕(仁祖大王) 

인조대왕({:二해大王)이 병자호란(쩍주해젊U을 만나 남한산성에 피난(웰~l)하여 있을 때 

에 하루는 피곤(波困)함을 이기지 못하여 비몽사몽(~I~싸~)간에 꿈을 꾸는데 온조왕 

(i없해王)이 나타나서 “오랑캐들이 운제(향찌l. JIiJ('l!보다 높게 만든 사다리)를 만들어 타 

고 북성(北城)의 성벽(城앓)을 념으려고 하는데 한가로이 낮장이나 자연 되겠느냐?" 하 

고 소리치기에 인조(仁탬j가 깜짝 놀라서 “누구시기에 이리 호용(짧‘엠)을 지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나는 이성(뼈의 옛 주인(主시인 온조왕(없탬王)이다 "31)하고는 유유 

(뼈1!ílr)히 사라졌다 인조(j二뼈가 깜짝 놀라서 깨어보니 꿈이었기에 북성(北뼈주위에 

포진(iifill'Jû한 장수(將帥)들에게 영(命)하여 주변상황( 례찮:tI:況)을 점검(앓檢)하여보니 과 

연 청나라 영사(兵土)들이 운제(홍얘))를 만들어 타고 성벽을 넘어오려고 하고 있어서 이 

l成[휘Xft!H'é'l1 17~ J;j{"힘벼생의 ffillt와 얻ffi'i. 31쪽 ~I!(t 20101f. 9꺼 2113 빼[휘xftWt 샘lT 

31) J;j{ffi 엣 이야기 ~유훗 윤종준 쩌:)l' 95쪽 ~I!꺼 2010'1' 11꺼 301, 뼈아1文ftWt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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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에게 불화살“〈에)을 쏘아대고 끓는 물과 기름을 부어가며 맞받아쳐 청병(해兵)올 물 

리쳤다‘ 그로 인하여 온조왕(i옮祖王)의 사당(힘l호)을 다시 짓고 옹조왕(없뼈王)의 위매 

(j피에)를 모시었는데， 하루는 옹조왕(1짧li王)이 다시 꿈에 나타나 내가 혼자 있다 보니 

말동무 할 사람도 없어 몹시 외로우니 누구라도 하나 보내주연 좋겠다고 하고는 사라졌 

다 그런 꿈을 꾸고 난 후 수어사(守앓f떼이서(주맴)가 죽었다는 보고(행告)가 왔으므로 

이서(중뽑)의 위매 (fï뼈)를 온조왕(溫祖王)사당(해堂)인 숭열전(싼列뼈에 모시게 하였다 

고전해온다 

3 지병(地名) 

1) 냥한산(南뺏山) 

지금은 청량산(ii!!쩨 111)이라고 부르고 있지딴 옛 이륨은 일장산( B .j;l山)이었다 일장산 

(되&山)은 성일장여(띨日:lHIl 해가 온 누리를 비추이듯이 임금의 위영이 골고루 이어 

지게 하라는 뭇)라는 산말을 지니고 있는 산이다 일장산(日長山)을 청량산(i허때山)으로 

바꾸고 많은 사람들이 청 (ft혀)나라의 첨략(f강1/1)으로 고통(좁째)올 받게 되리라는 예언 

(M즙)이 있었다고 전({맨)해온다 이 같은 사실(史뼈)은 정조(표;jID가 남한산성(南펴山 

Jf,)() 행궁(行흠’)에서 남한산(南淡山)은 본디 이릅이 일장산(B 강山)이었으나 국조(園때)중 

엽(中꽃)이후에 비로소 청량산(淸패山)이라 칭(햄)하였는데 사람들이 청(헤)나라 군사 

(m土)가 와서 침범(상犯)힐 조짐이라 하였다 이런 말이 과연 있는가? 하매‘ 수어사(守 

~1페서영응(徐命뼈)이 말하기를 그것은 고로(古老)가 서로 전하는 말입니다 하였다 

라는 기록이 조선왕조실록(朝없王朝웹짜)32)에 전해온다 

2) 세자동(世子洞) 

성남시(城南市) 수정구(써井띨) 창곡동(:(J15-洞)281-295번지 일대(-챔)의 넓은 골짜기 

의 지명(뼈名)이 세자동(世주洞)이다 원래(짜來)는 백제(百뼈의 옹조왕(없뼈조)의 장냥 

(요~)인 다루(쫓양)가 태자(太주)가 되연서 중앙(ψ央)과 지방(뼈方)의 영권(兵짧)을 옹 

32) 太 l‘l山 RW ιF 싸{야王에1jj'1.1< !tß.n 451빠 116띠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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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왕(i.없祖王)으로부터 물려받아 태자궁(太子홉)을 짓고 전국(술않”의 장영(將兵)들을 불 

러 모아 강력(랩1力)한 군사훈련(한패11練)을 시키던 군사요람(I띠i없籃)이어서 태자동 

(太子洞)으로 불리다가 백제(百햄)의 개로왕(찮빼王)이 고구려(高句앓)의 장수왕(長원王) 

의 계교(計巧)에 속아 국고(園庫)를 탕진(핑뼈)하고 민심(民心)이 이반(離反)되어 결국 

(結局)은 장수왕(長X’i王)에게 잡혀 죽임을 당하고 한성일대(i앓城-염)를 고구려(흡句뾰) 

에게 빼앗기자 아들인 문주왕(文周王)이 서울을 웅진(야폐 公州)으로 천도m짧[1)한 이 

후 세월(값月)이 지나고 고려후기(홉뼈f킹어)이후(以後)에 태자(太子)의 명칭(名隔)이 세 

자(j젠子)로 변경(찢햇)되연서 세자동(파子洞)33)으로 바뀌었다는 한성백제(않城百혐)의 

전설({냉끓이 있는 지명 (t엔名)이다 이곳에서는 지금도 콕탄(짧밟)이 출토(出土)되는 곳 

이며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가래질이냐 논갈이 할 때에 기와따면(잃互破片)이 출토(出 

土)된 곳이다 

3) 돌 자개 

남한산 자락에 있는 백제의 어느 왕의 돌무럼이라고도 하는데 학암리(휩짧里)일대에 

서 전해오는 지명인데‘ 지금도 돌 더미가 남아있다 

4) 창(슐)말(마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tr1"i-洞)137번지에서 270번지까지의 동 서로 길게 자리한 마을 

이름24)인데， 백제 다루왕(多핑王)때부터 군사전용(l)ì퍼핑用) 창고(i!-!ilî)가 있었던 곳이 

다 

5) 진(않)터 벌 

지금의 육군(陸윈)종합행정학교(원合行政쩔校)와 상무체육관(尙武빼읍館)이 자리 잡고 

있는 야트막한 언덕진 곳의 지영(地名)이다 백제 다루왕(多양王)이 태자(太子)로 봉(封) 

해지연서 중앙(中싸)과 지방(地方)의 병권(兵빼)을 온조왕(溫祖王)으로부터 물려받아 장 

33) ，n~ 22짧 융떠 

34) 뼈南文It .. 양 @ .~Jf. 太각~ol을지 50쪽 융때 2005 '1'- 12月 30 B 뼈아1文化院 씻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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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將兵)들의 군사훈련(1]댄띔|除)을 총괄(總括)하게 되연서 군사훈련장CQÌ따파11練1J，l)의 지 

휘부서(指個염l뿜)중 중추(中웹)인 태자궁(太子宮)을 지은 후부터 액제군(百濟IiI)의 전략 

적(뼈略的)인 최고(Ji}/.'Ii)의 진지(때地j였으며 고려시대(홉밟빠代)에는 광주(않州)군용옥 

장진지(댄用쨌場때地)였고， 조선시대(朝빡時代)에 와서도 대열(大|씨) 35)을 하던 진지(떼i 

뼈j가 있던 곳이다 

6) 창(슐)모루 

하남시 창우통(강없洞)의 옛 이름이다 하냥시에는 이성산성이 백제 때부터 있었기에 

고골이라는 골짜기를 올라가연서 상사창통과 하사창동으로 나닐 만큼 넓은 지역의 관아 

와 창고가 많이 있었다고 전해오는 곳이다 

7) 상(1:) ， 하(下)사창동(司슐휩) 

백제 때부터 하남시 상사창통과 하사창동으로 나뉘어 있는 마을이다 이성 산성(山뼈) 

주변에 관아와 창고가 어우러져 있었다는 곳이다 

8) 영장산(흥長山) 금강사(金剛츄) 터 

성남시(城南市) 분당구(효많딛) 율통(票洞) 산 50번지와 야탑동(웹앵洞) 산71-1번지 

그리고 광주시O훨州市) 직통(直洞) 산27번지에 걸치있는 높이 4132M의 산의 이름이 

영장산(앓표훌)이다 성령장천(뿔싫끓千 임금의 착한 햄政이 永i효하게 하여 달라는 체 

따잉)이라는 산말을 지니고 있다 그 산 남쪽자락에 백제최초(百얘&初)의 절이라는 금 

강사(金剛휴)터가 있다 백제(꿈챔)는 침류왕({빼P王)원년(元年 서기384)에 마라난타존 

자(양앓難야尊者)에 의 (f침하여 전라남도(全짧南띠)영광(옳光)을 통하여 불교(佛敎)가 전 

(앤)해졌으며 칩류왕(tt柳王)1년(385)에 한산(않山)에 절을 지었고 열사람의 스님을 허 

가(許라)하였다는 삼국사기(三園*記) 백제본기(百째本紀) 침류왕(야때l王)때의 기록(記 

i!I<)이 있는데 그때 한산(뼈山)에 백제최초(百濟{값끼로 지은 절이 영장산(뚫용훌)금강사 

35) 뼈쩌文fti1i얀 @ ，꺼카 太각S마을지 5S쪽 융맥 2005if. 12셔 30 디 뼈휘文化Illt 햇fi 

잉iillælt 36 兵 .I.'~政 太 á t.ll 잊꾀1..$: 얘야王얘J!tl.1< Jitl foll冊에서 大뻐%文 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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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剛좋)라고 전해오고 있다 절을 짓고 얼마나 많은 미록(뼈폐)부처님을 모셨으연 삽천 

미록(個天뼈훼) 하늘에서 미륙이 내려와 꼽혀있는 모습)이 영세소립(映世없효 사람들이 

드문드문 서 있는 것과 같다)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율동(票洞)의 옛 이름이 석인리(石 

A里)라고도 불렸다는 것이 이 마을에 전설(댐짧처럼 전해오고 있다 금강사(金剛좋)절 

터는 율동(~洞) 165 번"')361 일대(-웹)이다 

9) 일곱 삼거리 

하늘로 올라가는 한 개의 길과 육간지옥(六間地’때으로 가는 여섯 개의 길이 있다는 

산고개의 이름이다 성냥시(城南市)분당구(효m區)율통(票洞)산76번지와 광주시ÙfIi州市) 

오포읍(五1패동)신현리(新얘뿔)-'J92번지와 광주시(않州市)목통(木洞)72번지 놓선일대(移 

f~ 帶)에 걸쳐있는 고개의 지명(뼈名)37 1이다 이곳에서 간구득도(뾰求찜따 ~誠으로 

析'ÎiÎi하며 뺀jJ<:하면 히늘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는 뭇)라는 산말 

이 전해옹다 이곳에서 길을 얻으면 천문현달(天門뻔않)이라는 산말을 지니고 있는 문 

현산(門뺑山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문이 달려있는 산이라는 뜻이다 지금의 文衝山

일제가 민족정기 말살 책으로 이 산자락에 세 사람의 대제학을 지낸 분들의 묘소가 있 

는데 대제학을 별칭으로 문형이라 하였기에 문형산으로 바꾸어 버린 산 이름이다 )에 

있는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문(門)을 통(파)하여 하늘로 올라갔다는 전설(j.띤때이 있는 

고개이다 

1이 문현산(門뚫山 m 文術山)

광주시(廣州市) 목동(木洞) 산1번지와 고산리(高山里)산 55번지， 문형리(文衝뿔) 산 

28-1번지， 신현리(新뼈뿔) 산40-2번지 상단(1:端)에 걸쳐있는 산이다 원래 천문현달 

(天門앤達)이라는 산말이 있어 영산(名山)으로 소문이 나 있었던 산인데 일제(日帝)가 

1914년 대한(大햄) 행정구역개편(行政딛域改짧) 때에 문형산(文術山)으로 이름을 바꾼 

산(山)이다 

36) lIæi1<l文 ftJ!빠 118쪽 2005 !P 12月 30n 뼈뻐文ftl따 썽行 liI<jfj文ftl*융 ID11않 싫.!ll.마을의 口애 

文ftlÆ쪼 136쪽 .. 1~. 2004年 9月 21[1 뼈1힘xftllft 'ilt行
37) 城i휘文1 t.6Jf!1E 였11원 떻.ill마을의 1:111‘xftiÆ'I\: 136쪽 용~it 2004껴 9月 218 뼈i힘文化앉 껍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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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삼거리(三111띨)에서 간구득도(뺑求씨따)하여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被용) 

블 얻은 사람들이 문현산(P9 !l!山)에 있는 하을 문(門)을 룡(파)하여 하늘로 올라갔다는 

전성(j뽕@의 산이다 

이 산에 롱전(꾀염)골이라는 군사전용(UIZI>핑1Tl)의 사장(여해 환터)이 있어서 조선(훼 

량)초(i끼수많은 왕(王)들이 군사훈련(UIZ~깅11했)을 하며 짐숭을 한곳에 몰아놓고 사냥(山 

行 -種의 Z띠i젠100을 하였다는 기록(응ci*)이 많이 남아 었다 

11) 수기실(첨휩훌) 

성냥시 분당구 이매동(二悔洞)산60번지와 397-402번지 일대의 지명(뼈名)38)이다 백 

써I(百濟)때부터 이곳에서 훈련(힘|條)하던 기마병(휩띤兵)들 중 수뇌부(헌腦맑)인 장수(將 

Olþ)틀이 쉬던 곳이다 

12) 삼천병마(三千兵馬)골 

성남시(城南市) 분당구(효l공필) 이매동(二빼洞) 산62-2번지 아래 404번지에서 406번 

지 일대39)이다 삼천영마(三千兵띤)에서 삼천(三千)이라는 숫자는 무량수(얄웰뻐이고 

무지수(無止(혐)뼈이기 때문에 그 뜻은 기마병(흙띄兵)들이 얼마나 많던지 셀 수 없이 

많다는 뭇의 지영(地名)이다 

13) 윷내(빚)11) 

용인(핸.1=)에서 발원(합따)하여 성남시(城힘市) 분당구(씀맘맏) 구미통(九美洞 옛 이 

름은 잃尾洞)을 경유(.뽀월)하여 창곡동(:Û"~ìIil)을 지나 한강(싸iD으로 연결(많옮)된 하 

천(i피川)이다 백제(몹빼때부터 군사(따士)틀을 훈련(퇴11행)시키며 식사(쇼파)플 제공(없 

供)하려면 수백마차(빼百띤핑)의 장작을 때고 난 후 숭을 물에 버리어 바닥에 윷이 깔 

려 있어서 슛이 내를 이루었다고 하여 지어진 이름이 슛내이다 

38) 때南文lt쨌얀 (Î) ~.~f~마용지 128쪽 .. ~H . 2007~' 12月 30 디 뼈쩌文ItJSÆ 생1j' 

39) 뼈[휘文ltil!!깜 @ 훗H~마융지 124쪽 융}떠 2007'1' 12셔 30 El 없쩌xlt따 생1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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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궁(흠)골 

백제시대(百濟H힘'-1:)에 행궁(行흠)이 있었다고 전(써)해오는 골짜기 인데 성냥시(城南 

市)분당구앓店區)삼명동(三l'!'洞)산10번지와 226번지 일대이다 찌) 판교(板橋)신도시(新 

都市)개발(開發)때에 백제유물(百빼$物)이 많이 나온 곳이다 

15) 궁(훔)안마을 

백제(百뼈)의 행궁(行흠)안쪽의 있는 마을이라는 뭇이 있는 마을인데 성남시 (城南

市) 분당구(益탱區) 궁내동(훔內洞) 252번지에서 360-13번지 일대(-帶)에 있는 작은 

마을이다 41) 

16) 정자(훌子)터 

백제(百쩍)부터 왕실전용(王室핑用)의 정자(무子)가 있었다고 하는데， 성남시(城南市) 

분당구(효많많) 정자동(후子洞) 478번지에서 480번지 일대(-帶)의 지영(뼈名)이다 42) 

조선시대(때빼빠代)에는 광주동정(없州찌푸)이라고 불렸는데， 태종(太宗)이 두 번 납시 

었는데 태종(太宗)13년 10월 10일의 기록은 사슴 두 마리들 쏘아 잡아서 대언(代言) 조 

말생에게 명하여 말을 달려 종묘에 천신(lI:'J新 새로운 음식의 맛을 보십시오 하는 권 

히는 음식이나 집숭의 고기를 말합)하게 하였는데， 임금이 일찍이 이렇게 말하였었다 

전라도에 있으므로 비록 장은 짐숭을 천신하려고 하더라도 길이 멀어서 고기의 맛이 모 

두 변할 것이다 광주(않州)에서 몰아하여 다시 천신하고자 한다 라는 기록이 있고， 태 

종(太순)14년 윤 9월 18일의 기록은 어가가 광주 동정에 머물렀는데 왕세자가 행궁에 

나아왔다 라는 기록이다 이때에 태종은 왕세자인 양녕대군이 이곳에 나왔으므로 태종 

과 국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태종의 미움을 살만한 이야기를 하여 태종이 세자를 바꾸 

었다는 설이 전해오고 있다 세종(앤宗)께서도 태종을 모시고 한번 납시어 금탄(단천)에 

서 천렵을 하신 기록(記상)이 있다 또 세종2년 3월 13일 기록에는 두 임금이 영장산 

(뚫長山 실록에는 연장산으로 오기 되었음)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고 동정 앞에서 

40) 뼈쩌뼈土.ltitiil!f @ 옛生마을지 189쪽 .. !!~. 2009年 11月 3이3 뼈南文itlf;t 쩡行 

41) 빼南쨌士文化끊낌 @ 엇主마을지 128쪽 .. !!~. 2009年 11fl 30 1:1 城南文化11ft 랭行 
42) 城힘뼈土文itili깜 @ 훗!.!~ IJr을지(下) 114쪽 .. 뻐 2008年 11셔 28 口 뼈南文化j院 썽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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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잔치)을 벌이다 라는 기록과 이튿날인 3월 14일의 기록은 두 임금이 통정 앞에서 

매사냥을 구경하고 또 금단 에서 고기잡이를 구경하고 인하여 낮참에 머물러 술을 차리 

고 풍류를 벌이니 모시고 따라갔던 재상들이 모두 입시하였다 이하생략 세종3년 2 

월4일 기록은 임금이 낙천정에 나아가려 하였다가 통교에서 상왕을 만나 긍탄에서 고기 

잡이를 구경하고 상왕은 낙천정으로 돌아가고 임금은 궁으로 돌아왔다 는 기록이 있 

다 이렇듯이 광주(빠州)통정(짜후)이라는 정자는 유명한 전설이 있는데 일제에 의하여 

그토록 많은 전설이 왜곡되거나 아예 없어진 경우가 많이 있다 

17) 낙생역(몇生훌) 

백제시대(百쩍뻐'-t)부터 안박(安觸 U~iíl klII자이나 1f짜 박 자로도 쓰였다 경!J:M’조차 

i핏安하게 살 수 있는 땅이라는 뭇)이라는 역(~'!l)이 있었다 이 같은 사실(똥입)은 세종 

실록(따宗앙앓)지리지(뼈理끓광주(J짧州)목(쨌)역(~흥)조 면에 상세(~￥빼)'3)하게 기록(記 

랬)되어 있다 

18 ) 낙생행궁(￥生行흠) 

백제(百째)때에는 구원(狗原)행궁이라고 기록(記짜)되어 있고 진사왕(辰}아王)이 행궁 

(行홉)에 자주 나와서 사냥(山行 !IHJ'힘1Ii*의 -種)을 하였다는 기록(記짧)이 있고 행궁 

(行흠)에서 죽었다고 기록(記i'I<)되어 있다 

백제의 왕들은 태자궁(太子홉)이 있던 이 지역(삐域)에 자주 나와서 군사훈련(따파訓 

했)을 참관(參뭘j하고 군사(피士)들의 사기(士혔)를 높여주기 위하여 군사장병애양兵)들과 

사냥산행(山行)을 하고 행궁(行홉)에서 머물었던 곳이라고 전해오고 있다 

그러나 진흥왕(Ã興포)이 553년에 이 지역을 차지하고 순행(‘行)할 때에 행궁주변(行 

훌周찮)지역(에減)을 둘러보고 가히 영락장생지지(永樂長生之뼈j라고 하연서 지영(地名) 

을 낙생(樂生)44)이라고 바꾸었다 

43) 뼈南文化it!l!f 58쪽 용뺏 2005年 121킹 308 빼南文化院 %行 뼈~빠f-tl싱예에 링II야 IJi써IlNt쁘뻐 

에 쫓띤ilií內에 있었다는 表記와 ，è당이 $IIX있다 
44) lJOCr힘文ftll:Wf 47쪽 2005.íf:. 1 2月 30 1'1 뼈南文化따 lHi' 太 l‘IllJ잊w 本 예|야王얘J!l:1.1< 影印 9 fl1t 

5 15때 516뻐 口(~I에 의하연 @뺏王이 지금의 앙J&:땀에서 싸펴-때을 둘러보고 멧에 걱워 춤윤 

추연서 가히 Ik~Ð:生之뼈라고 발하고 햇生으로 바꾸어 부르게 하였다는 싸 함이 있다 이 行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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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적(遺밟:) . 유물(遺物) 

1) 연무관(演武館) 

남한산성내의 연무관(했武짧)이 있다 이것은 백제시대(百濟時{-I::)에 지어진 것이라고 

전({명)하고 있다 연무대(혔武헬)는 글자 그대로 군사(피士)들의 개인적(@A的)인 기예 

(技활)와 무예(武훨를 가르치고 부대전술(휩縣戰쩌)을 익혀 실전(업戰)에서 숭래9柳1) 

할 수 있는 부대전투력(댐 용戰꽤力)을 높이는 훈련(힘1陳)을 하던 곳이다 또 그들의 무 

예(武쌓)와 기예(技앓)를 시험(試驗)하여 능력(能力)이 출중(出짧)한자들을 통용(끓用)하 

는 등용문(짚핸門)의 역할(짜임11)과 군사(파士)들의 사기진작(士氣進펌)을 위한 무예대결 

(武용對決)의 장소(뚫所)로서 유익(有益)하게 쓰이기도 한 유서(펴絡)김은 곳이다 그러 

나 요즈음에는 무슨 연유(값대)인지 인조(仁피퍼〕가 남한산성(南쩌山뼈을 개축(없짧)할 때 

에 지은 것이라고도 한다 더욱이 지금은 다시 재건축(再짧쫓)을 하고 있어서 모습이 

사라진 사태(파땐)이냐 냥한산성(南淡山뼈내에 왜 액제시대에 연무대(행武팔)가 세워졌 

었겠느냐? 하는 의구심(疑뼈心)을 가지고 정멸(해密)하게 연구(i:lß'ë)분석(分析)하여야 

한다 

2) 백제 주거지({主居뺑). 

분당(앙J핍) 신도시개발(新都市問했)때에 성남시(뼈南市) 분당구(효닮區) 샤현통(합뼈 

뼈)산 6번지 정상부(T!l上웹)에 백제(百濟) 주거지(住링배j가 발굴(發뼈)되어 보존(保存) 

되고 있다 그러나 이곳이 주거지라는 말은 잘 뭇 판단한 것이다 오히려 사실상(파합 

上)의 군사훈련(Il펴띤1陳)을 관리(쯤행)하던 관망대(짧앓황)나 전망대(展望웰)일 것이라 

는 생각들이 많다 또 전해오는 전설({댐없로는 관망대 (IJI뿔용)라는 설이 전해오고 있 

다 그 방중({1)협상의 자료(資料)로는 삼천(三千)병마(兵띄)골과 수기 실(첨흙室)에서 불 

과 200-300m 정도의 거리이고 이곳에 올라서 보면 성남일대(城南-뺨)가 거의 다 내 

려다보이는 곳이기 때문이다 산(山)정상01!上)에 위치(位‘꾀)한 주거지(住居벼j는 거의 

은 예j~"‘m까지 {냉해왔으나 어느 때 없어졌는지는 표뼈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조IDl f잦없L때 
에 생9i;되었을 것이라고 {야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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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기 힘든 상황(商況j이기 때문에 훈련(힘11練)을 관망(뻐잃)하는 고위(챔位) 지휘관 

(땀Jìll官)들이 이곳에서 흔련(힘11練)상황(商뻐을 점검(點倫)하던 관망대 (1JlS'i흉)일 것이라 

는 설이 전해져 왔고 또 이 지역을 알고 있는 다수(多쨌)의 생각이다 

][ . 결론 

온조대왕(溫祖大王)이 서기전 18년에 백제(百濟)를 건국(않圖)하고 수도를 하북(河北) 

위혜성(만뺑때으로 정하였다가 온조 12년(서기전 6년)에 하남 위혜성으로 이도한 이후 

부터는 백제는 495년간 태자(太子)를 중심으로 한 군사력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막강 

하였다 특히 근초고왕 26년(서기371)에 고구려(흠句앓)를 침공하여 고국원왕(故國原王) 

을 죽이고 퇴각한 후에 고구려의 보복침공에 대비하여 궁성을 남한산성으로 옮기고 개 

로왕 21년(서기 475)까지 105년간은 냥한산성에서 꽃띠운 문화와 막강한 군사력은 삼국 

중 제일이라고 전하여 오고 있다 

전당서(前 !합판)와 후당서(後 I힘깜)에 모두 백제의 영토가 시쪽으로는 중국 상해 남쪽 

인 절강성(折江省)에서부터 북은 고구려와 경계하고 있는 요서까지였으며， 동쪽으로는 

왜({효)가 모두 백제의 영토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한 중국과 일본땅에 각각 8국의 담로 

(i3 i台國)가 있었다는 가르침을 후대에 전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으니 한심하다는 생각이다 

이 같은 사실은 삼국사기중 고전에 의하연 백제의 역사는 위혜성에서 389년이요 한 

산성에서 105년이고 웅진에서 76년， 사비에서 122년이라고 기록하여 진하고 있다 이 

지역의 전하여오는 북성(北뼈은 북한산성(北뼈山뼈이요 남성(南뼈은 남한산성(南1월山 

뼈이라고 보는 견해가 당시의 상황을 판단하는데 근접하는 논지이다 서기 476년 장수 

왕이 강짐(꽤古)하면서 백제의 흔적을 송두리째 뽑아낸 벼렸다지만 백제혼은 살아 있었 

다고 한다 또한 장수왕이 강접하였던 476년부터 551년까지 76년간 고구려 문화의 도 

래(헤來)시래의 역사도 재조명하여야한다 백제의 문화가 꽃피워졌던 그곳에 고구려의 

문물이 밀물처럼 들어와 새로운 문화를 접복하였으리라 백제 초창기 350년간 궁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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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산성(흠城1'*쩌111뼈으로서 역할과 실상을 확정하고 근초고왕이후에 105년간 백제의 

마지막 궁성으로서의 냥한산성에 대한 기록들을 중국， 일본과 동북아에 전하여오는 모 

든 역사기록에서 채집하여 냥한산성을 중심으로 창출된 백제문화를 재현하고 역사를 바 

로잡아야 유네스코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후에 많은 세계인들이 냥한산성의 장구한 역사 

와 창란하였던 백제문화에 깅이 애료되어 수없이 찾아보게 될 것이다 백제시대의 냥한 

산성의 역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였고‘ 막강하고 찬란한 군사문화와 예술을 창출한 백 

제인들의 정신적인 고향이었으며， 동경(↑m↑~t)의 대상지였던 짓임을 세계만방에 알려주 

어야하는 것이다 

온조왕(溫祚王)의 사당이 있는 유일한 곳이 남한산성임을 알아야한다 그것은 근초고 

왕이 궁성을 냥한산성으로 옮길 때， 온조왕의 사당을 새로 세우고 그 정신을 기려 백제 

의 영원한 영혼이요， 정신적 지주로 각인(;i\IJ印)하였기 때문에 후대에 와서도 온조왕의 

사당을 냥한산성에 세우게 된 통기부여가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청나라에 항복한 인 

조시대만을 열거하연서 액제의 495년간의 창란한 역사를 알지 옷한다연 결국에는 남 

한산성이 지난 역사성과 찬란한 백제문화의 발상지퉁식이 영원히 사라지고 말 것이다 

이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은 액제개국에서 고려(高앓l ， 조선에 이르는 

냥한산성의 문화와 역사를 재조명하여 세계만방에 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학자 

(짱칸)와 국민 모두가 지혜(智양)를 모아 “냥한산성의 옛 위상 재정립”이라는 역사의 소 

명을 받들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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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누구나 죽는다 그리고 자신도 언젠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안다 이것은 매우 명범한 사실이지만 중요한 의띠를 지니고 있다 또한 죽은 이 

에 대하여 될 수 있으연 예의를 다하고자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그 이유는 누구 

나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극복하려는 바람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실의 삶속에 

샤 매우 고통스러움을 느낄 때마다 ‘지옥같다’는 말을 자주한다 또한 아침저녁으로 겪 

는 교통지욱이나 입시생들이 겪는 불안과 초조함이 가져다주는 마음의 고통에서 입시 

지옥이란 말이 생기도 한다 

우리가 상상하는 지욱의 모습은 사람이나 어떤 사회의 문화 전통에 따라서 갖가지 다 

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람들이 지난 앓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서도 그 모습을 달리한다 그런 까닭에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 보연 지난날의 지 

욱모습은 황당무계하게 보일 때도 있고 유치하게 여길 수도 있겠다 하지만 우리는 곁 

으로 드러난 지옥의 모습에 담겨 있는 옛사람의 속뭇(상징성)을 헤아려야만 지옥의 참 

모습을볼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경우 지옥이란 말은 불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쓰이지 않았으며 황천(짧찢) 

이란 고유한 말이 널리 쓰였다고 한다 이 황천이란 개념은 황하의 황토층에서 비롯된 

것으로 어두컴컴하고 쓸쓸한 곳을 의미하며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지 특별하게 죄를 

지은 자가 벌을 받아서 가는 곳은 아니었다고 한다 그럼. 지옥이란 어떤 곳인가 사람 

이 죽어서 가는 저숭세계 중 가장 고통을 받는 곳이라고 한다 그런데 지옥이란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중생의 악한 마음， 지극한 이기주의가 만들어낸 새로운 세계가 지 

옥이라는 곳이다 쉽게 말하면 자유로운 하늘의 세계와는 달리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의 무거운 영보가 땅 속 감옥인 지옥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불교의 연기관(綠起앓)에 의하면， 현재 우리들의 삶이란 무명(뾰明)에서 비롯된 육도 

(六펴 혹은 육취라고도 한다). 즉 유정자(쥐↑F댐)가 갖는 여섯 가지 삶의 형태 가운데 

하나에 속히는 인간 세계일 뿐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지만 분 

명 이 세계에는 여섯 가지의 삶의 형태가 존재한다 또한 존재하는 모든 것이 생성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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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소멸의 과정을 겪듯이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계(天!J!-) 퉁 육도의 삶도 

마치 수레바퀴 돌아가듯 서로 다%댄} 육신을 거쳐가는 윤회(뼈뼈)를 되풀이한다 마치 

매트릭스의 세계처렴 우리가 매일 부딪치며 지각하는 현실과는 다른 차원의 현실세계 

를 인지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와 같은 현실의 굴레를 벗어나는데 있다 즉 현실처럽 보 

이는 혀상의 현실을 인식하고 진정한 현실을 자각( 13 찢)하는 것이다 윤회의 현실을 벗 

어나는 지점， 그러고 시작되는 곳은 다름 아닌 죽음이다 그러면 죽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또한 육도의 삶처럼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연 어떻게 전개되는 것일까 매우 궁 

긍하지 않을수 없다 

여기서 불교의 윤회관(輪핑없j에 따른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아보고 사찰 명부전(지 

장전)의 불교미술품을 통해 지장보살과 영부시왕의 상정성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ll. 수락산 석림사 조성배경 

1. 석림사 창건설화 

석림사가 자리하고 있는 곳은 수락산 정상부에서 서쪽으로 뻗어 내린 계곡의 하단부 

로 계곡의 북쪽 경사면에 접하여 동서방향으로 길게 석축을 만든 대지위에 도량이 조성 

되었다 

사찰의 창간시기에 대해서는 r홍선사본말사약지」에 조선중기 박세당1)이 매월당 김시 

습의 영복을 빌기 위해서 창전하였으며‘ 몇 년 후인 1676년(영진년) 7월에 유담화상이 

화주가 되어 삼소각(三笑1)(1)을 건립하였다는 기록이 전한다 또한 r경기도불적자료집」 

1) 악세당(싸미호‘ 1629-1703) 호는 서계(띤æ 초선조 실학따 학자 농촌생환에 토대를 둔 박물학 
(I!'찍껴원)의 학풍을 이룩하였으며 r색경J이라는 농사서적융 저슐하였응 유교경전 중 대학 중용‘ 논 
어 맹자 서정에 대한 주해서를 집열한 r사연록j을 저술 주자의 시장과 대립하여 사문난적O야文 

æu뼈으로 낙인찍혀 삭직‘ 유배도중 사망했읍 저서로는 〈사연흑H.ll:!뺑짜)). <색경 (f빼;l!)) ‘ 〈서껴!집 
(패i찢갯)) 둥이 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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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연 1671년(현종 12) 석현회장(짧賢和尙)과 그의 제자 치흠(致*시이 석림암을 창 

건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후 1698년(숙종 24 )에 대홍수로 유실된 절터에다 조정에 

서 매월당 깅시습을 모시는 사당으로 청절사를 세우고 축원당으로 석링암을 복원하였 

으며 1745년(영조 21)에 석림사로 개칭하였다 

박세당의 문집인 r서계집j 저18권 석림암기 (15林댄記)에는 창건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 

게 서술되어 있어 소개한다 

“수락산 석림암(石林짧)은 숭려 석현(없웹)과 그 문도 치흠(致￡에이 세운 암자로， 이 

름은 내가 지었다 수락산은 경성(京뼈에서 30리 통쪽에 자리하여 삼각산(三꺼山) ， 도 

홍산(펴꿇山)과 더불어 솥n빠]발처링 솟아 있다 비록 꺾「아지른 형세는 두 산보다 조금 

뭇하지만 수석(水15)의 경치는 수락산이 으뜸이니‘ 이 산의 명칭은 이 때문에 얻어진 

듯하다 그러나 이름이 도리어 두 산에 가려져 세상에서 이 산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 또한 이 산에 유람하러 오지 않는다 

수락산 동쪽에는 예전에 매월당(梅月호)과 흥국사(興國좋) ， 은선암(階山짧) 퉁 몇 개 

의 절이 있었다 매월당은 곧 김열경(金뼈떼. 김시습)이 거처하던 곳인데， 서1월이 오래 

되어 이미 없어졌다 열경은 이 )，J-을 매우 좋아하여 ‘통봉(짜옳)’이라 자호(自뻐하였을 

정도이다 흥국사가 아주 컸으나 지금은 역시 없어지고 단지 ‘성전(뿔뼈’이란 곳만 무 

너지지 아니하여 숭려 두셋이 살고 있을 뿐이다 은선암은 후대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 

런대로 온전하여 지금 16-17명의 숭려가 살고 있다 그러나 산 서쪽에는 유독 하나의 

절도 없다 서북쪽 봉우리 아래에 절터가 남아 있기는 하나 또 언제 세워졌는지는 모르 

며 지금은 절이 없다 

내가 석천(石폈)에 거처를 잡고 보니‘ 산 서쪽에 해당된다 바위와 골짝이 그욕하고 

시내와 폭포가 기이하여 경성으로부터 3-4십 리 사이 상각산과 도봉산 안팎에 있으면 

서 ‘ 세상에 명성을 독차지하여 사랑들이 사모하고 구경하는 여러 생[싸]과 골짝도 이곳 

에는 견줄 수 없으니 이는 수락산만의 가장 빼어난 정치가 될 뿐만이 아니다 내가 훌 

로 이곳의 정치가 몹시 빼어나다고 여겨 왔지만， 아쉽게도 아직까지 산을 빛내는 이름 

나고 아름다운 가람이 없다 그리하여 일찍이 은선암에 이르러 노숭(老f암)들과 얘기를 

나누며 이를 매우 한스럽게 여겼는데‘ 그때 마침 석현이 곁에 있다가 묵묵히 생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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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 있는 듯하였으니‘ 이미 마음속으로 고개들 끄덕이고 있었던 듯하다 

오래 뒤에 그 문도(門徒) 치홈이 나를 찾아와 말하기를 “지난날 선생의 말씀에서 석 

현 스님도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병소에 병이 많아 몽소 할 수 없어서 저로 하 

여금 절을 짓도록 하였습니다 지금은 단지 절을 지을 만한 터를 찾지 못했을 따름입니 

다 ” 하였다 몇 달 뒤 지홍이 또 와서 말하기들 “절터를 찾았습니다 채운봉(彩쫓짧) 

서남쪽 산속으로. 직소용(표小옳)과 향로봉(홈빼lý;)의 북쪽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영년 

에 재목(材木)을 모아 일을 시작할 터이니 선생께서는 기다려 주십시오 ” 하였다 

그해 가을 내가 통진 현감(뼈헬 싸짧)을 사직하고 떠날 때 남은 녹봉으로 그 비용을 

조금 보태 주었는데， 한 해 뒤에 돌아오니 양자가 완성되었다 두세 칸 떳집이 바위를 

둥지고 콜짝을 향해 있어 한적하게 진속(않itl)을 벗어난 정취를 자아내니， 참으로 아름 

다운 곳이다 그리하여 즉시 이름 하기를 ‘석림앙’이라 하였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2. 수락산과 서계 박세당 

서계 박세당이 석림사와 관계된 글을 그의 문집인 r서계집j 제7권에 남기고 있어 한 

국고전종합DB에서 인용해 아래에 소개한다 

“심각산과 도봉산은 도성 근교의 우뚝한 산으로 수릭신과 더불어 숱[鼎]빌처럼 높이 

솟아 있다 그리하여 사방의 여러 산이 옷깃을 여미고 빙 둘러 항하고 있으니， 크고 작 

은 산들이 모인 형싱이 미치 이들 손자들이 모여 있는 것과 같다 우뚝 슷은 형세로는 

심각산과 도봉산이 갑을(甲 z.)을 다투고 유심(빼深)하고 기이(염흉)함으로는 동봉(홍훌) 

이 으뜸이다 비록 함양(威陽)을 누르고 있는 저 증남산(~南山)과 태화신(太훌山)이나 

닝앙(洛陽)에 찍하고 있는 숭산(홈山)과 소실산(少졸山)인들 그 징엄하고 수려함으로 일 

하면 수릭신만 못할 것이다 

일찍이 몇몇 사람들과 수락산 정상에 올랐었는데， 초입에서는 구물구불 깅숙이 들어 

가 마치 우물 속에 앉아 있거나 무덤 옥에 떨어진 듯하고， 정상에 오르자 온 사밤이 훨 

하게 트여 미치 비링을 타고 신선이 된 듯 하였으니， 그야말로 인간사 또 하니의 즐거 

움이었다 성곽은 이련하고 집집마다 저녁언기 띠어나며 강물은 구불구물 전 리를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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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로 흐르며， 서남쪽으로는 운해기 자욱하고 동묵쪽으로는 이내가 이득하여 눈잉에 

열쳐지는 기묘하고 이름다운 경굉이 빌길을 따라 다른 것으로 일하언 심목(心텀)으로 

그 요체를 집올 수 없고 그림으로 그 절경을 그려 낼 수 없으니 1 또 어찌 우내(宇內)의 

이름다운 볼거리가 아니겠는가 

때는 마침 가을 경치가 저물어 강신이 맑고 을을한대 벼링에는 붉은 딘풍 시들고 언 

못에는 누런 국화 띨어지니， 오싹하여 강회를 자아내고 처링하여 김상에 젖어든다 더 

구니 칭한자[;빼흥子， 김시습]의 구서 (lill)에는 등나우가 늙고 수목이 시들여 사람은 가 

서 자춰가 없는대， 서글프게 훌로 와 만 길 푸른 절벽을 마주하고 천고(千古)에 닙긴 자 

취를 생각하노라니， 더욱 사림으로 히여금 개연히 서글픈 강회에 젖어툴게 한다 밤에 

선원(행院)에서 묵은 다음 아침에 부지(훌池)에서 물을 마시고 이쉬운 마음에 서성이며 

차마 떠나지 못하는 등이 하는 것은 인정이 그러한 것인가 아니연 신천이 그렇게 민드 

는 것인가 하신히여 시 약간 수를 지었다 

정사년 (1677년， 숙종 3) 9월 그음에 후서(後l후)를 쓰노라 ” 

또한 r서계집j 제8권. 석링암(1:ii*짧) 상량문(上梁文) 에는 

“누대가 신선의 거처외 비슷하니， 회려한 것은 한갓 업(I!t)인 지을 뿐이다 쑥대가 족 

제비의 길을 막고 서 있으니 2) 고고(챔씨)힘은 의당 인연을 따르기 마련이다 한 줌의 

띠물을 덩는 것으로도 이미 충분하니 . 오징기(五文없 )3)률 세올 일이 뭐가 있으리오 이 

에 암자률 짓기톨 도모하니， 애오라지 여기에서 연히 쉬려 하노리 여러 도인(ilIA)들은 

인세(人l!t)톨 떠나 물외(物까)에 노닐도디 정산(홉山)과 녹수(ll水)는 가는 곳마다 고향 

아님이 없고， 특앙(뼈房)과 동궁(껴홍)은 일영생 몽속에서도 생각한 적이 없어라 우연히 

석전(:0웠)의 빼어닌 경치를 사랑하노니， 금사(金沙 ) 4)의 기이한 경치보다 못하지 않도 

2) 쑥대가 있a니 〈장자〉 서우귀(徐χ싸)에 “더구나 인적도 없이 영아주 잎이나 콩잎이 촉계 

비의 길을 악고 있는 언 곰짜기로 도앙가 있는 사랍은 사람의 발자국 소리안 들어도 기뻐항 것이 
다 ”라고 한 말이 보인다 재인용 

3) 오장기(五，!:.!K) 진(~)나라의 아방궁(阿까힘)은 크기가 동서는 500보나 되고 남북은 50장이나 되 

어서 위로는 1만 멍이 앉을 수 있고 아래로는 5장(Jt)의 깃발촬 세올 수 있융 정도였다고 한다 재 
인용 

4 ) 금샤(~서) 긍샤는 인도(印110에 있는 。바단지(阿찌il!il!.)블 가리키는데 긍빛 모래가 가득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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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계는 무궁한데 서전(西天)의 영취산(훌었山 )51을 늘 제일로 꼽고‘ 빙역(方앉)은 구 

열 이 있는데 동토(훌土)의 선부용(仙흉훌)61은 지금 짝을 찾기 드물도다 비록 틱석(후 

錫)의 옛 자취71 (게 부끄럽긴 하지인 결사(結u)의 고시81률 띠를 인하도다 300척이나 

높게 세운 징관(훌훌)의 경영이 장으로 우습고91 어이하면 천만 칸을 얻을까 한 자미 

(子美)의 돌올(찢π)이 부러울 것 없도다 1이 시내의 구름은 방문으로 들어가고 신속의 

아지랑이는 뜰에 가득하도다 선지 (iitt) l1 l에는 업새가 잠시 연안히 깃둠을 기뻐하고. 

기수(뼈쩌)에는 녹원(흩9i;)의 업륜(法~)을 빨리 굴링에 놀라도다 121 문득 따인 (EA )의 

속된 노래에도 울구하고131 부지런히 일하는 영장(lψ[[ )141을 돔노라 

51 영취산(톨%山) 불교의 성지(뿔뼈)로 불리는 인도에 있는 산인데 부처가 이곳에서 다년간 설법윤 

하였다고한다 

6) 선부봉(1.，'"￥) 수학산에 있는 봉우리 이름이다 
7) 당석(되H~)의 옛 자취 탁석은 석장(싫i:Ij을 꽂는다는 뭇으로 곧 석장융 냥려 터를 장은 양(않)나 
라 보지선사(.cE-IliICiIi)의 고사를 가리킨다 서주(힘州)에 있는 장산(힘山)은 용광이 매우 뛰어난 곳 

이다 보지선사와 백학도사(Él ill펴土)가 장산의 가장 빼어난 산기울에 서로 터블 장으려고 다투다 

가. 양 무제(않iil:':r，)의 주선으로 액학도사는 학(잉)올 날려 그 자리로 보내고 보지선사는 석장용 
날려 보내어 언저 그 자리에 도착시키는 자가 터활 차지하기로 약속하였다 그 절과 보지선사의 석 
장이 백학도사의 학보다 먼저 산기슴에 날아가 꽂혔다고 한다 (j>J'엄떠〉 재인용 

8) 걷λf(lIi社)의 고사 결사는 원래 숭혀들이 단체로 모여서 수행하는 것이나 혜원벙사는 동진(짜깐) 

의 영숭(名 111)이다 혀1원이 여산(훌山) 동립사(짜林￥)에 흰 연꽃읍 싱고 혜영(양b!<) 유유인(젠i!! 
LiD 뇌차종(힘次;쉰) 둥 18영과 백련사(ÉI끊社)라는 단체를 결성하였는데‘ 사영운(해훌뾰) 도장O뼈 
i텀) 육수정(陸修il'I') 둥도 참여하였다 호계“，~æ는 동림사 앞에 있는 시내로 혜원엄사가 손닝을 
전송할 때 이 시내를 건너지 않았는데 여기를 지나기만 하연 호랑이가 웅었다 한다 하루는 도장 
육수정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호계륜 지나 호랑이가 올자 세 사람은 크게 

웃고 헤어졌다는 고사가 있다 
9) 300척이나 우습고 한유(앵뾰)의 송숭정관〈送1t1il11l/) 시에 -용에 타고 풍에 휩쓸려 아무것 
도 없는 터에 우뚝이 상액 척이나 높게 솟았도다 G'<.양水빼JWI엔"1; 5잊)디잊홈三百Kl 랴고 한 구 

절이 보인다 <~~l~μ1 @7) 
l이 어이하연 없도다 자미는 두보(t:!:ílTl의 자(추)이다 두보의 모옥위추용소따가(￥몽S秋風Ffi 

IillilOO 시에 “어이하연 너른 집 천만 ξ댈 얻어 천하에 가난한 선비등 크게 비호하여 모두 출거운 
얼굴로 풍우에도 용직이지 않고 산처럽 연안히 있을련가 〔安짜/1iIJ:千lltllll 大JJt天下홍土{μWJi Jl\ 
ffi不ilJ安1<n 1lil"라고 한 구절이 보인다 〈삼少P휩1i!l! @1O) 

11) 선지(빼技)에는 기뻐하고 선지는 절에 있는 나뭇가지라는 뭇이다 〈장자〉 소요유(따;&;W 
에 “뱀새가 깅은 숲 속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데 멸요한 것은 나우 한 가지에 불과하다 (!!i~찌빼於 
i?Ht 不펴-tt] .. 라고 한 알이 보이는데 이는 곧 석립압이 숭려들이 장시 떠룰 수 있는 곳이랴는 
말이다 

12) 기수(뼈뼈)에는 놓랴도다 끼수는 기원정사(~I외쐐앙)불 알하는데 인도 중부 아가다국 사위 
성(용/쩌빼 남쪽의 기수급고독원(짧째염m쩌댐)에 있는 절로， 부처와 그 셰자들이 설엄하고 수도 

할 수 있도록 수달장자(，뼈長i!;)가 세웠다고 한다 녹원UllWiíl은 녹야원(1m￥Hiíl융 말하는데 석 
가가 성도한 지 상철일(三tW 만에 처음으로 멈륜010"')을 달려 아야교진여(阿등않l찌!I<n) 퉁 다섯 
비구(ltJi:)륜 제도한 곳이라고 한다 이는 석림암이 설업올 할 수 있는 꿋이라는 말이다 

13) 파인(잉시의 셜{구하고 파인은 수준이 낮은 시플 가리킨다 송옥(*玉)의 대초왕문(힘양王 
11:1)이란 글에 고사가 보이는데 어떤 샤랍이 영중(깨 Itl )에서 처음에 하리파인CF뽀巴Al이란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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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가 바라건대， 상랑(上쌓)한 뒤에 산 빛은 더욱 푸르고 울빛은 더욱 읽으리라 소나 

무 사립문이 늘 닫혀 있으매 곧 상전축(上天쓴) 하천촉(T天쓴)으로 옮겨 가고 초동의 

노래가 서로 회답하매 문득 대승경(大乘앨) 소승경(小乘잃)을 읽으리라 맹수와 독충은 

모투 얼리 사라지고， 백즉(白足)과 직자(jf， lIt) 15J는 늘 틸이 없으리라 두 재(쩡)만으로도 

거치하기 녁녁하리니‘ 천울(千佛)이 이곳을 보호하러리 ” 

라고 기록되어 있다 

3 석림사중건 

그림 l 수락산 석림사 큰법당 

1950년 6.25 한국전쟁으로 인해 의정부 

지역 일대 모든 목조건물이 대부분 전소(全 

檢〕되었는데 석림사 또한 마찬가지다 1960 

년이 되어서야 허허로운 빈터를 찾아낸 비 

구니 상인(相f=)과 상좌 보각(쩔쩔)이 인연 

이 된 이곳에 중창의 원을 세우고 수년간 

근고(폐좁)한 끝에， 극락보전 38명과 칠성 

각 4명 독성각 3명 요사 2동 창고 둥을 

신축하고 법당 앞에는 오층석탑을 건립하였다 그 후 비구니 상인은 1973년에 법랍(i;E 

를 부르자 그 소리플 알아듣고 화답하는 사합이 수천 명이었는데 양아해로(111)阿IU!)휠 부르자 
화답하는 사람이 수백 명으로 출었으며 양춘액설가뼈감百강없)플 부르자 화답하는 사랍이 수성 

영으로 줄었다 이와 같이 곡조가 높을수록 그에 화답하는 사람이 더욱 적었다고 한다 여기서는 
서계가 하찮은 재주에도 불구하고 상량문을 지응을 말한다 〈文~ @45) 

14 ) 영장(폐IïD 영장은 기량이 혼륭한 목공을 가리킨다 〈장자〉 서우귀(徐:lõ써)에 “영(입1) 땅의 사 

람이 코끝에 백토(티土)를 파리 날개처럽 묻혀 놓고 장석mn，，)을 시켜 깎아 내게 하였다 장석이 
바랍을 일으키며 도끼를 휘둘러 마음대로 깎아 냈는데도 E를 조금도 다지지 않았고 영 땅의 사 
람도 전혀 동요되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다 ”랴고 하였다 

15) 액족(白足)과 적자(iff.않) 모두 고숭(;11;1'윤)을 가리키는 말이다 백측은 위(W나라의 숭려 당시(훌 
않)로， 발이 얼굴보다 깨끗하였다고 한다 비혹 흙탕물 속에 맨발로 다벼도 발이 전혀 01 러워지지 
않았으므로 세상 사랍들이 그를 가리켜 ‘액촉회ι앙(터Jí'..fu때)’이라고 괄렀다 〈빼써下 샤톨앙j) 적자 
는 전축(天쓴)의 불타야사H얘Wf'I!Il*)로 수엽이 흙었다고 한다 〈비파사(빠@沙)) 를 잘 해설하였 
으으로 당시 사람들이 그를 가리쩌 ‘적자비파사(*lIt~옛iý)’라고 쌀렀다 (Wt11냉 홉땐냐， l~l~ε 
l!Il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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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圖 39서l ‘ 세수 78세로 세연(世樣)을 다하고 뒤를 이어 주지가 된 비구니 보각은 1979 

년 옴부터 이듬해 10월까지 퇴락한 요사 동 건물을 예합하고 35명의 적묵당(寂왔호)을 

신축하였으며， 전기와 전화를 가설하고 협소했던 진입로를 확장하여 포장하는 한연 계 

곡의 호안축대를 축성하여 석림사 도량을 확장하여 정리하고 미화하는 퉁 불사에 전념 

하였다 근래에는 큰 법당 중창불사도 완공하였으며 그 뒤쪽에 야외 지장전을 조성하 

고 거대한 석조지장보살상(;0造地흉폼蘭1fI<J을 조성하였다 

야외 지장전은 산록에 기대어 석담을 쌓고 석담벽연에는 천녀틀과 구름을 부조하였 

다 그리고 석담 앞 단에는 지장보살 양옆에 깜찍한 통자상， 지장삼종인 도명존자와 무 

독귀왕을 비롯하여 명부시왕(잦府十王) 인왕상을 빵 둘러 안치하여 완벽하게 지장선(영 

부전)을 조성하여 현재에 이른다‘ 

수도권 전철 7호선 종착역인 장암역 l번 출구를 빠져나와 주차장읍 지나 횡단보도플 

건너연. 서계고택 안내 뱃말이 보인다 이곳읍 지나 계곡을 따라 쭉 오르다보연 왼연으 

로 노강서원(뼈江판院)161이 있고 조금 더 요르연 석림사 일주문이 눈에 띤다 일주문 

을 지나 경내로 들어서연 작은 규모의 주차장이 았으며 오른면으로 수락산 퉁산로와 갈 

라진다 그 주차장 위면에 있는 범종각에는 범음 

(1t콤)을 전하는 울전사물(써쨌四物)이 보인다 

불전시물이란 우리나라 사찰에서 아침저녁 예불 

(뼈에) 할 때에 사용하는 네 가지 기본 악기인 

의식구를 말한다 

범종(쯤빼은 본래는 대중에게 시간을 알리는 

도구로 사용하여 왔으나 예불할 때에 범종을 치 

그림 2 석림사 빙종각 
연샤 모든 지옥중생이 이 종소리를 듣고 깨우칭 

을 얻도록 원하게 된 것이다 범이란 바로 우주만물이며 진리이고 맑고 깨끗함이며 한 

없이 넓고 크고 좋다는 돗이다 종송(t젠ifJ)을 하는 이유는 미몽에 빠진 중생의 깊은 장 

16) 노강서원(잊江판때 조선 숙종 때 문신인 박태보(1654- 1689)의 학문과 억행플 추모하기 위혜 

세운서원 

박태보는 박세당의 차남으로 호냥 암행어사‘ 파주 옥사 풍의 여즐올 역임하었고 인현왕후의 예위 
용 반대하는 상소흉 용렀다가 심한 고문윤 받고 진도로 유배가는 도충 노량진에서 죽었다 학문에 
도 깅고 성풍도 강직한 분으로 알려졌으며 죽은 뒤에 영의정에 임영 되었으띠‘ 시호는 문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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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깨워주며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극락세계의 장염을 일러주고 귀의 발원하도 

록하는것이다 

법고(法鼓)는 불법을 북에 비유하여 법을 설하는 것을 북을 올린다고 한다 이 말은 

부처님의 교법이 널리 세간에 전하는 것을 북소리가 널리 머지는데 비유한 것이며 교 

법이 중생의 번뇌를 없애는 것이 마치 진치고 있던 군대들이 전진하라는 북소리가 올리 

면 적군을 무찌르는데 비유한 것이다 또 북을 치는 뭇은 축생들의 영혼을 위하여 볍고 

를친다고한다 

목어(木떠)는 나무를 깎아서 물고기 생긴 모OJ'을 새겨 그 속을 비게 만들어서 송경할 

때와 그 밖의 불사(1*끽J)에 치는 것이다 목어는 나무로 만든 일종의 타악기로서 목탁 

의 원형이며‘ 물고기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눈을 감지 않으므로 수행자로 하여금 물고 

기와 같이 항상 정진하라는 의미와 함께 물속에 사는 중생들의 제도를 기원하는 것이 

다 

운판(혈版)은 명명한 금속판을 말하는데， 그 모양이 뭉게구름 같아 ‘구름의 딴’이란 

뭇의 운판이 되었다 운판은 선종에서 제당이나 부엌에 달고 대중에게 공양시간을 알리 

던 기구이다 운판을 치는 뭇은 공중에 있는 고혼과 날아다니는 조류계(.(;J，類界) 중생의 

이고득락과 해탈을 위하여 친다고 전해오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이 네 가지 악기를 한 

묶음으로 하여 불전사물이라 전해져 오고 있다 

한연 석림사에는 석가모니 부처닝을 모신 대웅전의 현판이 ‘큰법당’ 이라고 한뉴글로 

되어 있다 이곳은 예전 극락전 자리에 세워졌으며 정연 5칸 측면 3칸의 다포계 팔작 

지룡의 목조건물이다 주지인 비구니 보각스님이 수년전에 콩 50가마씩 삶아 메주를 만 

들어서， 신도들에게 팔아 법당을 지을 종잣돈을 만들고. 거기에다 십시일반으로 모은 

보시금으로 큰 법당을 중측하였다고 한다 큰 법당의 아래층은 시멘트 골조이고 위층은 

목조건물로 화려하고 장엄하다 일반적으로 법당의 출입문의 향이 남향인더| 비해 이곳 

은 드물게 서향이며， 법당의 본존불도 서향으로 되어있는 것은 배산임수의 산세에 의한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큰 법당안의 후불탱화는 모두 목각탱으로 조성되어있다 일반 

적으로 후불탱화는 한지(~업l!:)나 헝갱(마， 견)인데 비해 석림사는 드툴게 모두 나무로 

조각되어 새로운 다른 느낌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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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법당 서쪽에 적묵당(寂默쏟)이 

있고‘ 동쪽으로 잘 다듬어진 돌계단 

올 오르면 석조지장보살과 명부시 

왕을 모신 야외 지장전이 조성되어 

있어 눈에 확 들어온다 지장전 가 

운데는 팔각형의 단상위에 수백영 

의 합장한 비구상(比표!fI<l들이 조성 

되어있어 경이로움을 느끼게 된다 

야외지장전 옆에는 오층석탑이 그립 3 석림사 지장전 

조성되어 있으며 그 옆에 맞배지붕의 단출한 진영각(Jlt影뼈)1 7)이 보이고， 그 위쪽으로 

는 우리나라 전통신앙이 불교에 습합되어 사찰에서 가장 위쪽에 조성되는 칠성각(七월 

대1) 18)과 산령각(山옳많~)1 9)이 한 진각 안에 냐란히 조성되어 있어 아늑한 기분이다 

ill. 수락산 석림사 지장신앙 연구 

1. 지장(地홉)신앙 

신앙이란 종교적인 것에 관한 신념을 말한다 즉 종교적인 이상에 자기 자신을 바치 

는 실천적 태도‘ 또는 신불적(~，，，빼的)인 것에 대한 안심(安心)과 신뢰의 심정을 말한 

다 또한 신앙은 삶과 죽음의 벼랑 끝에 선 인간이 생사를 초월해서 영원한 것에 몽을 

17) 진영각(JlI.影l외) 사창의 역사 퉁과 관련하여 커다란 엽적을 냥긴 역대의 스님들의 영쟁이냐 존상 

을오시는곳 
18) 철성각({:띠때) ‘칠성’이란 북두칠성을 일걷는 것으로 사찰에 칭성을 모시게 된 것은 중국의 도 

교시장이 불교와 융합되어 나타난 현상 때문이다 도교에서는 칭성이 인간의 길흉화복을 맡고 있 

다고 하여 ‘칠원성군’이라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칭성여래’로 모시고 있다 
19) 산령각(，11훌1&1) ‘산령 은 ‘산신 과 같은 말로 우리나라 사창에서 산신을 오시는 것은 민간의 토속 

신앙이 불교에 융합되어 플어온 것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창이 산에 위치하고 있는 정우가 많 
아 일종의 외호신중으로 산신령을 모시게 된 것으로 웰이된다 민간에서는 산에 사는 영뭘로 호랑 

이룹 산군으로 모시기 때문에 산신은 언제나 호랑이를 꺼느리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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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기는 근거가 되는 바로 그것이다 그러므로 신앙은 극히 주체적이며 과학적인 비판의 

영역을 훨씬 넘어서 있다 때문에‘ 적어도 신앙에 있어서는 미신(迷信)과 정신(正信)의 

개녕 규정이 곤란하다 이를테면， 원시종교의 토탱신앙 둥을 과학적인 입장에서 비판한 

다연 미 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신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단순히 미신이라고 일 

축해 버렬 수만은 없는 그 어떤 근원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것은， 신앙이란 삶과 

죽음을 넘어 저 영원한 것에 관계된 심정이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신앙이란 말 대신 신심(信心)이라는 말을 쓴다 즉 신심이란 ‘부처의 가르 

칩을 믿는 마음’을 뭇한다 그래서 불교신앙의 특성은 신앙의 대상인 한 부처(~석가모 

니)를 놓고 그 기능에 따라 다각도에서 조영하고 있는 것이다 즉， 원시 근본불교 시 

대에는 단순히 영상의 지도자였던 부처가 대숭불교 시대로 접어들연서 다음의 네 가지 

모습으로 변장하고 있다 

φ 구제성자의 형식을 빌어 관세음보살로 

@ 내세 인도자의 형식을 빌어 아미타불로， 

@ 재림자 메시아의 형식을 빌어 미록불로， 

@ 인간 성자의 형식을 빌어 지장보살로 

이 네 가지 신앙은 상호 충돌적인 성질의 것이 아니라 상호보충적이며 상호관통적인 

성질의 것이다 즉 ‘석가모니부처’라는 하나의 절대적 대상을 네 가지 입장에서 조영해 

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네 가지 가운데 어느 한 가지 신앙만 갖게 되면 나머 

지 세 개의 신앙을 동시에 갖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지장신앙이란 첫째로 지장보살을 

믿고 따르는 신앙을 말하며‘ 둘째는 망자(c者)의 천도를 위해 저승의 주재자인 지장보 

살에게 기원을 드리는 신앙을 말한다 결국 지장보살이란 지옥에서 고통 받고 있는 중 

생들을 구제해 주는 성자인 것이다 

일설에 의하면 지장신앙은 원래 힌두교의 지신(地';111) 신앙에서 유래되었다고도 한다 

힌두교의 지신신앙(벼꾀11信띠)이 불교에 들어와 대승불교 시대가 되면서 지장보살이라는 

고뇌하는 인간성자의 모습으로 구체화되었다고도 한다 

우리나라의 지장신앙은 일찍이 통일신라시대 진I조율사(Ji];풍햄師)의 신앙에 의한 기록 

을 살필 수 있고 고려시대 이후에는 명부시왕신앙(;W;府十王信띠)과 더불어 크게 성행 

52 죄영호1 



하여 많은 조상의 예를 남기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불화 조각 둥이 풍성하게 만들어져 

오늘에 지장화(뼈藏짧)나 지장상(地앓fUù이 상당수 전해지고 있으며， 주로 명부시왕신앙 

과 관련하여 지장신앙이 전개되었다 

일반적으로 지장신앙은 아미타신앙에 비하여 더욱 민주적이고 서민신앙으로서의 특정 

을 지닌다 즉 지장보살은 지옥중생에 대한 구제자이며 인간의 관심을 죽음에서 삶으로 

진환시킬 뿐 아니라 슬픔에서 기쁨으로 전환시키는 보살로 신앙되어졌다 거기에다 지 

장보살은 지욕에서 고통 받고 있는 중생을 모두 구제할 때까지 영원히 부처가 되지 않 

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오늘도 중생을 위해 헌신하는 보살아다 다시 말해서， 지장보살 

은 석가모니부처가 열반한 후 미래불인 미록불이 세상에 나올 때까지 육도(六펴)를 윤 

회하면서‘ 고통 받고 있는 중생을 한 사람도 남깅없이 구제해준다는 대원력의 보살인 

것이다 따라서 지장보살은 사람틀이 축은 후 지옥의 시련에서 구해주는 것으로 신앙되 

어 중국을 비롯한 우리나라， 일본 퉁에서 특히 민간인들의 깊은 믿음으로 신앙되어졌 

다 이러한 지장보살은 흔히 삭발을 한 채 지팡이나 지혜를 상정하는 보배구슬을 든 형 

상을 한 경우가 많은데‘ 특히 지옥중생들의 제도와 관련하여 명부전(짖府뼈아나 지장 

전(r센흉뼈의 본존으로 모셔지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세음보살과 함께 아미타부 

처의 옆에 모셔지기도 한다 

사후의 세계는 인과응보(因없應챔)의 세계이다 고뇌를 안고 죽어간 사람들은 축은 

후에 고통을 받는다고 한다 그런데 이것이 죽은 자에 대한 산 자의 고통인 것이요 여 

기에 산 자에 의한 죽은 자의 신앙이 있게 된다 지장보살은 이렇게 산 자와 축은 자에 

대한 고통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지장신앙의 한 형태인 것이다 

1) 대원본존 지장보살(大훌本율 t엔훌홉홉) 

지장보살의 특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여 볼 수 있다 

첫째， 성불을 포기한 대원의 본존이다 

모든 보살들이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는 상구보리 하화중 

생(上求폼없 下it1lt生)을 추구하지만 지장보살만은 상구보리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누구보다 빼어난 자비의 힘과 지혜를 갖추었지만 결E 부처가 되는 데 연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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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다 지장보살의 관심은 중생의 해탈에만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지장보살의 

근본 서원(훨뼈2이에는 그 어떤 보살의 서원도 따르지 못한다 서원중의 서원 가장 근 

본이 되는 원때1)， 모든 보살과 부처가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본원(本명P’으로 가 

득 차 있는 분이 지장보살이다 

대숭의 보살이 소숭의 수행자와 다른 점은 하화중생(下化짧生)에 있다 나보다 못한 

중생을 해탈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대숭보살의 특정이요. 이 하화중생(下化*生) 이야 

그림 4 석림사 석조지장보살상 

말로 보살을 있게끔 하는 근본인 것이다 만약 

보상이 하화중생을 버리고 상구보리만 추구한다 

연 그들에게는 이미 보살아라는 칭호가 붙을 

수 없다 그리고 하화중생을 도외시하는 소숭의 

수행자라연 아라한(阿밟1삐이나 벽지불(뿔支 

佛)21)의 경지에 이를 수 있을 뿐 ‘부처’의 경지 

에는 결묘 도달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자신의 성불을 포기하고 하화 

중생， 중생의 성불만을 고집하는 지장보살이야 

말로 대원의 근본스숭 ‘대원본존’이라고 칭하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둘째 끝없는 용서와 사랑의 보살이다 

〈지장보살본원경〉 촉루인천풍(띠를~A天品)에서 석가모나불은 지장보살이 갖고 있는 

불가사의한 공되(껴德)에 대해 창단한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헤아힐 수조차 없는 지장 

보살의 위대한 공덕은 모두가 사바세계의 중생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생의 삶 

은 어떠한가? 우리의 인생은 인과웅보(因꽁앤행)의 굴례에 얽매어 있다 악한 씨를 심 

으연 고(품)의 과보를 받고 선한 씨를 심으연 낙(몇)의 열매들 거둔다 한량없는 과거 

의 생애를 살아오면서 몸[flol과 말[語]과 뭇[효]으로 지어온 바에 따라 순간순간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업(짧)이라고 한다 업에 따라 

20) 서원(훨Illíl 보살이 중생윤 구하고자 하는 원망때댄)의 성취용 맹세하는 일융 말한다 

2 1) 벽지관(2호佛) 부처의 가르칩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도용 깨달아 성월한 소숭의 부처륜 말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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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생은 윤회하고‘ 지은바 업(業)이 행복과 불행을 좌우한다고 한다 

중생은 결E 인과응보의 현실 정해진 업을 연하기 어협다는 ‘정업난연(定業難免)’의 

영역을 뛰어넘지 못하는 ‘업덩이’ 같은 존재인 것이다 그러나 지장보살의 이름 아래에 

서는 정업난연의 업설않등없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생의 가장 무거운 죄업이 만들어낸 

지욱조차 지장보살의 자비 앞에서는 없어져버리고 마는 것이다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 

보살을 향하면 지장보상과 하나가 되고 모든 업은 지장보살의 크나큰 본원력에 의해 

녹아 없어지고 마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장보살의 본원력이 끝없는 용서요， 사랑이기 

때문이다 

셋째. 말세중생의 행복과 따지욱(破地차t\)을 행히는 보살이다 

지장보살은 석가모니불로부터 부촉(付뺑)을 받았다 석가모니가 열반에 든 뒤부터 미 

록불이 출현할 때까지 수많은 분신을 육도에 나타내어 일체중생을 교화해 줄 것을 당부 

받은것이다 

지장보살은 매일 아침 선정(祝定)에 들어 중생들의 요구를 살피고 구원의 손길을 뻗 

친다 이제 남은 것은 중생의 창회뿐이다 그래서 지장신앙에는 지심참회(포心빼따)가 

뒤따른다 지심참회란 우리가 다생(쫓生)에 지은 죄업을 무조건 참회하는 것으로 보통 

의 기도는 자신이나 가족의 행복 퉁 그 어떤 목적을 염원하며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 

나 지심참회는 그 어떤 자비에 연연해하지 알고‘ 무조건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다 이것이 참다운 참회이다 모든 업장(菜P월)， 모든 이기심， 그 어떤 모순도 녹아내린 

다 비록 죄업이 가득 찬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장보살의 원력과 자비를 생각하며 지싱 

참회하면 그 사람은 곧 지장보살의 분신 중 하나가 되며， 그들이 바라는 모든 소원 또 

한 지장보살의 원력 속에서 자연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제 지장보살의 따지옥(破뼈’품)을 생각해보자 

원래 지옥이란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다 중생의 악한 마음， 지극한 이기주의가 오떨 

어낸 새로운 세계가 지옥이다 자유로운 하늘의 세계와는 달리 인간의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응의 무거운 업보가 땅 속 감옥인 지옥을 만들어낸 것이다 지옥은 한없는 고롱 

의 세계이다 그 고통은 명범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다 아니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불행의 양상을 모아놓은 곳이 지옥일 수도 있다 그 지옥 속으로 기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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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들어 고통 받는 지옥 중생을 남김없이 구하고자 하는 분이 바로 지장보살인 것이다 

지장보살은 지옥문을 지키고 있으연서 그곳으로 들어가는 중생을 못 들어가도록 막는 

다 때로는 염라대왕의 옴으로， 때로는 지옥졸(地첸쭈)의 모습을 냐타내어 고통 받는 지 

옥중생에게 설법한다 때로는 지옥 그 자체를 부수어서 모든 지옥가촉을 천상이나 극락 

으로 인도한다 

그러나 탐욕과 분노의 어리석음이 중생과 합께 하는 한， 지옥은 계속 생겨난다 그러 

고 지옥이 있는 이상 지장보살은 지옥을 떠나지 않는다 지장보살은 수많은 분신들을 

지옥의 요소요소에 배치하여 고통 받는 중생의 해탈은 물론， 그릇된 마음의 중생을 교 

화하고 영원히 지옥을 없애고자 잠시도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살며본 바와 같이 지장보살의 자비와 원력은 ‘따지옥’에만 이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지장보살은 현세의 행복과 내세의 안락을 합께 보장하며 나아가 뭇 생명 

있는 자들을 성불토록 하여 윤희하는 세계자제를 없애고자 히는 ‘파사바의 보상’이라는 

정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의 마응에 그분의 원력과 자비를 담을 수 있다연 우리는 

반드시 윤회를 벗어나 적멸위락(寂滅껴樂)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지 

장신앙의 창뭇이며 지장보살이 존재하는 진정한 까닭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2) 불교미술에 표현된 지장보살과 시왕 

지장보살의 원어는 ‘끄시티가르바Ksitigarbha'이다 이 가운데 ‘끄시티 Ksiti’는 ‘땅에 

머물다’는 뭇이며 ‘가르바garbha’는 내포， 또는 합장(含혔)의 뭇으로서 저장고 또는 창 

고의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 두 단어를 합치연 다음의 뭇이 된다 ‘땅속에 감춰져 있 

는 것이란뜻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인간이라는 이 육체의 땅속에 묻혀 있는 것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불변성(不燮감)인 여래장(如쩌혔)을 일걷는 것이다 우리의 

본성[如來앓]은 아무리 번뇌 망상의 시궁창에 묻혀 있다 해도 결E 더럽혀지거나 변질 

되지 않는다 우리의 이 불변성으로서의 여래장을 의인화한 것이 바로 지장보살인 것이 

다 지장보살의 모습은 대개 머리를 깎은 수행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는 아직 개 

화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우리 자신의 여래장을 상징하고 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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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살은 우리 자신 속에 있는 부처의 속성 [j~l性] 그 자체의 내적 환동을 객관화시킨 

것이다 동시에 지장보살은 석가모니 부처의 인간적 채취를. 고뇌하는 인간성자의 형식 

올 빌어서 구체화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일설에 의하연， 지장신앙은 원래 힌두교의 지신신앙(地，'1'信씨1)에서 유래되었 

다고도 한다 힌두교의 이 지신신앙이 불교에 들어와 대숭불교시대가 되면서 지장보살 

이라는 고뇌하는 인간성자의 모습으로 구체화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지장보살은 관세음 

보살의 대비력(大悲力)을 한충 심화시켜 인간의 차원으로까지 끌어내린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지장보살은 영부(꽂府)의 주불로서 존재하지만‘ 때로는 염라대왕의 

모습으로 화현(j랴밍되어 변신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지장보살은 대부분 불화(에; 

i‘”에서 살며볼 수 있으나 간혹 이곳처럼 불교조각품으 

로 표현되기도 한다 보살(푼뼈)은 일반적으로 화려한 

보관을 쓰고 몸에는 화려한 영락(뺑珞)으로 장식하지만‘ 

지장보살은 중생제도의 서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 

해 중생과 친근한 모습인데‘ 이는 ‘안으로 보살의 행을 

숨기고 밖으로는 성문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불 

화에서 보는 지장보살은 한 손에는 석장(iß꺼j22 1을 다 

른 한 손에는 보주(寶珠)를 든 성문비구(쟁IlfJ ltfr)와 같 

은 모습으로 표현된다 때로는 두건을 쓴 경우도 있는 

데. 이마에서 관자놀이까지 천을 두르고 귀 뒤로 하여 

어째까지 내리거나， 두건으로 머리를 감싸고 이마 부근 

에서 끈 모양의 천으로 양쪽 귀 앞에서 묶어 두 가닥을 

앞으로 내린 모습이다 특히 이러한 두건을 쓴 지장보 
그림 5 두건형 지장보살도 
일본 네즈미술관소장 

22) 석장(1!IÆIJ은 원래 풀상(fjllfUù에서 행도걸식(1Ti:1'iε1):)을 위하여 혹은 보행UHf) 할 때 l앙위의 미 
물(짧物)들이 밟히지 않도록 소리틀 내어 일깨우는 데 사용하던 것으로 지장(전셔j !E는 덕장(행 

m이라고도 부른다 형태는 윗부분이 금속으로 된 육각형의 나우지팡이로서 윗부분에 고리가 달 
려 있어 혼들연 이 고리를이 서로 부딪혀 주석(朱lll)같은 소리관 내기 때문에 석장(j!IÆIJ이라고 

한나 석장은 그것을 사용하는 자의 신분에 따라 고리의 수가 다른데 탁발숭(H;야염)은 사재(때 
옆)를 상정하는 사환장(띠따셔j융 보살은 육바라밀을 상징히는 육환장윤 그리고 부처는 12연기 
블 상정히는 12환장을 드는 것이 상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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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은 중국 본토나 일본에서는 그 예가 없고， 둔황이 

나 투루판 동 중앙아시아 지역에 일부 보이나 우리나 

라의 두전형 지장보살도와는 그 모습이 다르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장보살상중에는 지장보살의 보면적 지 

물인 석장과 여의주 대신 법륜을 들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불교미술품으로 표현되는 지장보살의 상형 (fM<形)은 

보살이연서 성문비구형(활rm比묘形)을 지닌다는 특정 

이 있다 즉 일반 보살상이 강는 보관과 영락 풍을 

지니지 않는다 아무런 장식이 없고 오직 가사만 착 

용할 따름이다 때로는 왼쪽 손에 보주(寶찌를 들고 

오른쪽 손은 여원인(멧때印)을 한다 입상(立fflù의 경 

우에는 석장(i짜;1:)을 들고 있기도 한다 지장보살의 

상형에 대해 우리들이 친근감을 갖게 되는 것은‘ 그 

너무나 인간적인 비구형의 모습에서 진근한 매력을 

그림 6 성문비구형 지장보살도‘ 느끼기 때문이다 
미국매트로플리탄 박물관소장 

관세음보살도 민중의 고용 슬픔 절망에 기쁨과 희 

망을 안겨주는 감정올 갖게 하는 보살이지만. 지장보살은 보다 더 민중의 곁에 있어 진 

근감을 불러일으킨다 즉 육도중생이 있는 곳마다 그 모습을 나타내고 어디든지 거리낌 

없이 가서 민중의 아용[솜]을 구하고 행복을 얻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하여 그 모습을 

여래형보다는 보살형‘ 보살형 보다는 성문비구형으로 점차 스스로를 낮추면서 자비행을 

다하는 모습으로 조상하게 되었던 것이다 

현존하는 고려시대의 지장보살도나 지장시왕도에는 두건(떼rlJ)을 쓴 지장보살의 형상 

이 많이 나타나지만.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주로 앤머리 삭발비구형의 지장보살상이 일 

반적이다 지장보살이 손에 들고 있는 지물(홉物)에 대해서는 여러 겸전에서 그 의미와 

신통력에 대해 설하고 있다 r지장의궤(삐혔fil1，Jù J 에 따르면 왼손에는 보주(훨珠)룹 지 

니고 오른손은 석장을 짚고 천엽(千핏)의 청련화(움표花)에 안주(安住)한다고 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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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의궤에 따라 단독의 지장보살상 그림이나 지장시왕도‘ 그러고 시왕탱화 속에서 그 

도상적인 특정이 대체로 지켜지고 있는 연이다 물론 선운사의 금동지장보살상과 같이 

법륜(it뼈)을 들고 있거나 또는 아무런 지물(홉物)도 지니지 않은 채 수인(주印) 짓고 

있거나 혹은 두 가지 지물 중 한 가지만 지니고 있는 경우 또 왼손 오른손의 지물이 

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한손에는 석장을 다른 한 손에는 여의주를 받들고 있는 형 

상이 일반적이다 특히 영부전의 조각상이나 불화상의 경우에는 지장보살의 협시로 알 

려져 있는 도영존자가 석장을 대신 들고 있는 그림도 많이 발견된다 석장 중에서도 지 

장보살은 특히 육환장(六짧셔j을 들고 있는 것이 상혜인데， 이 육환장은 여러 가지 기 

능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첫째는. 육바라밀(六뻐옳짧)을 상정하는 것으로‘ 생사의 고해를 건너 이상적인 열반의 

언덕에 이르는 여섯 가지 방면23)을 이른다 

툴째로. 이러한 육환장의 땅을 치는 소리는 주술적인 기능도 강고 있어서 사악한 요 

소쓸 불리치며 법의 수호자적인 역할.24)을 한다고 한다 

보주(}힐珠)는 보봉 구슬모양으로 되어 있고 여의보주(Cintamani)라고도 하는데， 뭇하 

는 대로 여러 가지 욕구가 충족되게 하는 기능을 지닌다 이 보주플 지나연 한빙지옥 

(겠jJdl띠펴)에서는 맹화(짧火)를 뿜어내 한기뜰 상해시키고 확탕(따싫)지옥에서는 찬 기 

운윤 내쁨이 뜨거운 것을 차게 하는가 하연. 어룹 속에서는 광명을 내어 시방세계를 두 

루 합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보통 진주의 형태릎 띠고 있는 이 보주는 그 찬란합과 

화려함으로 인해 부처의 진리와 법(法)의 진실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r대지도론(大智않 

論)J에서는 “보주는 용왕(Naga)의 뇌에싫)에서 나온 것으로 그것을 지니연 모든 악과 독 

23) <D 단나바라일 자비로 널리 사랑히는 행위(보시) @ 시라바라빌 월교도덕에 계합하는 행위(지 

계) @ 찬예바라일 여러 가지로 창는 것(인욕) @ 비리야마라일 항상 수양에 힘쓰고 게으르지 
않는 것(정진)@ 선나바라일 마음을 고요하게 몽일하는 것(선갱) @ 반야바라일 삿된 지혜와 
나븐 소견융 버리고 장 지혜블 얻는 것(지혜) 퉁 이러한 육바라일은 올가에서 일안 중생의 수행융 

위한 6종의 바라일법으로도 달려져 있다 

24) 이러한 역항은 특히 티에트 일교(짧敎)에서 강조되어 있어 티베트 상교띠송 도상에서는 중요한 상 
징적 지물의 하나로 자주 퉁장한다 그러나 석장의 형태가 주로 인두장(MJi#j으로 되어 있이 복 

기한 안한 데， 때로는 해공뭘 여러 개 웬 듯한 형상의 석장이 퉁장하는가하면 상단에 하나의 인 

두상(A띠Haù융 표현한 석장이 퉁장하기도 한다 이틀의 기능은 마치 엽라왕청의 엉경대와 갑이 
죄인의 생전 선악엉올 그대로 비추어 선인블 표시히는 경우에는 백련화([lJi!El로 악인을 표시하 
는 정우에는 회}엽(火썼)을 내짱는 식으로 연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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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보호받으며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모든 지상에서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라 

고 보주의 덕(德)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편 불화에 표현된 시왕(十王)은 중국의 전통적인 관료제계를 지하 영부세계에 그 

대로 적용하여 지욱세계에도 지상세계와 통일한 지배제계를 부여함으로써 최고의 권위 

를 상정히는 왕의 칭호를 빌어 재판의 권위를 나타내며 ， 그 권속들도 일정한 위계질서 

를 지닌 것으로 설정된다 판관은 시왕의 재판을 보조하는 인물로서 보통 검은 복두(뺏 

頭)25)를 쓴 하급관리의 모습으로 묘사되며 손에 영부나 두루마리를 를고 서 있거나 혹 

은 두루마리를 며들고 읽는 모습‘ 또 때로는 망자의 유촉이 추복(追福)의 공턱을 쌓는 

것을 왕에게 상봉(上率)히는 모습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이들은 시왕 와우에 일반 권속 

들과 함께 묘사되는가 하연. 탱화의 하단 지옥장면에도 빠짐없이 퉁장하여 두루마리를 

멸쳐놓고 붓으로 죄인의 행위에 따른 시왕의 판결내용을 적거나 그것을 냥독하는 모습 

으로 표현되곤 한다 뿐만 아니라 시왕탱화의 영부사자(홍府使者)의 위목(位텀)에는 생 

년， 월， 알 시를 주관하는 사직사자(四표使者)26)들이 시왕 모두의 관청에 똑같이 등장 

히는데‘ 이는 불교 이전에도 우주운행과 인간의 수명에 관련하여 민간에 신앙되었던 신 

상(빼11[10의 하나였응은 익히 알려진 터이다 27 ) 사자상(使환1[10중 일직 월직사자(日표 

月따f잊者)는 머리위에 해와 달을 상정하는 표지를 없고 시왕 옆에 배치되는 것이 상혜 

이다 한면 직부사자와 감제사자28)는 말을 탄 모습으로 시왕의 하단 지옥장면에 동장 

하는데， 말을 묘사한 것은 샤자가 말을 타고 달려가 염라대왕의 명령을 수행한다는 의 

미이며‘ 직부사자가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것은 바로 죄인의 전생 죄업을 기록한 명부 

25) 복두(뺏했) 옥두는 공복의 관(冠)으로 문무백관(文효百흠) 1풍에서 9풍까지와 향리， 별감 차비 

인 퉁이 착용하는것이다 
26) 사직사자(四피씨엮) 시직('~따) 일직(日파) 월직(月따) 연직('éii'D을 각각 맡은 사자플 일걷는 

다 우리네 전몽 속에서는 인간의 수영융 지탱하는 것으로 시주(四柱)를 융는바 이 사직사자는 우 
리의 수영읍 상정하고 있다 

27) 우리나라 무속(뻐짐)에서는 흉러가는 세원을 주관하는 일원선녀상이냐 일월성신상(l3 fl호辰쩌 

혹은 칠성상으로 표상되어온 것이 일반적이며 불교에 홈수된 형태로 칠성신앙(칭성 zt) 이외에도 

이미 외호신상의 하나로 104위 신중단의 하단위목에 년‘ 월‘ 일‘ 시에 관련된 신의 영호가 퉁장 
한다 

28) 직부사자는 감제사자와 더불어 한 쌍융 이룬다 염라대왕의 영을 받아 사랍에게 옥숭이 다했음을 
알라고 축은 이블 지옥으로 끌고 오는 역할을 맡는다 말과 함께 그려지는 까당은 세웰의 빠릎을 
상정하거나 또는 축은이의 영혼을 저숭으로 이끄는 오랜 전용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사자의 손 
에 든 두루마리는 염라대왕의 부영(까命)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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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여주는 것이다 사자(f핏캄)는 보롱 전령 (f맹令)의 모습으로 머리에는 머리뒤쪽에 양 

각이 높게 꽂힌 익선관(었월冠)같은 것을 쓰고 손에는 두루마리나 칼 삼지창을 들고 있 

다29) 

3) 불화에 표현된 지장변상(뺑훌뿔챔) 

(1) 충음신(中않身) 

사후 심판을 받는 망인(L:A)의 존재를 불교에서는 ‘중응신’이라고 일걷는다 이러한 

호칭은 인간을 윤회하는 존재로 전제한데서 나온 것인데 숨이 끊어지고 육신을 여윈다 

하더라도 무(無)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다음 생(生)을 받을 엄연한 존재로 인 

식한다 불교에서는 모든 윤회히는 존재를 ‘유(有)’라고 하며 태어나는 것을 생유(生有) 

죽음을 사유(死깎)라고 한다 한 번의 생유에서 사유를 거쳐 다음 생유로 전생(빼生)하 

는 사이의 의식원리[영혼]가 육체의 모습으로 형제를 얻게 되지 옷한 중간상태를 중유. 

중음 또는 중온(中뼈아라고 한다 여기서 ‘중유’는 윤회 과정상의 각 존재방식을 일걷 

는 명칭이다 이 중유는 전통적으로 귀신이냐 넋으로 이해되어 왔다 귀신이란 원래 존 

재가 축으연 본래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잃] 신령한 것[떼1]이라는 의미이다 고로 귀 

신011..f1þ)은 중유 혹은 중음(中P응)이란 개념과 함께 현세와 연계된 사후 문제의 핵심을 

이룬다 중유에서 생유로 가야할 곳[所f되이 바로 취(빼이다 이는 모든 유정(有해)들 

이 마땅히 가야할 곳이고 마땅히 태어나야할 곳으로서 생을 맺을 처소(잃所)이기 때문 

에 취라고한다는 것이다 

귀취(j\l빼로서 생유에 대하여 r비바사롱(많없섭혜j에서는 “용시 인색하고 탑해는[간 

탐(앤)"t)] 몸과 말과 돗의 악행을 짓고 더욱 자라게 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가고 거기 

에 태어나서 거기의 생으로 하여금 상속되게 하기 때문에 귀취(뾰趣)라고 한다”라는 것 

이다 상속은 실체적인 존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속은 존재가 죽어도 끊이지 않 

고 계속된다고 한다 영혼의 시선은 중유의 상태인 중음신(다l陰m 즉 귀신의 존재를 

29) 익선관(었양'ill은 곤흉포와 더물어 국왕의 시시욕으로서 관의 모습은 샤모，*，째)와 비슷하연서도 

모라(예뼈로 관올 싸고 후두엔 양각이 곧게 꽂혀 있다 그런데‘ 보봉 사자가 쓰고 있는 관모는 
익선관과 거의 비슷하연서도 뒤에 뾰족한 양각이 솟아있는 특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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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하자는 것이다 현실의 범위가 우리가 지각하는 세계에 한정되지 않는다연， 중유의 

상태나 귀신 따위의 존재를 애써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귀신에게 음식을 바치기 

도 하고. 귀신을 위해 복을 빌기도 했다 지옥에서 고통 받고 있는 중생의 모습은 단지 

공포의 대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들이 다른 형태로 변형되어 겪 

고 있는 삶의 모습일 뿐이다 그들은 조상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의 미래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인간이 지은 업장은 스스로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존재 상태에서 

상속되고 윤회되는 것이다 윤회의 존재 상태인 중유， 즉 영혼과 함께 떠날 마음가짐을 

준비한다면， 죽음은 생소하지도 당황스럽지도 않을 것이다 죽음은 항상 우리 곁에 았 

으며， 우리들의 삶과 함께하는 것이다 

다음 생을 받지 못한 영혼은 무주고혼(無主m뼈아 되어 넓은 우주 공간을 배회한다 

고 한다 이른바 귀신이라고도 하는 그들은 막강한 힘을 발휘하연서 인간사에 개입하게 

되는데 ， 세상사라는 것은 인간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그틀과의 끊임없는 충돌 

속에 이루어진다 정착하지 못하고 하염없이 떠돌아다니는 영혼들에게 다음 생으로의 

안착(安암)을 기원하는 것이 불교에서 행하는 천도재(때度행)이다 사십구재는 대표적인 

천도재로서 중유의 기간이 완료되는 49일째30) 되는 날 지내는 의식이다 이때의 중음 

신들은 향(종)을 먹는 식향신(食청f})으로서 유비적으로 옴체가 표현되기는 하지만‘ 살 

아생전의 육체에서 기능했던 생령의 의식원리나 시 공간 구조와는 다른 차원에 놓여 

있는 사령(死싫)들이다 우리는 죽은 자를 위해 불단에 호i을 끊임없이 피워야 한다고 

흔히들 말한다 이것은 향(줌)만이 오로지 죽은 사람의 중요한 음식이기 때문이다 충음 

의 기간에 죽은 사람의 옴은 극히 미세하다 이 기간의 모습은 ‘모습 없는 모습’이라고 

불리워진다 의식만이 있는 점에서 ‘의생신(:t!.生m’이라고도 부른다 그 모습은 사바세 

30) 사후 49일간을 중음기간으로 잡는 것은 나분히 상정적인 관념의 표상으로서 불교의 발생 전래지 
였던 인도나 티베트에서는 전체(天”힘가 일곱 혹성으로 구성되었다는 생각과 함께， 이 세계에서 
칠계(-I::lI') 또는 일곱 단계의 마야(Maya)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각 세계에는 또 일곱 차혜의 진 
화가 있다고 옴으로써 7의 제곱에서 49일을 소별해 낸 것이다 이러한 관념은 고대 중국에도 존 

재하는데 6세기경에 성립된 도교 정전인 〈태상동현영보엽보인연경(太上同죠흩R쫓챔因μ뻐〉 에 

도 사후 칠칠일기공양(-1::-1::口른供홉)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고 있응을 불 수 있다 이후 〈시왕생 
질경〉 의 성립을 흉한 3년까지의 영부(~따) 심판 설정은 민간전몽의 장송슐속(짧용H1i)을 그대로 
수용하여 번안해 낸 걸과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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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인간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향을 먹는다 해도 극히 적은 양이므로 정성어린 마음 

으로 단 하나의 향이연 충분하다 이들올 팔가에서는 영가(훌쩌)라고도 하는데 민간에 

전하는 장송습속(!fll送험f~)이나 사자(死천~)의혜， 초혼의례(’B혜f~행)둥과 습합(션合)된 

불교 특유의 영가전도(흉W!앓度) 의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2) 육도윤회(六道월월) 

우리들의 사후는 육도의 세계에서 죽고 다시 태어나 죽을 때마다 유전하여 전생하는 

것이 불교의 사고방식이다 위로는 천인(天A)으로부터 아래는 지욕의 죄인(파A)에 이 

르기까지 옥숨을 가지고 사는 것 즉 유정(까해)의 세계는 하나의 세계에서 죽은 디음‘ 

다시 여섯 세계 어느 곳에선가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다 예륜 들연 인간은 다시 인 

간으로 태어날 수도 있으며， 천(天) 아수라 축생 아귀 지옥계 어딘가에 다시 태어 

날 수도 있다 그것은 천인이거나 인간이거나 모두 마찬가지이다 그 세계에서 살아가 

고 있는 동안 어떤 일을 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인간의 경우는 정명이 나있는 선언 

이거나 악인이 아닌 이상‘ 보통인 사람은 영도(짖途)의 일곱 재딴판에 의해 그 행선처 

가 칠정된다는 것이다 

윤회(옳핍)는 글자 그대로 ‘선회波過)’ 또는 ‘회전(맹뼈)’을 의미하는데 이른바 순환 

이라고 해도 좋겠다 모든 살아 있는 존재틀은 시작이 없는 때로부터 그들의 업(양)이 

완전히 다할 때까지 여섯 가지의 존재 영역을 용하여 한 생에서 다른 생으로 떠돌아다 

닌다 윤회들 벗어나거나 시작하는 시점 을 죽음이라고 한다연， 축응 이후에 윤회하는 

실체는 무엇일까? 측 “만일 내가 없다연 아(뼈)가 없는 엽(옳)을 지을 것인데‘ 미래 세 

상에 누가 그 갚음을 받을 것인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무아윤회설(1!\겠輪펴끊)이다 

무아윤회설은 단순히 내가 없다는 무아설(싹재;iV에 기본한 것이 아니라‘ 연기에 입각 

한 연기무아설(*ï起1!\ lltiìID이라고 할 수 있다 연기무아설에서도 ‘나’는 부정되지만 그 

러나 절대적으로 없다는 말은 아나니‘ 절대적으로는 없지 않은 이 ‘나.가 엽보 윤회의 

주체가 된다 업보 윤회의 주체인 ‘나’는 어떻게 과보를 받으며 어떻게 윤회하는가? 

한편 시왕과 지장보살‘ 육도도상의 상호인연관계는 둔황에서 발견된 지장시왕도의 도 

상내용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는데， 화면의 중앙 상단에 지장보살을 그러고， 좌우로 벙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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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서 시왕의 심판광경을 그러고‘ 하단에는 업정대에 생전의 죄를 비춰보고 있는 망인과 

옥졸을 그려놓고 있다 또한 화연의 양 옆으로 시왕을 배치하고 중앙의 지장보살상 화 

우로 육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상례로서 육도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항상 여러 지옥 

사이를 돌아다닌다는 육도능화(六ili"~化) 보살의 성격을 표상하는 것이기도 한다 그러 

므로 시왕 심판의 마지막 귀결로서 표상되는 제10왕청의 육도윤회 내용과 지장보살 화 

신의 도상은 지장보살신앙과 시왕신앙의 밀접한 교합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더욱이 

시왕탱화의 뒷연에는 관세음보살 육자대영주(六추大明때)인 ‘옵마니반메홉’을 적어 육도 

생상의 문을 닫게 되기를 염원31)하는 가운데 불교의 이상경의 하나로 상정된 극락정토 

에 왕생하기를 희구하고 있는 것은 영부신앙과 정토신앙의 연관관계를 살띠게 되는 것 

이다 

또한 귀왕이 앉아있는 법륜대(i去輪환) 도상은 육도윤회의 표상과 연관하여 여러 곳에 

서 그 전거를 찾아롤 수 있다 가령 중국의 대촉석굴(大足石屆)에 새겨진 육취유심도(六 

趣，품心圖)에는， 지장보살의 화신인 거인<EA) 가슴에 안고 있는 거대한 법륜의 한가운 

데 다시 지장보살을 묘사하고， 그 심부에서 여섯 갈래의 길이 갈라져 나오고 있음을 형 

상화하고 있다 

티베트의 육도윤회(六따輪뼈)그림에도 중국의 것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모든 존재를 삼키는 무상(無힘)을 인격화한 반인반수(半A半EIKl의 거대한 괴물 아니야타 

Anityata가 법륜을 들고 있으며‘ 중앙에는 탐진치(:0:빠짧) 삼독(三잖)을 상정하는 달과 

뱅 그리고 돼지가 표현되고‘ 중앙 원 밖으로 6퉁분하여 천 아수라 축생 지옥 아 

귀 인간계 순서로 그려 넣고‘ 원의 가장자리는 다시 12퉁분하여 12인연을 묘사하고 있 

다 우리나라 지장보살상중에는 지장보살의 보연적 지물인 석장과 여의주 대신 법륜을 

들고 있는 모습도 보이는데 시왕탱화의 제10왕청에 묘사하고 있는 법륜대(i'É輪딸)와 

육도(六띤) 도상관계는 위와 같은 내용과 맥을 같이하는 상징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 

다 

3 1) 옹은 제천， 마는 아수et， 니는 인간 반은 축생 에는 아귀 창「은 지옥의 문블 닫는 것으로 ‘옴아 
니반에홍’ 육자(六추) 진언에 의해 육도가 비게 되여 모두 극락왕생한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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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부전과 시왕 

1) 영부전(지장전) 

관세음보살과 함께 중생구제의 큰 원력으로 많은 대중들의 귀의처가 되고 있는 지장 

보살올 모신 전각을 명부전 혹은 지장전이라고 한다 이 영부전에서 망자의 영혼은 생 

전의 업보에 따라 지옥이나 극락에 태어나기도 하고， 혹은 여타의 다음 생을 받기도 한 

다 영혼이 극락으로 왕생할 수 있는 대기소와 같은 이곳은 천도재가 끊임없이 버|풀어 

지는곳이다 

명부전에는 지장보살과 시왕‘ 그리고 망자(c者)의 영혼을 모셔오는 저승사자가 있다 

이 세 가지 요소의 결합이 영부전의 주요도상이다 

이 전각의 중심에 모든 인간이 구원을 받기까지 자신의 깨달음을 뒤로 미룬 자비로운 

지장보살이 모셔지고， 그 좌우에 열 영의 왕를이 혼령의 생전 죄업(~.業)을 심판한다 

망자의 혼령은 죽은 뒤 49일째까지 7일마다 7번 그 뒤에는 100일， 일주기와 삼주기가 

되기까지 열 번에 걸쳐 각왕에게 살았을 때 지은 선악의 업을 심판받는다 열 명의 시 

왕 중에서 다섯 번째 염라대왕 앞에는 업경대(業鏡끓)라는 숙세(휩i!!:)의 행위를 비추는 

거울이 있다 숙세의 모든 행위 즉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속의 모든 행위는 반드시 업 

경대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얄리는 것이다 지옥에서 태어난 중생이 거울에 비춰진 

그들 자신의 모습을 지켜본다는 것은， 그 비춰진 영상이 현실의 삶을 그대로 반영한다 

는 점에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섬뜩한 느낌마저 들게 한다 지옥상은 더 이상 관념 속에 

서 만의 이미지가 아니라 현실의 행동을 규율하기까지 한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이 

렇게 불교의 지옥세계를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명부전은 저숭의 유명계(뼈g 

!fI.)를 사찰속으로 옮겨놓은 진각으로‘ 다른 전각에 비해 그 안에 모셔진 존상과 그림들 

이 많아 언뭇 복잡한 느낌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 전각이 지닌 종교적 기능 곧 죽은 

이의 넋을 천도하기 위한 의식이 행하여지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이러한 도상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련을 갖고 있응을 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장신앙은 그 뿌리가 매우 깊다 살펴보자면， 신라의 원광(때光)법사는 

지장보살의 자비와 원력에 귀의하는 참회불교를 유포시켰고， 신라 진명왕대의 비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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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智딴)는 신라땅을 지키는 선도산 성모(仙挑山，&，:Il})의 지시로 지장보살 앞에서 창회 

하는 점찰법회(러형法용)의 개최를 항규(↑흘規j로 삼았다 경덕왕 때의 고숭 진i조율사(Jll. 

表律eiji) 또한 지장보살에게 몽이 부서지도록 참회하여 지장과 미록보살의 가띠를 입었 

고， 그 뒤 망신참(亡身’뼈의 전통을 이 땅에 정착시켰다 한다 또한 r삼국유사j의 「대산 

오만진신(훌山五;M;Jll.身)J 에 관한 글을 보연‘ 700년대에 보천(寶川)이 오대산 신앙을 정 

착시킬 때 남대(南용)에 지장방(地짧房)을 두었는데， 그 곳에 원상지장(때않地혔)과 팔 

대보살을 수반으로 하여 1만의 지장상을 그려 봉안하고. 낮에는 r지장경」과 r금강경j 

을 밤에는 정찰예참(려흉빼뼈을 시켰다는 기록이 있다 이와 같이 신라의 지장신앙에 

관한 자료에서는 시왕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음은 물론， 고려 말 이전까지의 자료에서 

도 시왕에 대한 신앙이 발달하였다는 전거(예않)를 발견할 수 없다 〈고려사〉 에 나타 

나는 수많은 불교 도량의식(펴따없式) 속에서도 지장경도량이냐 지장연영경도량의 잦은 

개최와 염라대왕에 대한 의식은 언급되고 있으나‘ 시왕과 관련되는 의식은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시왕신앙은 r예수시왕생칠경」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 경은 당나라 말 

년에 장전(앓天)이 면찬한 것이다 도교의 신(해1)인 시왕(十王)을 불교에서 수용한 디음， 

시왕에게 공양하고 죄업을 창회하는 칠재의({;爾!i)를 행함으로써 죽은 뒤 좋은 세상에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경전이다 이 경이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은 고려 초기이지 

만 빌리 유포되지 못하다가， 원나라가 이 땅을 강접한 고려 말부터 널리 유포되어짐에 

따라 치츰 내세의 심판자인 시왕에 대한 신앙이 형성되어 갔던 것이다 

그러나 조선 초기 이전까지는 지장전과 시왕전이 독립된 전각을 각각 분리 독립되어 

있었다고 히는데， 어떤 연유로 지장보살과 시왕을 함께 모신 명부전이 생겨나게 되었으 

며 언제부터 명부전이 사찰 속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일까? 그것은 조선시대에 이르러 

불교의 신앙형태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는 시대적 상황에서 찾아야 한다 

불교 자체를 말살시키려 했던 조선왕조의 억불정책 속에서도 불교가 인정받을 수 있 

었던 것은 조선왕조가 숭상했던 효(추)에 관한 불교의식이었다 비록 조선왕조가 불교 

를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부모에게 효도하고 죽은 부모를 좋은 세상으로 보내게 하기 

위한 불교신앙과 의식만은 배제할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조선시대에는 그 어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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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보다 망인천도(èAíT!J度)의 재의식(폈없式)이 발달하였고， 지장보살 또한 모든 중생을 

성불시킨다는 맹세보다 영부시왕의 무서운 심판에서 망인을 구하여 주는 유명(뼈용)계 

의 교주 역할만이 크게 강조되었다 그 결과 망인의 형벌 및 새로 태어날 세계를 결정 

하는 심판관인 시왕과 망인(èAl을 자비로써 인도하는 지장보살과의 결합은 쉽게 이루 

어질 수 있었고， 마침내 독립되어 있었던 지장전과 시왕전을 명부전이라는 이름으로 결 

합하여 탄생시키게 된 연유인 것이다 이것이 고려 말 조선 초기에 이루어졌으나， 임진 

왜란 이전의 조선시대 불교는 철저한 억압으로 인한 재정적 빈곤 때문에 새로운 전각인 

영부전의 건립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다 다행히 임진왜란 때의 숭병 환통으로 나라에 

서 다소나마 억압의 고비를 늦추게 되었으며 ， 불교계에서는 이 시기를 맞아 유교의 이 

념에도 맞는 영부전을 많이 건립하였던 것이며. 오늘날 오래된 대부분의 사찰에 영부전 

이 있는 까닭도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과 김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영부전에는 보통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좌우에 도병존자(펴明尊홈)32)와 무독귀왕(無하 

싸王)33)을 협시로 용안한다 그리고 그 쪼|우에 영부 시왕상(十되쩌을 안치하며‘ 시왕 

상 앞에는 시봉을 드는 통자상을 안치한다 이밖에도 대왕을 대신하여 심판을 하는 판 

관(:I'IJ官) 2구， 기록과 문서를 담당하는 녹사(앓따) 2구‘ 문 입구를 지키는 장군(將파) 2 

구둥을 마주보게 배치하여 모두 29개의 존상을 갖추게 된다 또한 지장보살의 뒤면으로 

병부시왕탱화를 봉안하게 된다 

2) 시왕(+王) 

영도(용途)에는 열 명의 재판관이 있다 그런데 49일 통안에 만나는 재판관은 일곱 

영이므로，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설명해야겠다 

먼저 사후 7일째 되는 날 망지를 심판하는 재판관은 진광대왕(짱없大王)이다 진광대 

32) 도영존자(따l써tt.o/.l-) <환혼기(몽얘3리 X라는 중국의 인연설화에서 비옷되었다고 한다 설화는 

‘도영존지는 본다 중국 양주에 있는 개원λ}의 숭려로서 대력 13년 (778년) 2월 8일 누런 옷융 입 
은 저숭사자 2인에 의해 염라대왕에게 몰려갔다가 용흥사의 숭려 도영인흰 착각한 것임이 밝혀 
져서 다시 이 세상에 툴아왔다’는 플거리이다 그런데 이 영헝이 전해진 뒤로 무슨 연유에선지 도 
멍촌지는 지장보상의 왼쪽 보처존자로 발탁되어 지옥 중생의 구제합동윌 도와주는 보처로 모셔지 

게 되었다고한다 
33) 무독귀왕(~값싸조) 무독귀왕은 지장보살의 선생 이야기속에서 지옥을 안내했던 지옥의 왕이었 

기에 협시하는 짓에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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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은 중생들로 하여금 악을 예하고 션을 닦게 하는 일을 맡고 있다 심사를 끝낸 망자 

는 삼도천(두途川)34)을 건너야 한다 삼도전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세 가지 방법으로 건 

너는 길{途]이 있다는 데서 왔다 삽도천은 한 번 건너간 자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못 

하는 강이다 그리고 삼도천을 건너는 배 산이 6푼이라고 한다 35) 사자(死홈)를 염할 

때 관속에 1푼짜리 동전 여섯 닝을 넣어주는 풍습이 여기서 나왔다고한다 장의사들이 

‘망자에게 노비를 주어라’고 말하는데， 이 노비가 바로 삼도천을 건너는 배 갔을 말하는 

것이다 

삼도천을 건너고 난 다음 제2x7일인 14일의 재판관인 초강대왕(初江大王)의 심사가 

있게 된다 초강대왕의 관청은 삼도천을 건넌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생전의 살생유무를 

가리는 재판을 받게 된다 

제3X7일 되는 날인 21일에 제3차 심사를 맡은 재판관인 송제대왕(宋帝大王)은 고양 

이와 뱀을 사용해 망지들 조사한다 송제대왕이 주로 조사하는 것은 사음CfIJ찮)의 죄이 

다 

그리고 제4x7질일인 28일에는 오관대왕(五大官王)의 심사가 있다 그콧에는 저울이 

있는데， 그 저울은 망자 생전의 신체적 행동과 언어 행동의 바로미터인 무게를 표시한 

다 거짓말을 했는지의 여부는 이 저울에 올려보연 단번에 나타나게 된다 

이제 제5x7일인 35일째에는 그 유명한 염라대왕(때鏡大王)의 재판이 있는 날이다 

여기에는 정따리 (fjl없I없)라고 하는 수정으로 된 거울이 놓여있는데， 이 거울에는 망자 

가 생전에 저지른 크고 작은 악업이 빠짐없이 모두 비쳐지게 된다 

다음 6x7일인 42일 째에는 변성대왕(뺏成大王)의 재판을 받는다 변생대왕은 저울을 

사용하여 재판을 한 오관대왕과 거울을 사용하여 재판을 한 염라대왕의 보고에 바탕을 

두고 심시를 한다 신중에 신중을 기울이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드디어 제7X7일 마지막 날인 49일이 되었다 이 날은 태산대왕(짧山大王)에 

의한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날이다 태산대왕은 원래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던 도교의 

신 태산부군에서 유래한 것이며‘ 염라대왕의 서기로서 인간의 선악을 기록하여 죄인이 

34) 상도친(三iìll l) 현세와 내세와의 경계에 강이 흐르고 있다는 전설은 세계 여러 곳에 전해져 내 
려오고있다 

35) 요금기준은 불교의 육도윤회(六m뻐뱉)와 연관된 것 같다 사후의 여섯 세계가 있다는 사장이다 

68 최영희 



태어날 곳을 정한다 

그러나 최종판결이라 하지만 사실은 좀 색다른 방법이다 태산왕은 망자에게 스스로 

자기운영의 문을 선택하게 하는데 이 여섯 개의 문이란 여섯 세계 즉 φ지옥계，@아 

귀계 @축생계 @아수라계 @인간계 @천상계의 여섯 세계의 입구인 것이다 이곳은 명 

도(잦迷)이며 영도는 최종의 땅이 아니고 다만 용과하기만 하는 땅이다 망자는 이곳을 

용과하여 다음세제‘ 즉 내세로 가야한다 이 여섯 문을 풍과하연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내세의 세계이다 아무튼 여기샤 중음(中”효)의 상태가 끝나기 때문에 49일은 만중 

음(i뼈ψ댄)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영도에는 열 명의 재판관이 았다 그러나 7x7일인 49일에 재판이 

물났으므로 일곱 재판관 밖에 멸요가 없다 나머지 세 명은 무엇블 하는 재판관인지 궁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그들은 재심(파짧)올 하는 재판관들이다 천상계나 인간계 

로 태어난 자는 별로 불만이 없겠지만， 불행하게도 지옥이냐 아귀계에 떨어진 지녁능 이 

만 저만 불명이 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와 같은 망자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고 

싶은 것이 부처의 생각인 것이다 

그래서 추선공양(追홈供養)36)의 기회를 세 번 주는 것이다 100일째 되는 날에는 거 

해지욕을 주재하는 제8 명등대왕(平쪽大王)이 공명하게 죄복의 업장을 다스린다는 의미 

이며‘ 명정왕이라고 부른다 사후 l주기의 일을 관장하는 제9 도시대왕(都市大王)이， 사 

후 3년째 되는 해에 망자를 심판하는 저1 10 오도진륜대왕(五따때倫大王)이 재심을 한다 

죽은 자들이 아홉 영의 왕에게 차례차례 심판을 받은 다음 마지막으로 제10 오도전륜대 

왕에게 심판을 받고나면 누구나 태어날 곳이 결정된다 이 때 자손들의 추선공양이 있 

었으연 지옥이나 아귀의 세계에서 구출해 준다는 것이다 

3) 석립사 석조지장보살상 

r지장삼륜경」어| 의하연 지장보살은 석가모니부처가 입멸한 후 미록부처가 출현할 때 

까지 육도윤회의 현실세계에 옴을 나투어 중생들을 구제하도록 석가모니부처로부터 수 

기 받은 분이라고 한다 혼히 지욱이 텅 벌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는 서원으로 알려진 

36) 추선공양(ili햄싸홈) 망자의 영복(앙해)윤 일기 위하여 유촉이 기일 갑은 때에 불사({itlj<)륜 하거 

나작한일융하는것융알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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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장보살에게는 따라서 대원본존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다닌다 말하자연 중생을 제 

도하겠다는 맹세가 누구보다도 크고 위대한 분으로. 그 원력의 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안락은 뒷전으로 돌리고 지옥이든 천상이든 고통 받는 중생들이 있는 곳이연 어디든 찾 

아가서 구원한다는 분이다 

한편 지장보살의 형상은 본래는 보살형으로 보관과 영락으로 장엄한 모습이었지만 

r지장상륜경j에 의해 차츰 삭발을 한 사문의 모습으로 모셔지게 되었다 사문형의 지장 

보살은 지욱문을 깨뜨린다는 육환장(六짧校 석장)과 ‘장상영주’라는 어둠을 밝히는 보 

주를 들고 있는데 석장의 여섯고라는 육바라일을 상정한다 육환장의 윗부분에는 화불 

을 모시기도 히는데. 그 부처는 지장원찬 23불의 첫 번째인 ‘각화정자재왕여래’라고 한다 

수락산 석림사는 〈불성예수시왕생칠경〉 에 따라 야외 지장전을 조성하고， 석벽면(:fj 

앓面)에는 구릉과 천녀(天女)를 부조하여 주위 배경에서 이숭이 아님을 표현하였고. 앞 

의 석단(:fjJID에는 석조(石造)로 영부세계 등장인물들을 조성하였다 후미진 벽쪽에 조 

성한 석단에는 비구형 지장보살좌상을 조성하고‘ 협시(俠하)로 도명존자(띤明尊홈)와 무 

독귀왕(無화없王)을 조성하였다 도명존자는 〈환혼기(찮짧記)~라는 중국의 영험설화에 

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설화에 퉁장하는 도영존자는 중국 양주에 있는 개원사의 승려로 

서 대력 13년(778년) 2월 8일 누런 옷을 입은 저승사자 2인에 의해 염라대왕에게 꿀려 

갔다가 용흥사의 승려 도영인줄 착각한 것임이 밝혀져서 다시 이 세상에 돌아왔다는 

줄거리이다 그렇게 우연히 사후세계를 경험하고 돌아온 도영존자는 그 이후 지장보살 

그림 7 지장삼존상 
(왼쪽부터 무독귀왕 지장보살 도영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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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협시가 되었다고 한다 한변 무독귀왕은 

지장보살의 전생이야기 속에서 지장보살이 

무간지옥(無問地’짧에 빠진 어머니를 만나러 

지옥을 방문했을 때 지옥의 안내자로 둥장 

하였기 때문에 지장보살 옆의 보처(헤i앓)가 

되었다고 한다 그런 연유로 석담 앞 석단 

(石뼈에는 지장보살죄장， 도영존자， 무독귀 

왕을조성하였다 



그립 8 짝수제2 . 4 . 6 . 8 . 10왕상 그림 9 흉수 제1.3.5.7.9왕상 

그리고 그 양옆으로 영부시왕(훌府十王)상이 석조(;0造)로 조성되었는데‘ 시왕중 흉수 

대왕인 제l진관대왕， 제3송제대왕 제5염라대왕‘ 저17태관대왕， 재9도시대왕은 지장보살 

왼쪽에 조성하였고. 그 반대면엔 짝수대왕인 저12초강대왕. 제4오관대왕‘ 제6변성대왕. 

지18명동대왕， 제10전륜대왕상은 오른쪽에 조성하였으며 양쪽 입구에 인왕상 2구를 조성 

하였다 

명부시왕은 인도 고대신화에 나오는 사후세계의 지배자인 야마왕이 불교에 들어와 지 

옥을 다스리는 염마왕이 되었다 그것이 중국에 와서는 도교의 영향을 받아 10가지 지 

옥과 그곳의 왕을 설하는 시왕사상으로 발진하연서 시왕 중에 한분인 지15 염라대왕으로 

연모하였다 

특히 r불설예수시왕생칠경j이 엮어지연서 지장보살과 시왕은 한 몽이라 하여. 지장사 

상이 종래의 현세이익에서 내세구원적 신앙으로 바뀌게 되었고 시왕상이 지장보살과 함 

께 모셔지게 된 것이다 

석림사 야외지장잔 가운데 중앙에는 팔각형단을 만들고 기단부 여댐 면에는 각각 팔 

부중상(八部:>l!tjfl<)을 부조(~影)하였다 이 팔각형 석단연(;0111而)에 부조한 팔부중상(八 

힘앓않)은 천신(天，'1') 용신(핸;jIþ) 야차(夜J() 37) 건달바(乾않형) 38) 아수라(阿修빼 

37) 야차(!lOO 고대 인도에서는 악신으로 생각되었으나 올교에서는 사랍융 도와 이익올 주며 싼법 

용수호하는산이 되었다 

38) 건달바(.1ZiJ!앵) 인도신화에서는 전상의 신성한 판 소마(Soma)용 지키는 신이다 그 소아는 신 

령스런 약으로 알려져 왔으므로 건달바는 흠융한 의사이기도 하ul ‘ 향(ifr)안 먹으므로 식향(ft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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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가루라(때뺑짧)4이 긴나라(앓那짧)41) 마후라가(짧 

없迎)42)상이다 이러한 ‘천룡왈부중’에 관한 기록은 

〈법화경(法1쉽ÆJ) 퉁의 대숭불교 경전에 보이며， 보통 

팔부중(i\部짧은 사천왕(四天王)43)에 딸려 있는 8가지 

종류의 신중(때l꿇)을 말한다 

그 위쪽 단상에는 합장한 비구 숭려상이14단으로 질서 

정연하게 조각되어 서있으며 ， 그 한충 위 앙련(깨連)대 

화 위에는 합장한 비구 숭려상이 빙둘러 서있고. 연화좌 

가운데에는 왼손에 법륜(法輪)44 )과 오른손에 육환장을 

들고 사찰 아래 마올을 지긋이 내려다보고 서있는 두건 

형지장보살상을 조성하여 이곳이 지장도량임을 확인시카 
10. 석림사 지장보살상 

고 있다 이렇게 석림사 야외 지장전은 수락산 퉁산을 즐기는 퉁산객들은 물론‘ 종교를 

초월한 일반 참배객들로 하여금 불교조각품을 감상하면서. 각자 나릉대로 현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하겠다 

이라고도 한다 

39) 아수라(阿앙빼) 인도신화애서는 다연($←뼈) 다"J($IIf) 즉 얼불도 많고 짤도 많은 악신으로 간 

주되었으나‘ 한쿄에 서는 조복(調tJ()융 받아 선신의 역할을 한다 
40) 가루라((i!!!벌뼈)) 새벽 또는 태양올 인격화한 신화적인 새로서 금시초(윷짧.1\)라고도 한다 촬교 

수호신이 되었다 

41) 긴냐라(앓M빠) 인간은 아니냐 부처용 만날 때 사랍의 모습응 취한다 매로는 말의 머리로 표현 
되기도 하며‘ 가무 의 신이다 

42) 마후라가(없없꾀) 사랍의 몽에 뱅의 머리블 가진 음악의 신 땅속의 모든 요귀를 쫓아내는 임무 
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3) 사천왕(四天王) 수미산 정상의 중앙부에 있는 셰석천윷 섬기여 용엉훈 아니라 불법에 귀의하 
는 사랍을융 수호하는 호엉신이다 동쪽의 지국천왕(待國天王) 남쪽의 중장천왕(1융R天王) 서쪽 

의 광목천왕(，1<目￡王) 북쪽의 다문천왕($1>>1天王 잃沙門天王)윤 알한다 
44) 엉륜(j*fIi) 법률은 교법을 말한다 부처의 교멍이 중생의 언뇌앙상용 없애는 것이 마치 전륨성 

왕의 윤보(fIi)lf)가 산과 바위를 부수는 짓과 감으므로 엄륜이라 한다 또 교엉은 한 곳에 머뭉러 

있지 아니하고 능 달러서 여러 사람에게 이르는 것이 마치 수레바퀴와 갈으므로 이렇게 부른다 

부처께서 입연후 촌상블 대신하여 그 상징으로서 역항을 당당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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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맺음말 

사람은 태어나서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게 마련이며 죽음은 어느 누구도 실제로 체 

험할 수 없는 두려운 것이다 따라서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느 

껴왔으며 여러 방법을 통해 죽음을 극복하고 축음에 대한 냐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하면 

서 삶의 문제만큼이나 죽음에 대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결국 이러한 죽음의 두려 

움으로부터 종교가 생겨났으며 궁극적인 목적도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려는 데 있다 

고해도과언이 아니다 

불교에서 죽음이란 생(生)의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이숭에서 생을 마감하고 저숭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으로 믿었다 이것을 윤회(쏠뼈)라고 하는데， 이숭에서 지은 업(業. 

普業 혹은 앞業)에 따라 극락에서부터 지옥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여섯 갈래로 나뒤어 

다시 태어난다고 믿었다 

사람이 죽어서 저승세계로 가는 뒤안길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은 그에게 죽음을 알 

리고， 저숭세계로 인도하는 저승사자다 저숭사자는 직부사자와 감재사자가 있는데， 직 

부사자는 죽은 이에게 죽음을 얄리고 그의 죄가 적힌 장부를 저숭세계의 왕에게 전달 

하는 역할을 한다 감재사자는 죽은 이의 집에 파견돼 그가 명부로 가는 길을 피해 달 

아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인간의 사후세계는 저승사자와의 만남에서 시작하여 길고 지루한 3년여에 걸친 시왕 

의 심판이 차례대로 이루어진다 이때 지장보살은 지옥을 직접 탐방하면서 지욱 중생의 

구제를 위해 사력을 다한다 대숭불교의 근본적인 특성이라 할 지장보살은 열반을 앞에 

두고 중생의 괴로응을 덜이내고자 윤회의 세계로‘ 영부의 세계로 되돌아 온 것이다 지 

장보살이 안내하는 마지막 종착점은 아미타불이 주재하는 극락이 될 것이다 공포로만 

가득한 영부전에 불교의 이상처인 극락을 향해. 자비를 베풀어 중생을 구제할 지장보살 

이 자리하는 것이다 또한 재래의 토속신들로 형상화된 시왕신앙 자체는 불교가 아니라 

고 해도 시왕신앙은 지장신앙과 결합되고 나서야 비로소 불교화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데 위로는 지혜를 구하고 아래로는 보살행을 통해 중생을 구제한다는 대숭불교의 이념 

에서 지장보살을 지옥의 구제자로 영부에 설정함에 따라 시왕신앙은 불교의 큰 테두리 

속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수략산 석럼사 지장신앙 연구 73 



사후 영부세계에서 시왕의 심판을 받고 다시 태어나는 여섯 세계의 중생들의 모습은 

제각기 달라도 이들의 공홍점은 모두가 미혹의 세계이며 고동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세계라는 것이다 그런 연유로 중생의 육도윤회에서 지육계는 문자 그대로 ‘지하에 있 

는 감옥’으로 고통이 가장 많은 세계이다 아귀계는 항상 기아의 고통을 받는 세계이다 

촉생계는 무지하고 우둔해서 서로가 죽이고 죽고 고롱이 많아 즐거움이 없는 세계이다 

아수라계는 질투심과 투쟁심이 강한 생물류이며 역시 고똥이 많은 세계이다 인간계의 

사람은 고락(꼼뿔)을 반반씩 누리는 세계이며， 천계(天!fi.)의 천인은 우수하여 즐거움을 

향수함 수 있는 세계이기는 하냐， 그 쾌락에도 언젠가는 종말이 와서 고통을 면치 뭇하 

는 세계이다 더붙어 이 여섯 세계가 하나의 길로 이어져 있다는 것도 알아두었으연 한 

다 우리들은 사후 지옥-아귀-축생-아수라-인간-천상의 여섯 세계를 다시 태어나고 

다시 축으며 윤회한다 이것이 내세 세계의 구도이다 사후에 고통이 많은 세계에 재생 

하느냐 아니연 고통이 적은 세계에 재생하느냐 하는 것은 어느 것이나 그 사람 생전의 

행위. 즉 업(1월‘ 선업 혹은 악업)보에 의한 것이다 어느 세계로 태어날 것인가는 사바 

세계와 같이 연차치(넓差{直) 중시가 아닌 인과응보라고 하는 공명정대한 원칙에 의한다 

는 것도 알게 되었다 

영부전(지장전)은 죽은 자의 천도(없度)플 위해 불교 교단이 마련한 특별한 공간이다 

천도될 대상은 지욕에 빠진 중생이고‘ 그 미래의 중생은 바로 그 지욱 그림을 바라보는 

관객이 된다 지옥도(벼鳳圖)는 단지 지옹의 의미를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선 관객에 따라 다양한 해석을 스스로 부여할 수 있게 한다 아니러니하게도 잔혹한 지 

옥의 장면을 바라보여 그 대극적 위치에 존재하는 극락을， 나아가 현실을 되새기는 것 

이다 곧 지옹을 똥한 사후세계에 대한 해석은 곧 현실의 삶에 대한 해석이며 지상의 

삶을 고양시키기 위한 방편입은 말할 것도 없다 

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탕진치(습빠혔)를 자각(自쌓)하고 동시에 타인도 그렇다는 

것을 인식했올 때 우리들은 타인에 대해 크고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끝으로 저승사자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찾아온다연，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저승사자를 맞이하게 될지 궁금하다 또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처럼‘ 행복한 삶을 

산 사랍들 혹은 원하는 바를 이룬 사람들은 과연 웃으면서 이들을 맞이하게 될런지 이 

또한 매우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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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소요사는 동두천 소요산에 위치하였던 사찰이다 

이 사찰은 그러나 조선 태조가 이 절 아래에 행궁을 짓고 주멸하였던 인연으로 조선 

세종대에 전국의 사찰을 선교 양종 각 18사씩 36개 처만 남기고 모두 폐치하는 혹독한 

불교탄압 과정에서 잔존하여 사찰의 명액을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소요사는 조선 후기에 이르러 사명과 사적이 모두 자취를 감추고 현재 소요사 

라는 사찰은 현존하지 않는다 

본고는 문헌에 나타나는 소요사를 추적하여 소요사의 성쇠와 소멸과정을 알아보고 이 

를 통하여 경기 북부 동두천 지역 향토사의 일단올 이해하려 한다 

II . 본론 

1 자재암의 연혁 

현재 동두천 소요산에는 자채암이라는 전용사찰이 있어 다음과 같은 연혁을 지니고 

있다 

。 자재압(自在않)은 r몽선본말사지(짧先本末휴릎)J r자재앙(自在優)J조에 의하연 

654년(신라 무열왕 l년) 원효 스님이 창건하였다고 전한다 

그 후의 연혁은 알 수 없으나 전하는 바에 의하연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974년(광종 

25년) 각규대사(월圭大eilí)가 태조의 명으로 중창하고 소요사라 했다 

그리고 1153년(의종 7년)에는 화재로 소실된 것을 이듬해 각령(짤쇄)이 대웅전과 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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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읍 복구하여 영백만 이어왔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사찰에 대한 구체적인 연혁이 전하지는 않으나 r세종실록(따 

宗홉앓)J 지리지 경기 양주도호부 소요사(펴펴츄) 조에 태조의 원당으로 하고 밭 1백 

50결을 하사했다고 적고 있다 그리고 범우고(n宇댔)에 있는 매월당(짧月堂) 김시슐(金 

빠험 . 1435-1493년)의 시에 소요사가 언급되고 있으나 에허가 되었다고 했다 이로보 

아 조선 초까지만 해도 자재암은 태조의 원당으로 왕실의 비호를 받아오다가 어느 시기 

엔가 예허가 되다시띠 하여 겨우 명백만 유지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조선후기 들어서는 1872년(고종 9년) 원공(元조)과 제압(쩌J7iï) 스닝이 퇴락한 자 

채압을 중창하고 영원사(옳젠휴)라 하였다 이때의 일은 설화같이 f소요산영원사중건기 

(ll!lJ.a;山뚫맨츄파않記.)J에 전하고 있다 이에 의하연 원공(元쪼)과 제암(째빠) 스님은 같 

은 꿈을 꾸고 만나 영산전 만월보전 독성각 산신각 별원()) IJ院) 퉁 모두 44칸을 중 

창하였다고한다 

1907년에는 화재로 만월보전을 제외하고 모두 소실되었다 그 후 1909년 성따(性i에 

스님과 제암 스님이 다시 중창하고 절 이름을 자재암으로 고쳤다 이러한 내용은 r자재 

암재차중건기(딩在댄따次파앉등리j 어1 자세히 전하고 있다 

근세에 들어 호택전쟁 당시 다시 소설된 것을 1961년 진정(훌해) 스님이 대웅전응. 

1968년 성각(性월) 스님이 요사채를‘ 1977년에는 삼성각을. 1982년에는 일주문을 각각 

지었다 이어 1984년에는 통두천 시내에 부설 연화유치원(현)이 개원하였고. 

1983-1985년에 오래된 건물을 헐고 새로운 중창올 하여 지긍의 사칙을 갖추었다 1) 

여기에 인용한 자재암의 연혁에 따르연 소요사는 자재암을 이르는 것으로 되어있다 

즉 원효에 의하여 창건되었으나 그 후 예사되었고 고려 광총 연간에 중창되연서 절의 

1) (자채암의 역사〉 자재압 홈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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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소요사라 하였다는 것이다 

그 후 다시 황폐해진 사찰이 재창된 것은 고종 연간인 1972년의 일인 것으로 기록되 

어 있고 한 때 조선 태조의 원당으로 번영하던 소요사가 황폐해 진 이유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후 다시 2번의 중창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으니 결국 자채암 

은 고종 연간 이후에야 현재의 연모를 갖추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조선 태조의 소요산 주멸과 소요사 

사찰 연혁에는 고려 시대 광종 대에 원효에 의하여 초창된 절을 중창하고 그 이름을 

소요사라 하였다고 하나 고려시대 소요사의 연모를 짐작하게 하는 기록은 현재 나타나 

지 않는다 단지 현재 자재암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산 이름이 소요산인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부터 산의 이릉이 소요산이었고 사찰의 이릉은 이 산의 이름에서부터 비롯되었 

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흔히 소요산이라는 이름의 유래를 

옛날 서화담 양홍래와 매월당이 자주 소요하였다 하여 소요산이라는 붙여졌다 2) 

는 설영은 누군가 근거없이 유추하여 만든 오류임이 분명하다 

서화담과 매월당이 소요소띨 찾은 적이 있으나 그들로 인하여 산영(山名)이 유래되지 

도 않았을 뿐더러 그들은 조선 전기 이후의 사람들이므로 이미 고려 전기부터 불려온 

소요산이라는 산명의 유래를 그들의 행적에 연관히는 것은 시대의 설정 자체에 큰 문제 

가 있는 것이다 서화담‘ 매월당과 소요산과의 관계는 후술하려 한다 

2) (동두진시 홍메이지〉 소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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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선의 불교탄압과 소요사 

1) 조선의 건국과 불교 탄압 

고려시대부터 소요산에 위치하였던 소요사가 갑자기 두각을 나타나게 된 것은 아이러 

니칼 하게도 조선의 불교 탄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급진파 사대부의 추대를 받아 왕위에 올라 새로운 왕조 조선융 개창한 조선 태조는 

자신을 추대한 사대부 세력과 자신과의 용치 역학을 신권정치(ê빼政治)라는 제도로 정 

립한다 

즉 국왕은 최고 권력자로 군립하나 정치의 실제는 통치시스템올 봉한 제도적 운영에 

일임히는 방식이다 이는 이후 개국의 또 다른 축이었던 이성계 직속 군벌세력의 반발 

용 불러와 왕자의 난이라는 혼란상횡을 야기하고 이후 조선 전기의 정치 역학의 한 매 

러다임으로 자리장게 되지만 신권적 이상을 추구하는 세력이거나‘ 왕권적 리더십을 추 

구하는 세력이거나 그들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성리학적 이념의 

정치적 구현이라는 목표의 추구에 경쟁적으로 블입하연서 삼국 이래의 불교세력에 대한 

적극적인 탄압을 일으키게 된다 조선 개국 초기의 여러 용k들 즉. 태조， 세종 세초 들 

이 개인적으로는 혹신(ðl염릅)이라는 병을 틀을 정도로 불교를 신봉하는 불교신자였음에 

도 그들의 국가 정책은 불교를 탄압하는 모양새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정치 

상황의 반영이었던 것이다 

조선 개국 이후 집권 세력의 불교 탄압은 주로 숭려의 출가 제한‘ 사찰 재산의 압류， 

사찰의 혁거 (jfi去)라는 3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진다 

개국 이후 태조는 성리학을 조선의 정치 이녕으로 확립하고 우선 숭려의 출가들 제한 

하는 도칩제(ð!'JlJIillllJ)를 시행한다 

물론 도첩제 자체는 무분별한 출가를 막기 위하여 고려 충숙왕대부터 이미 시행되고 

는 있었지만 조선시대에 들어와 1392년(태조 1) 사찰과 숭려의 정리와 함께 국가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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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숭려가 되려는 자가 양반 자제인 경우는 포 100필 서 

인(!!f.A)이연 포 150멸 . 천인(H않A)이연 포 200멸을 관에 납부하여 도첩을 받도록 했 

다 이는 세조의 호불책으로 정포 20띨로 줄어들기도 했지만 다시 성종연간 군액의 중 

가를 위해 도청 발행을 일시 중단함으로써 숭려가 되는 길은 거의 단절되었다 

즉 조선의 도첩제는 숭려로 출가하는 방법 자체를 예지하는 불교 탄압의 한 방연으로 

시행되었던 것이다 

사찰 재산의 압류 역시 조선 초기 태종 연간에 집중적이고도 강력하게 추진된다 

일부 사창에서 나타난 숭려들의 비행(M'f)을 꼬투리잡아 태종은 아예 사찰이 소유한 

남녀 노비(AA.쩨) 전체들 혁따(;Yi뿜) 압류한 이후 사찰의 째산 역시 이를 강력히 압류하 

고 있는 것이다 

。(전략) 회암사와 진관사는 이름난 절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사익과 성주(검 

짧는 그 절의 비자와 간응하다가 일이 발각되어서 도망하였고， 정후(표따)와 

신각(信월) 가휴(래木)도 또한 비자를 간응하였으니， 그 응욕을 자행한 것은 

도정과 설연보다 심한 것입니다 회암사와 진관사에 있는 자가 이러할진댄， 하 

물며 다른 절 중이겠습니까 또 중은 이미 어버이[親]륜 이멸하고 애정을 끊었 

으니 비록 부모의 노비라 항지라도 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원컨대 절의 

노비는 혁파하고， 중들의 노비도 본집으로 돌아가게 하여. 그 스승의 청정한 가 

르침에 부웅하게 하소서 야 

하였다 임금이 3의정 및 대사헌을 불러서 명하기를， 

“서올과 지방의 사찰 노비플 혁파함이 가하다 개경(1써뺑) 연경(짜慶) 대자암 

(大훈한)의 노비도 또한 혁파할 것이냐 오직 정엽원(i'Jl業l때은 과부(흉없，1)들이 

모인 곳이고， 또 노자(댔子)가 가까이 하는 곳이 아니니 연하라 ” 

하고 3) 

3) 세총실학 세종 l년 (1419) 11원 28일(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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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서울과 지방에 사사(좋社)를 세워‘ 각 종(宗)에 분속(分뼈)시켰는데， 그 수효 

가 엄청나게 많으냐， 중들이 사망으로 흥어져서 절을 비워두고 거처하는 자가 

없으며， 계속하여 수즙(fl양갚)하지 않으므로 점점 무너지고 허물어지게 되었습니 

다 그러므로 조계(씬짧) 천태(天台) 총남(땐南) 3종을 합쳐서 선종(떼宗)으 

로‘ 화엄(꿇嚴) 자은(효연) 중신(中ijJjI) 시홍(始興) 4종을 합쳐서 교종(했宗)으 

로 하며‘ 서울과 지방에 충들이 우거할 만한 곳을 가려서 36개소의 절만을 두 

어‘ O.}종에 분속시킬 것입니다 4 ) 

위의 두 기사는 세종 연대에 들어와서 보다 구체화되는 불교 재산의 압류에 관한 내 

용이다 

즉 사창이 소유한 사노비(츄썼쩨)를 몰수하고 이어 사찰이 소유한 토지를 제한항은 

물롱 사찰 자체를 혁따하는 심각한 조치가 강력히 취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 조선의 집권층은 불교 행사에 대한 집요한 시비(쏘非)를 제기하며 이의 규제를 

강력히 요구하게 되는데 이는 불교 탄압을 념어 알살정책의 연모를 드러내고 있다 

。(전략)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이 오랑캐의 법을 탕척(짧없)하여 없애버리 

고‘ 크게 풍속을 변하시어 탑묘(행찌)를 휘l철하시고 경률(*;원~)을 불사르고‘ 경 

내(뼈內)에 있는 숭려들은 다 속가(f1'f家)로 돌아가게 하고， 예관(禮흠)에 명하여 

〈문공가혜(文公家，lll) 에 의하여 경사(聊士)와 서민떠r民)의 상제(얹쩔)에 관한 

예를 정하여 풍위와 퉁급에 차이가 있게 하고 의금(衣흉)과 기영(짧뼈도 용수 

가 있게 하여 도식(圖式)을 진열해서 간이하고 영백하게 하여‘ 아래로 우매한 

백성들도 다 알기 쉽고 행할 수 있게 하면 지난날 놀고 앉아서 먹던 무리들이 

지금에는 다 호미를 틀고 밭이랑에 나가는 백성이 될 것이며‘ 부처를 섬겨 앞 

날에 복을 빌던 무리들은 지금은 근본에 보답하고 먼 조상을 추모하는 사람으 

로 전환하여‘ 도(ili)는 두 가지가 없고‘ 나라에는 다른 풍속이 없게 되며， 인심 

이 바르게 되고， 도학이 더욱 밝아‘ 세도(렌tili)가 순화할 것이나 5) 

4) 세총싣록 세종 6년(1424) 4앤 5일(경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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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미친 중[狂f업]이 어리석은 백성을 속이고 꾀어서 백성의 고혈을 짜 내어 

가지고 떼를 지어 한강에 모여 수륙재의 모임을 베풀었사온바， 이에 위로는 거 

가(巨家) 대촉(大族)으로부터 여항(따l흉)의 부녀(쩌女)에 이르기까지 우러러 받 

들고 시주야얻王)하기를， 오직 남에게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재물을 소모하 

고 용→특을 무너뜨림이 이보다 더 심항이 없었으되 유사(有뢰)가 감히 말을 하 

지 못하고， 국가에서 이를 긍하지 아니하매‘ 점차 퍼져 나가서 서로 만연(훌i퇴 

하여 오늘에 이르러서는 더욱 거리낌이 없게 되었나이다 귀하고 이름난 사람 

을 인연하여 앞으로 회암사(빼짧츄)를 다시 세우려 함에 그 비용으로 드는 전곡 

(짧쨌과 화예(월~)가 이루 헤아릴 수 없게 되오니， 그 폐단이 지난날보다 더 

욱 심하고 많으옵나다 6) 

。 냥양덕이 아뢰기를‘ 

“듣자오니 부녀가 절에 올라가 유숙하였으므로 추국한다고 하옵나다 대부인(大 

夫A)과 돈녕(했훌) 안수산(安앓山)의 첩(훌) 퉁이 절에 가서 여러 날 머물었다 

하옵고， 그 나머지 15‘ 6명이나 되는 부녀는 그 성씨(姓.IX)는 모르오나 이문(n 

文)하여 추국한다고 하옵니다 ”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이 일을 듣고 마음으로 실로 놀랐었다 부녀로 말하면 사리(파탤〕를 모르고 

그랬다고 할 수도 있으나‘ 안수산은 이미 통절(쩌切)하게 책(뀔)하였도다 또 

이 일에 비록 죄명을 붙이기는 하냐， 위령률(않令律)에 불과하고‘ 더군다나， 대 

부인은 영의에 있어서 죄를 가하지 못할 것이니 어찌 반드시 그 죄명을 붙여야 

하겠느냐 아직은 그냥 내버려 두고 추국하지 아니함이 옳겠다 ” 

하니‘ 남양덕이 아뢰기를 

“대부인은 추국하지 마는 것이 마땅히옵거니와 기타의 부녀도 역시 많이 절에 

올라가서 여러 날 유숙한 것은， 비록 법을 세운 것은 없사오나 부녀자가 절에 

올라가는 것은 행실에 있어 부당하옵고. 더군다나. 부녀가 중과 같이 절에 올 

5) 세종실록 세종 6년(1424) 3월 8일(갑신) 

6) 세종실록 세종16년(1434 년) 4원 12일(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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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가연 실절(失웬)한 것으로 논죄한다는 것이 〈육전(六싸)} 에 실려 있사오니， 

그 부녀들은 본래 사리를 알지 못하고 그러하였다 하옵더라도‘ 이들로 하여금 

절에 올라가게 한 가장의 죄는 용서할 수 없사오니‘ 마땅히 추국하고 정계하여 

야 할 것이용니다” 

하매. 엄긍이 말하기를 

“내 마음으로는 따라간 여종이 많았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만일 가정의 부녀라 

면 진실로 타당치 못하니 。타울러 추핵(m찌1))하여 아뢰랴 " 7) 

예시한 3건의 자료는 전제하였던 것처럼 조선 초기 집권층에 의한 불교 탄압의 내용 

과 연모를 보여주고 있다 즉 샤노비의 압류와 사찰의 혁파 그리고 혁따 과정에서 살 

아남은 극소수 사찰에 조차 불교 행사플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여 불교의 존재를 압살하 

려는 의도를 적극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종대를 지나연서 성리학적이 정치와 학문의 주도 이념으로 확립되고 사림세력의 정 

계진출이 확대되연서 적어도 정책적으로는 불교탄압의 단계를 넘어 말살단계로 접어들 

게 되는 것이다 

2) 소요사의 존립 

(1) 태조의 소요산 주멸 

제l차 왕자의 난 이후 태조는 아들 정종에게 왕위를 양위하게 된다 

왕자의 난을 주도한 이망원 세력은 왕실 내부의 경쟁자를 제거하고 정조전 퉁 신권파 

관료를 숙청해 낸 후 개성으로의 천도를 단행하게 된다 이는 태조의 측근 정치세력을 

말살한 것은 물론 태조가 추구하였던 정책까지도 전면적으로 철회한 것으로 태조의 입 

장에서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극단적인 조치였다 그리고 이에 반발한 태조는 

후일을 도모하며8) 우선 지방 각지를 떠돌게 된다 

7) 세종실록 세종16년 (1434년) 5월 l일(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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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표는 개성으로의 환도 이후에 자료에 냐타나는 이생계의 지방 연력이다 

일시 상황 

정종 l년 3월 9일 
개경으로환도‘ 

이성계는 궁에 머무근지 않고 변안렬의 옛집에 나감 

정종 1년 3월 13일 다시 윤환의 옛집으로 옮김 

정종 1년 3월 13일 관음굴에 감， 농엄 법석을 베뚫 

정종 l년 4월 l일 명주 옹천에 감‘ 16일에 돌아 옹 

정총 1년 8월 26일 낙산사에서 능엄 법회를 베풍 

정종 1년 10월 19일 한양에 감 

정종 1년 11월 22일 한양에서 개경으로 돌아옴 

정종 1년 12월 1일 성거산관음굴에 감 

정종 2년 4월 18일 정릉사 탑전에서 불샤플 베풍 

정종 2년 10월 15일 한양에 감 

정종 2년 10월 26일 한양에서 오대산 낙산사로 떠남 

정종 2년 11월 13일 오대산에서 개경으로 돌아 옴 

태종 1년 3월 11일 보개산에 감 

태종 1년 3월 22일 보개산에서 개경에 돌아 옴 

태종 1년 윤 3월 l일 한양에 감 

태총 1년 윤 3월 11일 한양에샤 금강산으로 떠남‘ 이후 안변 석왕사에 머뭉 

태종 l년 4월 28일 안변에서 돌아옴 

태총 1년 9월 27일 명주 온천에 감 

태종 1년 10월 17일 평주 옹천에서 개경에 돌아 옴 

태종 l년 11월 26일 소요산에 감 소요사에 머뭄 

태종 2년 3월 9일 소요사 아래에 별전을 짓고 계속 머뭄 

태종 2년 4월 28일 소요산에서 한양으로 감 

태종 2년 5월 l일 한양에서 다시 소요산으로 감 

태종 2년 6월 9일 소요산에서 양주 회암사로 강 

태종 2년 11월 l일 회암사에서 홍북연으로 떠남. 조사의의 난 시작 

표 l 왕자의 난 이후 태조의 전국 순력상황 

8) 이는 후일 태종이 즉위한 이후에 조사의의 난이라는 정연으로 나타난다 태조는 자신의 측근인 조 

사의가 함갱도로 부임하는 것윤 계기로 함경도의 측근세력블 모아 균사정연윤 진행하고 이플 용하 

여 다시 왕위에 복위하려하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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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 나타나는 것처럼 태조가 지방 면력 중에 소요산으로 옹 것은 태종 l년 11월 

26일로서 이는 왕자의 난으로 정권을 잡은 태종 이방원 세력이 다시 개경으로 환도한 

지 2년 8개월이 지난 시점이었고 실제로는 태조의 정권 탈취를 위한 정변이었던 조사 

의의 난이 일어나기 l년 전이었다 그러고 소요산에 6개월여 머물며 행궁을 짓고 소요 

사를 수리하는 일이 있었다 

전술하였거니와 태조 전국 주유는 산천의 경개를 즐기며 한가로이 유람하는 것처럽 

보이는 겉모습과는 탈리 그 속내가 대단히 복잡하였다. 태조는 자신을 왕위에서 몰아내 

고 동생들을 죽인 왕자의 난 당사자들을 호벤 노골적인 중오와 미움을 숨기려 하지 않 

았다 

따라서 자신의 주필지에 찾아오는 국왕 태종을 포함한 새 집권층의 인사들에게 너그 

럽게 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자신의 속미음을 드러내기에 주저합이 없 

었다 

。 백운사(自할@죄의 늙은 중 신강(信剛)이 태상왕을 알현하니‘ 태상왕이 탄식하며 

말하기를， 

“이방번(李항뿜) 이방석(李芳뼈)이 다 죽었다 내가 비록 잊고자 하나 잊을 수 

가 없구나r" 

하니 9 ) 

。 임금이 태상왕을 소요산에 가서 외었다 임금이 조용히 헌수@서'.'.~)하였다 태상 

왕과 임금은 술이 거나하자 시(픔)를 융고 화답하였다 시연(1-#잦)하였던 종친 

(순親)과 성석린(成石행) 등이 태상왕의 환7K잖써)를 극력 청하였다 또 사뢰기를， 

“염불하고 불경을 읽음에 어찌 콕 소요산이라야만 되겠습니까?" 

하니， 태상왕이 말하기를， 

9) 정중 1년 3월 13일 (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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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들의 뭇은 내가 이미 알고 있다 내가 부처를 좋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만 두 아들과 한 사람의 사위를 위합이다 ” 

하고 공중에다 큰 소리로 말하기를‘ 

“우리들도 이미 서방 정토(西方浮土)로 향하여 있다 ” 

고 하였다 태상왕은 무인년에 병이 든 뒤로부터 마음이 항상 답답하여 즐겁지 

아니하기 때문에， 놀기 위한 행사가 정점 잦아졌다 10) 

위의 자료들은 태조가 공공연히 심지어는 왕자의 난을 일으킨 장본인인 태종을 연전 

에 두고 토로한 일종의 원망이며 증오심이었다 더욱이 태종과 그를 시위하여 온 정권 

탈취자들이 모두 함께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부르짖은 “우리들도 이미 서방 정토(댐 

方젠土)로 향하여 있다 ” 라는 말은 “네가 비록 지금 권력을 가졌으나 너도 언젠가는 

축을 날이 있을 것이다”라는 의미의 일종의 저주에 가까운 절규였다 

아울러 그는 아들 태종에게 강권하다시피 사찰에 전지를 내려줄 것을 요구한다 

이는 자신이 창업한 왕조 조선의 건국이념인 숭유억불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일종의 

정치적 시위였다 

。 회암사(애짧츄)에 전지 3백결을 주었다 처음에 사전(츄田)이 5백결이었으나‘ 

무인년에 3백결을 제(除)하여 공신(功12)에게 주었다가 이때에 이르러 환속(잖 

屬)시키고 또 60결을 더 주었으니 태상왕의 뭇을 쫓은 것이었다 11) 

。 밭 74결을 회암사(格짧좋)에 내려 주었으니， 태상왕의 청(請)에 따른 것이었다 12) 

。 태상왕이 소요산에서 회암사(뼈짧츄)로 행차하였다 태상왕이 회암사를 중수(1[[ 

{양)하고‘ 또 궁실(훔室)을 지어 머물러 살려고 하니， 임금이 그 뭇을 어기기가 

1이 태종 2년 l원 28일 (신해) 

11) 태종 2년 5월 22일 (갑진) 

12) 태종 2년 6월 6일 (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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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워서 대부(隊히11) 1백 50명을 보내어 부역(;Ujl()하게 하였다 이느 한 사랍 

이 망명(è命)하였으므로， 태상왕이 채포하여 죽이라 명하였다 13) 

。 회암사(째앓좋)에 받 l백 20결(옮)융 주었으니‘ 태상왕의 웃을 따른 것이었 

다 14) 

(2) 소요산행궁 

태조가 처음 동두천 소요소띨 찾은 것은 태종 1(1401)년 11월 26일 혹한의 겨울이었다 

금강소띨 유람하고 안연 석왕사에서 약 한 달간 머물던 그는 이후 황해도 명산의 명 

주 온천에 다녀오고 난 후 개경에서 지내던 창이었다 하필 혹한기의 겨울에 거처도 마 

땅치 않은 소요산으로 들어 온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단지 다음의 기록에서 그 이유의 

일단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 “신 퉁이 오래 머물면서 영선(뺑*양)하는 예단을 자세히 진달하였더니‘ 태상왕께 

서 말씀하시기를“그렇지만 장차 나의 후사(後<1')플 닦으려는 것이다 경들은 

돌아가라 내가 치재(致짧)하겠다 15) 

。 “이 절에 명사(名떼)가 있으니， 절 아래에다 집을 짓고 거처하고자 한다 "16) 

즉 태조가 소요산에 머물려는 이유는 자신의 주장대로라면 전혀 종교적인 것이었다 

즉 좋은 스숭(숭려)를 찾았으니 여기에서 불도에 전념하려 한다는 의미가 되겠다 

그러나 태조가 내세운 소요산 주멸의 이유는 이와 같은 종교적인 것 외에 또 다른 

실질적 이유가 있었다 후솔하겠지만 태조는 이미 골육상쟁을 롱하여 집권하며 자신윷 

권좌에서 몰아낸 아틀 태종을 향한 반정(反표)을 준비하고 있었다 

13) 태종 2년 6원 9일 (신유) 

14) 태종 2년 8원 8일 (기미) 
15) 태종 1 년 12월 17일 (신사) 

16) 태종 2년 l휠 8일 (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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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연 갑작스런 태조의 소요산 주필은 당장 필요한 거처 마련에서부터 심한 어려움을 

통반했다 한 걱울에 행궁을 수축하는 어려운 공사를 감행하여야 했기 때문이다 

。 태상왕이 소요산에 이르러 근처의 본궁(本흠) 노예(없敏)와 좌도(左líi) 강원 

도 충청도의 가까운 고을의 사람들을 정발하였는데， 날은 차고 얼음이 얼어 

성을 불 띠워 가며 땅을 따서 터를 쌓고 대궐을 경영하여 연말(年末)에 이르니. 

백성들이 옵시 괴롭게 여기었다 17) 

。 “때가 옵시 춤사온데‘ 태상왕께서 소요산에 계시는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습 

니다 모시는 사람들은 한데서 자고. 나무와 돌을 다듬는 사람은 모두 통상에 

결려서 살가죽이 얼어 터졌습나다 !E 경기(京짧)에서 공억(供1윈으로 왕래가 

번거로워 폐단이 되오니‘ 나이 많고 덕이 높으신 대신에게 영하여 간절히 청하 

여 모시고 돌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18) 

。 태상왕이 소요산 아래에다 별전(JJIJ뼈을 지었다 태상왕이 경기우도 도사(京짧 

右i1'i都따) 이영덕(좋明혔에게 말하기를 “전(뼈을 하나 지어 손님을 대접하려 

고 한다 ” 하니. 이영덕이 의정부에 고하고， 의정부에서 임금에게 아뢰어， 바로 

경기의 백성틀을 동원하여 역사에 나가게 하였다 19) 

결국 행궁 조성공사는 강추위가 몰아치는 가운데 짚불을 놓아가며 얼어붙은 땅을 녹 

이는 난공사로 진행되었고 동원된 백성들의 고초가 말이 아니었다 아울러 태조의 수행 

원의 숙소도 마련되지 않아 노숙올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태조들 포항한 관계 인원의 

수발 역시 보통이 아니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럽 경기지역의 고을이 이를 부담하 

여 그 왕래에 드는 공력이 만만치 않았다 태조 역시 이 문제. 특히 부족한 숙소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요산 행궁을 중축하기에 이르렀는데 이 역시 문제를 해결하기에 

17) 태종 l년 12앤 17인 (신미) 
18) 태종 2년 1원 12일 (읍미) 
19) 티l종 2년 3월 9인 (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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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자랐으므로 이육고 태조는 행궁을 회암사로 옮기게 되는 것이다 

당시의 행궁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려주는 자료는 없다 그러고 태종 9년 즉 

행궁의 중축이 완료되고 나서 불과 7년 만에 행궁이 불타버였으므로. 500여년의 세월 

이 지난 지금 그 혼적을 요연하게 확인할 수도 없다 단지 일부 기록을 용하여 행궁의 

연모를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 “ 절 아래에다 집을 짓고 거처하고자 한다 "20) 

。 소요산 

양주의 치소에서 북으로 40리에 있다 대탄까지는 20리를 더 가야히는데 왕방 

산의 서쪽 기숨으로 또 다른 별개의 산을 이룬다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이 전하 

는 말에 의하면 골짜기의 초입에 왕궁의 유적이 두 군데 있다한다 풀이 우거 

진 속에 여러 줄의 주춧돌이 남아있는데 이곳이 바로 영락 연간 태상왕의 행궁 

이 았던 곳이라 한다 서울에서 백리 떨어져 있고‘ 풍양궁에서도 백리 떨어져 

있는데， 골짜기 입구에 이제는 쓰지 않는 엣 우물의 롤난간이 있다 

(펌&山。 짜州1台北四十m.。 不及大健첼二+Æo 11王方西짧5JIJ山。 좌口內外山下^ 

*~f핑。 王홉펴짧二處。 'j둔1쥬中有石뼈I'f(:í[[而E. o J1:t永樂 II11太上行힘r.o "ë京城百

Æo !!l'~용훔X百Æ。 짝口有j흉井E빼)2 1) 

이 자료들을 검토하연 먼저 제시한 실록의 기록과 상당 부분 부합되고 있응을 볼 수 

있다 인용한 미수 허목의 소요산 기행문을 실록의 기록과 대조하연 실록에는 태종 l년 

12월에 행궁을 초축하고 이어 태종 2년 3월 9일에 별전을 중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허목의 기행문에는 건물의 유적이 2군데에 있다고 기록하여 이 두 개의 기록이 맞아 떨 

어진다 그리고 실록에는 절 아래에 머물 곳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는데 허목의 기록에는 

골짜기의 입구에 주춧돌이 남아있다고 하여 역시 두 기록이 모두 부합한다 

20) 태종 2년 l원 8일 (입오) 
21) 허꽉(얀쟁) 미수기언(펴잉Jci'n 소요산기따1;&山3리 중 

소요시 연구 91 



단지 소요산 행궁의 위치를 비정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콜짜기의 입구(1'1-口)라는 

표현뿐인데 현재의 상황에서 이 골짜기 입구를 어디로 보아야하는 지는 상당히 어려운 

난제이다 그러나 적어도 백 명이 넘는 수행원이 태조와 동거하였고. 태종이 소요산에 

찾아와 현수 하였다면 태종의 수행원까지 수백 명이 함께 머무를 정도의 공간이 멸요하 

고 이를 충촉하려면 현재의 소요산 입구 명지에서 많이 올라간 지점은 아니었을 듯하 

다 입구의 골짜기가 복개되지 않고 원형대로 남아있었다연 행궁의 유지를 잦는 데 많 

은 도움이 되었을 듯싶은 아쉬움이 남는다 

(3) 태종과 여러 차사의 소요산 방문 

태종이 동두천 소요산에 머문 기간은 모두 약 7개월간이었다 

이 기간 소요산에 머문 태조를 찾아 두 번 행행(行幸)하였고 행행 때마다 연회(흉용) 

를 차려 헌수(없정)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찾지 못할 경우에는 신하를 보내어 여 

러 차례 문안 하였다 당시의 상흥L을 자료로 정리해 보자 

@ 태종의 소요산행행 

일시 

@ 태종의 소요산 행행 불발 

일시 

태종 l년 12월 17일 

태종 2년 2월 8일 

태종 2년 5월 3일 

태종 2년 5월 8일 

태종 2년 6월 1일 

내용 | 비고 

헌수빼앤야. 시회암영) 환개찮폐 요청 불응 

명과의 말(띄) 무역 현안 논의 | 사냥 겸행 

표 2 태종의 소요산 행행 

불발사유 

태조가 설 후에 오라고 지시 

태종의 신병(와病) 

폭우로 길이 막힘 

태조가 능엄법회(뺑했法용)를 이유로 왕래를 금함 

간관이 농사철을 이유로 행행(行￥)을 반대 

표 3 태종의 소요산 행행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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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사의 소요산방문 

일시 

태총1년 12월 17일 

차사명 

판숭녕부사 정용수 

숭녕부윤유창 

비고 

태종의문안을막음 

태종1년 12월 21일 | 좌정숭 깅사형 

태종2년 l월 8일 | 지신사 박석명 
태종2 년 1월 16일 | 판서운관사 황하준 

표 4 태총차사의 소요산 망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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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2년 4월 21일 

내용 

동북면 인민에 대한 선정 부탁 

표 5 관리의 개인 방문 

이처럼 태조의 소요산 행궁에는 실록에만 태종의 친행(행行) 2회와 차사의 사행(j핏 

行)4회 그러고 지방으로 떠나는 박만의 고멸 망문까지 모두 합하여 7회의 방문 기록이 

나타나는데 대부분은 문안(1펌安)과 헌수없점)플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태조는 이후 비좁은 소요소L을 떠나 보다 넓은 회암사에 새로이 행궁을 짓고 거처를 

옮기게 되는데 회암사에 행궁을 건설하는 일 역시 급작스러운 공역으로 여기에 동원된 

군인이 힘든 노역을 이기지 옷하여 이탈하자 태조는 그를 잡아 사형에 처하기까지 하였 

다 왕위에서 울러난 자신을 업신여기는 일로 간주하였던 것으로 추론되지만 이는 당시 

태조의 심충을 엿볼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하였다 임금이었던 태종이 태조의 뭇을 어기 

기 어려워 노역군을 동원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서올(당시에는 개경)에 머물지 않고 

지방을 떠톨며 머무는 곳마다 자신의 거처를 마련하고자 토목사업을 요구하는 아벼지 

태조의 요구에 태종도 어느 정도는 지쳐있음을 이 기록은 암시한다 

。 태상왕이 소요산에서 회앙사(쩌짧촉)로 행차하였다 태상왕이 회암사를 중수(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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修)하고. 또 궁실(홉좋)을 지어 머물러 살려고 하니‘ 임금이 그 웃을 어기기가 

어려워서 대부(隊낌11) 1백 50명을 보내어 부역(삼{l!:)하게 하였다 어느 한 사랍 

이 망명(c命)하였으므로 태상왕이 체포하여 죽이라 영하였다 22) 

오늘 우리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회암사 유적은 거의 왕궁에 버금가는 제도와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태조 당시의 중수(따修) 결과는 아니겠지만23) 그 

기본은 아마도 태조의 주필 기간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태조가 회암사로 떠나간 후 소요산 행궁은 비어있었다 그리고 의문의 화재로 불타버 

리게 된다 기록은 이를 아주 간단히 산불이 옮겨 붙어 소실(짧失)되었다고 전하지만 

그 위치가 소요산 골짜기의 입구였다는 여러 기록으로 보아 이는 쉽게 수긍하기 어렵 

다 아마도 실화였거나‘ 방화의 혐의도 아주 없지는 않다 왜냐하면 산불이 옮겨붙어 

행궁이 소실되었다는데‘ 정작 보다 산림에 접근하여 있는 소요사는 불에 탔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후술하겠지만 세종 초년에 전국의 사찰을 훼따할 때 소요사는 살아남고 

그 당시에 이미 상당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태종 조에 소실되었다연 이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 소요산(펴펴山)의 이궁(離宮)에 블이 났으니 소별이 연소(표짧)된 것이었다 24) 

그리고 당시의 화재로 피해를 입기는 하였겠지만 소요산 행궁이 완전 소실된 것은 

아니고 일부 건물은 냥아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기 때문 

이다 

。 보장산(훨혔山)에서 몰이하고 저녁에 사천현(i:ÞJ Ilm;)의 소요산(뾰펴山) 아래에 

머물렀다 대가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숙소에 이르러 독초(깜웰)를 잘못 먹고 갑 

자기 죽은 사람이 6인이었는데， 약올 복용하여 살아난 사람이 2인이었다 25) 

22) 태종 2년 6월 9일 (신유) 

23) 회암시는 태조 이후에도 태종 세종 조애 견쳐 왕실 사창로 언성하였고 특히 영종 조어| 이르러 

운전왕후의 쩍극적인 비호 아래 크게 융성하였다 
24) 태종 5년 3월 19일 (갑인) 

25) 태종 16년 3원 5일 (정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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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자료는 소요산 행궁이 화재를 당한 후 11년이 지나고 작성된 것이다 즉 태종이 

모처럽 강우(랩武)에 나서 영명현 보장산(지금은 포천시 창수면)에서 사냥한 후 한탄 

나루를 거쳐 소요산에 이르러 숙박하는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 정황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강무는 사냥의 형식을 띈 군사훈련이므로 수많은 군사가 동원된다 따라서 강무 

장은 국가에서 지정하여 관리하는 데 특히 명상 시 일반인의 출입을 금하여 사냥의 대 

상이 되는 짐숭을 보호하고 강무장이 경작지로 변환되는 일을 엄격히 방지하였다 영명 

은 왕방산이 강무장으로 지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관리가 부수되었지만 소요산은 강무 

장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강무와 관련된 왕의 행행이 소요산에서 이루어지 

는 것은 이것이 유일한 예이며 동시에 아주 특별한 사건이기도 하다 문제는 강무를 행 

할 때에 당일이 아닌 여러 날이 걸렬 경우 왕의 숙소가 문제가 된다 일반 수행원과 달 

리 왕이 막차(홉次)에 유하는 것은 아주 번거롭고 위험한 일이기에 가능한 띠하여야 하 

기 때문이다 

위의 사실과 정황을 감안하면 당시 강무를 진행하며 숙소를 “소요산 아래”로 잡은 것 

은 여기에 부응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즉 왕이 묵을 숙소가 있었기 때문이라 

는 추론이 가능해 진다 그렇다면 “소요산 아래” 즉 소요산 행궁 자리에 아직 소실되지 

않은 일부 건물이 잔존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타당하다 

(4) 사찰 혁파와 소요사의 폰립 

진술한 것처럼 세종은 사찰의 난립으로 인한 사찰 관리 부실을 이유로 전국의 사찰을 

36개소만 남기고 모조리 혁파하여 버린다 전국의 사잘을 혁파한 것은 본격적인 불교탄 

압의 국변에 들어선 것을 의미하는 데 이때 선(剛， 교(敎) 양종 각각 18개 사(츄)가 살 

아남게 된다 이 대 존립한 36개의 사찰 가운데 소요사가 포함된다 

。 “ 또 서울과 지방에 사사(휴피U를 세워‘ 각 종(宗)에 분속(分빼)시켰는데 그 

수효가 엄청나게 많으냐 중들이 사방으로 홉어져서 절을 비워두고 거처히는 

자가 없으며. 계속하여 수즙(修표)하지 않으므로 점짐 무너지고 허물어지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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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습니다 그러므로 조계(띤종) 천태(天台) 총남(1현南) 3종을 합쳐서 선종(띤 

宗)으로， 화엄(華願) 자은(효恩) 중신(中"，，) 시홍(始興) 4충을 합쳐서 교종(敎 

宗)으로 하며‘ 서울과 지방에 중들이 우거할 만한 곳을 가려서 36개소의 절만 

을 두어 양종에 분속시킬 것입니다 그러고 전지를 녁넉하게 급여하고 우거하 

는 중의 인원을 작정하며 우리지어 샤는 규칙을 작성하여 불도(1m펴)를 정하게 

닦도록 할 것입니다 이어 승록사(1영향뢰)를 혁따하고‘ 서울에 있는 홍천사(興 

天휴)를 선종 도회소(폐宗都용所)로‘ 홍덕사(興德춤)를 교종 도회소(敎宗都會所) 

로 하며 나이와 행동이 아울러 높은 자를 가려 뽑아 양종의 행수 장무(行首掌 

Sj)를 삼아서 중들의 일을 살피게 하기를 청합니다 이제 분속하려는 서울과 

지방의 샤사(좋社)와 우거하는 충의 정원과 급여할 전지의 결수(結뼈를 가지고 

낱낱이 아휩니다 

선종에 예속된 것으로는 절이 18개소， 전지(田地)가 4천 2백 50결입니다 회 

암사(格짧좋)는 원속전이 5백결이고. 항거숭이 2백 50명이며， 진관사(밟寬츄)는 

원속전이 60결인데‘ 이번에 90결과 수룩위전 l백결을 더 주고， 거숭은 70명이 

며， 고양(흙씨) 대자앙(大흉훤)은 원속전이 l백 52결 96복( ~)인데. 이번에 97 

결 4복을 더 주고. 거승은 1백 20명입니다 

교종(敎宗)에 소속된 것으로는 절이 18개소， 전지가 3천 7백 결입니다 소요사 

(退펴춤)는 이번에 속전이 1백 50결이고‘ 거숭은 70명입니다 ., 26) 

물론 세종 자신은 독실한 불교 신자였고， 반 불교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한 아버지 태 

종의 죽음 후에 그의 명복을 비는 수륙제(水陸齊)를 진관사에서 성대하게 지냈음은 물 

론 자신은 후에 경복궁 안에 내불당을 두고 불교에 심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왕 개인의 사적인 신앙이었고 불교를 억압하는 것은 조선의 건국이념인 

성리학의 확산과 보급과 맞물려 국가적인 정체성 구현 차원에서 진행해야 할 공적인 국 

왕의 임무였다 

따라서 불교는 숭려의 출가를 제한하는 도첩제(않牌制)의 시행과， 사찰 소속 노비(썼 

26) 세종 6년 4웰 5일 (경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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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의 혁거， 나아가서는 불교 사찰의 혁따라는 존망의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다 

세종의 사찰 혁파 와중에서 살아남은 사찰은 그 상당수가 왕실과 인연을 가진 사찰이 

라는 특정이 있다 그리고 그 36개의 생존 사잘 중에 동두천 소요산의 소요사가 있었 

다 소요사 역시 태조가 l년 가까이 주멸하였다는 인연이 아마도 존립의 가장 큰 이유 

였던 짓으로 보인다 

3) 소요사 존립의 전말 

전국의 사찰을 36개소만 납기고 혁따하라는 세종의 불교 억압 조치 가운데에도 소요 

사는 그대로 존치되었는데 허락된 소요사의 규모는 소속 토지 150결에 항거승 70명이 

었다 

토지 1결(샘)의 넓이는 토지의 둥품에 따라 다르나 가장 좋은 1퉁풍 토지의 경우 

2.760병 가장 낮은 6등풍 토지가 11 ， 030명이었으므로 소요사가 받은 토지를 환산하연 

대략 412 ， 500펑에서 1， 654 ， 500명에 이르는 규모가 된다 그리고 항거숭은 절에 머룰 

수 있는 숭려의 정원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수가 70영이니 작다고 할 수는 없는 규모 

였다 법보 종찰인 해인사와 대촬인 속리산 법주사의 항거숭이 각각 100명 수준이었다 

소요사가 가혹한 불교 탄압 속에서도 살아냥을 수 있었던 원인은 아무래도 사찰의 유 

래나 규모에 기인한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전의 불교 사찰 관련 자료에 소요사가 

규모나 법연(ìUil의 모든 연에서 뚜렷한 모습을 보여고 있지 않은 때문이다 

그렇다면 소요사의 생존은 아무래도 특별한 경우로 보아야겠고 그 특별한 사연은 왕 

실， 즉 태조와의 인연 외에는 달리 찾을 수가 없다 즉 태조의 소요사 주멸과 이에 관 

련한 태종의 소요사 행행이 바로 소요사 생존의 이유가 된디고 보아야 한다 

이는 전국 사찰이 36개로 제한되면서 각도의 유수한 사찰이 모두 혁따의 비운을 맞아 

심지어 2-3개 정도의 사찰만이 살아납고 심지어 합경도와 명안도는 도 전체에 단 l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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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사찰만이 잔류하게 되는 상황에서 유독 경기의 지역의 홍천사. 관음굴. 진관사‘ 

숭가사. 회암사， 대자암， 그리고 합경도의 석왕사 둥 특히 태조와 관련이 깊은 사찰들 

이 살아남는 정황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록 조사의의 난이라는 반정의 기지로 환용되었다하더라도 소요사의 입장에 

서는 태조와의 인연이 대단히 소중할 수밖에는 없는 것이다‘ 

이에 관련하여 〈세종실록지리지(싹宗짜~빼앨훈))의 다음 기사는 상당히 주목할 만 

하다 

。 소요사 【소요산 허리에 있다 태종 3년 임오에 태조가 절 남쪽 행전에 머물러. 

여러 달을 두고 〈절의〉 온갖 그림을 새롭게 하였으며‘ 금상 6년 갑진에 태조 

의 원당으로 하여 교종에 붙이고， 밭 l백 50결을 주었다 27) 

측 소요사를 태조의 원당(厭호)으로 삼았다는 기록이다 본래 원당(1ï~堂)은 능의 근 

처에 위치하여 축은 왕의 명복(꽃해)을 비는 사창을 의미하는데， 태조의 건원롱에 마땅 

한 원찰이 없었으므로 소요사를 태조의 원찰00î~1J)로 삼았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불교 탄압에서 살아남은 소요사가 이후 교세(敎~)가 크게 진작되었다든지 . 

선풍(휘l때이 크게 떨쳤다는 지 한 것 같지는 않다 소요사는 이후 조용하고 한적하며 

산수(山水)‘ 특히 단풍이 미려(美행)한 소요산의 작은 사찰로 풍류OOì빠의 탐방 대상으 

로 나타나지 불교신앙의 중심지나 선숭(웹111)의 주류지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따라서 

소요사라는 이름은 불교 관련 기사보다는 오히려 유사({쩌土)들의 원족G흘足〕이나 답산 

(it，山) 기록에 주로 나타나다가 이육고는 소요사라는 이름마저 소멸되고 자재암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현존하게 되는 것이다 

27) 세종실꽉지리지 〈양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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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요사의 변천과 죄락 

1) 허목(흙햄)의 방문 

조선시대에 소요사를 찾은 많은 문사(文士)가 시문을 남겼지만 당시의 소요사를 짐작 

할 수 있는 기행문을 남긴 사람은 아마도 미수(퍼뽀) 허옥(許:I'.l)이 거의 유일하다고 생 

각된다 

허옥은 서울을 떠나 자신의 거주지인 연천으로 북행하는 노정(路뻐 가운데 소요시원 

찾았고 그 내용을 기행문으로 작성하여 자신의 문집인 「미수기언(Ji'1밍끊言)J 에 남겼다 

미수 허목의 이 기행문 「펴&山등[J는 조선 후기의 소요사를 대략이나마 개관할 수 있 

는 기록이기에 해당 전문을 여기에 인용하기로 한다 

。1!--중에 들어서연 산이 모두 돌이어서 용우리와 통굴. 장영풍(J;l明엉성과 다리도 

다 돌로 되었으며 산의 나무는 소나무‘ 단풍나무 철쭉나무가 많다 궁터가 있 

는 남산(南山)에는 돌이 뾰족하게 솟았으니 ， 가장 높은 곳에 백운대(白혈월)가 

있고 조금 아래 중백운(中白쫓)이 있고 또 조금 아래 동북으로 하백운(下白횡) 

이 중대(中꿇) 위에 있다 궁터 위에 폭포가 있는데 높이는 8 , 9인(찌 l인은 8 

척)이 되고‘ 그 밑으로 계곡을 따라 중대로 올라가면 큰 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번터만 남았다 폭포 옆 높이 !o여 인이나 되는 절벽에 비스듬히 걸쳐 있 

는 나무사다리를 올라가연 원효대(元때훌)이고 원효대를 지나면 소요사(펴펴츄) 

가었다 

소요사 벽기(뿔§리에. 

“신라의 중 원효가 이 산에 머물러 있었고， 그 뒤 3백 년 갑출년에 고려(홈뼈) 

의 중 각규(월圭)가 태상왕(太上王)의 명을 받들어 정사('1，써생)틀 지었고. 그 뒤 

2백 년 계유년에 이 정사가 불에 탔고 그 이듬해 갑술년에 관동(뻐찌)의 중 zt 

령 (:!'tJt.)이 불진(에;뼈과 법탕을 중건했다 ” 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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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암(썼댄)의 기(ij리에는. 

“원효는 신라의 태종(太宗)과 문무(文武) 때의 중이니 그 연대를 따져 보연 신 

라의 태종 때부터 우리 강현대왕O‘Itt.\大王) 갑술년까지는 767년이 되고， 또 만 

력 (m;!H) 갑술년까지는 180년이나 되는데， 벽기에 ‘3백 년’이라 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하였다 

동쪽 모봉이에서 폭포 구경을 하는데 그 위에 5. 6장이나 되는 큰 돌이 절벽 

위에 서있다 앙벽 사이의 롤구멍에서는 생물이 졸졸 흐르는데 이것이 원효정 

(元曉井)이다 이규보(李훌행)는 다음과 같은 시(詩)를 지었다 

산따라위험한다리 건너 (쩌山않危橋) 

발을포개며 좁은 길 걷네 (뺑足行%路) 

백 길이나높은산마루에 (上有百仍값) 

원효가 일찍이 절을 지었네 (曉뿔1't結宇) 

신령한자취는 사라지고 (뚫짧없f可앓) 

초상만이 흰 비단폭에 남았구나 (~影fllOO경~) 

차 끓이던 생에 초탤이 고여 (茶없야:뽕玉) 

마셔보니 젖같이 맛있네 (1'i'lÛ};，，*~rJ'l't) 

이곳에 예전에 물이 없었기에 (t갑也핑찢水) 

중들이 머물러 살 수 없었는데 (앉子難얹住) 

원효가와샤 거처하매 (뺑公-來寄) 

단물이 돌구멍에서 솟았네 (남illii'})쉴).) 

암벽을 오르고 갚고 험한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 구용(九훌)을 바라보니. 산의 

돌이 모두 기이하게 생겼다 중용(며1짧)의 바위굴을 지나 현암(뻔흩)의 동냥쪽 

으로 나와서 의상대(월相싼)에 오르니 여기가 최고의 정상이요， 그 북쪽은 사 

자앙(獅子짜)이다 골짜기 입구에서 폭포를 지나 충벽을 따라 의상대에 오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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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의 높이가 9천 장(호)이다 10월이어서 산은 깊고 골짜기는 음산한데， 아칭 

비가 지나간 뒤에 시넷가 롤에 낀 푸른 이끼는 봄첼같고， 단풍잎은 마르지 않 

았다 

- 4년 계묘 10월 기해에 공앙 미수는 기 <Z리한다 

4년 계묘 맹통(효~) 무슐에 목(짜)은 완산(종山) 이진무(후f'ii'l\:)， 상당(上훌) 

효L균오(짧均폼)， 외생(外됐) 이구(후U)와 이무경(李앉때J)의 세 아들 원기(않 

*리 정기(싸紀) 현기(효紀)와 함께 소요사에서 자고 그 이튿날 같이 의상 

대 아래서 논 뒤에 제영(짧名 영숭지(名聯也)에 퉁랍(월앞)한 날짜와 퉁람자 

의 이름을 적는 것) 하였다 공암 허목은 쓴다 

- 원효대 아래 폭포 옆 바위굴에 또 제명하고 저녁에 무경(i'l\:OOIJ) 의 청초별업 

(룹휴t]J 11業)에서 갔다 그 이튿날 대탄진(大뺑때)을 건너 10리를 가서 구절단 

(九f머웠)에 있는 이생(李陽)의 계장<1쫓;다)에 당도하니. 옛날 화암<7E!양 최유 

원<!îí有뼈))의 별업으로 산수가 가장 아름다웠다 미수는 기록한다 28) 

이 기행문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절 주위의 경치를 묘사한 부분인데 얼핏 보아도 현재 

의 자재암에서 바라보는 주변 산 경치를 마치 오늘에 보는 것처럽 그대로 묘사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자재암이 소요사였다는 사실을 이 기록으로 미루어 확연히 알 수 있게 

된다 

또 하나는 이 허목의 소요산기에 산경(山쌍)은 자세히 묘사되어 있지만 정작 소요사 

절집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산 입구의 태조 행궁을 묘사하고 역내의 광 

경을 고사(故파)를 인용하여 자세히 기록하연서도 정작 자신의 산행의 주 목적지였던 

소요사의 절집을 단 한 줄도 묘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의문이다 

이수의 기챙문에 절집에 관련된 내용은 소요사의 연혁을 소요사 벽기(엎記) 즉 건묻 

28) 기언 멸집 지19권 기 (5리 - 소요산기(따;&，1，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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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에 써놓은 기록에서 인용하는 부분이 유일한데 이 미수의 기행문에 나오는 벽기가 

실제로 건물 벽에 기록한 내용인지. 단지 이전에 즉 절집이 있었을 때의 벽기를 기행문 

에 인용하였는지는 추후 검토의 대상이 된다 왜냐하면 미수가 실제로 건물의 벽에 쓰 

여진 내용을 보고 그 내용을 옮겼다연 벽기 이외에도 건물 자체에 대한 별도의 묘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수의 기행문에 절집에 관한 묘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해서 당시에 이미 절집 

없는 예혀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미수의 기행문에는 분명히 소요사에서 l박 

한 기록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거기에 더하여 당시는 10월 맹통(굶쪽) ， 즉 추위가 심한 

겨웅이었으므로 노숙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에 미수 일행이 찾았던 당시에는 어떤 형태 

로든 사사(츄출)가 존재하였을 것이다 

。 4년 계묘 맹동(효~) 무술에 옥(챙)은 완산(完山) 이진무(李흘i'J1') 상당(上흉) 한 

균오(뼈끽폼)‘ 외생(外됐) 이구(李>*)와 이무경(총끊聊의 세 아들 원기(않ø ‘ 

정기(싸%잉 현기(玄紀)와 함께 소요사에서 자고 29) 

이 기록에 따르연 소요사에서 묵은 일행이 7명인데 수행원30)을 포함하면 적어도 10 

여명에 이르는 일단(-團)이므로 이들이 묵기 위한 절집 역시 어느 정도의 규모는 갖추 

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수와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계콕(짧갑) 장유(댔維)의 시문에도 소요사의 절 

집을 노래하연서 

풍긋퉁긋 뾰족뾰족 푸르른 산봉우리 / 껍山上행앉 

금빛 은빛 치장한 벽옥(횡玉) 빛 절집 / 젤없쨌金짧 

29) 미수기언 소요산기 

30) 위 기륙에는 소요산 기행 중에 바위에 소회(~떠ll)와 기행 사실흉 암각하였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 
호 모아 각공(*' 1工)을 포함하여 다수의 수행원이 있었융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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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소 속세 떠났음을 깨닫고 나니 / 깡월IIll I땅뼈 

보이는 만상이 문득 새롭네 / 因뼈1M!.얹빠 31) 

라고 융어 소요사 절집 건물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 위 기록을 뒷받침하고 있다 

바로 이 기록이 

。 태종 3년 임오에 태조가 절 남쪽 행진에 머물러‘ 여러 달을 두고 〈절의〉 온 

갖 그림을 새롭게 하였으며 32) 

라고 한 세종실록지리지의 기록에 부합된다 

아울러 이 기록에는 고려시대의 문인인 이규보가 소요시를 방문하고 소회를 융은 시 

문이 인용되어 있어 조선 세종 조 태조의 원찰로 지정되기 이전 소요사의 연모를 엿볼 

수 있는데 인용 된 시귀 중에 나타나는 

。 백 길이나 높은 산마루에 

원효가 일찍이 절을 지었네 

신령한자취는사라지고 

(上有百1f)l!iì)

(~옳~1캄*음宇) 

(뚫il'I'iIti↑可앓) 

초상만이 흰 비단 폭에 남았구나 (효影fRMJ뚫) 

와 

。 이곳에 예전에 물이 없었기에 (JI:야也행훨水) 

중들이 머물러 살 수 없었는데 (짧子觸때主) 

원효가 와서 거처하매 (맺公-來흙) 

단물이 돌구멍에서 솟았네 (람%패!깐jf) 

라는두 부분이다 

31) 웠§先生잊흉Z二十내: 五한찌tj# -百五 t-Eï (Jl!li!i<'f) 
32) 세종실록지리지 경기 양주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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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규보가 소요사를 찾았던 고려 후기에는 원효의 초상화를 모신 절집이 있었다는 

것이고 단물이 솟아， 즉 식수가 되었던 차수(茶水)가 되었던 절 경내에 응용이 가능한 

우물이 었다는 것은 당시의 소요사에 그 규모를 알 수는 없으나 승려들이 거주하고 있 

다는사실을 알게 해 준다 

(2) 여러 문사들의 소요산 방문과 소요사 

소요사는 일찍이 산세의 장려함과 특히 가을철 단풍의 미려함에 이몰려 많은 문사들 

이 찾아 유람하며 경치를 즐겼기에 소요사를 노래한 많은 시문이 현재도 남아었다 이 

시문을 검토하면 소요사의 쇠락 과정을 연린이나마 찾을 수 있다 

먼저 검토할 자료는 고려 말 소요사의 인근 회암사에 주석하였던 보우(쁨雨) 선사의 

시문이다 보우(쁨雨)의 시문은 조선 개국 직전 소요사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소요산 위로 흰 구름 둥실 떠 ;휩펴山1::.$8헐 

산 위의 돈 탈과 더불어 맴도네 長伴i낌~山上月 

한 줄기 불어오는 맑은 바람이 有時r입風$好Z까 

소μ중에 으뜸이라 일러 주노니 來옮他山JI!:흙æ 

하늘 모퉁이의 무심한 저 흰 구름 터월無心編太밟 

붉게 단 화로의 한 점 눈 같구나 其짜l紅빼-!!I;雪 

어느 곳 가림 없이 비를 뿌리니 行雨四方無彼J:t

비 맞는 곳곳마다 기꺼워하네 是앓:iË物암欣↑@ 

그러곤 문득 다시 돌아와 ~II那fl(，1來此山짧 

산 빛을 물색으로 물들게 하네 山光찜色水O因待 

낡은 암자 하나 그 안개에 싸여 古R양1t\빼非짧1m 

구름에 숨은 길 이끼 푸르네 i!Il쉴f뭇lm￥꽁i'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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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비탈길 이리저리 따라 오르연 左J!!右얘往tl11ï' 

누구라 이곳에 터를 닦았냐 등u터냉킹~1효修1몇 

길이 다하는 곳에 암자가 있어 路행fltH'~ 向.l1U샘 

주객이 마주 앉아 말이 없구나 용主同윤無言~iI: 

둘러선 산 아래벤 물이 흐르고 山밟~水;ji'1~검 

돌과 나무가 한데 마구 염혔는데 石女l평"!~木A出 

멀리 서녘에서 찾아온 달마 i&1&i1!í來핍HRIiJl 

이 뭇을 알리려 부처를 묻었는가 i협i'J!JlL'l2'얻Ef~써;日 

조계에 전한 법을 혜능이 받아 {망~맨i찢盧l홉手 

한 물건도 없는 것이 도(따)라 이르고 X;1:'Pf'來無-物

천하의 모든 이를 가소롭게 여겨 라笑古今天下A 

눈셉 털 밀고 방할(뼈08，)을 퍼부었네 不↑'lSi!몹毛行棒때1 

나는 이제 사람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꼬 我今將쥬frî홉今A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좋은 시절 {사*~:ll:好w，\' ílñ 

더위도 추위도 잊고 지내니 熱댄Ji쫓찮잊양떠l火 

성글게 꿰맨 옷도 넉녁하여라 h펴設白활衣半結 

지친 몸 백운루에 합부로 누우니 困來꽤llÅ白할방 

솔숲에 부는 바람 소소하여라 *公風ilr~(，j쩔1뻐lIi 

그대여 남은 생은 여기와 살게 등~t君來Jltl없r.t，年 

배고프연 나물 먹고 옥마르면 물마시고 fJ}l有짧兮1&쑤I셨33) 

태고 보우선사의 시에 나타나는 소요사는 안개 자욱하여 마치 벼가 오는 듯한 깊은 

산길을 걸어올라 만나는 작은 암자이다 단， 시문 안에 〈백운루(白펠!J!) ) 라는 누명(맹 

名)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작으나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춘 절집의 모습이 보인다 

33) 태고(太古) 보우(앤퍼) (백운압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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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면 보우와 거의 같은 시대를 살았던 나용(懶겼)의 시문에도 고려 말 소요사의 모습 

이 거의 같은 뒤앙스로 나타나는 데， 보우의 시문과는 달리 나용의 시문에는 소요사에 

항거(↑흘居)하는 숭려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재암에 머물러 몇 해이던고 

깊은 산 석굴에서 장선하기 를겼네 

권하노니 그대여 가는 길을 돌이키게 

가장 높은 진리를 깨닫기 원하거든 

엽trl월lm*'뽀짧회j 

ì?li山E짧愛I\l_"i' 

a이君早早回頭去 

Ji}上門中흙짜때 34) 

“자재앙에 머물러 몇해 이던고”라는 표현은 나용을 비롯한 항거 선승의 존재를 강력 

히 암시하고 있다 

아을러 실록에 나타나는 “이절에 유명한 스승이 있어”라는 표현도 역시 이에 부합 

된다 

이어 소요산에 주필하며 소요사의 연모를 새롭게 한 태조 이성계의 시문이다 

전문이 다음과같다 

녕쿨을 휘어 잡으며 푸른 봉우리에 오르니 련 |手짧짧上훨I!/< 

절집 하나가 흰 구름에 쌓여 있네 -~양흠I:'A ËI혈中 

보이는 곳 모두가 내 땅이 된다하연 若將HN界l't펌土 

초 월 강남인들 마다 하리오 楚웰iU힘월不容35) 

자신이 인연을 맺은 소요사의 모습을 “-fAï jftjl하白힘中”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세조. 성종 대에 나타나는 자료에는 이미 소요사가 쇠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4) 냐옹 혜근(뼈1;& 양iVJ) (소요물의 천생(天生) 나한석(>liiÆ石)) 

35) 이성계(후成佳) 백운용에 올라 (앞디양*'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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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사가 쇠락하게 된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 무렵 이쩔을 찾은 선숭들은 마치 

예허된 자리를 잦은 듯한 심회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생육신 중의 한 명인 추강(秋江) 남효옹(南孝i없)의 소요산 기행시를 보자 

그 옛날 신라 시대의 兮풍新X훌1-\: 

고숭 원효 살던 이곳 rth111元l않居 

청산은 본래 속되지 않은데 해山元不1ä 

비 온 뒤 푸른 빛 더욱 펼쳤네 i1miìliil!용f 

아득한 천만고의 옛일이건만 표ït千1ff，古 

한번 담론에 시대를 뛰어넘네 1-\:J1'-談餘

신통은 본래 생멸하지 않으나 ~III피不生i1iX 

법상이 웅당 처음과 같으리라 iî;Ü-!!ll初

배도 화상은 어디로 가셨는가 .ti'ii1l向{可~

마치 목어 소리 들리는 듯 하네 mlUl뿔木，~36) 

다음은 역시 생육신 중의 한 분이며 냥효옹과 동시대를 살았던 매월당(梅月풀) 김시 

습(金u풍정)의 소요산 시(픔)이다 37) 

길 따라 찬 계곡에 드니 路入뽕찢洞。 

천개의 용우리 모두 노을에 물들었네 千짧j'g!!\l‘8꺼。 

산은 모두 가파르고 높은데 

한 줄기 계곡물이 차고 맑아라 

절집에는 빛나는 부처 남았어도 

중들은 모두 다 흉어졌구나 

띠山폼;써li。 

-iliiJiEi입tts。 

없11金용'liWli。 

{염종휠水tí!í 

36) 추강집 2권 시 (~，f) 。오언고시(끄갇古야) (소요산(따&山)에서 원1t(Jë맹)의 옛터블 지나며 냐무용 

깅f아 시블 적다〉 
37) 빼셔호홉1μ~之十 암。따뻐껴a1< (따i4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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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획이 태조께서 머무시던 곳이언만 上王함활짧。 

길을 묻히고 찾는 사람 없어라 쟁廢少A行。 

제시한 두 연의 자료에 나타나는 소요사는 절집은 있으나 이미 인적이 드븐 폐사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특히 이 부분은 매월당의 시에서 영확히 두드러진다 

“上조합활짧 f앞廢少A1T'’ 은 태조 당시의 소요사와 매월당이 찾은 당시의 소요사를 

극단적으로 대비하고 있어 쇠락하는 소요사의 모습을 단적으로 증언하고 있다 

한면 이율곡 선생은 학문의 벗 우계(牛짧) 성혼(成패)과 함께 소요소L을 찾아 친히 합 

께 온 성혼에게 시 한수를 헌정하였다 1500년대 이이(李뼈의 이 기행시에서는 절집에 

관한 표현이 더욱 드물어 소요사의 쇠락이 한충 더 심하게 진행 된 것으로 보인다 

잡초 우거진 계콕에 비 넘쳐 다리가 무너졌으니 草合山i쫓雨J$ili!ii'。 

어디로 향하여야 소요산에 이르는고 不知f可앓向消;m'。 

우연히 만난 사람 어디선가 본 듯도 한데 相逢fμ~함相짧。 

우거진 숲으로 이꿀어 함께 달 보자 하네 딩|入煙짧共月합38)。 

그러나 여전히 질의 규모는 작아지고 항거승의 수는 줄었이도 절집의 자취는 남아있 

었던 것 같다 이는 다음에 제시하는 조선 후기의 소요산 기행시들에 나타난다 

먼저 조선 후기의 대문호 계콕 장유선생의 소요산 시이다 

푸른 산은 구슬인양 영롱하고 필山上행앉 

절집은 금은으로 아로새겼네 훨없썼金j)l[ 

문득 속세를 떠났음이 새삼스럽고 y낄:!:'t많I힘隔 

바라보는 모습들이 더욱 새롭네 因빼용i~設新 

38) 몇갑先生웅얀}슴if!fì'z- 휴 〈與t’:.i찢共~따'ful.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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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우리들 위태롭게 둘러 섰는데 젊~'ID"戶따j 

떨어지는 폭포 물에 옷 다 젖는다 ïlU싫H뺀衣m 

갈림길은 아득히 뻗어 있는데 이&路長Mill: 

어찌하연 좋은 인연 맺어 갈거나 從今結牌因39)

다음은 소요산에 주석(환짧)하였던 승려 면양(쨌후)의 선시이다 

늦은 저녁 소요동에 오르니 1J!tJL::)ij립ißiì同 

이 아름다운 경치를 어디 비길꼬? ~윤IiJtI3렛同 

산의 크기야 비록작아도 l1!!l힘天若少 

굽이 굽이 계콕은 길고 길구나 川遠曲迷ill

대나무 우거진 바위길 위로 옮L竹岩前f얻 

안개는 언 산까지 피어 가는데 ￥뽀w톨앙後ιf 

가슴속 시흥은 도도하여도 i홈n今徒빠興 

정작 묘사할 필재는 없네 ’îJl앓句難14이 

팔월의 소요사를찾으니 八月l1'lißi~

서리 맞은 숲은 누형게 물이 들어 千:f;U암半黃 

푸른 계콕은 돌길에 이어지고 ì~Ji찢댐1'ii일 

폭포는 언덕에서 날아 떨어진다 飛1월~~~파l뭔 

절벽의 이끼는 푸른빛을 머금고 ;tr，lJ훌쯤含젤 

무리 무리 국화는 향기롭구나 R중階짖전 딩 1!t 

술 가지고 찾아 온 나그네 있어 li/t來}빼?엠용; 

나와 선방에서 함께 묵자네 同￥j( ，Q，;j\j!f영41) 

39) 장유(짧짧) (계곡집(뼈좌밍)) 

4 0) ')1따@山 IfH'>강tI‘ 
41 ) 정현원(빼J:!': iIi/.ì (소요산 시(따펴 111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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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 걸린 험한 바위 푸르러 아득하고 tíJ'll뼈영맺옆딩얻危 

눈처럽 떨어지는 폭포물은 허공에 걸리었네 까j섭슐깅'i:*天m 

우줄거리는 바위 틈에 굴이 하나 열려 山F내突~IJlI仙j명 

영롱한 절집이 연못을 에고 누웠네 金~'llM\I!tt~용뼈 

바람은 소나무를 흔들어 흰 학을 날리고 Jó1振古-11':'꼈n양흩g 

달은 골짜기를 비춰 이무기가 보이겠네 月臨뼈m.li'.￥앙r~씩 

왕교는 모든 것이 쇠한다 하였으나 王鼎1ìí;짜論fH5 

툴외의 말은 티물을 어찌 따를꼬 il<外ml'lii't:l.1:追42)

소요산과 금강산은 모두가 영산이라 iTI~빼동4μ名山 

어느 쪽이 더 좋다곤 말 못하겠네 Iflj品f빵쩌181'中!펴 

맏이를 보려하나 옷 보았다연 l'ii'l見1:，^~1l米묘 

볼 수 있는 아우를 먼저 보게나 ?원효!Æ~없季方ff!l4 3) 

증을과 함께 선방에서 잠들려니 입“徒엉￡ηlliì.m호 

춧불의 남은 향이베개 머리에 차다 孤t월~~얀tt~ìjf\ 

절벽에 구름걸려 머리 위에 가파른데 老石含핑iIJl上펴 

폭포의 불보라가 빗소리 같구나 飛}샤送더ij~'中표 

너무 일러 단풍을 못 본 것이 한이 되더니 昨來尙tli!:It뼈무 

새벽 흰 이슬에 단풍이 곱다 멍$去ImÌif.i白 nÏll' 

할아버지 언젠가 이곳을 찾아 폼>í!l힘 f듀생~Jl갑也 

국화꽃 만발한 제 술 드셨다지 N1Ë(껴日W，.J)없44) 

바야흐로 옴이 다가와 三月샘않境 

햇빛 아래 긍모래 빛 선영하구나 金1ι‘ B 日향 

42) 정현원('"효빠o (소요산사에 놀러가서(힘i1lißi ，l， ，~)) 

43) 최일관(ttiEI Ii!) (소요산사에 놀러가서 (iIflιlißi，"권) 1) 
44) 최일관(tlilJ뻐) (소요산사에 놀러가서 (iIfli1lißi ，lI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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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아래로 봄기운 완연하여 쩨lm꺼g底 

주렴을 걷고 절벽을 보네 g￥~~岩i장 

중은 영불을끝내었어도 ;운:~ffi서안짧.ßl 

시객은 여전히 시 짓기에 골몰하네 Il!i홉훌j~~ 

노래는 쓸쓸히 계곡에 퍼져가고 해:fX:JOC~‘i~ 

해는 떠올라하늘을 연다 週日!써챔天 

안개는 푸른 당쟁이 녕쿨에 스미고 t띤.f.H암J!~展 

늙은 소나무 가지 무성도 하이 松!lft없잉2때45) 

날카로운 용우리는 칼로 각은 듯하고 fi'!:l1\→짧創빼l 

신령한 올림은 옥 거문고 소렬세 훌~玉흥g때 

폭포는 뜰 한가운데 있어 ilml.양아1표 

우당바라 꽃인 양 높이 결혔네 훌花架J:i핏 

벼락 지듯 우령찬 폭포 소리여 lIi!，간E띠Il'tmi.μ 

서리 내리듯 계곡으로 흐른다 찌짧’잊i찢짜 

가도 가도 끝없는 신선 세계에 不없MI~ 

세상의 속된 인연 모두 잊었네 /í~cAI止*~

이 땅의 소요를 모두 끝내고 ll!1lt天t엔까 

부처님 플에서 연히 쉬리라 ‘%’딩.n흉JiîT 46) 

단용 숲에 가을 김어 붉은 잎새 고운데 빼林;fxll~J훌훌생u 

쓸쓸히 부는 바람 소나무를 흔든다 Mm~ill￥W?l}회 

정자에 기대 앉아 한 잔 술에 취하면 l￥If허'1애찢뼈白 i힘 

어느새 언 하늘엔 달 떠 오르네 -~新月上層쪼47 ) 

45) 융탄(엇빠) 정전창(tr!J1jH낀D (춘삼앤 소요산 절에 칸러가서('1HI한따1&111야)1 ) 

46) 용단(쌓빠) 갱전장(때1m<μ) (훈삼월 소요산 절에 는-러가서((milt피1&미 l츄)2) 
47) 용단(핏ifl) 정선창(빼IillHJ) (소요샤 스님과 이야기하비(따&녕'iJß!ift't Allf.잉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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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봉우리 서로 겹쳐 가려진 곳에 1衣微.. 半a皮

문득 달 하나가 솟아오르네 f쨌見맹jR~ 

전하가 한 빛으로 물이 드는데 -色共天下

나 또한 어디 있는고 의아하여라 f<ll:疑f1.￥t身48)

가을 소요사에서 물을 마시니 九月협i[，ßx 

속세의 장된 생각이 모두 씻긴다 fð1!.J짧l흉:ij[ 

늙은중을만나려 하나 h'i\llIl老*￥在

쓸쓸한 빈 암자만 여기 남았네 경'g.fg古경륭Mi 

해가 지고 나연 돌아오려나 lI\tIo1t-1*여잃it_ 

먼 산 머리에 초생달 또네 {衣微山月初

여기에 의당 있을줄 알고 JI‘林효結社 

지팡이 짚으며 찾아왔거늘 f可必뾰f호格49) 

위에 이용된 자료 중 의미있는 것은 동두천 안홍리에 세거하고 있는 광주 정씨 일문 

의 기행시들이다 이들은 모두 화곡(未:fr) 정사호(엇~Jl!，l湖)의 후손을로서 이들의 가계를 

정리하연 

정사호(郞陽빼)-→정현원(椰玄맴)-→정전창(옛n展릅)-→정치상(聊致相) 으로 이어지며 대략 

1600- 1700년대에 동두천에 실제 거주하였던 문인들이다 

이들은 안홍리의 농장(J:!빠을 경영하며 세거(世居) 문중(門中)을 형성하였고 여가를 

틈내어 자주 소요{)-을 찾아 그 소회를 시문에 남겼다 따라서 이들의 시문에 나타나는 

보다 소요사는 구체적이고 실증적일 수 밖에 없다 

위에 제시된 것처럼 이들 정씨 일문의 기행시에 나타냐는 소요사는 비록 쇠락하였으 

나 아직 폐사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48) 정치상(椰었왜) <소요산의 초생달 mi&’g)月))
49) 정치상(빼!x<ll) <소요사 벽에 쓰인 시블 차운하여(따@휴*뾰t하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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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요사의 예사 

조선 후기에 이르도록 근근히 영맥을 유지하던 소요사는 그러나 1700년대 후반의 어 

느 시기에 이르러 예사되고 만다 

이는 소요사. 즉 자재암의 사기(皮記)에 

-。 조선 고종 9년(1872년)임신 원공대사와 제암화장이 전부 채창하고 영원사라 

이름을고쳤다 50) 

라고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소요사를 찾아 기행시를 남긴 정치상의 생몰연대인 1658년 

- 1772년과 1872년 째창 기록을 검토하연 소요사의 페사는 1750년에서 1872년 사이라 

는 대략의 시기가 설정된다 한면 소요사의 예사와 관련하여 정치상의 생올 하한인 

1772와 재창 시기인 1872 사이에 다시 이를 조윤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있다 

이 자료는 1812년 경 학산(휩山) 윤제흥(尹혐링j에 의하여 저l본된 〈학산묵희첩(때山월 

뼈때，))에 실려있는 〈소요산 방화굴(펴펴山 方it짧))이라는 그림이다 

보이는 것처렴 이 그링에는 현재 자재암의 전면에 위치하고 있는 석굴과 원효생‘ 그 

러고 폭포가 나타난다， 이 그림을 예시한 현재의 사진과 비교하연 동일 위치 통일 시 

각에 여전히 나호낼과 폭포가 나타나고 있어 이 그림이 자재암을 그린 그림임을 알 수 

있게한다 

그런데 이 그럼에는 소요사의 건물이 나타나지 않는다 즉 적어도 〈화소뚝희첩(뼈山 

활빼따))이 제본 된 1812년 이전에 이미 소요사는 예사되고 없는 것이다 이 그링에는 

방화팔 안에 비록 부처가 봉안되어 있기는 하나 꿀 안에서 사동 아이는 차를 달이고 있 

고 {]--을 찾은 유람객으로 보이는 3인이 폭포륜 완상하고 있을 뿐 절집도 승려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50) 봉선사본말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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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 윤제홍의 소요산 방화물 1812년 〈학산묵회첩〉 중 

껄이 예사되어 굴이 남아있을 뿐 절집은 모두 사라졌다 

그립 2 현재의 원효굳 (나한전) 
굴의 모양과 우측의 폭포가 윤제홍의 방회울에 나타난 모습과 통일하여 같은 

위치에서 그링을 그렸응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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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사의 예사 시기를 추적할 수 있는 또 다른 자료는 양주 지역 지리지의 검토이다 

소요사가 나타나는 최초의 지리지는 〈세종실록 지리지〉이다 

본 지러지 양주조에는 회암사‘ 진관사. 중흉사와 함께 소요시를 게재하고 

。 소요산 허리에 었다 태종 3년 임오에 태조가 이 절의 남쪽 행전에 여러 달 머 

물며 절을 새롭개 하였다 지금 임금 (세종) 6년 갑진에 태조의 원당으로 삼아 

교종에 속하게 하고 토지 150결을 주었다 51) 

라고 기록하였다 

이어 〈신중통국여지숭람(新增찌國텃!lt띠|썼앉))에는 

。 중대암(中용폰) ‘ 백운암(白쫓푼). 소요사(iîIi[;경놓) ‘ 소운암VJ、쩔한)이 모두 소요산 

에 았다 52) 

라고 하였고‘ 

1656년에 펀찬된 동국여지지(핑國與벼훈)에는 

。 소요사가 소요산에 있는데 절은 모두 충석(텀石)과 기이한 바위(따岩)로 둘러싸 

였고‘ 그 중에 폭포가 있다 절의 서쪽으로 수백보를 가연 다시 폭포가 있는데. 

경치가 수려하며 바위가 높고 길이 없어 사다리들 타고 오른다 53) 

라고하였다 

51) (세종실륙 지리지〉 양주 조 소요사 

52) (신중동국여지숭랑(新l암짜않IW뼈%앓)) 양주 초 월우(1셰수) 
53) (동국여지지(짜댐옛뼈솥〉 양주 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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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757-1764년애 발간된 여지도서(00地圖뺨) 에는 소요사가 나타나지 않다가 

1842년-1843년 발간 양주옥읍지(해州收용손)에 

。 충대앙(中짧훈)， 소요암(펴값환) 소운암(小쩔훤)이 모두 소요산에 있었으나 지 

금은 예사되었다54) 

라고 기록되어 1700년대 후반 소요사의 예시플 확인하고 있다 

(4) 소요사의 재건 

자재암사기에 따르면 

。 조선 고종 9년(1872년)잉신 원공대사와 제암화상이 전부 재창하고 영원사라 이 

름을 고쳤다 광무 11년(1907) 정미 병화로 전부 타버리고 오직 만월전만 화들 

연하였다 다음해인 1908년 기유 성파와 제암 두 스님이 다시 중창하고 자채압 

이라 했다 55) 

고 되어 있어 조선 말기에 일단 예사된 질이 복셜되었으나 이때는 이미 이름을 〈영원 

사〉라고 고쳤고 동두천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던 김연성 의병군과 일본군과의 전 

투과정에서 이 영원사가 소실險失)되자 1908년 영원사를 재건하연서 사영(좋名)을 〈자 

재암〉이라 제정하여 현재에 이른다 

즉 고려 이래의 유구한 사명 〈소요사〉는 결국 재건 과정에서 상실하고 만 것이다 

그러나 초선 세종 당시 소요사에 지급한 150결의 토지는 현재도 자재암의 사재(츄財) 

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54) <양주목융지 (1싸1얘x "，，;'ð)) 사창 

55) <용선사 온말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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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자료는 자재암 소유 임야의 벌채 (jJU짜와 관련한 자료이다 총독부 관보에는 

관련 자료가 여러 건 나오는 데 자채암에서 임야를 벌채하는 이유와 목적은 알 수 없 

다 사찰의 중수나 운영을 위한 자금 마련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동시에 우리는 이 자 

료를 흉하여 당시 자재암이 소유한 임야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자재암 소유 임야는 

모두 227정보(메步) 2단보(段步). 6무보(없步)로서 현재의 단위로 환산하면 약 210만rn' 

(70만 명(때))에 이른다 

이 임야는 현재도 자재암의 소유로 되어 있다 

허가일시 소화(ÐI1和) 6년(1933년) 10월 9일 

벌채구역 
경기도 양주군 이담면 상봉암리 산 l번지 자재암 소유 임야 227 

정(메) 2단(，5):) 6무보(없步) 중 105정(메) 8단(앉) 7무보(없步) 

벌채방법 택벌(擇얹) 

벌채수종및수량 7년 내지 20년 생 잡목 2만 그루 

벌채기간 허가일로부터 1년 반 

U출원원 경기도 양주군 이당연 자재암 주지 김덕조 

표 6 자재암 사유림(좋有林) 벌채(tIU찌 허가(許可)56) 

자재암에서는 이후 1940년과 1943년에도 각각 당시 주지 서상인과 하세가와의 이름 

으로 각각 2.000그루와 6.500 그루의 나무를 베어내도록 허가 받고 있다 이 시기는 

이미 일제의 대륙 침략이 본격화되고 전선이 태명양으로 확대되연서 민족 말살정책과 

함께 각종 전쟁 물자의 무조건적인 수탈이 본격화하던 시기하는 점을 감안하면 혹시 자 

재암 입야의 벌채도 이와 관련된 사항은 아닌가 추론하여 본다 

1H . 결론 

소요사는 고려시대에 초창되어 비록 사명(슐名)은 계숭되지 뭇하였으나 자재암이라는 

56) 조선총독부 판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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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으로 현재까지 전통을 계승하는 유구한 사찰이다 

고려시대 절의 모습을 알려주는 자료는 거의 없지만 나옹(뼈싫). 보우(양雨) 둥 선지 

식이 주석하였고. 조선시대에는 태조가 주멸하며 행궁을 경영하여 결국은 태조의 원찰 

로 지정되었을 뿐 아니라 혹심한 불교 탄압 과정에서도 살아냥았고 적어도 조선 후기 

1700년데 후반까지는 사력(휴歷)을 이었던 강기 북부의 중요시찰이기도 하다 

그러나 조선 시대 전기부터 이미 쇠락하기 시작하여 1970년대 후반에는 절 자체가 

예사되는 비운을 맞기도 하였다 

본고는 소요사의 쇠락과정을 검토하여 자료에 나타나는 소요사의 모습을 추적하고 

이로서 경기북부 역사의 한 단연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자료가 시문 동 간접자료에 국한되고 있어 전체적인 추적 의도가 완전히 충족되지 뭇 

한 아쉬움이 있으나 우선 시론으로 제시하고자 하며 이후 새로운 자료가 나타나는 대로 

내용올보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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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지난 걱윷(2010-2011) 사이에 구제역이라고 하는 기축 전염병 발생으로 막대한 경제 

적 손실을 입게 되었고‘ 더하여 축산농가에 큰 충격과 시름을 남겼다 2010년 11월 28 

일 안동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12월 2일까지 경북지역으로 번져갔고 12월에는 경기 

도 파주， 양주 일대로 전따되어 12월 15일에는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12월 22일 

에는 강원도 화천‘ 춘천으로 번지고 계속하여 원주 횡성 지역으로 퍼진 것으로 확인되 

었다 

지난 4월 20일 현재 205건의 구제역 신고 중 양성 152건‘ 음성 53건의 피해 사례가 

집계되었다 구제역이란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퉁 딸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 

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입술 혀 잇몸， 코 발굽 사이 등에 불집 

(수포)이 생기며 체옹이 급격히 상숭되고 식욕이 저하되어 심하게 앓거나 죽게 되는 질 

병으로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A급질병(진파력이 빠르고 국제교역상 경제띠해가 매 

우 큰 질병)으로 분류하며 우리나라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다 1) 

r조선왕조실록」 등의 기록에는 우역(牛쩔)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대체로 가축 질병에 

대하여 세부적인 병명을 묘사한 경우는 흔하지 않으며 특히 우역(牛흉)에 대한 기록을 

볼 때. 전염성이 강하고 특별한 치료 대책 없이 대규모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어서 구제 

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짐작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제역 가축질병 사건은 비단 최근에 와서 갑자기 발생한 것은 아니고. 이미 

오래전 역사 속에서도 유사한 사건을 여러 차혜 겪었다 

문헌기록정r으로 보면 고려 말 충렬왕 5년(1279년) 12월(응력)， ‘경상도에 소 전염병이 

돌았는데 죽은 소를 도살한 사람은 손이 문드러져 죽었다 2)고’ 한 것에서부터 근현대사 

에서는 순종황제 2년(1908)에 일본에서 크게 우역이 번진 것을 비롯해 순종황제 3년 

(1909)에는 함경북도에서， 디음해에는 다시 일본에서 우역이 발생하는 등 역사 속에서 

1) 구제 역 http://fmd .go.kr/ 
2) r고려샤」 얻갖'1王 五年 +二月 영~，힘ll'i~'f잊 쩌연뼈手而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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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혜의 가축 질병이 발생하였다 

순종 황제 2년(1908)에 일본 마관(.1.’ ~m지방에서 우역이 크게 발생하여 하루 만에 소 

54마리가 죽고 이블만에 234마리가 죽었다 3) 그리고 고종 임긍 재임 중에도 구제역으 

로 보이는 우역(牛빼이 발생하였다 

가장 최근의 구제역 피해 상황은 2000년 3월 24일-4월 15일 까지(22일) 3개도 6개 

시군에서 3006억원(2216마리). 2002년에는 5월 2일부터 6월 23일 까지(52일) 2개도 4 

개 시군에서 14 34억원(16만155마리) 그리고 2010년 4월 8일- 5월 6일 까지(29일) 4 

개도 4개 시군에서 1242억원(4만9874마리)‘ 2010년 1월 2일-29일(28일간) 288억원 

(5956마리)에 이어 2010년 11월 29일부터 2011년 3월 6일 현재까지 98일 동안 11개시 

도 75개 시군구에서 3조원으로 추산되는 피해를 입었고 살처분된 가축 수는 346만 

6173마리에 달한다 4) 

이처럼 구제역은 매우 전염성이 빠르고 일단 걸리연 대부분이 예사 하기 때문에 현대 

의학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가축 질병이다 

이러한 가축 질병에 대하여 우리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인식하였고. 어떻게 대응하였 

는지 찰펴보고자한다 

n. 구제역과 우역(牛授)의 비교 

1 연구의 범위와 용어의 문제 

본고에서는 옛날 가축 질병 가운데 조선시대의 우역(牛엇)에 대한 기록을 통해 당시 

의 가축 전염영 관리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조선 시대에는 어느 시기에 

구제역과 같은 가축 진염병이 유행하였는지 그러고 피해 상황은 어느 정도 규모인지 

또한 가축 전염병이 확산 될 때에 사람들의 반웅은 어떠했으며. 정부 당국자플은 어떻 

3) 황현‘ r애천야혹j 제6권 

4) 동아일보 2011년 3윈 7일‘ 역대구재역 피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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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대웅하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조사 연구를 통해 우역이라는 전염병이 현재 

의 구제역 질병과 관련이 있응을 밝혀 보고자 한다 

r조선왕조실록j 둥의 기록에 구제역(口않흉)이라고 질병이 표기된 사례는 없다 구제 

역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게 전염되는 병이다 

실록의 기록을 통해 볼 때， 우역(牛쩔)은 구제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말에 대해서 마역(띤흉)이라고 지칭한 경우조차 거의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이고 어떤 

경우는 말의 질명을 고치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마역(펀않)을 치료하는 방법은 우역(牛 

흉) 아래에 보인다 "5)고 한 것이나‘ 현종 9년(1668) 5월 8일. “함경도에 우역(牛홉)과 

마역(ι띤짧이 크게 퍼져 전후로 죽은 것이 1만 8천 1백여 마리였다 "6)고 한 것이 소와 

말의 질영을 따로 설명한 정도에 불과하다 

2. 전염경로에 대하여 

구제역의 감염 경로는 

(1) 감염동물의 수포(물집)액이나 침. 유즙， 정액‘ 호홉공기 및 분변 등과의 접촉이나 

감염 동물유래의 오염축{)-물 및 이를 함유한 식품 등에 의한 직접전따가 있고 

(2) 감염지역 내 사람(목부， 의사 인공수정사 등) 차량‘ 의복‘ 물‘ 사료 기구 및 통 

물 퉁에 의한 간접접촉전파‘ 

(3) 공기를 통한 전따(공기전따)이며 공기는 육지에서는 50km , 바다를 통해서는 

250km 이상까지 전따될 수 있다 7) 

조선 시대 기록에서 우역(牛옛의 전파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한 것은 없다 다만 여 

러 가지 정황 기록으로 볼때 어느 한 지역에서 발생하연 다른 지역으로 확산된 것으로 보 

이는 시차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역사기록을 검토하면서 확인해 볼 것이다 

한 가지 유의해 볼 수 있는 기록 하나들 본다연 

5) r산림경제」 제2권 「목양<txlf)J (말 기르기[홉까]) 
6) r현종실록」 및 r현종개수싣록J 9년 5원 8일 
7) 구재역 http://fm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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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에 적의 군사가 안주(安州)에 당도하여 수천의 병력을 나누어 보내서 양덕 

(陽德) 맹산(굶山)으로 들어가 두모곡산(효毛§山)을 거쳐 함경도(威짧1'í) 영흥 

(永興)으로 나가 고원(홉原) 문천(文川) 덕원(짧찌) 안연(安i횡을 칭략하여 

북영(北兵)의 지원을 단절시키고， 이어 철령(짧웹)옵 넘어서 강원도(江m:값) 회 

양(야때) 금성(金빼 원주(原州) 춘천(유川) 퉁지로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죽이고 약탈한 것이 이루 헤아힐 수 없으며‘ 지나간 한 도에서 사로잡힌 사람 

과 가축이 마치 양떼를 몰아가는 것같이 몰려가는데 5 . 60리듭 잇달았다 적영 

이 지나간 지대는 모두 지난해 우역('i~ol 돌았던 곳이었다 8) 

위 기록을 용해서 보연 청나라 군사가 영자호란을 일으켜 우리나라를 칭략해 오던 고 

올의 순서를 나열하면서. 그 지역 일대가 우역이 돌았던 지역이라고 영시적으로 언급하 

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본다연 〈구제역〉홍페이지에서 게시한 위 (2)항의 전따 요인 

에 의한 우역의 전따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연으로 (1)번과 (3)번 

항목에서와 같은 전염우려에 대하여 “혹 우역(牛않)이 유행할 때 흔히 훈김이 서로 전 

염되이서 그런 것이니 다른 소가 있는 곳에 가는 것윤 피하고 나쁜 기운을 제거하면서 

약을 쓰연 혹 살힐 수도 있다 ”고 하여 소를 격리하여 치료할 것을 주장한 글도 있다 9) 

3. 중상에 대하여 

구제역 바이러스는 잠복기간이 2일에서 14일 정도로 매우 짧다 소의 특정적 중정r을 

보면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된 소에서는 체온상숭 식욕부진 침올 우유생산량의 급 

격한 감소 둥이 나타나고， 발병 후 24시간 이내에 칩을 심하게 흉리고‘ 혀와 잇몽 둥에 

불집이 생긴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입맛 다시는 소리룹 내기도 한다 물집은 발굽의 

사이와 제관부. 짖콕지 동에서도 관찰된다 울집은 곧 터져서 띠부가 드러나고 짓무르고 

힐게 된다 구재역 바이러스에 감염된 6개월 미만의 송아지에서는 심근염에 의해 축는 

8) 조정 r속잡ξ， 4(빼짧짜四)J 정축년 인조 15년 (1637년) 1윈 17인 

9) 허균 r성소부부고(↑~lf>1T뺑뼈윷)J 한정록 제16권 〈소용 기릅[J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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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심근에 나타나는 특정적인 병연을 호반심(tiger heart)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이환율은 높고 예샤율은 낮은 면이나 어린 송아지의 경우 성우(成牛) 

에 비하여 예사율이 높으며 임신우에서는 유산을 초래하기도 한다 감염된 소들은 1주 

이상 거의 먹지 못하며 절묵거리며 유방영， 산유량 격감 퉁의 경제적 띠해가 발생한다 

돼지의 특정적 증상은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는 절뚝거림， 발굽의 심한 병변 

과 고통으로 인해 제대로 서거나 걷지 못하고 절뚝거리거나 무릎으로 기어 다니게 된 

다 발굽의 물집이 터져 피부가 벗겨진 자리에 세균에 의한 2차 감염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발톱이 탈락되기도 하며‘ 입주변의 울집 형성은 소의 경우처럼 전형적이지는 않으 

나， 콧조L등에는 큰 물집이 형성되며 쉽게 터지는 경우가 많다 10) 

현대 수의학에서의 구제역에 대한 증상 설명은 위와 같고. 옛 기록 속에서 보이는 

〈소의 질병 치료하는 데 있어 급히 쓰는 단방약[짧治急用많方l>을 보면 이 중에는 구제 

역에 대한 처방으로 보이는 것도 있는데 몇 가지를 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1) 우장(牛修) 안식향(安Q香)을 외양간에 태워준다 

(2) 개라(jjF柳 = 띠부명， 옴의 일종) - 교액(햄쫓) 짚[뼈을 태운 셋물로 씻어준다 

말[톡]도 이와 같이 한다 

(3) 난견뼈떠 어깨가 문드러짐) - 묵은 솜[행앓1 3냥(兩)을 적당히 태워서 거기에 참 

기릉을 타서 발라주연 3일 만에 곧 낫는다 

(4) 누제(뼈歸 쇠발굽 사이가 무는 것) 붉은 광석(~'fi) 가루를 돼지기름에 섞어서 

무른 발굽 사이에 메꾸고 따라서 쇠에 불을 달구어 지진다 

(5) 상열(f~혔) 참깨 잎을 쩡어서 즙(it)을 내어 먹이연 당장에 낫는다 

(6) 소가 갑자기 배[限]가 창만(뼈滿)하여 미친 듯이 날뛰연서 사람을 들이받을 때 -

대황(大끊) 황련(짧댈) 각 5전(월)을 계란 한 개의 흰자위와 술 한 주발에 골고루 타 

서 억인다 ll) 

10) 구제역 

11) 허균 r성소부부고(↑!i'ßJil'JlM훌) J ‘ 한정혹 제16권 〈소를 기름[흉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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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균의 기록을 볼 때 위 2항이나 3항 특히 3항의 경우는 구제역의 중상과 거의 블림 

이 없다고 판단된다 허균이 제시한 치료법이 실제로 어느 정도로 강력한 효험을 가진 

것인지는 수의학 전문가로부터 별도의 자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이 연구의 한계이다 

m. 조선시대 우역 발생 기록 

1. 조선시대 우역 발생사건 

조선시대의 역사서 중에서 정부 측에서 기록한 이른바 정사CiE史) 기록으로 으톰가는 

것이 r조선왕조실록」을 꼽을 수 있다 물론 시대에 따라서 혹은 연창자의 시각에 따라 

서 문제를 제기할 만한 소지는 있으나. 다른 역사책들과 달리 시대별로 폼꼼하게 기록 

해온 일관성은 어느 사서도 따라올 수 없는 특정이라 할 수 있다 

실록의 기록에서 우역(牛흉)을 처음 언급한 것은 중종 36년(1541) 2월 l일의 기록이 

다 물론 고려말 충렬왕 때의 발생 기록이 r고려사j 기록에 있는 것처럼 중종 이전에도 

발생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중종 때의 우역은 이전보다 자못 띠해가 컸던 것으로 보인 

다 또한 가축 전염병은 시대별로 크게 유행하는 시기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 충총 영종 때의 우역발생 

상공이 아뢰기를 “명안도 소들이 거의 대부분 병으로 죽었고 황해도 역시 마찬가지 

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호조로 하여금 공사(公젠)를 만들어 소를 사들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들으니 명안도의 농사일은 다른 도와 탈라서 이콧의 소들 보내 주너라도 2-3년 

안에 그곳의 밭갈이에 익숙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또 본도의 사람에게 들으니 ‘소의 병 

은 집집이 다 그러한 것이 아니고， 열 마리의 소를 키웠는데 모두 병들어 죽은 집도 있 

고 또는 한 마리도 병으로 죽지 않은 집도 있다 ’고 합니다 그 도의 감사로 하여금 소 

를 서로 변통하여 농사를 짓게 하여 생업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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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하였다 

“아흰 뭇이 지당하다 속이 이러한 뭇을 써서 내려 보내라 단‘ 우역(牛훌)이 엄추지 

않고 있으나 비록 소가 죽지 않은 집이 있다고 해도 전염될 염려가 없지 않을 것이다 

호조로 하여금 미리 조치하게 하랴 "12) 하였다 

곧 이어 같은 해인 중종 36년(154 1) 11월 2일에는 제물로 쓸 돼지들이 무더기로 죽으 

니 관료들이 “중대한 제물(혔物)로 쓸 희생이 이처럼 많이 죽으니， 이는 막대한 재앙이 

라 매우 경악스럽습니다 소의 전염병[牛홈]은 치료할 방법이라도 있지만 돼지는 치료 

할 방법이 없으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고 할 정도였다 13) 

이처럼 소의 전염병과 돼지의 전염병이 통시에 전따되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계속해서 다음해인 중종 37년(1542)에는 함경도 회령부와 덕원 합홍 흥원 퉁의 사 

람과 소가 죽었는데‘ 죽은 남녀 노소가 2백여 영이고， 덕원(德띤) 합홍(댔옛) 흥원(현 

펴) 퉁의 고을에는 우역(牛훨)이 크게 번져 소가 매우 많이 죽었다 14) 

16년만에 우역은 또 발생하였다 영종 12년(1557) 3월에 항경도 경흥(짧興) 경원0월 

짜) 온성(햄城) 종성(웰뼈에 우역(牛흉)이 치성하여 수개월 사이에 많이 폐사(짧死)하 

였다 15) 

2) 영자호란 전후의 우역발생 

정묘 병자호란은 우리 나라에 전쟁으로서만 피해를 끼친 게 아니었다 전쟁은 인명 

피해와 더불어 다00'한 경제적 피해를 수반하는 것이다 임진왜란 때 최대의 경제적 문 

화적 피해는 도자공들의 납치였을 것이다 호란 때에는 축산에 대한 띠해를 남기게 되 

12) 중총실록 36년(1541) 2원 1일 

13) 충종실록 36년 (1541) 11월 2일 

14) 중총실록 37년(1542) 2월 19일 
15) 영종 12년(1557)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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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호란 이후로 우리 나라에는 천연두의 창궐과 우역의 창뭘로 인하여 사람과 소와 

돼지 등의 대규모 며해가 발생하였다 

병자호란이 터지기 직전， 인조 14년 병자(1636) 8월에는 명안도에 우역(牛짧)이 크게 

번져 살아남은 소가 한 마리도 없었고 16) 이것이 점차 치성하여 서쪽에서 남쪽으로 번 

지고 경성에도 죽는 소가 줄을 이으니 소 값이 갑자기 떨어지고 살아 있는 것은 도살하 

였다 17) 같은 해 10월에는 이미 서로(西路)의 열 고을에 한 마리의 소도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18) 

인조 15년(1637 년) 6월에는 비가 연이어 내리고‘ 삼남 지방에는 우역 ("1'훌)이 크게 퍼 

져서 거의 씨도 냥지 않을 정도로 소들이 죽었다 영남 지방에서는 말이 절로 축는 것 

이 많았다 이 명이 61년 만에 다시 일어났으니‘ 괴상한 일이다 19) 

3) 현총 때의 우역 발생 

조선 제18대 현종 입금과 제19대 숙종 임금 시절은 사회적으로 최악의 시대였다 

현종 임금은 즉위하던 해인 1660년 7월 28일 함경북도 경흉부에 우역이 크게 번졌 

고‘ 그 이후로 엄청난 띠해 규모의 우역이 발생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연두가 창궐하여 

인영 피해 또한 크게 발생되었다 우역에 대해서 표로 정리해 보연 다음과 같다 

발생시기 발생지역 피해규모 조치사항 비고 

현총 1년 
함경도경흥 크게 번짐 

(1660. 7 . 28) 

현종 4년 밀도살자 지명 윤우정의 

(1663. 9. 15) 살인죄 적용 주ι상으로 

현총 4년 
강원도 충청도 매우많음 

(1663 . 9 . 20) 

16) 인조 14년 영자(1636) 8월 15일 

17) 인조 14 년 영자(1636) 9월 21일 

18) 인조 14년 병자(1636) 10월 12일 

19) 조정， 속잡록 4(빠짧앙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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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시기 발생지역 피해규모 조치사항 비고 

현종 4년 황해도해주 소l천두 

(1663, 10. 12) 곡산 돼지도 많이 축음 

1663 12 10 윤우정 인피 

1663 12 13 강원도 1770 여 두 

현종6년 
충청도 -s-Aj 

(1665‘ 8 . 28) 

1665 9 23 전라도 매우많음 

1665 11 5 
경상도 선산 영 

6 . 400여두 
천 동 30여고을 

1665. 11 21 전라도 1. 300여마리 

전생서 소 14두 
제사용 희생을 

1665 12. 25 전국 8도 
충청도에서 기르딘 소 

제공할 수 없을 
2두‘ 피해 극심 륙히 

정도 
제주도 피해 큼 

현종8년 
함경도 

수없이 많은소가 

(1667. 2. 6) 축음 

우역， 마역 창궐 

현종 9년 
항정도 18 ， 1000f리 

명안도에 거위알 

(1668. 5. 8) 만한 우박 강 

풍 인명피해 

1668. 8 . 3 경기도 100여마리 

현총 10년 황해도 신계 명 7월 21 일 강풍 

(1669. 8 . 2) 산 금천 토산 익사자4명 

현종11년 
도살장혁파 

(1670. 10. 19) 

(1670. 10 . 24) 
처벌강화 

현종12년 
황해도 

여역과 우역(牛 

(1671. 1. 2) 않)이 함께 발생 

1671. 3 . 24 함경도 10여마리 

1671. 7. 5 화도각고을 치열 

염병사망자 

1671. 7 25 전라도 합병 동 147마리 3 ， 534영 

굶어죽은자 725명 

각도우역극성 서울 염영 사망 

1671. 10 29 특히 양남과 강 10여인 각지방 

원도 54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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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숙종 때의 우역 발생 

현종 임금 때의 기근과 천재지변과 전염병의 유행은 그 다음 임금인 숙종 때에도 크 

게 달라지지 않았다 숙종 2년 (1676) 8월에 항경 강원 명안 충청도에 비 서리 우 

박 둥의 재해가 있었고 전라도는 우역이 극성을 부렀고 2이 숙종 6년(1680) 전라도에서 

우역으로 소 435마리가 죽었으며‘ 21) 충청도에서는 소 220여 마리가 죽는가 하연22) 여 

러 도에서 우역이 극성하여 죽은 소가 매우 많았다고 각도의 감사들이 서로 잇달아 장 

계하였다 23) 

。 숙종 6년(1680) 전라도에서 우역으로 4천 l백여 마리의 소가 죽었다 24) 

。 경기(京짧)의 광주(않州) 등 13고을에서 전염병['1'-짧으로 죽은 소가 2백여 두 

(파U나 되었다 25) 

。 숙종 7년(1681) 9월 14일， 전염병으로 경기도에서 소 2천 3백 78두(띠)가 축었 

는데. 다른 도(道〕에서도 대략 그와 같았다 

。 숙종 9년(1683) 윤 6월10일， 함경북도에서 역질로 백성들이 많이 죽고， 제주에 

서 우역으로 소가 수만 두가 죽다 

。 숙종 10년 (1684) , 4월 10일 명안도 박천(t페) 1 1) 둥의 고을에서 3월 19일에 우 

박이 내렸는데 크기가 비둘기 알만하였고 태천(쌓川) 동 24고읍에서 우역('1'­

흉)이 크게 성하여 전후에 죽은 것이 l천 9백 50여 마리이었고‘ 강서(江西) 둥 

여닮 고을에서 돌림병이 걸려 바야흐로 앓는 자가 l백 69인이었다 

。 숙종 10년(1684) 5월 11일‘ 명안도에 우역이 크게 성하여 l천 6백여 마리가 축다 

。 숙종 10년(1684) 6월 29일， 충청도 흥주(얹州) 퉁 14융(한)에 벌례가 화곡(天 

w을 손상<ln1ßl시켰고 합경도 흥원(아찌) 동의 고을은 충재(빠JJD가 남관(南 

2이 숙총 2년(1676) 8월 22일 

21) 숙종 6년(1680) 8앤 2일 
22) 속종 6년(1680) 8원 4일 
23) 속종 6년 경신(1680) 윤 8윈 J일 
24) 숙종 6년(1680) 10원 6인 

25) 숫총 7년 (1681) 8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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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경남도)과 마찬가지이고 우역(牛훨)으로 죽은 소가 또한 4백여 마리에 이 

르렀으며. 전라도(全짧펴)는 총재가 매우 치성(짧않)하고， 염병(않病)에 걸린 자 

가 또한 6백여 명의 많은 숫자에 이르렀다 

。 숙종 10년(1684) 7월 25일 함경도에 염병이 돌아서 1백 40명이 앓고 우역으 

로 4백여 마리가축다 

。 숙종 10년(1684) 8월 25일， 경기 장단(長샘) 동 일곱 고을에 우역(힘흥)으로 7 

백여 마리가 죽었다 

。 숙종 11년(1685) 1월 17일 황해도 문화(文化)와 안악(安폼) 퉁의 읍(울)에 염병 

과 우역(牛횡이 치성(짧盛)하여 번지는 일로 계문(썽!헤)하였다 

。 숙종 12년(1686) 11월 29일， 우의정 이단하가 흉작으로 백성의 기근 각종 제 

향의 절감을 상소하기를， “지방 향교에 쓰는 우포(牛ßi1î)를 무인년에는 장포(쨌 

n펴)로 대신 썼습니다 예문(행文)에는 본래 우포(牛llim가 없었고 녹포를 갖추기 

가 어렵기 때문에 우포로 대신했었는데， 무인년에는 우역(牛없으로 인하여 우 

포를 갖출 수 없었으므로 장포로 대신했던 것입니다 장(짧)과 녹(健)은 같은 

품종이므로 대신 쓰기에 아주 알맞습니다 또 지방 향교에도 본래 우생(牛함)올 

쓰라는 조문은 없었으나， 다만 포(뼈)를 보F들기 위하여 반드시 소를 잡게 되므 

로‘ 선혜청(코딴훌)에서 춘추로 그 대가(代iJ'l)를 지급하는데， 소읍(小한)에는 8 

석(石)이고 대읍(大동)에는 20석에 이르렀으니， 그것플 적절하게 변통하면 저 

치미 지급을 크게 감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하였다 26) 

。 숙종 27년 (1701) 12월 25일. 명안도에 염병과 우역이 치성(熾盛)하여. 죽는 자 

가서로뒤를 이었다 

。 숙종 43년 (1717) 2월 25일 경상 - 충청도 경상도 각 고을의 백성으로 염병(쌓 

病)을 앓고 있는 자가 9백 30여 영이고 죽은 자가 l백 50여 명이고. 우역(午훨) 

으로 죽은 것이 3천 7백여 두(!Hù이며 충청도에서 염병을 앓고 있는 자가 3백 

60명이고 축은 자가 l백여 영이다 

26) 숙종 12년(1686)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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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숙종 때에 크게 번진 우역으로 인한 피해는 정확한 숫자가 영시된 경우만 

하더라도 3만 1 ， 700마리에 이른다 제주도에서 수만 마리가 죽었다고 한 것을 빼고도 

그렇다 숙종 12년 11월 29일에는 향교의 제사에 우포틀 씀 수 없융 지경이 되어 장포 

로 대시한 정도였다 

5) 영조 때의 우역발생 

각종 진염병과 자연재해는 끊이지 아니하고 영조 임금 때에도 기숭옵 부혔다 하멸 

이 때는 청나라의 길목에서 발생하여 외교적인 고민까지 하게 되었다 영조14년(1738) 

2월 북관(北뼈)에 우역(牛않)이 크게 번져서 청나라 차원(꽃.ru과 교시(갖市)하는데 쓸 

소 6백 마리 중에 죽은 것이 5백 50여 마러나 되었다 송인명(宋피마J}이 납관(며뼈)의 

소를 옮겨 보내기를 청하니 임금이 이르기플 “다른 소를 들여보내도 반드시 병들어 

죽게 될 것이니‘ 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우역이 없어지기를 기다려서 무역하도록 하 

라” 하였다 27) 

영조23년(1747)에는 서해안 일대에 해일이 크게 일어 여산(웹山)에서부터 순천UQfi天) 

둥에 이르기까지 25읍(동)이 일시에 씻겨져 거의 6, 7백 리가 피해를 입었는데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우역이 크게 극성하여 놓우(해'p) 십중팔구가 다 죽어서 사람들이 룹에 

장차 경작할 희망조차 없는 상황이 되었다 28) 

영조 25년에는 강화에서 소 1천여두가 축으므로 유수 원경하가 제사뜰 지낼 것올 건 

의했으나 전혜가 없다하여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29) 하지만 9원에는 재앙을 물리치 

기 위한 제사를 허락하였다 30) 

영조 39년 (1763) 5월에는 여름인데 항경도에 우박이 내려서 보리와 조를 손상시켰고 

우역(牛흉)이 크게 번졌으며 ， 그해 12월에는 호남(빼南)에 우역(牛없이 발생하여 축은 

소가 1만 마리냐 되므로 모든 도(i:1'î)에 영하여 소 잡는 것올 긍하게 하였다 31) 

27) 영조 14년 ( 1738) 2월 7일 

28) 영초 23년(1747) 10월 18일 및 12월 22일 

29) 영조 25년 (1749) 8원 23일 

30) 영조 25년(1749) 9윈 12인 

31) 영조 39년(1763) 1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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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역에 대한 백성들과 조정의 대웅 

1) 밀도상 하거나 죽은 고기를 먹는 사랍들 

우역이 번져나가자 사람들은 소가 축기 전에 잡아먹거나， 죽은 소를 먹었다가 영이 

나기도 하였다 심지어는 왕실의 측근들까지도 밀도살을 저질러 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 

도 발생하였다 

인명대군과 농원대군의 가노(家100 김철(金짧) 동 7인을 전가 사연(全家徒邊)시키라 

영하였다 병자년에 우역(午흉)이 전국에 널리 퍼져 소가 거의 멸종되기에 이르렀을 때 

조정에서 도살을 엄금하여 살인한 것과 같은 죄를 적용하도록 하니 축산이 차차 번성하 

게 되었는데， 소를 도살하여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 궁가(홉家)에 투속하여 제멋대로들 

도살하였다 형조 한성부 사헌부의 금리(禁핏)들이 체포하여 고발하연 궁가에서는 그 

때마다 그 금리의 처자들을 구타하므로 금리들은 금패(禁牌)를 수령하지 않고 서로 띠 

하기에만 급급했다 민성휘(댐뿔쨌가 형조 판서가 되어 그 폐단을 바로잡고자 하여 소 

도살자의 숫자를 한성부에 물으나 인명 대군댔핸大君)32) 집 소속이 42인， 능원 대군 

(俊Jj;~大君)33) 집 소속이 38인이었다 성휘가 이에 두 궁의 18인섹을 뽑아서 아뢰고 한 

성부로 하여금 조사해서 전가 사연시키도록 청하니， 임금이 할 수 없이 따랐다 34) 

전가사변의 처벌은 공 가족 모두를 국경선 부근으로 강제 이주시켜서 살게 하는 처 

벌이었다 

현종 임금 때가 되면 극심한 가뭄과 천재지변이 해마다 발생하였고‘ 천연두가 크게 

32) 인명대군 뼈때大낌 1622-1658] 조선 제16대 왕 인조의 셋째 이들 1650년 이후 4차혜에 걸쳐 

사은사로 갱냐랴에 다녀왔다 제자액가애 갱용했으며‘ 영자호란의 국치플 용은 시가 전해진다 또 
서예와 그링에도 뛰어났다 저서에 〈송계정> . <산행혹〉 퉁이 있다 1636년의 영자호란 때에는 
부왕(X王)옹 냥한산성(펴야山빼에 호종했다 1640년 팝모로 선양[홈얘]에 갔다가 이듬해 용혀 
귀국하였다 

[충처] 인명대군 뼈i후大캄 ] 1 네이버 백과사전 
33) 농원대군 [*었낀大캄 1598- 1656] 조선시대 선초Cùtru의 지15남인 정원군(定앓홉)의 아들 인조 

(l=M의 동생 의안군에게 입양되어 능원군에 용해졌으며 후에 대군으로 진호되었다 인조의 요 
정에 애향되었다 

l한처] 능원대군 [I!}t，\大앙 ] 1 네이어 액과사진 
34) 인조 25년 갱해(1647) 2원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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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져 심지어는 현종14년(1673)에는 임금의 작은 맏 영혜공주(1665- 1673)와 큰 딸 영선 

공주(1660- 1673)가 불과 3개월 사이에 각각 9살과 13살의 나이로 요절하는 비운올 겪 

기도 하였다 현종 시절， 백성들이 겪는 고초를 낱낱이 보여주는 보고서가 있다 

경상 감사 민시중(뻐짱필)이 치계하기를‘ 

“우도(右펴)의 각 고을은 기근이 더욱 심하여 닭 개블 죄다 잡아먹고 나자 또 마소 

까지 잡아먹고 있는데 사람마다 도살장이 필요 없이 직접 도살하고 있습니다 형세의 

급함이 서로 잡아먹기 직전이고 심지어는 굶주린 창자에 고기를 먹자 설사병이 갑자기 

일어나 죽는 자가 잇따르고 있으며 애초에 마소가 없는 자는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가격은 곁보러 한 말로 거친 무명 너 뱃 단(端)과 바꾸기까지 

합니다만 보리를 가진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좌도(左펴)의 각 고올은 우역(牛행이 크 

게 치열한데 저절로 죽은 것의 고기는 혹 사람에게 해로올까 염려하여 따묻게 하고 있 

습니다 그러연 굶주린 백성들이 밤을 틈타 따내어 억고는 죽은 자가 배우 많습니다 

또 각 고을의 굶주린 백성이 날마다 구름처럼 모이고 있으나 진흉할 밑거리가 이미 떨 

어져서 보리축을 벅이고 있으므로 구제되기를 바라기 어려운데 여역 이질이 전염되면 

즉시 축습니다 게다가 한재와 황재(양찌)가 매우 참혹하니， 앞날의 농사에는 다시 바랄 

만한 것이 없습니다 "35) 하였다 

사랍들이 밀도살을 하는 것을 넘어 축은 고기플 땅속에 묻은 것을 다시 몰래 따내어 

억고는 설사영에 걸려 죽는 상황도 벌어졌던 것이다 

2) 밀도살올 강력히 금지하다 

당시 우리 나라에 우역이 번져 나갈 때. 사람들은 소가 죽기 전에 잡아먹는 경향이 

있었다 영든 소틀 잡아벅는 것이 위험 한데도 불구하고 위험성에 대한 사전 인식을 뭇 

한 질과로 보여 지는데 소 값이 급격히 하락하고 죽어가므로 소가 죽기 전에 잡아먹거 

35) 현종 12년 신해(1 671) 7웬 5일 
현종개수싣록 12년 신해(1671) 7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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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축은 소를 도굴해서 먹으므로 한성부에서는 소의 도살을 금지하는 법을 거듭 요구하 

였다는 것이다 36) 

그리하여 우역이 극성을 부리게 되는 현종 4년(1663) 9월 15일에는 마침내 밀도살을 

한 자에게 사람을 죽인 죄와 통일한 죄를 적용해야할 지정에 이르혔다 지명 윤우정(尹 

파T)이 아뢰기를‘ “올해 우역(牛授)이 매우 창혹하게 번져 앞으로 종자가 끊길 염려마 

저 있습니다 일찍이 정축년에 우역이 있었을 때 소를 죽인 자는 사람을 죽인 것과 똑 

같은 죄를 적용하기로 영갑(令甲)에 기재하였으니‘ 지금도 이 법에 의거하여 통렬히 금 

하도록 하소서 ”하니 ， 임금이 따랐다 이 일을 두고 실록을 기룩한 사신은 논하기를 

“윤우정은 사람은 귀하고 가축은 천한 의리를 모르는 자라고 할 수 있겠다 ”라고 명가 

할 정도였다 37) 

한연‘ 우역이 기승을 부리던 현종 임금 때에는 사람들이 도살장을 차려놓고 소를 잡 

는 지경이 되었다 이에 조정에서는 논의를 거쳐 도살장을 없애고， 소를 잡아먹는 자들 

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멀리 전 가족을 변방으로 보내는 ‘전가사변(全家徒찮)’의 벌칙 

을 엄격히 시행하기로 하였다 38) 

숙종 7년 (1681)에도 임금이 대신들과 정사를 논히는 자리에서 이상진이 팔도[八路]에 

소 전염병[牛훨이 날로 심해지고 있으니 경외(京外)의 도사(맹당)에 〈도살을〉 금단 

(禁斷)하도록 청하자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39) 2년 후(1683) 우암 송시 열이 12조목의 

건의를 올렀는데 그 가운데 소를 잡는 예단에 대해 건의하기를 

우역(牛훨)이 있은 뒤로 남아 있는 것이 많지 않은데도 소 잡기를 그치지 아니합니다 

우리나라의 풍속이 쇠고기를 가장 좋은 맛으로 여겨서 이를 먹지 못하면 살 수 없는 것 

같이 여겁니다 비록 금지히는 명령이 있어도 오히려 이를 돌아보지도 않으나 만약 금 

지하는 조목({I짧)을 따로 오L들어서 중외(中싸)에 반포하지 않으연 백성들이 실농(失않) 

이 한채(몽찌보다 더 심할 것입니다 (중략) 문성공(文成公) 이이(李뼈는 명생 쇠고기를 

36) 인조 14년 병자(1636) 9월 21일 

37) 현종 4년 (1663) 9윈 15일 

38) 현총 11년 정솔(1670) 10월 19일 
현종개수실록 11년 10월 24일 

39) 숙종 7년 (1681) 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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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집에는 지금도 쇠고기를 가지고 이이(李쩍)에게 제 

사지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l 오늘날 어떻게 이와 같은 사랍을 볼 수 있겠습니까? 삼 

가 원하건대 정;<1{챔주)와 이이(李理의 말로써 여러 신하들을 책려(월聊)하게 하소서 ’ 

하니， 임금이 요당뻐i호)으로 하여금 풍처(및앓)하게 하였다 40) 

3) 농사용 소를 매매하지 못하게 하다. 

영의정 이천보가 또 말하기를. “전 함경 감사 윤득채(尹싸웠)가 말하기를， ‘본도에 우 

역(牛찌이 크게 치성한 까닭에 회령(에$) 경원(쩔源)에서 청나라 차원(졸m이 개시 

(1쩌市)할 때에 농우(젤牛)를 매매하던 것올 금단하도록 장청(;{k돼)하였으나. 띠인(彼Al 

들은 개시 때 오로지 소를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므로 한결 같이 엄히 막으면 혹 말 

썽읍 일으킬까 염려되며‘ 근일에 우역도 자뭇 그쳤다 ’고 하니 도신으로 하여금 조금 

팔도록 허락하소서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4 1) 

청나라와의 거래에서 농사용 소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연서 한연으로 우역이 덜한 

경우에 거래를 부분적으로 허용해 주었던 것이다 

4) 송아지로 보상올 하다 

우역에 대한 정부 측의 대웅은 도살을 금지하는 것 외에 죽은 소나 말에 대하여 송아 

지로 보상해 주기도 했다 워낙 많은 말이 축게 되자 목자(쨌子)들이 살아갈 방도가 없 

으므로 제조<IIilfJl.j) 이서(주때)가 송아지로 대신 보상하는 것을 허락하여 마침내 크게 번 

식하였고. 이에 대한 공로를 치하하여 임금이 이서에게 표피(했反)로 만든 요를 하사하 

였다 42) 

40) 숙종 9년 (1683) 1원 28일 

41) 영조 30년(1754) 11월 4일 

42) 인조 14년 영자(1636) 10웹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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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에서 수임을 해서 보급하다 

병자호란의 창혹한 겨울을 지내는 동안 우역은 더욱 창궐하여 백성들을 고풍으로 몰 

아넣었다 호란이 끝나고， 청나라에 블려갔던 사람들 780인이 되돌아오게 되었는데 이 

때 챙나라 황제의 칙서에 ‘우역(혐핑이 나라 안에 일어났다 ’고 언급되었다 이것은 곧 

청나라의 군대징발 요구와 각종 공물 요구에 대해 국내 사정이 어려운 점을 들어 인조 

가 청나라 측에 제시한 국내 정황이었다 한연으로， 조선 갱부는 우역으로 거의 멸종 

단계에 이른 촉쇼냉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몽골에서 소플 수입 해다가 공급하였다 

인조 임금이 호조 판서 심열(t\:Ilt) , 공조 판서 이시백(후時Ël)‘ 부제학 이경석(李앙 

햇)‘ 형조 장판 임광(任統)을 불러서 냥한산성과 강화도의 수비 대책을 논의 하는 자리 

에서 이경석에게 이르기를， 

“경이 소를 무역해 오는 일을 전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 가지고 올 작정인가?" 

하나 경석이 아뢰기를， “지금 몽고 지방에서 무역해 오려고 합니다 신이 소 값이 

가장 혈한 곳에 가서 사오라는 뭇으로 차인(差A)에게 말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이가 거듭 나타나고 민력이 탕갈되었으니. 종묘의 제향에 쓰는 물건 또한 면의에 따 

라 재량해 줄여야 합니다 그 중에 중포(中”끼)는 우역(午홈)이 돈 뒤로 더욱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심열이 여기 있으니‘ 아뢰어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하였다 상이 심열 

에게 이르기를‘ “경의 뭇은 어떠한가?" 하니 심열이 아뢰기플 “경석의 말이 옳습니 

다 변통하는 것이 온당합니다 ”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노루나 사슴을 사냥해다가 

대신 쓰는 것이 어떻겠는가?"하니 심열이 아뢰기를 “좋을 듯합니다 ” 하였다 43) 

6) 외교적 노력 

한연. 청나라 측에서 때로는 국경지대의 조선 농민들로부터 농업용 소를 사가는 경우 

가 있었는데 요구하는 게 지나진 경우가 많았다 조선 정부는 농사에 필요한 소을 일 

정한 마리 수를 유지 관리 하고자 노력하여 청나라 측에서 요구하는 수매량을 다 들어 

43) 인조 16년 우인(1638) 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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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청나라 측에서 불만을 가지고 조선 국왕에게 은 l만냥의 벌 

금을 내라고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화의정 남구만이 스스로 죄틀 청하나 

임금이 오히 려 위로를 해 주었다 44) 

7) 제사를 지내다. 

영조 25년(1749) 8월에 강화에서 소 l천여마리가 죽었으므로 유수 원경하가 제사 지 

내기를 요청했다 그러자 임금은 문헌에 제같 지낸 기록이 있는가를 물었고‘ 약방 제조 

(해때) 김상로(金폐젠)가 말하기를. “소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을 위하는 것입니 

다 ”하니 ， 임금이 문헌을 상고하라고 명하였는데 사혜('IH쩨가 없어 충지하였다 45) 하 

지만 놓사용 소가 없어 사람이 밭을 갈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자 채앙윤 툴리치기 위해 

제사들 허락하게 되었다 

원경하가 옛날 마조(馬뼈)에게 기도한 사혜에 의거하여 제사릎 마련하여 재앙블 물리 

칠 것을 청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이에 예조에서 건의하기륜， ‘각 고블에서는 중앙에 

단(뼈을 만들게 하고 서울에서는 마단(馬혐) 가운데에 함께 목신(쨌ψ11)을 설치하게 하 

자’고 하여‘ 드디어 제도(챔때에 신척하여 도재(명훨)플 금하게 하고 서울의 현방(뺑'!il) 

은 한 달을 한정하여 파하게 하였다 46) 

영조 25년 (1749) 9월 18일， 말을 처음 기른 선목에게 제사지내는 선목단(先.t!(I.fI)에 

지l사하는 의식을 수거(修왈)하도록 명하였다 〈오례의(표함f&)) 어1. ‘중하(fψ!l)의 두 

번 째 절후 다음 강일(剛日)에 선목에게 제사하되 마사u댐벼와 마보(，IJ~J갯)로써 배향하 

며‘ 단은 통교(짜였)에 있다 축판(祝版)에는 조선왕(뼈향王)이라 일컬으며 생뢰(性후) 

는 돼지 한 마리로 하고 사관(~E홉)은 3품으로 하며 4배(四야)에 3헌(三w으로 한다 

음복(야해)하고 수조(풋昨)하며 축문과 폐백융 묻는다 그 나머지는 영성(짧ND에 재사 

하는 의절과 같다 ’ 하였다 

임금이 원경하(元광夏)의 말을 받아들여 장차 우역(牛빼을 빌려고 이 제도플 다듬고 

44) 숙종 11년(1685년) 8월 15일 
45) 영조 25년(1749) 8원 23일 
46) 영조 25년 (1749) 9원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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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에게 물으니， 다른 말이 없었다 예조에서 길한 날을 가리어 단을 살꽂이[倚I'Ill 마 

장(띄쩌) 안에 쌓고 용상시(경옵션j츄)에서는 위딴(f피없)을 만들었는데‘ 오방(五方)의 신위 

(때이立)는 통방(짜方)에 6위(六位)와 서쪽 남쪽 북쪽 중앙에 모두 7위(t位)로 선목위 

(先썼位)는 동방에 있고 천사위(天맹位)는 아래이다. 

마사 선목 마보 동의 단은 고려조의 의종(했宗) 때에 시작되었는데， 단의 너비는 9 

보(步)요 높이는 3척이며， 사방(四方) 섭올[많]이 나오게 하고 제단의 토당[째]은 아울러 

15보이다 축문과 폐백을 묻는 구덩이는 모두 신단(떼liID의 입방(王方) 남쪽에 있으며 

나온 성롤은 모가 나고 갚어서 물건을 용냥하기에 족하도록 하였으니‘ 이것이 그 대략 

이다 47) 

3. 우역이 끼친 다른 피해틀와 우역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우역이 발생하면서 소가 죽어 나가는 경제적 손실 외에 소값의 폭락이 이어졌고‘ 또 

한 우역의 창궐로 인해 다른 부수적인 사업들이 중단 되기도 하였다 마치 현대 사회에 

서 구제역 때문에 체육대회나 문화행사퉁 다중이 모이는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기도 했다 

임금을 호위한 금군(f，tW)이 환쏘기와 포쏘기는 해마다 연습하였으나， 호란 뒤에는 

말이 없어 기사(휩M=말타기)는 연습하지 못하였다 무명 l백여 동을 제주에 들여보내 

어 소를 사들이려 하였으나 우역(牛훨)을 만나 시행하지 못하고 모두 제주에 유치해 

두었다가 이제(1639) 목사로 하여금 이 무영으로 말을 많이 사들여 무사에게 나누어 주 

어 기사(휩따)뜰 연습하게 하였다 48) 

우역에 대한 옛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했는지를 보면‘ 옛날의 위정자들 특히 임금은 

자연재해에 대하여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였다‘ 태풍이나 해일. 번개， 일식과 월식， 자연 

의 돌연변이적 현상 등 모든 자연현상에 대하여 하늘이 경고률 하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47) 영초 25년 (1749) 9월 18일 
48) 인조 17년 (1639)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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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임금은 “여역(뼈%이 있으연 의국(밟써)윤 시켜 약을 지어 구완하게 하고 또 유사 

플 시켜 여사(흩용)를 지어 거처하게 하고 관가에서 그 죽반(;;j\γlbû 거리를 주게 하셨다 

난러플 겪은 뒤에 우역(牛흉)이 매우 치성하여 거의 다 축었는데 여러 목장에서 기르 

던 것올 몰아서 여러 고을로 흩어 보냈으므로 소가 크게 번식하여 백성이 밭갈이에 괴 

롭지 않았다 혹 대신과 비국의 신하를 부르거나 근신(近폼)올 불러 과실을 듣기를 바 

라셨다 일찍이 김류에게 이르기를 ‘원혼(元삐1))은 국가와 고락올 같이하는 사람인데 입 

시(入{풍)한 때에도 내 잘옷을 말하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인가 ’ 하고 그 뒤에 또 대신에 

게 이르기를 ‘재앙을 그치게 히는 방법은 임금이 잘못을 고치는 것밖에 없고 또 인재원 

얻기에 달려 있다 이 두 가지에 지나지 않읍 뿐인데 잘못이 있으연 대관(훌흠)이 말해 

야 한 것이고 어진 사람을 천거하는 책임은 대신이 담당해야 할 것이다 끼9)하였다 

영조 26년(1750) 11월 30일에는 왕세자가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정하였다 부교리 김 

치인(쇼致仁)이 말하기틀 “금년의 여역(뼈않) 에 축은 자가 무수히 많아 추똥(秋~) 이 

러|로 날마다 매장 하기를 일삼아 이 때문에 추수(秋收) 역시 때에 미치지 옷하고 있습 

니다 또 우역(牛%이 연달아 3년 동안 치성(熾盛)해서 가을갈이를 하연서 소 대신 사 

람이 갈고 있다 하나， 참으로 불쌍합니다 지금의 제일 급선무는 바로 백성을 돌보는 

정사입니다 ”하나 왕세자가옳게 여겼다 

우역은 조선 말기에도 기숭을 부렸는데， 고총 임금은 향축을 내려 보내어 여러 곳에 

서 제사 지내라는 전교릎 하면서 “들으니 우역('1'훨)이 크게 돌아 농사를 지을 가망이 

없다고 한다 농민에게 소가 없으면 땅을 갈 수가 없고‘ 땅을 갈지 옷하연 먹고 살 수 

가 없는 법으로. 말이 이에 미치나 밥을 먹어도 밥맛을 모르겠다 백성들의 일에 관계 

되는 바는 심상하게 논할 수 없다 별도로 향축(찜~JI)을 내려 보내어 도내의 여러 악독 

여씨때)에 경건한 마음으로 제사 지내. 기어이 영검을 얻어 북방을 걱정하고 있는 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며게 하라 제문은 대제학으로 하여금 짓게 하라 ” 하였다 50) 

퇴계 이황은 41세 되던 해 3월 경연에 들어가 임금에게 일을 아뢰게 되었는데 이 매 

에 우역(牛옛이 심하였기에 선생이 아뢰기를 “ 〈오행지(五行호l) 에 이르기를 ‘토(土) 

49) 인조대왕 행장 
5이 송갱원일기 고총 9앤 ( 1 872) 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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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만물을 낳는 것인데 토기(土氣)를 길러 주지 않으연 농사가 잘 되지 못하며 그래서 

소의 화가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지난겨울에는 지진의 변괴가 있었는데. 이제 전염병 

과 우역이 한꺼번에 일어났으니 옛사람의 말이 참으로 거짓이 아닙니다 게다가 봄에 

가뭄이 들까 염려되고， 토액(土服)이 윤택하지 옷하여 흉년이 들 정조가 이미 나타나고 

있으니. 농사 역시 가히 정칠 수 있습니다 재앙과 이연(짧찢)이 겹쳐서 일어냥이 오늘 

날보다 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주상께서는 더욱더 수양과 반성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 

하였다 그 뒤에 석강(쩍뭘)에 들어가 또 아뢰기를 “한나라 명제(明-ff，-) 때에 날이 7떨 

어서 중리의(웰離흘)가 상소하여 간하니， 명제가 즉시 토옥 공사하던 것을 중지시키고， 

백관들에게 자기의 허물을 효유하였더니 즉시 큰비가 내혔습니다 근래 재변이 있었을 

때 주상께서 근심하시고 놀라시어 ‘죄가 내게 있다 ’ 하신 말씀이 역시 매우 간절하셨기 

때문에‘ 하늘이 때맞추어 비를 내혔습니다 이것으로 보아도 하늘과 사람이 서로 웅한 

다는 이지는 틀림이 없으니， 대개 마음속으로 진실하게 정성을 다하면 그에 알맞은 보 

웅이 오는 법입니다 ”라고 하였다 51) 

4 우역에 대한 치료법52) 

흥만선의 r산림경제」어l 보면 소의 질병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헌을 참조하여 상세하 

게 치료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골라서 제시 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역(午옛이 근처에 들어왔을 때에는 병들지 않은 소에게 소변을 하루에 3-4차례 

먹이연 전염이 되지 않는다 소는 본시 사람의 오줌을 좋아하므로 남자가 소의 입에 바 

로 대고 오줌을 누연 스스로 받아 먹는데 아주 효과가 있다 〈치료방〉 

자토(U土 붉은 흙) 주토(朱土)를 뿔 위에 바르면 역기(훨氣)를 물리친다 〈치료망〉 

발병하기 전에 칭[뼈을 흘리는 것은 바로 온역(n않흉)의 조짐이나， 황백(짧뼈)을 갈아 

서 낸 즙(什)과 백석(白石 양기석(1μ起tï)의 이칭)을 태운 재를 슐에 섞어 입에 들이부 

5 1) 이항 퇴계선생연보 제1권 연보(1J'.OI') 1 
52) 흥만선 산립경제 제2권 옥양(tJC홉) (소기르기 [짧ιf'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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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연 예방이 된다 〈고사촬요〉 

칭블 계속 흉리는 경우에는 "J묵(香훨 참먹) 융먹 올 갈아 만든 먹물과 쪽[藍]의 즙을 

내어. 매번 3푼에 석회 l홉과 술 반 되[升]률 혼합하여 먹인다 〈치료방〉 

발영하기 전에 미리 양제(후없 소루쟁이) 솔옷 즙 2-3되윤 먹이고 발병한 뒤에도 먹 

인다 〈중류본초〉 

박 영기(1펴!i.1.)가 있을 때 천금목(千金木 붉나무) (섣나모〉블 에어다가 외양간에 두른 

다 〈중류본초〉 

우역(40양)에는 파초(-gm) 뿌리를 캐다가 짓쩡어 즙윤 내어 한 번에 한 사발씩 3일 

통안 벅이면 아무리 심한 우역이라도 번번이 낫는다 따초는 향촌(쨌村)에 항상 있는 

것이 아니므로 미리 싱어 두었다가 우역에 대비합이 가하다. <고사활요> <거가멸용〉 

에 “석남퉁(石南屬)에다 따초의 자연즙 5되와 섞어서 벅인다 ” 하였다 석남퉁은 중국 

약재이다 

12월의 술지게미[빼] 주엽이 큰 되로 l되， 적복령(iiF7:Æ션) 가루 4냥 석창포와 대황 

가루 각 2냥. 지홍k즙(lt!J.짧什) 1되. 초(~~) 반 되‘ 사람의 오줌 큰 되로 l되를 성어 하루 

에 한 번씩 먹이되 격일로 5차례 먹인 뒤에 그만둔다 그리고 이어서 코털[월毛] 난 

부분올 칩(it)으로 1푼쯤 쩔러 피가 나오연 차도가 있다 〈치료방〉 

진다(Jlí.茶 좋은 작설차(i:I'i、줌茶)) 요혼 작셜차 2냥을 가루로 만들어 물 5되에 타서 억 

인다 〈신은지〉 

소나 말이 진염병을 앓을 때는 너구리고기[째진] 녀고릭고기 나 똥을 끓여 식혔다가 

벅인다. <본초〉 에는 .'l'. “너구리의 고기 간 밥몽[JJ1]쓸 물에 끓여서 그 물을 먹이지 

만 똥은 사용하지 못한다”하였다 

소나 말이 전염병을 앓을 때 혹두(짧효)를 삶은 물융 먹인다 〈중류본초〉 

소나 말이 전염병을 앓을 때는 백출(터기t) 여로(￥훌 박새) 박씨 궁궁(홈양) . 세신 

(뼈￥ 족두리풀 뿌리) 귀구(요터 두여머조자기 석창포릎 같은 분량으로 거친 가루를 

만들어 코 앞에서 태워 그 연기가 뱃속으로 들어가게 하연 즉시 낫는다 〈우마의방〉 

소나 말에 전염병이 처음 발병되었을 때는 신체상에 작은 종기 조금 부어오른 것 가 

생기는데 자세히 찾아내어 블에 달군 쇠꼬챙이로 지진다 또 냉수를 몽에 끼없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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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이 내릴때 까지 계속한다 또 쑥으로 새끼손가락 크기의 심지를 오L들어 신궐혈(떼l뼈 

1Ú!) 배꼽 한가운데이다 을 30번 돈다 〈우마의방〉 

소나 말의 모든 영에는 버들잎과 생우유를 함께 넣고 쩡어 탄알[뼈子] 크기만한 환 

(九)을 만들어 햇볕에 알혔다가 사용할 때는 보드라운 가루로 만들어 생우유에 타서 

먹이연 신기한 효헝이 있다 〈증류본초〉 

N. 맺음말 

최근 우리 나라가 겪은 구제역 파동은 많은 상처와 좌절을 안겨주었던 사회적 사건이다 

축산 농가는 자식과도 같이 길러온 가축들을 생매장해야 하는 아픔을 겪기도 하였고 

어렵게 가꾸어옹 재t샤울 불의의 재앙으로 빼앗기게 되어 좌절하게 하였다 

이러한 사건들이 역사속에서는 어떻게 비쳐져 왔을까?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생 

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사간원(司행때에서 아뢰기를 “금년 가뭄은 어디나 다 같으나 그중에서도 영남과 호 

남의 상도(上펴) 지방과 호서(빼맹)의 백마강(白뽀江) 일대가 더욱 혹독하게 재해를 입 

었으니， 앞으로 연분(年分)을 답험(짧驗)할 때에는 마땅히 충분히 자세히 살펴 일일이 

연세하여 원통하다는 백성이 없게 하소서 병화를 겪은 다음에 겹쳐서 거듭 우역(牛흉) 

이 퍼져서 소 한 마리가 갈던 것을 열 사람 힘으로 대신하였고， 겨우 파종과 모내기를 

끝내고 나서 즉시 가뭉이 닥쳐와서 깅매기가 전보다 십 배나 더 어렵게 되었으니‘ 농민 

들의 고생이 차마 볼 수 없을 지경입니다 한 달이 넘도록 가움이 계속되어 비가 내리 

지 않으니， 비옥한 들판이 다 타벼혔고， 그중에서 혹 다행으로 모가 자라난 것도 기을 

이 되어서는 이삭이 나오지 않으나. 이것은 뿌리가 이미 상하여 띠어날 힘이 없기 때문 

입니다 처음부터 갈지도 못한 논밭은 이미 노력을 들이지 않았으니 비록 수확이 없다 

해도 재력은 손해가 없겠지만. 종자를 넣고도 전부 손해만 보고 있는 것은 이미 많은 

재력을 넣고 한 핏박의 수입도 없으니 농민의 원통합이 황무지로 버려둔 것보다도 더 

욱 심합니다 이른바 ‘급재(給JJD’라는 것은 세납만 연제히는 것이고 전걸(田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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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역은 다 면제가 되지 못하나‘ 그것은 성상의 백성올 한결같이 사랑하는 덕에 손상핍 

이 적지 않습니다 챙컨대， 손실이 더욱 심한 곳에 대해서는 묘당으로 하여금 다시 의 

논하도록 하여 아울러 진황지(陳R地j와 같은 처리를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계주 

(껍찢)대로 하랴 ”하였다 53) 

옛사람들의 고용이나 지금 사람들의 고몽이 한가지임을 보여 주는 글이다 

옛날에 가축전염병은 주로 소를 중심으로 역사 기록에 퉁장하고 있다 말이나 돼지도 

있지만 피해 목록에서 충심적인 조명을 받지는 뭇하고 있다 이것은 소가 지닌 상정생 

때문이라 힐 수 있다 소는 다른 가축과 달리 농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쩍 

인 재산 가지를 지니는 존재였다 소가 없으연 밭을 갈 수 없고. 먹을 것을 만들 수 없 

기 때문이다 무거운 짐을 싣고 다닐 수도 없게 된다 소가 없으연 몇 갑절의 힘올 사 

람이 직접 써야만한다 

고종 임금은 〈사사로이 소를 도살하는 일융 힘써 규찰하라〉는 전교틀 내리띤서. “받 

에서 쟁기를 끄는 데 힘입어 쌀밥을 먹을 수 있고 사방으로 짐을 나릎에 있어서 무거 

운 짐을 실어 나르니， 사람을 위해 쓰임에 있어샤 이와 같으니 어찌 무고히 소를 축일 

수 있겠는가? 

지금 옴철이 돌아와샤 장차 봄 농사가 시작휠 때인데， 곳곳마다 우역('1'-행。 | 치성하 

고 있다고 하니‘ 백성틀의 일을 생각함에 몹시 마음이 면치 않다 안으로는 형조와 한 

성부 양사가‘ 밖으로는 팔도와 사도(四얘’)가 단속하는 것을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서로 간에 힘써 잘 규잘하여 감히 그럭저럭 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기 

어이 실제적인 성과가 있도록 하라”하였으니 54) 소의 중요성에 대한 생각은 임금이나 

농민이나 생각에서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가축 전염병을 일걷기를 우역('1'-홈)이라 하고 소의 떼죽음에 대하여 각멸한 

정책을 펼쳤다 우역이 돌기 시작하면 일반 사람들은 소 값이 폭락하는 것을 경험해야 

했는데 이 때 ， 사랍들은 소를 불법으로 잡아서 먹는가 하연 매장한 죽은 소를 토굴해서 

53) 초정냥， 속장록 4(뼈짧짜앤)， 인조 16년(1638년) 9씬 

54) 송갱원일기 고종 10년 (1873) 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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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사례가 흔하였다 심지어는 왕의 최측근이라 할 임금의 동생과 이들 집에서까지 

밀도살이 자행되어 전가사변이라는 처벌을 받는 경우까지 있었다 

이러한 밀도살에 대해 조정에서는 저음에 살인죄와 같이 다를 정도로 엄격하게 다루 

다가 사람의 인격이 짐숭만도 못해서야 되겠느냐는 여론 때문에 전가사변(全家徒il)이 

라는 국경지대 강제이주 처별로 사형을 연하게 된 것이었다 

한면 농사용 소를 일정한 마리수를 확보하여 노동력을 유지하고자 청나라 측과의 무 

역 거래에도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다가 청나라 측이 벌금을 낼 것을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해를 입은 축소냉가에는 소를 대여 해주어 밭을 갈 수 있게 해주는가 하면， 송아지 

를 보급하기도 하였고. 전국의 소가 씨가 마를 지경이 되었을 때에는 백헌 이경석을 몽 

골에 보내어 소를 수입해 와서 보급하기도 히는 퉁 적극적으로 농민사회의 웅괴를 막고 

자 노력하였다 한편으로는 재앙을 없게 해달라고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까지 하였다 

특히 조선 후기에는 병자호란 이후 전란으로 며폐해진데다 천연두의 창궐과 우역이 

기승을 부리는 불운한 시대였다 심지어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임금조차도 9살과 13살 

밖에 안된 사랑스런 두 딸이 불과 석 달 사이에 천연두라는 무서운 병마들 이겨내지 뭇 

하고 영원한 이멸을 해야만 하는 현실이었다 

옛 임금들은 자연의 재해에 대하여 경건하게 반성하며 자신을 수양하는 경고의 의미 

로 받아들여 더욱 더 자숙히는 계기로 상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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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올해는 명성황후 탄신 160주년이 되는 해이자 일본인들에 의해 무참히 시해 당한 지 

116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1895년 명성황후 시해 이후 100여년의 시간이 지났음 

에도 황후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부정적 시각의 대략은 황후가 미천한 

가문의 소생으로 시아버지인 흥선대원군(興효大院君)에 의해 간택되었음에도 그와 권력 

투쟁을 벌여 실각시켰으며 민씨 척족을 꿀어들여 국정을 농단하고 매관매직을 일삼았 

는가 하면 대외관계에서도 기회주의적 처신으로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자초하다가 마 

침내 국가를 멸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반대로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명성황후의 

집안인 여홍민씨 삼방파는 인현왕후(1=따王검)를 배출한 노론의 명문가였고 대원군에게 

서 성인(成A)이 된 남펀 고종(高宗)의 왕권을 되찾아 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으며 

근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화비용의 증대가 백성틀의 오해와 불신을 초래하였으나 

명성황후 자신은 국제정세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외교를 추진하였으며 

국력의 열세로 인해 열강의 각축 속에서 국가가 멸망하는 비운을 당했다고 보는 시각이 

그것이다 

명성황후를 친견한 이들이 남긴 기록에서도 황후에 대한 양론을 찾아볼 수 있다 

냉정하고 침착한 비운의 왕비 - 알렌(미국， 의료선교사) 

정치지향적 인물 멸렌도르프(독일‘ 외교고문) 

매력적이고 섬세하며 지적인 인상 - 월렌도르프 부인 

영민하고 이지적. 종교맹신 이사벨라 비숍(영국， 지리학자) 

문호개방‘ 권력지향적， 대원군과 적대적 - 헐버트(미국， 선교사) 

새색 겸비한 권력지향적 인울 그리며스(미국 신학자) 

권력지향적이고 야심적인 기질의 소유자 - 백켄지(영국， 신문기자) 

일본에 적대적‘ 고종에 영향력 행사 로제티(이탈리아， 외교관) 

뉘우질 줄 모르고 매우 강약함 - 원세개(청‘ 조선총리교섭통」냥사의) 

재능이 풍부하고 빈틈없는 왕비 - 미우라(일본‘ 외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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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의 준물‘ 일본국익 위해 제거 마땅 - 고바야카와(일본‘ 한성신보 면집장) 

국권농단. 재정당진， 미신집착 - 황현(조선， 학자) 

본고에서는 명성황후의 친가인 여흥민씨 삽방따와 외가인 한산이씨 단봉공파(해빠公 

派)를 중심으로 한 친인척들의 기록과 이야기를 용해 황후가 지닌 인성의 바탕을 살펴 

보고 명성황후의 어린 시절을 유추해 봄으로써 황후의 명가에 대한 정확성 여부플 가려 

보고자한다 

ll. 여홍민씨 삼방따의 형성 

여흥민씨 삼방따는 강원도 관찰사들 역임한 민광혼(찌光~)을 따조(派챔j로 하여 그의 

세 아들인 시중(쯤파) . 정중이If파) . 유중(야파)으로부터 비풋되었다 민광훈은 1628년(인 

조 6) 알성문과에 장원급제하였으며 큰 아들 시중이 1664 년(현종 5) 춘당대 문과장원， 

둘째 아들 정중이 1649년(인조 27) 정시문과에 장원급제하였고， 정충의 아들 진장(않 

용)이 1686년(숙종 12) 멸시문과에 장원급제하니 3대가 연이어 장원급제를 하였다하여 

세상에서는 이들을 삼세문장(三빠文렌)이라 일걷기도 했다 조선 중엽에 형성된 여흥민 

씨 상방파는 조선 말엽까지 약 300년 동안 문과급제자 70인. 상신(씨]펌) 7인. 종묘배향 

공신(宗~~c.Ji':功昆) 6인 정2풍 딴서이상 47인 종2풍 및 정3풍 당상판 80여영을 애혈 

해 내는 영문가를 이루게 된다 1) 

조선왕조실록과 문집 야사에 남아있는 민시중 3형제의 일대기를 살며보연 빼어난 자 

질을 국가에 대한 지극한 충성으로 숭화시켜 가문을 빛냄으로써 여흥민씨 삼방따의 근 

간을 이루는 특징적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다 

민시중(閔훌파 1625 - 1677) 자는 공서(公뭘) 호는 인재(꿇훌) 

송시열(宋따烈)의 문인으로 1650년 생원시험에 장원하고 1664 년 춘당대문과 회시에서 

1) 여홍민씨 삼방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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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하였다 이 무렵 혹산도(짧山μ)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아서 왜구들이 좋은 

목재를 채취하려고 자주 출몰하였다 급제 이후 병조좌랑을 역임했던 민시중이 호남일 

대를 돌아보고 혹산(많山) 임지(짧떼) 자은(혼“연) 비금도(까용싸)에 진(짧)을 설치할 

것을 건의하였다 또한 노비와 이속들을 진 근처에 살도록 하여 명시에는 둔전(힌æ)을 

개간하고 무예를 익히다가 비상시에는 배를 타고 방어에 나설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혹산 

도에서 지속적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민시중은 지명 남양현감， 

이조화랑 교리 . 수원부사를 거쳐 1669년 경상도 관찰사가 되었다 그가 경상도 관찰사 

로 있으면서 남긴 치척이 실록에 실려 있다 

1670년 8월 14일 가을추수가 가망이 없어 백성들이 아침 저녁끼니를 잇지 못하 

게 되자 이런 때 군졸들을 모으게 되연 예단이 적지 않을 것이므로 수군의 조련올 

일체 정지시켰다 

8월 17일 떠도는 거지들이 길에 가득한 채 살 곳을 잃고 방황하면서 어린아이 

들을 길가어 벼리는 일이 잇따랐는데 백성들을 모집하여 거두어 기르게 하였다 

8월 30일 “다른 도의 유민들이 진주(쁨州) ， 함양(없뼈)퉁 10여 고을에 가득하여 

콕 굶주린 까마귀 떼 같은데 도둑질이 날로 중가하고 있습나다 앞으로 노약자는 

구령에 엎어져 축을 것이며 건장한 자은 도적이 될 것이니 제때에 구제해샤 다른 

근심이 없도록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라고 임금께 아뢰어 대책을 마련하게 하 

였다 

10월 2일 경상도에서 진헌할 호표피(κ얽皮)의 값을 진흉하는데 보태 쓰겠다고 

청하여 허락을 받았다 

11월 16일 경상도의 전결(다I結)의 둥수를 낮추어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1671년 l월 19일 풍영(統쩔)의 벼 4친석을 덜어내어 좌우도(左右펴) 각 진포(짧 

i패)의 군졸에게 고루 나누어주어 그들의 생활을 도와주었다 

2월 4일 화도의 해연을 방어하는 군졸에게 지급하는 번포(폼布)를 나라에서 줄 

였으므로 군졸틀이 의지해 살아갈 길이 없어서 구덩이에 불러 죽을 걱정이 조석에 

닥치자 월과미(月짧米)들 덜어내 나누어주고 죽을 쑤어 구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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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기아에 허덕이는 백성들의 장상을 임금에게 보고하여 구제할 방법을 백방으 

로 모색하였다 다음은 민시중이 보고한 당시의 장상 중에 하나다 

“선산부(환山府)의 한 여인은 그의 여남은 살 된 어린 아들이 이웃집에서 도둑질 

하였다 하여 울에 빠뜨려 죽이고， 또 한 여인은 서너 살 된 아이를 안고 가다가 

갑자기 버리고 돌아보지도 않은 채 갔으며， 금산군(쇼IlllrrSl의 굶주린 백성 한 사랍 

은 축을 먹이는 곳에서 갑자기 죽었는데 그의 아내는 옆에 있다가 벅던 죽올 다 

먹고 나서야 곡하였습니다 천성으로 사랑하는 관계인데도 죽이기도 하고 버리기 

도 하며 축음에 대한 슬픔이 먹을 때에는 나타나지 않으니 윤리가 딱 끊겼습니다 

이는 실로 작은 걱정이 아닙니다 ” 

민시중의 마음 씀씀이가 이러하였기에 그가 임기릎 마치고 경상도를 떠나자 대구(大 

邱) 백성들이 그의 공덕을 기리는 청덕무흉군똘영세불망비(ìj!隨쐐血따쭈永빠不도쩌’)를 

세워주었다 이후 민시중은 호조창딴. 강화부유수룹 역임했고 대사헌 시절에는 현종임 

금의 죽음에 따른 시호(뚫뼈와 숭습(承웰)을 청하기 위한 사은부사로 청나라에 다녀왔 

다 그 뒤 형조창판을 지내다가 사직하였다 민시중은 53세에 죽었는데 재주와 방책은 

두 아우에게 미지지 뭇하였지만 충후(忠!!;[)항은 앞서므로 사람틈이 선인(월A)으로 불렀 

다고 한다 묘는 경기도 여주군 능서연 요계리(챔찢괴n에 있다 

민정중(閒째!Ii 1628 - 1692) 자는 대수(大受) . 호는 노용(老홉) 

관찰사 민광훈(1써光動)의 아들이다 1649년 정시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성균관전 

적 예조좌랑을 지냈다 인조(仁祖)의 묘호를 정할 때 부수창 유계(짜뽕)가 이미 인종 

(仁宗. 조선12대 임금)의 호칭이 있으므로 인(1=)자를 쓸 수 없다고 주장하다 효종의 노 

여 움을 사샤 함경도 온성(쟁빼으로 유배를 갔다 이듬해 귀앙에서 울려난 유계가 돌아 

오는 길에 한 젊은 선비를 만났다 마칭 같은 방향이었으므로 말동무를 하며 동행하게 

되었는데 해질 무렵 다리를 건너던 선벼가 뱃불에 빠지고 말았다 부실했던 다리가 무 

너져 내린 탓이었다 다행히도 크게 다치지 않은 선비는 젖은 옷을 말리고 갈 테니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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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게 먼저 주막에 가 있으라 했다 한참을 기다려도 선비가 오지 않자 걱정이 된 유 

계는 선비를 찾아 나섰고 얼마 후 땀을 빨벨 흘리며 다리를 헐어내고 있는 선비를 발견 

했다 “아니， 여보게 선비 1 자네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는7~?" 하니 젊은 선비는 “예， 

다리를 부수고 있습니다 저는 비록 다치지 않았지만 날이 어두워 뒤따라오는 과객들이 

이 다리로 인해 다칠 것이 분명하니 이것을 헐어버려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이 사려 갚은 젊은 선비가 민정중이다 그가 부사과(副;;;1뽕)로 있을 때 올린 상소문이 

효종(孝宗)임금의 마응을 크게 감동시켰으니 내용을 요약하연 이렇다 ‘ 첫째 수령 

과 감사를 잘 뽑아 백성을 사랑하는 근본으로 삼으십시오 둘째 인재를 잘 헤아려서 

책임을 맡기십시오 셋째 신하들을 자주 접견하여 아랫사람의 뭇을 소통시키십시오 

넷째 인륜을 밝히고 교화를 열어주십시오 다섯째 영분을 엄하게 하여 예모를 높이 

십시오 여섯째 기강을 일으켜 염치를 권장하십시오 일곱째 : 인정을 베풀어 억울함 

을 풀어주십시오 여닮째 전혜를 중시하십시오 ’ 이에 임금이 답하기를 ‘그대의 소장 

을 보고 가상히 여겨 마지않았다 그대는 나이 어린 학사로서 사무를 통달하고 세태를 

알고 있는 것이 어찌 이렇게도 해박한가 사안에 따라 할 말을 다하고는 숨기는 것이 

없으니 내 마음에 더욱 가상하게 여겨진다 어찌 갚이 유념하지 않겠는가 그대도 또한 

나쁜 세속에 툴툴지 말고 이 충직한 기개를 잘 길러나가 원대한 성취를 기약하도록 하 

라 ’ 하고는 특별히 호피(虎皮)를 하사하였다 민정중은 1659년 현종이 즉위하자 병조참 

의‘동부숭지‘ 대사성‘합경도관찰사‘ 대사헌‘ 이초 호조 공조판서 한성부윤 의정부 

참찬동을 지냈다 1675년 숙종 때에 다시 이조판서가 되었으나 남인의 배척으로 장홍 

(표興)으로 귀양갔다가 이듬해 풀려나와 우의정， 좌의정에 올랐다 1689년 기사흰국으 

로 다시 남인이 집권하게 되자 관직을 삭탈당하고 벽동(핍뺑)에 유배되어 그곳에서 죽 

었다 그의 졸기를 보연 “전 좌의정 민정중이 벽동의 적소(調所)에서 졸하였는데 65서1 

였다 사람펌이 영특하고 강직하여 굴하지 않았으며 예법으로 자신을 신칙하였다 일찍 

이 괴과(없훼， 문과의 갑과)에 올랐고 극력 청의(η원찌를 붙들었으며 송시열(宋時烈) 

송준길(末浚놈)등 제현이 가장 중시하는 바가 되었다 국자강의 장관이 되어 선비틀을 

조성해 내는 데에 매우 공효가 있게 되므로 당시에 정엽(~후) 이후의 저1일인 사람이라 

고 했다 다른 관직에 홉혀서도 겸임하고 체직되지 않았으며 게을리 하지 않고 교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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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선비들의 용습이 크게 바뀌게 되었다 뒤에 윤휴(尹t뼈)와 허적(t，까;'1)이 나라의 일 

을 맡게 되자 남쪽 변방으로 귀양 갔있는데 비록 배척받는 가운데 있었지만 여망은 더 

욱 높아져 오늘날의 진요웅(때7싫)이나 유원성(쩌元城)같은 사람이라고 하게 되었다 

기사년의 연(짧) 뒤에는 뭇 간신들이 기필코 죽이려고 하연서도 오히려 폴아보며 두 

렵게 여기는 바가 있어 실행하지 못했었다 이때에 이르러 졸하였는데 뒤에 관작을 복 

구하고 시호를 문충(文쁜)이라고 하였다 ”고 되어있다 묘는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상거 

리(上巨뿔)에 았다 

민유중(閔짧짧 1630 - 1687) 자는 지숙(홉뼈) 호는 둔촌(행t-t) 

아버지는 강원도 관참사 민광훈(앉l光뼈b)이고 어머니는 이조판서 이광정(후光헐)의 딸 

이다 대통기문(大짜줍돼)에 나오는 옛 이야기 한 토막이다 영자호란 때의 일이다 전 

국은 。}수라장이 되었고 집집마다 며난길을 떠나기에 정신이 없었다 조정이 수도를 강 

화로 옮기려 하자 대부분의 백성들도 ‘강화는 천연의 요새라 믿을 만한 곳이니 피난을 

강화로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아직 나이 어린 민유중은 다응과 같이 말하였다 “임금 

님이 가시는 곳에는 으레 적군이 따르기 마련이라고 들었습니다 강화로 가는 것은 반 

대입나다 ” 결국 민유중의 기족은 영남으로 띠난을 갔고 일가가 모두 안전할 수 있었 

다 이때 민유중의 나이 겨우 일곱 살이었다고 한다 1649년 진사가 되고 1651년 중광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예문관검열， 영조좌랑 사현부 지명， 정성판관을 거쳐 전라도 

관찰사‘ 이조참의‘ 충청도관창사를 지었다 이후 형조판서‘ 한성부판윤 호조 공조 병 

조딴서가 되었으며 1681년 3월 딸이 왕비에 책봉되자 여양부원군(월~府院君)에 봉해지 

고 이어 돈녕부영사(왔寧府짧판)가 되었다 이듬해에 금위영(왔쩨흉)의 창설을 주도하여 

병권과 재정권을 모두 관장하였는데 외척이 벼슬을 하여 국가의 변란을 초래하였다는 

교리 이정명(李微明)의 상소가 있자 관직에서 물러나 두문불출하다 죽었다 1657년 민 

유중이 사헌부 지명으로 있다가 합경도 정생판관으로 제직될 당시 사건 하나가 연루되 

어 있었다 종친인 냥선군(뻐휩君) 이우(李떠)가 “통생 이간(李fJil)이 저의 종을 빌려 임 

금의 거둥에 참여하러 가던 중 이간의 말이 민유중의 말과 대궐 문밖에서 서로 싸우자 

양쪽의 종들이 싸움을 벌이게 되었는데 이매 민유중의 종이 저희 형제의 이름을 들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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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망자하게 욕을 하였습니다 ”라는 단자를 종부시(宗쩍휴)에 올렸다 이 사건은 민유중 

이 이우의 종을 잡아가두고 행신(뻐訊j 끝에 죽게 한 일로 발전되었고 이것이 종실을 

업신여긴 패샘죄로 확대되어 장령 오두인(吳斗寅)은 북청판관으로. 민유중은 경성딴관 

으로 쫓겨 가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실상은 이러했다 1657년 2월 말경에 

무뢰인들이 칼을 빼들고 서로 싸운다는 말을 듣고 오두인이 그들을 붙잡아 들였는데 이 

들은 냥선군의 하인으로 흉귀종(洪월宗)과 강시망(￥時댈)이었다 원한을 품은 이들은 3 

월 4일 민유중의 종을 오두인의 종으로 착각하고 띠를 토하도록 마구 때리며 사헌부 관 

리들을 욕했다 당시 주변사랑들의 증언을 들은 오두인과 민유중은 이들을 잡아다가 형 

신을 가하고 욱에 가두었는데 며칠 뒤 한 사람이 죽었던 것이다 이 일로 3정승까지 나 

섰으나 왕손(王孫)이 사노(私썼)에게 치욕을 당했다고 느끼고 있던 효종임금의 마음을 

돌이킬 수는 없었다 민유중은 억울하게 경성으로 쫓겨 갔지만 백성들을 잘 다스렸기에 

그가 떠나올 때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수례를 가로막고 눈물을 흘리며 

이별을 슬퍼하였고 비석을 7개나 세워 그의 덕을 칭송하였다 민유중은 둘째딸 인현왕 

후(仁뺑조팀)가 예위되기 2년 전인 1687년 6월에 죽었다 실록에 기록된 졸기를 보연 

‘여양부원군 민유중이 졸했는데 나이가 58세였다 민유중은 성격이 강직하며 방정하고 

총명하여 통달했었는데 형 민정중(閔빠파)과 함께 경술(웰쩌n을 가지고 진출하여 사림들 

의 두터운 인망을 받았다 조정에 벼슬을 함에 언론이 준영하고 단정하여 업적이 융성 

하게 나타났고 집에 있을 때에는 행의(行짧)가 독실하여 예법으로 자신을 제어하였으니 

임금이 왕비를 그의 가문에서 정하였음은 대개 그의 가법(家法)이 올바름을 살폈기 때 

문이다 이때 민유중이 서전(西짧)의 장관으로 있으면서 위계가 보국(빠圖)에 올랐으므 

로 아침저녁 사이에 대배(大拜)하게 되었었는데 국가의 제도에 얽배여 기밀한 요직을 

모두 내놓고 마침내 퉁용하지 못하게 되므로 여론이 애석하게 여겼다 ’고 되어있다 시 

호는 문정(文피) 묘는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능현리(f뺑見뿔)에 있다 

여홍민씨 삼방따는 시중 정중 유중 3형제가 서인의 영수인 송시열(末時烈) 송준길 

(宋浚놈)의 문인으로 환동하면서 중앙정계에 두각을 나타내었다 특히 1680년(숙종 6) 

민유중의 딸이 숙종의 왕비(인현왕후)로 간택되연서 서인정권이 표망했던 ‘국흔물실(많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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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o/i失. 왕실과의 혼사를 놓치지 않는다)을 실현한 주체로서 최고의 명문가로 부상하였 

다 이후 민시중 3형제와 그들의 아들인 진후 진원 진장 진주 퉁이 서인 노론의 선 

봉장으로서 쟁국을 주도하였으며 또한 독자적인 문충환동윤 전개하연서 여홍 민문 전 

체판 주도하는 지도적인 집단이 되었다 

m. 노론과의 관계 

15세기 말엽부터 중앙정치에 진출하여 혼구파(!lj"ffí派)의 탄압을 이겨내여 중앙정계블 

장악한 사림파(土林派)를 서인(西A)이라 한다 기호학따(꿇湖웰派)의 중심학자인 이이 

(축no 성흔(成패)과 교유관계에 있었던 인물들이 대체로 서인올 형성했다 서인과 대 

립하던 남인(쩌N은 정신대출척(皮申大웰빠)으로 실각하는데 남인에 대한 처벌 문제륜 

놓고 서인은 강경론을 주장하는 노론(老論)과 옹건론을 주장하는 소론(少論)으로 양분되 

었다 이들의 대립은 송시열과 그의 제자인 윤중(y냐￡ 사이에서 벌어진 이른바 회니시 

비(빠尼삶非)와 노론 4대신이 사사되는 신임사화(￥王士;j，\I)듭 계기로 악화되었다 

기호학파는 윤곡 이이들 조종(祖宗)으로 여겨 ‘율콕학따’라고 부르기도 한다 융곡학 

파는 되계학파와 더불어 호F국 유학사에 큰 영향블 미친 양대 학파 중에 하나다 융곡학 

파는 기본적으로 학문과 경세(웰t암)를 병행함으로써 유학의 진연목올 드러내었는데 현 

실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인 현실참여가 이 학파의 특정이라 할 수 있다 

이이의 학똥은 20세 때부터 이이의 문하에서 도학윤 배워 융콕학따를 영도하게 되는 

김장생(金융生) 경전과 예학연구에 힘쓰며 아벼지 김장생의 학운을 이어받으려 노력했 

던 김집(쇼핏)을 거쳐 송시열 송준길 이유태(후야~) 윤원거(尹元畢) 윤선거(및갚 

빠) 이상(후챔) 둥 유명한 산림(山林)들이 이어받았다 검집의 문인 중에서 관인(官A) 

으로는 유계(폐핫). (종흉) 윤문거(尹文앓) 민유중 이상진(후尙J)l.) 이경억(李웰!t!.) 

둥이 있다 

고려 말 성리학이 전래되연서 함께 수용된 주자가예(*子家.ru는 하나의 사회규범으 

로 조선에 정착하였다 사림파의 주도로 주가가패의 수신서라 할 수 있는 소학(小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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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사회적 구현이라 할 수 있는 향약(쨌양J)의 보급， 사회적 윤리를 강조하는 이륜행 

실도(二倫iT!'l'圖)의 보급이 이를 증명한다 2) 특히 임진왜란 이후 피폐된 사회 윤리와 

질서의 회복이라는 절대적 시대의 요청에 부웅하기 위한 방면으로서 예(.j힘의 숭상과 

실천이 강조되었는데 그 중심에 김장생 김집 송시열이 있었다 

송시열 이후 율곡학파는 정치적으로는 노론과 소론으로. 학문적으로는 호학(湖찔)과 

낙학(洛쩔)으로 나뉘어진다 장지연(댔호싸O은 호학과 낙학의 분열의 원인을 미발선악 

(未했원뤘)과 인물오상설(A物五쳐섬Q)을 둘러싼 한원진(짧元짧)과 이간(李東) 사이의 논 

쟁에서 이간을 지지한 사람들이 낙하()t下， 서울근교)의 학자들이어서 낙학이라 하고 

한원진을 지지한 사람들은 호중(ì왜中‘ 충청도지방)에서 살았으므로 호학이라고 한 것이 

호학과 낙학이 분화된 시원이라고 하였다 3)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처럽 두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호학과 낙학의 분리는 사람과 사물의 성(性)이 같은가 다른가에 관한 서 

로 다른 주장에서 비롯되었는데 인물성이론(A物性異論)을 주장한 한원진과 인물성동론 

(A物性同論)을 주장한 이간 사이의 논쟁이 대표적이었다 

호학과 낙학의 대립은 주자학에 대한 이해 차이 외에도 현실을 바라보는 관접이 달랐 

음에 기인한다 호학이 군자와 소인의 엄격한 구멸을 통해 사회적 질서를 회복하고 그 

바탕 위에서 북벌복수를 추구하였다면 낙학은 소론은 물론 남인까지도 포용하고자 하는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노론 산림의 문하에서 나온 일군의 경화사촉(京꿇 

土族)은 낙론을 기반으로 경제지학(않빼之짱)과 영울지학(名物之황)을 중시하고 의리지 

학(짧행之쩔)의 관념성에 반기를 들기까지 하였다 도시의 발전， 상공업의 발전 퉁의 변 

화를 직시하고 연행(웠行)에서 알게 된 청조(해朝) 문물의 선진성을 인정한 이들은 전통 

적 화이론(빨핏論)을 수정하고 북학(北짱)의 수용을 주장하였다 문화적 자존의식으로는 

고립 낙후된 조선사회를 개선할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지도적 지식인인 사링의 사 

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청조문물을 수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었다 1805 

년 순조(;j;해fD의 등장과 함께 호학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고 닥학이 정치의 주도권을 

2) 한국사상사 연구회 「조선후기 산림세력연구J (1999). 37쪽 
3) 같은 책 3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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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악했으나 외척세도의 파행적 정치상황으로 인해 이들의 주장이 실천으로 옮겨지는 데 

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4) 그러나 낙학에 연원을 둔 박지원， 홍대용 둥이 북학따를 형성 

하였고 박지원의 손자 박규수를 통하여 개화사상으로 이어졌음에 주목해야 한다 

〈호론의 학액〉 

송시열 권상하 한원진 ---，- 김한록 -김귀주 

「송놓상 송환기 

뉴윤 담 -이상수 -박문호 

」권진용 

윤봉구 김지행， 김일주‘ 위백규 

최징후.채지흥 

정 호 --김위재 -김정묵 -송치규 송달수 송병선 

〈닥론의 학백〉 

송시열 -김창협 ←이 재 우
 낸

 
핸
 

뺑
 
總
짧
 

볍
 總냉
 

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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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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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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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흥 

민우수 -김종후 김종수， 김양행 -이우신 

임성주 -임정주 

어유봉 -이천보 -박지원 

4) 전인식 1998, r이간과 한원진의 미발 오상 변론 연구'J . 1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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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론의 학맥을 살펴보면 오희상의 문하에 유신환과 명성황후의 부친인 민치록이 있응 

을 알 수 있다 오희상은 노론 명문가 출신으로 정조 때 대제학을 지낸 오채순(윷較純j 

의 아들이다 특별한 사승(師承)없이 어려서부터 형 윤상(允常)에게 학문을 배웠는데 출 

세에는 뭇을 두지 않고 성리학 공부에만 전념하였다 학문으로 두각을 나타낸 오희상은 

후일 서연관이 되어 강서할 때 정조가 문 밖에서 그것을 듣고 칭찬했다는 일화가 전할 

정도로 인정을 받았다 5) 민치록은 스숭이자 장인인 오희상으로부터 ‘함께 도학(道챙)에 

나아갈 수 있을 만하다 ’6)라는 극찬을 들을 만큼 학문적 재능과 깅이가 있었다 특히 

민치록의 절친한 친구로 동문수학한 유신환의 문하에서 서응순(徐應핑) 민태호(閔台 

짧) 민규호(1폈왈I!i) 김윤식(金允植) 남정철(南廷哲) 퉁 온건 개화론자들이 나왔다7 )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뒷날 명성황후가 고종과 함께 쇄국에서 벗어나 개국으로 

정책방향을 바꾸게 되는 배경에 이러한 주변인물들의 영향이 있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흥민씨 삼방따는 노론의 쟁쟁한 가문들과의 통혼으로 세력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삽방파가 개창 초기에 혼인을 맺었던 주요 가문은 안동김씨(安핑金tt:) 연안이씨(延安 

李tt:) 우봉이씨(牛짧李tt:) 은진송씨(쩔、律末tt:) 양주조씨(짜州趙tt:) 명산신씨(平山빼 

fξ) 흥산홍씨(앞山供民) 퉁 이다 

민시중의 부인은 흥산홍씨 부사 흉이상(洪빼;;$)의 딸이고 민정중의 부인은 명산신씨 

동양위 신익성(申翊뿔〕의 손녀이며 민유중의 부인은 은진송씨 판서 송춘길(宋浚놈)의 딸 

이다 민유중의 사위 우봉이씨 이만창(李뺏昌)은 1687년(숙종 13) 우의정을 역임한 이숙 

(후빼)의 아들이다 민유중의 큰아들 진후는 연안이씨 이단상(李端相)의 딸과 혼인하였 

다 이단상은 인조({二祖〕 때 좌의정을 지낸 월사 이정귀(李廷원j의 손자이자 안동김씨 

김수항(金운깐밍의 아들인 창협(읍協)의 장인이기도 하다 유중의 셋째아들 진영(쩔永)은 

은진송씨 송상진(宋相짧)의 딸과 흔인하였다 민시중의 손자 용수(應洙)는 양주조씨 대 

사헌 조태동없l짱짜)의 사위이며 민정중의 손자 계수(협1치는 안통김씨 영의정 김창집 

5) 노대환 r세도정치기 산링의 현실인식과 대용.J . 2006 
6) 여흥민씨 상방파 문증 「역대 현조 묘비문집」 ‘ 2008. 163쪽 
7) 금장태 1990. r한국근대의 유교사상J . 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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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El핏)의 사위이고 민진원의 큰아들 창수(딩洙)도 김창집의 사위다 진원의 셋째이들 

홍수(파i쩌는 은진송씨 판서 송상기(宋相원)의 사위이고 민진원의 손자 우의정 액상(百 

함)은 우봉이씨 이구(李球)의 사위다 8) 

삼방파의 후손들은 소론가문과도 혼인을 맺었다 대상가문은 파명윤씨(뼈平尹11:) 경 

주이씨(월州李11:) 대구서씨(*邱徐11:) 덕수이씨(德水李11:)퉁이다 

민유중의 둘째아들 진원(짧핑)은 따명윤씨 화의정 윤지선(尹IJt월)의 사위다 윤지선의 

동생으로 병조판서를 지낸 윤지인(尹1Jti=)은 민시중의 외손인 경주이씨 이서곤(후해때) 

을 사위로 삼았다 대구서씨 영의정 서문중(徐文파)은 민진장의 아들인 재수(在i*l의 장 

인이고. 민진원의 딸은 덕수이씨 이조판서 이주진(李周뼈과 혼인했다 9) 

낙롱의 학풍이 소론과 남인을 포용할 만큼 유연했었다는 것을 이처럽 그 학풍을 이어받 

은 여홍민씨 삼방따의 혼맥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 

N . 삼방파의 가풍(家風) 

가풍은 한 집안에서 계숭되는 선조들의 모범사혜와 생활관습‘ 또는 벙절(凡W) 퉁을 

말한다 가풍은 세대가 바뀌어도 가족 구성원의 생활양식 전반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게 

마련이다 

여홍민씨 삼방따 파조 민광훈은 교유(交週)를 즐기지 않고 성색(뿔色)도 가까이 하지 

않았으며 살림살이의 었고 없음을 묻지 않았다 항상 침묵하고 말 수가 적었으며 이해 

득실에 담담하였고 집안사람들을 다스림에도 과실을 덮어주니 내외가 화옥하여 서로 응 

을 돌리지 않았다 안으로는 종족을 사랑하고 밖으로는 어진 선비들을 친하게 모셨으며 

선조를 받들고 선대의 미덕을 추양(追넓)함에도 정성을 쏟았다 조정 중신들이 서로 적 

대시하여 이쪽과 저쪽으로 나뉘었는데 민광훈은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고 진애하여 

당세에 인후장자(f二1후長혐)로 불리었다 

8) 여홍인씨 상방파보 
9) 감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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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광홍의 큰아들 시중은 국왕의 조정을 잘 보필하여 사림의 촉망을 받았다 곧은 멸봉 

으로 간(행)하였으며 그 풍채가 준엄하고 엄정하였다 임금을 모시고 경륜을 논함에 성 

심으로 보좌함이 많았다 정치에 참여하면 안팎이 도리에 맞아 참으로 학술하는 선비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었다 

민광훈의 둘째아들 정중은 효종시대에 빛을 발하였다 효종은 불세출의 뛰어난 무덕 

(武德)으로 밝게 나라를 다스렀는데 북벌의 대의플 펼치기 위해 은밀히 신하들과 의논 

하여 수양(修빼， 턱을 닦아 오랑캐를 치는 것)의 계획을 시행하려 하였으나 덕있고 영 

망있는 사람들도 그 뭇을 감당하지 못하고 머뭇거혔다 민정중은 매우 하찮은 신진으로 

서 한마디 말로 임긍의 마음을 연하게 하니 그 지기와 절조를 크게 포상하여 심려(心 

찌 가장 신뢰하는 사람)로서 의탁하였다 

민광훈의 셋째아들이자 인현왕후의 아버지 민유중은 행들과 함께 살았는데 큰 형의 

초상 때에 그 슬퍼함이 옆 사람을 감동시켜서 어떤 사람은 자식의 일인 줄로 여길 정도 

였으며 둘째 형의 영환 때에는 그 탕약을 반드시 먼저 맛보고 들였으며 부호(快꿇하기 

를 친히 하였고 큰 누이에게도 똑같이 하였다 

민정중의 아틀 진장은 5세 때에 어머니가 병이 나자 툴에서 정을 하며 하능에 빌었으 

며 벼슬길에 나아가서는 백성을 진흉하는 일에 전심하여 백성들로부터 ‘살아있는 부처’ 

라는 칭송을 들었다 어머니가 심화병으로 앓아눔자 공무에 분주하면서도 매일 해뜨기 

진에 칩실에 나아가 몸소 세수시키며 머리를 다듬어 주었다 지극한 정성이 낯빛과 말 

투에 나타나연서도 숨긴 아픔이 가슴 속에 있어서 사람들을 대할 때 말하고 웃기는 하 

나 미간에는 근심이 모였다 간혹 취하여 돌아와서는 무릎을 꿇고 젖을 빨아 어린애 시 

늄을 하며 곧 올응을 보이기도 하여 집안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했다 이렇게 효행이 지 

극하여 나라에서는 진장이 죽은 뒤에 정려문(族1J，f!P'j)을 세워 주었다 

민유충의 아들 진후는 여l법을 숭상하여 자신에게는 엉격하였고 냥에게는 관대하였다 

어린 사내 종이 죽었을 때에도 고기플 먹지 아니하였고， 냥이 질병으로 죽어 초상이 나 

연 가촉치럽 처신했고 친구에게는 더욱 돈후(t!7J!j[)하였다 호화로운 것을 싫어하고 실 

질적인 것에 힘썼으며 함부로 낭비하는 것을 경계하였다 담박하여 즐기거냐 욕심내는 

것이 없어 마구간에는 말 한 마리 키우지 않았고 정원에는 화초를 가꾸지 않았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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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읍 즐겨하고 선비릎 좋아했으며 부정한 것을 보연 토할 듯 하였고 가문이 대대로 

사동(土;쩌)의 종주(宗조)가 되었으나 깊이 스스로 몸을 낮추었다 

띤진후의 아들 익수가 기록한 여흉민씨 삼망파의 집안 예절올 보띤 ‘새벽에 일어나 

의관올 정제하고 가요에 배알한 후 대부인에게 문안드리고 퇴조(파뼈) 후에도 대소의 

길흉사와 원근의 출입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고하였다 아침저녁 가촉 간에 줄을 서서 

문안인사를 하며 장기 출타 시에는 웃어른과 사당에 고함은 물론 부녀자는 중문 안에서 

숙배하였으며 자식들은 말 아래서 인사하였다 손님이 조금이라도 나이가 많으연 당에 

서 내려와 공경의 웃을 표한 다음에 당에 올랐다 형제간에 우애가 돈독하여 흉로 된 

누이와 고아가 된 조차플 자식처럼 돌보았으며 가사가 빈궁한 일가친척을 정성껏 도왔 

다’l이고 되어있다 

겸손한 가운데 검소한 생활을 강조해 온 여홍민씨 삼방따의 가풍은 일상생활에서의 

검약윤 생활화 하였다 ‘음식과 의복의 사치괄 경계하여 밥상에 여러 종류의 고기를 윤 

리지 뭇하게 하고 부녀자들은 비단이나 옥구슬을 착용하지 뭇하게 하였으며 기축 옷윌 

걸치지 않고 연포를 즐겨 입었다 ’ 11) 

명성황후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은 역시 아버지 민치혹이다 민치록은 이조 

장딴과 개성유수를 지댄 민기현의 아들이다 이려서부터 영특하고 준수하여 행동거지에 

법도가 있었다 7세 때 관잘사였던 아벼지를 따라 호서지방에 내려갔다가 강영의 장부 

와 직원록을 한번 보고는 바로 암기했는데 하나도 착오가 없었다 13세에 아버지의 장 

혜윤 어른처럼 치러냈으며 생전에 효도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일생의 봉한으로 여겼다 

어머니를 정성으로 봉양하였는데 영환이 나면 근심이 얼굴에 가득하여 몸을 펴지도 않 

고 웃지도 아니하며 약품을 "'1울질하고 물을 헤아리는 일을 옆 사람에게 맡겨두지 아니 

하였다 1838년 어머니가 위독하자 손가락에서 피를 내어 어머니의 입으로 흘려 넣음으 

로써 곧바로 소생시키기도 하였다 어머니가 툴아가시자 발을 구르고 울부짖어 몇 번이 

나 기절하였다가 깨어났다 검약한 생활이 옴에 배어 옷에는 영주를 사용하지 않았고 

l이 김영숙 「여흥인씨 가송기략윤 용해 온 17-18세기 여흥민운의 형성과 가문갱I:IIJ . 2006년 한국사 
상과 문화 제 46짐 287확 

11) 잡은 책‘ 287-288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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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는 이중 방석을 깔지 않았다 공사간의 옛 문헌에서 선대의 좋은 말이나 선한 일 

퉁을 골라 집안 내에서 얼굴을 맞대고 영하거나 입으로 가르쳤으며 구용구사C1L융九잉) 

에 힘쓰도록 하였다 비록 날아다니는 새와 벌레 및 호목 같은 미물일지라도 조심해서 

살생을 하지 않도록 조심시켰다 명생 빠른 말투나 당황하는 빛이 없었으며 좋아하고 

화나는 마음을 얼굴에 나타내지 않았다 ‘경학(짧쩔)으로써 군자의 진수(進修)하는 근본 

을 삼을 것이며 벼슬하여 출세하는 것은 겸공(짧옆)하는 지개(호뼈가 아니다 ’ 12) 라는 

어머니의 가르침이 있어 과거시험에 응하지 않고 학문을 배우고 실천하는 일에 몰두하 

였다 민치록의 명성이 높아지자 대리칭정을 하고 있던 익종(짧宗， 순조의 아들 효영세 

자)이 특별히 예찰(흉;fL)을 내려 과거보라고 영하였으니 이는 크게 둥용하고자 합이었 

다 민치록은 과분하고 특별한 대우에 감사하면서도 여러 차례 사양하다가 마지뭇해 벼 

슬길에 나아갔다 항상 서책 보기를 좋아하여 경서를 얽어 그 심오한 뭇을 갚이 강구하 

고 옛 것을 고증하여 현재의 사실에 중거로 세웠으며 후진을 가르침에 부지런히 힘써서 

게으르지 않았다 가르침을 받던 사람들이 혹 의심하고 막힌 곳이 있으면 곧 바로 그것 

은 어떤 책의 몇 쪽에 있다고 하였는데 이를 상고해 보면 틀림이 없었다 제자백가의 

서책도 통독하지 않은 것이 없었고 길흉사의 행사예절에 관하여 사람들이 와서 질문하 

는 이가 많아 세상에서는 민치록을 경연초계관(행앓μ、짧흠) 감이라고 여겼다 또한 베 

풀어 주는 것과 위급한 재난을 도와서 구원해 주는 것을 좋아하였으되 오히려 돌보아 

줄만한 사연을 듣지 못하였을까 걱정하였다 이 때문에 민치록의 문하에서 교유하는 사 

람틀은 마치 순후한 술을 마시는 듯 봄바람 속에 앉아 있는 듯하여 마음에 간직하고 

경탄해 마지않는 이가 없었다 

명성황후의 어머니는 한창부부인(뺑읍府夫A) 이씨다 이조판서로 증직된 규년(圭年) 

의 딸이며 병자호란 후 영의정에 추증된 충정공 이현영(후띠핫)의 8대 손이다 행실이 

순수하고 법도에 맞으며 집안 살림을 잘 도왔다 명성황후가 왕비로 간택된 뒤에 집안 

이 융성하고 빛났어도 조심하고 검약하며 인후하였다 한창부부인 이씨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다 그러나 8살 때 아버지를 잃은 어린 명성황후를 기풍있는 국모로 길러 낸 현 

명한 어머니였음은 분명하다 

12) 여흥민씨 삼방파 문중 「역대 현죠 요비문징J . 2008. 1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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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중 

〈명성황후 가계도〉 

진후 -익수 -백분 -기현 -치록 →「숭호 영익 

」 명성황후=고종 

진원 ，-창수 백순 양현 ←-치화 --원용 영준 용식 

L__영위 

」형수 ，-백상 -홍섭 -치삼 --태호(台웹) ----，영기 

1-영익(출) 

L순명효황후:순종 

」백흥 -상섭 ---，치오 ---，-태호(台쩨， 출) 영소 

'---규호 

」치상(출) 

인현왕후 = 숙종 

진영 -낙수 -백술 -단현 T치대 -경호 영규 

치구 ---，-태호(줬1Jj) -영환 

r--숭호(출) 

r--겸호 -，--←←←영찬 

c____영환(출) 

」 부대부인 민씨 = 흥선대원군 

치인 관호 영달 

〈한산 이씨 가계도(탄공용따)) 

윤경 인간 효진 창세 자성 옥 색 종덕 맹진 - 연기 -서 -윤번 -귀지 -대수 

-현영 -후1조 -수령 -영관 -하무 -지손 -인두 -규년 

규년 ----,-- 정부 경직(빼植，챔챔 출) 

1-- 한창부부인 이씨 = 민치록 
'----- 선부 -- 정직 

* 이경직은 궁내부대신으로 명성황후 시해 당시 황후를 보호하다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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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명성황후 어린 시절 

1850년을 전후한 시기‘ 조선의 주변 국가들은 근대화를 위한 값비싼 대가를 치루고 

있었다 

중국 정나라와의 무역에서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던 영국은 인도에서 재배한 아변을 

중국에 따는 이른바 아연무역을 고안해 냈다 영국은 육체노동으로 지친 히층민들을 대 

상으로 아연장사를 했고 이 아면은 중국 전역에 선풍적인 인기를 몰고 왔다 아면이 확 

산되고 일상화 되연서 국가기강의 해이 농촌경제의 따탄. 국부의 유출 퉁 심각한 문제 

들이 발생했는데 특히 청나라 정규군인 871병(八없兵)틀과 관리들에게 아면이 만연되면 

서 사회통제 체제가 이완되었고 각종 반란에 대한 효과적인 진압능력이 크게 떨어지게 

되자 청나라 조정은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나라 황제는 아 

면엄금론’ 을 주장한 임칙서(林§’ 1，%)를 전권대신으로 삼아 광저우(않써)로 보냈으나 엄 

칙서의 강경조치는 오히려 영국의 따명을 툴러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아연을 사이에 

두고 00'국 간에 전쟁이 벌어진 것이다 이 μ냉에서 진 청나라는 치외법권 인정 관세 

자주권 포기 최혜국대우 조항 숭인 퉁의 굴욕적인 강요를 받게 되었다 제l차 아펀전 

쟁 이후 기대만큼 이익을 얻지 뭇한 영국은 지속적으로 조약의 개정을 청나라에 요구하 

게 되었다 때마침 발생한 애로우호 사건과 프랑스 선교사 피살사건을 계기로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은 제2차 아면전쟁을 일으켰다 또 다시 전쟁에서 패한 청나라는 개항항 

구의 확대， 아편무역의 합법화， 기독교 공인 동의 요구를 수용하게 되었고 비슷한 시기 

에 홍수전(供秀全)이 주도하는 태명천국(太平天國)의 난이 일어나 전국을 휩쓸게 되면서 

중화시장에 사로잡혀 있던 중국은 뿌리 채 흔들리게 되었다 13) 

1853년 미국의 메리제독이 필모어 대통령의 개국요구 각서를 가지고 일본에 왔다 검 

은 연기를 내뿜는 절제 증기선을 처음 본 도쿠가와(폈川) 막부(휴府)는 공포 속에서 2 

개 항구의 개방， 미국선박에 대한 식량공급， 외교관의 주재 최혜국 대우 등의 요구조 

건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다 모욕을 당한 악부는 미국을 비롯한 구미 열강과의 전쟁을 

13) 이혜령 외 「근대화와 동서양:j . 2009. 297쪽 

166 조성문 



고려했으나 미래를 확신할 수 없었기에 일단 관망하연서 때원 기다리기로 했다 이런 

외세의 위협에 막부가 유화적으로 대웅하자 사쓰마(뼈따)와 조슈(H:州)를 중심으로 한 

반악부(反와府) 세력들이 정권에 도전하기 시작하였고 마칭내 궁정 쿠데타를 일으켜 대 

정봉환(大政짧정)을 이꿀어내었으며 천황의 이름으로 악부릎 해체시키니 이것이 메이지 

유신(I!까治샘新 1868)이다 

메이지유신의 중심세력들은 원래 ‘천황을 받들고 서양 오랑캐를 몰아낸다(存王빠잊)’ 

라는 영분을 내걸어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데 성공하였으나 정권을 장악한 후에는 오히 

려 서양화플 추구했다 구미열강의 힘을 직접 목격한 일본은 이들을 따라잡기 위한 개 

혁올 시행하였고 근대국가로 발전하기 위해 관 주도하에 혁신적인 개혁들을 단행하였 

다 수도를 교토(京용”에서 에도(짜京)로 옮기고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를 발족시켰으며 

헌법을 제정하여 입헌군주제. 의회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었다 예번치현(없홈置없)의 실 

시 계급제 혁따. 사민명등을 실현하였으며 이와쿠라(깜:('t) 사절단을 따견하여 구미의 

선진문물을 배워오게 하였다 서양화를 홍한 ‘국민국가’ 건설이라는 목표를 찬성하는 사 

랍도 있었으나 급진적인 개혁에 불안을 가진 사람들도 많았다 이 불만은 정한론(狂뼈 

論)과 아시아 침략으로 이어지게 된다 

근동과 발칸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러시아와 이륜 저지하고자 하는 유럽 

열강과의 매권다룹인 크림전쟁(1853-1856)에서 러시아가 매배하였다 크림전쟁의 매배 

는 국제무대에서 러시아 제국의 위상을 크게 떨어뜨렀고 이는 당연히 러시아 국내에서 

자국의 후진성 문제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진쟁기간 동안 러시아인들은 선조총 

UiÆftt.ffû과 중기선으로 무장한 서유럽 열강의 군사력블 실감했다 이 군사력의 차이는 

기술 과학 경제 퉁 러시아 사회 전 분야의 격차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14 ) 

1855년 니콜라이 l세의 뒤를 이어 제위에 오른 알렉산드르 2세는 귀족들을 설득하여 

농노해방령을 선포했다 농노해방령은 분명한 한계릎 지니고 있었지만 여러 근대적 개 

혁윤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알렉산드르 2세는 농노제 예지의 여세를 몰아 1864 

년에는 토목 위생‘ 교육‘ 경제 둥의 공공업무갚 담당히는 지방자치기관인 챔스트보 

14) 강은 책 3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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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mstvo) 를 설치하였다 갱스트보의 의석은 귀족과 관리에게 42%, 농민에게 38%, 

상인과 기타 계충에게 20%가 배정되었으며 뒤처진 농촌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크게 이 

바지 하였다 

그 외에도 대학 자치의 확대를 통해 교육이 활성화 되었고 공개재판， 변호사 제도 및 

배심원 제도가 도입되연서 근대적 사법제도가 확립되었다 또 국민 개병제가 도입되고 

군대 내 체벌이 금지되었으며 복무기간의 축소， 병사들의 처우개선 등 군제개편도 이루 

어졌다 

알렉산드르 2세는 영토팽창에도 힘을 쏟았다 크림진쟁의 패배로 냥하정책에는 실패 

했지만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과 투르케스단 투르크멘 지역으로 진출하는데 성공하 

였으며 극동지역으로는 아무르강과 우수리강 지역을 차지하고 블라디보스토크를 건설하 

였다 하지만 전제권력 자체의 개혁이 빠진 알렉산드르 2세의 개혁은 서유럽식 입헌 군 

주제를 원하는 급진개혁가들을 실망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15) 

왕조 말기에 접어든 조선의 정세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정조(l[祖) 이후 순 

조(純祖， 11서1 즉위) 헌종(]한宗‘ 8서1 즉위) 철종(哲宗‘ 19세 즉위)의 경우에서 보듯이 

나이 어린 임금이 동장은 왕실 외척의 권력 장악으로 이어져 이른바 세도정치(챙따政 

治)가 행해지게 되었다 세도정치의 폐해로는 관료제제의 파탄과 삼정(三뼈의 문란을 

들 수가 있다 정치권력이 몇몇 가문에 의해 독점되연서 매관매직이 성행하게 되었다 

뇌물로 관직을 얻은 지방관은 지방의 향리(쨌更)들과 결탁하여 사리(私"，'1)를 꾀하게 되 

었고 이서배(핏챔'/}_)들은 백성틀을 수탈하여 그 대가를 벌충할 수 밖에 없었다 이 악 

순환의 과정에서 민심이 동요하였고 결집된 백성의 힘은 1612년 홍경래(供景來)의 난과 

1862년 진주민란(폼州民옮니을 촉발하였다 16) 

18세기 후반에 변화를 갈망하던 조선사회에 서학을 통해 천주교가 전래되어 확산되기 

시작하연서 생리학을 바탕으로 하는 기존 시상과 충돌하게 되었다 여러 차혜의 천주교 

탄압에도 불구하고 천주교 신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자 양반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고 서 

15) 같은 책 213-215쪽 

16) 한우근‘ r양반정치의 파탄과 띤중의 반발:..1 . 1978 선거관리 22. 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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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세력과 천주교에 대항하는 통학(찌챙)이 1860년 최제우(t!l뻐뾰)에 의해 창도되었다 

이렇듯 대내외적으로 극심한 혼란기였던 1851년 9월 25일(양력 11웰 17일) 여주군 근 

동면 섬락리(짧햇및，현 여주읍 능현리 250)에서 명성황후가 태어났다 아벼지는 여성부 

원군 민치록(間했;1/<)이고 어머니는 한창부부인 한산 이씨(1818-1874)이다 l남 3녀괄 

낳았으나 어려서 죽고 명성황후만 남아 무남독녀로 자랐다 1858년 풍비uõ.\까)영올 앓 

고 있던 아버지가 영주(榮州)군수를 몰으로 서올 감고당(感古파)에서 사망했으니 영성황 

후는 적어도 8세 이전에 여주를 떠나 서울에서 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명성황후 생가 

는 원래 1687년(숙총13) 숙종대왕의 장인인 여양부원군 민유중(1잉빠파)의 묘막으로 지 

어 진 집이었다 민유중의 5대 총손인 민치록은 이곳에서 선조의 묘윤 관리하면서 살다 

가 명성황후를 낳았던 것이다 

농현리에는 명성황후와 관련된 이야기 몇 가지가 전해지고 있다 명성황후가 태어난 

것이 불과 150여년 전이니 지금 남아있는 이야기에 꽤 신빙성이 있을 듯 싶다 영성황 

후는 무척 영리했다고 한다 한번 본 책이나 사람을 잊지 않고 정확히 기억해 내는 솜 

씨는 두고두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혔다 이런 딸에게 아버지 민치록은 일찍부터 글을 

가르쳐 주었는데 명성황후가 공부하던 방이 있었던 자리에 지금은 1란강구리비(짧峰때필 

M’)가 서있다 또 명성황후는 같은 또래의 아이들처럼 머리률 닿아 앵기를 매고는 들에 

나가 새를 쫓곤 했던 소녀로 기억되고 있기도 하다 하루는 명성황후가 어머니의 치맛 

자락을 잡고 동네 우물가로 갔다 저녁을 짓기 위해 쌀을 씻으려던 어머니를 따라 나선 

길이있다 우불가에는 동네 아낙네들이 모여 빨래도 하고 물을 걷기도 하며 수다플 떨 

고 있었는데 그 중의 한 여인이 저녁거리로 좁쌀을 씻고 있었던 모양이다 어린 영성황 

후가 이를 보고 ‘나도 이 좁쌀만큼이나 많은 노비를 데리고 살아왔으면 ’ 하고 되뇌였 

다고한다 

고종이 직접 지은 명성황후 애책문(홍M文‘ 임금이나 왕비의 축음을 슬퍼하며 지은 

글)을 보연 황후의 어린 시절을 짐작할 수 있다 

“한창부부인이 신해년(￥갖年) 9월 정축일(T표日) 자시(子時)에 여주군 근동연 섬락 

"1 자기 집에서 황후를 낳았다 이 날 밤에 꿈은 빛이 비치연서 이상한 향기가 방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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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득 갔었다” 

황후의 어릴 때 이름은 자영(짧핏) 정호(貞없)등으로 알려져 있으나 확실한 근거는 

없다 태어날 때의 상황이나 같은 항혈의 돌림자에서 유래되었을 기능성이 있다 

“처녀 아이들이 꽃을 꺾어 별례를 희롱하니 말리며 말하기를 ‘벌레들을 잘 기르고 자 

라게 하는 것은 너를 기르는 것과 같은 것이다 ’ 하고 하였다 ” 

황후가 벌레와 같은 작은 생물틀을 사랑했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착하고 여렸다는 반 

중이다 황후를 친견했던 사람들도 황후가 어린아이를 유난히 좋아했고 외교관 부인툴 

과 환담을 나눌 때에도 손을 어루만졌다고 증언했다 그만큼 황후가 다정다감했다는 뭇 

이다 

“순간공(純簡公， 민치록)에게서 글을 배웠는데 두세 번만 읽으연 곧 암송하였다 알기 

어려운 심오한 뭇을 분별해서 대답하였고 조목조목 통달하였다 또 기억력이 비상하여 

심상한 사물이라도 한 번 보기만 하면 빠짐없이 잘 알았다 ” 

황후의 기억력을 정명이 나있었다 왕비가 되어 서양외교관틀의 부인들을 접대할 때 

지난 번에 만났을 때의 모습과 상황을 정확히 기억해 내며 친근감을 표시하여 부인들을 

놀라게 했다는 일화들이 남아있다 

“책 읽는 것을 좋아하여 역대의 정사에 대한 잘잘못과 옳고 그른 것을 마치 손바닥을 

보듯이 환히 알았으며 나라의 근거가 될 만한 옛 일과 역대 임금들의 좋은 말과 아름다 

운 행실과 혹은 야사나 보감(寶짧)에 실려있는 것 까지도 능히 말하니 아것은 그 가정 

의 견문이 본래 있어서이므로 다른 집은 미칠 바가 못되었다 ” 

황후가 고종과 함께 중국에서 가져 온 최신 서적을 공랑하며 국정을 고민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아들 순종의 기억 속에서 황후는 가정교사 이상의 자상하고 능력 

있는 어머니였다 서연(깜월)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연 매번 그 글 뭇을 찾아서 풀 

어주었으며 비큰한 예를 들어 반복하여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고 이해가 되어 마음이 기 

뻐할 때 비로소 다음 배울 것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아는 것이 정확하지 않은 것이 없었 

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콕을 하며 우는 초상범절은 마치 어른이 하는 것과 다름 없었 

다 염할 때에 집안사람들이 나이가 어린 것을 생각하여 잠깐 피할 것을 권하자 정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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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말하기를 ‘어찌 남의 지극한 인정을 빼앗으려 합니까 ’라고 하였다 장혜 때에도 일 

을 끝마치고 싫게 실것 운 다응에야 물러갔다 ” 

황후의 이런 모습에서 아버지 민치록을 쉽게 떠올렬 수 있다 학문적 자질과 효성에 

이르기 까지 아버지를 쑥 빼닮았기 때문이다 

“을축년(ζ표年. 1865) 안국동 자기 집(感古堂)에서 꿈을 꾸었는데 인현성모(인현왕 

후)가 옥규(玉圭) 하나를 주연서 가르치기를， ‘녀는 마땅히 내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어 자손에게 미치게 하나 영원히 우리나라를 면안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부부인의 꿈도 같았다 성모가 가르치기를， ‘이 아이를 잘 가르칠 것이다 나는 

나라를 위하여 크게 기대한다 ’라고 하였다 ” 

황후의 어머니 한창부부인 이씨에 대한 기록은 찾기 어렵다 그러나 이 대옥에서 어 

머니와 딸이 한 마음이었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난다 아무리 인현왕후의 채취가 서려있 

는 감고당에 살고있다 하더라도， 또 온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왕비할머니른 평소 

에 홈모해왔다 하더라도 한 날 한 시에 예언적 계시라 할 수 있는 인현왕후의 꿈을 함 

께 꾸었다는 것은 모녀사이의 빈틈없는 정신적 교감이 전제되지 아니하고는 상상한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철종의 3년 상이 끝나자 왕실 상하에서는 왕비의 책봉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 

작했다 외척의 시달립을 뼈저리게 체험한 대원군은 화의정 김영학(金쩌없)의 딸과의 

정흔도 파기하고 대왕대비가 관심을 두고 있던 영의정 초두순〔뼈斗생)의 손녀도 거절한 

채 외척발호의 우려가 없고 자기에게 순종하되 정치에 간여하지 않을 만한 인물을 고르 

기 위해 고심했다고 히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아들을 대신하여 한시적으로 정권을 쥔 

대원군이 안동김씨와 풍양조씨 등 지난 60여 년 동안 형성된 외척세력을 제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대원군은 이들을 누르고 자신이 추진하는 개혁에 동참할 지 

지 세력을 찾아야만 했는데 그것이 바로 여흥민씨였다고 여겨진다 민경혁(잉1광짧)의 

딸을 어머니로‘ 민치구(1써致九)의 딸을 아내로 둔 대원군에게 있어서 이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지도 모른다 그 즈음에 부대부인 민씨와 민숭호 퉁이 명성황후틀 추천하자 

대원군은 부자간에 동서(同t젠관계가 된다하여 한때 반대하였다는 이야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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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866년(因피 고종3) 1월 대왕대비인 신정왕후(;jll '피王퇴)는 12세부터 17세까지 

의 처녀들의 금흔령올 내린 뒤 ， 1월 16일 자연스럽게 국혼(圖뼈)장소들 대원군의 저택 

인 운현궁(쫓뼈홉)으로 정했다 2월 25일 초간택에서 큰 의미블 부여하지 않은 채 5명 

을 선발하고 2월 29일 재간택에서 명성황후만을 삼간택에 들게 하고는 3월 6일 서둘러 

서 명성황후를 고종의 왕비로 결정해 버렸다 이날 민지록은 의정부 영의정 여성부원군 

(월뼈府院君)으로 오씨는 해령부부인(짧寧府夫A)으로 추중되었고 생모 이씨는 한창부 

부인에 용해졌다 마치 미리 계획이나 한 듯 일사천리로 왕비책봉이 진행되었다 대왕 

대비와 실권을 가진 대원군 간에 묵계가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3월 9일 납채혜(納잊禮)， 3월 11일 납정혜(빼앙행)， 3월 17일 고기혜(놈째챔)， 3월 20 

일 책비혜(冊쩌짧)에 이어 21일 별궁에서 친영혜(親꽤짧)， 22일 인정전(仁政뼈에서 문 

무백관의 하혜 속에 상견혜(t且없$가 거행되었다 

이때 명성황후의 나이 만 14서1 6월‘ 영성황후의 국모로샤의 삶은 이렇게 시작되었던 

것이다 17) 

VI. 맺음말 

주변 국가들이 근대화로 가는 길목에서 치열한 몽부링을 치고 있올 때 지정학적 특성 

에 의해 한 옆으로 비켜 서있던 조선은 곧이어 밀어닥친 서세동점이라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다가 마침내 $댁의 쓰라림을 겪고야 말았다 

조선의 마지박 시기에 둥장한 명성황후는 백척간두에 선 국가의 명운을 되살려 내기 

위해 흔신의 힘을 다하였던 여인이었다 국가의 멸망이라는 칠괴플 두고 냥면 고종과 

함께 국정을 운영했던 왕비에게 혹독한 역사적 질책이 있었음융 안다 그러나 모든 일 

에 있어서 명암이 존재하듯 역사적 사건에 있어서도 어느 일망이 책임져야할 진실은 존 

재하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지난 세월 명성황후에게 가해졌던 비판의 목소리들이 진실성을 가지고 

17) 조성문 「명성황후용 잦아서J ， 2000 , 33-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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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는지를살며보았다 

명성황후가 속한 여홍민씨 삼방파는 학백과 흔맥을 보더라도 결코 미천한 집안이 아 

니었다 6대조 민유중은 병조판서， 여양부원군‘ 시효 문정()(띠). 5대조 민진후는 개성 

유수 시호 충문(忠文)， 4대조 민익수는 사현부 장령‘ 시호 문충(文忠). 3대조 민액분은 

충청감사 2대조 민기현은 개성유수를 지냈다 뼈대 있는 가문을 자랑하는 집안에서도 

명성황후 삼방따처럼 대를 이어 높은 벼슬과 빛나는 영성을 지니기가 어렵다 특히 조 

선시대에 시호를 받는다CIffit設)는 것은 까다로운 자격조건이나 절차만큼 크나큰 가문의 

영예여서 자손대대로 긍지의 상정이 되었다 명성황후의 아버지 민치록에 대해서는 그 

통안 알려진 것이 별로 없었으나 외손자인 순종(純宗)이 황태자 시절에 쓴 신도비문을 

흥해 연모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민치록의 벼슬은 비록 4풍에 불과했으나 그는 조상으 

로부터 울려받은 우수한 자질과 본인의 노력에 의해 스숭인 노주 오희상으로부터 극찬 

을 들은 촉망받는 제자였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위였다 민치록은 어머니의 간콕한 

권유로 과거장에 나가지 않았다 이는 정통학자의 길을 걸으며 사림의 존경을 받았던 

스숭의 영향과도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신도비의 표현대로 민치록은 효도하고 우애 

하며 예법을 준수했고， 도의(따짧)에 정밀하고 확실했으며 문장이 길고 넓은 사람이 

었다 

명성황후의 외가(外家)도 알려진 것은 멸반 없었다 단지 가정 이콕(李없과 목은 이 

색(李樹)의 후손으로서 인조({二뼈j 때 이조판서를 지낸 이현영(李따핏)을 집안의 인울로 

자랑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명성황후가 외세의 침입과 내부의 반발에 직연하고， 암살의 

위험 속에서 국권수호를 위해 밤잠을 설칠 때 궁내부 대신으로서 황후의 측근 역할을 

했던 이가 외상촌의 아들 이경직(李林뼈)이었다는 사실은 외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했 

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경직은 명성황후가 시해되던 1895년 10월 8일 새벽‘ 전청궁 

(뾰해첩) 옥호루(조꿇뺑)에서 명성황후를 보호하기 위해 일본 냥인들을 맨 몸으로 막다 

가 팔이 잘려 죽은 바로 그 사람이다 

명성황후의 어린 시절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은 고종과 순종의 기억이 전부였다 그러 

나 황후가 아버지들 닮아 효성이 지극했고 벌레와 같은 마툴(微物)까지도 사랑했으며， 

뛰어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고 왕비로 간택이 되어 멸궁에서 왕비수업을 받던 중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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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서 책을 놓지 않을 정도로 학구열이 대단했다 명성황후의 타고난 성풍과 자질은 

뒷날 왕비가 되어 고종과 함께 국정을 이꿀 때에도 여실히 드러났다 

성취된 학문적 지식으로 이들인 순종을 바르게 길러내었고， 개인적인 일로 국가의 재 

정을 낭비하거나 백성들의 손실을 모른 체하지 않았으며 국가와 백성의 장래를 위해 

선진 문물의 도입과 국가부강의 방책을 세우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다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명성황후와 관련된 기록들을 살펴보연서 명성황후에 대한 부정 

적 시각들이 근거가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 적어도 명성황후의 가문이 한미했다거나 

가난한 집에서 버룻없이 자라 표독한 성질을 부리며 시아버지와 맞섰다는 이야기는 이 

제 더 이상 거론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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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규 1995 

전인식 1998 

조준호 2003 

이민원 2005 

노대환 2006 

7 여흥민씨 가숭기략을 통해 본 17-18세기 여흥민문의 형성과 가문정비 김영숙 2006 

8. 명성황후'21- 감고당 

9 여성정치인으로서의 명성황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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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序꿇 

R딩행， 辛末양요와 운양호 사건 등 열국의 빠짧外잦로써 Illl港을 랬몇하였으나 大院君

의 fi:和로써 쇄국의 문을 굳게 닫을 뿐 아니라 보수집권세력에 의하여 호뉴국의 근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자 이에 맞서 젊은 개화따 세력파인 金玉t깐， 徐퍼j(iJliil‘ 洪英植‘ 朴泳孝 등 

에 의하여 甲'"政몇을 통하여 효F국의 근대화를 이루고자 하였으나 三日天下로써 이것마 

저 실패를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것은 체계적 연구로써 金玉i성 동에 대하여 올바른 병가를 받고 있 

다 그러나 우리 安城이 낳은 개화기의 선구자 安剛칩에 대하여서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올바른 명가를 받지 못하고 있어 安멍이칩에 대한 연구로서 이를 밝혀 그가 올바른 

명가를 받는데 -ßIJ가 되고자 본 논문의 주제로 삼았다 

n. 本꿇 

1. 가계 

안경수를 올바로 파악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家系부터 살띠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여 가계를 살피고자 한다 

그의 姓은 安Jf:요 관향은 竹山이며， 이릉은 빙~장요 자는 뿔앓이고， 호는 河醒이며， 

시호는 ~!딴이다 

그의 시조는 중국 剛西인 $'Jj;'으로 서기 807년 당나라 헌종 원화 2년(신라 애장왕 7 

년)에 충원(앓)의 난을 당하여 동생 많과 같이 중국에서 신라에 망명해 와 松썼山 밑에 

살고 있었다 이때 j옮州 (iili山)에서 城포를 죽이는 반란이 일어나자 전기 형제가 이에 

참전하여 이를 형란하는데 그 전공이 큰지라 국왕께샤 공을 높여 경동園之많이라 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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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앓에게는 I빙姓~JX')라 하고 통생 댐은 본성을 지키라고 固城君을 봉하니 이에서 * 
#P安fξ와 固威종JX가 비롯되었다 

이어 804년 신라 팡文王 4년에 甲빼얹亂이 일어나자 @의 아들 상형쩌|인 tt깜 îii흉 

<E￥* 퉁이 이를 平定하는데 그 功이 큰지라 경문왕께서 三兄%에게 ï!!名封롭하시니 fx 

￥￥은 m잦에 竹城(後에 竹山) 쫓흉은 m￥에 111州 iE깜은 !l'P f!J!에 竹州君을 봉하나 이 

에서 竹山. 111州， 竹州의 관향2)이 비롯되었다 

ft펀을 내린 것은 후대에 封君한 것으로 기록한 것으로 본다 

갖뼈협는 시조 엠{잦公의 31대손으로 1853년 6웹 20일에 양城llfS 古三뼈 m\山~ 꽃외 

마올에서 농사를 짓는 한미한 흉l!I 光얄公과 어머니 소州 후JX 사이에서 외아들로 태어 

났다 

그림 l 公의 묘소 앞에서 후손틀과 감이 

1) 安.a::f<l)iI\\U과 文~{얘~ 
2) 횟&同뻐;n 國용(1878-1926)은 안경수의 양자로서 정용의속 보용과 3년제 동교전문학교(현 무% 

m大)용 1899년에 흩엉하고 1902년 전후에 귀국하였으나 체포되어 2년간 무욕되었다가 1904년에 
석방되어 기독교에 귀의하였다 항일성격이 강한 보성관에서 언역으로 생계용 유지하연서 저술가 

로서 영생융 앵았다 1906년 없"R의숙 교사로서 정치 풍용 강의하였다 1907년에 팡신상엉학교에 

서 상업 행정맙플 강의하였다 1908년 탁지부 이재국 근무. 19 11 년 청도군수 역임， 대동전문학교에 
서 쩡치학 경제화 강의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r정치학원혼j융 저깜하고 신소성로 r금수회의j찬 썼 

다 톡자로 ,e.7I<o l 있는데 호는 m힘으로서 소성가이다 그리고 가까웅 집안의 ~IÌlk은 예영기에 흥 
난아와 감이 응악에서 환동하였고 ?엄ff<의 ”이j로서 세계적인 부용계의 거생 ltiiM~와 제숭의 매위 

16:(1샤은 우리나라 우용계의 -A#이며 모두 Ji(없띠 갖뼈 장산"1 꽃외에서 난 뛰어난 A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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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계 약도(竹山 安R 大同홉에 의함) 

횟빨 

11 
랩휩6 웹야(2빠 

(尙깜左{뼈t) 

險 II!t生 껏즈 i효등Ift -j없 令↑짧 世훗-←洪하￥--카〈年 
(3반) (5t!t) (9世) (1Ot!t) 

「述 r- T子誠

社 rì; 향 후仁 1 f-子파 
(15t!t) (때城 Lm--l-子誠
(뼈 m긴i) (17tu-) ~주 (17빠 f--子등R 
兵맨 f-子없----像-←---克짧 
짧11) 1 (行免山뺑앓‘ (行핫隊參奉) (成썩야土) 

î앉海짧TI兵띤WlIllJ都얽) 
'--주끓 

-i섬---- (1;)德 ---←→짧 處益 *~* 
(司챙府양읍청)(行JB: 몽，;Tf(宣{핑官)(펴德ep) (成均進士)

，-월Iì承 
「光台 후원 llii뽑 'llil* ~2 벼承힘 

偏:-1 왜71<. ~2 金百뼈 

-ft~폼-宗w- I l-:J't.jf&-핑센"國폼--必承 
」檢--光쯤→←←뺏원 園월(系出) 

그림 4 호댁문학가협회에서 안국선 기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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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어려서 성풍이 강직하고 마음이 영특하였다 3) 또한 선견지명이 있어 16세-19세 

전후하여 부산에 내려가서 일인이 경영하는 상점에 종사하면서 일어를 배워 일어에 놓 

통하였다 그러나 뭇하는 바 있어4)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부친을 도와 농사를 짓는 한 

연 四싼三，j!을 공부하고 무예를 닦아 1876년(고종 13) 그의 나이 24살 때 무과에 급제 

하였다 5) 

3. 勢道家 閔泳數의 문객이 되다 

그는 뭇하는 바가 있어 고향에서 농사하는 일을 그만두고 따뼈에 나와 세도가를 출입 

하다가 당시 세도가인 閔泳짧의 문객이 되어 일어에 능통한지라 그의 관심과 총애를 얻 

어 홉內府 필휩U없을 맡아가지고 당시 궁중에서 일본에 주문하여 사용하는 일체의 물품 

을 안경수가 단독 일본에 왕래하며 구입 진.)..01-6)하였다 

4. 日本 留學

1880년 전반기에 정부에서 근대화 정책의 하나로 다수의 유학생을 일본에 파견하였 

다 그러나 유학생 몇 명에게는 서양의 인문 사회 과학을 배우게 하고 대부분에게는 금 

은 분석술， 양잠， 방직기술 습득을 위하여 파견하였다 

안경수는 1884 년 8월에 일본의 間山에 가서 방직기술을 배우고 졸업하였다 7) 당시 

학업 이수기간은 보똥 l년 정도로 보아 그는 적어도 1883년 그의 나이 31세 때 일본으 

로 간 것으로 본다 그는 일본을 자주 왕래하면서 일어가 더욱 농통하였다 

3) 安잉에천 jli'띠에 

4) 1:1 제紙 엠|함 IJ행 연재소설 r1~~m저， r光化f'11 J r하염없는 제국j 앉% 슛，*=fk 증언 

5) 갖빼헤 i$lfió* 
6) )898년 6월 안정수와 함께 고종 예위에 창가하였다가 땅각되어 일본으로 망명한 尹쭈)î;의 「단연글J 
7) 후:ItlIi의 「개화 초기의 한국인의 일본유학"J p.63.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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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中央 政界에 나서다 

1. 주일번역관에 임명되다 

1887년 4월 34살 때 m~門 王낀i에 임명되고， 

1887년 5월에 민영준이 주답 일본 변리 代토에 

임명되다 그는 6월에 주일 번역관')에 임명되었 

다 주일 번역관으로서 안경수는 일본 정계 인사 

들과 자주 접촉을 가질 수 있어 후일에 안경수 

의 정치활통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림 5 안영선의 손자 영현과 병섭 
안필숭의 조카 안병섭 

2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엽전을 혜지하고 금 본위 화예를 주조하다 

이에 앞서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1888년에 멸랜드로프를 초빙하여 전환 

국 총판에 임명하고 그의 의견에 따라 근대화예를 주조하여 유통하려 하였으나 실행단 

계에서 좌절되었다 

1890년에 안경수가 전환국 방판에 임영되어 朴定陽 金￥3級과 합께 본위제 화폐개혁 

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1890년 말에 고종의 명을 받아 안경수가 일본의 화예제도와 

전환국 운영 개혁을 위하여 일본에 따견하였다 9) 

그는 大[\Ii(잉1명예會社의 t앙田信之를 만나 우리나라 본래 화예인 엽전의 주조를 상의하자 

이는 불가능하다고 하며 문영국에서 발행하는 근대적 화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하여 

본국 정부와 협의하여 이를 받아들여 엽전을 폐지하고 근대적 화예를 주조하기로 하였 

다 이어 大三輪을 전환국 관리로서 효뉴국 정부가 정식으로 채용할 것을 제시하여 일본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환국 건축비와 기계 설립비에 2만700원을 한국 정부에 기증하기 

로 하고 자신도 25만원을 한국 정부에 대여하였다 이 계약에 따라 전환국을 서울에 건 

8) 13앙앓 고흥 24년 6월 8일 

9) 티암짜 고종 27년 10'휠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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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하지 않고 일본인의 영향이 큰 인천시 전동(현 인천여상 자리)어| 성렴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大三빼올 초챙하여 1891년 11월 16일에 임기 5년의 lt뺑에 임명하였다 l이 

이와 같은 조건으로 우리나라에서 은본위 화예를 개혁하는 환동이 시작되어 안경수는 

전환국 방판으로서 당시 호조판서 朴定넓을 비롯하여 金값용， 李商:(E 大三훌과 같이 

신식 화예 조례를 상의 결정하여 1891년 12월 6일에 고종으로부터 허가을 받았다 11 ) 이 

에 따라 세계 조류에 따라 은본위 제도를 채택하였다 

1891년 10월까지 약 23만원의 화예를 주조하여 1891년 2월 4일부터 신식 화예를 발 

행하였다 그러나 *三뼈과의 의견충돌로 1893년 l원 6일에 인천 전환국의 주조사업이 

중단올 당하자 Jt11I1은 우리 정부와 당판하여 투지금액과 이자릎 포함하여 14만9천99원 

11전올 정부로부터 수령하고 1893년 3월 23일에 시설을 우리 정부에 인도하고 일본으 

로 를아갔다 12) 

그 후 인천 전환국에서 화혜를 계속 주조하려 하였다 그러나 자금 부촉을 비롯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중단되었다 

(1) 전환국과 교환국의 업무담당 영역이 명확하지 않고 

(2) 당오전의 피해가 막심한 가운데 다시 新뼈를 주조하는 것은 더 큰 해를 끼칠 것 

으로 생각하여 엇”짧朝와 같은 정부 관리의 반대 

(3) 효따따는 새로 주조한 화예 뒷면에 大i;itJ빡이라고 기입한 것을 들어 해園의 속방 

이라는 것을 내세워 大추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며 발행을 중지할 것을 요구13) 퉁 

으로중단하였다 

이와 같은 어려운 조건을 무릅쓰고 발행하다가 끝내 중지되었다 그러나 전기한 난관 

을 극복하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신화예들 주조 발행한 것은 안경수의 독보적인 공 

헌이 컸다는 것을 영기한다 

10) IHî싸 고종 28년 11원 16일 
ll) 갖m눔)!t ， ' 1874 후얘양뻗 훗뺏ι大三~ 文깐t..:--:> t，.‘ "(J 초선학보 p.58 
12) 三J:J잉 이석준 역 1930년 'illi싸뻐1"" 回빼I!IU'한국경제신문자료 l~ J p.56 
13) ，신운집성 냉지띤년사」 앵치 26년 6원 l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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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甲牛更표을 알아본다 

1) 日本군의 왕궁을 무단 정거와 협박 

1894년(고종 31년 甲午) 6월 18일에 淸나라 훌i!!:1JJl가 본국으로 도망치듯이 툴아갔다 

이에 大%公{핏는 의기충천하여 朝隊國은 自主훗P이니 ii~]ì을 境外로 途tIl하여 g 主의 위 

신을 세우고 짧淸!맙l에 성립한 통상무역 협정을 폐기하여 g 主l'l'셈을 보이라고 강박했 

다 그러냐 우리 정부의 대답이 없자 大%는 日펴여단사령관 大앓 小將과 상의하여 21 

일까지 일본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武力行짜도 불사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이에 

영의정 i;t~뿔은 사표를 내고 세도재상인 I폈i;j，앓은 출입을 기피하는 퉁 책임을 전가하 

는 상태에서 대답이 없자 그들은 1개 연대의 병력을 동원하여 경복궁까지 불법 정령 대 

문짝까지 쳐부수고 어전까지 난입하자 |해JX 일당이 뒷문으로 도망하자 같은 무리들인 

兩없下를 모시던 하돔과 호위군마저도 양전하를 그대로 두고 도주히는14) 不忠을 범하 

였다 

이에 궁궐에 쳐들어온 日本군은 번쩍이는 칼을 빼어 들고 양전하를 에워썼다 이때 

신난영에 있던 병사가 건춘문을 들어와 일병에게 총을 쏘거늘 安!ll'J짜가 들어와 이를 중 

지시키자 箕兵이 군을 탈출하여 돌아갔다 

이때 고종께서 안경수를 불러 일병에게 연유를 불어보라고 하시었다 이에 사유를 알 

아본즉 大%가 칼을 빼어들고 고함을 치는 것은 大院君을 빨리 들어오라고 재촉하는 것 

이라고 말씀드혔다 大，Ç，t，는 大院君을 용립하여 !굉JX 척촉 世펴정치를 打倒하고자 함에 

서이다 

2) 大院君의 입궐 

이에 金없짧과 安잉이 {.~잊t p.히本 퉁을 시켜 大l앉君을 입궐시키고자 하였으나 이에 불응 

하자 大院君의 {則近으로서 투옥된 했헐朋Q을 시키어 설득하였으나 任?命을 들어 不應하 

자 또다시 安剛t'.í-2t 1f.ì솜썽이 대궐과 大院君떠1를 왕래하여 *씨iJ.!를 大院君에게 파견하여 

간신히 허락을 받고 大院君께서 입궐했다 

14) r，없싸tmu 제2권 고종 31년 甲午(1894) 일본인의 대원군 영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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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일군이 침입하여 궐내가 몹시 소란한 가운데 大院君과 고종이 서로 협의하여 大

μ는 고종의 교서를 받아 대신들을 불러들였다 이때 일병들은 대궐 문을 지키고 들어 

오는 사람마다 일일이 점검하여 들어오게 하였다 이에 金弘맺‘ 金炳始‘ 趙땅世‘ 鄭iil\j

뼈 둥이 들어요고 沈짧짧은 들여보내지 않았다 이때 I#ê과 호위군이 모두 달아나 수 

라마저 들어오지 않아 양전하께서 수라를 운현궁에게 영하여 들여오는 것을 일병이 모 

두 빼앗아 먹어치우는 민족의 수치를 당하였다 15) 

이때 일본군의 행패에 대하여 항거한 명양병 500여 명이 연달아 일본군에게 포를 쏘 

자 大，%는 좁은 문을 통하여 몰래 고종을 만나서 협박하자 맹통하는 자는 참하라고 영 

하자 병들이 통곡하며 총통을 부수고 군복을 찢고 칼을 뽑아 땅을 치니 곡성이 산이 무 

너지는 듯하였다 16) 

3) 무기와문화재 약탈 

이에 일병이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빼앗으니 대포가 30문‘ 기관총 8문‘ 소총 

2， 000정 ‘ 기타 무수한 화승포， 궁시군마 14멸 등이었다 

또한 수백 년 동안 왕실에서 보존 수호하던 이 나라 최고급 국보와 문화제를 마치 교 

전 중 전숭국이 패조댁에서 빼앗은 전리품처럼 백주에 궁궐을 뒤져 약탈해가지고 인천 

을 롱하여 본국으로 가지고 기는 만행을 저질렀다 17) 

이와 같이 하여 서울에는 그나마 군인도 무기도 없고 척족 riJJX는 모두 도피하고 없 

었다 IJ(]泳柱는 앓州로 도피하고， 閔泳짧은 뼈西로 도피하는 퉁 모두 도피하였다 

4) 大院君의 말씀 

大15ft君이 피박되어 입궐하자 짧짧淵과 安g띠칩가 맞이하며 말씀 올리기를 「나라가 이 

팔이 된 것은 모두 閔R들이니 모두 죽이라」하자 대원군이 냉소하며 말씀하시기를 「나 

도 20년 갇힌 몸으로 이리 되었으나 이번의 死活은 챔君에게 달려있다」고 하였다 중궁 

이 이를 듣고 큰 덕이요 과연 大앓이라고 하였다 18) 

)5) r，쩌써딴i1u 제2권 上同

16) 상동 
17)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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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친일 개화인을 대폭 둥용하여 정부를 조직하였다 19) 

金짧짧 외무협변， 1하좀i양 외무참의， 李땐짧 내무참의， 安剛장 우포장， 魚允中 선화당 

상， 趙앓써장어사 퉁 

6) 單뿜빼務훌 설치(日本의 명치유신의 원로원과 추밀원 같은 기구) 

영의정 金弘맺을 회의 총채로 박정양‘ 김윤식， 김종한 조의연 이윤용 김가진， 안경 

수 유길준 퉁 9명 합계 17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김가진， 안경수. 유길준 퉁이 중심이 

되어 大g公{핏 t;:村!쩌本 동의 조언을 받으며 大典용通 六J)I!條jj1J에 의하여 구제도를 원 

칙적으로 보충하여 근대 법치국가의 내각 제도를 참작 조화 고심 끝에 의정부 관제를 

근대적 기구를 개면하는 동 近世 王뼈 500년의 정치제도를 근대국가의 형태로 개면하 

여 (1) 의정부 관제개혁 (2) 궁내부 신관제 공포 (3) 일반 사회 제도의 개혁 (4) 재정 

경제 개혁 (5) 군제개혁이 중심이 되었다 20) 

이상과 같이 전기 3인이 주동이 되어 甲午更랬의 획기적 개혁을 실시한 것으로 언제 

인가는 누가 할 것을 친일파의 따가운 명기를 감수하며 이루어 놓은 것이다 일본의 것 

을 그대로 에꼈다고 일부에서 논하지만 이는 미국이 프랑스의 三빼분립제도를 본받았 

고 日本은 미국의 삼권분립제도와 독일의 프러샤 헌법과 상법에2 1) 있어서는 나폴레옹 

의 상법을 그대로 본받아 제정한 것과 같이 자기 나라보다 선진된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국제적 관혜로 우리는 日本의 제도를 본받은 것으로 본다 

4 , ζ末사변 

1) 독정승 三浦公使의 %찮 

일본 공사 井上가 300-500만원의 공수표를 남발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자 새로 부임 

한 三1패공사는 협핸으로 일념하고 있어 王室과 척족 계열은 그를 상대로 되지 않은 인 

18) "없ι냉tll/u 제2권 고종 31년 甲午(1894)
19) r，짧셔iffiu 제2권 고종 31년 甲午(1894)

20) "없Jî!iffiu 제2권 고종 31년 띠午(1894). 'm법밍앙'J r앨國잊 현대연J (甲午핏랬 양상) 
p , 224-250 

21) r핏m'm大 교수 효JJ:l-Y} 챔Jl EI 本잊~ !*'J1'J " 꺼 ìfi :l:l!뼈~'I t￥Gμ 1992, 1/ 10, p,34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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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라고 얄잡아 보고 친러 친미 정책을 노골적으로 강화 실시하였다 심지어 친일계 

훈련대의 해산설과 무장해제설까지 유포하였다 

이어 친일계인 金잃짧이 연관되고 이어 짜吉영은 의주 감찰사로 좌천시키고 친로따인 

李節펠이 金fi~'짧을 대신하여 임명되었다 

2) 독정승의 정체 

이때 독경승으로 가연을 쓴 三뼈는 강력한 무력행사를 내세우는 육군 중장으로 돌변 

하여 친러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 길은 왕비를 제거하는 길 밖에 없다는 무서운 결심 

올 하였다 그러나 이런 무서운 항정이 기다린 줄도 모르고 러시아 세력만 믿고 을미사 

변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인 8월 7일에 훈련대 해산과 무장해제 그리고 척신 척족계열 

이 t잉泳짧의 궁내부대신 임명 풍을 가지고 王Fo I굉JX계에서는 군부대신 安빼원를 시켜 

일본 공사관에 따견하였다 그러나 三뼈公使는 이 문제에 대하여 몹시 격노하였다 이 

것은 결국 을미사변을 결행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22) 

안경수와 합께 갑오개혁 l기 활동을 했던 趙짧뼈과 햄않짧 퉁 소수친일파 관료들은 

이 모의를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훈련대 2대당장 펌範휩과 제5진을 담당한 李斗뼈 

둥 친일 고급 장교들은 폭도들과 같이 이 사건에 직접 가담하기로 하였다 

3) 다. 三浦의 王팀 제거 절행 

우선 三1없는 10村 샤기관을 시키어 공덕리에 계시는 大院君을 찾아가 그에게 협조를 

강박하자 「大院君은 직접 국왕을 보익하며 궁중을 강독하고 일제의 정부는 내각에 맡기 

고 간섭하지 않는다 金'l1.잊， 魚fc中， 金允뼈 둥 三A으로 정부를 구성하되 李없갱을 

궁내부 대신에 입영할 것」을 요구하자 三뼈가 이것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조팀 제거에 

착수하였다 23) 

三폐는 동향인 땐本 출신으로 한성신보 사장과 주필 연집장과 언론 출신 둥 다수와 

낭인 동 양복을 입은 자. 일본 복을 입은 자 大刀를 어깨에 맨 자， 허리에 찬 자， 곤봉 

22) 小뿌찢않 'll!I!Ièl양홈JêJ 1965. p.49 

23) 51!!.짜쉰 ，~固!è_ JJHt웠J p.594 

l'))j-t 쐐立t6l1"r!중 安멍이E염1 i폼’Vr껴1 01한 1m 187 



을 든 자‘ 양복에 짚신을 신은 자‘ 피스트를 가진 자 동 50명 내외로 구성된 윌댔의 % 

핀無道한 殺A百꺼L 夜行의 f찢!!Ix ，jj.\徒로서 일군 l개 대대 병력과 참령 禹~~핑과 후斗뼈 

아 지휘하는 3.5대대 병력을 日公{핏관 무관 補濟1 육군 중화가 총지휘하는 부대 일부가 

당을 넘어 광화문을 열자 大院君이 단 보교가 들어섰다 이에 훈련대 연대장 양용훌이 

군부대신 安뺑휴잊} 함께 17H 중대 시위 병력을 거느리고 행1f1꺼 일대에서 폭도의 칩임 

을 막고자 처참한 공방전이 벌어지자 흥계혼이 적단에 쓰러지자 중과부족 시위대가 전 

의를 잃고 도망치자 안경수도 할 수 없이 현장에서 몸을 피하였다 

사실 안경수는 이 사건에 대하여 전혀 알지 옷하고 있다가 사건 당일에 훈련대 연대 

장 홍계훈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행동대원 4-50명 정도의 인원 정도로 파악하고 1개 중 

대병력이면 충분하다고 믿고 1개 중대 시위대를 거느리고 대항한 것 같다 살인 폭도들 

은 다시 ‘제너 럴 따위’ 가 지휘하는 시위대 사이에서 2차 공방전이 있었으나 약간의 

사상자를 내고 분산 도주하였다 

이같이 하여 500년 王朝 구중궁궐까지 폭도들이 쳐들어가 국왕의 연전인 j<I'$없과 

王밍의 칩전 玉짧짧에서 국왕과 王子가 계시는 바로 눈앞에서 -園의 王뼈가 日염의 칼 

날에 무창히 쓰러지는 참화를 당하는 천고에 없는 민족적 비극을 가져왔다 24) 

이와 같은 민족적 비극은 민족에게 대한 두고두고 뼈아픈 경고요 피눈물 나는 무서운 

교훈될 업탈言갱~~양 실천 없는 君많까않와 ~tm뿐w을 신조로 한다는 벼슬아치와 지식인 

(양반)들이 낳은 소임을 남에게 미루고 자기만을 앞세운 g써的 비극이요 불행이 아니 

고무엇이랴 

4) 王뼈 살해범 사후 처리 

일본 정부는 三패를 본국에 소환하고 彩村 둥 40여명 관련자를 체포하여 %잉감옥에 

가두고 10월 30일에 井上앓 등을 위문사로 파견하여 조선 정부와 절충하여 즉일로 써j 

命으로 훈련대를 해산시키고 훈련대장 1휩節뿔 李斗짧은 해직시키고 전군부대신 뼈앓 

써 경부사 柳漫짧은 연직시키고 사건에 직접 가담한 후周-e- . 朴îlt. 尹陽禹는 사형에 

처하고 大院君은 운현궁으로 돌아갔다 

24) !I빼쩔1't r~~μ! IJIJt~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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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짧生門 사건 

ζ未 사건 이후 친일 내각에 의하여 홉內에서 포로상태에 계시는 고종을 빼生門올 몽 

하여 移쩌1시키고 국모의 복수와 당시 친일내각원을 반역죄로 투죄하기 위하여 러시아 

공관에 있는 李範품‘ 시종원 李戰純‘ 시종 *"11，\洙‘ 참령 李illífiX 정위 李敏宏 전위원 

李연求‘ 탁지부사계 국장 金在잎， 시과 李世짧， 참령 1대대장 李節來. 제2대대장 주융 

짧 그러고 전군부대신 安때않 등이었다 그러냐 이 사건은 李￥없에 의하여 띠允中에게 

사전에 밀고 되어 申%均 거느린 친위대가 대기 상태에 있었다 25) 

안경수가 이를 자세히 검토해 보니 오합지졸일 뿐만 아니라 이미 전기한 바와 같이 

李용짧가 魚允中에게 고변되어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한 안경수는 내부대신 김 

윤식에게 알려주였다 그러나 11월 28일 새벽에 林&洙 퉁이 거느린 30여명이 경복궁을 

습격하였으나 미리 대기하고 있던 친위대 양l꺼깨均이 거느린 친위대에게 패하여 李띠微， 

林llk洙~힘낀t!l!. . 李敏宏 둥 14인은 모두 친위대사관에 체포되어 처형당하고 李節쁨을 

러시아공관으로‘ '$'ft.用은 미 공관으로 망명하고 安웰}칩는 仁川으로 도망가다가 체포되 

어 재판에 회부되어 태 100에 징역 3년에 처하고 을미사변의 진모를 모른다고 해주부 

장연군 백영도에 유배되었다가26) 1896년 2월 6일에 연죄되었다 27) 

친위대장이 대웅하기로 하고 안경수가 외부대신 김윤식에게 밀고하고 주양%가 나중 

에 군부대신 서리 魚允中에게 밀고했다고 하고 있으나 김윤식의 수기에는 李왕%가 밀 

고하고 800명이 담을 넘으려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 서로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 28) 

6. 價館播遭

러시아공사 베베르는 일본이 민비 몰락 후 그 세력을 상실하자 공사관을 보호한다는 

것을 구실로 수영 100명을 공사관에 주둔시키고 李%품으로 하여금 궁녀 엄상궁을 통 

25) *JiU를 짖大 석사논문 「애* 安뼈침의 l&i슴rl'J ‘Æi애i';"!"i 1ll:lJ6Jf::t'f.J 1993 
26) 國府짜 고종 32년 12원 6일 
27) 뺑씨합셨 
28) l'l.범생유 「얘많æ IJlJtt.:lJ 'm生1"1 사건 개요J p.684 

f꺼t 쩌立1íh1"r:N: ，강밍이@얻I i폼힘뻐1 대한 1m 189 



하여 고종에게 친러의 펼요성을 말씀 을리어 을미사건으로 놀라 공포심에 시달리어 국 

가 원수냐 군주의 체연과 관계없이 생명의 보전을 위하여 어디라도 며신하겠다는 고종 

의 숭낙을 받아놓았다 이에 이범진 일따는 11일 새벽에 50여명의 러시아 병을 이몰고 

北뾰洞 小路를 따라 떼l武門에 틀어가 고종과 황태자께서 궁녀의 교자에 타고 미리 배용 

한 내시 몇 영과 같이 러시아 병의 호위를 받으며 궁중을 빠져나와 러시아 공관으로 따 

천하고 大王大%와 王太子%는 경운궁(현 덕수궁)으로 옮겼다 그러나 이 사실을 진러 

파 이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천고에 유례가 없는 DJ-국의 비극이었다 이에 이범진이 군 

인과 경찰을 통하여 총리 金깅L빛과 농상무대신 했l!lt:ll:에게 이 변을 알리자 이를 듣고 

궁중으로 들어오다가 경무청 대문 밖에서 타살되고 f척允中은 고향으로 가다가 용인에서 

村民에게 타살되었다 

이어 러시아는 다시 수병 200여명을 증원하여 貞洞 일대를 엄중히 지키고 이범진의 

숭낙 없이는 비록 大홉일지라도 출입이 금지되어 이범진이 일방적으로 고종에게 주청하 

여 러시아공관 내에서 정식으로 끓를 받아 실시하였다 심지어 11월 28일에 추敏종 安

썽이참 둥이 죄를 특사 받고 이어 경무사에 임명되었으며 . 후節품은 법부대신. 李完用은 

外大겸 짱大 金炳始는 총리로 朴定P융이 임시로 서리를 보게 되어 朝빵의 天下는 親짧 

派의 수중으로 돌아가고 만반 정사는 러시아 공사의 E밑에 조}우되며 君t 父子는 일개 

흘러들어온 냐그네와 같이 러시아 공관 한규통에서 기거하니 당시 국사는 실로 한심하 

기 짝이 없었다 그리고 안경수는 내각과 뭇이 맞지 않아 사입하고 중추원 1등의 관직 

에 전입되다 

한편 경원 종성 광산 채굴권‘ 압록강 유역과 울릉도 삼림 채벌권‘ 철도부설권 마산 

부근 율구미만 러시아 동양항대 석탄저장고 및 해군 병원 설치권 동 많은 이권에 개입 

냥하정책을 감행하려 하였다 이에 독립협회가 만민공통위원에서 반대시위가 일어나 

1896년(건양 2년) 1월 20일에 고종께서 덕수궁으로 환어하였다 29) 

여기에서 특기할 것은 친러따인 별관 김홍집이 고종과 왕세자를 독살하려고 커피에 

독을 넣어 드리어 고종은 이상히 여겨 마시다 토하시었으나 왕세자는 그대로 마시어 생 

명을 건졌으나 그 후부터 정신을 흐리게 했다 

29) 멸건곤 19호 1929. 2. 1_ r李大王 아관파천 사건 2원정연기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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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獨立協홉의 활동 

1 독립협회의 목적과 구성 

아관파천으로 친일내각이 무너지고 친러 내각이 성립되어 일단 일본의 세력은 견제되 

었다 그러나 국가의 자주성은 크게 손상되어 열강의 이권쟁탈전이 더욱 심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서재필 등은 자유민주주의척 개혁사상을 민중에게 보급하고 국민의 힘으 

로 자주독립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독립협회를 구성하였다 3이 

독립협회는 1896년 7월 해으로부터의 독립올 기념하는 것으로 종래 해에 대한 낀1大 

의 상징이었던 iliι땐 P'I 자리에 독립문을 건립하고 독립공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창립되 

었다 

2. 독립협회장 겸 회계장에는 안정수31)가 선출되고 

위원장에는 이완용， 위원에는 김가진， 김종한， 민상호. 이채연. 권채형 ‘ 현흥택‘ 이상 

재 이근호， 감사위원에는 냥궁택 오세창 둥 10여명의 다양한 성향의 관료들이 참석한 

일종의 고급 관료 클럽이었다 

여기에서 서재필은 고문으로 창여하였는데 이것에 대하여 정말 서재필은 외국인을 자 

처했기 때문에 회원이 되지 않고JO← 1) 회중의 제반사를 단지 고문으로 참여하였다 라고 

밝히고 있다 

독립협회의 목적은 비정치적 성격을 띠었고 따라서 내외의 광범위한 후원을 받고 있 

었다 즉 당시 독립협회는 안경수를 회장으로 하여 정부 관료가 중심이 되어 이꿀어 나 

갔다 서재띨은 고문으로 협회를 이끄는데 조언을 주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안경수가 

30) 국λ}연진위원회 「고등학교 국사， r독립협회와 대한재국J 2002. 3. 1. p.329 
31) 안경수가 회장에 선정된 것은 (개 그의 정치직 배경읍 플 수 있다 (1) 고판용 지냈으며 비교적 언 

배가 않고 (2) 친인파로 싼리우는 세력뿐만 아니라 정용따 세력과도 연Eι용 맺고 있다는 정 (이 한 
성은행장으호서 자금판리가 연한 접 (4) 당시 판el틀의 일종의 관직 대기소였던 중추원 의판이었 
던정 

31-1) 신용하 r신판독핑혐회언구.j r독립협회창굉J 2006. 11 /10 . 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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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에 선출된 것은 주32)에 있으니 창고해 주기 바란다 

회장으로서 그의 역할은 회의 중 참석하여 션中 大少 사무를 최종 결재자이었다 즉 

안경수는 자금 출납뿐만 아니라 협회에서 개최되는 모든 일을 최종 결재하는 지위에 있 

으며 회의에서 그의 역할과 비중을 짐작할 수 있다 32) 

안경수는 회장으로서 토론회에 직접 참석하여 사회를 당당하고 서재필이 토론 진행을 

지도하였다 토론 주제는 정치적이 아닌 경제 사회 문제 퉁이다 

“조선의 급선무는 교육이다” “도로 개수가 위생상 제일방책” 퉁이었다 그러나 토론 

회가 점차 진행에 치우게 되어 본격적인 救國 政治운통으로 변하게 되었다 

3. 1896년에 발간한 독립회보 

l호에 순한문으로 된 안경수의 序가 있다 여기에서 안경수의 근본 입장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안경수의 사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그 일부를 소개한다 

그는 먼저 ‘수백년 이래로 우리나라는 스스로 우리나라요 백성 역시 우리 백성인데 

오늘날 독립된 형세가 없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라고 반문하연서 당시의 우리나라 형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랄히 비판 논박하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있다 

즉 세계는 군웅할거의 시대이며 세계 각국은 침략 야욕을 가지고 신중히 계획하고 거 

래하연서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는 시대를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호F국은 ζμ국의 침입을 받아 일대 난극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원인을 다음과 같 

이 말하고 있다 

「公聊大夫 된 자들은 오직 老少南北의 당쟁이나 일상고 쩌生된 자들은 오직 心

性걷R쩔의 논쟁이나 하고 과거 보는 지들은 오직 詩J!it表策의 상투적인 글재주에나 

힘쓰고 양術官들은 오직 문벌이 높고 낮음이나 저울질하여 나라 땅에 있는 짧을 

녹여 쓰지 못했으며 또 기름을 뽑아 쓰지 못했는가 참으로 않文이 너무 많았고 

쌓인 폐단이 너무 심하였다 예의를 빙자하여 태명을 일삼고 고루함을 달게 여기 

32) *JiU.H 켓大 æ원'<4 석사논문 r웰;I<'t'밍에잔의 ii&i응 4뽀.il!f，liíWJ !Jf쪼J p.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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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서 스스로 높은 제 하여 찌I HJ J당生과 피않Ij!i\兵의 1'f짜求f듭하는 일에 이르러서 

는 내처 떨쳐버리고 외면하연서 물리쳐서 마침내는 넘어져 오늘의 일대 난극에 

이르렀다 J33) 

4 독립문과 독립공원 건립 

1) 독립기금모금 

이에 당면과제로 거국적인 기념사업으로 청나라 지 

배에서 벗어난 독립을 기업하는 뭇에서 -11'大의 상징 

이었던 띤!뽕門 자리에 서재필의 제안으로 프랑스 파 

리에 있는 나폴레옹의 개선문을 본따 독립문을 세우 

기로 독립협회에서 결의하였다 이에 독립협회 회원 

들이 우선 국민의 모범이 되기 위하여 510원을 거출 

하였다 이에 따라 아래로 소학교 학도가 2원을 기부 

하는 것을 비롯하여 위로 왕세자가 1 ， 000원을 하사하 

는 등 각계각층과 외국인 선교사 퉁 통합하여 3.825 

원과 추후에 2.068원12진2리까지 합친 총 5 ， 893원12 

전2리의 대금을 모금하였다 모긍한 것을 회장 안경 그림 6 독립문 

수에게 보내연 독립신문사에 보내 기부한 사람의 이름을 신문에 보도하고 안경수기-34) 

관리하는 은행에 예금하였다 

2) 독립신문 발간 

안경수‘ 박정양 등 개화따와 서재필의 합작으로 정부의 재정 지원금 3‘ 000원을 받고 

서제멸에게 월봉 300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발간하였다 35) 

그 당시 쌀 한 가마에 5‘ 6원 하는 것을 보아 300원을 대금으로 이를 보수로 받고 

33) 大뼈얄獨효1>l1'rt잉 l호 p.1-2 
34) 찢버쩔iJ: '짧댐æ ')11'1:I:3J p.847 

35) 1Jó;i셰iJJIí 'ffrrob< 쩌立%상ØF~(상)J 2006.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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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했다 

3) 독립신문에 게채된 기사 내용 

이와 같이 기금은 내는 것은 천추만대에 충심을 보이고 자주독립국으로서 세계 통 

퉁국이 되어 조선 대군주 예하까지 각국 제황과 같은 권리를 가지게 하려는 것이며 통 

포형제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하여 공덕이 모두에게 미지게 하려는 뭇이 있으며 자기 이 

름이 들어 천추만대에 충심 있고 조선 영광이 독립된 것을 세계에 광고하고 조선 영 

광이 독립된 것을06) 전하는 표적이 되어야 하며 

4) 독립문 건립에 대한 여러 가지 설 

(1) 고등학교 국사 서재멸 등은 국민의 힘으로 독립협회를 구성하였다 

(2) 서재멸 자서전 독립협회의 요청을 받고 당시 서울에 사는 러시아 건축사의 요 

청을 받아 설계하였다 

(3) 大짧총年史 서재필이 독립문을 설계하고 감독하였다 

(4) 서울 600년사 독립문의 설계는 독일공사관에 근무하던 스위스 사람이 설계하고 

서양건축업에 고용되어 있는 木추 河갔가 감독하였다 37) 

(5) 독립문 건축비 5 ， 833원12전2리에서 부족한 것은 회장과 부회장이 보를 서 차용하 

였다38) 

(6) 준공식 서채멸이 직접 주관하여39 ) 6 ， 000여명의 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당일 식 

사에서 샤재멸이 自力검랬을 강조하였다 

(7) 독립문 경조식 식순40) 

@ 합창 조선가 배제학당 

@ 정초거행 

@ 기도 아페셀러 목사 

36) 독립신문 기사 
37) 서울 600년사 제3권 독립협회 1979. 12. 31 . p.149 
38) 상동 
39) 진단학회 「한국사 현대믿 독립문 건립 1963. 7. p. 846 
40) 신용하 「신판 독립협회 연구J r독립문J 2006. 11 , 10. p.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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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 연설 안경수(독립 회장) 

@ 합창 독립가배재학당 

@ 축사 이재연(한성판윤) 

@ 축사 이왕용(외무부대신) 

@ 축사 서재필(초선내 외국인) 

@ 합창 ;ι步:1}; 배재학당 

@ 체조 시범 육영공헌 학도 일동 

@ 연회 내빈 및 참석자 일동 

5. 회장 안정수의 상소문 

1898년 2월 22일에 안경수가 올린 상소문에 ‘n댐 1찌R’하는 동下가 없으므로 꼬%‘께 

서 자주독립의 권리를 날마다 잃어버려 兵댐흠A 훈척하는 권리를 모두에게 빼앗깅을 

분탄히 여걱 尹致꽃 둥 회원 100여명이 올帝와 大짧自主쩌立의 권리를 위하여 목숭이 

라도 바치겠다 맹서한 사연으로 상소하기로 작정하고 쩌立協윤표이며 중추원 l동의 관 

인 잦잉 l정가 다음과 같이 상소문을 올리니 

「나라가 나라 핑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自立하여 삐國에 의뢰하지 않는 것과 

自修하여 -國에 행1去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上天에서 예하에게 부여하는 하 

나의 大뼈입니다 大챔이 없은즉 그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 퉁이 독 

립문을 세우고 독립협회를 설치하는 것은 위로는 꼬上의 지휘를 높이고 아래로는 

^民의 뭇을 굳게 하여 억만년의 부강한 기초률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근 

일의 국세를 보연 위태롭고 모든 조치가 크게 민망에 어그러져 말로만 자립을 부 

르짖고 있습니다 재정은 양여하여서는 안 되는데 양여하고 lIì土의 출첩이 간신배 

들의 기회를 인연하여 종간에서 사리를 꾀하여 혹 外빼을 끼고 포尊을 위협하여 

혹 풍설을 지어내어 필뼈을 현혹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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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소문은 러시아가 1898년 무산 절용도 조차플 강력히 요구해 정부가 이를 숭인 

하려고 하자 독립협회가 구국운동을 선언하는 안경수의 상소문이다 

이것으로 파民共同용가 개최되고 공격적인 反앓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와 같이 하여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한 2천만 국민의 바랩이요 상정으로서 內外國A

의 성대한 축하 속에 독립의 새 출발을 다짐했던 하늘에 우푹한 독립문을 나는 우려러 

본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의 개선문은 200여년의 역사가 흐른 지금에도 프랑스인 가슴 

가슴에 영광스러운 자랑으로 가득찬 모습을 볼 때 우리 독립문은 찾는 이 없는 한갓 역 

사적 유물로 여기는가 우리 독립의 새 출발점이요， 개화의 첫 출발 민주주의의 첫 출 

발정이 여기 선 독립문이 푸른 하늘에 높이 우묵한 웅대장엄한 偉容인 獨立P이 찾는 이 

없어 쓸쓸함만이 더 하다 (2011 . 9. 7) 

6 . 독립협회 발전 과정을 살펴본다41) 

1) 1단계 고급관료 주도7\(1896. 7. 12-1897. 8 . 20) 

정부 개혁파 관료 중심으로 독립문 건립 기금 기부함으로 회원이 되었다 협회 회관 

독립판에서 회원들의 4찍히f 건의로서 大君主 I찮下로 칭하고 국호는 大짧아란 독립제국을 

세계딴방에 선포하다 

2) 2단계 민촉 진출기 (1897 . 8. 25-1898. 2 26) 

토론회 주력시기이다 일부 간부 민중 계몽에 앞장선 시기로 매주 토요일에 토론회 

개최한 민충 진출시기이다 회장 안경수가 토론회 주관하였다 

3) 3단계 民짧 主월期(1898 . 2. 27-1898. 8. 27) 

1898년 2월에 안경수 명의로 救댐선언 상소문을 올리고 본격적인 민주 민권 사상운 

동이 시작되었다 

러시아의 이권 개입 반대운통 1898년 2월 27일 회장 임기만료로 이완용 선출했으나 

이권 관여로 제영되고 윤치호가 회장대리에 취임하다 

41) 얘째1M rffrJ:t( 쩌立1i!"ft，if'!t.J r조직과 회원 구성J 2006. 10. p.l17-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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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단계 민중 투쟁기 (1898 . 8. 28-1898. 12. 5) 

1898년 8월 28일 임원 개선으로 회장에 윤치호 부회장에 이상재가 선출되다 (회원 

수 4.173명) 

러시아‘ 영국이 거문도 저탄소 요구， 일본과 러시아 부산 절영도에 저탄소 요구하고 

철도‘ 광산 목재 벌채권 한러은행 개설 퉁 러시아의 분할 점거에 정부가 방치하자 독 

립협회는 정부의 무책임을 규탄하고 러시아 제국 간섭을 배제하기 위하여 만민공동회 

이름으로 전 시민항쟁으로 제지하였다 1898년 2월 9일 종로 네거리에서 수천 명을 동 

원한 짧民共同용들 내세워 열성회원 李承I~. i했iEJlJ가 퉁단하여 한러은행 내용 폭로하 

여 러시아인 재정고문과 군사고문을 해고시키고 정부에 제정군사 주권 수호를 요청하여 

채택하여 정부에 건의하다 42) 

v. 安朝壽의 富國꿇兵과 立憲君主制 운동 

독립협회의 투쟁목표인 상기 사항을 구현하기 위하여 안경수는 몽소 몽을 던져 실친 

했으나 입헌군주제 실현 계획이 사전에 누설되이 그의 원대한 한국의 근대화의 꿈이 애 

석하게도 중단된 것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피國랬兵 이루어 힘을 갖출 때 잃어버린 냐라를 찾는다고 하여 그는 국가의 근 

대화는 웹짧求움를 기본으로 한 숨園랬兵에 있다는 것을 통감하고 자신의 이윤추구에 

앞서 그 스스로가 현장에 몸을 던져 全力을 다하여 우리나라 경제 발전과 企業振옛을 

위하여 독립협회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회원과 같이 心力과 쐐力을 다하였다 

1. 은행 창립 (1896. 10. 2이 

개항 이후부터 일본 금융가들이 칩투하여 일본 상인에 의한 고리대금업이 점차 확대 

되어 그의 대웅책으로 1896년에 조선은행을 창설하여 호F국인에 의하여 민족계 은행 설 

42) 용싸와1't r햄앓Ilt !J!f-t1:lJ r/1\~共同f한항쟁J p.6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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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의 선구자가 되었다 안경수는 탁지부 대신 신상훈과 놓상공부협판 이채연과 협력하 

여 은행 창업에 착수하여 자본금 20만원을 l구좌로 5만원으로 4 ， 000주를 발행하여 

1897년 10월 20일에 안경수가 초대 은행장에 취임하였다 

2 大朝않후麻製**회사 설립(1897) 

이 회사는 삼과 모시로 실을 만들어 上海에 있는 비단제조소에 수출히는 것을 목적으 

로 國內外^과 같이 설립하였다 

회장에 안경수 그리고 이채연， 이근호‘ 윤균섭， 서재펼 등 독립협회에 속한 회원들이 

참여하였다 그러나 안경수의 모의사건으로 실시하지 못하였다 

3 , 大짧織造It용 설립 (1897년) 

안경수는 반관반민으로서 일본 산업과 협의하여 木짧의 직기공장을 경영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공장 부설 가옥과 I手生徒 모집 등의 지원을 받아 기숙사 시설까지 갖춘 

근대적 방직회시→흘 설립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연화가 많이 생산되지만 소비하는 布(광목)는 거의가 외국에서 

수입하여 쓰는 수량이 많아 본국에 공장을 세워 스스로 방직하여 연화를 수출하고 포를 

수입하는 번거로움을 없애려는 것이다 이것은 해日뼈爭으로 대량 수입하는 일제 연직 

품을 국내 생산폼으로 대체하려는 것이다 

더구나 1886년에서부터 1889년에 걸친 일본 기업의 발흥은 방직공장으로부터 시작되 

었으며 이는 영국의 산업혁명 후 방직공업으로 인도와 호주의 목화와 양모를 수입하여 

방직으로 수출하여 영국의 근대공엽의 기초가 된 것을 일본이 본받은 것이다 안경수는 

이를 본받아서 정부의 뼈앞興業政策의 일환으로서 회사의 출자액은 외자 4만원， 내자 3 

만5천원으로 구성하였으며 경영진에 안정수 부회장. 이채연， 이근배‘ 서채띨 퉁 독립협 

회 임원으로서 近代 쇼業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것을 알 수 있다 안경수의 모의 

사건으로 중단되었다 이처럼 독립협회 중심으로 개화파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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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옳下 짧道會社 창립 (1897. 7) 

청일전쟁 아관따천 및 대한제국 성립에 이르는 시기에 호택을 둘러싼 열강의 이권 

쟁탈진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특히 제국주의 국가의 철도투자 그 자체가 자본수출이 

며 군λ} 경제 침략을 촉진하였다 이에 철도 부설권을 차지하기 위한 쟁탈전이 전개되 

었다 

1892년에 일본이 경부철도 부설권을 약탈한 바 있어 이에 맞서 부하 철도회사를 한 

국인 최초로 설립되었다 안경수의 모의 사건으로 중단되었다 

5. 효훌君主制43) 

독립협회 내에는 두 개의 흐름이 있었다 

가) 윤치호와 남궁억 계열은 강력한 전제 군주권을 바탕으로 민과 결합하여 운영되어 

나가는 군주제를 상정하였으며 관민 합동에 의한 개혁의 완수를 추구하였다 

나) 안경수의 정교 계열은 개화따 개혁론을 추구하연서 國民共治論에 입각하여 군주 

권을 제단하고 개명 관료하여 독재를 구성하여 권력 장악 운동을 전개하였다 (주 

신은 1996. 3. 2) 

다) 한연 일본 유학생 경양明휩운 친목회보 9호에서 정치 득실에서 대의 정치를 찬양하 

면서 입헌정치와 독단정치로 나누고 있다 독단정치도 군주가 영영하여 선량한 

정치를 베풀면 ̂ 民이 준짧을 누릴 수 있고 #lti台정부라도 그 나라 국회의원의 주 

의와 주견이 없으면 나라가 망하지만 원리상 입헌 정치의 우위성을 독단정치에 

비할 바 아니라고 하며 동양에서는 日本이 이를 이룬 유일하게 실행하여 성공한 

나라라고 일본을 찬양하고 있다 

라) 그러나 정작 일본의 대의체제는 天궐쉐로 구심을 얻기 위해 연칙적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조선의 정치체제는 조선의 군주전에 불리한 서구의 대의제도를 반드시 받 

아들여야 할 과제를 말하였다 (이태진 2000-47-44) 

43) 안정수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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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독립협회의 의회 설립운풍은 고종에 의해 결국 왕권에 대한 도진으로 인식되었고 

그 껑과는 실패로 끝났다 의회가 없고 황제만 있을 경우 황제 한 사람만 위협하 

연 주권칭략이 쉬우므로 일온은 독립협회를 파괴하도륙 공작했다는 것으로 해석 

된다 (신용하 1966. 9) 

이에 안정수는 독립협회에 영시된 國RJti읍 ... 에 입각한 캄포의 llil없융 제한하는 근대 

적 立행컴￡ 때;;::한 수립하고자 하였다 

그립 7 1903년 한성갑욕에서 용지등과 항깨 

앞출에 앉아있는 사람 강원달 흥재기 유성준 영냥선생 김정식 

윗률 이송안 안영선(안정수씨의 정안 죠'fj 김련， ，，-송근， 이숭연(앤냥선생 이풍)， 부친 대신 
복역 중의 소연 

6, 立훌君主制의 멸요성 

이것은 사iA<쑤의 캄11: 共1읍論과 일액상풍하는 것으로 다같이 효재MI'Éa~1로서 내각책 

임제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근대국가의 흐듭이요 시대의 요챙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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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 현실은 종尊이요 君主로서 연연히 내려오는 붕건적 전제군주국가로써 君主의 범[I]íl 

을 제한한다는 것은 유림을 비롯한 보수충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고종은 30여 년간 핑없IJ君主로서 군립한 분으로서 독립협회에서 일어난 A橋

운동을 제제하고 나아가 독립협회를 해산까지 한 절대군주로서 立:!F君主lJ;IJ의 近代국가 

의 건설을 받아들이기란 심히 어려울 것이다 

이에 안경수는 이웃나라 日本이 30代 젊은이들이 중심이 된 倒자派인 신정부군이 되 

어 양府와 씨우는 과정에서 8 . 265영의 I~HE휴와 j1!j~힘짜에서 사상 20‘ 000명 처형‘ 

2 ， 764명 고귀한 피의 대가로 얻어진 大政썩찮에 의한 主ifJI:íll.古가 이루어져 만14세의 

明治를 天월의 f立에 올려 日本의 近代化44)를 이룬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에 반해 안경수는 명화적으로 고종을 양위시카고 王반子를 王位에 받들어 모시고 

우리나라 근대화를 위한 정치적 개혁을 부득불 감행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결심한 것으로 

안다 

7 , 실천의 필요성 

예하께서 등극하신지 35년의 오랜 세월통안 흉로 혜勳하시어 과도한 정신적 노고를 

하였으니 마땅히 옥체의 건전을 도모하여 뿔장를 호t유하게 하려면 여기에서 大빼을 황 

태자에게 양위하시고 잠시 섭양히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황태자께서 大빼을 장악 

하게 되면 임금 측근의 이'J、뾰 및 奎[l(1훌Ilë들을 제거하여 大뼈을 쇄신할 필요가 있으므 

로 志土들은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45) 

8, 실천 방법 

Iill짧햄의 한 사람인 尹명;숲의 표현에 의하면46) 황태자 추대 계획을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한다 

44) Jl(*염大 교수 효JfJl-펴 낸캄JìI3本잊υ " 띠1응써I%rεí;r댐m兵， 1992 , 1, 20, p,322-336 
45) 주한 일본공사관 기륙 운서 제옥(2 7) 양위 사건에 관한 의옥 종결의 件(문서번호 기밀 제33호) 

46) 윤효정 1984 'J!I\l'l ~~*<e，æ.， p,206-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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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단계는 후 filiilK 운동으로 안경수가 책임을 지고 따日의 大댐 가운데 황제가 총애하 

는 인물들로 하여금 이분의 협조하에 대리 집정을 이르도록 권유한다 그러나 이것이 

실패하면 

2단계로 尹￥숲이 사회파 운동을 책임지고 독립협회 지사 50영을 구하여 입궐하여 

대리 집정을 강요한다 이것마저 실매하연 

3단계 군인운통으로 金在잎이 책임지고 퍼플 동원하여 대리청정을 이루도록 하는 젓 

이다 

9 안정수의 계획 실때 

안경수의 계획이 실패한 것은 大없 핍南圭라는 자가 안경수를 방문하자 安은 자기의 

심복이라고 믿고 본건의 계획을 말했고 또 황제가 다시 러시아 공사관으로 장행할 염려 

가 있으므로 李짝을 궁궐 호위에 맡겨서 더욱 주의해야 할 정과 홉城도연을 내놓고 지 

시하였다 그러나 禹는 곧바로 시위대장 좋쩔뎌에게 밀고하고 이 두 사람은 金元뺀을 

더하여 3인이 함께 당국자에게 일고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안경수의 근대화를 위한 원대한 실천계획을 大힘 휩南圭의 밀고로 애 

석하게도 실패하고 안경수는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10. 안경수의 귀국 

1900년 l월에 안경수가 일본에 앙영하였다가 돌아왔다 그는 자수한 후 수감되어 신 

문읍 자청하였다 그는 일본의 후원을 받으면 자기듭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 

고 망명자들의 만류를 듣지 않고 귀국하여 자수하였다 

1) 그에 대한 두 단체의 상소47) 

고종을 양위시키고 왕세자를 왕위에 모시지 않윤 수 없는 이유 

47) 써.~fI""U 21 안정수의 상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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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민 나석주 풍의 상소 

샤민 나석주 퉁 샤민들은 그의 신원을 위하여 상소하고 서민들은 그를 위로하기 위하 

여 줄을 서서 방문하고 술을 권유하였다 이는 그가 갑오경장 퉁 사변이 있을 때마다 

서민의 면에 썼기 때문이다 

3) 보수파들의 합평상소 

김성근 김규흥 동은 갑오년 이후 난신 직자들이 출을 지어 일어나고 있다 안경수도 

난적의 한 사람이니 황제께서는 후일의 후환을 막기 위하여 判1농을 바르게 하여 징계하 

시어 해 주시기 바란다고 하였다 

11. 안경수. 권형진 처형되다 

Z未λF변의 내용이 탄로되어 고종은 이유인을 시켜 처형을 명령하여 이유인의 「大펴 

不iW한 안경수와 한 하늘에 있자니 띠가 끓어을라 미처 아뢰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교 

살하여 위로 하늘에 계시는 뿔母 영령에게 고하고 아래로 우리 통포들의 천고에 망극한 

슬픔을 위로하나 합秋를 읽은 여러 군자와 혈기 있는 백성의 뭇을 모아 알아주기 바란 

다고 거리에 방을 붙였다 

1900년 5월 28일 平앨ß1i 재판장 이유인‘ 판사 이인영 등 2명 

12 주한 일본공사관 기록48) 

깨 안경수와 권형진이 사망하였는데 이를 모르고 있다고 하며 이는 나라들 욕되게 하 

는 동시에 직무를 유기했다고 공사들 본국으로 소환하였다 

μ) 안경수 고문치사에 대한 반박 

올해 l월 중에 안경수가 인친에 도착했을 때 마침 본 공사가 예하를 만나게 되어 안 

경수의 귀국을 직접 폐하에게 아뢰고 및問의 i1J答을 받았는데 「만약에 안경수를 자수하 

도록 헤주변 국법에 비추어 공정하게 재판하여 처분할 것이며 조금이라도 고문이나 형 

48) 주한일본공사 기록 문서 제목(27) 앙위사건에 관한 의혹 종결의 건 기일 제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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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를 가하지 않을 것이다 고문이나 형초는 甲午이래 전부 예지하였으니 국법이 용서하 

지 않을 것이다 」 

이런 보증을 받고 당국에 요청하여 안경수를 자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정부사 이유 

인이 나타나 그 직임을 받아 가혹하게 문초하여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흐르고 3일간 음식 

을 먹지 뭇하였다고 하여 호E극 외무대신에게 다음과 같이 함의하였다 

(1) 황제의 뭇을 어긴 것이고 (2) 국법에 위반된 일이며 (3) 전하의 A道를 저버혔다고 

하는 등 한일간의 외교 문제로 옥신각신 하다가 이 사건은 호F국 정부가 이유인을 비롯 

한 관련자를 유형 처분하고 고종과 정부 관료가 미리 알지 못했다는 것이 일본 정부에 

잡작되어 더 이상 확대되지 않았다 그러나 안경수의 처형을 둘러싼 문제는 고문을 둘 

러싸고 의사의 진단서까지 동원되어 다시 국내외 분위기를 야기시켰다 

13. 그의 부국강병에 의한 효憲君主政으로서 한국의 근대화는 깨어지다. 

안경수의 처형은 이유인이 자의적 집행의 형식을 취한 고종의 밀령에 의하여 1900년 

(광무 4) 5월 l일에 집행한 것이다 49) 

이상과 같이 그는 명리원에서 모진 고문 끝에 교수형을 받으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시 

기를 

「내가 죽는 것은 아η「울 것이 없으나 나라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반드시 원통한 

일이 해결되기들 기다리며 뼈와 혼이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5이 

하시고 처형되니 그때 그의 나이 48세이었다 

이와 같이 하여 그의 숨園랬兵을 기반으로 한 立행君主jJ;IJ에 의한 우리나라 파代化의 

원대한 꿈은 애석하게도 깨어지고 말았다 

49) 빼싸합상 
50) 안정수 선도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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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fl申짧 

안경수가 처형된 지 7년 만인 1907년 흉희 1년 7월 19일에 그가 나라 위해 억울하고 

원흉하게 처형된 것이 밝혀져 융희 황제에 의하여 신원되어 「자현대부에 중추원 l둥의 

관군부대센에 복직되었다 「강직하여 놓히 일을 올바르게 하는 것을 「觀라 하고 「나 

라에 있어서 어려움을 말하는 것을 「뒀이라」 하여 殺l양의 시호를 내리시다 51) 

그립 9 안정수숭모비 

이어 1907년 9월에 그가 바라고 바라던 고향 안성에 있는 꽃외마을 화산에 외셔져 

억울항을 달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경기도 안성이 낳은 개화기의 위대한 선각자인 

初代 행효協용표 안경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지연상 자세한 것은 제대로 살띠 

지못한것같다 

51) 빼싸빛1m 제6권 修~4년 !)t/J((191O) 정병하 서광엉 안정수 시호 정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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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安剛壽의 對外 對策꿇 

1. 한일 제휴론 

안경수가 한일 제휴론을 주장한 것은 1896년 4월에 민영환이 러시아 황제 대관식에 

참석한 후였다 이때 한국 정부는 러시아가 일본의 속박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해 주기를 

바라는 한편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원조를 받으려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민영환 

이 와 보니 러시아의 태도가 너무나 소극적으로 보아 그가 귀국한 후 러시아를 믿기 어 

렵고 조선은 이러한 경우에 일본을 떠나서는 국가를 유지할 수 없다고 하여 한일 양국 

이 서로 의논하여 동00'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 이에 안정수는 한일 제휴론 

을 주장하였으며 민영환， 이완용 이윤통 퉁이 이에 통의하였다 

이와 같은 한일 제휴론은 아관따천 후 러시아의 침략태도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안경 

수를 비롯한 정부 관리들의 공통된 인식이었다 

2 三國 同盟꿇으로의 전환 

안경수는 일본으로 망명한 후 한}일 제휴롱의 연장으로 짧해口 三園 同盟論을 주장하 

여 일본의 동경에서 발행하는 잡지 ‘ 일본의 고유전통 가운데 「따휩￡를 구해 이것을 

-~.~. - .........." 기초로 국민 국가를 연성하려는 국수 

보호주의를 社￡로 한 유명한 잡지 「日

本ι52)에 1900년 6월 l일부터 9월 20 

일까지 8회에 걸쳐 발표하였다 그가 

처형된 지 8일 후에서이다 이것은 지 

정학적으로 보아 러시아가 남하하여 앓 

州가 러시아의 소유가 되면 우리 京城

그림 10 日本A 은 없게 되고 호댁이 위태롭게 되면 일 

52) 핏JR'm大 교수 효ß{-~ r;합얹티本μμ r믿뀐!f!.(J)Ô!，삐JJ 1992. 1. 10. p.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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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도 면할 수 없고 호택을 중심으로 한 지정학적으로 상국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 쥬%를 함께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해日 三園은 서구 열강의 침입에 대비하여 

동맹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53) ’ 

그 방법에 대하여서는 지면상 생략한다 

VlI.結꿇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와 같이 安링에참는 京힐.ill 'j웅뼈t1S 古三ïlü JJ>>.山멀 꽃외마을에서 

한미한 서민에 가까운 찢I!I으로서 태어나 탁월한 능력과 일어에 능롱하여 척신이며 세 

도가인 |패泳앓의 총애를 받아 일찍이 中央政퓨에 뛰어틀어 괄목할 만한 활동을 한 立志

的 뛰어난 ~末 I!J:!fI-에서 보기 드문 A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安빼싼는 1890년에 전환국 방판으로서 재정적 기술적 난관을 극복하여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금본위 화예를 발행하는데 성공하였으며 甲午핑폈에서는 !II固빼%處에서 金짧 

m‘ ?동a깨장.1ftr좀쩨이 大↓II!염돼 六J)(↓條~I를 기본으로 구제도를 보충하여 근대법치국가 

의 내각제릎 고심 블에 의정부 관제 근대적 기구률 개면올 하는 퉁 근세왕조 500년의 

정치제도를 개혁하여 (1) 의정부제 개혁 (2) 궁내부 신판제 공포 (3) 일반사회제도 개혁 

(4) 재정경제연 개혁 (5) 군제 개혁 이상과 같이 金짧없. 安~'Jíi，~， 1암1놈i유 동 3인이 중심 

이 되이 그 막대한 양의 제도적 설치 개혁하여 甲"F-í!!랬의 주동적 역할을 했다 이는 

쇼玉t슨J이 이루지 못한 우리나라 근대화의 기본올 이루는데 그 공이 크다고 한다 

친일파의 따가운 명가를 받아가며 大J}(f용펴 六J)(↓11.1<例를 들어 우리의 자주성을 살려 

甲午í!!~K-을 이룬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근본이 된 것을 생각할 때 그에 대한 명가에 

대하여 인색함을 떠나 너그러워야 된다고 본다 

사실 미국은 프랑스의 三챔分立을 본받고 日本은 미국의 三챔分立과 독일의 프러샤 

헌법과 프랑스의 나폴레옹 상업법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보아 전기 3인이 중심이 되 

53) Ã'Ji(I딘 짖!:kll.!샘4μ 식사논문 r생" '!i'~에혐의 iXìf:ì와 뻐ij'!i;1;;Jì)J !*!I\:J 'f;t까인식과 까훗대웅논지」 
1993 , p , 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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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이룩한 띠午更꿇에서의 제도 개선은 우리나라 고루한 양반에 의한 봉건제도는 개선 

되어 근대화 되는 것이 선진 각국의 흐름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고 ζ未 창변에 있어서 일본 육군 중좌가 총 지휘하는 대병력의 용호를 받으며 

행동대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따악하지 못하고 안경수는 홍계훈이 거느린 l중대 영력을 

가지고 대항하다가 흥계훈이 적탄에 쓰러지자 중과부족 시위대가 사기를 잃고 도망치자 

안경수 역시 피하였다 그러나 안경수가 자리를 피한 것은 잘못으로 최후의 일각까지 

싸우다가 흥계훈과 같이 쓰러져야 옳은 것이라는 일부 명가도 있다 

*홉生門 사건에 대하여서는 서로 어긋나는 증언이 있어 이를 명가하기란 어렵다 

독립협회 구성과 독립문 건립에 대하여 고퉁학교 국사 교과서에는 서재필 둥은 독립 

협회를 구성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특히 독립문 건립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 

어 이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독립문 건립에 대한 여러 가지 설(본 논문 p.15 창조) 

(1) 고등학교 교과서 서채멸 등 독립협회 구성하였다 

(2) 서재필 자서전 독립협회의 요청을 받고 러시아 건축사의 요청을 받아 설계하였다 

(3) 大짧총年史 서재필이 독립문을 설계하고 감독하였다 

(4) 서울 600년사 독립문 설계는 독일 공사관에 근무하던 스위스 사람이 설계하고 

서양건축업에 고용된 木手 河짜가 감독하였다 

(5) 독렴문 건축비 부족한 것을 회장과 부회장이 보를 서 차용하였다 

(6) 준공식 

깨 서재멸이 직접 주관하여 6.000여 하객이 장석한 가운데 당일 식사에서 서재필 

이 하였다 (서재필 자서전) 

(나) 식순에 보연 

CD 연설 안경수(독립협회 회장) 

@ 축사 한성판윤 외부대산 조선에 있는 외국인(서재필) 축사를 하다 

이상을 검토해 볼 때 ( 1 )샤재멸 등이 독립협회 구성하였다 (2)항만이 서재멸이 단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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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였다 

(2)항은 독립협회 요청을 받고 하였다 

그러나 (4)항은 서재필이 이름조차 없다 

(5)항 회장과 부회장이 보를 섰다 

μ)항의 식순에서는 

까항에는 서재필이 한일 

ιfl연설은 협회장 안정수가 하고 

(대서재필은 외국인을 대표하여 식사를 하였다 

이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독컵협회의 요청에 따라 독립문이 건립되고 정초식 

은 서재멸이 주관한 것이 아니라 독립협회가 주관한 것으로 해석해야 옳은 것 이다 

독립협회 업무는 회장 안정수 영의로 한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건축비 부족금을 회 

장 부회장이 보를 섰다고 하였다 회장은 얀경수이고. 부회장은 위원장 이완용을 지칭 

히는 것같다 

이상으로 보아 독립협회 구성이나 독립문 건립은 독립회장 안경수의 명의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된다 서재띨은 고문으로 결정권이 없고 자문에 응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본다 

더욱 독립회장으로서 안경수의 역할은 독립협회 신문 l호에 안경수의 Ff가 있는 것으 

로 보거니 1898년 2월 22일 입기 끝나기 5일 전에 상소문을 낸 것이다 그는 임기가 

만료되자 자리에 연연치 않고 후세에 자리를 물려증으로써 좋은 선례를 남졌다고 본다 

그는 회장직을 물러나서도 독립협회원의 한 사람으로 숨國핸兵을 위하여 독립협회 회원 

같이 산업현장에 몽을 던졌고 명화적으로 立댐君主엄11들 실시하여 우리나라의 近代국가 

를 건설하려다가 목숨까지 바쳐 희생한 것이다 

부언 하면 그는 우리나라의 立갱的 君主댐家로서의 iliJ~化를 위하여서는 1-，-1 國?파兵이 

필요하다고 l'l'파 ;R ;li 산업현장에 독립협회 일원으로서 샤재멸 등 독립협회 위원과 같이 

우리 산업 진흥을 위하여 스스로 몸을 던졌고 효댐君主ffi ll 실현을 위하여 金玉t성과 같이 

武 j] 行{핏로서 이룩하려는 것도 아니요 日本과 같이 수천 명의 띠틀 흉려 이루고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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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명화적으로 실행하려다가 실현을 보지 못하고 희생되었다 

그는 명소에 親日이 아닌 미국이 프랑스를 본받고 일본이 미국과 독일， 프랑스를 본 

받은 것과 같이 近代化된 일본을 본받고자 한 것이 安剛않의 근본 정신인 것이다 이는 

그의 생애를 통하여 理따하리라 본다 끝으로 安웰1칩의 愛國 연誠을 다하다가 목숨마저 

바친 것으로 보아 그는 짧末 政1台的 V昆짧뼈에 있어서 甲午更댔과 獨효協용 그러고 獨立

門 건립으로서 우리나라 近代化 실현을 위하여 主때j的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효짧君主엄IJ를 실현하여 우리나라 근대화 국가를 이루고자 목숨마저 바친 우리 安城이 

낳은 뛰어난 歷史的 人物이라는 것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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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錄

안정수의 l용훌 

1853(철종4) 6월 10일 京꿇따 安뼈에서 出生

1876(고총13) 효셔 급제 

1884(고종21) 일본의 問山짜에서 방직기슐을 쩔션하고 후業 

1887(고종24) 윤 4 20 봉리교섭사무아문주사에 임명됨 

6 8 화日 혐끊흠 

1890(고총27) 10. 7 전환국방판 

10.18 ~:t術현 짧흠 

1892(고총29) 1月 別펴職 

4月 竹山府{꽃 

12.21 전환국 방판 

1893(고종30) 피平府따 

1894(고종31) 7. 24 右&꽤앓大將 

727 군국기무처위원 

7.30 띤上公局 호上 

8 7 한성판윤 겸 경리사 

8.15 경무사 

818 형판 

8. 19 꽁무아문협판 

12 17 탁지부협판 

1895(고종32) 4 . 25 탁지부협판 

6 6 경무사 

810 십11將 겸 Il!l5fl大f'2

8.11 탁지부대신 임시서리 

10.8 sé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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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2 중추원 l풍의관 

11. 28 춘생문사건 가당 

12.30 춘생문사건 관련으로 용l백 ， 정역 3년의 }에을 받응 

1896(건양원년) 2.11 특방 특연징계 경무사에 임명펌 

2.22 중추원 1퉁의판 

7 2 독립협회 창립과 함께 초대회장이 펌 

1897(건양2) 5. 7 강원도 관찰사 

518 강원도 관찰사직을 사임함 

531 중추원 l동의관 

1898(팡무2) 2.27 독립협회 회장 임기만료로 교체펌 

314 경기도 관찰사 

3.31 경기도 재판소 판사 겸임 

4 7 황해도 관찰사 

4 .18 황해도 재판소 판사겸임 

5 4 황해관찰사 사직소 제출함 

621 황해관찰사 ￡홉 

623 중추원 l동의관 

8.23 독립협회에서 출회됩 

10.2 일본으로 망명 

1900 6 5 일청한 동맹론 발표 

1900(광무4) 2. 7 인천으로 귀국함 

528 권형진과 함께 처형 순국함 

~:..: r竹山갖a;大同펌j ‘ r高宗1'f-앓J . r*1t~영口 Jr... r때짧딩입흠홉니 r大뺑季年史」 ‘ r챔立新폐J . 

rg城新llfiJ을 참조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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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지구 한국전쟁 전적 자료 조사 연구 

신 일 균 (경기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텀 ::x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방법 

11 가명지역의 특성 

1 지정학적 특성 

2 역사적 군사적 특성 

3 가명지구의 전략적 위치 

III 본론(호댁전쟁 증 가명지구 전투개요) 

l 민병대의 가평지구 전투(1950 ， 11월 16일 -24 일) 

2 육군 제5사단의 가명지구 전투 

3 육군 제5. 6사단 4월 25일 가명전투 

4 영연방각국의 참전 

5 육군 제6사단의 용문산 전투 

6 미 제213야전포병대대의 참전 

7 미 제40사단의 창전비가 된 희망탑 

IV 결론 

집필자 : 신일균 

가명문화원 4 . 5대 원장 

가명의 지명과 유래(상 하권) ， 6.25 호다전쟁 중 가명지구 전투사， 

가명의 금석문집， 가명의 초등교육 100년사， 가명의 중둥교육 50 

년사， 가명의 얼과 인백 동 면찬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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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방법 

1) 연구의 필요성 

가명지구에는 한국전쟁에 관련된 참전비가 호택군 관련 2개‘ 유엔군 관련 5개 . 기타 

3개 둥 10개가 있고 이곳에서는 매년 관련 국가나 참전단체와 기관에서 주관하는 기념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6월이 되연 각종 매스컴에서 이곳 참전비에 관련된 특집보도를 

하고 수도권 일대에서 주말이면 이곳 자연경관을 즐기려는 관광객이 북새통을 이루는 

곳이다 

그러나 세계명화와 자유 수호를 위하여 알지도 못한 나라.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조국의 부릉을 받고 이 땅에 와서 고귀한 띠를 흘렬 UN군 장병들이나 한1군 

장병들의 무용담을 실감하기에는 안내판은 너무나 빈약하다 

외지에서 이곳을 찾는 관광객은 고사하고 이곳에서 성장한 전후 세대들에게도 임진왜란 

당시의 선조틀의 악전고투한 무용담과 별 차이 없는 과거사로 인식되는 것이 현실이다 

관련 자료가 산제해 있고. 방대한 자료로 일반에게 보급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여 

조국의 독립과 자유 수호를 위하여 고귀한 피를 흘린 호국영령들과 유엔군 장병들의 숭 

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전사 자료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기록으로 남겨， 전후세대들에 

게 호국안보의 한 교재로 제공할 멸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본 연구를 추진하였다 

2) 연구방법 

각 참전비가 건립된 본군의 지정학적 역사적 특성을 개관하고‘ 각 참전비 등을 답사 

하여 건립취지(안내문 퉁)나 규모. 건립 경위 등을 조사하고‘ 그에 관련된 전사 자료를 

조사하여 요약정리하고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과 함께 연대 순(日記式) 

으로 편집 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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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가명지역의 특성 

1. 지정학적 특성 

가명(加쭈)은 한반도 지도에 X자를 그렬 때 그 교차점에 해당하는 중심부에 위지한 

다 푸르고 맑은 북한강(北i월iD이 소리 없이 서남으로 유유히 흐르며. 경기도(京짧파) 

와 강원도(江原펴)의 천연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38。 선에 위치한 경기도 최고봉인 화악산(룰@훈山 경기 5악의 하나‘ 61468)의 동북줄 

기 (1l~61436 ， 짧t台빼61125 ， 쫓德나16680 ， 加健山6858 北jli Lll6867 잃冠山6665 

月행~6157)가 화천군， 춘천시와의 접경에 위치하여 도계들 이룬다 

화악산에서 서북쪽으로 원통산(띠떠나16567) 청계산(쐐짧山6849) ‘ 강씨봉(얄JXòif-6 

830) , 국망봉(園옆條6157) ， 석룡상('6핸나161135) ‘ 운악산(깥훈山6936)으로 이어지는 

산줄기가 포진시와의 경계를 이룬다 

경기 5악 중의 하냐인 운악산 남쪽으로 주금산(삶%山6814) ‘ 축령산(祝뚫山6879) 

둥이 남양주시와의 경계를 이룬다 

남쪽에는 용문산(핸門山δ1157)이 양명군과의 경계를， 그 동북쪽으로 봉미산O없尾山A 

656) , 장락산(長樂山6628) ‘ 왕터산(640이이 홍천군과의 경계를 또 서남쪽으로 중미 

산(j'따美山6834) ， 통방산(패方山6650) ， 화야산(未也山6755)으로 이어지는 산줄기가 

양명군과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가명군 전체가 높은 소탤기로 둘러싸여 있는데다가‘ 화악산에서 서남쪽으 

로 명지산(明웰山δ1267) ， 연인산(戀A山61069) 우정봉(6906) ‘ 배봉(6928) ， 대금산 

(大金山6704) ， 청우산(淸雨山6619)으로 이어지는 산줄기가 있고 연인산(싼A山)에서 

장수봉(6879) ， 노적용(6869) ‘ 옥녀홍(6417)으로 이어지는 ̂..}줄기 퉁， 여러 갈래의 크 

고 작은 소탤기가 관내를 여러 구역으로 갈라놓고 있다 진제연적은 경기도에서 양명군 

다음으로 넓은 면적(845km2)이지만‘ 산림면적이 78%를 차지하여‘ 경지나 주거주역으로 

이용되는 연적은 좁은 지역이다 

이들 산맥사이를 가명천 조종전의 2대 하천이 5개읍 연을 미원전이 설악연을 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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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여러 계콕의 지류를 모아. 북한강으로 유입하연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남북으 

로 있는 통로의 구실도 담당한다 또 홍천강은 또 하나의 강원도와의 경계를 이루며 북 

한강으로 합류한다 

이들 산과 계곡， 하천과 강이 조화를 이루어 자연 경관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산세 

가 수려하고 예로부터 밥과 잣. 꿀과 산채， 두태(효太) 등‘ 산지에서 생산되는 토산품이 

유명한고장이다 

가명은 수도 서울(64km)과 춘천(28km)을 잇는 중간지점에 있기 때문에 육로는 경춘 

국도(46번국도)나 경춘선이 수로는 북한강이 동서를 잇는 운송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서울과 춘천‘ 나아가서는 강원도를 잇는 관문의 역할을 하여 왔으며‘ 푸른 산， 맑은 울‘ 

깨끗한 공기가 어울리는 3청의 고장이 수도권 시민의 휴식처로‘ 국민 관광지로 애용되 

는 곳이다 더구나 2009년에 개통된 경춘 고속도로와 2010년 개통된 경춘간 전철이 이 

지역을 수도권의 l일 생활권으로 변모시키고 있다 

2. 역사적 군사적 특성 

하연 현리에는 3국시대의 산성터가 남아있고 국민 관광단지로 애용되고 있는 대성리 

는 신라의 북한강 기지인 화랑포라는 지명이 있다 또 용문산은 진흥왕 때 상비군을 주 

둔시켜 남 북한강을 통제하여 3국 통일의 기반을 다졌던 곳이다 

또 고려 말 고종 40년(1253년) 몽고군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축조한 합왕성지가 아 

직도 남아있다 용문산은 조선조 시대의 왜란과 호란 그리고 구한말의 의병과 승병들이 

활동 근거지가 삼았던 곳이다 

가명읍 승안리 용추계곡 상류에 있는 전예는 후삼국 시대의 후고구려의 군대가 머물 

었다는 진설과 왕후 강씨를 유예하였던 고장이라는 전설이 있으며‘ 강씨봉은 유예된 왕 

후 강씨가 궁예와 왕자를 그리워하며 철원을 바라보기 위하여 지주 올라간 봉우리에서 

유래되었다는 전설이 었다 

또 고려 말 공민왕이 홍건적의 난을 피하여 적목리 산 위에 산성을 축조하고 난을 띠 

했다고 히는데‘ 현재 그곳에는 도성재(적목~논남)라는 지명과 성곽의 흔적이 남아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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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공민왕이 산 정상에 올라가 송경(개성)을 바라보았다는 국망봉이 있다 

가명읍 숭안리의 옥녀봉 남쪽 자락을 ‘자리터’라고 하는데‘ 이것은 군대가 진을 치는 

터‘ 즉 진대(따호)가 와전되었다는 말이 있고. 밤나무도 팔진도법에 의거하여 식재(빼 

겠)하였기 때문에 밤에 이곳을 잘웃 들어가연 밤새도록 헤매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빠 

져 나올 수 있었다고한다 

가명읍의 보납산도 한말 춘천과 가명지구의 의병들이 연합하여 일본군과 격진을 치른 

곳으로 도계에 있는 줄길리(개곡리)는 한말 의병들이 일본군을 죽이리라는 다짐을 한 

것이 와전 된 것이라고 한다 

3 가명지구의 전략적 위치 

가명은 38。 선상의 접경지대로 호딱전쟁 전에도 자주 띠아간의 군사적 충돌이 빈번하 

였던 곳이다 한국전쟁 발발과 통시에 북호딴이 침공하여 6월 26일에는 이미 직치 하 

에 놓이게 되었고 9 28 수복과 10월 l일 38。 선 돌파에 이은 북진 작전 퉁이 숨 가쁘 

게 전개된 과정에서도‘ 가명은 10월 4일에야 수북 되었다 

북진 통일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하여 수복 직후 치안 행정은 경살에 일임되고 군대 

는 매주하는 북한군 섭멸과 북한 수복에 전력을 경주하여， 평양， 원산을 지냐 압록강 

초산까지 파죽지세로 밀고 올라갔다 

그런데 10월 중순경 아군의 정예부대들이 압록강 두만강 국경지대를 향하여 진격하 

고 있어‘ 수도권에는 이렇다 할 병력이 없는 틈을 타 양구 방면으로 매주하던 부대는 

그 진로를 차단당하고 양구 산악지대에 약 3.000명이 집결하여‘ 양구 춘천지구이l서 

춘통하다가 11월 23일에는 제2군단 10사단 27연대라는 완전한 정규부대로 재연되어 

아군과 대치하였다 

중공군의 개입이 확실해 지자 사기가 오른 이들은 이군의 최정예부대가 국경선 진출 

을 목전에 두고 중공군의 대공세에 악전고투하고 있을 때 11월 중순 수도 서율을- 위협 

하며 춘천 가명지구로 침공하여 제2의 진선을 형성하여 L 4 후퇴까지 수도권을 위협 

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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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군 측은 당초에는 패잔병들의 생존을 위한 노략질 정도로 알고 전투경찰 병력으로 

대웅하다가 춘천 가명이 그들에게 점령되는 사태가 벌어져， 이를 재탈환하기 위하여 낙 

통강 진선의 잔적 소탕작전을 수행하던 제5사단을 급거 이통시켜， 가명 춘천 탈환전을 

전개하게 한 곳이다 

14 후퇴 후 재차 반격하기 시작한 아군과 소위 중공군의 춘계 1차 2차 대공세가 전 

개된 격전지가 바로 용문산과 화악산 사이에서 전개된 격전이다 

m. 본론(한국전쟁 중 가명지구 전투개요) 

1. 민병대의 가병지구 전투(1950 . 11월 16일 -24일) 

1) 방위군의 창설 

1950년 10월 20일 경 ， 경찰이 100여 일의 적치(iiF治)하에서 결사 항전을 한 반공단체 

들의 협조를 얻어， 적색분자나. 이적 행위자를 색출하고， 패잔병틀을 생포하는 등， 치 

안유지에 진력할 무렵 정부에서는 향토방위대의 창설령을 발동하여， 각 읍면 동 단 

위로 향토방위대를 펀성하였는데， 가명군 향토방위대는 특별 제3사단(사단장 김연상 중 

령) 경기도 저17지면대로 면성되었다 

支偏隊長 $JJtt성(前 품~}j~í長). 부관 엇~三엠대긴 :li ll練ãß표). 중대장 張아짧(工作隊 中

隊長) 퉁이 중심이 되고 대한청년단에서 선발하여 교육을 받은 13명의 방위소위가 대 

원들의 교육과 훈련을 맡았으며， 적치 (iiFi읍)하에 반공산악회. 결사대 풍을 조직 반공 

투쟁을 하던 청년 약 200명을 전투중대로 면성하여， 노획한 각종 화기로 무장하였기 

때문에. 정규 군대에 멸 손색이 없었으며， 사기(士氣)면에서는 정규군을 압도하였다 

1950년 10월 30일정에는 그 동안 관내에서 생포한 북한군 패잔병 600여명을 서울운동 

장으로 호송하여， 성동경찰서에 정식 인계하고 당시 신성모 국방장관의 표창과 부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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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영대의 참전 

(1) 용소목 션푸 

용소동은 북면 적목리 거릿내(삼거리)에서 북쪽으로 약 4km 지점에 놓여있는 화악산 

아래 부락의 소지명인데‘ 일영 용수목(관광명소)이라 부르는 마을이다 

1950년 11월 13일 이 마을에 밥이연 무장공비들이 내려와 주민을 괴롭힌다는 긴박한 

보고가 들어왔다 적옥리에 나타난 적의 숫자가 불과 10여영 정도라는 보고에 의하여 

경찰륙공대 l개 분대와 방위군 l개 분대 그리고 북연 학도의용대와 지역 방위대를 동원 

하기로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한 지휘본부는 이틀날 9시 트럭율 이용하여 적목리로 떠났 

다 이때의 총지휘관은 보안과장이었고 향토방위군은 부관이었던 정삼득이 지휘를 맡 

았다 적목리 거릿내 삼거리에 도착해보니 향토방위대 대원 10여영이 황덕 불을 띠어놓 

고， 토벌부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로부터 북한군 출현의 자세한 사항을 보고 받고‘ 곧이어 4대의 창모들이 모여 작 

전계획윤 세웠는데， 청년단과 학도대는 우측농선을 타고‘ 용수목에 이르기로 하였으며. 

토별 경힘들이 있는 방위군은 중앙의 도로를 몽하여 정연에서 진격하기로 하였다 중앙 

으로 진격해 올라가던 방위군이 L5km전방에 있는 가림마을에 이르러 적의 통태를 살 

며보았으나 아무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다 빈집이 있어 들어가 쉬고 있는데 밖에 세워 

둔 보초병이 들어와， 용수목 쪽에서 수상한 두 사람이 내려온다는 것이었다 전 대원이 

밖으로 나와 장복 중， 적군의 척후병 두 명이， 하나는 장총올 들고. 또 하나는 따발총 

올 툴고 다가오고 있었다 방위군이 길옆에 매복하고 있다가. 이를 생포하는데 성공 

했다 

이블을 문초한 결과 그들은 북한군으로서 국군의 후망에 들어. 북으로 후퇴치 옷한 

매잔병이었으나， 도마치(가명과 사창리 연결고개)에서 전열을 가다듬어 서울로 진격해 

들어갈 계획을 세운‘ 1개 사단의 전투부대라는 엄청난 사실을 확인했다 

생포한 척후명을 거릿내로 호송시키고‘ 계속 진격하여 용수옥 부락에 다다르니 부락 

입구 개울가 잣나무 밑에 서있는 보초병 룰을 발견하여 이들을 사잘하고 계속 진격해 

들어가려는 찰라‘ 북한군 10여명이 일제히 사칙을 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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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대는 즉시 응사(應射)하면서 계속 진격해 들어가니 초소 안에 있던 적군들이 도 

망쳐 가기 시작했다 적군들은 보초안 세워놓고 태명히 있다가 뭇밖에 기습을 당한 듯 

절골 쪽을 향하여 도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군의 수효가 엄청난 사실에 방위군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대략 800여 

명이나 되어 보이는 북효H칸들이 절골 쪽 콩밭 등지로 뛰어 오르는 뒤를 향하여‘ 사정없 

이 총격을 퍼부으니， 그들은 이때 100여명의 사상자를 내놓고， 작은 능선을 넘어 숨어 

버리고 말았다 적군들이 머물고 있던 초소로 들어가 보니 ， 그곳에는 그들이 버리고 간 

따발총 l정과 소련 제 장총 l정이 있었고， 상위에는 대형지도가 놓여 있었으며 지도에 

는 가명까지의 진격 칩투도를 그려 놓은 게 보였다 

이때 오른연 능선에서 총소리가 들려왔다 방위대원들은 학도대와 청년단이 도착하여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믿고 밖으로 나가 공포 3발을 발사하니， 이때 양 능선 쪽에서 

방위대원들이 쉬고 있는 곳을 향하여 일제히 사격을 강행하는 것이 아닌가? 

적군들은 38교(橋) 우측 골짜기인 조무락골에 머물고 있던 잔류 패잔병들이었는데， 

이들은 방위군의 숫자를 몰라， 그곳에 숨어 있다가 능선 위에서 이를 확인하고 공격을 

시작해 온 것이다 방위대는 이에 굴하지 않고， 용감하게 대항해 나갔다 그러나 대열 

을 정비한 절골 쪽에 있던 북한군마저 이때를 놓칠세라 왼연 농선에 올라서서 집중적인 

총공세를 취해왔다 어느 틈에 내려왔는지 누런 인민군복을 입은 북한군들 수 백 명이 

용소동 개울을 건너오는 것이 보였다 방위군은 적군들이 밀려오는 쪽을 향하여， 계속 

사격을 강행해봤지만， 워낙 큰 숫자에 밀리고 있었는데‘ 실탄마저 떨어지게 되나‘ 부득 

이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날 밤 도보로 목통까지 칠수한 것은 새벽 2시가 지나서 

였다 

이튿날 아침 향토방위군 제7대 지면대장이 북연으로 올라와 자세한 보고를 받고. 다 

시 가명으로 연락‘ 방위대 180명의 지원을 받아 도대리로 출통해 올라가나， 경찰과 학 

도대들이 주둔하여 벌써 북호터F들과 교전을 하고 있었다 이날 밤， 전 공격대들은 적들 

과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벌리다가， 결국 후퇴하여 제령리 쪽에 방어선을 설치하였는데， 

밤 10시경 또다시 교전이 벌어져 처절한 공방전을 전개해야 했다 

한면 도대리 관청부락에 머물러 있던 북호딴들은 애기고개를 념어 소법리로 빠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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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목동리 서낭당 고개에 이르렀고， 그들은 다시 목동부락에 내려와 초가에 불을 지르 

고‘ 무차별 공격을 강행하여 목동리가 적군들의 손에 들어가고 말았다 

그때까지 제령리에서 공방전을 벌리던 방위군 경찰 학도대는 후퇴로가 차단되었음 

을 무전을 흉해 듣고 부득이 제령리 화랑보를 통하여 후되하는데 적군들은 뒤쫓아 오 

며 중화기로 공격하여 오기 때문에‘ 힘을 다해 개울을 건너서 꽃넘이 고개플 넘어 후되 

하였다 

(2) 가명시가지 전투(11월 21일-23일) 

φ 밀려오는공동묘지 

북면을 적의 손에 넘겨주고 가명 본대로 되돌아온 방위군 경찰 청년단 학도의용 

대는 가병읍의 사수를 위하여 전열을 재정비하여 경계태세에 들어갔고， 치안책임 사령 

관인 가명경찰서장은 각대의 참모들을 샤장실로 불러놓고 작전계획 수립에 만전을 가하 

고있었다 

향토방위군의 주력이， 북연 용수목에서 적에게 밀려 가명으로 되돌아 온지 6일 만인 

1950년 11월 21일， 이날은 아칩부터 이슬비가 처량하게 내리고 있었다 

모든 특공대와 방위대원들은 차디찬 비바람을 피해 담당지역 민가에 들어가 쉬고 있 

었으며， 이날도 하루가 다된 듯 어두워 오는데도 북호댄단를은 기척도 없었다 

이매 가명에는 중무기로 무장한 방위군 정예대원이 200여명이나 되었고， 서윷에서 내 

려온 경찰지원대가 100명 . 인천에서 올라옹 경촬(66대)이 100명， 대한청년단이 80여명 ， 

그리고 학도대가 100여명 가명경잘서 소속 경찰관이 120명 도합 700여명의 병력이 

연성되어‘ 총사령관인 가명경찰서장(경감)의 지시대로 가명읍 시가지를 중심으로， 보납 

산에서부터 북부 옹기점(계량내)까지는 방위군이 지역을 전당하고‘ 용기접(계량내)에서 

부터 공동묘지까지는 경찰특공대‘ 공동묘지에서부터 바우메기(대곡리)까지는 청년단과 

학도대가 공통으로 방어한다는 기본계획이 세워져 각대는 책임지역에서 방어태세로 돌 

입해 있었다 

이날 밤 10시경 공동묘지 쪽에서는 때 아닌 노래 소리가 구성지게 흘러오고 있었으 

니 다름 아닌 북한군의 여군들이었고. 그들은 아리랑과 유격대 노래， 인민군노래 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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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읍 시가지 쪽을 향하여 큰 소리로 부르고 있었다 

작전본부는 그야말로 비오는 달밤에 적들의 노래를 들으면서도 그들의 동태를 파악하 

지 못하여 날이 밝을 때까지 진지방어만을 긴급지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밤 11시경 마장리 쪽에서부터 햇불을 든 인민군들이 와1 와! 소리를 내며 계 

량내 쪽으로 몰려오는 것이 보여 방위군은 반격태세로 들어가 계량천을 사이에 두고 

교전을 벌리게 되었으며‘ 일부 경찰병력이 방위군을 지원하려고， 이통하는 잘라 현 가 

명초퉁학교 뒷산과 공통묘지 쪽에서 햇불 100여 개가 나타나， 군가를 합창하며 내려오 

고 있었으나， 가명은 완전히 긴박한 상황에 놓아고 말았다 

공동묘지 쪽에서 내려온 적군들은 어느 사이에 가명역 뒤에 이르러 불을 밝혀 놓았던 

가병역을 기습하여 유리창이 부서지는 처지였고‘ 보납산에서 그들이 쏘는 반격포가 읍 

내 곳곳에 쏟아지고 있었으며‘ 경찰병력은 대곡리 논들로 피하여 교전하는 바람에 향토 

방위군은 포위상태에 들어가 버렀다 방위군이 시내로 밀려냐오자 이미 시내까지 내려 

온 적들과 마주쳐 처참한 총격전이 벌어졌으며， 비오는 밥인지라 아군인지 적인지 분간 

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이었다 

이때 청년단과 학도의용대는 방위군이 포위에 들었응을 알고 계속 지원사격을 가하여 

방위군은 복지관 앞을 지나 대곡리 논들까지 무사히 도착하였으며， 경찰과 학도의용대 

청년단은 상색을 지나 상천으로 쩔수해 갔고， 방위군은 달전리 밤벌(새말)을 지냐 북한 

강을 건너 춘성군 남연 방하러 문의골로 들어갔다 

@ 반격작전 

달전리 일부와 방하리에서 몬눈으로 지새우다 새벽을 맞은 방위군은 반격작전을 계획 

하고 일단 달전리 밤벌에 집결했다 아침 5시가 조금 지났는데 이날따라 안개가 몹시 

내려 1m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우선 수색 선발대로 중대장 장호석이 직접 나서고. 

뒤따라 달전리 유경수가 나섰다 

이들은 달전리에서 대콕리로 가는 도중 오목내 다리에서 북한군 수색병 2명을 발견‘ 

안개를 이용하여‘ 곁에 바싹 다가가 격투 블에 생포하여 심문한 결과 그들은 1개 사단 

이상의 병력이고， 앞으로 7일 이내에 서울까지 점령한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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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로들은 본대로 호송하고， 다시 대콕리 비석거리(삼거리)까지 갔다가‘ 본대로 되 

돌아간 수색병(장호석. 유경수)은 즉시 읍내로 진격할 계획으로 일열 횡대로 3m사이를 

두고 대곡리 논들을 지냐 무사히 역전에 이르렀고， 역 철둑에 올라가 엎드려 가명 읍내 

를 바라다보니 구 버스 정류장 부근에는 5-6영의 북한군이 모닥볼을 띠워놓고 총을 멘 

채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고， 그 이외에는 아첨이라 그런지 비교적 조용한 분위 

기였다 이 집 저 집에서 아침 연기가 오르는 것으로 보아 조반들을 지어먹는 것 같이 

보였다 

이때 최전방에 나가 적의 통태를 살피던 방위군 소대장이 철교 밑을 빠져나가 안개 

속을 헤치며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망위대원들은 철둑 위에서 이 광경을 바라보며 

만일에 경우 발사태세로 희미한 안개 속을 계속 웅시하고 있었다 이때 r암호1 암호IJ 

적군들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그들의 암호를 얄 턱이 없다 소대장이 잠깐 우울 

쭈물하고 있는 사이 적들은 희미한 안개 속을 향하여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다 소대장 

이 시장 쪽으로 몸을 숨기가 무섭게 첼둑 위아래에 엎드려 있던 방위군은 일제히 집중 

사격을 가하니， 그들은 당황한 나머지 사거리 군청 쪽으로 달아나고 말았다 

방위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계속 밀어붙여 기습해 들어가니 적군들은 아칭밥 

을 지어놓고 먹지도 못한 채 달아나 집집마다 밥 냄새가 진동했고， 너무 급한 나머지 

차바퀴 밑에 숨어 있다가 사살되기도 했고‘ 마루 밑 다락 속 광 전 매서에 쌓아둔 

빈 담배상자 속에까지 숨어 있다가 생포되기도 했다 

도주한 북호L군은 현 가병초퉁학교 뒷산을 넘어 경반이 쪽으로 달아났고 방위군은 잔 

류 북젠돈을 찾아 집집마다 수색하여 모두 사살 해벼혔다 이렇게 작전을 완료한 후 방 

위군 10명이 경찰서에 들어가 가명융 탈환의 환호로 만세를 부르며 기쁨을 감추지 옷하 

고 있었다 이 소식을 들은 경찰들은 상천 둥지에서 주둔하고 있다가 급거 귀환하여 방 

위군과 함류했는데‘ 이때가 정오 12시 반이었다 

북호F군은 아침밥을 지어 놓고 있다가 방위군이 쳐들어오니‘ 밥도 벅지 못한 채 불을 

지르고 달아나， 불은 끄는 사람이 없는 탓으로， 시가지가 제멋대로 변하였다 

곧이어 학도의용대와 청년단이 틀어와 북한군 소탕에 합류하였고. 청명에서 가명이 

탈환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방위군이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청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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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이 주먹밥을 마련하여 싣고 와서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경반이로 탈아난 북힘F들은 다시 대곡이 사기막 마을 뒷산을 돌아 바위메기 

산으로 내려오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실을 보고 받은 지휘본부는 즉각 반격을 개시하 

여 가명역 뒤로부터 진격 ， 그틀이 접령한 바위메기 뒷산을 탈환하는데 성공했다 이때 

사살된 북한군이 16명이고 생포 2명 ‘ 60mm 박격포 2문、 BR 2개 ， 장총 11정 등을 노 

획하는 전과를 쓸렀으나， 우리 측 대원 3명이 전사하고 4명이 부상당하는 띠해를 입고 

말았다 

@ 회한의 철수와 고귀한 희생 

가명읍을 계속 사수하며， 한면으로는 죽은 대원의 시제를 역 대합실에 입시로 안치하 

고 부상한 대원들을 그제야 청명으로 후송시켰다 

벌써 해는 지고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적군들은 환통을 개시해왔다 또다시 공동묘지 

쪽을 뚫고‘ 가명역을 기습하여 처내려온 것이다 시내와 계량천까지 깊숙이 들어가 적 

과 대치하고 있던 향토방위대는 완전히 포위당한 형면이었고. 서울에서 지원 나온 경찰 

들은 트럭 3대에 노획한 무기를 싣고 청명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놈들과 대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후퇴할 수밖에 없게 되자 신경균 

지면대장은 철수를 명령하기에 이르렀다 

3) 반공산악동지회 

<D 6 . 25 반공산악동지회전투기 념 비 

• 위치 가명군가명읍 개곡리 산 345 

• 건립년도 1999년 4 25 

• 건립기관 가명군 625 반공산악통지회 

• 비문 

내 고장을 빼앗기지 않고 자유와 명화를 지키기 위해 나를 훌훌히 버린 자랑스런 

젊은이들의 업을 기리며 여기 북한강물이 유유히 흐르는 강연 옆에 자리한 장승공 

원에 전적비를 세우다 붉은 무리의 말발굽이 은혜 받은 우리 강토를 이 고장의 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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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이들은 바위에 등을 대고 울로 몸을 가리 

연서 맨주먹으로 붉은 무리를 무찔렀다 

이제 그들의 슬기와 용기를 길이 후세에 전 

하고자 이 비를 세움에 그 이름 길이 빛날 

것이다 

조국의 알창 번영과 함께 영원히 

1999녀 4월 19일 

가명군수 이 현 직 

@ 결의문 

세계 연방제국의 공칭 하에 일증 융성하여 자유와 명화에 장든 대한민국에 야수와 같 

은 이북 괴뢰 공산도배들이 6월 25일 불의에 칩입하여 국민의 자유와 명화를 파괴하며 

살인 인권유린 재산박탈 퉁 잔악무도한 폭행에 격분한 우리 동지 일동은 역사 김은 8월 

16일을 기하여 세계만땅에 빛나는 대한민국의 민족성을 보장하여 자손만대의 건국초석 

에 기여 공헌E자 반곤투쟁공작산악대를 조직하여 지방 공산주구. 내무서원 후망인민 

군. 소탕을 결사 투쟁함을 맹세함으로서 적의 후방을 교란케 하는 동시 대중에게 적개 

심을 환기시키는데 결사 투쟁을 결의함 

단기 4283년 8월 15일 

반공투쟁 공작산악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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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공산악동지회 조직과 활동 개요 

1950년 8월15일 광복절을 기하여 춘성군 냥연 방하리 산속에서 며신하며 반공투쟁을 

전개하던 가명지구 우익인사 36명과 가정리 방하리 동지에서 항거해온 애국청년 29명 

계 65영이 함께 모여 방공투쟁산악회를 조직하고 대장에 이숭균， 고문에 유몽상 중대장 

에 장호석 퉁 임원을 선출하여， 정식 무장단체로 발족하였다 

그 후 중대장 장호석이 부대에서 낙오하며 몰래 숨걱 가지고 온 M1소총과 몽동이를 

무기로 낙동강 전선에서 38'。 선을 목표로 기진맥진 찾아가는 북한 때잔병들이 농가를 

찾아 식사플 요구하며 휴식히는 틈을 노려 기습하여 사살하고 무기를 하나 둘씩 노획하 

여 나중에는 소대규모의 무장을 가춘 큰 무장 세력으로 성장하고 군량 수송 선박을 습 

격하여 130여가마니의 쌀을 빼앗고‘ 청촌 지소블 습격， 부역지들과 내무서원， 보안서원 

을 사살하는 퉁 9. 28 수복까지 많은 전과를 올렸고 수복 후에는 대한청년단， 향토방 

위군 학도대 둥의 간부로 재편성하여 가명지구 전투의 민명대 주력으로 전투경찰대와 

합동작전을 전개하였다 가명탈환작전은 방위군의 전투개요와 중복되므로 생략한다 

(영단 활동상황 둥 상세한 것은 상게서 가명반공투쟁사를 창조바람 ) 

4) 가병학도의용대참전기 

(1) 학도의용대 초직 

(j) 가명화도의용대의 연천 

9.28 수복(가명은 10월 4일 수복펌)후 과거 r반공학생연맹」을 조직， 반공 투쟁에 앞 

장섰던 학생들과 쩍치(jlf.ì台) 하 부모가 학살‘ 혹은 납치되어 간 유족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가칭 r가명 학도호국단j이라는 간판을 달고. 수복 직후의 선무공작(효傷工作)에 

앞장섰다 후에 r학도호국단」은 학교단위의 조직 면제이고. 6, 25 통란 중에는 국방부 

이성을 정훈 국장 밑에 손 도심 대장이 이끄는 r학도의용대」가 유일한 반공학생단체라 

는 것을 흉고 받고‘ 그 휘하로 면입하기로 하고‘ r국방부 정훈국 학도의용대 가명지 

대」 라고 개칭하였으나 약칭 가명 학도의용대라고도 하였다 군 단위 조직으로 각 면 

에 따견대 형식으로 지부들 두고 운영하였다 시초에는 100여명의 학생틀을 규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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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을 돕고. 우익단체들과 협력하여 주로 패잔병 색출에 진력하였다 후에 적의 

재칭으로 소개령이 내려지자 학도대에 임대하는 인원이 급증하여 근 300여영이 되었고， 

1 4후퇴 당시 5사단 각 연대에 현지 입대한 대원들도 상당 수 있다 

@ 가명학도의용대 참전비 

• 위치 가명읍 대곡리 321-1 

• 건립자 가명군. 가명의회 

• 건립연도 2000'건 11월 11일 

· 비문 

전우여 1 고이 잠드소서! 

해방의 감격 독립의 기쁨이 채 가시기 전에 

625 통란! 통족상쟁의 피 바람 몰아치니 

단락했던 보금자리가 송두리 채 흔들렸다 

민족의 자유와 가촉의 행복이 위협받을 때 

새 나라의 동량으로 거듭나려단 학생들도 

운의 꿈을 접고 배움의 요람을 떼나야 했다 

자유， 명화 정의의 실현을 갈구하며 세운 

대망의 설계도‘ 비상의 날개도 접어 버린 채 

오직 하나뿐인 목숨을 자유 수호에 받쳤다 

에 띤 학생들이 호국영령으로 산화한지 50년 1 

조국의 명화와 통일 민족 번영의 서팡이 비치니 

전우들이 가신님을 기 리며 이 탑을 세우노라 

2000년 11월 11일 

가명군수 이 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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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명학도의용대 장전개요 

11월 2 1일 가명지구탈환 합동작전 때 공동모지전두 동 전투경찰대 및 민병대와 연합 

작전을 수행하고 11월 22일 수동연의 대민보호 철수작전， 23일 빛고개 경계임무 중 격 

전， 12월 31일 5사단 철수작전 시 빛고개 경계임무 풍을 수행하며 분전하였으며， 그 과 

정에서 전사자가 나오는 퉁 고귀한 희생이 발생하였으며. 각 읍연따견대는 현지 경찰 

및 군부대와 연합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와 희생을 냈으나 지연 관계로 생략함 

2 , 육군 제5사단의 가병지구 전투 

1) 가명 춘천지구 탈환전 

(1) 육군 제5사단 전투개항 

상술한 바와 같이 낙통강 전선에서 패주하던 북한군 매잔병들이‘ 북호k군 제10사단 27 

연대로 재연하여 춘천 가명지구 북쪽 산악지대에서 준동하다가 중공군의 참전이 확실 

해 지자 춘천 가명지구를 점령 수도권을 위협하게 되자 영주‘ 지리산‘ 김천지구에서 

잔적 소탕작전 중인 5사단을 긴급 이동시켜 가명에서부터 진격 춘천지구 탈환작전을 전 

개하게 된다 그 개요를 보면 다음과 같다 

<D 육군 제5사단 27연대 

11월 25일 。P(관측소)를 상천역 부근 (호영산 록)에 위치하고 제l대대는 예비대로 

연대 CP(지휘소)에 배치하고. 제2대대는 ð261(상천역 동북방 5.5 km; 큰 메콜~갑바 

지몰~이화리)에서 적과 교전 후， 계속 전진하고 저13대대는 상천역 통북방 ð297(상천 

역 동북방 3 . 5km)에서 적과 교전하였다 

11월 26일 CP를 초옥동(상천l리 만국동)으로 이동. 제l대대는 연갈리(상색리)에. 제2 

대대는 ð261(상천역 동북방 5.5 km; 큰 메팔~갑바지팔~이화리)에서 전진， 이화리 고 

개(가펑 서남방 2km)를 점령하고‘ 17시에는 장숭고개， 한산머루(하색리)를 점령‘ 제3대 

대는 상진 l리(큰 메꼴)를 출발 중색현리(빛고개)플 똥과 17시 알구리(대콕4 리 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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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경반리)를 점령 확보 중이다 

11월 27일 OP를 하색리 경유‘ 가명 후방고지(가명군청 뒷산)에 진출시켰다 

적은 춘천 방연으로 도주하고‘ 아군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하여 훈련된 공격대 약 250 

명과 소총으로 무장한 보병대 약 800영이 전선에 배치되었으며 한면 촌락을 습격‘ 식 

량올 약탈하여， 저항을 기도하고 있으며， 적 제28연대는 거림천(적목리 명회통 거린내 

용수목과 논남의 분기점 마을)에서 적목리로 병력을 이동 중이다 

27연대 l대대는 좌(불기산 줄기)-우(상천 l리 큰 메콜)를 잇는 선에서 공격올 개시하 

여 경반리로， 저12대대는 저11대대와 같이 행통을 개시하여 가명 죄측 고지(늄산 자라목 

고개)를 점령하고 계속 공격 중이다 3대대는 마루산(읍내5리 엽광촌~개콕리 소재)을 

점령하고 춘천행 도로(줄길리 도계)를 차단 경계중이다 

11월 28일 제l대대는 병현리에서부터 좌(개곡리)-우(달전리 장숭고개)플 잇는 조F측에 

서 ð290을 향하여 진격 중이다 제2대대는 보납산(읍내8리)을 점령 후， 북한강을 도하 

서천리 (해올)를 향하여 수색 작전 중이다 재3대대는 마루산(마장리~옥동2 리) 통쪽 약 

lkm 지정(개콕리)로부터 노루목 고개(마장리~ 이곡2리)를 향하여 진칙 중이다 

11월 29일 1대대는 좌(노루목 고개)-우(줄길고개 개곡리)를 있는 선에서부터 공격을 

개시하여 월두용(안보리)을 향하고 있다 제2대대는 북한강을 도하， 서천리 문이골~다 

락터를 경유하여 서천리 도치골에서 계속 교전 중이다 저13대대는 ð225(마루산 부근으 

로 추정)로부터 줄길리로 이동‘ 현재 예비대로 대기 중이다 

중간생략 

12월 2일 잔비의 거점인 춘천을 목표로 하여 연일 악전고투하여 옹 사단은 긍일 09 

시에 춘천 탈환의 임무를 달성하고 계속 도주하는 적을 추적 하였다 

@ 육군 저15샤단 36연대 

11월 25일 。P률 상천역 서쪽 2km(하천1리 유답촌 속칭 버들습말) 지점에 설치하고 

제l대대는 OP북땅 2km지정 (상천 3리 수리채)에서 적과 교진 후 그 지짐을 확보하고 

제2대대는 상전역 서남방 2km지짐 (하천 l리 유답촌~능골 주봉 ð314)에서 적과 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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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확보 중이고 제3대대는 청우산 남쪽 2km(덕현리 주정동 고개)에서 적과 교전 후 

계속 전진하여 6462 북쪽 Ikm지점에 도달하여. 그 지정을 확보 중이다 

11월 26일 。P틀 최골 절터 또는 돼지우물(상천3리)에 설치하고， 저11대대는 연대 CP 

에 배치하여 불기산(상천~두밀리)을 공격 중이며‘ 제2대대는 수리현(상천3리)을 수색한 

후 무영고지(수리봉 상천 3리)를 점령하고 계속 공격하여 불기{]--을 점령 확보 중이다 

제3대대는 청우산(덕현리)를 경유 은고개(대보리~두밀리， 덕현리 북방 2km)를 점령하 

고. OP률 이곳에 설치하고. 계속하여 상삼의콕(윗삼일 계곡)과 수리용(두밀리~경반리) 

을 향하여 진격 중이다 

11월 27일 CP를 상천리를 경유 중색현리(빛고개)에 진출 설치하였다 1대대는 좌(하 

색2리 한산머루)-우(상천 1리 초옥동)를 잇는 선부터 공격 개시. 경반리를 경유‘ 수 

정봉(숭안2리 우무통)을 점령 후 욱녀용(숭안리)을 향하여 공격 중이다 제2대대는 저11 

대대와 같이 공격을 개시하여， 자리대(자릿터 숭안 l리)를 경유‘ 옥녀봉을 향하여 공격 

전진 중이다 제3대대는 저11 . 2대대와 병행하여 선인봉(숭안리~백둔리 소재)을 경유 

장천동을 점령한 후. 옥녀봉을 향하여 공격 전진 중이다 

11월 28일 。P듭 가명에 설치하고 제1대대는 옥녀봉과 마루산 화단을 점령 후 연대 

에비대로서 가명에 배치하였다 제2대대는 좌(적목리 거린내)-우(엽광촌)를 있는 선으 

로부터 이곡리(명냐무 고개~주장골)를 향하여 공격 진전 중이며. 3대대는 제2대대와 

영행하여 공격 중이다 

11월 29일 제1대대는 예비대로 가명에 위치하였다 제2대대는 화(노루옥고개)-우(능 

머루)를 있는 선에서부터 율미촌(율미마을 성안재 고개 개곡2리)을 공격 점령 후‘ 싸리 

째(목동 2리~안보리)를 향하여 공격 중이다 저13대대는 이콕l리(명나루 고개~주장골) 

를 공격 점령 후 옥동 2리 성황당 고개 남쪽 소L을 향하여 공격 중이다 

11월 30일 저11대대는 목통에서 신당리(속칭 새탱이 화악 l리)를 향하여 공격을 개시 

하였다가 연대 예비대로 CP지점에 위치한다 

12월 l일 제1대대는 좌(화악 2리 신당리)-우(목동2리 성황당 고개)를 잇는 선으로부 

터 공격을 개시 신당리를 점령하고 계속 전진하여 좌(화악2리)- 우(지암리)를 잇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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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보 후‘ 용덕산(화악2리~지암리 오월리)을 공격 중이다 제2대대는 안새당이블 

향하여 공격하다가. 방향을 전환하여 좌(목동2리 역골)-우(목동2리 싸리채)를 잇는 선 

에서 북배산을 공격 정령 후， 가덕산 방연으로 공격 전진 중이다 제3대대는 연대 예비 

대로 개곡리에 위치하였다 

12월 2일 제l대대는 몽옥산를 점령하고 촉대용을 공격 중에 있으며， 제2대대는 화악2 

리 안새당이와 북배산을 잇는 선으로부터 가댁산을 향하여 공격 중이다 제31연대는 정 

면의 적을 소탕하여 춘천 통북방으로부터 춘천을 공격하여 제27연대보다 약 l시간 늦게 

춘천에 돌입한 후 27연대와 합류하여 일부는 춘천 경비에 입하고 주력은 양구 방향으 

로 적을 추격 중에 있다 

한연 아군은 춘천올 점령 후 계속 북진하여 가명 북쪽의 지암리와 화천 일대에서 계 

속 적을 소탕하였으나， 적의 집요한 공격으로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공방전만 계 

속되었다 

3. 육군제5 . 6사단 4월 25일 가명전투 

육군 저15 . 6사단은 육군 제l군단 예하 부대로 5사단은 상기 [2- 1)] 가병 춘천 지구 

탈환전에서 북한군 제10사단과 치열한 공방전 블에(1950.11.23-12.3이 가명 춘천 지 

구플 탈환한 전공을 세웠다 제6사단은 1951년 4월에 감행된 중공군의 저11차 춘계공세 

때 사창리 지역에서 국군 제6사단의 전선이 돌파되어 이 지역으로 침공한 중공군 제20 

39. 40군이 가명방연으로 돌파구를 확대하려 하였다 이때 제6사단은 가명 북한강융 

배수진으로 삼아 일대 반격전을 준비 중이었고， 적은 4월 25일 03:00 가명과 청명간의 

주보급선을 차단하려고 야간공격을 강행하였다 이때 2개 연대(제7.19연대)는 빛고개 

진지틀 고수하고 치열한 격전을 전개 적에게 많은 피해를 가하자 07:30부터 적은 되각 

하기 시작하였다 좋은 기회를 잡은 2개 연대는 적을 추격하여 가명 서북쪽 7km까지 

진격해 성공적인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그 일대 진지를 편성하였다 이 전투를 기념하기 

위하여 전적비를 건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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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영연방각국의 참전 

1) 각국의 창전비 

(1) 영연방 참전 기념비 

• 전적비문 

중국 제39군 및 제40군과 북한 10사단의 적과 대 

전한 아군 채5사단 및 제6사단은 미 9군단과 함께 

치열한 적의 포연탄우를 무릅쓰고 싸운 결과 이 지 

구를 최후까지 확보하여 전세를 유리하게 전개하였음 

1958 3 15 

• 건립기관 ‘ 육군 제l군단 사령부 경기도 가명군 

한국전쟁 당시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4개 

국 장병들이 유엔군의 일원으로 우리나라에 따영되 

어 자유와 민주주의틀 수호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싸 

운 전공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전적기냄비이다 영 

연방 전투는 1951년 4월 22일부터 4월 25일까지 중 

공군의 춘계 대공세플 맞아 호주 캐나다‘ 영국군이 

북연일대에서 치열하게 벌어졌던 전투를 말한다 이 

전투의 승리로 서울~춘천간 도로를 향해 진격하던 

중공군올 막아 호택군과 유엔군의 퇴로를 확보하여 막대한 피해를 막아낸 큰 의미를 

지닌 전투이다 이곳에서 매년 4월말이면 「영연반 호댁전쟁 창전기업」 행사가 열리고. 

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4개국의 참전용사와 가족， 각「국 대사관 직원 둥 200여영이 

가명을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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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주(Australia) 창전 기녕비(북연 목동리) 

호주와 뉴질랜드 참전비는 옥동리 북배산 입구 성황 

당고개에 있다 후주 참전비는 640명， 뉴질랜드 참전비 

는 500명의 대지 위에 조성되어 있으며‘ 두 비가 마주 

보고 서 있다 호주 참진비는 1983년 12월 27일 가명군 

이 세운 것으로 4 6rn의 비에는 「호주전투기영비」가 가 

로로 세워져 있으며‘ 비 오른쪽으로 전투현황지도가 통 

판으로 새걱져 있고 비 왼쪽에는 자연석 위에 동판으 

로 새긴 참전약사가 있다 

(3) 뉴질핸드(New Zealand)창전비(북연 목동리) 

뉴질랜드 참전비는 1988년 9월 23일 가명군이 세운 

것으로 커다란 자연석에 참전을 기념히는 통판이 있으 

며 버문은 “유엔 헌장의 숭고한 원리를 수호하기 위하 

여 한국에서 복무한 모든 ‘뉴질랜드’ 용사들의 공헌을 

기념한다 ”라고 명문이 새겨져 있다 호주는 한국전쟁 

에서 311명 사망， 1 ， 230영이 부장하였고 뉴질랜드는 

40명 사망‘ 79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4) 캐나다(Canada)창전 기념비(북면 이곡리) 

캐나다 참전비는 북면 이콕리 도로변에 있다 500 

명의 대지 위에 높이 o 7m의 기단 위어I 6 ， 5rn의 비 

가 중앙에 세워져 있으며 오른쪽에 참전약사가 왼 

쪽에 캐나다의 상정탑이 세워져 있다 이 참전비는 

1983년 12월 30일 가명군과 유엔 한국 참전국협회가 

세웠으며 입구 오른쪽의 기념비석은 2003년 7월 29 

| 일 캐나다에서 휴전 50주년 기념으로 세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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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한국전쟁 참전으로 사망 309영과 1 ， 203명의 부상자‘ 그러고 32명의 실종자가 

발생하였다 이는 캐나다를 비롯한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l차 대전 이후 최대의 피해라 

고한다 

2) 영연방군의 분전 

(1) 영연방 제27여단의 분전 

영연방 제27여단이， 4월 19일 군단 예비로 가명으로 납하한지 3일 민인 1951년 4월 

23일에 벌어진 이른바 중공군의 저1 1차 춘계공세로 발단된 것으로， 동 여단이‘ 한국전쟁 

에서 겪은 가장 큰 규모의 전투이자 또한 큰 영광을 안겨준 격전이다 

전투 전의 개황 영영방 제27여단이‘ 4월 19일 사창리 4km 서쪽에서 한국군 제6사단 

제 19연대에 전션을 인계한 이틀 뒤인 21일 미 제9군단은 7시를 기해 우익 미 제1해 

병 사단이‘ 화천 북쪽으로， 좌익 호F국군 제6사단이， 김화방연으로 “Wyoming"선을 목 

표로 각각 진격하고， 호택군 제6사단 좌측에서는 미 제 24사단이 미 제l군단의 우측이 

되어 병행공격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4월 22일 시작된 적의 이른바 제l차 춘계공세에 부딪친 UN군의 공격사단 

들은 일단 진격을 멈추고， 일대 격전을 치르게 되고， 김화 냥방의 광덕산(<'>1045)-복주 

산(<'> 11 12)일대에서， 적의 주력인 중공 제20군 예하 제60사단의 집중공격을 받은 제6사 

단은 가명계곡을 따라 쩔수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 통 사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지에 

남게 된 여단의 뉴질랜드 제16포연대도 부득이 가명지역으로 철수하는 혼란을 빚었다 

이처럼 전방 상황이 악화되자， 영연방 제27여단장 Burke 준장은 곧 여단지역으로 들 

이닥칠 위기를 직감하였는데‘ 이 때 군단으로부터 “뉴질랜드 연대로 하여금 한국군 제6 

사단을 계속 지원하는 한편， 각 대대들 전방에 배치하여 통 사단의 철수로를 확보 그 

의 철수를 엄호하라”는 요지의 작전명령을 수령하였다 

이에 따라 Coad 준장은 뉴질랜드 포병연대를， 가명 10km복방 <'>794(수덕산)부근으 

로 급파하는 동시에 Middlesex대대를 <'>794(수덕산 제령리~ 도대리)로 이통시켜 뉴 

질랜드 포병연대를 엄호토록 조치하였다 이에 여단은 예비로 있은 지 4일 만어1 ‘ 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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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일대작전을 겪게 되었다 

여단장은 이어 잔여부대의 배치에 착수 가명천 서쪽 ð.677(이곡리 내촌2km 남쪽) 

일대에 PPCLI대대를‘ 그리고 가명 6km 서쪽 ð. 504(죽둔리 동쪽) 일대에 오스트레일러 

아군를 각각 배치하고. Argyll 대대를 예비로 가명부근에 집결시켰다 

(2) 오스트레일리아 대대. 뉴질랜드 포영연대의 분전 

이 날 전투는 오른쪽 일선에 오스트레일리아 대대의 진지에서부터 먼저 일어났다 한 

국군 제6사단의 주력부대를 우회한 적은 23일 22시경부터 오스트레일러아 대대의 방 

어진지를 탐색하기 시작한 듯이 보이더니 ， 다음 날 l시 30분경에 이르러 차차 공격기도 

가 노골화 되어갔다 이리하여 전투는 마칩내 B중대 전연에서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죽둔리 골말(현 북연 사무무소 동북쪽)간의 협로(뺏路) 변에 연해서 동쪽으로 뻗은 산 

능선에 배치된 B중대는 1개 중대 규모로 추산되는 적이 유효사거리권내로 접근하자， 

중대의 전화기로 일제 사격을 집중하여， 일단 이들의 최초의 공격을 격퇴히는데 성공하 

였다 

이때 B중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동 중대진지 앞 사면에‘ 미 제72전차대대 l개 소대가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를은 삼삼오오로 짝을 지어 계속 납하하는 한국군 제6사단 영사 

들을 적으로 오인하였음인지 당황한 나머지 죽둔리 후방 대대지역으로 철수하고 말았 

다 그 결과 전차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된 적은. 재빨리 B중대 우측으로 우회하여 곧바 

로 A. C‘ D 중대의 진지로 공격해 왔고， 아를 격퇴하려는 오스트레일리아 용사들은 결 

사적인 저항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 심야에 불붙은 공방전은 피아간의 사상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철야 계속되고 일부 

적은 D중대 후방에 위치한 대대본부 가까이 까지 침투하여 ， 일대 혼란을 빚졌다 날이 

밝자‘ 뉴질랜드 전 포병연대와 미 공군 지원에 힘입어 전황은 다소 호진되어 가는 기 

세를 보였으나， 대대본부와 가명에 이르는 도로를 완전히 감제(敵11;11)할 수 있는 고지를 

확보한 적은 끊임없는 파상공격으로 온 종일 대대를 위협하였다 여단장은 이와 같이 

계속되는 적의 강압 속에서 또 하룻밤을 현 진지에서 지탱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17시경 마칩내 대대장에게 절수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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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대대장은 대대의 일제철수를 시도하였으나 전차와 포병연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적의 집요한 공격으로 일제 철수가 어렵게 되자‘ 각 중대별로 각기 중대장들 

의 제량에 맡걱 백주에 각계 철수를 감행한 끝에 예비대인 Midlesexe대대의 진지까지 

쩔수 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철수과정에서 대대에 배속되어 있던 미제72전차대대 A중 

대는 수많은 전사상자를 후송하기 위하여 11회틀 왕복하였다 

이때 여단의 전황을 보고 받은 군단은， 제8군으로부터 군 예비로 있던 미 제l기병사 

단 제5연대를 배속 받아， 곧 가명으로 급파하고， 이 연대가 이날 18시 여단지역에 도착 

하자. Coad 준장은 곧 그 병력을 양분하여 화 일선의 PPCLI대대의 후방과 여|비인 

Midlesex대대 후방으로 각각 이통시켜 예상되는 상황진전에 대비케 하였다 

(3) 캐나다 부대의 분전 

한연 가명천 서쪽에 PPCLI대대의 진지에서는 우측 요스트레일리아 대대가 철야로 

적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도 아무런 공격 중후도 나타나지 않았다 대대장은 

Stone 중령은 23일 6.677 일대를 방어하기 위하여. 좌로부터 D ' C'A 중대 순으로. 

그리고 B중대를 전초로 D중대 전면의 폴출부의 배치하고 24일 04시에는 CP까지도 

내촌(이곡리 안말) 바로 동쪽 산 능선 후사연으로 옮겨 놓는 둥‘ 세밀한 방어책을 세워 

놓고있었다 

화 일선 PPCLI대대에 대한 적의 공격이 차츰 노골화되기 시작한 것은 24일 20시경 

부터 였다 이때 적의 박격포탄이 대대 진지로 집중되더니 곧이어 2정의 기관총이 장 

거리 사격을 퍼붓고. 또 다른 1정이 B중대 진지에 예팡탄을 집중하였는데‘ 이것이 적의 

공격신호였다 약 15분이 경과되자 증강된 l개중대규모의 적이 중대 전면에 있는 저16 

소대 진지로 공격을 가해 왔다 그러나 이 첫 공격은 숨을 죽이고 대기하고 있던 B중대 

원들의 기관총을 비롯된 소화기의 일제사격과 대대 박격포의 탄막 사격으로 무참하게 

격퇴되고 말았다 

23시 적은 또 다시 박척포 사격을 전주로 이번에는 더 많은 영력을 통원하여 B중대 

진지플 공격하였다 B중대는 암중의 혼전 속에서 선전 분투하였으나， 결국 최전면의 제 

6소대 진지를 빼앗기고 말았다 그러나 제6소대원들은 소대장의 지휘로 재빨리 B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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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지로 철수하여， 재연성한 다응 곧 역습을 감행하여 치열한 액영전 끝에 화충우툴 

하는 적을 밀어내고 진지로 재탈환하였다 

그런데 이때 적은‘ B중대에 대한 공격을 계속 반복하는 한연 그 주력을 통 중대 후 

방으로 우회시켜 일부 병력으로 대대 본부와 박격포 진지듭 공격케 하고 다른 일부 병 

력으로는 가명천 화안을 따라 중대 2km 후방에 있는 Midlesex 대대를 공격케 하여 가 

명으로 납하하려고 시도하였다 

적의 이러한 기도를 재빨리 간파한 Stone중령은 즉각 B중대장에게 진지고수을 명령 

한 다음 대대의 81mm박격포와 50mm기관포 반에게 대대 지역으로 칭투하고 있는 적 

(중강된 l개 중대로 추산)을 집중 사격하라고 영령하였다 불과 얼마 안 되어 적은 이 

대대 중화기의 적시 맹타에 완전히 말려들어‘ 다수의 사상자를 내고 도주하였다 

한연 Midlesex 대대 진지로 공격해 오던 적병들은 개환지에 이르렀을 때 빗발치듯 

집중된 뉴질랜드 포명의 사격을 받고 더욱 가혹한 떼축음올 당하였다 다음 날 아칩， 

그들이 채 후송하지 못한 시체만도 71구를 헤아혔다 

이처럽 적은 23-24일 양일에 걸쳐 대규모의 병력을 투입하여 비교적 기동하기 좋은 

가명천 골짜기를 따라 가명으로 침공하려고 하였으나. 이것이 끝내 실패로 끝나자. 25 

일 새벽에는 공격방향을 돌려 6.677에 있는 D증대 진지듭 전면 포위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D중대장이 요청한 뉴질랜드 포영대의 V-T탄의 집중으로 막심한 인원 손실을 입 

고 격퇴되었다 D중대 공격에 실패한 적은 그 후 완진히 공격을 체염한 듯 여단 지역 

으로부터 울러났다 

이 영연방 제27연대의 가명전투는 효댁전쟁에 창가한 모든 UN군부대에게 가장 모범 

적인 전투의 하나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으며， 미국정부에샤는 이때 영연방군이 세운 

전공올 높이 명가하여 부대에 수여하는 표창으로서는 최고인 대용령의 부대표창을 오 

스트레일러아 및 가나다 양 대대와 이를 지원한 뉴질랜드 제16포영연대에 각각 수여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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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군 제6사단의 용문산 전투 

1) 용문산 전투 기념비 

용문산전투는 1951년 5월 18일부터 동 30 

일 사이에 중공군 제65군 예하 3개 사단과 

국군 제6사단과의 치열한 전투에서 숭리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전적비이다 이 전투는 

중공군의 춘계공세를 제6사단이 혈전 블에 

완전 섬멸시키고 대숭을 거둔 전투로서， 이 

전투의 승리를 기점으로 하여 국군과 유엔군 

이 재 반격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니， 미 육군 

사관학교 전술 교본으로 삼고 있을 정도로 

세계사에 남는 전투이다 

용문산전투전적비는 863명의 부지 위에 조 

성되어 있는데. 1997년 6월 23일 세웠으며 높이 19.51m어1 폭 19. 50m로 비 중앙에 청 

성군인인 4명이 진격하는 동상이 세워져 있다 높이 19 . 51m인 것은 1951년도의 전투를 

의미하며‘ 폭이 1950m인 것은， 효댁전쟁 발발 연도를 상징히는 것이다 

2) 용문산 전투의 의의 

용문산 전투는 1951년 5월 18일에 중공군 제63군의 선제공격으로 개시되어 19일까지 

2일에 걸친 혈투로 접철된 공방전을 전개한 블에 진지를 지켜낸 보병 저1 6사단 장병들 

이 20일 05시에 총반격을 개시하여 22일까지 당연한 적을 격멸하고 장쾌한 승리로 매 

듭지은 전투이다 

‘노 네임 (No name) ’ 선상의 방어전의 일환으로 전개된 이 전투는 미 제2사단의 778 

고지전투(일명 방커 고지 전투)의 숭전과 함께 중공군의 제2차 춘계공세를 격퇴하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 이 호기를 포착한 미 제8군은 전 전선에서 다시 재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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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단행하여 일거에 60km를 진출. ‘캔사스’선까지 확보하게 되는 대숭의 진격 작전으 

로이어진다 

24일부터 30일까지 전개되는데 이 작전기간 중에 제6사단은 적의 집결지로 알려진 

가병 북방의 지암리 일대를 포위 공격한 끝에 2 ， 500여명의 중공군 포로를 획득하고‘ 이 

어 춘천 북쪽의 부용산올 넘어서 화천발전소릎 탈환하는 둥 숭숭장구 개가를 올리연서 

캔사스’ 선까지 진출한 다음， 5월 30일 이 작전올 종결짓게 되었다 따라서 이 작전 

은 용운산 망어전으로부터 화천발전소 탈환작전까지 일련의 연속성올 가지연서 전개된 

작전이었다 

이 기간에 중공군은 10만의 병력을 잃고 중요장비플 거의 상실하는 퉁 결정적인 타 

격을 입어. 수세 일변도로 밀리게 됨으로써. 마칭내 공산 측에서 휴전회담을 제의하기 

에 이르렀으며 이때부터 전선은 제한전쟁의 성격올 띠고 정치적 협상이 진행되는 가 

운데. 고착전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용문산 전투는 일개 방어전의 숭리일 뿐만 아니라， 호댁전쟁사상 최고의 

전과을 옵렀다는 기록적인 작전 이였으며‘ 이보다도 오히려 숭매의 갈림길에서， 적의 

기도틀 분쇄하여 공세이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는데 더 큰 의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 

3) 제2연대 각 대대의 분전 

(1) 제1대대 미사리(쩔沙里)의 서전(앓없) 

(j) 홍천강 도하의 저지 제l중대의 전초전 

홍천강 남쪽의 미사리 정연을 담당한 저1 1대대는， 18일 새벽에 그 대안의 “벌박암” 골 

짜기에‘ 수 미상의 적이 출현하더니， 19:00를 기하여‘ 가정리 일대의 적이 먼저 강을 

건너기 시작하여 접전이 전개되었다 이곳의 수심은 1. 5m 내외로서‘ 동시에 100여명이 

강물로 뛰어 들어 헤엄치자. 중대장은， 60mm 박격포 사격읍 지시하고， 동시에 대대에 

서도 제l증대 지역으로 추진한 81mm 박격포의 사격을 집중토록 하였다 이로부터 강쪽 

300m 내외의 강심(江心)에 뛰어든 직은， 무수히 수장(水;m되어 갔으나‘ 이들은 아랑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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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속속 강을 건너 마침내 왕터산 동쪽의 마곡리(면좌뿔) 계곡으로， 그 선두가 들어 

서고 적의 82mm 박격포탄 10여 발이 낙하하여， 이 시각에도 적의 후속 부대가 

계속 강을 건너고 있으나 중대장은 “ 1개 분대의 경계 분초를 남겨 놓고 철수하라 ”는 

명령을 하달하기에 이르렀다 중대 정연의 적은， 왕터산 동쪽의 마곡리 계곡으로 침투 

하여‘ 21 :00에 이르러서는， 그 선두가 제2소대 진지 정연의 410고지로 기어오르기 시작 

하였다 

이로부터 대대의 81m 박격포를 비롯한， 각 중대의 60mm 박격포들이 일제히 포문을 

열어 여기에 집중사격을 가하고‘ 기관총 소대도‘ 동쪽 계곡으로 지향한 최저 표적사격 

을 개시했으며‘ 제3소대의 청음 초소에서도 적 발견 신호탄이 오르고， 수류탄 폭음이 

연발하였다 

남쪽의 제3소대는 마곡리에서 차츰 냥쪽으로 이동한 적이， 장락골(동막리~송산리) 

계곡으로 넘어 가려하자 소대 지역에 배치된 기관총 제2소대의 중기관총 제l반과 함 

께 그 선단을 제압하였으나‘ 꿀내 기관총 진지가 폭따되고， 시상자가 속출하여， 대대 

지휘소가 있는 감투봉 쪽으로 철수하게 되었던 것이다 

@ 운담 마을의 전투 제2증대의 분투 

대대의 북서쪽 진지를 점령한 제2중대는‘ 용조낼(미사리)에 OP(관측소)를 선정하고 

그 서쪽 사연의 W자형 능선(운데미， 운담마을)에. 3개 소대를 배치한 다응， 중앙의 제2 

소대에서 l개 분대를 뽑아， 박암리의 도하지점인 속칭 “앞벼탱이(미사2리)" 강변에 경 

계 분초로 추진하여 미사리 계곡을 중점 감시하던 중， 여기에서는 제l중대의 경우보다 

1시간 뒤인 22:00에 접적(後敵)이 있었다 이때에 중대장은 1km 전망의 나루터 일대에. 

60mm 박격포 사격을 가하도록 하는 한연 대대에 포격과 아울러. 조영탄을 투하해 달 

라” 고 요청하였다 

24 : 00가 가까워지연서， 제2소대의 청음 초소에서 집적 신호가 오르고. 뒤이어 체E식 

기관총 사격과 함께 수류탄 폭음이 들려왔다 이때가 19일 0시 30분으로， 교전이 시작 

된 지 30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적은 벌써 중대 정연의 거의 전 지역에서， 공격을 개 

시하였으며， 특히 제2소대 지역에서는 치열한 수류탄전으로 이어지다가， 마침내 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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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몰따되어 일부의 병사들이 281고지 남서쪽으로 물리고 있었다 

바로 이 무렵 중대의 좌(左)일선 진지를 지키고 있던 제3소대가 미사리 개활지로 밀 

려드는 적을 저지하다가 중대의 기관총 제2반이 적의 수류단 공격에 제압당한 뒤로‘ 

밀어닥치는 공세에 밀려 강투봉 서쪽 능선으로 분산 철수하기에 이름으로써 전황은 

절망적이었다 그러나 적은 진로를 타개한 뒤로 고지의 공격을 중지하고 오직 병력의 

진출에 주력함으로써， 중대는 수습할 수 있는 시간을 획득하였다 

@ 축차 진지(나산 위콕리)의 점령 

19일 06‘ 00에 장락골에서 중대 규모의 적이， 대대 지휘소가 위치한 감투봉를 향하 

여‘ 공격을 감행해 왔다 이에 중대는 즉시 전투태세로 전환하여 사격을 가했으며‘ 특 

히 제l소대장은‘ 골짜기로 밀려드는 적에게. 격심한 타격을 가하고 있었다 08 : 00가 되 

자， 마 저)5공군의 F-51 전폭기 l개 연대가， 상공(上쫓)에 나타나 네이땀(Napalm)탄과 

기총소사로‘ 이 일대를 제압함에 따라‘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09:30에 ， 연대로부터 “제l대대는 10:00에 철수를 개시하여. 송산리와 위곡리를 경 

유. 15 :00까지 나산의 축차 진지를 점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다 각 중대는 철수하 

기 시작 대대의 주력은 예정된 시간에 나산으로 올라가 진지를 점령하게 되었다 

(2) 제2대대의 지연천 울엽산(일명 신선봉) 전투 

18일 23:00에‘ 저)2대대 진전에 적이 나타났다 제2대대는， 북한강(청펑댐) 납안의 올 

엉 .... J-을 중심으로 대대 전연방어 진지를 면성하여， 연대의 화(左)일선 진지를 확보하고 

있었다 이곳은 천연 장애물인 북한강(청명댐)이 명균 5m의 수심에‘ 800m의 장폭으로 

가로질러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적의 진출이 지연되었딘 것이다 

CD 진전(북한강) 도하의 거부 

중공 제188사단도. 18일 08:00에‘ 역시 북한강(청명댐) 북쪽의 제2대대 진전에서 강 

을 건너려고. 120mm 박격포와 10여 문의 야포로서‘ 엄호사칙을 가하면서 나룻배를 띄 

웠다 그러나 대대의 81mm 박격포들 비롯한 기관총과 3 5"로켓포 퉁 전 화력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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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집중되고， 또한 적 출현 보고에 따라 지원된 미 제5공군의 F-51 전폭기 연대들이 ， 

북한강(청명댐) 북안의 고성리와 호명리는 물론， 제2사단 정연의 청명 일대에 이르기까 

지， 10여 회에 결친 대지공격을 가하였으며. 특히 공군기들은 적들이 수집한 니룻배까 

지， 모조리 따괴함으로써， 도하수단을 잃고 말았다 

따라서 이틀은. 청명댐 제방을 이용게 되었고. 그것도 격심한 타격을 받으면서 건너 

야 했고 강을 건넌 직후에도， 다시 제2사단의 경계 부대인 제31연대의 저항에 부딪쳐‘ 

이날 12 : 00에 이르러서야. 그 선두가 회콕리)에 다다랐다 여기에서 또다시 통 연대의 

제1대대와 교전이 전개되어 13:00에는 챙명발전소 남쪽 산의 백병전으로 격전을 전깨 

하게 되었다 

그 후 병력을 계속 중강한 적은 마침내 제2연대 제2대대의 서측망인 신천리로 진출 

하여， 제5중대의 경계 분초가. 접적 신호를 올린 것은 23:00이었다 

적의 선두가 “사근내”를 건너， 제5중대 정연으로 밀려들자， 산야를 밝힌 조명아래. 

미리 계획된 최후 저지사칙으로 통격을 가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린디 루 포병의 지 

원사격이 시작되어 ， 적의 후속 부대를 강타함으로써. 일순간에 신천리 일대가 초연에 

뒤덮이고 말았다 그런데 적은 한차혜 교전이 있은 뒤에 물러서기 시작하였으며， 이 

때부터 간단없는 포격만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느덧 24:00를 넘어서게 되었으나‘ 적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대대는 다음날 03:30에 관측소를 소리고개로 이통시키고. 저17중대의 제l소대를 

송산리 정면으로 재배치시켜 남쪽으로 지향한 방어 태세를 갖추어 나갔다 

@ 미원천〈사근내〉전투 3시간의 주간전투 

이와 같이 제2대대가 방어태세를 재조정하는 통안， 북한강(청명탱) 부근과 신천리 일 

대에는 조영탄이 계속 떠올랐다 이렇듯 칩묵을 지키던 적은 이욱고 04 : 30에 이르러 

재공격을 감행해 왔다 미원천 제방(신천리)으로 추진 배치한 제5중대의 청응 초소에서‘ 

접적 신호가 오르고‘ 이어 중대 규모의 적이， 미원천을 건너고 있다는 보고가 뒤따랐으 

며 그 뒤로 치츰 날이 밝아지면서‘ 500m 전방의 “시근내” 개활지에， 대대 규모의 적 

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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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제5중대 제2소대 지역인 “신포 부락(신천2리)" 부근으로 500여명의 적이 집중 

하였다 

이때 대대는 적절한 사격통제를 가해‘ 적의 집단 병력이 개환지에 나타나자 주로 

60mm와 81mπ 박격포에 의한 제압사격을 가하였으며 이들이 다시 미원천을 넘어서면 

서부터. 일제히 사격을 개시하여. 기관총 소대의 중기관총을 비롯한‘ 대대의 모든 화 

기가， 동시에 불을 뿜어. 연속적인 타격을 가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무수히 쓰러지면서도 계속 밀려들어 수류탄을 연속 투척함으로써‘ 마 

첨내 돌출 능선(신천2리 남쪽 200m)의 기관총 진지가 폭따되고， 이어 제2소대 진지가 

끝내 돌파되어 꺼먹바위(설악중고교 뒤산)에서는 백병전이 전개되기에 이르렀다 

이때 중대장은‘ 적의 배후인 신포부락 일대에， 60mm 박칙포 사격을 집중토록 하는 

한연. 제3소대로 하여금 측방에서 이를 역습토록 하였다 제3소대가 뛰어 올라‘ 합성 

을 지르면서， 일제히 사격을 가하자‘ 적은 당황하여 물러서기 시작하였으며‘ 이와 더불 

어‘ 제l소대 정연의 적도 한양부 쪽으로 후퇴하기 시작하였다 한면 창말고개(숭산리~ 

창의리)의 제6중대 지역에서도， 수류탄전이 전개되고 있었다 

이 적은 제l대대 지역을 통과한 중공 제187사단의 선두 부대로서‘ 교전 초기에 적의 

병력규모가 1.000여명을 헤아려 중대는 크게 당황한 바 있었으나 진투가 시작된 지 30 

분 만에 UN 공군의 F-51 전투기 연대가 이들을 강타합으로써 이에 고무된 증대의 장 

병들이 용기백배하여 분투한 끝에 이를 물리치고 말았다 

@ 427고지(활골〈엄소리)-왕방〈설곡리〉 서북방고지)로 

제2대대는， 제 1대대가 칠수한 직후인 17 : 00에‘ L19가 투하한 통신동(펴信암)에 의한 

철수 명령을 수령하였다 즉 19일 18:00에 철수를 개시하여， 위육골(위특3리)과 마지 

고개(위곡3리~엄소리 활골)를 경유‘ 제7증대를 선두로 병력을 철수시키기 시작‘ 일올 

무렵인 19:30에 마치고개를 넘고 다시 “활골(염소리)"을 지나‘ 예정 시간보다 40분 뒤 

인 21 :40에‘ 목적지에 당도하여 427고지를 점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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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53고지(~馬山 또는 고만산 창의리~엄소리)의 제3대대의 혈투 

(j) 적의 따상 공격 

제3대대가 포진한 고마산(엄소리)은 직(따)후방의 427고지와 묵안리(훌安里)‘ 그리 

고 “갈고개”를 넘어‘ 용문산으로 직행하는 두 줄기 접근로를， 양 측방(때方)에 끼고. 타 

원형으로 높이 솟아올라 사연을 감제(敵없11)하는 주요 고지이다 

19일 22 : 00를 전후하여， 제10중대 지역에서， 접적 신호가 오르고， 다시 5분도 채 옷 

되어‘ 수류탄 폭음이 연발하였다 이에 중대는 35" 로켓포 l발에 일제히 사격을 개시 

하고， 여기에 수류탄 투척과， 측방의 기관총 사격이， 종횡(짧뼈)으로 선방을 제압함으로 

써‘ 이후 30분 동안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고， 적은 무수한 시체만을 남긴 채， 되각하 

였다 

그러나 20여분이 지난 22:50에. 그 제2파인 다발총 사격조가 다시 침투하였다 치열 

한 사격전이 전개되었는데 아무리 격멸해도 숫자상으로 우세한 적은 무섭게 밀려들 

어 마칭내 제l소대의 진지 일부가 무너지고. 동 제l분대장과 자동소총 사수가 전사하 

는 둥. 잇달아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때에. 제3소대 진지 좌 하단에서‘ 중화기 중대 

의 기관총 사수는 제l소대장이 적탄에 쓰러지연서도 ”나를 버려두고 사격을 계속하라” 

고 외치자‘ 결연히 다시 기관총을 웅켜잡고 20분 통안에 걸쳐 치열한 사격을 가했다 

이에 고무된 소대원들이 분전을 거듭한 끝에‘ 마칭내 적을 물리칠 수 있었다 그 후 

약 50분 뒤인 23 :40에 이르랴 적의 제3따인 장총 돌격대가， 또다시 제10중대의 정연 

으로 공격해 왔으나 아군은 이곳저곳에서 항성을 지르며‘ 적을 무찌르고‘ 중대의 진지 

룹모두 회복하게 되었다 

@ 제11중대의 위기 위육골 골짜기 전투 

당시 11중대는. 고만산에서 북동쪽으로 600m증 떨어진 250고지에서‘ 제10중대의 경 

우보다 대체로. 40분쯤 늦은 22:40부터. 동쪽의 제2소대 지역에서 불시의 격올(激훗) 

을 하게 되었으며， 특히 이 지역은‘ 대대 지휘소가 위치한 고만산의 바로 북동쪽 계콕 

인 까닭에 큰 위협이 아닐 수가 없었다 

이때에 이 지역을 담당한 제2소대는 소대장블 비콧한 34 영의 소대원들이 이 같은 

경황(隊밟)속에서도. 사격 군기를 엄수하여， 적의 진개 병력을 진전 50m 내외의 지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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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로 접근시격‘ 3.5" 로켓포의 발사를 사칙개시 신호로‘ 일제히 사격을 개시하여 제l파 

등 격멸 시켰으며， 이와 더불어 ， 불어대기 시작한 중대 나팔수의 나팔 소리를 신호로 

하여. 중화기 중대 기관총에， 제2소대장이 지휘하는 중기관총 제2반이 또한 동시에 최 

후저지 사격을 가함으로써‘ 이들은 방망이 수류탄을 휘두르거나‘ 머뭇거리는 사이에. 

대부분이 쓰러지고. 남은 그 일부는 도주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들은 다시 그 특유의 파상 공격올 감행하여， 연속칙으로 제2 제3의 돌격조 

가 공격해옴으로써‘ 여기에서도 23:00를 념으연서부터‘ 심야의 현투플 벌이게 되었다 

이때부터 위육골 계콕에는 적의 시체가 무수히 쌓여가고 있었으나 아군도 사상자가 속 

출하였다 이 가운데 특히 기관총 소대장은， 제3분대의 기관총 사수가 적탄에 쓰러지는 

것을 보고‘ 자신이 직접 사격을 계속하다가. 적의 수류탄에 의해 따괴된 기관총을 안은 

채 현지에서 전사하고， 같은 분대원 2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제2소대의 병력도. 20% 

정도의 손실을 보게 되었다 이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은 소대는 힘져운 분투를 거듭하 

였지만 끝내 진지는 무너지고‘ 이를 돌파한 적은 다시 관측소로 밀려들었으며， 또한 

그 일부는 대대 지휘소가 위치한‘ 353고지로 침투하였다 

이때가 대체로 20일 00:30을 전후한 깊은 밤이었는데‘ 이같이 위기블 맞아한 중대는， 

내곽의 저1 1소대 지역으로 진지를 축소하면서‘ 적에게 연속적인 타칙을 가하였으며 이 

와 함께 제9중대의 제1소대도‘ 353고지의 동쪽 계곡에 맹화력을 지향하였다 

바로 이 무렵에‘ 제 10중대 지역으로 역습 차 출동했던 작전장교가. 2개 분대의 영력 

플 인솔 복귀하자 예비대를 강지 뭇한 대대장은， 다시 그에게 노무자까지 무장시켜， 

쩌111중대와 제9증대간의 계콕을 막으라고 긴급 지시하였으며， 이어서 중화기 중대장에 

게도. “지금 353고지 후사면(後料面)으로 올라오고 있는.81mm 박격포 소대원을. 소총 

영으로 전투 면성하여. 동측망(짜깨11方)에 배치하라”고 지시하였다 

결국 포탄을 다 쏘아버린 81mm 박격포 소대원들은， 감시영만을 남져놓고， 이제 소총 

수가 되어. 내곽 진지의 일부를 담당하게 된 것이다 이때에 저111중대는 중대장의 지 

휘 하에 내곽의 제2선으로 진지를 축소하여. 분투를 거듭하고 있었다 제l소대장이. 

직접 경기관총 사수 노릇을 히는가 하연 중대장 자신도 수류탄을 가마니에 담아다 놓 

고 직접 던지고 있었으며. 이를 바라본 소대원들은 물론이요. 전령이나 위생병， 봉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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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할 것 없이 전 장병이， 혼연 일제가 되어‘ 위육골 정연의 적을 격따하는데， 온 힘 

을 기울였다 적은 마칭내 20일 01:00을 전후하여， 퇴각하고 말았으며， 여기에는 

포병의 지원이 뒤따라준 효과가 크게 작용하였다 

@ 6353고지(고마 산)의 2차 공방전 3시간의 혈투 

353고지로 지향한 적의 제2차 공격은， 제l차 교전이 블난 2시간 뒤인 20일 03 : 00어| 

시작되었다 이때에 제10중대는‘ 2명의 소대장이 전사 또는 중상을 입은 까닭에‘ 선임 

하사관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있었으며， 소총수까지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가운데 적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다 먼저 송곳바위산(엄소분교 뒤산)으로 추진한 경계분초에서， 

“적이 상촌(上村 , 업소리) 계곡으로 새까닿게 올라온다 ”는 보고 후 20분도 채 못 되 

어‘ 제2소대의 진지 전방에 중대 규모의 적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어서 제1소대 지역에 

서도 “창의리 일대에 2개 중대 규모의 적이 출현하였다”는 보고가 뒤따랐다 그러나 

양 소대는 조금도 동요함이 없이 사격개시신호가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적이 

40-50m 바로 전방까지 접근한 뒤에야， 쏘아올린 3.5" 로켓포의 사격을 신호로， 중대 

나팔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일제히 사격을 개시하였다 적 쪽에서도 이번에는 공격 속 

도가 빠르고 그 수법도 더욱 가열하여. 예의 따상 공격이 계속 이어짐으로써‘ 교전이 

시작되자마자. 격전이 전개되었다 

이 같은 백병전을 전개하는 퉁 고귀한 사상지를 내연서도 용전하여‘ 일단 이 적을 물 

리칠 수 있었지만， 적들은， 다시 04:00을 전후하여 제3 제4의 따상 공격이 연속되어， 

끝내 제2소대 진지가 와해되고， 내곽의 저1 2선으로 밀리기 시작하였다 

이 무렵 제1소대 지역에서도. 혼전을 거듭하다 돌따됨으로써‘ 이제 중대는 내곽의 제 

3소대 지역으로 진지를 축소하며， 반복되는 혈진을 전개케 되었으며， 제3소대는 2명이 

전사하고. 4명이 중상을 입을 뿐만 아니라. 6명이 경상을 입는 등. 12명의 병력 손실을 

보고 있었지만， 멸사적인 결의로 뭉쳐 완강히 버티고 있었다 이와 더붙어‘ 제1선에서 

철수한 병력도 방어정면을 축소하여‘ 제3소대의 진지에 이은 서쪽 진지를 점령함으로 

써‘ 중대는 고마산 고지의 6부 능선 상에서， 상호 연결된 진지를 형성하게 되었다 

중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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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7고지〈왕방， 설곡리〉로 철수 

20일 08 : 30에 사단의 L-19 정찰기가 통신홍(삐信댐)을 떨어뜨렸다 이를 확인한 결 

과， 철수 명령이었다 투영도상에 약식 명령으로 하달된， 이 철수 명령의 요지(얄늠)를 

보면 적의 선두는 이미 4km 후방의 방일리까지 칭투하였으며， 대대의 축차진지는， 바 

로 그 북동쪽의 427고지에 연한， 연대의 주력이 있는 곳으로， 사단에서는 이 거점을 확 

보하여‘ 적을 크게 포위 격멸하려 함이 분명하였다 

그런데 연대의 실정은 전날의 많은 전과에도 불구하고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전날(19 일) 석양에 왕땅으로 이동한 연대 지휘 본부가， 이날(20일) 아침 07 ‘ 00에 적 

의 기습을 받아 분산펌으로써， 연대장이 행방불명이고， 모두 통신이 끊기고 말았던 것 

이다 이날 12 : 00경에 연대장이 사단과 SCR 694에 의한 무전 교신을 지|개할 때까지， 

전방대대는 사단장이 직접 지휘하는 상황이었다 

09 : 00부터 칠수하기 시작한 대대는 “마치고개”로 올라가던 중， 돌연 죄의 기관총 사 

격을 받아， 첨병 분대의 선단이 무너지고， 이어서 적의 소총 사격이 6296 쪽으로 집중 

하였다 이에 첨병소대장은， 즉시 병력을 공격대형으로 전환하여 포복 전진하연서 적 

의 화력을 제압하려 하였으나， 지형 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소대는 좀처럼 이 철 

수로를 타개하지 못하였다 그러는 사이에 10 : 00을 넘어서서 후속 병력이 당도하니‘ 

접접 혼란 상태로 빠져들었다 이 무렵 저19중대장은‘ 다시 저13소대를 공격에 투입하였 

으나. 역시 “마치고개”를 돌따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대대장은， 제9중대장에게 이 

적을 계속 견제하라고 지시한 다음， 후속 병력을 6296 서쪽으로 우회시걱 엉소리 계 

곡을 따라 구간 약진토록 조치하였다 재9중대를 비롯한 제3대대는， 진 병력이 예정 

대로. 20일 12 : 00까지 축차 진지를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던 것이다 

(4) 나산(월山 : 속칭 보리산〈위콕리~설곡리 소재)) 제1대대의 파탄(없흉) 

@ 나산의 진지면성 

미사리에서 철수한 제l대대는 19일 하오에 표고 628m인 나산에 오르자마자 그 정 

상에 대대 관측소를 개설하고. 동쪽의 통박리 정연에 저13중대를 배치하는 동시에. 494 

번 도로에 직연한 북쪽 능선에는 제2중대를 581고지 부근까지 추진 배치하였으며，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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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진지에서 격전을 지른 바 있는 제1중대를， 남서쪽의 “활을” 정연으로 전개시켜 다 

시 대대 전연방어 태세를 갖추었다 이와 같은 상황아래‘ 19일 22 :00을 전후하여‘ 353 

고지의 제3대대 지역에서 교전이 시작되더니‘ 이보다 1시간 뒤인 23 : 00에， 돌연 통쪽 

의 제3증대 지역에서 교전이 시작되었다 

@ 제1대대의 위기 

이곳은 급경사로 산길이 외줄기로 가로질러 고개 너머까지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이콧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암벽을 기어오를 수밖에 없는 험한 곳이었다 중대에 

서도 이 점을 감안하여， 제3소대를 여기에 배치하고‘ 중화기 중대의 기관총 i개 반을 

배속하여‘ 이 요지를 고수토록 하였다 적측에서， 야응을 이용. 은밀히 접근한 다음， 울 

시에 기습공격을 가함으로써 접적 신호와 통시에‘ 돌연한 격전을 벌이게 되었던 것이 

다 이 적의 연속적 공격으로， 소수의 영력으로 힘겨운 교전을 반복하던 롱， 소대는 끝 

내 진지를 지탱하지 뭇하고 교전이 시작된 지 30분 만에 돌따되기에 이르렀다 

이로부터 혼전이 야기되어 피아(彼我)간에 사상자가 속출하였다 특히 제3중대의 화 

기소대장은. 적이 밀려들어오는 것을 보고， 자신이 직접 기관총을 사격을 가하다가 적 

의 수류탄 공격으로 알미암아 현지에서 전사하고. 제3소대 제2분대의 자동소총 사수 

도， 연속 사격을 가하다가‘ 진지가 폭파되어 전사하는 등‘ 아군은 몸을 던져 혼신의 

분투를 거듭하였지만‘ 보람도 없이 끝내 밀리고 말았다 연속적인 압력과， 혼란 속에 

빠져버린 영사들이‘ 서쪽으로 고개를 넘어서， 어두움에 쌓인 위육골 계곡으로 질주함에 

따라 수습할 길이 없었다 

이 무렵 대대 지휘소도‘ 나산의 9부 능선까지 침투한 적이. 어느덧 정상으로 뛰어요 

르며‘ 수류탄 공격을 받아 대대 영현장교가 바위틈에서 전사하고， 작전과 선임하사관 

이 부상을 입는가 하면， 대대장까지도 중상을 입고. 쓰러지게 되었다 이 위급한 고비 

에서 마칩 제2중대 제2소대의 기관총 분대장이， 경기관총을 기슴에 안고 북쪽 능선으 

로 뛰어올랴. 측방(쩨方)에서 10여분 동안에 걸친 연속 사격을 가한 블에， 걱우 이 적 

을 툴리칠 수 있었으나 대대장의 중상과 무전기기 따손， 그러고 분산 병력의 혼란 퉁 

의 와중에 휘말려. 지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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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무의 전환 

제1대대는， 이날 11:30에 이르러서야， 교전 중에 분산된 제3대대 제9중대의 일부 병 

력과 합류하여. 비로소 제3대대가 철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때부터 급전진(쓸 

앵;m)하여 427고지로 향하였다 기동간에 특별한 적정은 없었으나， “활골” 계콕으로 들 

어서다가. 길을 앓고 헤매는 중공군 2명을 사로잡고， 또 다른 l명이 아군 대열에 섞이 

어 함께 행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포로로 하여 계속 전진한 블에‘ 15:00에 

427고지에 당도하여‘ 제2대대와 합세하였다 

(5) 마지막 보루 427고지(활골〈염소리)-왕방〈설곡리〉 서북방고지) 

울업산에서 철수한 제2대대가 427고지에서 새로운 진지를 점령한 19일 22:00 현재， 

353고지의 저13대대는‘ 벌써 치열한 교전을 전개하고 있었으며， 이보다 1시간 뒤인 

23:00에는 나산의 저11대대도 교전을 벌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곳 427고지에서는 아직 

까지 아무런 적정이 없었다 

CD 427고지(활골〈엄소리)-왕방〈설콕리>)의 진지연성 

이때 427고지의 제2대대는‘ 제5중대를 북쪽 능선의 “활골” 정연에 배치하고‘ 제6중 

대는. “활콜”과 1'. 258간의 북서쪽 능선에 배치하는 한편， 제7중대는 남쪽 농선의 “왕방 

(王닮)" 마을 정연으로 배치하여 대체로 그 7부 능선 상에 각각 진지를 구축케 하였으 

며‘ 저1 8중대는 중앙 공간지대에， 81mm 박격포진지를 선정케 하고‘ 2개 기관총 소대는 

제5중대와， 제6중대에 각각 1개 소대씩 배속시켜 삼면을 에워싼 타원형 진지를 연성 

하고있었다 

그런데 전방대대의 교전 상황이 최고조에 달한 이날 밤 24 :00에， 뭇밖에도 산줄기로 

가로막힌 “활골” 마을 동쪽 계곡에서 적이 출현하였다 

적이 공격한다면 당연히 기동로가 양호한 엄소리나. 최단거리 접근로인 “마치고개” 

로， 침투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의외로 표고가 500-600m를 헤아 

리는 첩첩 소k중인， 그것도 암석과 급경사로 연연히 이어진 산백(장락산~봉미산) 중간인 

가락제(설곡리 삽밭골~길곡리) 쪽을 넘어샤 측방 공격을 감행하였던 것이다 이때 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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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고지(업소리)에 있던 제5중대의 제3소대장은， 동 고지 우 하단(구정벌)으로 추진한 

청음초소에서 접적 신호가 오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곳은 곧， “활골”에서 “왕방(王찮)"으로 넘어가는 산길(왕방고개) 어귀로서‘ 만일 이 

곳이 돌파된다연‘ 427고지는 물론， 그 후방의 연대지휘소까지 위협을 받게 되므로， 최 

초부터 이 지역을 특별히 경계하고 있었다 그러나 막상 예상 밖의 지역으로 적이 침투 

하여， 측땅 공격을 가해오자， 순간적으로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이욱고 정신을 가다듬은 소대장은， 곧 중대에 적의 공격 상황을 보고하는 한연‘ 소대 

원들을 독려하여 전투태세로 돌입하였는데‘ 이곳을 점령한 지 2시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에‘ 각 개 병사들은‘ 벌써 개인호를 거의 완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리한 위치에 

서 이에 맞서게 되었다 

@ 저15중대의 분투 

교전이 시작되자. 7부 능선상의 유리한 진지를 확보한 소대원들은， 가파른 능선을 기 

어오르는 적에게， 연속적인 타격을 가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중화기중대 제2소대의 중 

기관총 2개 반이， 좌우 양 측방(얘IJ方)에서 교차 사격으로， “활골” 개활지를 휩쓸자， 공 

격해오던 적은 무수히 쓰러지연서， 개울을 따라 서쪽으로 도주하고， 남은 일부는 ’‘활 

골” 뒷산 계곡으로 되돌아가고 있었다 

이때에 잣나무 고지 서쪽의 제1소대가‘ 개울 쪽으로 밀리는 적에게， 다시 집중사격을 

가하자 이들은 어둠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여， 산산이 흥어지고 말았다 

이 무렵 81mm박격포 소대는， 10여 발밖에 남지 않은 조명탄을‘ 시차로 발사히는 통 

시에 “활골” 계콕에 30여 발의 집중포격을 가하였으며， 사단의 제27포병대대에서도， 

그 후방의 576고지 일대에‘ 맹렬한 포격을 가하였다 

그러나 적측에서도 쉽사리 울러서지 않았다 그 후속 부대들이 계속 “왕방(王찮) 고 

개”로 몰려들어‘ 집중공격을 가함으로써‘ 이후 3시간동안에 걸친 치열한 공방전을 반복 

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 지역을 담당한 제5중대는 실탄이 모자라， 2중의 난관을 극 

복하면서도. 혼신의 힘을 기울여， 물까지 버티고 있었다 다행히 이 정연에는 사단포병 

의 지원이 적절하여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었으며‘ 20일 03 : 00을 전후하여， 적이 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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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때까지 간단없는 포격지원이 계속되었다 이 전투를 숭리로 이끄는데 결정적인 요인 

의 하나가 바로 이 포병활동의 공헌이었다 당시 사단에서는 1 ， 157m의 용문산 봉우리 

에서 적의 움직임을 낱낱이 살펴보며 연속 부단한 포격으로 그들의 기도를 여지없이 

분쇄하였던 것이다 

(6) 427고지(활골〈영소리)-왕방〈셜곡리〉서북방고지)의 확보 

사실상 이때부터 중공 제63군은， 패전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공격개시 3일째 

가 되는 20일 새벽， 그러니까‘ 바로 이 시간에， 그들은 예비인 제189사단까지 투입하 

여 초월공격을 감행하였지만， 이도 또한 사단 주저항선 전방의 가일리~방일리~묵안리 

일대에서. 군단 포병의 집중포격에 휩쓸려. 주(主)진지(1l!1iJ'뻐 지대에까지 단 한 발자국 

도 발을 붙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화력지대를 벗어나기에， 정신이 없었던 것 

이다 중간생략 

주저항선 전방에는 항공 조멍이 이어지고， 친지를 뒤흔드는 포성이 메아리치는 가운 

데 427고지를 공격하던 적도. 이미 전의를 상실하여 독전대의 총부리 앞에 무작정 밀 

려드는 군상에 지나지 않았다 즉 “왕방(王핸) 고개”로 오르려던 적이， 수류탄 몇 발을 

던지자， 흩어지는 양상이 그러했고‘ 제7중대의 제1소대장이 사로잡은 포로는 탈진한 상 

태에서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살려달라고 애결하였다 

결국 이들은 제2대대 장병들의 분투와 지원 포명의 효과적인 근접지원으로， 끝내 427 

고지를 돌따하지 뭇하고 다시 산악지대로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날이 밝아오자， 

포격은 주저항선 전방에 집중되고， 07:00부터 UN 공군의 전폭기 면대가 날아와， 남쪽 

의 설곡리(훨섭뿔)와， 욱안리 일대의 골짜기 상공을 선회하면서 ， 기총소사(機統써찌t)와， 

네이팝탄 공격으로 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있었다 

(7) 작전지역의 회복 

용문산으로 침공한 중공 제63군은， 20일부터 접촉을 단절하고 분산 칠수한 후， 21일 

03:00을 기하여 전면적으로 쩔퇴를 개시하였다 21일 06:00에 공격을 재개한 제7연대 

와 제19연대가‘ 당일에 494번 도로까지 진출하는 동안， 일부의 엄호부대만이 산딸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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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저항할 뿐 특기할만한 교전이 없었으며， 다시 22일에 최종옥표인 “조지아” 선까지 

도 일방적인 소탕전으로. 일관되었다 

제7연대는 21일 06:00에 공격을 재개하여 08 : 00에 632고지(설곡리 곰의골?)를 손실 

없이 정령한 뒤로. 계속 전진한 끝에， 나산(보리산 위곡리)을 경유. 22일 13:00에 홍 

천강 남안의 “조지아” 선까지 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장락산에 잔류한 적의 엄호 부 

대와， 경미한 교선이 있었을 뿐， 아무런 적의 저항 없이 12krn를 북상하여‘ 사단의 작전 

지역을 완전히 회복하였다 

이 진출 과정에서 선두에 선 제1대대가. 22일 07:00에 장락산 서쪽 능선에서‘ 증강된 

소대규모의 적을 격파하여‘ 대부분 사살하고. 2명을 생포하였으며， 특히 나산과 미사리 

지역에서는 110여 구의 적의 시체를 확인하였다 

제19연대는 벽암산(꿇읍나1: 방일초교 뒷산)에서 공격을 개시하여 제2연대 제3대대 

의 격전장이었던 353고지와， 곡달산 간의 야산지대를 답따한 끝에. 신천리를 점령하고‘ 

이어 북한강(청명댐) 남안의 울업산까지 위력수색대를 진출시킴으로써 21일에 “조지 

아” 션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제6사단의 용문산 방어전은 사실상 종결되었다 

이 전투에서 연대는 무려 827구의 적의 시제를 확인하였는데 이것이 모두 제2연대 

의 전과로 판영되었으며 연대에서도， 이날 4명의 포로를 획득하였다 그리고 제2연대 

의 낙오병력 6명과 중상을 입은 동 연대의 저19증대장 박흉기 중위를 구출하여 호송하 

였다 

그 후 22일에 제2대대가 보납산(寶納山 사룡리)을 공격하여‘ 중대규모의 적을 격멸 

하고‘ 7명의 포로를 획득하였는데 이들은 북한강(청명댐)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후까지 

남은 엄호부대인 듯 3시간 동안을 저항하다가 대부분이 사상되고. 그 일부가 미리 대 

기시켜 놓았던 나룻배로 강을 건너 도주하였다 이하 용문산 전투개요 생략 

6 미 제213야전포병대대의 참전 

1) 기념비문 

213TH FIELD ARTILLER BATALION kOREA- FEB 1950 MAR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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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5월 26일 밤 가명군 흥적이 인근에서 

한택 전쟁에 참전 중이던 미국 남부 유타주의 

213야전 포명대대 소속 방위군은 24보병사단 21 

보병연대 포격지원부대가 적군을 포위하기 위하 

여 전진해 버리자 포영부대는 엄호 없이 고립되 

어 벼혔다 

유타주 서벗 카운티 출신인 A. Frank Dalley 

중령은 부하의 안진에 대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 600명의 장병은 유타주의 작은 마을 

Ceder 시， Fillmore. Beaver ST. George 및 Richfield 출신이었다 이들은 장교 몇 영 

을 제외하고 모두 청년들이었다 이들은 경험이 풍부하고 단련된 병사가 아니라 학자 

이자 농부이며 ， 정잖고 존경할만한 사람들로서 우리의 형제이자 사촌이며 삼촌이자 조 

카이고 천척이자 명생의 친구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가족을 위해 보다 안 

전한 세상을 만플기 위하여 싸우고 있는 것이며 자신들이 임무들 완수 해 낸다연 자녀 

들이 무사할 수 있으리라 확신했다 

보병부대에 포위된 것을 알게 된 4천명의 중공군들은 240명의 본부 및 본부포대와 A 

포대(Ceda시와 Richfield 출신으로 구성된 부대)가 지키고 있는 즙은 계곡으로 탈출하 

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였다 중공군은 맹렬하게 공격을 퍼부었다 이른 아침 벌어 

진 생존을 위한 전투는 치열하였다 어룹 속에서 육박전이 벌어졌으나‘ 240명의 용사들 

은 기적적으로 진지를 지켜 낼 수 있었다 

새벽이 되자 Ray Cox 대위는 105mrn콕사포를 탱크삼아 두 포병부대에서 차출된 병 

사로 구성된 전투순찰대를 조직하였다 그의 지휘에 따라 순찰대는 수많은 기관총 진지 

를 따괴하고 수많은 적들을 살상하면서 계곡을 돌진해 내려갔다 저들은 마침 내 퇴각 

하여 치열한 집중 포격 속에 주변의 언덕으로 기어오르려 하였다 하지만 괴멸적인 포 

격에 탈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적들은 돌아서서 집단으로 투항하였다 수백 명 

의 적들은 중상을 입고 쓰러지거나 사망하였지만 213부대원들은 단 한 명도 생영을 잃 

지 안했다 380명의 적군이 사망하고 830명 이상이 포로가 되거나‘ 투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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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Utah St Cida City 참전용사 공원 기념동장 

이 기념동상은 6 25 호택전쟁당시 가명군 북변 화악 

이 일원 “가명 전투”에 참가했던 미 제213포병대대 

(1951. 12 ‘ 23 미 대통령 부대 표창)의 빛나는 전공을 

기리기 위해 2008년 9월27일 유타 주 시다지 참전용사 

공원에 세워진 동상의 모형이다 

7. 미 제40사단의 참전비가 된 희망탑 

• 소재지 가명군가명읍 대콕리 113번지 

• 장소 가명고통학교 

• 건립년도 1963년 10월 16일 

• 이전년도 1998년 10월 16일 

• 건립자 가명고등학교 탑 이름 희망탑 

• 건립사유 미제40사단은 호박전쟁 때UN군의 일원으로 참전， 연천지구 전투에서 격 

전을 치룬 후 부대 정비 차 가명으로 이전 예비 병력으로 주둔 중 대민지원사업의 

하나로 학교 건물(10교실 분과 부속건물〉을 건축 정부에 기중하고 공립 중고등하교 

I ~SZ 
'"15 SC뻐lIS 1f0lcmO TO 

[Hf 1ïI1UIIf IlADlRS 마 THf REPUSlκ or hDlilA 
W 깨E OfflC[RS AKO I’fN 

OflHE씨HI뻐MIRY때뻐~UI!lTEDS[IUES ARMY 

로 인가 받도록 도와주고 교명을 미 

제40사단의 최초의 전사자 가이사의 

이름을 따 가명가이사 중고등하교로 

해 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다 
lIt훌$논.!II~T!l> fi i1l llll~’þi훌이大~ 
~III외”’*활망종톨에게률양한것 엉 나다 그리고 초석에 “이 학교는 미제40사 

단 장병들이 대한민국의 장래 지도자들 

에게 봉헌한 것입니다”라고 기록하였 

다 휴전 후 본국으로 복귀한 미제40사단은 학습교재와 교구 학용품 동을 X-MAS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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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내고 당시 사단장으로 본교 건축을 주도한 그래란드 장군은 작고할 때까지(1977녀 

까지) 매년 장학금을 보내왔고， 작고 후에는 그 미망인이 장군의 유지를 이어 1999년까 

지 장학금을 보내왔다 사딘에서도 장학금과 우수졸업생에게 그래란드 자도자상를 수여 

하며 학교와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학교에서는 학교 개교 10주년인 1963년에 그래란드 장군 부부를 초챙 훈장을 추서하 

도록 주선하고 희망탑에 가이사 영사와 그래란드 장군의 흉상(R예찌 부조물을 부착하여 

이들의 공로를 영원이 기념하게 되었다 

사단에서는 매년 졸업식 때 장학금과 시상을 겸하여 본교를 방문하고 희망탐에 헌화 

하고 사단사령부와 학교에 가이사 기념관을 각각 설치하여 그간의 기록물 및 기녕품을 

전시하고 있다 

N . 결론 

본 연구는 가명군 관내에 산재한 호F국전쟁 관련 참전비문을 중심으로， 이 지구에서 

전개된 각 전투의 개황 자료를 정리하여， 이 고장에서 자라나는 전후세대틀과 수도권에 

서 주말 등 휴가철에 이 고장을 핫아오는 관광객들에게 국가안보의 소장함과 자유우방 

들(UN군)의 집단안보체제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산 교육장으로. 우리나라를 공산 침략 

으로부터 수호하여， 오늘 날 대한민국 번영의 기초를 다지고，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 

국민의 자유보장의 밑거름이 된 전몰장병들의 넋을 기리는 귀중한 교육 자료로 활용되 

기를 희망하여 이 연구를 추진하였으나 일부 자료(가영지구 전투 전적비 관련 자료)를 

늦게 얻어 본 연구 자료에는 지연과 시간제약으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연구자 

의 능력부족으로 자료정리도 불실함을 자인하며 참전용사들의 무훈을 소상히 기록하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하며‘ 상세한 것은 창고문헌의 자료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다만 본 연구 과정을 통하여 관련 부대 및 행정 당국과의 의사소통으로 건립 후 잊혀 

져가던 가명지구 전투전적비의 건립 취지를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하여 앞으로 산 안보 

교육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다짐을 하게된 것을 조그마한 보람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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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민통선 내 장단지역의 세거성씨와 인물 

권 효 숙 (따주향토문화연구소 책임연구위원) 

담 ; '1\ 

I 시작하는 글 

1I 장단군의 지리와 역사 

1 위치와 연적 

2 장단군의 역사 

III 장단군의 세거성씨와 移居

1 장단지역을 본관으로 삼고 있는 성씨 

2 장단군의 통족부락 

3 장단군의 주요세거성씨의 移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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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작하는 글 

문산에서 경의션을 타고 가다보면 임진강역을 지나 도라산역으로 갈 수 았다 유유히 

흐르는 임진강 위를 철교로 건너연 철조망이 처져있는 민통선 지역으로 들어서게 된다 

민간인통제지역이라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무성한 숲과 나무틀， 고라니‘ 멧돼지 퉁 야 

생통울들과 이름 모를 풀꽃들， 그리고 그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는 백로 기러기 독수 

리가보인다 

시간이 정지되어 있는 듯한 이곳‘ 민통선 내 장단지역 민족끼리 총부리를 겨누던 

6 . 25전쟁 이전에는 임진강가에서 애를 부리는 소리. 도당굿하는 소리 ， 열차가 지나가 

는 소리 주막집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담소 나누는 소리들로 북적였을 이곳이 적막한 

군부대 관리지역으로 변한 것이다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이 왕건에게 신라를 넘겨주고‘ 개성으로 와서 왕건의 

맏딸 낙랑공주와 결흥해 살면서 신라의 도읍지가 그리워 늘 오르던 도라산(都밟山)‘ 비 

무장지대 땅 밑을 뚫고 들어온 1. 653m 북한의 제3땅굴 장단콩 두부를 만들어 파는 통 

일촌 대성동 자유의 마을 실향민이 정착한 해마루촌 동의보감을 쓴 혀준 묘역 퉁은 

우리 민간인이 가볼 수 있는 민통선 내 지역이다 

국내외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이곳 분단의 아픔으로만 기억되는 이곳 이콧의 

정확한 지명은 ‘경기도 장단군’이다 고려 때부터 왕궁이 있던 도읍지 근교이고， 조선조 

에도 한양과 멸지 않아 왕실과 시촉들이 거주하거나 사후 문중의 선영지가 많은 곳이 

다 

많은 사람들이 판문점， 저13땅굴‘ 도라산전망대‘ 도라산역이 현재 파주시로 알고 있으 

나 이는 모두 수복지구입시행정조치에 따른 임시행정구역이다 현재 도라산역 도라산 

전망대‘ 제3땅굴， 판문점의 행정구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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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시행정구역 | 본래 행정구역 

경기도 따주시 장단연 노상리 | 경기도 장단군 장단연 노상리 
경기도 따주시 장단연 도라산리 | 경기도 장단군 장단연 도라산리 
경기도 따주시 군내면 정원리 | 경기도 장단군 군내면 접원리 
경기도 따주시 진서연 어룡리 

개성직할시 판문군 판문점리 

판문접 

경기도 장단군 진서면 어룡리 

제3땅굴 

필자는 이 지역을 답사할 때마다 이 지역에서 터를 잡고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생 

활모습을 상상해보곤 한다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뛰어놀았을 것이며 혼인을 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며 환갑잔치를 하고， 장혜 

도 치르고 묘도 썼을 것이다 

지금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이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알 수 있는 인물은 있을까? 그 인물들의 집안은 어떤 문중일까? 

이런 의문에서 멸자는 장단지역의 세거성씨와 인물을 연구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잊 

혀져 가고 있는 한반도의 찢겨진 땅 장단지역에는 동의보감의 주인공 허균의 문중 양천 

허씨 집안도 있었고 세조 때 살생부를 쥐고 흔들던 청주 한씨 한명회 집안도‘ 조선에 

유교를 도입한 순흥 안씨 안향의 집안‘ 당대 9봉군을 자랑하던 안동 권씨 권부(없페)의 

집안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장단군민회가 있어서 고향을 잃은 아픔을 

서로 달래며 결속하고 있고 명예군수까지 선출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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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장단군의 지리와 역사 

1. 위치와 연적 

장단군은 경기도의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은 연천군(챔川郞) 남쪽은 따주시 

(!J!(州市) . 서쪽은 개용군(閒앞행)‘ 북쪽은 황해도 금천군(金川耶)과 이웃하고 있다 연적 

은 1916년에 간행된 〈통계연보〉의 자료에 의하면 총 10연 67개 동(洞) 리(里에) 면적 

4692방리(方모)로 되어 있다 4692병방리면 약 724k바에 해당된다 

국토 총연적의 0057%에 해당되며 도(펴) 소재지까지의 거리는 철로로 38.6마일， 즉 

62 12km이다 

행정구역은 1849년에 간행된 장단지(長빼훈) 방리조(야및h칭에서는 20연 63개리였으 

나 1911년 한 일 합병 이후에는 20연 68개리로 되었다가 1930년 초에는 10연 66개리 

로 조정되었다 1934년 초에 간행된 〈面， 名稍 及 區域(연의 명칭과 구역))에 의하면 

10연 66개리의 구역은 다음과 같다 

장단연(長淵面) 
동-'){리 도라산리 노상리 노하리 서장리 정동리 덕산리 거콕리 석 

꽂리 강정리 (이상 10개리) 

군내연(영ß內面) 읍내리 점원리 방목랴 정자리 백련리 송산리 조산리(이상 7개리) 

진통연(밟!’‘面) 하포리 동파리 서콕리 초리 용.，).J리(이상 5개려) 

진서연(때西面) 눌목리 분지리 금릉리 어룡리 선적리 경릉리 전재리 (이상 7개리) 

장남면(長南面) 고랑포리 원당리 반정리 판부리 자작리 (이상 5개리) 

장도연(長道面) 
고읍리 사시리 석주원리 중리 상리 하리 오음리 항통리 매현리 

두매리 (이상 10개리) 

대남면(大南面) 위천리 성곡리 석재리 장좌리 가콕리 (이상 5개리) 

대강연(大江面) 청정리 나부리 포춘리 우근리 독정리(이상 5개리) 

강상연(江t面) 구화리 마성리 덕적리 갈운리 임강리 자하리 솔랑리(이상 7개리) 

소남면(小南面) 유덕리 지금리 홍화리 박연리 두곡리 (이상 5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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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이전의 장단군 행정구역 지도 

장단군은 일제시대를 거쳐 해방이후 38선으로 양단되었고. 6.25 진쟁 이후 휴전선이 

장단군의 동냥부를 지나 3분의 l정도만이 수복된 상태인데 이 지역 역시 4km 넓이의 

비무장지대가 설치되어 거의 전역이 황예화되고 말았다 

장단군은 1934년 당시 10연 66개리였는데 625 전쟁 휴전 후 북한은 장단 개성지역 

의 행정 구역을 1시(개성시) 3군(개풍군 판문군 장풍군) 86동으로 개연하였고， 이중 

딴문군과 장용군이 주로 장단지역이다 북한은 이 지역의 원주민들을 사상적으로 믿을 

수 없다 하여 점차적으로 내륙의 오지(맺地j로 이주시켰다 

1962년에 이르러 남한 쪽 장단군 지역은 파주와 연전에 예합되었다 파주지역에 포함 

된 곳은 군내연 장단연‘ 진동연. 진사연이며 연천군에 포함된 곳은 장남면， 장도연. 

대강면이다 강상연 대강연 대남연 소남연이 DMZ속에 들어갔거나 일부는 북한의 장 

풍군 판문군으로 홉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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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풍읍 서압리 고읍리 구화리 임강리 십탄리 원고리 가천리 덕적리 

장풍군(長엎웹) 장화리 가곡리 석촌리 귀존리 냉정리 장학리 석둔리 솔현리 세골리 
자하리 사제리 국화리 

판문읍 대룡리 덕수리 엄한리 월정리 조강리 영정리 신흥리 대연리 

딴문군(板門郞) 상도리 흥왕리 진몽리 선적리 전채리 동창리 명화리(비무장지역내) 

판문점리 화곡로 

개풍군(1m와행) 
개풍읍 해선리 묵산리 연릉리 연강리 광답리 삼성리 납포리 유흥리 

묵송리 광수리 의포리 신성리 해명리 고남리 여현리 

최근의 북한지도에서 보연 세 군의 읍 리는 다음과 같다 

북한의 개성시 개흉군 장풍군 판문군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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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풍군에 장단군의 마을이 많이 포함되었는데 다음과 같다 

장단연 | 동장리 서장리 정동리 덕산리 
대강연 | 청연리 독정리 우근리 나부리 
강상연 | 구화리 갈운리 자하려 마성리 덕적리 솔량리 
대남연 | 위천리 가곡리 성곡리 장좌리 석촌리 
소냥연 | 흉화리 유덕리 두곡리 지금리 
서남연 | 석둔리 솔현리 

이밖에 연천군 왕정면의 일부 마을 냉정리， 가천리‘ 장학리‘ 귀존리， 오암리 . 고장리， 

고조낼리 고왕리 기콕리도 장풍군으로 흡수되었다 

판문군에는 장단군 진서연의 선적리， 분지리. 경릉리‘ 전제리， 대원리가 포함되었으며 

개풍군에는 장단군지역 마을이 포함되지 않았다 

1924 년 당시 장단군청의 임단문 

2. 장단군의 역사 

장단은 본래 고구려의 장천성현(長짧뼈!f.)인데 신라 정덕왕(싸챈포) 때에 장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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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칭， 우봉군(牛峰왜‘)의 영현(송m싸)이 되었다 고려시대 목종(쟁宗) 때에는 시중(1#中) 

한언공(않彦$)의 고향이라 하여 단주(i剛'Ii)로 승격시켰으나. 그 후 다시 장단현(표쩌 

”양)이 되었고， 문종(文宗) 때에는 개성부(1캡城짜)에 직속되었다 조선시대 태종(太宗) 때 

에는 이웃 임강현(臨떠쩨)과 합쳐서 장림군(長臨郞)이 되었는데 세종 때 또다시 장단현 

이라 칭하게 되었다 

세조(世祖) 때에는 중궁(中宮)의 3묘(三삐)가 이 땅에 있다 하여 군(예‘)으로 숭격시키 

고 치소(/台所)를 당시의 백악산(白폼山)의 남록(南짧) 임진(짧때)에서 도원역(挑R양)으 

로 옮겼다 그러나 광해주(光海主) 때 다시 엣 터로 돌아갔다 예종(휴宗) 때 도호부(都 

파府)로 승격된 후 대체로 변경이 없다가 조선 후기인 1895년‘ 지방관제 개정으로 지금 

과 같이 되었다 

별칭(JJIJ稍)으로 장천성(長J훌뼈 야야(耶耶) 야아(夜牙) 단주(해州) 장림(長臨) 임 

단(臨댐) 등이 있다 관할구역은 장단 군내(빼內) 진서(앨西) 소남('1、南) 대남(;k 

南) 강상(/IJ:) 대강(大江) 장도(長띤) 장남(長南) 진동(웰짜)의 10개연이고. 군청 

소재지는 장단연 도라산리(홈ß짧山里)이다 

여러 문현 사료에서 살며보연 장단군의 강역(꿇域)은 옛날의 장단현 임강현 임진현 

의 땅으로 보인다 그러고 개풍군과는 시대에 따라서 군계(행뿜)에 이동아 있었으므로 

개풍군에 속하는 지방 중에는 일찍이 장단군에 속했던 땅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방 후 장단군은 38선으로 갈라지연서 많은 군민들이 북한과의 접경을 벗어나 냥하 

하였다 1950년 6.25 전쟁 3년간 상당수의 군민이 남으로 피난 나왔으며‘ 종전(終뼈j되 

기 3개월 전 전선을 고착(固칸)시키려는 무렵， 고랑포 전투 동의 격전지가 되기도 하고， 

휴전이 성립되자 대부분의 군역이 비무장지대 또는 이북에 들어감으로써 장단군은 

1962년에 마침내 따주 연천 둥에 예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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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 장단군의 세거성씨와 移居

1. 장단지역을 본관으로 삼고 있는 성씨 

1) 임진 김씨(빼빼숲fO 

임진(따않)은 경기도 장단(월r써)에 위치한 지명으로 본래 고구려의 진임성(디맹없에이다 

시조 김인조(싫다째)는 신라종성(빠짧宗뼈아며 김일신의 이플로 신호위상장군(;;，，，많찌 

上~양ílI)을 지냈다고 한다 문헌이 없으므로 세계(ill:系)나 본관의 유래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데， 다만 후손들이 그를 시조로， 임진(짧대)올 본관으로 삼아 세계(世系)를 이어왔다 

2000년 홍계청 조사에서는 임진 김씨가 전국에 25가구 115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여 경기도에 12가구 34명이 있으나 따주시에는 거주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장단 김씨(훌빼효f\;) 

시조 김선(金뼈은 신라 대보공(大폐公) 깅알지(金뼈염)의 후예로 전하고 있으나 사적 

(<11'뼈)이 없기 때문에 그 세계(世系)를 알 수 없으나 그가 장단부원군(융쩌府院君)에 몽 

하여겼으므로 그 후손이 관향을 장단(표체)으로 하였다고 전한다 

또는 신라 제56대 경순왕의 아홉 번째 아들 학생부원군(없Jr，빠院君) 덕격(徵쌓)의 후 

예로 진하는 김일신(金日新)을 시조로 전하는 문헌도 보인다 장단 김씨는 2000년 통계 

자료에서 전국에 4가구 13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파주시에는 거주자가 없다 

3) 단주 한씨(밟애(뼈) 1 1) 웰f\;) 

단주(ii하州)는 따주시 장단연(長뼈며) 군내연(lns內而) 진서연(젠西面) 진동연(t~JR 

llíi) 일대의 옛 이름이다 시조 한총혜(쩔맹빼는 고려 현종의 국구(國패)로서 광록대부 

(光짜大夫). 소경(少때)을 역임하였고 사후에 내사령(內史令)에 중직되었다고 한다 1001 

년(복종 4)에 문하시중(門下하中)에 올랐던 한총혜의 아들 언공(짧彦~~. 940-1004))이 

고향인 장단을 단주(i;써lü로 승칙시컸는데 이후 아버지 한총혜릎 시조로 하여 단주 한 

씨가 되었다 그러나 본래 청주 한씨의 분마였기 때문에 후에 다시 청주 본관과 (合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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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고려인물중 장단이 고향인 인종 때의 한안인(짧훗仁， ?-1122)과 그의 사촌 충 

m‘ ?-1129)은 본관이 단주로 기록되어 나타나지만 그 후의 인물 악(용， 1274-1342)과 

수(뼈‘ 1333-1384) 공의(公짧 1307-1365) ， 제(齊‘ 1340-?)는 본관이 청주로 기록되어 

있어 단주 한씨가 후에 청주 한씨로 합쳐졌음이 확인된다 

2000년 통계청이 발표한 결과에 의하연 단주 한씨는 전국에 3 1가구 총 138명이 있으 

며 파주시에는 거주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따주 한씨가 전국에 698영 따 

주시에 10명 교하 한씨가 전국에 7명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들 한씨는 모두 청 

주로 합본되고 곡산 한씨만 제외되었음이 1987년-1993년 사이에 펀찬된 제6교 청주한 

씨대동족보에서 확인되었다 

2 장단군의 통족부락 

장단군은 고려 왕조가 한반도를 통치하는 통안 개성(開뼈의 근교로서 고려 문화의 

중심지였다 그러므로 장단군의 문화는 왕가 및 정치 중심지로서의 문화를 그대로 이어 

온 곳이다 신라 경순왕의 왕릉을 비롯하여 고려 세 왕릉이 이곳에 있고， 수많은 영숭 

고적이 이 고을에 있으며 고려조에서 관직을 갖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곳 장단 지역 

에서 세거해 왔다 

조선시대 성종 때 연찬된 통국여지승람에 수록된 내용을 보면 이 지역의 성씨는 장단 

에 한(짧) 전(田) 풍(i찌) 허(許) 선(고) 김(金) 이(李)씨와 임진의 송(宋) 김(金) 

합뼈) 형(}ffl) 표(힘) 선(효) 종(宗)씨와 입강의 이(李)， 정(聊) 노뼈) 경(때) 사 

(찢)씨와 송링(암林)의 김(金) 문(文) 전(田) 송(宋) 차(파) 미(米)씨가 장단에 살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 뒤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1931년에 일제가 실시한 동족부락 

에 대한 조사에는 다음과 같은 성씨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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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견 통리(洞뿔) 성(性〕 본관(本.rt) 호수(p lJ() 

조산리(造山里) 김(쇼) 
김해(金빼) 45 

군내면(영ß內面) 강릉(iI때 21 

액련리(白훌里) 최(111) 강릉(iI빼 18 

초리(뼈里) 이(후) 전주(全써o 38 

진동연(뼈폈面) 
하포리(下뼈里) 

김(金) 의성(흉뼈 22 

정(~ 청주(ii1/J'10 21 

장남연(:lH힘面) 
자작리 (111作뿔) 이(후) 전주(全1'10 38 

원당리 (ñ;:힐里) 최(j견) 전주(쏘T에 26 

한(뺑) 청주(센f州) 27 

포춘리(i패함뿔) 안(安) 축산(竹山) 25 

최(j럼) 전주(숭州) 15 

대강연(大江面) 
독정리(월iE里) 

한(뺑) 청주(ii11州) 22 

허(許) 양천(얘川) 30 

우근리(휩빼里) 허(許) 양천(ß강)11) 66 

냐부리(옳i쭈!lD 이(후) 전주(全1'10 28 

임강랴(臨江뿔) 
이(후) 전주(숭州) 70 

윤(尹) 따명(μ~lJi) 18 

덕적리(앤까，tt띨) 
이(주) 전주(全州) 45 

김(金) 경주~’10 24 
강상연(i工上삐) 

이(李) 전주(全1'10 38 
구화리(九化띨) 

이(종) 개성(/샤/~iX) 16 

마성리(.\!\城및) 
이(李) 신명(新'/') 20 

깅(金) 경주(慶州) 45 

위천리(뻐川里) 이(李) 진주(全州) 25 

석촌리(15村뿔) 이(주) 전주(全州) 29 

장좌리(長左뿔) 
이(李) 전주(全州) 23 

대남연(大南面) 김(金) 김해(쇼海) 27 

가곡리(佳감里〕 
김(金) 김해(金悔) 26 

이(후) 전주(全州) 17 

성콕리(뿔짝뿔) 박(싸) 울산(힘마) 24 

소냥연(小쩌며) 홍화리('JLíUI!.) 이(후) 한산(짧山) 15 

매현리(悔l見모) 이(후) 전주(숲州) 25 

장도연(:G파面) 
오음리 (t:댐S및) 윤(尹) 해명(海'l') 25 

갈현동(칩뼈洞) 김(金) 강콩(江때 38 

계당동(佳쏠洞) 우(파) 단양(:PH씨)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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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동리(洞里) 성(性) 본관(本:l'l:) 호수(戶빼 」
김(金) 김해(金海) 30 

금릉리(金1햇뿔) 
박(;H) 무안(務'!i') 94 

진서연(律西面) 
경릉리(월隊및) 김(金) 경주(짧州) 15 

눌목리(，內木및) 이(중) 전주(숲州) 20 

도라산(都폼山) 박(朴) 창원(昌原) 31 

박(;H) 밀양(짧뼈) 29 
진남연(律南面) 거콕리(巨짝里) 

이(추) 진위(振威) 29 

노산리(않山里) 이(李) 전주(全州) 23 

이 표에서 보면 장단군에서 가장 많이 살던 성씨는 다음과 같다 

성씨 총호수 가장 많이 살던 곳(호수) 

전주이씨 418 강상연 임강리 (70호) 

김해 김씨 128 군내연 조산리 (45호) 

양천 허씨 96 
대강연 우근리 (66 .!l:.) 

대강연 독정리 (30호) 

무안박씨 94 진서 연 긍릉리 (94호) 

경주김씨 84 강상연 마성 리 (453ε) 

강릉김씨 59 장도연 갈현동 (38호) 

청주한씨 49 대강연 포춘리 (27호) 

죽산안씨 25 대강연 나부리 (25 :iε) 

2009년 증보판 r장단군지(長i범행誌)J에서 각 면의 지명유래가 기록된 부분을 보면 마 

을의 집성촌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다 대강연 강상연 소남연 둥은 조사되지 않았지만 

다른 면에서 조사 기록된 마을의 집성촌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집성촌이 있었다는 기 

록만 았고 몇 호나 되는지 알 수 없는 곳이 많아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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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리 0，을명 성씨 호 집성시기 

서장리 창동(장洞) 선산김씨 1450년부터 

덕산리 사창통(士昌洞) 해주오씨 80 

장단연 장정리 
고루동(，힘뺏洞) 행주기씨 50 

도무동(挑i'Jt rl려) 재주고씨 

석꽂리 한수통 황해황씨 50 

거곡리 조랑동 밀양박씨 1580년부터 

군내연 접원리 점희릉동 안동권씨 

진동띤 하포리 아현동독매마을 풍양조씨(趙fI';) 40 

금촌통 김해김씨 30 

진서연 금놓리 마장통 의령남씨 50 

내통 무안박씨 80 

장남연 원당리 원말 합안조씨 

백작리 오리골 해명윤씨 전의이씨 

고랑포리 
배나무골 연일정씨 

갈매울 안통김씨 20 

반정리 운개미 단양우씨 

3. 장단군의 주요세거성씨의 ß居현황 

1) 행주 기씨(幸州좀JX) 

행주기씨는 고려조의 성족(盛族)으로 순우(純{ι)의 손자 윤위(允f판) 윤숙(允f:1;r)이 대 

장군(大將lfí)으로 고종(홈순) 때 이장대(李將大)의 난과 여진(女j)'()의 내침을 격퇴하였 

고 탁성(!칩빼은 영종조(明宗朝)에 부원수(암IJ元01jJ)로 조위총때11.立뼈)의 난을 명정하였으 

며‘ 자오(子1서는 충렬왕(믿烈王) 때 내안()淑 원태조의 동생)의 반당을 토명하는 둥 

많은 장신(將많)을 배품했다 따라서 고려 때부터 관직생활을 하던 기씨들의 거주처가 

장단지역이었으며. 그 후손들이 장단연 강정리에서 50여 호가 집성촌을 이루어 살아오 

다가 625 전쟁 이후 각 지역으로 흩어졌다 

따주시 교하읍 송촌리 감골마을에는 행주 기씨가 15세기에 입향조 기정지(품gε‘ 

1461년생)이후로 정착하여 살고 있는데 현재 송촌리에 행주 기씨가 40여 호 집성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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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 세계(世系)를 이어나가고 있다 

고양시 세거성씨 중에서 제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행주기씨는 B.C 30년에 고양 

행주지역에 세거하였다고 하나 지난날 융성하였던 시대에 고양 행주‘ 농곡 동지에 수 

십 가구가 살다가 가문의 입지가 죄퇴되고 난세륜 당해 삼지사방으로 이주 하였다 이 

후 조선조 중엽에 능곡 지방에 집성올 이루다가 기묘사화 둥으로 인하여 전라도 동 각 

지방으로 분산 은거하면서 학문에 전념하였다고 하며 현재 고양에는 특별히 집성되는 

마을이 없고 선조의 묘와 최근 덕양 서원이 설립되어 엽적을 연구 발표 퉁 다%댄i 사업 

을 멸치고 있을뿐이다 

2) 안통 권씨(安핏홈ß:) 

안동권씨는 고려 때 시조 권행의 10세손 추일원부사 권수명(짧守平)이 1210년경 안동 

에서 출생하여 관직을 이수하기 위해 송도로 진출한 이후 그를 비롯한 그의 후손틀이 

대개 장단의 임진강 주변(현재 진통연 기온리 주위)에서 세거하게 되었다 그는 추밀공 

파의 파조가 되었는데 장단에 있던 묘소는 실전되어 진동연 하포리에 제단을 설치했고 

한림학사‘ 지제교를 역임했던 그 아들 위(잃)의 묘소도 실전되어 추밀공 단소아래 단소 

틀 마련했다 찬성사 판군부사사를 지낸 손자 단(삐)의 산소는 개성 근처 덕달동에 있 

고， 고려 충선왕이 양자로 삼았던 추밀공의 현손 후(뱃)의 묘소는 진동띤 기온리(지금의 

하포리 저운동)에 있다 이후 시조로부터 19세손까지 후손틀의 묘소가 장단의 진동연에 

있고 20세 이후의 후손 묘는 김포에 있다 17세 화산부원군 복(jlD의 3자공(옆)은 태종 

의 12녀 숙근용주의 부마였다 추밀공의 중손 권부(챔폐)는 자신을 포함해 그의 아들 5 

형제와 그의 사위 3명이 모두 군(君)에 봉해져서 명성올 떨쳤다 당대 9봉군(힘代九封 

君)은 역사상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이 가문의 자랑이다 

이플 볼 때 안동권씨는 1200년정부터 개성근교인 장단지역에서 뿌리를 내려 동족마 

을을 이루고 625전쟁 이전까지 오래 세거해왔다가 이후 각지로 이거해 간 것을 알 수 

있다 

장단에 살던 안동권씨들은 최근 서울에 20가구‘ 고양시에 2071구 파주시에 16가구 

기타 지역에 11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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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권씨 문중 신도비문 봉독하는 모습 

3) 강룡 김씨(江隊金~) 

고려 공민왕 때 감무공 김윤냥(金允南.1361년생)은 호가 운암(혈峰)으로 공조판서(工 

띤웨쟁f) 추(얄)의 아들이다 아버지가 공민왕 때 흥건적과 왜구를 막아 큰 공을 세운 충 

의지신의 업적을 남겼으나 고려 말에 국운이 다함을 예견하고 장단(육째)으로 낙향하여 

은거하다 별세하였다 그의 아들 윤남도 조선 개국 후 냥천감무(삐 1 1짧')5)의 벼슬용 버 

리고 오리꽂연 내포리(현 문산읍 내포리)에 은거하였다 매일 산용우리에 올라 개경을 

바라보며 나라의 쇄망을 한탄하여 그 이후 이 산을 국사봉(國밍*l)이라 칭하였다고 한 

다 윤남의 후손들은 국사봉 아래 월흥면 농산리에 정착하여 뿌리를 내려 세거해 나갔 

으며 윤남의 중손 23ill:세 사기(土줍 1517년졸)는 창영 성씨 성담수의 사위인데. 사육 

신 사건의 여따로 진사에 머물렀다 그의 동생 사회(土熙)의 손자가 파주 사족의 핵심 

인물의 하나인 장포공(Ð:폐公) 김행(金行. 1532-1588)이다 깅행은 뛰어난 덕행과 학 

문 그러고 효행으로 이름난 인물이다 장포공따(표ìílì公j때로 분기한 김행의 후손틀은 

내포1리 장포마을에 거주하며 세계쁘系륜 이어나가고 있다 효자 성중(뿔ill)과 규(失+ 

요+木)를 배출한 능산리의 감무공따의 입향조 윤남의 묘는 문산읍 내포1리 산 24번지 

에 있으며 현재 능산리에는 후손들이 267r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내포l리 장포공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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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들은 예전에 많이 모여 살았을 때는 45호 이상이었으나 최근엔 외지로 많이 나가 9 

호가살고 있다고한다 

적성연 두포리 방고지 마을에는 강흥 김씨 한링공따가 15서l기 후반부터 정착해서 거 

주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30여 호 이상 집성촌을 이루어 살았지만 지금은 6가구만 거주 

하고있다 

고양시에는 39세손 김남펼(金南j{iJ)이 장 

단군 진서연에서 거주하다가 6.25동란으 

로 인하여 냥하 하던 중 고양땅(지금의 사 

리현동)에 가세(家양)와 일터를 이루어 그 

후 약 50여년동안 강릉김씨 지*군따의 

일가틀 이루며 번성해왔다 

강릉김씨는 고양시 사리현동에다 망향제 

단(26받-301!!:까지)을 세우고. 숭조당(납 

골묘)도크게 지었다 

4) 청주 한씨(해州웰10 

고양시 강룡김씨 숭조당(냥골당) 

청주 한씨는 고려 때부터 장단을 고향으로 한 인물들이 조정에 많이 진출하였다 한 

언공(~'，\ß<*，. 940-1004)은 문하시중(/"1下#中)에 올랐으며 고향인 장단을 단주(해州)로 

숭격시켰고 목종의 묘정(뼈양)에 배향되었으며 한공의(~公짧 1307-1365)는 상당부원 

군 악(ì.떼의 아들로 음보로 녹납부사에 임영된 뒤， 많은 관칙을 거쳐 소부， 위위. 선공 

의 세 판사를 역임하였고 이어 대언에 이르렀다 또한 풍계가 벽상상한삼중대광(많上三 

뼈三파大흩)에 이르고 충혜왕의 묘정에 배향된 한악(야i몽‘ 1274-1342)이 있으며， 벼슬이 

딴후덕부새*'1’링협R쩌애1 이르고 챙성군(?i!，뼈君)에 봉해진 당대의 영멸 한수(형 

j，션 1333-1384)와 이조판서를 지낸 한리(웹겔L ?-14 17)와 호부딴사플 역임한 한제(햄 

찍 1349-1398)는 공의(公웠)의 세 아들이며 수(j，에)의 아들 상질(尙質 ?-140이 둥이 청 

주 한씨의 고려 때 인물이다 진동연과 서곡리에 묘역이 조성되어 었다 조선조에 들어 

와서는 리(웰)의 차남 승순01<.짧 1380- 1448)이 점지중추원사를 지냈으며 숭순의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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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룡(쐐뼈， 1398-1461)은 사헌부감찰 첨지종추원사한 역임했고， 차남 서용(댐)!l\， 

1412-1456)은 이조정항에 제수되고 좌익원종공신 2둥에 녹훈되었으며 삼납 서구(좌혀없) 

는 청지중추원사와 대사헌을 지냈으며 수충위사협찬 정난공신 2둥어1 홍록되었다 이들 

의 묘역은 교하면 교하리에 있다 

적성연 장파리 용우채마을 후손들은 연천군 미산연에서 약 300여 년 전에 입향한 창 

판공파가 20여 호가 세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장단 쪽의 청주 한씨와는 19i1l: 유항공 수 

(修) 대에서 갈라진 후손들이며 입향조 한내문(떠}~ý.:)의 묘는 적성면 답곡리에 있다 

625때 장단에서 피난 와서 정착한 청주 한씨틀은 조리읍 장곡3리의 14호가 살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장단군 대강연에 집성촌을 이루이 살던 청주한씨들은 6. 25전쟁이후 

서울 퉁 각지로 나갔는데 장단군민회 대강연회 회원영부에 나타난 최근 주거지는 서울 

시에 36가구 파주시에 7가구‘ 고양시에 3가구. 기타 지역에 19가구이다 

5) 풍양 조씨(원빼趙~) 

문산읍 문산리의 풍양 조씨는 연(i댐을 따시조로 하는 언양공따이다 입향조 연은 춘 

천으로부터 장단 진동연 초리로 17세기 후반에 들어왔으며 요도 진동연 초리에 있다 

초리와 인근 하포리 아현동 독매마을 둥지에 60여 가구가 뿌리틀 내리고 살다가 6.25 

전쟁 이후 피난을 나와 각 처로 홉어졌다 현재 파주시에 18가구 고양시에 2기구 서 

윌시에 18가구， 기타지역에 4가구가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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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양천허씨(뼈川홈f\:) 

양천혀씨는 고려 목종(꿇순) 때 내사사인(內잊용A) 지제고(知制語) 태자사의(太子 

허앓풍을 지낸 원(元)과 증손(엄孫) 정(표)이 예부상서(짧ffiJ尙양)를 지낸후 태자재보(太 

子太않)에 이르는 퉁 관직생활을 하면서 장단에 세거한 것으로 보이며. 그 후 많은 후 

손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살아왔다 해방 후 장단군 대강연 독정리(짧표里)에 30호 우 

근리(11\ψj띨)에 66호 동 양천허씨들은 이곳에서 누대를 이어왔으나‘ 지금 이곳은 비무 

장 지대로서 후손틀은 625 전쟁 이후 모두 피난올 가서 각지로 흩어졌다 대강연의 양 

천허씨들은 주로 서울에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26가구) 따주와 연천에 각 l가구， 기타 

지역에 5가구가 살고 있다 

이들은 매년 9월이연 연천군 백학연 백연리 두류몽 최전방 철책선 아래에서 망향제를 

올리는데 이곳에서 고향땅이 보이기 때문이란다 

‘ 허준의 고향은 장단군 대강연 우근리 
세계문화유산에 퉁재된 〈동의보감〉을 저술한 영의 허준의 묘가 진통연 화포리 129번 

지에 있는데 이곳은 문중 묘역은 아니며， 허준의 어머나 묘와 허준부부의 묘만 있다 

허준은 양친허씨 시조의 11샌→ 판도좌랑공 관(冠)에서 분파하여 12세손에서 영월공($越 

公) 서(젠)로부터 다시 분파되는 영월공파 5세손으로서 그의 고향은 대성동 부근 비무 

장지대안에 있는 마을이라고 한다(양천허씨 장단군민회 떠대강연장 허병복씨 중언) 

허준 선조의 묘소는 우근리를 중심으로 하여 도보로 l시간을 전후로 한 지역에 몰려 

있다 양천허씨 시조 혀선문(許효文 삼한공신 공암촌주)은 고려 태조 때의 인물로서. 

837년에 태어나 공암현(현재의 양천 강서 지역)에 살았으며 고려 태조가 견훤을 정벌 

할 때 많은 군량미를 공급하여 고려의 개국공신이 되었다 

그의 아들 현(玄)이 소부강(나라의 충요 불건보관창고를 관리하는 관청)의 소감(고려 

관직 종4풍)올 역임했고 손자 원(元)이 예빈성(국빈을 접대하는 관챙)의 경(聊)을 역입 

한 것으로 보아 그의 아들부터는 개성에 기반올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허선문으로 부 

터 14세 허금(ó샘j에까지는 고려시대에 태어나서 고려시대에 사망 하였다 그런데 시조 

로부터 9세까지의 묘소는 진하지 않는다 시조의 10세손 허공(許맺)은 충렬왕 때 추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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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지사와 지공거 밀지사판사를 지냈으며 묘는 경기 파주시 진서면 어룡리에 있다 

12세손 허백(õ꺼s)은 개성부 전포에 . 14세손 허금(함4“)은 개성부 숭제문밖 외수우리 

다대동. 14서|손의 부인 원주원씨는 장단군 대강연 우근리에 묻혔다 16서|손 허비(許힘) 

와 그의 부인 전의이씨는 장단군 대강연 해공에‘ 18세손(조부) 허곤(許꿇 1468-1523) 

은 장단군 임진연 북백목통에 묻혔다 

허준의 모친과 허준， 그리고 허준의 9세손 허규(침엠 1790-?)까지 대대로 장단군 

진동면 하포리에 요소가 있다 즉 고려의 도읍지는 개성이고， 허준의 직계 조상들로 

묘소가 전하는 모든 분들이 개성 주변과 장단에， 그리고 허준의 모친과 허준， 허준의 

직계 자손 거의 대부분이 장단에 묻힌 것을 보아， 허준은 장단군 대강연 우근리에 세거 

(世居)하던 양천 허씨 집안 사람임이 분명하다 

대개의 경우 선산(先山)에서 10리를 전후로 한 거리에 그 선산과 관련된 자손 들이 

살았다 선산이란 대개의 경우 공을 세운 신하에게 하사한 땅이므로， 선산은 가문의 근 

거지이며 ， 그 주변에 사는 자손들에 의하여 지켜져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았을 때 

허준의 고향은 당연히 장단군 대강연 우근리로 확인 된다 

따주시 진통연 화포리의 허준 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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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파주 장단지역의 인물들 

1 고려， 조선시대 인물 

1) 권준훌멸. 1280년(충혈왕 6) -1352년(공민왕 1) 

고려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안통安핏， 자는 명중平# 호는 송재松짧이다 영가부 

원군永忍府院君 부패의 아들이다 

충선왕을 연저랬w에서 만나 대언代듬에 발탁되고 무위장군武衛將IjI합포만호合패파戶 

에 임영되었다 1310년(충선왕 2)에 밀직부사密표검11핸. 1313년에 지밀직사시to密直히파 

에 올랐다 조적띤뼈 퉁이 심양왕漸빠王 고융를 왕으로 추대하려 했을 때 의리를 지켜 

가당하지 않았고‘ 이들이 명정되자 칩의찬성사했짧썼成파에 임명되고 길창부원군놈읍府 

院君으로 흥해졌다 충옥왕이 돌아가자 기로대신들과 원에 글을 올려 공민왕을 세울 것 

을 청하기도 하였다 조부 이래 명분으로서 권세와 부귀를 누렸으나 세도를 믿고 뇌물 

을 받아 청렴하지 옷하다는 비난을 들었다 아버지의 지시로 이제현후齊賢과 함께 r효 

행록孝行앓j을 지었다 시호는 창화읍和이며， 진동연 서곡리에 묘가 있다 

2) 권후빼照. 1296년(충혈왕 22) -1349년(충정왕 1) 

고려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안통安東이며， 초명은 재했， 몽고 이름은 탈환脫做이 

다 정숭부따의 아들이다 

충선왕의 신임을 받은 형 준헌의 덕분으로 낭장e~將에 오르고， 다시 삼사판관三司判 

흠으로 전임되었다 충선왕이 원나라에 있을 때 불리어 가서 아들로 입적되연서 왕후王 

뺀라는 이름을 하사받았으나 조선조에 들어와서 권근橋近의 건의로 본성을 회복하여 

권후가 되었다 1308년(충혈왕 34) 충렬왕의 죽음으로 충선왕과 함께 돌아와 사복부정 

司傑핍11正을 거쳐 사헌집의허행執짧에 임명되었으며 계림부원대군잉林府Jlt*君에 봉해 

지니 그때 사람들이 왕의 아우라 칭하였다 1314년(충숙왕 1) 충숙왕에게 왕위를 물려 

주고 상왕이 되어 원나라에 들어가 있던 충선왕의 요청으로 다시 원나라에 가서 황태자 

의 시구르지￡古iJF : f츄子가 되고 계림군공옛‘林君公의 작위와 진택을 하사받았다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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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충숙왕 7)에는 토번에 유배되어 있던 충선왕을 호위하여 원나라의 서올로 돌아왔다 

1325년 충선왕이 죽자 최마복표聊JI~ 상복응 입고 영구를 모시고 고려로 돌아와 장사 

지내고 초하루와 보름마다 사사로이 능에 가서 제사를 올혔다 1342년(충혜왕 복위 3) 

축은 지 20여 년이 지나도록 충선왕의 시호가 없으므로 원나라에 가서 시효를 청하고‘ 

아울러 충숙왕의 시호도 받아 돌아왔으며. 1344년(충옥왕 즉위년)에는 성절사뿔@에핏로 

원나라에 다녀왔다 이해 우정숭에 임명되었으나， 다음해 정망政꺼올 예하고 인사권블 

전리사싸앨司와 군부사lTi쩨허에 각각 귀속시킨 일과 권세가에게 소속된 녹과전;j1<Mm올 

원상태로 회복하려는 일을 시도하다가 도리어 권문세가의 미움융 받아 따직되었다 

1364년(공민왕 13) 입조하라는 순제順帝의 명에 따라 원나라에 갔다가 이듬해 좌정숭 

김영돈金永뼈과 함께 제지帝듭를 가지고 올아와서 정치도감뺑1승에앓올 설치. 찬성사R 

ø:lJ!- 안축安빼， 판밀직 *'J密파 김광철金光厭 둥과 함께 판사가 되어 33인의 속관륨흠으 

로 각 도의 토지를 측량하도록 하였다 1347년(충목왕 3) 영도첩의사사↑찌쩌l혔끊히ZJl'에 

임명되고 다음해 다시 정숭에 올랐다 1349년(충정왕 1) 원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 

아오던 중 창의현딩앓縣에 이르러 병사하였다 공민왕의 요정에 제향되었으며‘ 시호는 

정헌正~이다 진동연 하포리에 묘가 있다 

3) 김웅순金뼈홉. 1728년(영조 4)-1774년(영조 50) 

조선 후기 문신으로 봉관은 안동安짜이며 호는 낙운와樂쩔商다 군수m‘약 영행令行의 

후손으로 목사쨌{핏 이건빼뼈의 아들이다 

1753년(영조 29)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1774년(영조 50)에는 준퉁과俊훌힘에 

합격하였다 후에 지명M'平‘ 도숭지都'fi<，당， 부제학폐않댈을 거쳐 이조참판종덴Î$*'I. 대 

사헌大허행 경상도관찰사않fsJJtiIJ!했따 동을 역임했다 1774년 사노비휴썼妹의 예지윤 

상소하였으며 한생부판윤파城府'I" J尹이 되었다 사후에 예조판서에 추중되었다 저서로 

r풍계록뼈i쫓앓j이 있다 장단군 장북연 조목통에 묘가 있다 

4) 김정국숲iE뿜. 1485년(성종 16) -1541년(충총 36)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의성않빠이며， 자는 국멸많Ji'liJ. 호는 사재믿쩡 ‘ 팔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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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八餘居土이다 부사府핸로 이조판서횟띤*11판에 증직된 익령益햄의 손자이며 예빈시창 

봉챔용휴장행으로 우창성右깐成에 중직된 연댐의 아들이다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예빈시정짧홉츄iE 조유형趙有후에게서 00"육되었으며， 한훤당겠 

l땅쏠 김굉필金宏弼의 문인으로 조광조， 이장곤 둥과 교류하였다 

1507년(중종 2) 생원시와 진사시에 오르고 1509년 멸시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그 후 홍문관부수창弘文館흡1I修뺏， 숭문원교검承文院校檢을 거쳐 홍문관수찬弘文뼈修傑 

으로 지제교知핑敎를 겸하였으며 사간원정언司짧院正듬에 제수되었다 1510년 이조좌랑 

찢띤住eß으로 선임되어 문관의 인사 행정을 담당하고 15 12년 홍문관부교리弘文館1M校핸 

로 옮겼다가 이듬해 교리로 숭진하였다 곧이어 사간원헌납되홉院없納에 임영되었고， 

1514년에 사기독서를 하였다 그해 이조 공조 호조의 정랑을 거쳐 숭문원교리로 전직 

되었다가 1515년 다시 이조정랑에 선임되었다 1516년 의정부검상짧政府홈詳을 거쳐 이 

듬해 의정부사인짧政府총A으로 숭진하고 정요직을 역임하였다 15 18년 직제학교않싹에 

제수되었다가 그해 승정원동부숭지承政院同뭔j承듭로 승진하여 왕영을 출납하였다 우숭 

지右承듭로 숭진하여 연^J-군을 위해 입후立後하기를 청하였고‘ 황해도관찰사웠海道觀察 

使로 재임 중인 1519년 r경민연警民잃」을 연창하는 둥 지방민을 위한 선정을 베풀었으 

며‘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파의 향약 장려 운통에 호용하여 향약의 보급을 통한 향촌 교 

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다음 해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조광조 동 사림파 학자들의 무고항을 호소하는 상소를 

올리려고 하였으나 사태가 급박하여 상소를 중지하였다 후에 이러한 일들이 대간에 알 

려져 조광조 등의 사림파를 옹호한다는 죄목으로 형인 안국安國과 함께 관직이 삭탈되 

었다 그 후 고양군 중연 망동으로 내려가 스스로 ‘팔여거사’라 칭하였다 고양에 은거 

하면서 학문을 닦고 저술과 후진 교육에 전심하여 많은 선비들이 문하에 모여들었다 

관직에서 떠난 지 20년 만인 1537년 관직이 복구되어 이듬해 용양위대호군핸넓쩌大 

護m을 거쳐 전라도관찰사全짧펴없察{찢가 되었다 전라도관찰사로 재임 중 수십조에 달 

하는 면민거폐때民去~의 정책을 건의하여 국정에 반영하게 하였으며‘ 시골 백성의 병 

을 치유하기 위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약방문을 수집하여 r촌가구급빙벼家救릎方」을 

간행하였다 1539년 병조참의兵띤參짧와 공조참의Iï민參홉틸 역임하고 가선대부핍뿜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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夫로 숭진하여 경상도관찰사않尙JnIJ/.했{찌로 나가서 선정을 베풀었다 그 후 병으로 관 

직을 사퇴하였다가 1540년 예죠 영조 형조창판 둥의 요직을 차혜로 지내고 지중추부 

사知中樞府핑에 이르렀다 

성리학과 역사， 의학 퉁에 밝았으며‘ 시와 문장에도 뛰어났다 형인 김안국이나 정광 

멸힘光弼과 같이 조광조의 지치주의至治主흉를 지지하였으나 급격한 개혁에는 반대하였 

다 화찬성左혔成에 추증되었으며 장단의 입강서원臨江깜|院 용강의 오산서원쳤山뺨院‘ 

고양의 문용서원文峰얀院 등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r성리대전절요性댈大全節훌J 4권 

2책과 시문집인 r사재집민、쩡11 .. 4권 2책이 있으며， 그 밖에도 r촌가구급방"J ， r역대수수 

숭총입도歷代授受짧*立圖」 ‘ r기묘훈적己~~~J짧J . r경민연j 퉁이 있다 시호는 문목文 

짜이다 진동면 하포리에 묘와 신도비가 있으며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22~로 지정되어 

있다 

5) 김추金훌. 생올년 미상 

고려 말 인물로 본관은 강릉江陽이며 문하시중門下바中 영원부원군않原府院君 김광을 

金光ζ의 아들이다 공조판서工l잉判얀툴 지냈으며 일선군-혐君에 봉해졌다 부인이 순 

흥 안씨lllJí興安JX로 안향安쩨의 중손 안원숭安元뭘의 딸이다 묘는 장단 대덕산에 있다 

6) 상득용뼈得容. 생몰연 미상 

조선 후기의 무신으로 장단 출신이다 본관은 목천木川이며 자는 약농홈能. 호는 덕 

용짧~이다 영의정 진흉의 후손으로. 동기핏폼의 아들이다 

무과에 급제하여 수문장守門將이 된 뒤 선전관宣{냉흠， 훈련원판관힌11練院~II흠 ， 화량진 

청사花梁鎭혔使 퉁을 역임하였다 무인으로서 독서를 즐겨 r육도六짧J . r손자孫子J 

r무자武子」 퉁 영서에 해박하였고， 경사짧史에도 밝았으며 천문 주수$放에 두루 놓하 

였다 말년에는 고향에 돌아가 제자 양성에 노력하여 우수한 인재를 많이 배출하였다 

저서로 r성루합편星圓合編J . r동국산천고찌國山川댔J . r주행홍보댐行迎뽑J . r속장감續 

將짧J . r제자수영챔子뼈英J . r동인가곡찌사Ií;曲」 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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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유구徐有찢. 1764년(영조 40)-1845년(현종 11) 

조선 후기의 학자이자 문신이다 본관은 달성達城이며 자는 준명뽀平， 호는 풍석빼石 

이다 아버지는 이조판서更띤')!IJ낌 호수힘양이며 ， 어머니는 김덕균金德썩의 딸이다 주 

로 장단과 서울에서 살았다 

1790년(정조 14)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후 검열檢JJfJ과 대교待敎를 거쳐 대사성大 

司成， 형초판서뻐j맨:l'IJ l!r . 예조판서禮맨:l'IJ깜， 부제학몹IJ않횡， 이조판서훗멤:l'IJ깜‘ 우창찬右 

훌ß 대제학*않쩔 퉁의 내직과 순창군수淳昌젠守， 의주부운짧州府尹， 강화유수江."않 

守， 전라감사全앓앓허 퉁의 외직 퉁 핵심 요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그는 제자백가뿐만 아니라 새로운 학문에 심취하여 이용후생;fIJ用멍生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r해통농서悔來않깜J를 지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농업 분야에 깊 

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놓서를 저술함으로써 농민의 생환 향상에 일조하였다 1798년 

(정조 22) 정조는 영조가 적전짧田을 직접 경작한 지 60주년이 되는 해에 농사의 중요 

성을 강조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농서않판를 올리라는 윤음짧숍을 내렸다 이때 순창군 

수로 있던 그는 각 도에 농학자를 두어 농업 기술을 조사 연구하도록 한 후 그것을 바 

탕으로 놓서를 연찬하자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으나 실제 농사 

를 짓는 곳에서 실험과 결과를 통해 책을 저술하자는 그의 주장에서 이용후생의 생각을 

읽을수있다 

1834년 전라감사로 있을 때는 흉년으로 고생하는 농민을 위해 강멸리姜必짧의 r감저 

보tt짧뽑'J . 김장순金長淳의 r감저신보덤끊웹랩j 퉁을 연구하여 r종저보행짧뿜」를 저술 

함으로써 구황식물인 고구마를 재배하여 기근을 탈피히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꾸준히 놓업 기술의 개혁과 정책 변회를 건의하였고 저술 활동에도 심혈을 

기울여 농업을 집대성한 백과사전인 r임원경제지林떠햄뺑솥」를 완성하였다 이 책은 당 

시에 나와 있던 국내의 여러 놓서들과 중국 문현 퉁 800여 종을 참고하여 연찬한 것으 

로 18세기말 조선 농업의 실상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업적이다 r난호어목지 

ílll때@‘쨌논:.J . r누판고쌍板考」 ‘ r행포지否1얘손~J ， r금화경독기金웰햄등)1，리 퉁과 음악 관 

련 서적 r유예지避쌓호」를 저술하였다 시호는 문간文쩨이다 묘는 진서면 금릉리金찢 

필의 선영 아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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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일수徐日修. 1685년(숙종 11) -? 

조선 후기 문신으로 본관은 달성찮城이며 ‘ 자는 신지新Z이다 명순命純의 아들이다 

55세의 늦은 나이로 진사에 합격하였고， 관직은 충주옥사앞1州쨌따에 이르렀다 사복 

시정司俠츄正에 추증되었다 장단연 도라산리에 묘가 있다 

9) 서종태~宗훌‘ 1652년(효종 3)-1719년(숙종 45) 

조선 중기 문신으로 본관은 달성達城이며， 자는 군망훌멸， 호는 만정II!k;뿜 서곡해 

8 송애松똥이다 병조참의兵엠參짧를 지낸 문상文尙의 아들이며 영의정~Jι폈政을 역임 

한문중文파의 조카이다 

1675년(숙종 1) 생원시에 장원급제하고 1680년 문과멸시에 급제하였다 이듬해 검열 

險!’‘l이 되어 실록청도청냥청:t'l'i*廳훼廳m똥으로 r현종실록j 연찬에 참여하였다 1689년 

기사환국으로 인현왕후가 폐위되자 오두인吳斗피‘ 박태보朴짧휘Iì 퉁과 소플 올리고 은퇴 

하여 저술에만 전념하였다 1694년 갑술환국으로 인현왕후가 복위되자 다시 관직에 나 

와 숭지承듭‘ 대사간大뢰했， 대제학大않탱‘ 공조판서l맨*IJ깐. 대사헌大되젊을 역임하였 

다 1703년 정조사로 청나라에 다녀옹 뒤 이조판서핏맨判깜 우의정， 화의정， 영의정을 

거쳐 1716년 행판중추부사'}!IJ中樞府핑가 되었다 저서로 r만정당집Il.!t靜쏠빛j이 있다 시 

호는 문효文孝이다 장단연 도라산리에 묘가 있다 

10) 안원安흉. 1346년(충옥황 2-1411년(태종 11)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으로 본관은 순흥뼈興이며 초영은 정숲이다 고려 말의 유학 

자 향lJi’'1의 5대손이며， 정당문학政堂文짱 원숭元썽의 아플이다 고려 공민왕 때 파주 샤 

교를 개간한 안목의 손자로서 용재 성현의 외증조부이기도 하다 임진강 낙하 지역의 

농장에서 살았고 태조 이성계가 형조판서升IJ띤判낀를 제소했을 때에도 나아가지 않고 파 

주농장인 서원별서해原}jIJ할에 은둔하고 있었다 

1374년(공민왕 23) 문과에 급제하여 공조전서工띤…깐를 지었다 1390년(공양왕 2) 

국왕이 천도하려고 하자 이는 술사術士들의 망령된 행위라고 반대하여 중지시켰다 이 

성계가 조선이라는 새 왕초를 세우려 하자 이에 반대하고 건국 후에는 정치 참여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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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니 이로써 반대파의 사람들로부터 탄핵을 받기도 하였다 태조가 한양으로 천도하 

연서 강제로 구도짧都의 관리를 맡기나 유후留後의 이름은 이때부터 사용되었다 그 뒤 

태조가 형조전서에낀싸싼를 제수하였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태종이 즉위하여 몽소 찾아가 간청하여 벼슬에 나아가니 . 1401년(태종 1) 우군동지총 

제右m:同知總IJ로서 사은A댐뽕f핏가 되어 명나라에 건너가서 r대학연의大쩔쩌앓J . r통 

감집람파앓잊없」 퉁의 서책을 구해왔다 1404년 경상도관찰사않尙illft행使를 지내고 

1407년 사헌부대사헌司강府大러짧이 되어 태종의 밀명을 받고 외척으로서 횡포를 부리 

던 민무구댐無용 형제를 탄핵하여 외방으로 유배시켰다 이어서 판한성부사'l'IJi1ti城府{핏 

와 개성유후f껴城留候를 역임하고 66세로 병사하였다 

명소 근연 성실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였다 시호는 경질광質이며 묘소가 장단에 

있다 

11) 염제신야뼈톨 1304년(충혈왕 3이 -1382년(우왕 8) 

고려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서원瑞原 城州， 자는 개숙뼈% 어렬 적 이릉은 불노 

씨;썼이다 첨의중찬했홉中챔을 지낸 승익承益의 손자이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원나라에 가서 명장사平월퍼로 있던 고모부인 말길末놈의 집 

에서 자랐다 원나라 태정황제찢숱훌帝를 시중하며 총애를 받다가 귀국하여 어머니를 

만나보고‘ 다시 원나라에 건너가서 상의사尙衣따가 되었다 뒤에 다시 어머니를 봉양하 

기 위하여 귀국을 청하여 정동성냥중狂찌省郞中에 임명되어 돌아왔다 

그는 동료들의 횡포를 억제하는 한편， 토지와 노비의 소송은 모두 관계 부처에서 처 

리하게 함으로써 충숙왕의 신임을 받았다 그는 다시 원나라에 건너가서 익정사숭翊正 

히초이 되었고. 뒤이어 강절성江뻐省에 나가 중정원中政윤의 전화쩔양를 회계하게 되었 

는데‘ 이때 관기들이 뇌물을 주어 매수하려 하는 것을 모두 물리치기도 하였다 이 사 

실을 보고받은 원나라 순제)1떠帝가 특별히 둥용하려 하였으나 어머니의 명으로 귀국하 

였다 

충옥왕 때 삽사좌사三司左使에 수성익대공신없誠翊數功t2으로 봉해졌다가 뒤이어 도 

칩의명리都했짧評앨가 되었다 1349년(충정왕 1) 찬성사싼成파가 되었으며 이듬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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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썰正使로 원나라에 갔다 1354년(공민왕 3) 좌정숭과 우정숭융 역임하였으며. 단성 

수의동덕보리공신端誠守월同짧뼈뿔功뚝에 용해지고 콕성부원군빼城府院캄이 되었다 그 

때 원나라에서 내란이 일어나 고려에 구원을 청하므로‘ 유탁柳홈 둥과 함께 군사 2천을 

이끌고 원나라에 갔다가 그해 10월 공민왕의 부름올 받고 귀국하였다 

1356년 친원따 기철육짧 일파를 숙청한 뒤 서북연도원수西北햄뺀:iï:帥가 되어 원나라 

의 공격에 대비하며 수문하시중守門下待中을 접하였다 1358년 문하시중門下待中을 거 

쳐 관칙과 명망이 최고위에 이르자 1361년 사직하였다 그 뒤 1363년 우정숭에 임명되 

었으나 홍건적의 난 때 어머니를 버리고 피난한 것이 문제 되어 서경쟁*뽀에 봉과되지 

못하여 따연되었으며. 1364년 영도청의사사경iJt都@짧司따에 임명되었다 그 후 1371년 

서북연도홍사西北面빼統使가 되어 오로산성五老山城 元JIi'I山城올 갱벌하고 돌아와서 곡 

성백曲城伯에 봉해졌으며. 그의 딸이 신비~9è로 책용되었다 

1374년 우왕이 즉위한 후 영삼사시영m三히파에， 뒤이어 영문하부사짧門下R띤1]:에 임명 

되었으며， 충성수의동덕논도보리공신忠誠守짧同짧짧m뼈웰功!:j에 봉해졌다 

시호는 총경忠敬이다 장단군 강남연 대콕리에 있는 그의 묘 앞에는 왕명에 의하여 

이색이 잔하고 한수가 쓴 신도비가 세워져 있다 

12) 우현보쩍효 • . 1333년(충숙왕 복위 2) -1400년(갱총 2)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으로 본관은 단양꺼P짜이며 자는 원공l째이다 적성군iIr.城휩 

길생좀生의 。}틀이다 

1355년(공민왕 4) 문과에 급제하여 훈추관검열흉秋슐險뻐‘ 집의執월‘ 좌사의대부左허 

짧大夫를 거쳐 우왕 때 밀직대언密따代言‘ 제회짧쩔. 동지밀직사사겸대사헌同知密파司 

허짜大허쟁， 정당문학政호文웰， 문하찬성사f"l下였成따 삽사좌사三司左{짜를 역임했다 

1388년(우왕 14) 다시 찬성사압成파가 되어 순충익대좌리공신純!it， .• jjíIX住앨功!:j의 호륜 

받았다 이해 요동 정벌 때는 경성유수京뼈잃守로 냥아 있었고‘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한 뒤 좌시중左待中으로 있다가 곧 따직되었으며 뒤에 단양부원군꺼陽府院촬으로 

봉해졌다 1390년(공양왕 2) 다시 판삽사사1'1三히파로 있다가 이초했初의 옥사없파에 

연루되어 유배되었다 이어 석방되었으나 이듬해 다시 절원짧짜에 유배되었다가 곧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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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나와 단산부원군升山府院합에 몽해졌다 1392년(공양왕 4) 도명의사사햄}評짧使司에 

의해 다시 원배遠配되었다 풀려나왔으나 이해 조선이 개국되자 또 광주光州에 유배되어 

이듬해 석방되었다 1398년(태조 7) 복관되고， 이듬해 단양백꺼꺼쩌B에 봉해졌으며 1400 

년(정종 2) 제2차 왕자의 난 때 문인 이래李來로부터 반란의 소식을 듣고 이를 이방원 

에게 알린 공으로 난이 명정된 뒤 추충보조공신推뿐'，~해VrJj)똥이 되었다. 시호는 충정忠 

꽤이다 묘소는 장단군에 있으며 파병연 두포리에 단이 있다 

13) 윤보尹없 1252년(고종 39)-1329년(충숙왕 16) 

고려 후기의 문신으로 파주에서 한동안 우거하였다 본관은 파명t皮平이며 초명은 문 

옥文玉이다 문하시중門下댐中을 지낸 관햄의 후손이며 감찰어사를 역임한 순純의 아들 

이다 

1276년(충렬왕 2) 문과에 급제하여 장사랑 비서통정에 임명되었다 1278년(충렬왕 4) 

에 내시內待 첨사부녹사修"lî府i!k파로서 정방멸도치政房必매*'에 임명되어 전주앓注를 

관장하였다 이후 15여 년 동안 여러 벼슬을 거치면서 국정을 살띠는 데 힘썼다 

1296년 좌승지로 있으면서 국자감시댐子앓試를 총괄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과거의 책임자로서 자기 직분을 올바르게 지켜 연벽됨이 없이 인재를 선발하였다 다응 

해 밀직학사짧파쩔土로 승진하여 재추宰뿜의 반열에 올랐다 1298년 1월 충선왕이 즉위 

하자 바로 흥문관학사강LX館짱土 의조상서倚띤尙딴에 임명되었다 얼마 뒤 밀칙부사뽑 

密동IJ使， 성균관대사성成펴뼈大러成. 수문전학사修文짧쩔土 동을 차례로 역임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원에 의해 충렬왕이 복위하자 두 달 뒤 외직으로 나가 서북연도 

지휘사西北面都指탬뼈가 되었다 이듬해 3월 고려에서 만호 벼슬을 하고 있던 몽고인 

인후印候가 자신과 뭇이 맞지 않는 한희유짧希잉 둥을 제거하고자 무고 사건을 일으키 

고 원으로 도망간 일이 있었는데. 국경의 책임자로 그가 원나라로 가는 것을 막지 못하 

였다 하여 따직되었다 이후 충선왕이 원에서 무종을 옹립한 공을 인정받아， 1307년 3 

월경부터 다시 국정을 장악하게 되자 밀직부사密띤동11f!t!를 거쳐 선부판사遺염l'1'IJ짧와 우 

문관대제학右X짧大꿇쩔에 올랐다 그 뒤 1321년(충숙왕 8) 수청의찬성사守혔짧합成펌 

를 나이가 많아 물러났으며 ， 다시 정승치사政초致f土의 직이 더해지고 영명군給平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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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해졌다 시호는 문현文뼈이다 원래 요가 장단에 있었으나 실전되었다 

14) 윤숭혜尹承빼， 생몰년 미상 

고려 말의 문신으로 본관은 따명城平이다 영명군 척!涉의 다섯째 아들이다 

봉익대부奉뼈大夫에 오르고 정3풍직인 판도판서版圖*'1쁜를 지냈다 이후 고려가 망하 

자 두 임금을 섬기지 않으려는 고려의 충신들은 벼슬을 버리고 초야에 묻히거나 두문동 

72현처럼 절조를 지켰다 이때 윤숭혜는 파명산에 틀어가 길재 둥과 함께 고려를 그리 

워하면서 노후를 보냈다고 한다 자세한 행적은 알 수 없다 

후에 손녀인 번쩨의 딸이 세조비 정희왕후t1왔王팀로 책용펌에 따라 영의정에 추중되 

었으며 손자인 공간공*뼈公 형j1iiJ이 좌익공신효짧깅1J[2에 책훈되어 순충보조공신純뿐혜i 

쩌功ffi에 추증되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후손 중에서 고관대작과 학자가 많이 배출되 

어 집안이 크게 번창하였다 시호는 문충文뿐이다 묘는 장단에 있다 

15) 윤안숙尹횟淑， 생올년 미상 

고려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따펑뼈平이며 문힌공 보짧의 넷째 이들이다 

충혈왕 때 문과에 급제하였다 1327년(충숙왕 14) 충숙왕이 심왕 고어|게 왕위를 빼앗 

길 뻔 했을 때 왕권을 보위한 공으로 추성익위좌영공신I1tWil<~져힘뾰命I;IJ1표 2둥으로 책흔 

되고 전답과 노비를 하사받았다 또한 1349년(충정왕 1) 충정왕을 왕으로 옹립한 공으 

로 그해 7월 추성화리공신따誠住돼功닮으로 삽사의좌사三러讀左따에 올랐다 8월에 삼 

중대광도정의사사의찬성사프필大동都했識>1.司합成따를 임명받았다 이후 영명부원군상 

平府院君에 봉해졌다 시호는 양간良뼈이다 장단면에 묘가 있다 

16) 윤암尹톨， 생몰년 며상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파명城平이며‘ 태종의 딸 숙경옹주淑쩔싫초의 남면이 

다 좌익공신左없功ffi 2퉁에 책훈되었으나 일찍 사망하였다 따명군뼈각S君에 책봉되었 

으며 시호는 제도齊않이다 장단에 묘가 있다고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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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융인청尹혈빼. 1110년(예종 5)-1176년(영종 6) 

고려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따명쨌平. 자는 태조뼈!!t이다- 정당문학政효文쩔을 지 

낸 언이彦tlll의 장남이다 

의종 때 과거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올 거쳐 시어사待없史가 되었으나 일을 논하다가 

고관의 돗에 거슬려 좌사원외랑左히貝外따으로 좌천되었다 1153년(의종 7) 예부원외랑 

짧gß.l'l.m~으로서 사은사가 되어 금나라에 다녀왔으며 뒤에 기거주起居注에 올랐다 

1165년 형부시랑깨j部f츄e~으로 숭급하고 서북연영사부사西北面兵{題j便가 되었는데， 

그때 금나라 군사가 압록강 안의 섬에 침입하여 정주靜州 현 의주의 방수별장防守別將 

원상元ril) 퉁 관원 16인을 잡아갔다 당시 정주판관예p州 '}!IJ官 조동희趙*앓 동과 은밀히 

상의하여 첩문際文을 금나라의 대부大夫 영주챙主에게 보내어 잡혀간 사람들올 돌아오 

게하였다 

1169년 우간의대부右課짧大夫가 되고. 이듬해 정중부 동의 무신의 난이 일어나 장남 

종악이 화를 당하기도 하였다 1171년(영종 1) 국자감대사성國子앓大허成이 되었다가 곧 

참지정사판병부사용知政파判兵힘파를 거쳐 중서시랑명장사中함홉e~lJi후짧에 올랐으며， 

1172년(영종 2) 동북연영마판사행영병마겸중군영마판사댔北面兵9댐IJ파行옆兵%敎中m兵 

띤*IJ따가 되었다 이듬해 김보당金南찮이 반기릎 들자 이의방李짧方이 그가 김보당과 

모의하였을 것이라 의섬하여 축이려고 하였으나. 유응듀셋앤圭의 힘을 입어 연하게 되 

었으며‘ 뒤이어 상장군을 겸하여 중방파f딩에 참여하게 되고 수태사守太師의 벼슬이 가 

하여졌다 

1174년 서경유수띤흉留守 조위총趙{立없이 반기를 틀자 원수元帥가 되어 3군을 거느리 

고 서정올 치게 되었으나 절령몸협 %흩뿔짧에서 패하였다 다시 원수가 되어 부원수 기 

탁성奇멍成， 좌군병마사 진준때않‘ 우군병마사 경진慶珍， 중군병마사 최충혈옮 1뿐烈 둥 

과 더불어 서경올 쳐서 1176년 이를 명정하고 조위총올 죽었다 그 공으로 추충정란광 

국공신 상주국감수국사推뿐j짧L~ξ國功토上柱國앓修國史에 올랐다 

축은 뒤 수태사문하시중守太師門下待中이 중직되었다 또한 그의 아들 3형제가 과거 

에 급제하였으므로 그 처에게는 나라에서 상을 내리어 매년 녹감을 주었다 명종 묘정 

에 재향되었으며， 시호는 문정文定이다 묘는 장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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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한언공웰彦'Iffi. 9401션(태조 23) -1004년(목종 7) 

고려 초기 문신으로 본관은 청주洲11다 광록소경J'(j~少聊 총혜뼈>>Ji의 아들로 장단융 

1써이 고향이다 

광종 때 15세의 나이로 팡문원光文院의 서생판生으로 있다가 곧 광문원의 숭사랑jJr，')i 

ep이 되고 이어 내의숭지사인內짧承E왈^에 올랐다 984년(성종 3) 형판시랑ifi)官댐ep 

에 올랐고 이어 영관시랑兵흠待ep이 되었다 990년 송나라에 사은사로 갔다가 금지광 

록대부검교병부상서겸어사대부金짧光짜大夫倫g兵部尙첸짜장p史大夫읍 써l수 받고 대장경 

481힘패 2. 500권과 송 태종이 지은 r전소요연화심륜 3짧造핵f1E.[.훌옵 가지고 돌아왔다 

이후 어사예관시랑판예빈성사倒史짧칩’바ep11)짧홈염짜가 되어 송의 제도를 따라 중추 

원中뿜llJt의 설치를 건의하여 실현되자 부사iill)fî!!플 거쳐 중추원사中뻐院따가 되었다 이 

어 전중감짧ι앓과 지예관λ뼈g홈1’l블 거처 장지정사상주국參知政J)i上住國을 역임했으 

며. 997년 옥중이 즉위하면서 내사시랑명장사內史1"fep平월짜에 제수되었고 1001년(목종 

4)에 문하시중門下待中에 올랐다. 목종은 그의 공로플 치하하기 위하여 옛 본관인 장단 

을 단주씨州로 숭격시키기도 하였다 

한언공은 전예짧뺨의 사용으로 추포압찌i뜰 금하여 백성의 불면이 커지자 그 예단을 

상소하여 전예를 다주짜1엠나 식미ft味 둥의 점포에서만 사용하게 하고， 그 밖의 교역에 

서는 토소F울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 뒤 개국후감수국λH껴園{잣앓修딩외잊가 되었으며 죽은 뒤 내사령內잊令에 추중되었 

다 1027년(현종 18) 목종 묘정에 제향되었고. 1033년(덕종 2) 다시 태부太앵가 충직되 

었다 시호는 정신힐信이다 

19) 한제 윌齊. 1349년(충정 원년) -1398년(태조 7년) 

고려 말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청주<f，’f州)이며 밀직부사를 지낸 공의(公훌)의 셋째이들이 

다 우왕조 초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호부딴사에 이르렀으나 고려가 멸망하자 전원 

으로 들어가 은둔하다 별세하였다 진동연 서곡리에 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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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허공(許I共). 1234년(고려 고종20)-1291년(충혈왕17) 고려의 문신 

추밀원 부사를 지낸 허수(핀쫓)의 아틀이다 시조로부터 10세손이다 자는 온독(없It'{) 

이고‘ 초영은 허의 (J쉬쩌. 시호는 문경(文뼈이며 우리 양천허씨의 원류계따따trÎlf.系派) 

를 이룬 동주사공 허정 판도좌랑공 혀관 대제학공 허부의 부친이시다 

어려서부터 총영하고 기위(줍밟)하였으며. 1258년(고종 45)에 명장사(平윤많) 최자(!li 

없의 문하에서 영과로 급제 숭선Uk윤) 유경(柳뼈의 추천으로 최령(않寧) 원공식(元 

公뼈)과 함께 내시(內암)로 추천되어 정사정필원(政파點1ilJl.)이 되니 ‘ 당시 사랍들은 이 

들을 정방3걸(政꺼三傑)이라 불렀다 이후 국학박사(國쌓맨土)를 거쳐 합문지후(1헤머짧 

fr~를 제수 받았다 

1267년(원종 8) 호부시랑(戶힘꺼츄e~)이 되어 신종 희종 강종 퉁 3조(朝)의 실록을 찬 

수하였다 

1269년 우부숭선 이부시랑 어사대지사(왜1핏짧知1Jï')가 되었으며 ， 이때 권신 임연(;f;t 

찌)이 그의 딸을 며느리로 삼고자 청혼하였으나 거절하여 미움을 샀다 그해 임연이 왕 

을 예하고 안경공(갖쟁公) 창을 세올 때‘ 많은 조신들이 살해되었으나 부인의 장례 때 

문에 양천에 가서 있었던 관계로 화를 연하였다 

그 뒤에도 전선(ii끊)을 맡을 적격자가 없어 추밀원첨서사(簽깐젠)로 중용되었다 

1275년(충혈왕 1) 추밀원지사로 성절사가 되어 원나라에 다녀옹 뒤. 1276년 밀직사사 

겸 지공거(知피싹)블 거쳐 세자조호(샌子폐패 밀직사판사를 지냈다 1279년 첩의부지 

사(혔짧府知i찌로 있을 때 원나라가 일본정벌을 위하여 고려에 전합의 건조들 영하자 

전합 90척을 건조하게 되었는데， 경상도도지휘사로 이를 지휘하였다 당시 전라도 도지 

휘사 홍자번(洪子째)이 일을 반도 마치지 않았을 때 이미 마치고 돌아오니 그 유능함에 

크게 탄복하였다 

1280년 문학참사(文쩔參11') 세자보(바주않)가 되고‘ 1284년(충령왕10) 수국사(修園 

史)를 겸해 원부(元엠) 한강(뺑싸)동과 함께 |고금록(古今겠l을 창솔하였다 1288년 청 

의중창(혔끊中싼)이 되어 재차 지공거플 겸하였고 1290년(충혈왕 16) 왕이 원나라에 

있을 때 합단(p~J'I-)이 침입하였던바 이때 흥자번과 더불어 서올을 수비하였다 이때에 

유언비어가 있어 적(!때이 이미 가까이 들어왔다 하므로 민심이 흉흉하여 조신들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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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강화로 피난할 것을 주장하였지만 흘로 “어찌 유언비어를 믿고 마음대로 국도(댐 

빼)를 융기 리오r" 하며 반대하였다 

이듬해인 1291년 원나라와 함께 합단(哈꺼) 공격에 출전했다가 병사하였다 

챙렴하기로 유영하였으며 . 1310년(충선왕 2)에 충혈왕(忠烈王)의 묘정(빼얄) 배헝많신 

(配￥功1'2)이고 초현원(댐휩院， 경기 장단군)에 배향되었다 묘는 경기 파주시 진서연 

어룡리에 있다 

21) 허긍許뼈. 1340년(충혜왕 복위 1)-1388년(우왕 14) 

고려 말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양천陽川이며， 자는 재중在中 호는 야당쏘숲이다 지 

신사"'D미파를 지낸 경빼의 아들이다 

1357년(공민왕 6) 문과에 급제하여 교서교김쨌깐校llJJ에 임명되고 예의정랑~ruil!正 en에 

올랐다 우왕 대에 좌상시左염待를 거쳐 전랴딴서싸행判깜에 이르렀다 명소 온화한 인 

풍으로 많은 선행을 베풀었다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장단에 묘가 있다 

22) 허종許훨. 1434년(세종 16)-1494년(성종 25)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양천陽川이며 자는 종경宗때l 종지宗之‘ 호는 상우당尙 

友숲이다 군수행守 손휴의 아들이며‘ 화의정左設政 침많의 형이다 

1456년(세조 2) 생원시를 거쳐. 1457년 멸시문과에 3둥으로 급제하여 의영고직장겸세 

자우정자짧짧따1i1U중짜世子右正字가 되고 1458년에 군기시직장겸세자우정자띤많츄따長 

쌓1止주右正추가 되었다 1459년(세조 5) 언로를 개방하고‘ 이단을 물리치고‘ 경연을 열 

것 퉁을 상소하여 세조의 신임을 얻으연서 선전관효f맹흠을 겸하였으며 사가독서%랩등영 

깐의 혜택을 받았고 통혜문봉례랑지제교세자좌정자꽤禮!꺼i$l~l1enj;D뻐했띠子左표字가 되 

었다 1460년(세조 6) 여진족의 침입 때 명안도병마절제사도사平安펴兵딴節싸셋빼1111'로 

출정하였고， 돌아와서 성균관주부成펴館主흉， 예문관봉교향文때**X를 거쳐 이듬해 형 

조도관좌랑}에띤뼈!흠뾰en이 되었다 그 뒤 합길도도사없놈따빼11'. 사간원정언허5쩌17ti[ 

言 합길도경차관댔놈펴敬쫓흠 훈련원판관파11練Ilft*rl흠을 거쳐 1465년 성균관사예成껴ûß 

리쌀에 오르면서 명안 황해 강원 합길도처l잘사쭈安짧海iIJj~ií1써뭘했fiJ: 한명회캡'lflì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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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관이 되어 북변 경영에 공헌하고 통부승지同홉1I承듭에 발탁되었다 

1466년 합길도병마절도사威솜道兵，띤節度俊가 되었으나 아벼지상을 당하여 사직하였 

다 이듬해 이시애의 난을 계기로 기복起찌되어 난을 명정하는 데 공헌하여 적개공신敵 

없껴1 1:2 1퉁에 책록되고 양천군|없川君에 봉하여졌다 1469년(여|종 1) 명안도관찰사平安 

펴股행뺏‘ 전라도병마절도사全探펴兵띄節度{핏 퉁을 거쳐 대사헌大허횡에 오르고， 이듬 

해 병조판서兵J!'î~11판가 되었다 147 1년(성종 2) 순성화리공신純誠뾰앨功몸 4둥에 책록 

되고， 지중추부사知中뽑府땀， 판중추부사判中뽑府파， 오위도총부도총관五쟁챔떠뽕府엠’I뽕 

쯤을 거쳐 1477년 예조판서禮맨~II깜가 되었다 그해 10월 여진족이 침입하자 명안도순 

찰사平갖없“察싸로 따견되어 이에 대비하였고‘ 이듬해 의정부와참찬끓政府左훌암이 되 

었다가 할머니상으로 사직하였다 1481년 호조판서戶띤判빨가 되었으며‘ 이듬해 임원준 

任元썽 둥과 함께 r소문충공집양文뿐公및」을 주해註땅하고 우찬성右합成이 되었다 

1483년(성종 14) 세자이시世주l1\師를 겸하였고 세조 비 정희왕후띠됐王팀의 국상 때 산 

릉도감저1조山陽헨앞없챔가 되었으며‘ 서거정 노사신 등과 함께 r연주시격빠珠詩格J . 

r황산콕시집짧山갑품및j을 언해하였다 1485년(성종 16) 어머니상으로 사직하였다가 

1487년 기복되어 이조판서更맨判얀가 되었으며， 이듬해 명나라 사신 동월童첼과 부사 

왕창王歐의 원접사 반송사로 활약하고 병조판서兵젠~II깐가 되었다 1489년 강원도축성 

사iIJJ;ïi1l~城司로 따견되어 축성 병기를 고험考險하고 곧 영안도관찰사永安파lJi했使가 

되었다 1491년(성총 22) 여진족이 합길도 방면으로 침입하자 북정도원수北狂都元g'!J가 

되어 이를 격따하고 이듬해에 우의정右짧政에 올랐다 성종 때 청백리로 녹선되었다 

문집으로 r상우당집尙友호맺」이 있고 면서로 r의방유취짧方쨌앓」를 요약한 r의문정요 

짧門쐐要」가 있다 시호는 충정얻파이다 묘가 장단에 있다 

23) 허준許浚. 1539년(충종 34)-1615년(광해군 7) 

조선 중기의 의인협A으로 본관은 양천陽川이며 자는 청원해iß\. 호는 구암웰嚴이다 

할아버지 곤짧은 무과 출신으로 경상도우수사월尙따右水俠를 지냈고， 아버지 론倫도 무 

관으로 용천부사핸川府使를 지냈다 그런데 그는 의관으로 내의원內짧院에 용직하면서 

내의 태의 어의로서 명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r통의보감핑짧혐짧」을 연솔하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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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의학의 수준올 높였다 

1574년(선조 7) 의과에 급제하여 의관으로 내의원內짧院에 들어갔다 1575년(션조 8) 

2월 어의로서 영나라의 안광익安光없과 함께 임금의 영에 입진入킹하여 많은 효과를 보 

게 하였다 1587년(선조 20) 10월 어의로서 태의 양예수 둥과 함께 입진하여 영올 호전 

시켜 호피 rJi:Sz를 받았으며. 1590년 12월 왕자의 두챙펴휴원- 낫게 하여 당상호上의 가자 

1m훌단 받았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선조를 의주까지 호종하였으며 그 뒤에도 

어의로서 내의원에 계속 출사하여 의료의 모든 행정에 참여하연서 왕의 건강을 돌보았 

다 

1596년(션조 29)에 선조의 명을 받들어 유의댐없 정작뺏써f， 태의 양예수 김웅탁 퉁 

과 함께 내의원에 연집국을 설치하고 r동의보감J 올 연집하기 시작하였으나 다응 해의 

정유재란으로 의인들이 사망으로 흩어져 일이 중단되었다. 그 뒤 선조는 다시 허준에게 

명하여 단독으로 의서 연집의 일을 맡김으로써 본격적인 연찬은 1600년부터 시작되었 

다 이후 1601년 지중추부사知中樞府뻐로 숭진하였고 1604년 호성공신@뿔功(2 3둥에 

책록되었으며 1606년에는 양명군陽平君에 옵라 정l풍인 보국숭록대부뼈國않값大夫로 

숭진하였으나 중인 신분으로는 과도한 벼슬이라 하여 대간광갱들의 반대로 보류되었다 

1608년 선조가 숭하하자 책임 어의로서 의주로 유배되었다가 바로 풀려나 광해군의 어 

의로서 왕의 측근에샤 총애틀 받았다 이후 주로 의서블 연잔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 대표적인 것이 r동의보감j의 완성이다 1610년 완성된 이 책은 총 25권 25책으로 

당시 국내 의서인 r의방유취짧方쨌짧J . r향약집성방쨌햇핏成方J . r의링촬요옆林빠떻」 

동을 비돗하여 중국의 의서 86종을 참고하여 연찬한 것이다 이외에도 많은 의방서 뭉 

올 중보 개연하거나 알기 쉽게 호띨로 해석하여 간행하였다 축은 후 보국숭록대부뼈 

國행따大夫에 추중되었다 

허준의 묘는 위치가 파악되지 않다가 1991년 9월 30일 r양천허씨족보j에 기록된 “진 

동연 하포러 광암동 선좌 쌍분”이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로 확인되었다 묘 

역은 약 50명의 규모로 우측 묘는 부인 안동安찌 김씨金LI2의 묘로 추정된다 이들 두 

묘 위쪽으로 허준의 생모 묘로 추정되는 요가 한 기 더 있다 묘소에는 묘비， 문인석‘ 

상석 ， 향로석 퉁이 배치되어 있으며 원래의 묘비는 두 쪽으로 파손되어 땅속에 매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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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었다 발굴 당시 원비의 마모된 비문 기운데 ‘|없平口 口뿔功많 口浚’이란 글자가 

새겨져 있어서 선생의 묘인 것이 밝혀졌다 

24) 허칩許앉. 1444년(세종 26)-1505년(연산군 11)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양천때川이며 ‘ 자는 현지없之‘ 호는 이헌때빠이다 재 

령군수썼*llfS守를 지낸 손휴의 아들이며 우의정右짧政을 역입한 종琮의 동생이다 

1462년(세조 8) 진사시를 거쳐 1475년(성종 6) 참봉용$으로 친시문과에 을과로 급제 

한 뒤 감찰앓쟁에 임명되었다 이듬해 사가독서 문신에 뽑혀 장의사藏흉츄에서 머물혔 

으며 이후 전적#4짧‘ 부수찬꼽IJ修授， 부교리검11校웬 등을 역임하였다 14 78년 지명待平에 

이어 병조정랑兵낀표ep‘ 지제교知핑敎 퉁을 지냈으며 1482년 진현시에 명과로 급제하 

고 세자시강원멸선世子홈품院弼홈이 되어 세자를 가르치는 데 힘썼다 1483년 보덕뼈德 

으로 숭진한 뒤 덕행과 학문으로 이름을 날렸다 1488년 홍문관직제학弘文館랍않횡으로 

여|문관웅교향文簡應敎를 겸하였고， 이듬해 r삼강행실三鋼f댐fJ 간행에 힘썼다 1490년 

동부승지同폐承듭 좌부숭지左돼承듭 우숭지右承릅 퉁을 거친 후 좌숭지左承릅에 이어 

1492년 전라도관찰사술앓따觀察使로 나갔으며， 다음해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핑를 거 

쳐 곧 대사헌大司짧으로 옮겼다 1494년 예조참판짧낀￥~*'J으로 있다가 천추사로 영나라 

에 다녀온 뒤 1498년(연{]--군 4)까지 병조참판兵낀짧'1. 경연특진관*뽀월.~.進흠 ， 실록청 

당%냉m廳숲上 등을 두루 역임하였다 이후 김일손金월Bl*'의 사초 사건에 연루되어 첨 

지중추부사혔知中樞府파로 좌천당하는 곤경에 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목민관으로서의 

영망을 인정받아 경상도관찰사많尙원짧察뺏로 부임하여 널리 선정을 베풀었다 다시 내 

직으로 들어와 1499년 동지중추부사同知냐l樞府짜로서 동지춘추관사同知융:fk館파가 되 

어 신숭선생承폼 등과 함께 r성종실록成宗웹값j을 찬진하였다 1500년 호조참판戶띤$ 

*'1. 이조참판찢낀용*'J을 거쳐 이듬해 다시 호조참판을 역입하고 형조참판JflIi앤$*'J이 되 

었다 1502년 경기도관찰사京짧펴뼈행뺏‘ 이조판서lë:í"f*'J낌를 거쳐 이듬해 우참찬右參 

였에 올랐다 우의정右짧政으로 발탁된 1504년 갑자사화로 연ÁJ-군의 생모 윤비 예출에 

관여한 많은 사람이 처벌되었지만 조모상으로 겨우 화를 연할 수 있었다 이후 관직이 

좌의정左짧政에 이르렀다가 고질이 발병하여 생애를 마감하였다 성종 때 청백리에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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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되었으며 시호는 문정文띠이다 장단연에 요가 있다 

25) 흥길민洪솜BX. 1353년(공민왕 2) -1407년(태종 7)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으로 본관은 남양南‘&이다 검교중추원부사險校中뿜院하IIfll.:플 

지낸 보현뿔업의 아들이다 

문음으로 관직에 올라 전법정랑J)\!法표맨에 임명되었고. 1376년(우왕 2) 문과에 급제 

하였다 이어 강릉도안렵사江l양펴按않使로 나가 지망의 토호세력들을 진무한 공을 인정 

받아 장령때;令에 올랐다 1390년(공양왕 2) 우사의대부右司짧大夫로 있을 때 정몽주가 

우장에 임명되자 서경뽑웰을 거부하다 따직 당했다 정몽주가 원래 한미한 기푼 출신으 

로 언관을 축출하고 전제머:t;IJ를 문란케 한 장본인이라는 것이 거부의 이유였다 1392년 

조선이 건국될 때 이성계를 추대하여 개국의 공을 세워 좌부숭지左폐承듭에 임명되었 

다 이와 함께 개국공신隔랩功톰 2퉁에 책훈되고 추성협창개국공신뻐誠뼈싼I써많l덩u li!의 

훈호를 받았다 이어서 상의중추원사商짧다1빼院파로 임명되고 남양군南짜캅에 용해졌으 

며 자헌대부資행大夫에 이르혔다 시호는 문경文팡이다 장단연 고놓동에 요가 있다 

26) 홍낙성洪몇性. 1 718년(숙총 44)-1798년(정조 22)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풍산밍山이며 ， 자는 자안子安， 호는 항채멜행이다 예 

조판서;j~1낀~IJ싼 상한í!l.ìif.i의 아들이며， 어유용없쥐jrJ\의 사위이다 

174 4년(영조 20) 통덕랑꾀德ers으로서 춘당대문과에 을과로 급제한 후 정언正듬 사서 

려땀. 지명홉平， 사간司행‘ 숭지承듭를 지내고‘ 1757년(영조 33) 대사생大허成‘ 이조창 

의잊낀I용끓가 되었다 그 뒤 강화부유수江캘府짧守， 도숭지챔1承듭， 이조참판핏민I훌~IJ 

등을 역엄하였다 1768년 이조판서홍맨'I" J깜가 되고. 1771년 전라도관찰사全옳illCJI.했뻐 

를 지낸 뒤 1775년 예조판서챔민Î'I'IJ뺨와 우창찬右훌싼을 거쳐 형조딴서뻐펜'I" J딴와 병조 

판서兵띤'I" J판를 지냈다 1782년(정조 6) 좌의정左짧政에 오르고. 이등해 사은사떼”연、떳 

의 정사표따로 영나라에 다녀왔으며 1784년 세자부센주땀 영의정짧짧政이 되었다 

1797년(정조 21) 80세에 궤장凡校을 하사받고 치사致{土를 청하여 영중추부시삶이l없府낀l 

에 전임되어 기로소환老所에 들어갔다 글씨에 뛰어났다 시호는 효안￥安이다 군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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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원리에 요가 있다 

27) 홍석주洪횟周. 1774년(영조 50) -1842년(현총 8)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풍산잎山이며 자는 성백成伯 호는 연천빼없이다. 영 

의정쩨냈政 낙성맺性의 손자이며. 우부숭지右힘'1承듭 인모1=꿇의 아들이다 약관에 모시 

毛홉， 경혜앤禮 자사子잊 육예백가六항百家의 글을 모두 읽어 학문이 강었을 뿐만 아 

니라 한 번 읽은 글은 명생 기억하는 총영도 지녔다 

1795년(정조 19) 전강짧흉에서 수석을 하여 직부전시파값짧풍의 특전을 받고， 그해 

춘당대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여 사용원직장司훌院표長에 제수되었다 1797년 숭정원주서 

承政따主깐. 1802년(순조 2) 정언正言 1807년(순조 7) 이조창의핏맨參짧에 이르렀다 

이듬해 가선대부짧普大夫에 올라 병조참판兵w훌*'1이 되고‘ 1815년 충청도관찰사얻쐐펴 

lfI.챙fl!!로 나갔다 1832년 양관 대제학大않뽕을 거쳐‘ 1834년(순조 34) 이조판서휠맨判 

과가 되었다 그 뒤 좌의정겸영경연사 감춘추관사左談政짜해짧앓{링앓흉秋館<j> 세손부i!t 

j\f. f밍가 되었고 1842년(헌종 8)에 죽었다 저서로 r연천집써없핏」 ‘ r학해찔海j ‘ r영가상 

이집永원프↑5U!J ‘ r통사세가짜史따家J . r학강산펼l!l問뼈없j 둥이 있고 면서로 r속사략 

익전빼잊~없쫓J . r상예회수M<t，j;~*￥J ‘ r풍산세고잎山l암뼈J r대기지의數記농疑」 ‘ r마 

망몽휘 따方統싫'J . r상서보전尙깜헤H밍」 퉁이 있다 시호는 문간X쩨이다 군내연 점원 

리에 요가 있다 

28) 흥여방洪@方 .. ?-1438년(세종 20)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남양E힘l따이며 자는 자원子때. 호는 연생당월生堂이다 

판서*'1판를 지낸 길민놈政의 아들이다‘ 

사마시에 합격한 뒤 1401년(태종 1) 중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이듬해 원자우동 

시학元子右同倚헬을 거쳐 예문관검열활文여檢!뼈‘ 사헌부감찰러져Il"Jff옮察을 지냈다 1410 

년 지명냥平. 1414년 집의!lI짧에 올랐다. 이듬해 동부대언同돼代言과 지형조사知iflJï"Jlj， 

플 겸하였으나 판결을 잘못한 책임을 지고 한때 면직되었다 이후 다시 관직에 올라 좌 

부대언갚김'1代듬에 이어 1417년 이조참의핏띤I옳랩에 임명되었다 외직으로 강원도관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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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J;\illfi察{횟로 나갔으나 어머니의 병이 갚어지자 일시 사직하였다가 곧 순숭부윤}1!rVí< 

府尹으로 부름을 받았다 1418년 8월 세종 즉위 후 인수부윤仁원府尹을 거쳐 예조창판 

禮낀1#:1' 1]과 형조참판}에덴#:1'1 ]을 역임하였다 이등해 사은부샤로 영나라에 다녀온 뒤 대 

사헌大司행이 되었으나， 불법으로 영조의 아전을 책문했다 하여 문외출송門外쐐送을 당 

해 처음에는 장기에 유배되었다가 장단으로 이배되었다 1426년(세종 8) 풀려나와 인순 

부원二順府尹， 명안감사平安앞6"]， 한성부윤i~때服尹을 거쳐 좌군총제左파뻔1M가 되었 

다 이어 경상도관찰사월尙펴.察使로 부임하여 지방의 실정을 설피던 중 조정에 진상 

한 문어가 정결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따직되었다 1433년 복관되어 전주부윤全州府尹이 

되었고 1437년 판한성부사:1'111따城府따가 되었다 이듬해 사은사로 영냐라에 갔을 때 예 

문관대제학황文館大않쩔에 임명되었으며 북경에서 돌아올 때 황제가 칙명을 내려 원유 

관복速遊冠服을 보내 주었다 귀국 후 벼슬이 이조판서핏맨*1]앙에 이르렀다 시호는 문 

양文良이다 장단연 고농통에 묘가 있다 

2 근현대인물 

1) 강기통姜基훌 ?-1909년 

한말의 항일 독립운통가로. 장단 출신이다 고랑포i1'h i.良iiÎl에서 일본 헌병보조원으로 

있으연서 옥문을 열어 갇혀 있던 의병들을 구출하고 자신은 투옥되었다 그러나 곧 탈 

욕에 성공하여 1908년 강원호훌元浩. 오수영용칩þk 퉁과 의병을 조직하여 일본 군대와 

씨우다가 포천 땅에서 잡혀 사형 당하였다 1962년 대한민국 건국 공로훈장大짧民國앉 

國功勞뼈j펀 복장얹월이 수여되었다 

2) 김수민金秀敏 ?-1908년 

한말의 의병장으로 장단 출신이다 

1907년 의병을 모집하여 13도 총도독總빼촬이 되어 각처에서 일본군을 공격하여 많 

은 성과를 거두었다 뛰어난 전략가이며‘ 전술 면에서도 사격술은 물론‘ 탄환과 화약을 

만드는 기술까지 겸비한 특출한 인물이었다 장단 덕음동Ki써뺑”쏠同을 근거지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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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일 투쟁을 계속하다가 중과부적으로 패하게 되자 마부띤夫로 가장하여 서울에 잠입한 

뒤 사세파챙를 살피다가 체포되어 옥중에서 자결하였다 

3) 액종혈白훌쩍l. 1899년-1938년 

항일독립운동가로 장단 출신이다 호는 혜원핀園이며 이영짧名은 종열宗없이다 

1917년 2월 만주로 망명하여 1919년 4월 통화현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한 뒤 한족회짧 

族션에서 활동하다가 8월 김좌진의 입단을 계기로 기구를 크게 개연한 북로군정서 문관 

양성소의 교관에 임명되어 오상세 박영희 김춘식 강화린 최해 이운강 퉁과 함께 

독립군의 군사훈련을 지도하였다 1920년 10월 청산리전투를 앞두고 김좌진 퉁 북로군 

정서의 간부와 흥범도 안무 최진동 동 다른 독립군부대 지도자들과 만나 연석회의 끝 

에 북로군정서는 저1 2연대가 되자 여기에 소속되었다 이민화 김훈 한련원 둥과 함께 

독립군 제2연대의 종군 장교로서 청산리전투에 참여하여 독립운동사상 최대의 전과를 

올리는 데 크게 공현하였다 그 뒤 대한독립군단 결성에 참여하여 1921년 노령 자유시 

참변으로 큰 타격과 시련을 경고 다시 만주로 돌아왔다 1925년 북만 영안에서 조직된 

신민부의 제1대대장으로 오상세 문우전 주혁 장종철 박두희 등과 함께 항일무장투 

쟁에 적극 전개하는 한연 독립전쟁을 담당할 사관 양성을 위해 목릉현 소추풍에 설치 

한 성통사관학교의 교관으로서 크게 이바지하였다 1938년 중동현 이도하자二따河子에 

서 40세를 일기로 병사하였다 1963년 대통령 표창이 추서되었다 

4) 윤복영尹復훌. 1868년-1967년 

한학자이자 독립운동가로 본관은 따명彼平이며 호는 화전棒田， 장단 출신이다 

한학을 수학하였으며 서당을 개설하였다 1910년 주권이 상실되자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군의 기지 건설과 이주동포 자제들의 교육에 투신하였다 1919년 김화진 서일 김 

성 등이 조직한 북로군정서에 가담하여 길림분서 고문에 임명되어 활동하였다 1922년 

길림성에서 만주지역의 독립세력을 결집시커기 위한 전만통일준비회全1홈統-뽀빠션가 

결성되자 집행위원으로 활약하였다 동지들의 노력에 의해 일시적인 통합은 이루어졌으 

나 곧 분열되자 1925년 연안에서 북로군정서의 정신에 입각한 신민부를 김화진 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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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과 조직하였다 그때 고문과 외교의원의 직책을 맡아 신민회의 총팔적인 운영을 지도 

하고 대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노력하였다 이 결과 한촉동향회행族同쨌홈 회장에 추대 

되는 둥 교민 사이에서 대단한 영망을 얻었다 또한 독립운동단체의 홍합회의에 길림성 

교민의 대표로 참가하여 국민의회와 한국독립당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이후 만주지 

방의 황무지를 개간하여 교민들의 생환 향상과 독립군 양성올 위한 기금으로 조달하려 

했으냐 만주사연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나 항상 독립군 세력의 근거지로 이 

주하면서 군수풍 보급과 적의 정보수집에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1977년 건국포장이 추 

서되었다 

5) 윤효중(尹孝짧). 1917-1967. 

장단출신의 조각가이다 본관은 파명城平이며 호는 한재까;행이다 서울 배재고둥보몽 

학교륜 거쳐 1937년에 동경미술학교 조각과에 입학， 목조(*MIi)를 전공하고 1941년에 

출엄하였다 

1940년 조선미술전람회(양뾰)에 물동이를 인 여인상인 목조 〈아침〉 이 첫 입선한 뒤 

1941년에는 <P선생의 입상〉 과 〈정류 띔ìfol) . 1942년에는 〈대지 *地) . 그리고 

1944년에는 환을 당기는 목조 여인상 〈현영 ~:i:1찌> (특선)이 계속 입선하연서 주목을 

블었다 

광복 후에는 1948년에 홍익대학(弘益大쩔)미술학부갚 창실하고 교수가 되어 조각학도 

들읍 가르치는 한연 국전(國展)추천작가 초대작가 심사위원으로 풍부한 조형 역량을 

발휘하고. 새로운 형상의 작품을 시도하였다 

그의 작품은 1952년의 스위스 만국박람회와 1953년의 영국 국제조각대회에도 출품되 

었다 

1955년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에 뽑히고‘ 1957년에는 호택미술연구소를 개설하여 전용 

적 청차(휩없) 백자(白없)의 현대적 산업화에 열중하여 한때는 크게 성공하였으나 마침 

내는 실패하고 말았다 그 타격에서 채기하려고 1966년에 일본에 건너갔으나‘ 오히려 

병을 얻어 도쿄에서 사망했다 

예슐적 야망의 실현과 좌절 속에 그는 사회적 기념동상과 기념탑 작풍도 많이 남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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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통상은 1956년의 〈민충정공상 閔얻'.iE公않> <김원근상 金元根jfj!) <박현식상 

朴g빠따jfj!) <엄익주상 嚴효柱jfj!) 을 비롯하여 1960년의 〈임영신상 任永信jfj!) . 

1963년의 〈최제우상 t겉濟/패fj!) 등이고. 기념탑은 1956년의 〈해병대 충혼탑> (문산) 

과 〈경기도 충혼탑> (수원). 1959년의 〈우장춘(1맏흉흉) 기념비> (수원). 1961년의 

〈육사(陸士)약진탑〉 둥이다 

1957년에 서울 남산에 높이 세워졌던 〈이승만(李承뺏)대통령상〉 은 1960년 4 . 19학 

생의거 때에 파괴당하였다 

대표적인 현존 작품은 초기의 〈아침〉 과 〈현영>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퉁이다 

6) 이진구종월九. 1899년-? 

항일독럼운동가로 장단 출신이다 

일찍이 기독교인으로 항일민족의식을 갖고 있던 중 민족대표 33인 중 한 사람인 원산 

냥촌동의 남감리교회 목사 정춘수야짱*의 지도 아래 서울에서 발송해 온 독립선언서 

300여 매를 전달받고‘ 1919년 3월 l일 원산의 장날을 이용하여 만세 시위운동을 조직 

적으로 계획하였다 2월 28일 밤 서울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있던 정춘수를 비롯하 

여 이가순李라順‘ 이순영李順榮‘ 차광은車光恩， 차용운Iþ:用않‘ 함하은威i可댔 김기헌金 

훌행， 김장석金월錫‘ 깅계술金ið述 정연수郞延칩， 인이극印찌j뚫， 함태영l값짧榮 퉁 동지 

14명과 함께 원산 진성여학교뱉誠女탱俠에서 만나 서울에서와 같이 3월 l일 거사를 계 

획하고 밤새워 태극기를 제작하는 한연， 이미 이가순이 초안하여 차광은 집에서 동사한 

2 . 000여 장의 독립선언서 배포 및 시위 계획을 의논하였다 시위 방법으로는 당일 상 

경할 정춘수를 제외한 13명의 주동지들이 시내 요소를 담당키로 하는 한면 이날 밤 자 

정에 이순영으로 하여금 합흥에 연락을 취하도록 하였다 다응 날인 3월 l일 오후 2시 

동지들이 시내 요소마다 배치된 가운데 독립선언서를 냥독하고 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장촌동 장터로 행진하였다 여기에서 다시 가세한 800여 명의 시위 군중과 함께 일본 

인 집단거류지를 지나 원산경찰서를 향해 행진하며 크게 기세를 올렸다 일본 경찰 헌 

병 소방대가 출동하여 처음에는 불감을 탄 물을 소방용 호스로 뿌리면서 해산시키려 

했으나， 시위 군중이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 만세 시위를 진개하자 오후 6시경 공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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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띤서 강제로 해산시켰다 그 후 일본 경찰은 옷에 불감이 묻은 사람을 집중적으로 체 

포했는데， 그때 체포되어 5월 26일 경성복심법원에서 보안법위반 및 출판범위반혐의로 

l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1963년 대통령 표창이 추서되었다 

V. 맺는글 

지금은 가볼 수 없는 지역에 살았던 세거성씨들의 발자취를 추적하는 일은 쉽지 않 

다 6 25 전쟁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모두 놓아두고， 각 처로 이거(;ft居)해냐간 장단군 

사량들의 고향에서의 삶은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에서 멈춰져 있다 집안의 뿌리를 이루 

던 선조틀이 누워있는 땅을 가볼 수 없고‘ 곡식을 거두어 임진강에 배를 띄워 나르던 

일들도 강물 위로 다 흘려버려야 했다 

고려 때부터 살아왔던 명문거족 중에 안동권씨 집안과의 혼액으로 장단에 거주하던 

달성서씨 집안과 장단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던 전주이씨 문중 해주오씨， 무안 

박씨 의령남씨 황해황씨 경주김씨 동에 대해서는 추적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해 이 글 

에서 다루지 못함이 아쉽다 그러나 명소에 늘 궁금하고 여러 설이 분분했던 양전혀씨 

구암 허준의 고향과 뿌리를 알 수 있게 된 점은 하나의 성과이며， 개인적으로 안동권씨 

추밀공파인 나의 선조에 대한 뿌리를 찾아볼 수 있었음에 뿌듯한 보람을 느낀다 차후 

문중별 조사가 자세히 이루어져 따주지역의 세거사 연구에 일조를 할 수 있기를 마음먹 

으며 이 글을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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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文字(문자)의 기원설(起源說) 

우리가 알고 있는 甲웹文字(갑골문자)는 없(은)나라 때 나온 것이 아니다 단지 「은」 

나라 때 점술하기 위해 시‘용되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점패를 보는 형식으로 일반 백성 

에게 특수하게 사용됐다 股(은)나라 때 뿐만 아니라 복희씨(1;1(혔Ef:) 때부터 내혼제(內 

婚制)와 외혼제(外婚샘11)도 실시됐다 그리고 신농씨(빼않Ef: BC 3071년) 때는 글자를 만 

드는 주조술(앓造術)도 있었다 물론 이때는 창캉 농기구도 만들었지만 쇠물로 녹여 만 

든 엽전같은 주폐술도 있었다는 기록이 한단고기 신시본기변에 기록하고 있다 은나라 

때보다 1305년 전에 횟물로 녹여서 창칼과 놓기구도 만들었으며 엽전같은 돈도 만들었 

다는 기록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해동역사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 반고한인씨(짧固桓因 

Ef: BC 8936년 -8478) 때부터 법화경 (ì성합iID과 영서(兵깜) 그리고 각종 경전(햄때)도 

있었다는 기록이 있었다 

그러연 다음 샤서들을 통해 문자의 기원설을 밝혀 보고자 한다 역대 신선홍감 권l연 

6메이지에 나타난 문장을 간략하게 소개해 본다 

(주 1) (歷代떼1仙낸앓 했-，* 本X 떼이지 6 參考)

此 日月￡之推驗也 地~쫓定三辰， 上솜天훌‘ 天모乃ÿJ.plfifjlJ千支之名‘ 1m於日月빠上， 

以紀='A之所在， 周而íll:k읍， 냉칭示때方. 而ß:始有節{찾) 

역대 신선통감은 41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아홉책(九冊) 속에 본시 41권이 

들어있는 셈이다 한문으로 된 책은 본래 한 책속에 몇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삼국사기 

는 한책속에 50권이다 삼국유사는 한책속에 5권이며 위서(짧깐)는 한 책속에 114권이 

들어있다 구당서， 신당서가 합해 425권이며 청사(뿜엇)가 상하권이 529권이다 한서 

(평진”가 100권 후한서(後1썼다)가 합해 120권 사기(史記)는 합본이 130권이며 백화사기 

(白끊핏記)도 130권이다 그런데 단행본으로서는 원사(元史)가 210권이며 영사(明史)는 

단행본으로는 최고 많은 권수를 갖고 있다 무려 332권， 그리고 이십오사(二十五史)의 

합본은 3 ， 749권으로 열두책(十二빠)이 엮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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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신성통감은 지금으로부터 청나라 강희(때~ AD 1673년) 경진(皮辰)년에 출간된 

것으로서 320년전의 책이다 이 책은 상해(上海)에서 발간된 고서로서 대단히 흉룡한 

사서(史판)이다 그렁 주l를 왈어보기로 한다 

〈한문 풀이〉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을 체험하고 연구하였다 지갱(地쩔은 뼈잖이 펌 BC 8464 

년)은 별자리를 빠짐없이 정리하여 천황(天파 BC 8479년 단군조선 제1기 2세)에 

게 상고하였다 

천황(天홍)은 간지(千支란 天뼈j의 이름으로 제정하게 되었다 

천황은 더 이상 상세하게 해와 달 그리고 시(時)까지 차혜를 정하여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하여 다시 반복하여 처음으로 돌아오연 쓸 수 있도록 했다 

밤이 가고 아칩이 오연 사방이 밝아져 보이듯 처음으로 백성틀에게 절기가 있음 

을 알리고 언제나 생싼에 불펀합이 없이 쓸 수 있도록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다음은 유학수지(성j찔찌知)는 1736년 병진(困辰) 7월에 청(히11)나라 건융(乾隆)대 서창 

(四 {J) 정윤승(짧C카) 서창(西읍) 정석산(程%山) 양선생이 지은 것으로 어린 후화등움 

위해 진 4권과 34부로 이루어져 있다 이때가 이씨조선(李f.\:뼈隊.) 19대 숙종때이다 

이후부터 27대 순종(純宗) 때까지 다시 말해 1945년 광복이전까지 이씨조선시대의 어린 

이용 교과서로 약 208년이나 사용해 온 희귀본이다 

1592년 4월 13일 임진왜란이 일어난후 줄곧 호댁땅에 있는 사서(史쌍)와 모든 문서， 

촉보 둥은 모조리 수탈당하고 말았다- 그중 특히 한민촉 사판을 말살하기 위해 사서의 

귀충본은 깡그리 약탈해 간 것이다 

한국정부는 얼마나 약했던지 아직도 일본에 보관되어 있는 문서와 유물을 찾지 뭇하 

고 있음은 실로 가슴을 치고 통곡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유학수지는 한뉴국상고사학회 회 

원인 이상도(李尙ill)씨가 여러 사서를 구해오는 과정에서 이중재 회장님의 눈에 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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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수지(왜쩔須知) 본문 제l권 47페이지 통계연을 조사해 보기로 한다 

註 2 앙j쩔須知 本文 47 統計編 ~~→ 

g용固首出/뼈世天11!!初分， 짧固햄言짧固也， 胡五峰日生千‘ 大훈찾知pH읍明， 天地之

파達， 1올11짜之웰용， 三才1δ「君子是， ìlU1:r.임이 . ;1.日 ìfl.패Jf:‘ 天훔뼈ìB無n. 千:xk읍않 

llX, 天!쇄子子월故日， 天흥淡iB뾰옵， 而{섭自化lUlJ. 주支以定威， 而民始知， 天얘I，)ifi向 

이， ;1.짧斷千양也， 其名有十亦日十mw， 'l'z:.f히丁rJtC'.찢辛王쫓움t!!. 支txt!!， 其名

有十二亦日十二子 텅n 子표퍼~nl둥g午未申핍I'X갖也， 中略

보기 

- 乾(건) 天幹주天(천간간천) 

二 없(기)A中心A(인중심인) 

三 뼈(곤) 地技支뼈(지지지지) 

(주2 풀이) 

반고(짧古)는 천지가 생긴이래 세상에서 처음 성인이다 반고는 옛날 옛적에 기 

반을 잡고 나칭반처럼 정확하다는 설에서 반고(짧固)라고도 한다 반고씨는 처음 

서역(西i옛의 다섯봉우리가 있는 곤륜산(않겸山)속 우전(千ijí()에서 출생했다 

세상이 크게 황망하고 혼돈할 때 막지(껏엿이라는 부인을 만나게 되어 처음으로 

행복감을 느꼈다 그후 천지의 도(띠)를 통달한 것은 음양오해(陰뼈五行) 대자연 

의 진리에서 얻어진 것이다 

그리하여 삼재(三才란 천황 지황. 인황(天훌‘ t엔훌‘ A올)의 첫 임금이 되었다 

인간 세상이 혼돈하고 황망할 때 나라를 열었다 그러하여 혼돈씨(混ì<t;，Jf:)라고도 

한다 천황(天홉)은 마음이 맑고 깨끗하여 처음으로 간지(千支)를 세웠다 

즉 간지를 만들어 정한 것이다 그리하여 비로소 하늘을 열었다 

다시 말해 나라를 세우게 되었다 이름하여 신시(;jJþ市)를 세웠다 하여 환인의 

나라를 정통국(표뼈園)이라 불랬다 

그후 천황은 사심이 없고 청결하여 속세로 처음 내려와 처음으로 백성을 다스 

리고자 했다 하늘 땅에서는 처음 세워진 나라이다 또 독단적으로 간(千)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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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했다 

그 이름은 열 개의 어머나(十母) 즉 십간(+千)이다 다시 말해 십모(十母)는 십 

간(+千)을 뭇한다 심간(十千)은 다음과 같다 

“갑(甲) 을(Z..J 영(因) 정(丁) 무(JX) 기 (c) 경U자) 신(￥) 임(王) 계(쫓)이다 간 

(주)이 생긴 것은 간(주)은 하늘을 뭇한다 하늘은 하나(-)에서 시작한다 그러므 

로 일(-) 건(ïil:) 천(天) 간(幹)이며 간(幹)의 약자블 따서 간(千)이 되었다 또 셋 

(三)은 곤(때)이며 땅(삐j이다 그러고 지(技)의 약자륜 따서 지(支)이다 그러니까 

간(주) 지(支)는 천지(天뼈j이다 간(千)은 하나(-)이고 지(支)는 삼(三)에 속한다 

-은 간(千) 천(天)‘ 三은 지지(支地)이다 그런데 인(A)자가 빠지고 없다 인 

()J은 둘(二)에 해당함으로 -天. 二A. 프뼈아다 그리하여 천(天) 인()J 지(밴〕 

의 삼원일체(三뼈→m틀 이룬다 

그럽 지(支)는 지(技) 즉 가지에 해당되므로 지(支)에 대한 글자를 살며보기로 

한다 지(支)는 열두아들(十二주)을 뭇한다 

간(千)은 모(많). 지(支)는 자(子)이다 

자(주) 축(표) 인(펴) 묘(Qn) 진(辰) 사(E.) 오(午) 미(末) 신('11) 유(혐) 술(빚) 해 

(;!Æ)이다 

열두아들(+二子)을 십이지(十二支)라 한다 보봉사람이니 역술‘ 점술 무당들도 

모두 띠로 따지고 있다 물론 해학적인 연도 없지 않다 그러냐 띠로 따지는 것은 

크냐큰잘못이다 

간지(주支)의 이릎을 정하고 세세년년(앓威年年이란 해년 해마다)마다 쓰기로 

하였다 

。 갑왈(甲 B) 즉 甲이란 것은 자연 속에서 죽어있는 듯 하연서 만울(찌物)이 쪼 

개지고 나누어지연서 나타나는 현상을 뭇한다 

。 을(Z:，)이란. 만틀이 돋아나연서 샤로 서로 다투여 소리나고 구부러지는 현상을 

뭇한다 

。 병(因)이란‘ 만물이 햇빛을 받으면서 부드럽다 그리고 한없이 나타나면서 저 

마다 이름을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을 뭇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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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丁)이란 억세게 강한 힘으로 좁은 문을 뚫고 만물이 솟아나연서 기운차게 

나타나는 현상을뭇한다 

。 무(JX)란， 만물이 서로 다툼이 없이 서로 화합하면서 굳어지는 현상을 뭇한다 

。 기(己)란. 음기를 억제하고 모든 곡식을 소생케 할 때 나타나는 기(氣)의 현상 

을뭇한다 

。 경(맞)이란， 최고의 음기로서 만물을 알차게 할 때 일어나는 기(氣)의 현상을 

뭇한다 

。 신(辛)이란， 강한 응기 빛을 가지고 있으연서 만물을 여러 곳으로 생(生)하게 

할 때 일어나는 현상을 뭇한다 

。 임(王)이란， 해(갖)의 검은 기운과 함께 있으나 양(陽)의 기가 더할 때 나타나 

는 현상을뭇한다 

。 계(쫓)란 양기 (!Wj氣)가 있으므로 만물을 절도있고 규범있게 나타내려고 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뭇한다 

。 자(子)는 혼돈하고 어두운 공간을 뭇한다 즉 태극(太않)이 이에 속한다 

。 축(표)은 붉은 기운이 쉴새없이 일어나려고 한다 그러나 양기의 빠른 움직입 

에 눌려 만물은 모두 젊음을 유지시키는 특성을 갖고 있응을 뜻한다 

。 인(피)은 모든 음기를 섭제(빠않란 받아들이는 것 즉 포용하여 수용하는 것)하 

여 만물을 양기(때氣)의 힘으로 일어나게 하는 현상을 뭇한다 

。 묘wn)는 하나를 죽이거나 막으연서 즉 음의 기운을 억제시키고 양의 기운을 

내게 하여 만물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현상을 뭇한다 

。 진(辰)이란. 음(陰)의 기운속에서 움추려 있다 서서히 몸을 움직이며 모두 밖으 

로 일어나려고 하는 기운의 현상을 뭇한다 

。 사(1:'.)란‘ 크게 떨어지게 하거나 만물을 모두 크게 나타나게 한뒤 다시 떨어뜨 

리게 하는 기의 작용을 뭇한다 

。 오(午)는 만물이 모두 번성하게 강하고 활발하고 씩씩한 현상을 뭇한다 

。 미(未)란， 모든 만물이 협동하고 화합하면서 함께 영글며 성장하는 현상을 뭇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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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申)이란， 물을 토하듯 습기를 제거한다 마치 어린애가 음식물을 토하듯 한 

다 다시 말해 음력 7월이 되면 만물은 몽에서 물을 토하듯 한다는 현상을 뭇 

한다 

。 유(西)란， 만물은 놀랄 정도로 모든 어린애가 일어나듯 영글어 가는 현상을 뭇 

한다 

。 술(빚)이란， 무성하던 또탤은 성장을 멈춘다 마치 남자인 내시처럼 모두 숨듯 

빠져버린다 즉 만물은 저장되는 현상을 뭇한다 곰과 냉혈동물이 동연 상태에 

들 듯이 성장을 촉진하던 상태가 멈추어지는 현상을 뭇한다 

。 해(1{)란， 큰 불결이 잠겨있듯이 또}물의 성장과 촉진을 크게 공헌하기 위해 하 

늘의 양기를 깅이 심장(ì?li.짧이란 깊숙하게 저장한다는 뭇) 시키는 현상을 뭇한다 

이 모두는 이른 새벽과 이른 봄을 맞이하기 위한 전기의 작용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렇듯 간지(千支)의 사상은 우주에서 내리는 대자연의 순환법척을 오묘한 철학사상 

의 진리로 표현 또는 구현시켜 놓은 것이라고 볼수 있다 단순히 미신적으로 샤머니즘 

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닝을 알아야 한다 

이상의 문장에서 보면 반고환인 이전에 간지(千支)로 된 글자 즉 오행이 있었응을 알 

수 있다 반고환인 때라연 상원갑자년이라 했으므로 1990년에서 계산해 보면 BC 8936 

년이니까 10926년이 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여하간 반고환인은 신시(빼市)들 정했다 상원갑자년 음력 10월 초3일에 혹수상위태 

백인 돈황에 도읍을 설정했다는 것은 정설이므로 반고환인은 정흥국을 상원갑자년 응력 

10월 3일에 세운 것은 문현상 확실해진다 

다음은 사요취선(史要않選)을 보기로 한다 

(註 3) 찢홈聚흉 !5-f- 本文 메이지 l 帝王編 용考 

H致雅田以중자 天댈lX 찮llX天l샤L }!i"子之월-M::. J-[. 5I'j十二A꺼;티 없N.:~f\:ii!: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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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滋뼈ìÉl無1융@읍1M ， 千支짧十ilF十二子Z名‘ ↓Y、定歲;;:ßfi在， 甲日. 없逢言，앤物숍11甲而 

出， ζ日 ， 해쫓言짧物Z~L*L ， fJ안日 ， 柔뾰言|찌道휴"fl ， 丁日 꿇l협言짧物 丁狀‘ rx: 
g ‘ 휩짧言짧物Z固也， C日 명維言|웅氣짧物， JJ，t日 ‘ 上월言陰혔맺짧物， 쭉日， 필光 

듬짧物 辛氣方生 王日 :t::!\t言l싸 ... 1王홉於 쫓日 lItl때言짧物可뺏度‘ 子日 ， 困했言 

混뼈. 표日 ， 亦홈좀言따氣짧껄쩍物若其性， 피日，I>1U몽格言짧物承Jll)';而起‘ qn 日‘ 다l 

없言陽氣↑양짧物而起‘ 辰日 ‘ 執徐듬it짧Z皆l!JJ徐而起‘ E日 ， 大R落言따物 皆大w

而흙洛. 午日. 쨌詳言따物盛」↑iZtT. ， 未日， 協治듬찌物lD合， 申 日， re機言계11[，物I바 

之兒‘ 핍日‘ 作없듬찌物皆起之兒 F:X日 ， 1뻐Fξ言짧物皆딴댐‘ :t: B , 大힘I~m;物於天 

l잃없7~혔於下也， i刀합天氣멀_Q8츄 

이상과 같이 한자(ì잊字)가 단군조선(뺨君朝健) 제1기(잊-期) 반고환인씨(짧古桓因JX) 

이후 천황(天훌)때 국가적 차원에서 제정하여 공포되었다 그때가 전술한 바와 같이 

BC 8479년이다 

천황씨(天훌JX) 부인은 후토부인(15土夫시이며 아들 열하나를 두었다 천황씨 장남이 

지갱(뼈쩔)이다 바로 지갱이가 지황씨(뼈훌JX BC , 8364년)가 간지(주支)법을 정리하여 

천황씨 때 공포하였던 것이다 

간지(주支)가 갑골문자(甲 압文字)의 시조@슴祖)격이다 갑골문자는 상형문자이면서 반 

연에 대자연의 법칙사상과 음양오행(딸없五行)의 대변자의 문자이다 

이상과 같이 문자의 기원은 시작되었던 것이다 간지(千支)는 천지를 배경삼아 만들 

어진 문자이다 그러므로 대자연사상을 배경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기에 갑골문자 

의 모제이며 한문자의 모체가 되는 것이다 

다음은 한자가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 발전되었으며 한자가 가진 글， 한자 한자가 

어떤 사상으로 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에 한자의 발달사와 A냉에 대하여 연 

밀히 고잘하고져 한다 

310 깅텍기 



1I. 한자의 발달사와 사상(漢字의 發達史와 思想)

1. 한자란 한(漢)은 은하수 한(漢)자이다. 

요즈음 우리 사회에서는 한자를 무조건 중국글이니 외국어니 하는 사람들이 득실댄 

다 자기가 모르는 것올 자기 잘옷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만 잘못한다고， 떠넘기 

는경우가많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는 그릇된 이데올로기가 맹배해 있다 그러니 사 

회가 시끄럽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아는 자가 없는 세상이 돼버혔다 그리고 아는 

자가 말해도 듣는 귀가 어두워 옳은지 옳지 않는 것인지 분간도 하지 못한다 무조건 

자기 생각 자기 말이 옳다는 현실이 너무 맹매해 있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한문자의 한(i!l:0자가 한수한자라 하여 한나라때 중국에서 썼던 중국 글이라는 고정관 

녕올 뿌리 내린채 오늘에 이르렀다 

한문자의 한(iψ자는 한나라 한자이거나 한수한이란 고정관염올 떨쳐버리게 하기 위 

해서 이중재씨는 “한민족 우주철학사상”이란 책올 1986년에 출판한바 있다 

이 책에서 한문을 옥연의 순서대로 엮고 해설하였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2. 한자(漢字)는 은하수로부터 시작 

한(i삐자의 한은 은하수 한이다 즉 은하수가 한(i!l:0이며 한은 은하수이다 다시 말해 

은하수 한자란뭇이다 

그래서 한자(1야字)는 은하수에서 시작된다 

어두운 밤하늘에 무수한 멸들 약 6.000억개의 멸구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은하 

수(댔페水)이다 은하수라는 한문자들 보면 강붙이 은(빠과 같다는 웃이 은하수이다 

다시 말해 은하수는 글자 그대로 가장 물이 많은 공간세계가 은하계이다 그래서 어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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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보이는 곳이기에 유난히 멸빛이 반짝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은하계는 어두운 공간세계이므로 물이 많은 물의 보고이다 은하계는 물(水)의 고장 

인 태극(太않)이라 하였다 

태극에서 즉 물에서 마이너스 일(-1)이 발생한다 태극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은하 

수(짧河水) 한(i폐이라 하였다 한문은 하나H로부터 시작한다 일이란 숫자가 하나 

(-)이다 그래서 한문 또는 한자라 한다 

한(illil은 이렇게 하여 시작된다 그러기에 한자(i찢字)인 한자 일자(-字)가 바로 한자 

이다 한문 옥연을 며 보면 한일자로부터 시작펌을 볼 수 있읍 것이다 

한문자는 이상에서 본 것처럼 하나에서 시작된다 은하계가 물의 창고이다 한문자는 

은하계에서 시작되므로 울 한 은하수한 또는 검은물 한이라 한다 그러므로 한문자의 

한(i웹자이다 

3. 한일(-)자는 태극(太홈) 

한민족의 높고 높은 도통(道때〕의 지혜가 번득이는 대목이다 그러므로 한민족을 동 

이(짜몇란 크게 어질고 착한사람 또는 하늘사람 큰황을 가진 동쪽사람이라는 뭇)라 했 

으며 대대로 도륜 봉해 내려오는 배달(j흩펴)겨레라 하였다 배달민족은 홍익인간화(따옮 

^~헤化)‘ 이화세계(딛II化l止!J!-)를 건설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러나 한민 

족의 위대한 철학사상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경천애인지(敬天쩔A뼈)이다 하늘을 공경 

하고 사람과 땅 자연을 사랑한다는 한민촉의 기본철학 사상은 연연히 뿌리를 내리고 살 

아왔다 

이러한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삶의 목적을 뚜렷이 해 주는 것은 역시 액성을 

알게 히는데 있었다 

그러기에 반고한인께서는 글자를 먼저 만들어 각종 경서듭 지었다고 해동역사에서 기 

록한것을보았다 

지금부터 한자(i야字)의 발달사에 대하여 적어보기로 한다 

그리고 한자의 사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알아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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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가 오L들어 질 때 단순히 형상 즉 모양만 보고 만든 것이 아니다 한자를 만드는 

과정은 도(道)를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남의 것을 보고 만드는 것은 쉬올 수 있다 

창작이란 피냐는 각고가 없으연 불가능하다 특히 글자를 모양만 보고 만드는 것이 아 

니고 내면적인 공간세계의 세상까지 질서 정연하게 글자순으로 기록하여 만든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다 

현대 제 아무리 “아이큐”가 높은 대학자라 할지라도 한일H자의 진리를 공(훗)의 세 

계까지 이론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분은 없을 것이다 특히 차이냐에샤 대학자라 하더 

라도 한일H자의 생기는 과정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그렇다면 반고환 

인씨(짧古桓因JX BC 8936년)때 성씨가 한일(-)자 성이었다 친황(天꼬 BC. 8477년)‘ 

지황(地훌 BC 8364 년). 인황(A올 BC 8247년)도 모두 한일H자의 성을 지녔다 왜 

한일자의 성씨를 지녔을까 바로 하늘 사랑이었기 때문이다 왜‘ 하늘 사람인지 그 뭇 

은 무궁무진함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일H지을 설영하려면 공(좀)의 세계까지 그 이론이 전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는 태극(太뚫)에서 시작하므로 태극을 설명해야 한다 성리학(性많횡)의 

최고 이상이 태극이다 

태극을 리(웬j로 설명하고 있다 리(쩡〕는 무엇이며 형이상학(形而上쩔)은 도 무엇이 

냐고 따지고 들어가연 무한대의 공(종)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한다 공(空)의 세계도 백 

공(日조)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진공(Jl'i空) . 시공(빠쪼)‘ 천공(天空)‘ 인공(A쪼) . 지공 

(li!!쫓)이 나타난다 

그렇다면 무한(無~ru에 에너지원의 세계인 백공(白쪼) 하나만 설명하여도 엄청난 도학 

이 필요하다 백공의 세계부터 천문학적인연과 도학적인연 그리고 물리학적인 측연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또 우주의 공(쪼)의 세계를 먼저 이론적으로 이해한 뒤 순차적으로 삼단계를 거쳐서 

비로소 태극(太흉)의 자리에 들어오게 되는 과정을 얄아야 한다 

주자학은 아직도 모순텅어리며 불안전한 학문이다 

그러나 그 내용은 태극에서 시작한 이후의 세계 즉 현실세계와 만상의 세계는 잘 정 

리되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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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학 이전에 이미 반고한인씨께서 모든 공의 세계와 만유 만물의 도통없이는 제석 

(，i'Ìi짧)이란 단어를 쓰지 않는다 

석가도 만유 만물을 깨달았지만 제석이라 하지 않고 석(흉)자만 앞에 붙인다 그래서 

석가(짧꽤)이다 석가 위에 깨달음을 얻은 분은 연동(然짧)이다 연등은 반고한인씨의 

오대손(五代:;\1')이다 연동의 이름은 금선자(金웹子)이다 

요즘도 불교계서는 연둥제(썼갔않) ， 연둥놀이를 하는 것도 금선자의 호가 연퉁아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연 석가는 세 번째 해당된다 

4 하느님은 한사람 즉 일인(-A)이다. 

환인씨(헨因JX)께서 한일H자의 성을 쓴 것도 하늘사람이란 듯이다 물론 한 사람 

(-시은 천인(天시이므로 누구나 히늘사람이다 즉 한 일(→)자는 하늘이므로 천(天)자 

이다 

‘하느님을 믿으시오’라고 하는 말은 자기 자신은 물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하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믿음을 강열하게 심어주고 있다 뿐만 아니 

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하느님이므로 사람을 공정하고 사랑하라는 정신사상은 은 

연 중 교훈을 심어주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기에 홍익인간 이화세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천애인지(敬天종A地)의 대자연사상과 인간과 자연사 

상을 철저히 지키게 한 한민족의 조상들은 위대하지 않을 수 없다 

5 , 육서지법(六뽑之法) 

한자의 발달은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한일(-)자에서 시작된 것이다 반고한인이나 

천황 지황， 인황은 모두 한일(-)자의 성을 가진 데부터 한자의 발달이 시작되는 것 

이다 

그 후 지갱(며뼈)이 간지(千支)법을 정리하여 천황(天꽃 BC 8479년)이 정식으로 공포 

한 것이 한자의 발달이 시작되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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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한자(t껏字)의 발달과정을 기록하기로 한다 

역대 신선흉감 제l권 제6절 천서성질설현기(天깐成俠il!1:00면에 나타난 육서(六싼)에 

대하여 먼저 살며보기로 한다 

앞에서 설명한 문장을 소개하고 풀어보기로 한다 

진서(뺑판)설에 의하면 희(왔)자를 가진 사람은 복희({;I:훌) 이전에도 있었다 복희 이 

전부터 영을 받고 축대플 하천 위에 쌓았다 문자(文字)를 제조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 

금의 개용성(댐封뼈이다 개용성은 섬서성 화현 서북이다 이곳에 축대를 쌓고 문자(X 

추)륜 제조하기 위해 축대위에 붉은 글씨 28자릎 쓰고 옵려 놓았다 창힐(:0-짧)은 글자 

틀 만드는 책임자의 벼슬 이름인데 어떤 사람은 아예 성을 힐(μ'ü이라 한 사람도 있었 

고 어떤 사람은 창(:0-)이라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사창(와끼)이라 하여 역사를 안드 

는 창고라는 웃과 글자를 만드는 창고라는 뭇에서 지어진 것이 사장이다 하지만 본래 

의 관명 즉 벼슬이픔은 창힐(:0-밟)은 흙은 글씨를 써서 축대 위에 28자한 올려 놓고 하 

늘의 무궁무진한 변화가 있기를 기원했다 

하늘을 바라보니 멸과 별들은 둥근 것 같으연서도 제각기 모양이 다르게 구부러져 있 

었다 모든 산천도 같았고 손가락과 손바닥도 같았다 하지만 글자가 생길 듯 하였다 

그때 지어진 것이 육서(六낀n이다 육서란 본시 한문이 만들어져 내려왔지만 한자가 만 

들어진 기본적인 글씨의 체는 없었다 그리하여 정해진 것이 육서지체(六판之빼)이다 

그럽 육서의 글체에 대해 적어보기로 한다 

가) 모양과 형상이 같은 것을 말한다 예를 틀연 해와 달 측 1]. 月과 같이 모양과 

형상이 체가 비숫한 것을 뭇한다 

나) 한자들 양쪽으로 벌려 가상적으로 만틀어 쓰는 경우이다 

다) 손가락처렵 순서가 있듯이 위 아래가 함께 어울려지는 경우이다 다시 말해 사람 

A字에 두획을 더하면 천(天)자가 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사람인(A)자에 위 아 

래로 두획을 그으면 어질인(仁)자가 되는 것을 말한다 그떻게 하여 만들어진 글 

자를 소리로서 표현하게 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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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뭇이 모여서 글자플 이룬다 예를 들연 사람인(A)자와 말씀언(言)자가 합하여 생 

긴 글자가 믿을 신(信)자이다 그러고 그칠지(止)자와 창과(:Jt)자를 합하여 만들어 

진 글자가 무(武)자이다 글자와 글자가 합하여 만들어지연 뭇을 이루게 되는 것 

을 뭇한다 (fli. 格， 좀‘ 古， 含‘ 淡. ì.京. ì*. n. ~. 炯)

마) 글자가 모여 옮겨지연서 갚고 갚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수레거 

(파)자와 전할전(짝)자가 합하여 생긴글이 말로서 표현되는 경우를 듯한다 예， 

전(빼)둥이다 

바) 말끼리 모여 소리를 내는 경우를 뭇한다 많은 물이 모이고 성이는 것처럽 말들 

이 섞여 만들어진 소리로 된 글을 의미한다 예를들면 큰물요(森)와 같다 삼갈전 

(흉) 연안할풍(品) 개다라날표(졌) 톨무더기뇌(훌) 막을지(따) 벌례충(Jll.). 걸 

음빠를착앓) 둥이다 

6. 죽서(竹홉)와 목판(木板) 인쇄와 문민정치 

이상과 같이 오떨어진 글자는 천하에 옳고 바른 。l치로 또ι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文추 

로서 쓰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육서(六깜)는 무궁무진한 문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반 

드시 훌룡한 육서의 몫을 다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역대 신선용감 본문 31메이지를 살며보기로 한다 

흉년이 봅시 들었을 때 사회의 현실을 소상히 알기 위해 서웅(해應)과 힐(해)은 잊ù 

임 사창이란 역사 담당한 벼슬이름)을 불렀다 그랬더니 이들은 한결같이 말했다 그때 

현실은 너무 알지 못하여 굶주림을 당하므로 이러한 것을 문자로 기록을 남겨 미리 미 

리 준비를 해 두어야 한다고 들려 주었다 복희씨는 이들을 숭진시켜 제후로 봉하고 방 

방콕곡 어느 곳이던 세상이 밝게 될 수 있도록 힘쓰라고 격려하였다 다시 말해 문민정 

치(文民政治)로서 나라를 부흥하게 하기 위항이었다 

그 당시 주양씨(*IIB:: BC 3388년)에게 명령하여 대나무를 깎아 진실하고 중요한 글 

귀만을 적도록 하였다 그리고 나무도 깎아 목판에 육서체의 글을 새기도록 하였다 

“역대 신선용감 본문 30메이지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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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신씨(끊떼IJX BC 702년)는 정력을 다하여 수련을 연마하고 단련시켜 능히 도(펴)를 

열었다 즉 득도(쩌道)한 것이다 그리하여 삼재(三才)때 나온 글을 모두 달관하였다 

여기서 삼재(三才)라면 반고한인씨의 후예인 천황， 지황， 인황을 말한다 기원전 

8479년에서 기원전 8247년 전이다 

상천(上天)의 명을 받아 글을 정리하였다 이때 많은 신하와 제후왕들을 백명이나 사 

신을 보내 소집하였다 그리고 모든 백성과 함께 군신(君昆)들도 모이게 하였다 제후왕 

들은 백성틀이 본뜰 수 있도록 모법을 보이도록 하라고 하였다 

백왕(百王이란 백명의 왕， 또는 많은 왕을 의미합)과 신하들에게 본플 수 있도록 훈 

시한 내용은 다음과같다 

풀과 띠로서 짚신도 만틀고 사랑방이나 누각에도 풀이나 띠로 덮도록 하였다 주위에 

는 탱자나무 같은 가시나무나 왕대씨리 같은 나무를 꽂고 울타리를 쳐서 영풍처럼 보기 

좋게 하라고 하였다 

당시 도읍은 진(떼)나라가 있던 곳이다 진주(때洲)는 춘추시대 때 하남성 항성현(따 

i뼈싸)이었지만 지금은 하남성 회양현(야찌싸)이다 

※ 옛날 황신씨(敵lþJX BC 7024년)가 있을 당시 항성현(項뼈쩌 동북이다 1993에서 

기원전 7024년이므로 합산한다연 무려 9017년 전에 짚신도 만들고 탱자나무와 싸 

리나무 또는 가시나무를 병용처럽 울타리도 쳤다 풀이나 띠로서 지붕도 이고 또 

소쿠리‘ 바구니같은 것을 만들었다는 기록이다 그리고 문민정치를 하도록 하였다 

7 한자(漢추)의 발전 

1) 지갱(지황 BC 8364년)은 간지법(千支法)을 창안 정리하였다 간지는 한자의 모체 

이다 지갱이 간지와 일(日) 월(月) 오행(표行 水 木 火 土 金)인 요일(일주일)을 

만들어 정하고 하루 한달 일년을 정해 상고하므로 천황(天홉 BC 8479)이 공표하 

고 백성들에게 절기를 알게하여 시‘용케 하였다 

2) 유장씨(有짧JX BC 4796년)는 누에 즉 장업에 대한 글지를 지었다 이때 도(펴)를 

얻어 형상(形iI<)으로 된 많은 문자를 계속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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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황씨(JI:올JJ:: BC 4055년 일영 사창 또는 창힐)는 역대 신선통감 본문에서 보다 

시띠 육서법을 정하고 만들었다 

4) 제흉씨(帝펙JJ:: BC 3386년 일영 창힐)는 단군조선 제2기 때 도(원)를 얻은 사람이 

다 제홍씨는 한자(ì야추)를 사상적(반젠的)으로 만들었다 

5) 신놓씨(해l앓JJ:: BC 3071년 일영 창힐 임오년)는 화덕왕(火德王)이란 불을 정치의 

기준으로 상는다는 정치제도)으로서 그의 부인은 청應)이었다 염제신놓씨는 구름 

운(쩔)자와 벼화(未)자로서 글자를 또ι들었다 

6) 유모씨(有없 표 BC 2978년 일영 창힐 己E.)는 새조(.(:1;)자와 고기어 (，i여)자로서 글 

자를완성하였다 

7) 유웅씨(有야JJ:: BC 2679년 일명 짧帝 또는 홉짧 rx申年)는 토덕왕(士德王이란 농 

경사회를 정책으로 내세움)으로서 생각하고 사고(믿考)하는 사상적(믿젠的)인 문자 

를 만들고 무려 141권의 책을 저술하였다 이에대한 책이름과 권수 등은 한민족사 

본문 471쪽 한문자의 창시 년대와 갑골문자의 창조기 “란 제목에 잘 나타나 있다 

8) 창힐씨(蒼짧JJ:: BC 2563년 ￥*年)는 도(파)를 통한 사람으로 황제의 어머니였던 

부보(附옛)씨의 명을 받고 계집녁(女)자로서 글자를 만들었다 

8. 욱변(玉篇) 글자순은 한민족사상(행民族思想) 

한문자에 대하여 옥연을 간략하게 소개해 본다 

옥면은 한획부터 살며보연 한일(-)자부터 시작함을 알 수 있다 한일자가 바로 하능 

이다 그러고 두이(二)자가 다음이고 석삼(三)자가 세 번째이다 이것이 천인지(天A地j 

이다 한일은 천(天) 두이는 인(A)변이므로 A ‘ 석삼(三)은 혹토(土)변이므로 土이다 

그래서 한민족의 본제사장인 천(天) 인(A) 지(벤j로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응은 음양(陰때)이다 사실 음양은 나타나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 성 

리학에서는 음양을 기로 보았기에 물질로 보았던 것이다 주자(朱주)나 퇴계(退홈)는 그 

러했다 하지만 그것은 크나큰 착오이다 음양은 기임은 분명하지만 보이는 물질이 아 

님을 알아야 한다 단순히 성리학에서는 기를 물질로 보았기에 학문이 뒤틀린 것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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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물질은 형이하학(形而下월)이기 때문이다 한일(-)자는 히늘이므로 형이상학이 

다 그리고 두이(二)는 사람이기에 기(없j이다 즉 사람은 몸체로 보는 것이 아니고 정 

신(해메1)과 마음을 기준하므로 기(*0로 본 것이다 다시말해 정신과 마음은 물질이 아 

니다 그러나 물질을 만들 수 있는 본체이다 이 본체는 바로 형이중학(形而中쩔)에 속 

합을 의미한다 형이중학이란 기(氣)를 뭇한다 기는 툴질이 아니다 석상(三)은 만물 

(찌物)을 뭇하고 땅을 뭇한다 

그러므로 형이하학(形而下쩔)이다 이와같이 형이상학 형이중학 형이하학이 서로 공 

존하고 있는 것이다 더 깊이 얘기하연 형이상학에도 정신기물(유폐l쩌物)이 있다 인간 

에게도 그러고 땅에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모두가 구단(九段)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이 

다 이와같이 天 At엔의 상원일체사상(三찌→I!!밍、젠)을 옥연의 첫머리부터 적용시켰다 

그다응은 음양인데 음양은 전술한 바같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배합했다 

음과 O.j'을 결합시키는 작용이다 

한문자는 하늘부터 처음 생겼고 또 하늘부터 시작된다 그러기에 하늘자인 한획(-) 

부터 始作펌을 잊어서는 안된다 한획 두획 삼획이 몰나연 사획으로 틀어간다 이때부 

터는 오떨이나 사상이 완연히 시작된 단계이므로 물질로 된 글자와 정신적으로 된 글자 

가 시작된 단계이므로 물질로 된 글자와 정신적으로 된 글자가 응양법에 의해 혼용되는 

것이다 

그 첫째가 마음심(心)부터 始#된다 그러나 天 A 뼈와 음양 다응으로는 五行이기 

때문에 사획에는 五行의 순위에 따라 획수가 정해진다 그것이 목(木 나무) 수(水 물) 

화(火 블)이다 그 다음은 오행의 순위에 따라 제일 많은 금(金)이다 金은 8획에 있다 

이렇게하여 天 A 地는 土이므로 土. 木， 水. 火， 金의 IIII!으로 하여 음O.j'을 合해 天 A 

벼(三) 댄넓(二) 오행(五)의 열가지를 天뼈의 自然it에 맞추어 넷文추를 제작하게 된 

것이다 그 대표적인 대명사가 水木火土金의 五行인 간지(千支)법 사상(잉잔!)이다 

옥연(玉염)은 단순한 육서(六깐)에 의해 만들어진 것 뿐만 아니고 한11:族 우주철학사 

상을 배경삼아 만들어진 것임을 알아야 한다 

단순히 한획‘ 두획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욱면이며 한문이라고 생각하띤 큰 잘옷이다 

옥면의 한자순은 한민족 철학사상이 깅이 당겨져 있었음을 알게될 것이다 그럼 옥변에 

1싫子(한자)는 우리 앤lξb썼한민족)의 文字(운지)이다 319 



숨겨져 잇는 철학시상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기로 한다 

지금부터 옥편의 글지순에 대한 사상적인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 보고자 한다(1962년 

경 國행&新弘字玉l'::I 弘字出J!&社쐐行) 옥연의 글자 순서대로 있는 本文을 해설해 보기 

로한다 

-(일) 丁(정) 上(상) 下(해자는 모두가 天에 해당하는 글자이다 

딘(고) ， {:;(칠) ， 方(만)자는 A에 해당하는 글자이다 

三(삼) ， Jr(괴) ， <t(장) ， U(차)는 地(지)에 해당하는 글자이다 

午(五는 오)는 만물의 법칙이 깊이 숨겨져 있는 윤회(輪엠)사장의 큰본을 뭇하는 대자 

연법칙(大自싹法P，I))의 대명사격인 오행(五íï')을 의미한다 하(下)， 상(上)은 순환의 원리 

를 뭇하고 있다 다시 살며보면 친자(天字) 해당하는 글자가 넉(四)자이고 인자(A字)에 

해당하는 글자는 석(三)자이며 지자(벼추)에 해당하는 자는 넉(四)자이다 끝 三字(삼자) 

는 상하(上下)와 하상(下上)으로 계속되는 반복글자로서 만유만상(짧有파앓)이 순환하면 

서 윤회하는 법칙시장(i去則면샘)이 담긴 글자이다 그러면 앞에 나타난 글자의 본문을 

간략하게 해설해 보고자 한다 

우주(宇숨)의 기운(氣짧)이 히늘에서 위아래로 일곱 번(일곱번이란 빛과 번개는 일초 

동안에 지구를 일곱바퀴 반정도 돈다고 함 즉 기(없) 흐름이 음양오행의 법칙에 따라 

일곱 변의 기류(혔im니가 반복되는 작용을 히는 것을 듯함) 반복 내리니 땅위에서는 만 

물이 번창하고 자란다 그 원인은 다섯가지 즉 (음양오행을 말합‘ 음양은 보이지 않으 

므로) 五行(金水木火土)의 작용에 의함이다 라고 되어 았다 

다시 옥면의 삽획(三밍1)) 본문을 풀기로 한다 

만약 우주의 기운이 내리지 않는다연 땅에서는 만물이 자라지 못하고 작은 바위나 언 

덕이 많이 생걱 높아지고 굳어질 것이여 땅은 점점 식어갈 것이다 장차 세상에 밝은 

빛이 계속된다연 찬 기운은 사라지고 통서남북 뿐만 아니라 천지간에 아름답고 명화로 

움만이 가득할 것이다 

다음 세 번째 연결된 옥연 문장을 해설해 보기로 한다 

두 번째 문결되는 뭇으로 그렇게 된다연 천지간에 기운이 가득하여 두 갈래로 음양 

이 갈라지면서 서로 상통하고 화합할 때 아릉다웅의 극치(않致)가 생겨난다 그때 땅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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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광석이 생겨나며 땅위에서는 잔디와 수풀이 무성하게 될 것이다 

「、(주) ‘ (하)， 九(환)， 꺼(단)， 井(정) ， 主(주)， /(멸) ， \.. (괄) 乃(내 ) ， J ，(유) 

X(예)， _.I(오)， 久(구)， 2-(요) ‘ 之(지) ， f(수)， τ(사) ， z(핍)， 乎(호)， 乖(괴)， 乘(숭)， 

￥(수)J 의 문장을 풀어보기로 한다 

하늘에서 미립자(없감子)같은 점이 내려 땅에 이르면 탄환(iJ!I!;IL 총탄)처럼 둥글고 크 

게 된다 그것이 점차로 커지면서 붉은 색이 생기고 우물이 생기며 주인이 나타나게 된 

다 그리고 이쪽 저쪽 또는 옆으로 뻗어 내리는 기운(氣앨)은 질서 갱언하게 순리 Ultn뱉j 

로 끊임없이 당기여(뉴튼의 만유인력과 같은 법칙) 다스리는 것은 다섯가지이다(五行 

금， 수 목. 화 토) 그것은 무한한 시공속에서 가고 오고 내리연 오르고 다시 내리는 끝 

없는 일을 계속하며 物質이 생기게 된다 그 물질은 잠깐 왔다 갔다 하면서 형체는 연 

하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가운데 오르고 내리연서 다스림을 자유자재로 하는 것을 뭇한 

다 

이 얼마나 놀라운 우주철학 사상인가 옥연 한획 일부에 신부 일부와 주부(、 부)‘ 별 

부(/부)까지 옥연 순서에 있는 글자 71자(추)를 풀어본 결과이다 

옥연은 단순히 글자 순으로 엮어진 것이 아님을 얄 것이다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天A地(천인지) 三짜(삼원)의 사상과 연계된 음향오행이 합친 

위대한 한민족의 우주철학사상이 숨쉬고 있응을 알았으리라 믿는다 특히 한민족은 우 

주률 하나의 집으로 보았다는 사실이다 이 얼마나 차원높은 사상인가 우(宇)자란 집우 

자이여 주(굶)자도 역시 집주이다 우주플 집으로 생각할 만한 지혜를 가진 민족이 한 

민촉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9, 한문자(漢文字)에 김은 철학사상(哲學思想) 

공부(工夫)하라는 말도 단순히 공부하라는데 그친게 아니다 공자(1추)는 하늘(-은 

天)과 땅(-은 地 -추위에 있으연 天이며 아래 있을 때는 地틀 뭇한다)을 연결하는 글 

자이다 

공부의 뭇은 하늘과 땅을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는 웃이다 그리고 夫주(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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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늘 天추(천자) 위에 쪽대기가 올라간 글자이다 부(夫)란 지아비 부자이다 지아비 

란 사나이란 뭇이며 일영 남면이란 뭇도 된다 사나이는 하늘을 뚫은 기상을 지녀야 한 

다는 뭇이다 공부(工夫)의 두 글자를 합해서 생각해 보자 하늘을 뚫을 기상을 갖고 땅 

에서부터 하늘까지 무언가 연결하도록 하라는 뭇이다 오늘날 과학이 발달되어 우주까 

지 날라가 하늘에 이를 것을 우리 선조들은 알고 공부(工夫)하라고 한 것으로 느껴진 

다 

f二추(인자)를 잘어보자 사람이 하늘과 땅을 안고 있는 형상이다 사람은 하늘과 땅을 

안을만한 능력 즉 그러한 정신자세가 멸요함을 강조한 글자이다 

사람이 하늘과 땅을 얼싸 안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연 이 세상에서 제일 어질고 착하 

지 않겠는가 왜냐하연 하늘과 땅을 안을만한 도량(않월)을 가진 사람이라면 상상할 수 

없이 어질 것이 아니겠는가 즉 仁추(인자)란 天A뼈와 같다 (A天地이다 즉 A-天­

!ill 合{二)

天추(천자)를 한번 풀어보자 하늘이 (天)있고 땅(뼈j있고 사람(仁)이 함께 묶어져 있 

는 글자이다 그러니까 天A地(천인지) 三젠(삼원)이 함께 합쳐져 이룩된 글자가 天字

(천자)이다 바로 이 天주(천재가 한민촉의 천인지(天A뼈 상원일체(三源내힘 사상(언、 

:tHl임을 대변해 주는 글자이다 (사람도 머리 몸통 다리를 함한 작품이다 삼원일체 사 

상의 대변자이기도 하다) 하늘이 있어 땅이 생긴 뒤 사람이 생겼지만 하늘천(天)자에서 

보듯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는 것은 역시 사람뿐이다 하늘 천(天)자는 한민촉의 

철학사상인 천인지(天A벼j의 일체를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글이다 

다음은 도(ill란 길도입)자를 풀어보자 도(파)란 무엇이냐고 묻고있다 도(값)란 책에 

목숨을 건 것이 도(펴)라고 답하고 있다 길 도(펴〕자는 책받침연(L)과 목숨수(한)자가 

합쳐 있는 글자이다 그러기에 책에 목숭을 걸연 도(펴)가 열린다는 웃이다 도란 길인 

것이다 책에 목숭윤 결연 인생이 살아갈 길이 열린다는 뭇이다 그러기에 박사(t밍士)는 

자기의 글을 찾은 것이다 하지만 박사는 학문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제일 영고 여리고 

약한 것을 뭇한다 다시 말해 어린 선비라는 뭇이다 

어린 선바란 이제 글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돗이다 

박사는 박식한 선비라는 뭇이기도 하지만 박사는 대단한게 아닝을 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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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각(쩔)자와 불(佛)자 그리고 학(웰)자를 간략하게 뿔어보기로 한다 

각자(쩔字)는 수풀 바위 돌 둥과 같이 차단된 속에서(동굴이나 집이냐 바위나 어떤 

곳이던 차단된 곳이라는 뭇) 깨달응을 얻어 볼수 없는 상황에서도 볼수 있는 것을 뭇한 

다 눈을 뜨고 보는 것은 허상(없센 거짓물건 거짓세상을 뭇합)이요 눈을 감고 보는 것 

은 실상(1펌B 참된 모양‘ 진실된 모양)을 보는 것이라고 했듯이 차단된 공간속에서 볼 

수 없는 것을 밝은 눈으로 볼 수 있는게 바로 깨달음인 것이다 그래서 또ι들어진 글자 

가 각(찔)자이다 이 각자는 주관적이며 각인적인 것인데 비해 불<111l)자는 그렇지 않다 

많은 사람(A)이 활(딛)과 화살(91;의 표현。l 작대기 회찰 들을 표시함)을 놓고 선(해)하 

는모슴으로 된글자이다 

그래서 불타(!I!lPt)란 동이(찌핏)의 땅에 불(에l)이 있음을 뭇하는 글자이다 많은 사람 

이 황과 화살을 놓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뭇으로 쓰이는 글자가 바로 깨달을 불(써l)자이 

다 

학(웰)자는 어떤가 알아보자 볼수 없는 공간(쪼WD 즉 차단된 일정한 곳에 있어 어린 

아이라는 뜻으로 말들어진 글자가 애율 학(월)자이다 그러므로 배우는 학생이란 제약 

된 환경과 생활속에서 바른 정신시상과 올바른 길을 배우면서 성장해야 한다는 갚은 뜻 

을 갖고 있는 글자인 것이다 그러므로 옛말에 이르기를 배웅의 길을 도학(펴월)이라고 

하지 않았딘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도(펴)를 통(꾀)한다는 것은 책에서 얻은 바른 진리 

를 터득하는 길을뭇한다 

바른 진리(.Y'í;웰〕를 깨닫게 된다연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라는 뭇에서 글자가 달(찮)자 

이다 달자는 책에서 얻은 행복이란 뭇으로 도(따)가 통(때)한 사람은 달달한다고 하여 

만들어진 글자가 달자(達字)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한문은 한민족의 말과 정신사상을 바탕하여 천인지(天A에j의 일제 

사상(내g띤젠)을 배합하고 음양오행을 합해 십단(十앉 즉 열단계)의 완벽한 이론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일본 사랑들은 자기들의 거짓된 역사를 rtf들었어도 자기들 역사라고 하고 있으며 한 

문자(ìi4x.字)도 자기 것이 아닌데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뻔히 알고 있으 

연서도 역사와 우리 글을 찾는데 너무도 무관심했던 것이다 

ìi4子(한자)는 우리 빼民族(한민족)의 X추(문지)이다 323 



앞으로 우리 정부 당국은 하루빨리 호F글 정용만을 고집하지 말고 훌륭한 우주철학사 

상이 알알이 당긴 한문자의 혼용이 시급히 필요함을 재삼 강조하는 것은 전술한 바와같 

은 철학사상이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10. 글(初)을 한자(漢字)라고 부르게 된 내역 

한자Ci야字)란 영청은 본래 통이족(찌횟族)의 글(:f}J)이 변칭된 것이다 우리 동이 선조 

가 창제한 글Cf}J)-→ 글(쫓)-→ 서글(깐찢)- 진전(헛옳) -→ 설문(폼文) 一한어자(뼈語字)­

한자Ci.야字)는 당시에 중원 대륙에서 생활하였던 각 종족으로 전파된 것이니 통이족의 

나라인 “은”나라터(현 중국 하남성 안양현)에서 갑골문이 발견됨으로써 입증이 된 것 

이다 이 갑골문을 은허서글어앞￡깜찢)이라 칭한다 

한인Ci잊A)들은 한어(않짧)라는 언어만이 있을 뿐이므로 한자자전(않추字얘)의 명칭을 

한어자전Cì껏뚫字.ý1f)이라고 표기(훌등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역대 모든 한자자전의 자음은 북(北)자의 경우에서처럼 1음절인데 한어(중국어)로는 2 

음절인 “베이”로 발응하고 있다는 사실은 스스로 한자(뼈字)가 한어촉(淡휩m의 문자가 

될 수 없응을 입증하는 것이다 

또 한가지 실증되는 중요한 사실은 “후한” 학자 허신(응꺼윷)이 서기 107년에 진전(짧 

쫓)을 그대로 종이에 옮겨 면창한 설문(짧文) 이래 양(梁)나라 때 편찬한 욱면(서기 543 

년 연찬)으로부터 청(해)나라 때 면천된 강희자전(J;Iï!맺추싸 1716년 면찬)에 이르기까지 

모든 한자자전에 표기되어 있는 한자의 발음기호인 절운(切잃)이 한어음과 괴리가 심하 

여 발음할 수 없는 형면이므로 이러한 어문괴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화민국은 

1912년 1월 전국후 이 문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한자의 새로운 발음기호인 주음 

자모(主콤字母 주음부호로 개칭)를 1918. 12. 23 제정 공포하였고 중국대룩과 대만이 

분리된 후인 1958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독자적으로 한어병응자보를 제정하여 절음대 

신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과 대만의 어문 현실이므로 한어를 연구 

히는 중국인 전문학자라고 할지라도 위와같은 논중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반하여 우리 한(짧)민족은 현재까지도 욱면 및 강희자전 등 모든 한자자전에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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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된 자응(子쯤 글자의 음)을 거의 그대로 발응하고 있으나 한자(야주: 글(때가 우리 동 

이촉의 문자임은 명명백백한 것이다 결흔적으로 말한다연 우리 동이족의 선조는 동방 

(짜方) 최초로 글(fJJ)이라는 상형문자(표의문자)룹 창성하였고 조선조 세종 때에는 표읍 

문자인 훈민정음(호띨)을 창제하는 둥 고대로부터 동방문화를 주도한 선진문화민족임이 

분영한 것이다 

지금까지도 문자를 글(찢‘ 싼)이라고 칭하는 민족은 우리 한민족 뿐아니 서글(깐찢)의 

장제주체를 논함에 있어 이보다 더 뚜렸한 증거가 어디에 있겠는가 

서글(깜찢)이 우리 조상의 창제물임을 더욱 확실하게 나타내주는 유증G!i.짧은 우리의 

선조들께서 공부하신 곳이 서당(판효)과 글방(찢JjJ)인데 이 명칭이 서글(싼햇)이란 단어 

에샤 연유한 것이다 

11. 결어 

한자(i앓字)는 이미 BC 2679년에 황제는 경서를 140여권이나 지었다 그뿐만 아니라 

반고 환인때(BC 8936년) 상원 갑자년 이후에 이미 동굴이나 바위에 법화경과 국사가 

바장되어 새겨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한민족은 우주를 집 

으로 보았다 그래서 집우(宇) 집주(옮)라고 했다 우주를 집으로 보고 우주철학사상을 

창출해 냈던 위대한 민촉이었었다 

인류 최초의 민족이자 인류의 시조이다 뿐만 아니라 인류역사상 그리고 철학사상상 

최초‘ 최상의 민족임을 두말할 나위 없다 

한문자가 만들어진 천 인 지(天 A 뼈) 삼원일체사상이라든지 갑골문자가 간지법(千支 

法)과 음양오행의 글자에서 시작되엇응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영국의 동양철학자인 에버하르트(Eberhard)가 말하기를 서구의 정신적 멸망 뒤애 오 

는 유일한 해결책은 음양오행의 법칙 밖에 없다고 하였다 

또한 한자(ì싫字)는 반고 환인씨 이후 천황 지황 인황의 삼재(三才) 즉 삼황(三쏘)에 

서 시작된 한자의 발달사는 갑골문제의 본체다 간지법인 천.인.지(天 A뼈j 음양오행의 

대 자연사상을 기준하여 위대한 한민족의 글인 淡字를 사상적인 띤까지 발전시켜 왔던 

ì$子(한자)는 우리 했民族(한민족)의 文추(-lP-f)이다 325 



것이다 

앞으로 사회 일각에서 한문 때문에 발전을 옷한다는 소리는 하지 알아야 한다 중국， 

즉 차이나나 일본은 우리들보다 한자를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다 게다가 사성응(四聲 

픔)으로 사용하연서도 문회는 우리나라보다 발전되고 있는 것이다 

한자(淡字) 폐지론을 주장하는 한글 전용주의자들은 한민족의 훌륭하고 위대한 샤상 

적인 글을 모독하는 것이여 따라서 성인(뿔A)이었던 선조들을 모독하는 행위임을 알아 

야한다 

이제 호댁은 세계를 리더할 책임이 주어진 민족으로 한자에 나타난 한민족의 자연사 

상을 모체로 하여 새로운 호댁의 사상을 고취시켜 한민족 정기를 다시금 되살리고 바로 

잡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말은 70%가 한자에서 시작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한문을 알면 국어사전도 거의 펼요없게 된다 

이상과 같이 한문자와 갑골문은 한민족이 최초로 만들어 놓은 훌륭한 작품이다 

간지와 오행은 눈으로 보고 끝나는 글자나 부호가 아니다 오행(五行 간지와 오행) 

은 세상 아니 우주 속에 있는 모든 진리를 모두 풀 수 있는 오묘한 신법(新1去)이 있음 

을 밝혀둔다 공자가 오죽했으면 오행에는 신법이 있다고 했겠는가? 

이제부터 한민족은 선조들이 남겨준 위대한 철학사상과 사관을 바로 잡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한민족 사관과 사상이 바로 잡히는 날 한민족 뿐만 아니라 선세계 인류가 명화의 진 

미를 맛보게 될 것이다 

12 첨부 

1) 안호상 박사와 임어당과의 일화 

2) 한글학자 한갑수와 중국인 사학자 서량지 선생간의 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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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안호상박사와 임어당과의 일화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위와같은 사실을 제협하였기 때문에 한자(i야추)는 중국인(마l國 

A)의 선조가 만든 문자가 될 수 없다는 점과 동이족(짜핑族)이 창제한 문자(文추)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이 기회에 우리나라의 초대 문교부장관(文敎部長흠)을 역임한 안호상(安浩相， 

1902년-1999년)박사와 중국(中國)의 정명한 문학자이며 명론가인 임어당(쩨폼효， 1895 

년-1976년 ， ;1;.國:iE1主)선생의 대담(힘談〕 중에서 한자(i짜추)와 관련된 일화(필룹) 한토막 

을소개하기로한다 

안호상 박사가 문교부장관 재직시에 입어당 선생을 만난 기회에 사석 (fJ...ffl:)에서 여담 

(fJßt談)으로 중국(中國)이 한자(뼈字)를 만들어 놓아서 우리나라까지 사용하게 핑에 따 

라 어려운 한자(때字) 때문에 문제점이 많다고 하니 이 말을 들은 임어당 선생은 안박 

사의 말에 답(용)하기를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한자(i!ii字)는 당신네들 똥이족(씨핑族) 조 

상이 만든 문자(文字)인데 그것도 모르고 있소’라고 핀잔투로 말하였다고 전한다 참으 

로 크게 홍변(逢찢)을 당한 것이다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호띨 전용을 주장하던 안호상(경ëì밤~) 박사는 입어당(林챔堂) 선생으로부터 한자(i껏 

추)는 당신네들 조상인 동이족(찌핏l빠이 만든 글자라는 말을 들은 이후 이를 계기로 

하여 한자(i앓字)의 발생 큰거를 추적(펴跳)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민족의 상고사 

(上古史)를 터득(뼈짜)하게 되었으며， 이로부터 40여 년이 경과된 후에 급기야는 〈겨레 

역사 6천년>(1992. 9. 5 기린원 발행)이란 저서(꽁깐f-)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안(安)박사는 동(同) 저서(￥낌)에서 기술(記파)하기를 “우리는 우리의 조상과 역사를 

잊어벼린 까닭에， 우리의 조상과 역사를 잃어버렸다”라고 한탄하였으며 

“우리는 겨레 역사와 나라 역사를 구별해야 한다 겨레는 혈통적 종족이고. 나라는 

지역적 영토다 한국(없固 조국)의 역사는 곧 호뉴국 걱레인 배달겨레의 역샤가 되지만， 

중국의 나라 역사는 중국 겨레의 역사가 될 수 없디 왜냐하면 한 나라로서의 중국이나 

여子(한자)는 우리 핸民族{한민족)의 文字(운짜)이다 327 



중국 걱레라는 말이 옛 시대(진나라 진시황 이전)에는 없었던 까닭이다 

현대의 중국학자 임혜상은， 중국이 16계족(系族)들， 곧 겨레들이 혼합해 된 것이라 하 

였는데， 사실 그 핵심적이고 주도적인 겨레 계룡은 우리 배달겨레인 동이 걱레(짜% 

族)다 

그러고 “오늘날 동양의 역사를 알고 보연 동이 역사인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혔다 

이 글에서 우리 한(뺑)민족의 상고사(上古史)를 터득하여야만 한(짧)민족의 사실(史1'1:) 

과 동이(짜잊) 선조의 우수성({憂秀性)을 올바르게 인식(1.씬짧)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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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한글학자 韓甲洙박사와 中國A史學者 徐홉之선생간의 일화 소개 

먼저 명생토록 한글문화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시고 2004. 11. 21 영연(;iJdIJiD하신 

한갑수(짧甲 i*l 선생님의 영복(짖福)을 빌연서 생전에 선생님의 특별초청 강연회에서 

멸자가 청취한 서량지(徐훈之. 중국인 역사학자) 선생과의 일화(알꿇) 내용을 소개하기 

로 한다 (2002 . 8 , 20 강연내용) 

그동안 우리 한국의 어문학계(템文웰'JI.)를 이꿀어 오신 석학(따횡)의 강연을 들었다는 

점과 더구나 짧박사님과 서량지(徐훗之) 선생간에 있었던 일화(l!!;품)를 듣게 되었음은 

참으로 귀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행박λf님께서는 처음에 계촌법(5tτ1 法‘일가의 촌수를 계산하는 법) 강의를 끝내신 후 

청중(짧짧)을 향하여 ‘우리 한(짧)민족의 시조(始祖j가 누구인지 아십니까?’라고 질문을 

하시니 청중들은 서슴지 않고 거의 일시에 단군(범君)님이라고 답히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짧박사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대부분의 효댁인들이 단군왕검(뺀용王險) 

을 시조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환인이 시조이며 ‘ 그 시기는 환단고기(桓범古記)라는 책 

을 근거로 계산하면 서기진(띠紀前) 7198년에 시작되었으니 지금으로부터 약 9， 5000년 

진이었다고 설명하시면서 우리 한(웹)민족은 동양에샤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위대한 민족이라고 일깨워 주신 후 따박사닝이 미국 공군지휘참모대학 유학시절에 만난 

동기생(同뼈生) 서량지(徐훈之 중국 대만인) 선생간의 일화(낀話)를 소개하시는 것이 

었다 

멸자는 강연이 끝난 후 멸실에서 뺑박사님을 특별히 모시고 서량지(徐훗z) 선생에 

관한 궁금한 부분을 추가하여 여쭈어 보니 그 때의 체험담을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셨는 

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대략 아래와 같다 

당시 미국 공군지휘 참모대학 입학생(入쩔生) 60명 중 통양인(핏洋A)은 행'f'싸(한갑 

수) 한박사님과 서량지(徐포之) 선생 괜이었는데 입교식(入校式)날 저턱에 서량지(徐표 

之)선생이 엎박사님의 방으로 찾아와서 하는 말이 귀국(삐랩) 한(햄)민족은 우리 중국 

(내랩)보다 더 오래된 역시를 가진 위대한 민촉인데 우리 중국인(다J않IA)이 한(햄)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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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 A~(R史)가 기록(記짧된 포박자(뼈朴주)(갈흥 연저)를 감추고 중국역사(中圖歷史) 

플 조작(造作)하는 큰 잘못을 저질렀으므로 본인(本/0. 서량지(徐훗之)이 학자적(쩔흉 

的) 양심(良心)으로 중국인(中國A)으로서 사죄(떼싸)하는 의미(효味〕로 절을 하겠으나 

받으라고 말을 하연서 큰 절을 하므로 영겁결에 절을 받고 나서 포박자(뻔朴子)에 기록 

(~c앓)되어 있는 우리 동이(폈핏) 선초의 상고사(上古æ)에 관하여 대답(협談)을 하셨다 

는 귀한 말씀을 들려 주셨다 

서량지(徐훗之) 선생은 현대 중국역사학자(中國않￡쩔혐)로서 그의 저서(훌깜)인 〈중 

국사전사회(中園史前빚話)>에서 기술(記파)하기를 우리 동이(짜잊) 선조가 중국역사(中 

國앓핏) 이전(以前)에 중국역법(中國딴1농 달력)을 창시 (jjlj始)하였고， 주즙(배와노) 궁시 

(환과 화상)도 우리 동이에서 창시하였으며 동이(짜핏)의 음악교육(흡樂敎홉)도 중국역 

사(中國않잊) 이전(以폐)에 있었다고 기슐(:lè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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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쌀은 곧 우리의 생명이다 쌀미(米)자는 곡물 알갱이들이 줄기에 상하 화우로 매달려 

있는 모양은 팔십팔(八+八)자를 위 아래로 합친 글자로 88번의 품이 들어가는 힘든 농 

사라는 것으로 풀이했다 쌀은 원래 아열대 식물로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베트남， 필 

리핀， 인도네시아 같은 더운 나라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벼농시는 우리나라 유구썼 

久)한 역사와 함께 수천 년을 내려온 농촌농민들의 생활은 지금도 연통 변함없이 춘하 

추통 사철에 같은 농사방법으로 되풀이해 내려왔다 농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없어서 

는 안 될 천하지대본(天下Z大本)이라 하여 태양과 바람 구릉에 비와같이 중요한 것이 

다 이것은 억만년이 가고 또 가도 사람들이 살아있는 한 변할 수 없는 진리(따理)인 

것이다 윤용길 의사(짧土)의 농민독본(않民펌本)에 보연 시대가 변하고 사랑이 변해도 

지구의 생명창고에 열쇠는 농민이 쥐고 있다는 그 말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가슴에 

다가오는 요즘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언제부터 벼가 재배(짧:ã)되었을까 가장 오 

래된 역사책인 삼국사기(三園5협리에 보연 백제와 신라에서 벼농λF를 지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지금부터 5천 년 전증에 중국 양즈즈강과 화이허강 유역에서 전해진 것으로 추측 

하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에서 최근 구석기시대에 옛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함께 

볍씨들이 많이 출토되었다 이제까지 우리학계에 알려진 한반도의 벼농사 도입 연대(경 

기 여주， 전남 나주)보다 거의 2천년이나 앞서게 한 위대한 발굴이다 그 후 나주시 다 

시면에서 기원전 1， 050년 전의 탄화(밟化)된 벼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경기도 여주군 

혼암리 유적에서 3천년 전의 탄화미(얹化米)가 발견되었다 5천년 전부터 중국과 같은 

시기에 우리 조상들이 여주 한강변에서 벼농사를 주축으로 삶을 이어왔음을 실증(l'f끓 

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우리의 쌀은 세계인종(A種)중에 가장 두뇌댔腦)의 밀 

도가 높고 천재성이 두드러진 우리 겨레의 피와 살 정신문회를 형성해 왔다 쌀은 국민 

건강유지와 직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농민의 주요 소득 작목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하고 있다 또 우리에 맞는 식생활을 쌀밥을 주식으로 하고 여기에 김치， 된장， 고추장 

과 한우와 토종돼지를 곁들인 식생활이다 때문에 쌀을 중심으로 우리의 식사행태는 고 

탄수화물 식품에서 고지방질까지 다채롭고 폭넓게 식단을 즐길 수 있으며 균형 잡힌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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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섭취가 비교적 용이한 특정을 지니고 있다 쌀 소비의 급격한 감소는 식생활의 서구화 

로 촉진시격 당뇨‘ 비만， 혈압 퉁 건강 불균형을 초래하기도 한다 쌀은 일가루에 비해 

섬유소 함량이 두 배 가량 많아 수분 유지력에 큰 관계로 변비를 예방하며 인슐린 분비 

는 적어 비만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동 성인병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쌀이 우리 

국민의 건강에 차지하고 있는 커다란 비중을 고려할 때 쌀 소비의 지나친 감소는 국민 

건강유지에 상당한 문제를 유발시키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쌀은 호F국인의 지식앉0'없) 

으로 후손들에게 풍부하게 농사지을 땅을 물려주어야 한다 

n. 본론 

1. 기후변화로 전 세계 곡물 생산량 감소 전망 

지구옹난화의 영향으로 2020년에는 현재보다 지구의 기온이 명균 섭씨 2 4도가 올라 

가고 대규모 식량부족 사태가 올 수 있다고 미국의 민간기관인 유니버설 생태기금 

(UEF)이 밝혔다 이 기관은 기후 변화의 식량수급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2020년에 인 

구가 현재보다 9억영 가량이 늘어나 세계인구가 78억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 

나 옹실 효과와 인구 중가 퉁으로 인해 곡물 생산량이 세계 인구가 필요로 하는 수요에 

비해 밀 14%, 쌀 11% 옥수수 9% 둥이 각각 모자라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이 보고 

서가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면 가뭉지역의 가뭉 피해가 더욱 확 

산되고 강우 지역의 강우량은 더욱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 

은 기후 변화로 곡물 재배지역이 줄어들어 전 세계적인 곡물 생산량이 감소할 것이라고 

이 보고서가 강조했다 그렇지만 지구온난화로 콕물을 제배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고 

더위에 잘 견디는 풍종의 곡물생산량은 늘어날 수 있어 각국별로 식량 생산량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쌀 생산량은 6억8580만톤 가량이다 쌀은 2020 

년에는 7억7510만 톤이 필요하나 그 당시에 생산량이 6억9210만 톤에 그쳐 8290만 돈 

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한국‘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멸리핀，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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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서 쌀 생산은 현재보다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쌀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는 국가 

는 인도， 브라질， 이집트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 둥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밀의 생 

산량은 6억8340톤이다 2020년에는 7억7230만 톤이 띨요하나 그 당시 생산량은 6억 

6310톤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이 때문에 2020년에 밀1억90만 톤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옥수수는 현재 8억 2620만 톤이 생산되고 있다 2020년에 필요한 옥수수는 9 

억3370만 톤이나 그 당시 예상 생산량이 8억290만 톤에 불과해 8500만 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가) 우리 미래의 농업을 그리연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급격한 기후변화와 강수량 일 

사량 둥 변화시켜 농업의 생산성을 악화시키는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최근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일본 동북부지역에 9.0강진이 발생하여 그 넓은 농경지 

를 초토화시키고 말았다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각심이 높아 

졌고 좁은 국토가 산업화 물결로 농경지에 산업단지 및 아파트들이 산처럼 들어 

서 우리나라의 식량생산에 많은 차질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나) 첨단산업의 발달로 식생활까지 바꿔놓았다 외국에서 들여온 일과 옥수수로 빵‘ 

피자 라연 또는 가축샤료용으로 활용하여 밀과 옹수수는 국내 생산량이 5%인데 

반해 쌀 소비량이 줄면서 잡콕은 부족한데 쌀은 냥아도는 실정이다 외국산 밀 

가루로 만든 국수 만두‘ 빵 피자 대신 밥과 먹을 더 즐겨야 되고 대신 쌀로 만 

든 가공식품을 만들어 상품화하여 밀 대신 쌀 소비E뚫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다) 조상들이 피땀 흘려 일구어놓은 논과 밭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콕물 자급자 

족율이 267%에 그치고 있다 우리 후손들 살아가야 할 이 땅에 자급자족 할 수 

있도록 더 이상 논과 밭의 훼손은 놓업에 살아갈 희망은 없다 앞으로 갯벌과 

산지를 개발하여 생산 산업단지 확장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벼농사의 유래 

우리나라에는 언제부터 벼가 재배되었을까 가장 오래된 역사책인 삼국사기에 보면 백 

336 이영수 



제와 신라에서 벼농사를 지었다는 기록도 있고 지금부터 5000여 년 전용에 중국 양즈 

강과 화이허강 유역에서 전해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재배 벼는 원산지가 인도， 동남 

아‘ 중국 등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통쪽으로는 육로 또는 수로를 흥해 중국 필리핀 한 

국， 일본 퉁지로 전따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에 벼가 전파된 경로를 살며보연 원 

산지인 인도의， 아상， 원난 지역에서부터 중국으로 갔다가 중국의 ÁJ-둥반도를 흉하는 

바닷길 또는 랴오퉁 반도를 통하는 육지나 바닷길을 통해 한강이나 대동강 연안에 벼가 

전따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한국과 중국에서 발견된 벼의 유적에 근거한 것으 

로 경기도 고양 가와지 유적에서 발견된 볍씨는 약5000년 전 충납 부여 유적에서 출토 

된 탄화미는 약2600년 전 그리고 경남 김해의 패총 탄화미가 약1900년 전의 것으로 추 

정돼 한강이나 대통강 유역에서 시작된 벼농사가 한반도의 남쪽으로 전따됐응을 보여주 

고 있다 쌀을 재배하기 시작한 시기를 보연 세계적으로 기원전 8000년경으로 중국이 

기원전 약6， 000년경 우리나라는 이보다 조금 늦은 기원전 2300년경에 이미 벼농사가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다고 한다 쌀은 중국의 중남부 해안으로부터 동지나해를 건 

너서 한반도 중부지역 한강유역으로 들어왔을 것이라는 설이 유력하며 우리나라의 벼 

재배중심의 농업은 매우 오래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의 벼농사 시작 

은 전남 나주시 다시면에서 기원전 1050'건경으로 추정되는 탄화된 벼가 발견되었다 그 

러고 경기도 여주시 흔암리 유적에서 3 ， 000년 전의 탄화미가 또 발견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벼농사 시작은 기원전 10세기경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농경 생산의 발달은 

토지 사용의 확대와 잉여생산물의 증가로 사유재산의 멸요성올 낳게 되었으며 빈부격차 

와 계급발생의 근원이 되었다 세계적으로 정착농업의 시작에 대해서는 대략 l만 년 전 

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농업에 대해서는 크게 북방계와 남방계로 나누어지는데 일 

반적으로 납방계가 먼저 시작한 것으로 얄려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납방계보다는 북 

방계로 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정착농업은 냥방계보다 좀 

더 늦은 시기에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착놓엽의 중심이 되는 벼농사는 대략 4 

친 년 전쯤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정착농업 초기부터 벼농사를 시작한 것은 아니 

다 초기 정착농업에 있어서 주요 작물은 주로 야생의 밀과 보리‘ 조를 꼽는데 우리나 

라의 경우 초기 농업을 시작한 신석기시대 초기에는 조와 띠 퉁의 작물만이 발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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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정착농업 이후 후기부터 재배된 것으로 알려지는 벼의 경우는 탄화미를 통해 대 

략적인 전파 경로를 알려주고 있다 이 전따 경로에 관해서는 북상설과 냥방설 절충설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중국을 통해 들어왔다는 북방설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중 

국대륙의 어느 지역을 통해 들어왔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러한 정착농업은 크게 전기 

와 후기의 두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기에는 팽이나 뒤지개 퉁의 생산도구를 주 

로 이용한 시기이다 농기구는 돌로 만든 것도 있으나 대부분 뿔로 된 것을 사용했다 

뒤지개는 사슴뿔의 뾰족한 꿀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팽이는 동물 뿔의 물을 날카롭게 다 

듬어서 사용하였다 후기에 들어서는 낫이나 보습(땅을 갈아옆는데 쓰는 삽처럼 생긴 

기구)을 주로 이용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들어서 쌀 둥의 맥류가 점차적으로 농업의 

주를 이루기 시작한다 그것은 각지에서 출토되는 유물에서 입증된다 탄화물토기에서 

나오는 벼와 딸의 자국이 석기와 토기 둥을 흥해서 함께 발굴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 일반적으로 쌀을 처음으로 재배하기 시작한 것은 청통기시대 초기로 알려져 있 

다 그러나 이러한 셜은 근래 들어 새롭게 수정되었다 그것은 바로 1991년 일산 

의 가와지와 김포의 가현리 강화 우도 둥에서 볍씨와 볍씨 자국 벼과의 꽃가루 

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기존에 발견된 벼와 관련된 유물은 명양과 부여 김해 

에서 발견되어 모두 청동기시대로 밝혀져 왔다 따라서 벼농사의 시작을 청동기 

시대로 인식해 왔다 그러냐 위에서 말하는 고양과 김포 등지의 유적은 모두 신 

석기 시대 후기유적으로 우리나라 벼농사의 기원을 훨씬 이전으로 앞당기게 하 

였다 더구나 한댁 선사고고학회와 일본 도호쿠(찌京)대 스즈끼， 미즈오 교수팀 

이 공통으로 지난 1997년 통진면 가현리 450번지 일대의 이탄층을 채취 방사선 

탄소연대 측정법을 이용한 3년간의 연구조사 끝에 이제 김포가 국내 쌀재배의 

원조라는 사실은 “정설”로 굳어지고 있다 선사고고학회 임효재(서울대 문학박 

사)회장은 26일 “일본의 스즈끼 미즈오 교수팀과 가현리에서 채취한 이탄충을 

조사한 결과 가장 아래쪽은 BC 5천440년 ， 중간충은 BC 4천720년 가장 위쪽은 

BC 4천420년에 형성된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렇게 김포가 우리나라 최 

초의 벼농사 중심지를 이루게 된 배정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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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양자강에서 북쪽으로 계속 올라와 %둥반도에 이른 다음 황해를 건너 

우리나라의 중서부지방에 닿았다는 도해설이 있다 이는 중국의 ̂ J-둥반도와 황 

해의 벽란도， 경기도의 강화도가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중국과 교류에 유 

리한 지형을 이루고 있다 또한 중국의 하모도와 깅포의 가현리가 서로 마주보 

는 지형인 것도 도해설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중국의 하모도는 그 기원설로 

따져보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기인 7천년전에 벼가 재배되었고 주변의 일 

본이나 시베리아와 활발한 교류가 있었기에 우리나라와도 교류가 있었다는 측면 

에서 도래 설을 이야기 한다 

둘째는 t탱 반도 북쪽의 요통열도를 거쳐 요동반도에 이르러 한통안 쌀이 재 

배되다 남만주를 거쳐 우리나라로 들어왔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이와 시각을 조 

금 달리하여 %둥반도에서 계속 바닷가를 거쳐 발해만 주위와 요동반도를 거쳐 

서 바로 한반도로 유입되었다는 육로성이다 이 요동반도는 한반도의 주요 터전 

이었을 뿐만 아니라 고대에는 우리나라와 끊임없이 문화를 교류했고 사람들의 

왕래가 잦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이 되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명양 

등지에서는 조와 피같은 초기 작물은 발견되었지만 아직까지 벼농사와 관계된 

흔적이 발견된 점이 없기 때문에 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 

러 유입설과는 별도로 한반도에서는 오래전부터 벼농시를 홍한 정착생활이 시작 

되었다는 점에서 깅포는 벼놓사와 함께 우리나라 정착생활의 시작을 알리는 중 

요한 지역이다 

(나) 우리 조상들은 언제부터 “쌀”을 먹었을까 벼농사는 청동기 시대에 시작되었다 

대략 10세기경이다 북쪽으로는 명양 근처 남경마을에서 볍씨가 나왔고 광주의 

신청동에서도 비슷한 볍씨가 나왔다 펑균 길이 43-45mm 명균 녀비2_5mm의 

짧고 뭉톡한 볍씨였다 물론 두 마을 외에도 여러 곳에서 벼농사의 흔적이 발견 

되고 있다 그때도 마을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 논에다 물을 대고 빼는 수로도 

오떨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 광주 논산 퉁 여러 곳에서 논자리와 수로의 

혼적도 발굴되었다 안동 저전리에서는 2800여 년 전의 저수지가 발굴되어 벼농 

사와 저수지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중이기도 하다 사실 세계에서 가장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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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된 볍씨가 발견된 곳도 우리나라에서 1만5천여 년전의 볍씨가 창원 소로리에 

서 발견되어 세계를 놀라게 했었다 하지만 그 볍씨만으로는 벼농사를 지었다는 

근거가 되지는 뭇하고 있다 더 연구가 멸요하다 재배 벼는 종자식물문/피자식 

물아문/단자엽식물강/영화목/ /벼과/벼속에 속하는 식물로 약20개의 야생종과 

。ryza sativa L, subsp , japonica와 。ryza L. subsp. indica kat。의 2개 아종으 

로 구분된다 그중 。ryza sativa L 는 동남아 지역에서부터 재배가 시작되어 동 

북과 서남 지방으로 전따되어 재배되고 있는 종으로 kato shigemoto는 。ryza

L , subsp japonica와 。ryza sativa L. subsp. indica kat。와 2개 아종으로 구분 

하였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알(벼)과 관련된 자료는 1920년대 김 

해 패총에서 발견된 탄화미가 전부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쌀은 기원전후에 일본 

을 통해 유입되어 재배되었던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1970\견대 이후 여주 

혼암리 주거지에서 기원전 10세기경의 탄화미가 다량 출토되어 우리나라 벼농사 

의 시작이 일본보다 앞선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후 형양 남경과 부여 송국리 유 

적 퉁에서도 탄화미가 출토되었으며 하남 미사리 서산 휴암리 안연도 고남리 숭 

주 대콕리 합천 붕계리 거창 대야리 울주 검단리 퉁의 여러 유적에서 토기바닥 

에 볍씨 자국이 찍힌 민무늬토기가 출토되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논산 마전리에 

서 청동기 시대의 논이 확인되어 청동기 시대에 이미 벼농사가 전국적으로 이루 

어졌음이 밝혀졌다 한편 출토된 볍씨나 볍씨 자국은 그 형태가 단립형으로 현 

째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쌀과 같은 형태이다 그러나 최근 충북 청원군 

욱산면 소로리 구석기 시대의 토탄충 (연대 12 , 500BP - 14 ， 600BP)에서 볍씨 

Uaponica형과 indica형)가 발굴되고 그 이전의 층에서는 유사벼가 발굴되어 크 

게 주목 받고 있다 소로리 유적에서 출토된 볍씨는 지금까지 밝혀진 자료로 보 

연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볍씨인 것으로 밝혀져 벼의 기원 진 

화 전따 둥에 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주고 있다 우리나라에 벼농사의 시 

작은 종전까지는 대개 BC 2 1세기경으로 보았으나 1991년 김포군 동진연 계현리 

일대의 토탄층에서 BC 2400년대의 우리나라 최고의 볍씨가 출토되어 우리나라 

벼농사가 이미 신석기시대에 시작되었응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벼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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λ}는 신석기 시대의 시작되어 청통기시대와 초기 철기시대에 걸쳐 많이 재배되 

기 시작했다 삼국시대에 들어오면서 쌀의 생산량이 많아져 쌀밥이 주식으로 중 

요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러나 조선시대까지는 쌀 생산량의 절대량이 부족하 

여 쌀밥이 귀했다 벼의 토박이 알은 ‘베’계(‘벼 ’ 포항)와 ‘나락’계로 나변다 언어 

지도에서 ‘베’계와 ‘나락’계는 남북으로 나뒤어 표시됐다- ‘베’계는 경기， 강원， 

충남북에 분포하고 ‘나락’계는 경남북과 전남북에 분포한다 

3. 벼 품종의 역사와 쌀이라는 말의 유래 

중국남부에서는 벼(格)를 ‘ net’ ‘nl ’ ‘ nuan’이라 하고 에트남 지역의 ‘nep’과도 이어지 

는데 중국 자전에 보면 옛발음은 ‘ nl’라고 적고 있다 여기서 ‘nuan’이란 말은 우리말의 

‘논’과 발응이 홉사하여 흥미롭다 황해도에서는 딸밥을 ‘이팝’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고 

어는 ‘나밥’이며 이는 ‘나’와 ‘밥’이 합쳐진 것이다 자료에 의하연 벼(댐)를 ‘벼’， ’ 니’ 

‘우케’ 퉁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다 우리말의 ‘벼’는 식물체와 열매의 이름을 통시에 나 

타내는 말로 쓰이는데 ‘ 냐’는 ‘입쌀’ ‘이팝’과 같이 쌀이나 밥과 결합된 말로 쓰여 진다 

벼가 어힐 때 논에 심는 일을 ‘모내다’ ‘모심다’라고 하는데 이 ‘모’는 벼의 고유어였던 

것 같이 생각된다 일본어에서 벼알을 나타내는 ‘모미’는 바로 'mo (댐) ’와 ‘ mi(암)’가 합 

쳐져서 이루어진 말이다 우리나라로부터 벼농사의 전래를 받아플인 일본에서 ‘댐=일어 

-1 i , (i ne) ’ ‘ IQ=판 ν(momi)’풍 우리말과 연계된 언어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사실은 어 

쩌연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가) 남부지방 방언에서 ‘벼 1를 ‘나락’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날+알→남얄-나달-→나락 

으로 여러 개의 유사어가 생길 때 발생하는 민간어적인 어형변화와 유음화현상 

을 거쳐 ‘나락’이 된 것이다 여기서 ‘낱’은 ‘니(띔)’에 ‘알’이 붙어서 날→낱-낱 

으로 형태적 변화를 거쳐서 생겨난 말이다 ‘알’은 화본과 콕식의 껍질을 빗긴 

알맹이를 일걷는 말이다 우리 엣말로 밥 짓는 곡식을 모두 ‘이’라고 했고 이것 

이 오늘날 ‘알’이 된 것이다 이 ‘은’ ‘불’ ‘ 시’ ‘알’ ‘이’ 압축되이 생겨난 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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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불+시-브시→[;fi꾀로 되고 여기에 ‘알’이 합쳐져서 된 것이다 원래는 벼， 

보리 조 수수 동의 낱 껍질을 벗긴 알맹이들 모두 ‘이’라 했는데 현대어에 와 

서 밥 짓는 재료로 알뭇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나) 벼의 종류 

벼의 생태형 분류는 일본학자 가또오(1928)가 동남아 각지에서 수집한 벼 풍종 

들 간의 잡종 붙임 정도와 형태적 차이 퉁에 따라 처음으로 인다카(indica)와 자 

포니카(japonica)의 두 개 군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중국에서는 옛날부터 챙 

(keng)과 샌(sen)으로 분류하여 왔고 중국학자 정영(TW)(1949)은 야생 벼에서 

센이 분화되고 샌에서 다시 행이 분화되었다고 추정하였다 여기서 샌은 인디카 

에 챙은 자포니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디차와 자포니카에 모두 논 

밭재배의 적옹성 차이 즉 내한성(耐몰性)에 따라 논벼와 밭벼가 있다 일반적으 

로 밭벼는 논벼에 비해 잎이 두럽고 넓고 크며 분얼이 적고 줄기 절단시 재생력 

이 거의 없으며 뿌리가 굵고 갚이 뻗으며 대부분 출수가 빠르고 키가 큰 변이며 

도열병 저항성이 강한 면이고 특히 토양에 대한 적응성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밭벼도 논에 물을 댄 상태로 심으면 밭재배 보다 소출이 많이 나 

고 좋은 쌀을 생산하는데 유리하다 

(다) 벼의 품종 이름에 얽힌 이야기 

새로운 볍씨가 개발되연 육종가는 마치 자식을 낳으면 이름을 지어 주듯이 새로 

운 벼에 품종 이릉을 지어주어야 한다 이혈 경우 육종가들은 그 벼 풍종의 유 

래나 주요한 특정 및 적웅지역을 고려하여 작명을 하기에 여간 고심하지 않는다 

이 새로운 이륨은 기존의 품종명에서 없었던 것으로 부르기에 좋으면서 그 품종 

의 특정에 합당하는 의미도 나타내어야 하기 때문이다 육종가가 지어 제시하는 

몇 개의 품종 명명(命名)안은 주요 농산물 종자심의회에서 이를 다시 검토하여 

그 중에서 적절한 것을 정하게 된다 대개 품종명을 지을 경우 그 품종이 육성 

된 것을 나타내는 지명이나 유명 사적지명 등을 붙일 경우도 있고 그 양친(훌親j 

품종 이릉에서 한 자씌 따서 붙일 경우도 있다 ‘수성(水成)이나 팔달U1J좋) 용 

주(ffll!$서‘ 별성(뺑成)‘ 만경(따때) 동은 육성모지를 나타내는 이틈이고 진흥(振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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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파앨) 둥은 농촌진흥청의 설립과 제3공화국의 출범시 슬로건과 관련된 이름 

이며 관옥(때玉)은 양친 풍종 이름에서 따서 지어진 이름이다 지난 1980년대부 

터 조생총은 산 이름 중만생종은 강 이름융 붐이기도 하여 오대벼. 셜악벼， 관악 

벼， 도봉벼 천마벼‘ 그리고 동진벼. 낙동벼. 섭진벼， 한강찰벼. 금강벼， 영산벼， 

퉁 우리나라의 유명한 산이나 강 이름중에서 부르기 좋은 이름은 이미 거의 다 

벼 풍종 이름으로 써버린 상태에 이르렀다 벼 풍종명은 그 품종이 지니고 있는 

대표적인 특성올 적절하게 나타내는 방향으로 짓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연 병 

충해나 재해에 대한 저항성이 강합올 나타내는 청청(휩휩)벼‘ 상풍(常뀔〕벼. 대안 

(大횟)벼， 퉁이나 쌀 풍질 및 식미가 양호항을 나타내는 수정(水삶)벼 ， 청명 (nll 

明)벼 진미(珍味)벼 일풍(-品)벼 둥이 그것이다 또한 꽃가루 배양법을 이용하 

여 육성된 품종들은 ‘화성(花成)벼， 화청 (lt~려)벼. 화중(花中)벼. 화남(花南)벼 둥 

과 같이 모두 ‘화’자 돌림으로 명명되어 있어 특수한 육종법에 의해 ~들어졌음 

올 쉽게 알수 있게 하였다 

4. 물 부혹과 수리시설 

벼농사는 물이 생명이다 한국고대사회에서 경제의 바당은 논농사와 밭농사였다 그 

중에서 논농사는 제때에 물을 공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고대와 조선시대의 수리시설 

의 분포가 한반도의 지형특성 및 발달과정과 어느 정도는 연판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은 기후환경에서는 6-7월 한 달 사이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기 때문에 오랜 기간 물을 필요로 하는 논농사에는 그다지 좋은 기후환경이 아니 

다 그렁에도 불구하고 청동기시대부터 본격적으로 논농사가 시작되었고 지금까지도 쌀 

올 주식으로 삼고 있는 이유는 곡저부가 발달한 우리나라 지형환경에서는 그나마 논농 

사가 안정적인 생활을 세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논농사는 개전단계부터 수리시설 명 

탄화 작업 고저차이에 의한 논둑의 설치 둥 집약적인 노동력과 기술력을 펼요로 한다 

이중에서도 수리시설은 벼농사에 필요한 물의 저장과 공급만이 아니라 홍수로부터 논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논놓사의 성패를 조북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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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치가가 치수(治水)를 가장 중요한 이념으로 삼은 이유도 바로 논농사가 백성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수리시설은 논농사의 규모와 연관된다 작은 곡저부나 

구릉 하단 부를 개전지로 활용했던 논농사 초기단계에는 콕부의 물을 가두는 작 

은 보시설이 전부였지만 정치체가 완비된 삼국시대에 접어들면서 대규모의 저수 

지가 축조되기 시작한다 고대수리시설의 축조방법으로 부수공법(쨌樹工法)이 확 

인되었다 이 부수공법은 1959년 한(ì!lD나라 때 축초된 안풍당(安앞앵)저수지 유 

적에서 확인되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김제 벽골제 사비나성 합안 성산산성 일 

본의 경우 구주(九州)의 대재부(大宰府) 수성(水뼈과 대판시(大版市) 협산지(~ 

山池)가 이러한 공법에 의해 축조되었음이 밝혀졌다 

(나) 고대사회에 있어 수리시설의 축조는 농업생산력의 중대라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으로 미치는 효과가 큰 일종의 국책사업이었다 따라 

서 축조기술뿐만 아니라 수리시설을 만들게 된 배경과 운영주체 몽리의 효과 파 

손된 저수지의 보수 동에 대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중국 

과 일본에서 수리시설을 만든 과정과 우리의 경우와 비교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신석기 중기 이후 한강하류 지역을 중심으로 벼가 처음 도입된 후 청동기시대에 

접어들연서 한반도 중부 이남지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조현동‘ 2004) 수전 

에서 생산되는 벼가 한전작울에 비해 훨씬 우월한 작물이었다는 것은 당시에도 

잘 알려져 있었지만 한반도의 기후와 지형 조건하에서는 적당한 수리시설 없이 

는 수전을 확대하기 어려웠다 (문중양 200이 따종기인 3-5월의 강우량이 절대 

적으로 부족하여 수전에 물을 대는 것이 어려운 기후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리 

고 6-8월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주변의 충적지들이 주기적으로 홍수를 경험 

하게 된다 또한 높은 산지 비율과 앓은 토양층은 홍수기의 첨두 유량에 도달하 

는 지체시간을 단축시켰으며 하상계수를 극단적으로 증가시켜 작물피해 뿐만 아 

니라 자연재해의 위험성도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황상일 윤순옥‘ 1998) 

(다) 이미 삼국시대부터 각 정부는 관개시설의 건설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백제시대에 이미 소돼지나 저습지 근처에 수전을 개발하였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남아 있지만 배수가 자유롭지 않은 지형 특성 때문에 생산량이 높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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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덕지1. 2007) 대신 간단한 수리시설로 계류플 막아 물 

을 대는 수전이나 천수답이 고대 및 삼국시대 수전의 주종을 이루었다 고려 말 

이후 조선 초를 거치연서 산지산록 중심의 한전(부田)에서 명지와 저습지의 수전 

(水田)으로 전환되면서 농경지가 확대되어 하천상류의 곡저명지에서 하친 중하류 

의 충적지로 농경지의 개간과 정착이 활발히 진행되어왔다 (문중양 2000)16세 

기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수진 농업과 이양법의 발달로 놓지개간이 활발해 

지고 둑， 제방과 저수지의 축조로 농경지역이 명야， 저지대로 확산되었다 하지 

만 수전이 전체 경작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조선시대를 거치연샤도 30%를 

넘지 못하였으며 20세기 초에 이르혔어야 50%를 넘는 수준을 보이기 시작하였 

다 따라서 조선후기라고 하더라도 수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적당한 지형적 조건이 필수적이었다 

5 우리겨레의 쌀 

딸은 우리겨례의 삶 그 자체였다 벗짚망석에서 자고 일어나 메밥을 먹고 들판에 나 

가 제철에 맞춰 벼놓사 일을 행하였다 1년 24절 세시풍속 자체가 벼농사이었고 우리 

겨러|가 사는 곳에는 어느 곳이든 벼농사가 있었고 겨레가 이동한 곳에는 언제나 벼농사 

가 함께 따라갔다 강가에도 해변에도 심지어 소←골짜기에도 다락 논을 일구어 공통으로 

벼를 심고 가꾸었다 벼농사는 바로 가족과 마을과 사회 국가 및 사직(社4뼈의 기둥이 

었던 것이다 벼농사가 있는 곳엔 토양침식이나 홍수 가뭄은 물론 먼지 공해도 없다 

도리어 논이 바로 저수지와 보(뼈)가 되어 거진 강 흐름과 변덕스러운 늪의 범람을 막 

고 산사태 토사 띠해 등 대자연의 재해를 최소로 줄여준다 공기를 정화하여 쾌적한 환 

경을 조성해 준다 그리고 파종‘ 모내기 벼 베기 동 농사일은 반드시 때에 맞춰 그것 

도 공동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면서 지역사회 구성 원간에는 생활화된 끈끈 

한 공동체 의식과 자연에 순웅하는 보수적 규율이 형성되었다 그 가운데 쌀은 우리 겨 

레의 번성과 사직의 안녕을 지켜준 업(쌓)이며 축복이었다 기릉진 문전옥답(f"l前앉{h) 

을 물려받은 부지런한 후손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조상들의 피와 땀의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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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하게 받들고 그가 속한 지역사회의 전통과 문화를 사랑하며 다음 세대의 미래를 걱 

정하는 그 사회의 가장 보수적인 구생원이 되어 왔다 공맹(孔효)의 유교시상이라든지 

힌두교 법전 화랑의 세속오계도 따지고 보연 도작(휩作)문화의 결정체라고 말할 수 있 

다 1990년 10월 ‘UR과 외국놓산물’이란 주제로 일본 오사카에서 일본 주나지(中日)신 

문사 주최의 국제 세미나가 열렸을 때 일본 대표가 “쌀은 우리 문화요 종교의 바탕이 

다 서양 종교를 가지고는 외국 쌀과 놓산물을 막아내는 데 연역성이 약하다”고 말해 

크게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쌀이 단순한 식품이 아니고 더욱이 한낱 공산품과 같은 

무기물(無機物)상풍이 아닌 점을 강조했을 뿐이라고 서로 양해함으로써 가까스로 이 대 

립을 연 할 수 있었다 아무튼 쌀(벼)은 이 지구상 인류에게 가장 오래 지속되고 있는 

공동체 문화와 문명을 길러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자통차를 몰고 홉검뮤터를 사용하 

며 햄버거 스따게티를 먹는 세대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그 명맥을 보존하여 현대 사회 

구성원들의 생활양식을 음양으로 지배하고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벼농사는 인류의 

기록문화가 시작되기 전 중국남방과 동남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시작하여 한반도는 물론 

만주대륙 서납부의 인도 페르시아로 퍼져 나가 헝가리의 발라톤 호수 유역에까지 이르 

렀다 지금은 스페인‘ 호주. 남미는 물론 미국 서남부지역 캘리포니아， 아칸소‘ 텍사스‘ 

루이지애나)에서도 벼농사가 대규모로 행해지고 있다 쌀은 지구상에서 이제 밀(小찢) 

다음으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작물이 되었다 연명균 약5억 톤이 생산되는데 그 

중 90%가 아시아지역에서 재배 소비되고 있어 확실히 쌀은 원산지답게 동양인의 주식 

이 되어 왔음을 말해준다 쌀이 세계인구의 반이 념는 비목축국 사람들에 의해 주식의 

위치를 수천 년간 자리 잡아 온 것은 그 어느 농산물보다도 단백질 지방질 탄수화물 

이 균형적으로 합유되어 있어 일상 식단에 동물성 단백질 식품을 크게 추가하지 않고도 

개개인의 생명과 신체를 원활히 유지 발전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요즘 말로 

콜레스테롤이 없는 가장 이상적인 식풍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시아지역에는 벼농사가 

바로 몬순계절풍 지대의 풍토에 가장 잘 순웅하는 자연과 농업의 조화를 보장해 왔기 

때문이다 

(가) 이 지구상에서 재배되고 있는 벼 품종은 크게 나눠 호택인과 일본인들이 주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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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삼는 단립종(자포니카)과 우리에게 안남미로 알려진 장립종(인디카)으로 그 

재배율이 17대83으로 분포되어 있다 그런데 금세기 후반부터 벼농사가 자국민 

의 주식으로서가 아니라 국제교역을 목적으로 서방세계 특히 식생활과 농경관습 

이 전혀 다른 미국호주 둥지에서 본격적으로 재배되면서 동양세계의 전통문화 

그러고 국민생존권이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이는 비행기로 씨를 뿌리고 

농약을 대량 살포하여 대형수확기로 추수 탈곡한 미국산 쌀이 아시아와 중동 둥 

전통 또는 비전통적인 딸문화 도작(格作) 국가들에 이르기까지 그 시장을 학대하 

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 중 이라크‘ 이란 둥은 2차 대전 후 미공법 제480호 

(PL480)에 의한 계속적인 무상원조로 국민의 식생활 매턴이 차츰 밀 음식으로 

부터 왈 위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으며 이라크는 1991년 UN결의에 의한 식량 

봉쇄 조치로 큰 타격을 받은 바 있다 효뉴국과 일본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윤기 

나고 차진 자포니카 타입의 쌀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산량이 적은 미국 

으로서는 1970년대 초반 세계 식량 파동 때 까지만 해도 미국산 소액(밀가루)의 

판촉대상으로 분류하여 밀 판매에 열심이었다 그 주요 무기가 미공법 480호 이 

었다 그 결과 한국과 일본에서 일단 분식의 보면화에 크게 성공하였지만 그 수 

요량이 주식의 수준까지 오르지 못하고 여진히 쌍 소비의 보조적인 위치에 마무 

르게 되었으며 그 원인이 자포니카 짤의 특성(맛 향기 퉁)에 있음을 뒤늦게 깨닫 

게 되었다 

(나) 세계 식랑따홍을 전후해서 미국은 효F국시장을 겨냥해 자포나카 쌀 재배면적을 

캘리포니아주 퉁지에서 급격히 중가시켰다 옐 전업농가는 한때 미국 서남부지 

역에 2만호까지 이르렀으나 지금은 l만2천호 정도이다 그 중 자포니카 계통의 

쌀 생산만을 전문으로 하는 놓가가 약2천여호이여 이들을 위한 미국정부의 쌀 

생산 및 수출지원 정책이 이른바 효댁과 일본의 수입개방 압력의 실체인 셈이다 

특히 자포니카 쌀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주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조야 

는 고미가(홈米f업)와 과잉생산에 몰리고 있는 이 두 나라의 쌀시장 개방을 위해 

필사적이다 캘리포니아와 아칸소주 퉁 일부 서남부주의 자포니카 쌀 재배는 그 

통안 미국정부의 각종 지원과 지도 아래 국제시장(실은 한국 일본)을 쪽표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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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된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쌀 그것도 자포나카 쌀의 국제시장 개방실현은 

역대 미국정권의 대물림으로 내려온 부담이며 그곳 출신 국회의원들의 숙원사업 

이라 말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상품으로서 ‘쌀’ 무역 전쟁이 1973년 제l차 세계 

식량 따통 이후 ζ댁이 중산에 박차를 함에 따라 줄어든 국제 쌀시장의 개방을 

놓고 미국과 일본 미국과 태국 그러고 다시 미국과 한 일간에 전개되게 된 것 

이다 우리나라도 1973년 세배로 뛰어오른 캘리포니아산 쌀을 현금을 주고도 사 

기 어려웠던 쓰라린 악몽과 쌀 수입과 관련된 코리아게이트 파문을 계기로 하여 

녹색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 마침내 1977년과 1978년(미콕년도)에는 외국쌀 

의 도입이 없이도 자급자족이 가능해졌다 통일벼를 주축으로 하는 녹색혁명과 

이중 콕가 제도가 어느덧 결실을 본 것이다 그리고 1978년 우리나라는 대망의 

백억 달러 수출목표를 달성한다 그와 더불어 정부 일각에서는 비교생산비설에 

입각한 농t별i 수입개방론이 터져 나온다 곧이어 이중 곡가제의 예지를 골자로 

히는 양정전환론이 제기된다 제정출혈을 감내하면서까지 구태여 국제시세보다 

비싼 쌀 자급이 펼 요하느냐 하는 것이 주된 논리였다 하늘이 노했는가 쌀 푸 

대접 논의가 무성한 가운데 1980년 초 제5공화국이 틀어서면서 우리나라 벼농사 

는 대용작을 맞는다 당시 농수산부의 집계로는 적정재고 유지에 추정 l백40만 

톤(약9백76만섭)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실제 수입량은 2백40만톤으로 

결정되었다 쌀1백40만톤 긴급수입안이 농수산부에서 입안되어 청와대로 제출되 

었는데 어떤 영문인지 추가로 1백만톤(약6백90만성)이 보태어져 2백40만톤으로 

수입량이 결정된 것이다 이유는 농수산부 통계를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 

로 알려졌다 문제는 미국으로부터 막상 쌀을 수입하려 해도 1980년산 미국의 

옐 재고는 일부 안남미까지 합쳐 94만톤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그것도 대미곡상 

(大米앓뼈).il넬사와 캘리포니아 쌀경작자협회(UGA)가 모두 거머쥐고 있었기 때 

문에 순식간에 가격이 l톤당 2백달러에서 5백50달러로 뛰어 올랐다 쌀을 비롯 

한 주요곡물의 국제유통은 소수의 다국적 곡물 메이저의 손아귀에 잡혀 있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다 다급해진 우리 정부는 이웃나라 일본이 일찍 

부터 쌀 자급을 이룩해서 고미(古米)재고에 고통을 받고 있는 사실에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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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고미 해결을 위해 10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이자는 3%라는 파격적인 조 

건을 내놓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격도 국제시세에 준한 것이었다 

(다) 미국의 쌀 생산자 및 콕툴상들이 미 의회와 정부에 극혈히 압력을 가한다 미국 

정부가 1970년대 초 FAO(국제식량농업기구)를 풍원하여 만들어 놓은 잉여농산 

물 덤핑수출 규제에 관한 국제규약과 미 통ι앙법301조를 원용하여 일본의 대한 

(對행)쌀 수출 규제에 제동을 걸어 왔다 다급해진 우리 정부 대표는 미국에 통 

사정한 끝에 추가로 마음 연도(1981년)의 캘리포니아 쌀을 50만톤 더 구배하겠 

다는 조건 을 붙여 일본의 묵은 알을 들여을 수 있었다 도합 1천5백만섬의 왈 

아 이런 과정을 거쳐 한해에 도입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 1981년 이래 우리나라 

양콕창고는 적정 재고량인 최소 7백만섬을 상회히는 과잉 재고미가 계속 이월되 

어 쌓여 있게 된 것이다 그 후 기상조건은 풍우 순조하여 1991년에 이르기까지 

두 차례(1985 ， 1989년) 대풍작을 포함 계속 쌀이 남아들게 되었다 그러나 따지고 

보연 80년대 명균 자급률은 82-90년 기준 97%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91년 

추수 때에 느닷없이 정부가 ‘ 1천l액만섬 재고미’ 운운하고 크게 떠들고 나온 이 

면에는 이렇듯 5공 초기 일시에 과영 도입된 외국산 쌀의 순환재고가 이월되어 

왔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감춰져 있다 지금 쌀이 남아돈다고 모두들 걱정이 태 

산 같다 그러고 우리 주식인 쌀이 푸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확실히 l인당 쌀 

소비는 줄고 재고는 쌓여 었다 그런데 이상한 정조가 나타나고 있다 (쌀 자급 

률이 92년도 추수기부터 마침내 적신호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 다수확 품종인 

통일계 벼가 정부의 감산정책에 따라 퇴장하고 UR따고와 정부의 벼 수매 제도 

후퇴에 사기가 죽어 쌀 경작면적과 쌀 생산량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연속 

10년 풍년농사의 행진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 추세대로라연 벼농사는 위축일 

로를 결을 것이 명확하다 

(라) 농사지을 사람이 갈수록 줄어들고 논이1992년 한해만 5만ha나 놀고 있기 때문이 

다 쌀 자급률이 급전직하로 떨어져도 되는가 쌀 부족 사태가 만성화돼도 괜찮 

은가 아니 벼농사가 사라져도 문제없다는 식의 사고방식과 언행이 난무하기 시 

작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가 제5공화국 초기에 1백여만톤(6백90만섭)이나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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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했던 이월 과잉재고를 제외하면 현재 우리나라 쌀 재고는 7백여 만섬이 될 

까 말까이다 이는 연간 적정재고량 7백만섬 수준에 지니지 않는다 어느 때든 

단 한 번의 흉작으로 소모되어 버릴지도 모를 수준이다 그런데 북녘 땅의 2천5 

백만 우리 동포들은 이밥(딸밥)에 고깃국을 배불리 먹는 것이 소원일 만큼 식량 

부촉에 허덕이고 있다 국내 쌀 소비구조를 보더라도 우리는 아직 쌀 부족시대 

의 블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쌀이 남아돌아 주체를 못 한다 하면서도 

옐이 남아돈다고 통일벼 생소k을 중단한다느나 l백만ha로 논 연적을 줄인다니 하 

는 식의 정책대웅은 실상을 도외시하고 너무 일찍 김칫국물을 마시는 격이다 

창고로 쌀을 제외한 여타 곡물의 자급률은 밀은 거의 0%이고 콩이 14% 수준에 

불과하여 쌀을 제외한 콕물전체의 자급율은 8%가 될까 말까한 실정이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벼농사마저 흔들리기 시작한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농민에게 

있어서는 온가족의 생존이 달린 임금생환재(Ø金生活財)가 쓰러지기 직전이며 소 

비자에게 있어선 주식의 몰락을 뭇한다 그동안 소비자 소득의 향상과 쌀 소비 

감소로 비록 한 끼에 약350원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쌀은 아직도 

엄연한 주식이며 필수품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기초를 이루어 왔 

던 문화와 전통의 몰락과 더붙어 벼농사가 상풍외적 기능으로 제공해 왔던 환경 

보전효과와 국토의 균형발전효과 둥 천문학적인 가치가 사라질 운명이다 그리 

고 국민의 생존권을 남의 나라 농민과 장사문에게 맡겨야 하는 민족자존의 훼손 

읍 무엇으로 보충 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벼농사 문제를 국민 모두 

의 문제로 인식히는 새로운 사고방식이 형성되어야 한다 농민 생산자틀의 희생 

과 대가를 국민 각자가 가격과 소비를 봉해 나누어 보상해 주려는 새로운 인식 

의 확산이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 자신과 후손을 위해서라도 농업이 없는 나라 

농촌과 농민이 사라진 도시국가 그리고 국제콕물상의 손아귀에 놀아나는 소비자 

의 운영을 미리 막는 일은 우리 당대의 과제이자 의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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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벼농사의 공익적인 외부경제효과 

시장경제질서는 효융의 추구를 통하여 운영되고 성장한다 자원의 배분도 효율을 기 

준으로 하고 경제활동의 성과 배분도 효융을 기준으로 한다 효올적인 모든 것은 시장 

경제질서 하에서 숭자가 된다 효율적인 산업은 번성하게 되고 효율적인 조직이나 사람 

은 성공적인 부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어떻게 효윤올 극대화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는 

행정이나 산업현장 그리고 학계와 개인의 일상생합에서까지 현안의 연구과제가 되고 있 

다 왜냐 하연 치열한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새로운 효융로 무장하지 

않으연 안 되기 때문이다 시장경제하에서 일반적으로 낮은 효융을 보이는 사업은 쇠퇴 

하게 되고 높은 효융을 보이는 산업은 번창하게 된다 시장가격으로 명가된 효율의 크 

기가 산업구조와 소득구조를 궁극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가격이란 시장에 반영 

왼 가치이다 효융이 가격의 크기에 의해서만 명가되기 때문에 시장경제질서는 효율을 

중시한 나머지 자칫 시장가격으로 반영되지 않은 가치의 중요성을 무시하게 되어 값비 

싼 보상을 두고두고 치르게 된다 가장 좋은 본보기가 전용적인 미용양속이 황금만능 

풍조에 밀려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가치체계의 혼란현상이다 

미풍양속의 중요성이 시장가격이란 효율의 평가기준에 포항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오늘날 진세계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지구촌의 환경오염문제 역시 환경의 중 

요성이 시장가격으로 명가되지 않기 때문에 효융위주의 경제성장과정에서 환경파괴 

가 거칩없이 진행되어온 결과로 빚어진 문제라 할 수 있다 효융보다는 형명을 보다 중 

요시했던 공산주의 실험이 효율의 저하로 실패한 현재 역설적으로 효율을 중시해 왔던 

시장경제체제는 지나친 효율추구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중영을 앓고 있 

다 그것은 산업간. 지역 간‘ 부문 간의 심각한 발전격차와 소득격차 해소 문제로 요약 

된다 

(가)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지난 30년간의 공엄화 경제성장 과정에서 농업부문이 

지나치게 위축되어 왔다 이 역시 효융만을 기준으로 한 경제발전전략에서 농업 

발전이 소외되었기 때문에 유발된 결과이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국민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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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 일정규모의 국내 농업이 필수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이유로서 농업부문이 생산하고 있 

는 가격으로 환산되는 기능보다는 가격으로 개량화되지 않는 공익적 기능의 유 

지라는 점이 더욱 강조되고 있어서 우리의 관심을 끈다 또한 이러한 주장은 국 

내에서보다는 선진 외국에서 더욱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 지나 

친 효율 추구 만에 의해서는 국민경제가 안정적으로 유지 될 수 없다는 반성에 

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한국농업의 큰 위기로 인식되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소위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이란 생소한 용어가 동장하기 이전만 해도 

효율의 크기로 시작에 반영되지 않았던 농업의 공익적인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무관심했던 것은 사실이었다 과연 무엇이 놓업이 소위 비교역적 기능에 

해당하는가 가격으로 표시되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농업의 기능은 과연 무 

엇인가 가장 먼저 국내 농업의 식량안보적 기능부터 들지 않을 수 없다 농1!-물 

시장이 개방되어 값싼 외국 농소떨이 국내에 제한 없이 들어온다고 7냉해 보자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대부분의 한국 농업은 마지 밀과 연화처럼 이 땅에서 사라 

지게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나) 식량안보란 자국의 국민에게 충분하고 만족할 만한 풍질의 식량을 멸요한 시기 

에 필요한 장소에서 입수 가놓하고 또 소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태를 장기적 

으로 지속 할 수 있는 보증이라고 국제식량기구(FAO.1988)에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이 한댁의 벼농사가 포기되연 충족될 수 있을 것인가 이미 1991년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37%수준으로 떨어지고 있고 매년2%정도씩 하락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만약 UR협상이 타결되고 수입자유화가 더욱 

진전된다연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더욱 떨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국 

민의 먹을거리의 대부분을 외국에 의존해야 할 식량수입국의 입장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문제 중의 하나는 앞으로도 국제곡물가격이 계속해서 현재 수준의 

낮고 안정된 값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식량공급능력이 충분한 

나라는 세계적으로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주와 호주 퉁 일부 국가에 불과하며 그 

나마도 다국적 기업의 손에 의해서 수출량과 가격이 화우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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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가격은 수시로 폭등해 왔으며 앞으로도 식량가격의 상승은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기 때문에 자국 내의 최소한의 식량생산능력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 1973년도를 전후한 국제식량따동 때 콩값은 4.6배 밀과 딸값은 3배씩이나 폭퉁 

하였으며 호F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1980년을 전후한 흉년 때 당시의 국제시세보 

다 3배나 높은 가격으로 미국 쌀을 수입해야 했던 쓰라린 경험이 있는 것이다 

또한 오늘날의 식량증소L을 가능하게 했던 녹색혁명과 같은 생산기술의 지구환경을 

파괴시킨다는 자각에서 선진국들로부터 환경조화형 지속적 농업생산(소위 LI8A 

Low lmput Sustinable Agricuiture)이 1990년대 들어서 본격화함에 따라 생 

산성 향상이 더욱 정체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세계 식량생산 능력은 점차 감퇴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따라서 식량자급률이 낮은 한국의 식량안보 문제는 더 

욱 심각해질 것이고 이는 무엇보다도 기초식품인 알을 생산하는 벼농사의 유지 

에서 부터 찾아야 한다 세계의 식량생산능력은 1985년 이후 점차 감되되고 있 

으며 선진국외 과다한 식량채고에도 불구하고 세계인구의 1할에 해당되는 5억의 

인구가 현재 영양결핍상태에서 허덕이고 있어서 최소한의 국민 먹을거리를 우리 

의 능력으로 확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식량안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데올로기 중심의 동서 냉전 상태가 사라진 지금 선진국들이 가장 유효하게 샤 

용 될 수 있는 카드는 식량무기회를 비롯한 자원 위협인 것이다 만약 적정한 

수준의 국내 농업규모가 유지되지 못한다연 우리나라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보장받기 어렵게 된다는 것은 국제원유가의 상숭에 따른 충격이 따를 것이다 

(라) 우리 경제가 당했던 지난날의 어려움을 통해서도 우리는 쉽게 예상 할 수 있다 

만약 기상이변이나 국지적인 진쟁의 돌발로 식량사정이 악화되어 국제미가 폭둥 

할 경우 우리 사회의 불안정을 무엇으로 막으려 하는가 언젠가는 통일을 해야 

하는 시점에서 l인당 쌀 소비량이 남한 주민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북한 통포들에게까지 우리 쌀을 공급해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 

기 때문이다 딸은 전통적으로 정치 사회의 안정을 담보해 왔다 먹을거리가 부 

족해지면 역사적으로 우리 사회는 큰 혼란을 겪어 왔다 홍경래의 난이 그렇고 

전봉준의 동학혁명이 그랬으며 가까이는 516군사혁영도 이와 무관하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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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것이다 또한 안정된 가격수준으로 식량의 공급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수 

입놓%물이 우리 국민의 건강에 안전한가 하는 문제는 전혀 별도로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수입 밀가루에서는 벌레도 생기지 않는다 수입 콩에서는 콩나물도 발 

아되지 않는다 수입쌀에서는 벌레마저 죽어버린다 보관과 수송과정에서 건강에 

해로운 약풍들이 혼합된 수입농%물은 값이 싼 만큼 건강에 해로운 것이 사실이 

다 따라서 국민에게 안전한 식량을 안정된 값에 공급할 수 있는 국내 농업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이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농업생산자에게 우리 사 

회는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 가야하며 이는 벼농사 유 

지 보호를 위한 일에서부터 착수되어야 한다 

(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나가는 국내 놓업의기능이 단순한 효율(국내가격과 

국제가격간의 차이)에 의해서만 명가되어선 결E 안 된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식량안보는 그 나라의 주권인 통시에 그 나라 정부의 책임인 것이며 국제사회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농림업이 자연환경과 

국토보전을 위해서 수행하고 있는 공익적 기능에 대해서이다 농림업은 그 생산 

과정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국토를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단지 그 

기능이 시장기구하에서 시장가격으로 반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무임승차자로서 그 혜택을 받고 있을 뿐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UR협상에서 소위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이 의제로 둥장하연서 

놓림업의 환경보전적 기능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최근 들어서 활발하게 이루 

어지고 있다 놓업이란 자연생태계를 식량생산에 적합하도록 개조한 인공적 생 

산 질서이니 만큼 자연조건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자연생태계의 순 

환 질서를 거슬리는 농업기술의 개발이 지구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온 것 

이 사실이다 즉 지나친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 그러고 대규모 가축사육과 단 

작화(따作化)된 전문경영체계는 토양생태계의 순환 질서를 따괴했으며 수질오염 

과 대기오염 퉁을 수반하여 왔다 그러나 농업생산은 그 생산과정에서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이러한 역기놓을 상쇄하고도 충분히 냥을 정도의 국토와 환경보전 

적 순기농을 수행하고 있다 농업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놓은 각국의 입장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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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 따라서 환경순웅적인 농사의 종류가 서로 달라지므로 국가별로 관심분야가 

다르게 된다 예컨대 스위스 관광자원과 연관하여 산지 관리를 위한 축산에 관 

심이 높다 그러나 호댁과 일본은 아시아 몬순기후대에 속하고 있는 관계로 벼 

농사에 관심이 높다 그러므로 각국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은 나라별로 독특한 

입장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호댁에 있어서 농림업이 수행하고 있 

는 공익적인 환경보전 기능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호택의 벼농사는 홍수조절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아시아 몬순기후대에 속하고 있는 호댁에는 강우량의 

60%가 여름철에 집중된다 장마 때에 논둑에 담기는 물이 벼농사 포기로 인해서 

낙동강 한강 금강으로 그대로 방류된다연 그로 인해 매년 되풀이 되는 우리나 

라의 홍수피해는 추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 정부애서 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은 물 담수량과 홍수조절용으로 공사가 한창이다 전국 논 면적에 담기는 

물의 양은 우리나라의 6개 다목적댐에 답기는 홍수 유효 조절량의 1. 5배 크기에 

해당된다 벼농사가 포기되고 나면 논둑관리도 포기되므로 논의 홍수조절기능도 

약화된다 논의 당수기능에 대신하여 이 물을 가두어서 최소한 현재 정도의 홍 

수피해로 그치게 하려고 한다면 옹난화로 인한 폭우 피해를 줄이려면 대략 국내 

최대 규모인 충주호 정도 크기의 댐을 전국 곳곳에 8개나 추가로 건설해야 하며 

이 댐의 건설을 위한 건설비의 이자와 관리비만 해도 4조 8천억원(2000년 가칙) 

에 이른다 논의 지하수 함양기놓은 기존 저수지의 8-9배 크기에 해당한다 또 

한 벼놓사는 그 생산과정에서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배출되는 총 탄산가스 양의 

12%를 탄소통화작용을 통해서 제거해줌으로써 대기정화의 기능도 무보수로 수행 

하고 있다 벼놓사는 토양의 유실과 침식을 방지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논 

은 수명으로 되어 있고 논둑이 있기 때문에 홍수에 의한 표토(表土)의 유실을 막 

아주고 있을 뿐 아니라 놀랍게도 연작피해가 없기 때문에 토양의 악회을 방지해 

준다 이러한 환경보전적 기능들이 시장가격으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 

되어서도 안 된다 

(바) 일본의 경우에는 이러한 농림업 생산의 외부 경제적 효과로 창출되는 공익적 기 

능이 시장가격으로 명가되는 생산액의 두 배가 넘는다는 추정결과를 발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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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스위스도 농림업의 자연환경보전적인 기능 때문에 그 나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꾸는 정원사로서 농업 종사자를 우대하고 자국의 농업생소k을 보호 

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공업화를 위주로 하는 경제성장정책의 추진과정 

에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식량을 공급하고 노동력을 공급히는 퉁의 소극 

적인 역할에 안주해 왔던 국내농업의 역할은 농업부문의 지나친 위축이 진행되 

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역설적으로 국민경제에 대한 새로운 역할을 중심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농업부문의 새로운 역할은 국민에게 안전한 농 

선블을 공급히는 생영의 산업으로서 그리고 국토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역사 

회를 유지해 가는 중심산업으로서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할의 중 

요성에도 불구하고 단지 국내놓업의 가치와 역할을 시장기구하에서 가격으로 표 

시된 효율만을 기준으로 평가해서 수입개방을 주장하는 의견들이 수시로 돌출하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들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효율을 얻는 대신 그보다 훨샌 큰 농업의 시장가 

격으로 반영되지 않는 외부경제효과인 공익적 기능을 잃게 된다는 점을 무시하 

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국내의 벼농사가 포기되고 해외에서 쌀을 수입하게 된 

다연 벼놓사의 가격으로 표시되지 않는 이러한 공익적 기능마저 수입해 올 수 

있는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전체 국민들은 다시 한 번 우리 농업 특히 쌀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하여 깅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7 식생활 및 국민건강상의 옐의 위치 

오늘날처럼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때는 없었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건 

강하게 장수할 수 있을까 하고 누구나 생각하게 되는데 식생활이 국민건강과 밀접한 관 

계가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더욱이 근래에 들어 성인병이 식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명백해짐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제성장으로 국민소득 

이 증대됨에 따라 국민의 식생활은 양적 질적으로 많이 변화되어 왔다 1990년 식풍수 

급표에 의한 열량의 구성비를 보연 탄수회울 62%. 단백질 13% 그리고 지방질이 2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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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이상형(65: 15: 2이에 접근하고 있응알 볼 수 있다 이는 현재 호택인의 식생환이 

영양학적으로 균형이 이루어진 호택형 식생한이 형성되어 있음윤 의미한다 우리나라 

식생환의 내용을 살며보면 쌀 김치 채소‘ 콩 둥올 중심으로 한 진몽적인 식생환 매딘 

에 육류‘ 우유. 유지 . 과실 퉁의 서구 식생환 패턴이 어우러져 다양하고 용요해진 것이 

다 쌀로부터 공급되는 열량과 단액질의 구성벼는 각각 41%, 26%나 되는 것으로 보아 

아직도 쌀은 식생활에서 상당히 큰 비증을 차지하고 있음올 알 수 있다 썰은 한국인의 

주식으로서 국민건강유지와 직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농민의 주요 소득 작옥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우리 풍토에 맞는 식생환은 쌀밥윷 주식으로 하고 

여기에 김치를 위시한 육류와 기타의 부식을 곁들인 식생활이다 때문에 썽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식사형태는 고탄수화물식에서 고지방질식까지 다채롭고 폭넓게 식단을 즐길 

수 있으며 균형 잡힌 영양의 섭취가 비교적 용이한 특정을 지니고 있다 1992년 초 제 

14차 국제영$벚}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연 쌀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대장에서의 발 

효판정에서 낙산(!1M잉이 생겨나 대장암의 발생을 억제시키며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 

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쌀의 섬유질 성분은 구리 ， 아연. 철성분 

둥과 결합하여 우리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이 체내에 홉수되는 것올 막아준다 쌀은 밀 

가루에 비해 섬유소 함량이 2배가량 많아 수분 유지력이 큰 관계로 변비를 예망하며 인 

숭린 분비는 적어 비만‘ 고혈압‘ 통액경화중 퉁 성인병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그러 

나 쌀밥을 중심으로 한 진풍적인 식생환이 소득향상과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점차 바 

뀌고 있고 이에 따라 쌀 소비도 점차 줄고 있다 특히 서구식 식생환의 맹목적인 선호 

에 따라 최근에 들어샤 젊은 충을 중심으로 쌀밥 이탈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는 쌀의 소비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쌀이 우리국민의 

건강에 차지하고 있는 커다란 비중을 고려할 때 쌀 소비의 지나친 강소는 국민건강 유 

지에 상당한 문제를 유발시키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가) 쌀 소비의 급격한 감소는 식생환의 서구화플 촉진시켜 영00'공급의 불균형을 초 

래한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국민의 영양섭취 양상은 전국 명균적으로 왈 때에 

는 균형 상태에 있다 그러나 소득 계충 간 또는 지역간 식땅분배의 불균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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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고려한다연 농촌지역보다는 도시 중하류층 도시의 중하류 충보다는 도시 중 

상류층의 통물성 식풍 소비가 월등히 많은 것이 사실이므로 이로 인한 성인병의 

문제가 국민 보건상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의료보험공단의 자료 

에 의하면 1979년부터 1984년까지 총 진료건수가 6배 증가한 반연에 고혈압게통 

질환과 당뇨병 동은 8-11배나 증가하였다 또한 3대 사인(死因) 즉 암과 각종 사 

고 그리고 고혈압과 뇌혈관질환 퉁을 합한 순환기계통 질환이 차지하는 비율이 

1981년 45%에서 1988년에는 62%‘ 1989년에는 64%로 급격한 증가 추세에 았다 

이로부터 여러 선진국에서 고민하고 있는 성인병의 문제가 우리와 무관한 문제 

가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도 벌써부터 발생하고 있음을 얄 수 있다 쌀 소비의 

감소는 필연적으로 축산물 퉁 동물생 식품의 소비증가로 이어지게 될 것이며 이 

는 영양공급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특히 영양의 불균형적 과잉은 비 

만증과 통맥경화증 아나가서는 당뇨병 고혈압 그리고 암과 같은 성인병의 발생 

으로 직결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서구사회의 예에서 뿐만 아니라 지난 

30년간의 일본의 경험을 흥해서도 살필 수가 있다 또한 성인병의 중가는 급속 

한 의료비의 증가를 초래하여 국가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게 된다 

1977년 미국 상원에 제출된 엑거번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의 사망자 6명 중에 한 

영 몰아 잘못된 식습관에 원인이 았으며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의료비 추가부 

담액은 연간 무려 4백억달러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때문에 이 보고서는 

식생활이 개선 없이는 심장병만으로 미국은 기울어지고 말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다행히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 성인병 

의 문제는 선진국에 비하면 그렇게 심각한 면은 아니나 최근의 식풍소비추세가 

지속된다연 가까운 장래에 우리도 선진국의 고민을 답습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성인병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모든 국민의 영양상태를 적정수준으로 유지 

시키며 특히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젊은 층들에게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시키기 

위해 쌀을 주축으로 하는 훗댁형 식생활의 정착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쌀 

소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골프 

와 수영 그러고 에어로빅을 열심히 하고 사우나탕에 부지런히 들락거리연서 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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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빼지 않으면 정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없는 비만형 체질쓸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식생활습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 감소된 쌀 소비를 대체한 전분질 섭취는 주로 밀가루 음식에서 충당될 것인데 

이 밀가루가 수입농소별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실제로 열량 기준으로 볼 때 쌀 

소비량의 26%수준에 육박하는 급격한 밀가루소비량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는 밀 종자조차 구입 할 수 없을 정도로 일 생산이 거의 사라지고 있다 수입콕 

물은 수확과 운반과정에서 인체에 해로운 각종 농약들이 추가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식풍이 못 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설이다 더구나 이륜 

이따금씩 간식으로 먹을 때에 비해서 주식으로 늘 억게 되면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는 더욱 많아져서 건강에 더욱 해로울 것입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이러한 

수입밀가루는 식풍으로서의 가공과정에서 또 한 차례 위해(危객)요소가 추가되고 

있다 부패방지를 위한 방부재‘ 보기 좋게 하기 위한 표백제 풍의 처리에서 부터 

튀김식풍(스댁류)제조과정 역시 인체에 해로운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고 한다 라 

면은 계속적으로 끓고 있는 산매(없JtXl된 기름에 튀긴 식풍이므로 안전성이 의심 

스렵다 아침조회시간 때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의 홍화가 10분만 넘어서연 땅바 

닥에 픽픽 쓰러지는 뚱뚱하지만 뒷심이 약한 우리의 어린이틀에게 밥보다 더 좋 

아하는 라연과 햄버거를 계속 먹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다) 쩔의 소비감소는 결국 육류와 수입곡물의 소비증대로 대체된 것이다 육류소비 

역시 수입 사료곡물의 소비 증대행위이므로 국민 식량의 해외 의존도만 계속 높 

이는 결과가 될 것이다 쁜만 아니라 쌀밥 소비감소는 김치 소비감소로 이어지 

고 있어서 지난 10년간 배추와 무의 식부연적이 연명균 각각 2.4%. 3.2% 씩 감 

소하고 있다 현재의 해외농소별 수입액은 국제수지 적자액의 대부분을 차지한 

보념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UR협상의 타결과는 관계없이 앞으로 놓산툴 

수입액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별로 건강에도 바람직스럽지 

못한 수입농t낼필 먹는 습관이 더욱 보연화되면 공산풍 수출로 해서 애써 벌어 

들인 귀중한 외화를 이를 사기 위해 몽땅 낭비하는 절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한때 우리나라는 쌀 생산의 부촉을 염려해서 밀가루 소비듭 늘리기 위해 매스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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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원하는 퉁 온갖 수단으로 분식장려운동을 벌인 적이 있지 아니한가 부끄러 

운 과거를 반성한다는 뭇에서라도 우리 건강에 적합하고 국내자원 의존적인 알 

생소별 유지하기 위해서 쌀 소비촉진 운동이 벌어져야 할 때이다 

8. 농지정책과 농업진흥지역 

쌀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의 하나인 농지에 관한 정책은 생산구조 개선정책 

과 합께 동전의 양연과도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논의 이용을 규제하는 농지정 

책은 크게 농지보전정책과 농지이용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농지보전정책은 앨 자급을 

비롯한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업생산의 기반인 농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의 고도성장에 따라 도시화 공영화가 진전되면서 농지전용을 막기 워하여 1971년 

놓경지 보호를 위한 시행요강이 시행되었고 1972년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룹’이 

제정되어 1973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이러한 입법취지는 절대농지의 지정 농지전용의 제 

한 대처l농지의 조성 및 농지 지목변경의 금지가 주된 내용이었다 농지이용은 성실경작 

의무 휴경지에 대한 대리경작 및 다년생식물 둥의 재배를 긍지시키는 등 농지보전과 이 

용을 규제하도록 하였다 그중 쌀 생산에 가장 중요한 정책이 절대농지의 지정으로 절 

대농지는 공공투자에 의하여 조성된 농지‘ 농업용수 개발사업‘ 경지정리사업， 기반정리 

사업， 관정 및 양수시설이 이루어진 농업기반이 정비된 농지， 집단화된 농지를 말한다‘ 

이러한 절대농지는 타용도로 전용할 수 없고 식량자급을 위하여 쌀 생산에 한하여 이용 

될 수 있는 농지를 말한다 이것은 토지공개념에 의한 농지에 대한 재산권 이용의 제한 

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절대농지의 지정이 지역여건이나 토양의 물적 형질분석 동 

을 감안하지 못한 채 획일적으로 지정되었으며 펼지별로 절대농지를 지정하는 퉁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져왔다 특히 절대농지 주변의 도시화에 의한 지가상승과 토지투기로 

인한 지가의 차이는 농민의 영농의욕을 저하시키고 영농규모 확대를 위한 농지구입을 

저해하였다 농지개혁 이후 1975년까지 땅값은 딸값과 비슷한 추세를 가져왔다 1975년 

이후 제l차 오일쇼크(1972년)를 계기로 정부의 경기부%떨 위한 인플레 정책과 토지 투 

기의 만연으로 농지가격이 앙등(쇄뼈)하여 현시 지가가 수익 지가를 앞질렀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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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을 떠난 이농민툴도 미래의 지가 앙둥을 기대하고 농지를 처분하지 않음으로써 농 

지는 생산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자산 충식의 수단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절대농지는 뀔 

지보전기놓(짧地保숭機能)위주이기 때문에 도시개발 관계법이나 산업입지관계법 동에 

의한 권역확장에 우량농지가 전용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권역적 농지보전방식인 농 

업진흥지역으로 전환시켜 보다 효과적인 농지보전을 위하여 1990년 ‘농어촌발전특별조 

치법’에 의하여 놓지를 권역별로 이용 보전하는 방식으로 바꾸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 진흥 지역 내에 현실적으로 포함된 농지는 상대적으로 수요가 큰 비농업 목적으 

로 전용될 수 없기 때문에 지가 상숭이 상대적으로 둔화되어 권역내 농지소유 

농민의 재산상의 피해가 초래된다는 점은 절대농지에서의 마찬가지이다 특히 

농지 이외의 토지투기에 대한 방지대책이 미홉하고 토지공개념에 의한 농지 이 

외의 개발지역의 지가 차익에 대한 중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농민들의 상대 

적 자산가치의 감소에 따른 반발과 영농의욕 저하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농지 

정책과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입차농 문제이다 우리나라 엄차놓의 비 

율을 보면 농지개혁 직후 임차연적은 전농지의 10%에 불과했으나 1990년 78만8 

천ha로 374%에 이르고 있다 이중 비농민 소유의 임차연적이 51만3천ha로 전 

임차면적의 651%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농지개혁이 이루 

어진 일본과 대만의 농지소유 형태를 보연 1989년 일본은 총 농가의 81 2% 대만 

은 855%가 자작놓인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1988년 자작농이 28.8%에 불과하고 

나머지 60.2%가 자작지와 임차지를 통시에 경작하고 순 임차농은 82%를 나타 

낸다 대만과 일본은 지가가 높은데도 자작농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는 자작농체제가 용괴되고 있다 이론과 대만의 경우에는 경제발전과정에서 공 

업의 지방 분산이 이루어져 지가 앙풍과 함께 놓외 취업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크다 따라서 농외소득으로 전업놓보다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겸업 놓을 농 

촌에 유지시킬 수 있었고 그들이 높은 지가에 따른 농지의 보유에 대한 욕망이 

컸기 때문에 놓지를 매각하지 않고 자작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경제발전과정에서 서울 경기 권과 부산 영남권 등 소위 성장거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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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업화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농민들의 농외취업 기회가 전체 농촌지역에 

서 고루 창출되지 않았다 이농이 가속화되고 농지가격이 상숭하자 농지소유 목 

적이 자소냉식화 함에 따라 농지의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임차농의 증가가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농지정책이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지에 대 

한 적정 임차료나 임차제도를 적정시기에 규정하지 뭇하고 임차지 확대에 따라 

막대한 소작료가 비농업부문으로 유출되고 토지용역비가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게 되어 국제경쟁력 향상이 크게 제약된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1986년 농지임대차관리법을 제정하여 1990년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현행 헌 

법에는 농지의 소작제도는 긍지한다고 되어 있으나 임차와 위탁경영을 예외로 

하여 농지제도에 대한 분명한 기본적인 목표와 방향이 아직 불영확한 상태에 있 

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자작농주의나 차지농주의와 같은 뚜렷한 농지제 

도에 대한 기본방향이 정립되지 않은 채 농지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 

적 문제라 할 것이다 엉거주춤한 현행의 농지제도는 소유와 이용권 및 규모화 

의 실현에 대한 기본적인 갈동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다 

(나) 농가인구와 농가의 격감에도 불구하고 농가당 경영규모는 여전히 영세하여 농업 

소득만으로도 자립이 가능한 전업농가 육성은 물론 경영규모 확대를 통하여 국 

제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 개방대웅 전략수행에도 기본적인 장애가 되고 

있다 1965년부터 1991년까지의 26년 동안 농가인구는 l천5백81만2천명에서 6백 

6만8천명으로 연명균 362%씩 감소해 왔다 그러냐 농가당 경영규모는 이보다 

훨씬 낮은 연명균 12%씩 농가함으로써 1965년의 900에서 1991년에는 1230로 

확대되었으며 논 연적은 510에서 연명균 16%씩 중가하여 780에 그치고 있어서 

영세규모는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국제경쟁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규모 

화가 펼수적이라고 볼 때 이를 소유권 이전에 의한 자작농 중심으로 실현해 갈 

것인지. 아니연 경영권 이전에 의한 차지농(f암뼈앓)중심으로 갈 것인지. 만약 

높은 지가 퉁의 이유 때문에 자작농(自作굉)보다는 차지농 중심으로 갈 수 밖에 

없다연 중심적인 농업경영 주체인 전업적 자립농가틀 어떻게 확보해 갈 것인지 

그러고 농지의분산적 소유에 의한 영세경영을 막기 위해서 어떤 제도개선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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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져야 할 것인지‘ 규모화와 관련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현행제도는 너무나 

둥한하다 

(다) 농지의소유권은 인정하되 이용권은 제한된다는 소위 토지공개념적인 제도에 의 

해서 농업 이외의 용도에 대한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이는 농업생산의 국민경 

제에 대한 식량안보 풍 경제적 비경제적 역할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한 목적의 

수행상 필요한 조치로 인정된다 그러나 농지의 타목적 용도로서 이용이 제한된 

가운데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주택 공장 퉁 다른 용도로서 땅값은 상대적으로 

크게 올랐기 때문에 농지의 자산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서 농민들의 

불만은 크게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진흥권역의 지정이나 심지어 경지정 

리 동 생산기반 조성사업조차 순조륨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 왜냐하연 생산기반 

조성사업이 완료된 경지는 타목적으로의 전용이 억제되기 때문이다 농지가격이 

제도적인 이유로 그 상숭이 억제되고 있는 바탕 위에서 비농업부문 지가의상대 

적인 급격한 상숭은 이를 소유하고 있는 일부계층의 자산소득을 크게 부풀려 왔 

고 이는 최근까지의 거풍경제 유발의 원인으로 까지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이 

들의 소득 중 일부분은 농지가의 억제에 따른 반사적인 이익이라 볼 수 있지 않 

은지 . 그렇다면 이러한 불로소득의 일부계층에 의한 사유화가 사회적으로 정당 

화 될 수 있는지， 과연 사적 재A.}을 공공적인 목적수행쓸 이유로 하여 그 이용 

권을 다른 보상적인 수단이 없이 계속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지. 사회 전 

체의 목표 때문에 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농지소유자의 자산가치 하락에 대한 소 

득 보상적 재정 지출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 아닌지 하는 둥의 질문에 대 

해서는 현행의 농지정책은 너무 소흉하다 

(라) 농지의 소유는 소위 경자유전(秋켠쥐머)의 원칙에 의해서 농업생산자만이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생산요소로서의 토지에 대한 자유스러운 

시장접근기회가 봉쇄되고 있어서 땅값 상숭아 더욱 억제되고 있다 농업 이외 

다른 용도로서 이용이 제한되고 농지를 구입 할 수 있는 자격마저 제한되어 있 

기 때문에 농지에 대한 시장수요가 더욱 어렵게 되어 농지가격은 상대적으로 하 

락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봉건적 토지소유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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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반동으로서 그리고 농업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의 토지수요가 적었던 산업 

화 초기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북한 공산주의자와 체제경쟁을 벌이고 있던 준전 

시상태에서는 농민의 의한 생산수단의 소유를 보장함으로써 경제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조치였다 그러나 산업화가 진전되고 인구와 소 

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공급이 제한된 땅에 대한 수요는 계속 중가해 왔으며 

앞으로도 증가할 전망이다 토지가 유일한 생산수단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자본 

(기계와 시설)의 크기도 현대적 놓업생~을 위해서는 보다 중요한 생산수단이 되 

고 있다는 점， 또한 농업의 입장에서는 규모화와 자본집약화의 멸요성이 커지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농지소유자격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비농업 부문의 자본유 

입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 등의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농업도 각개의 농장경영 

을 하나의 기업개엽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세워진 

정책은 정치 환경이 변화에 따라서 고쳐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즉 농 

업을 농민의 생존유지수단으로 보는 자작농주의에 집착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고수하기보다는 농지도 소유와 경영을 분리시켜서 소유자격을 개방할 펼요가 았 

다는 주장들이 그것이다 용도제한을 받고 있는 그린벨트 동 다른 부문의 토지 

에 대해서는 소유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들은 일반적인 

설득력을 갖는다 그러나 만약 소유자격 제한을 개방할 경우에는 비농민에 의한 

토지 투기가 일반화되어 전국토가 투기장 화 할 위협이 있으며 소유자격이 제한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불법적인 비농민의 농지소유현상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을 들어서 이 제도가 현실화될 때 그 부작용을 우려히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더구나 농지 값의 상숭에 따라서 토지용역비가 궁극적으로 오를 것이기 때문에 

농소별 생산비가 오를 수밖에 없게 되어 우리 농~물의 국제경쟁력이 더욱 약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농지의 이용 

권 제약과 소유자격 제한문제에 대해서 현행농지제도는 문제를 덮어두고 미용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농업발전방향과 연관하여 보다 깊은 연구를 거쳐서 부 

작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호냉시킨다는 관점에서 발전적으로 개 

선되어야 할 시접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농지소유와 이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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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샤 현행의 농업진흥권역 지정문제는 새로 

운 검토가 멸요하다 왜냐하연 농업진흥권역 제도는 앞으로의 농지이용방향의 

중심적인 구실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첫째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경지의 집단화 

정도나 경샤도 정도 퉁 경지의 물적 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질 것이 아니 

라 앞으로 농업생산에 기여해야 하고 국민경제에 대한 몫을 충분히 다할 수 있 

는 규모를 기준으로 그 지정기준을 바꾸어야 한다 예컨대 적정한 식량자급률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벼농사를 위해서는 최소한 l백10만ha이상올 확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 퉁이 그것이다 

ill. 결론 

세계적인 기상이변에 따른 곡물수확량 감소로 식량대란과 우려의 옥소리가 나오고 있 

다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이 사상최저인 26.7%로 떨어졌다고 한다 조상들이 띠땀 흔려 

개척([써Hï)한 논과 밭은 아파트나 공장지대로 바뀌어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시급한 문제에 와 있다 곡툴 가운데 사료용을 제외한 식량자급률도 51 4%로 2004년 

50 4%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식량안보에 빨간붙이 켜진 것이다 진 세 

계적인 콕물가격 폭둥은 혹한 폭우 폭설 가뭉 둥 이상기후 둥 빈발하고 있다 

지난 해(2010) 3-4월 전국에 명균 기온은 9.9도로 명균 기온 통계 작업을 시작한 

1973년 이후 가장 낮았고 겨울엔 전국적으로 34일간 한따가 몰아쳐 과일나무 냉해로 

꽃능이 얼어붙는 퉁 많은 띠해를 입었다 올해(2011)일찍 찾아온 장마가 끝인가 했더니 

온난화의 기상이변에 따른 폭우 동두천시 (7월26일-28일)가 680mm의 비가 쏟아져 농 

작물은 물론 시가지가 잡기는 퉁 시련을 겪어야 했다 전국적으로 쏟아진 많은 양의 폭 

우는 농작물의 피해로 예년에 비해 일주일이나 빨리 찾아오는 추석에 과일 수급 공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최근 경제 협력개딸기구(OECD)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향후 

10년간 국제식량가격상숭에 따라 식량자급도가 낮은 국가들에 대한 식량안보위협은 계 

속중가 할 것이라고 경고 한바 있다 우리나라도 쌀 이외에는 식량안보를 제대로 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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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줄 풍옥이 거의 없으나 난감한 일이다 특히 쌀을 제외한 곡물 자급률은 5%에 불과 

한데 채소， 육류 기반마저 위태로워지고 있으니 큰일이다 설상가상으로 경지면적(料뼈 

面뼈)조차 최근 급속도로 5년(2005-2010)사이에 강원도 전체 면적에 육박하는 10만 

9000ha가 감소했으니 놓업과 소비자의 미래가 암울하다 국제적인 이상기후로 인한 생 

산량 감소가 심각해 현재 국제곡물값 상숭(上깜)은(2007-2009)나라 안팎으로 악재 투 

성이인 이런 현실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식량문제로 야기되는 놓경지 보호법과 식량자급 

률 제고를 위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미래에 후손들을 생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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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명의 개요 

세상 찌物은 모두 이름을 가지고 있다 사람 역시 태어나면서부터 성과 이름을 갖게 

된다 시물의 이름이 주어지는 것은 다른 것과 구멸하거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표식 

이듯 사람 이름 또한 그 사람과 다른 사람을 구분하기 위한 방법인 것이다 예부터 사 

람의 이름을 지을 때 먼저 姓이 주어지고 다음에 本파에 따라 문중별로 五行에 의한 行

列을 따져 이릉을 지었다 洪놈童이라는 같은 이름이 많더라도 같은 사람이 아닌 同名

꿇A으로 분멸할 수 있다 이름은 개인을 상정하는 고유명사로 죽어도 영원히 납게 되 

는것이다 

그렇다연 地名은 어떨까? 사람 이름이 한 개인의 표시인 것처럼 t也名도 특정 지역의 

위치를 나타내는 表示로서 사랑 이릉처럼 永久히 공존하는 것이다 다만 사람과 다른 

점은 이통성이 없는 不떼의 고정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특정이다 

地名은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 속의 위치 ， 즉 곳(所)을 표시한 것으로 사람이 늘어냥 

에 따라 그들이 정착하연서 필요에 따라 않生한 것이다 그러나 옛날 고구려‘ 신라 액 

제 동 古代로 올라갈수록 지명이 광범위한 영역을 대상으로 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지 

금 보다 훨씬 크고 넓은 지역을 상대로 하는 지명이 남아 있을 뿐이다 

고구려시대에 고양의 명칭은 달을성현(達Z省짜)이었으나 그 이하에 세부지역의 명칭 

은 찾아볼 수 없다 그 당시에도 달을성현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것이고 그들이 삶 

을 영위해 가는 과정 속에 수많은 지역 명칭이 생기고 사라지고 했을 터인데 현존하는 

지명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이 안타깝다 

고려시대 고양지역은 고봉현과 덕양현(행주현)으로 나뒤어져 있었는데 당시 세부적인 

지명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기록이나 구전되는 것이 없는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고봉사람‘ 행주사람(고봉인. 행주인) 퉁으로 지칭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 후 향조향이 언제부터인지 ‘고양 주엽지역’으로 불리었는데 1755년경의 고양군지 

에 윷악부곡(몇동部曲) 등의 명칭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고려 전후 등 정확한 시대를 

알 수 없으나 1 ， 000여 년 동안 관청의 명칭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주엽리(동) 

지역 또는 고양군 중연 일산9리 밤가시마을이 잊폼댐}曲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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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은 사람이 살면서부터 지어지게 되었으며 특히 오래된 성씨틀이 정착한 마을의 

지명을 보연 그 성씨와 관련된 지멍이 나타난다 분가하여 둥 너머로 가연 ‘뒷골’， 앞으 

로 가연 ‘안콜’， 새로 생기연 ‘新꿇(셋터말)’ 생물이 나오연 ‘冷짜’ 물이 흐르는 곳은 

‘불골(水장)’ 등 사람이 살연서 어떤 모양. 위치， 方位 동을 가지고 있는 마을 이릎이 

있는가 하면 월R가 살기에 꽂村， 설씨가 살아서 설촌말 고양군이 있다고 하여 古좌 

(고골)을 고양읍내 퉁 명무수히 많은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의 영칭이며 이름의 

지어진 연유가 즉 역사와 함께 이어지고 있으나 이동성이 없는 不iìlJ체로서 때로는 그 

이름이 바뀌고 없어지고 때로 옆 땅의 이름과 공존 협상으로 공동의 이름이 지어진 짓 

도있다 

원당연 성사리에 五뿔갑(밀성박씨 세거지)이 신원당아따트u않로 연하고 花井뿔에 햇 

빛 별빛0]-을이 생기고 원당연내 신원리와 원당리를 합하여 신원동， 도내리와 원흥리관 

합하여 “홍도동” 고려시대 고봉현과 덕양현을 합하여 고양현 등의 예를 볼 수 있으나 

지명도 사람의 이름(성 ， 본관‘ 오행 . 항렬)과 같이 계통적으로 채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H. 지명의 발생과 변화 

지명은 사람이 살면서부터 지어진 것으로 보연서 오래된 성씨틀이 정착한 마을의 지 

명을 지었으리라 생각하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분가하며 퉁 너머로 가연 “뒷골” 앞으로 

가연 “안골” 새로 생기연 “新꿇(셋터말r'. 셋물이 잘나면 “冷싸”‘ 물이 흐르는 곳에서 

“물골이(水짝r 풍 우리 선조들은 사람이 살연샤 어떤 모양‘ 위치‘ 方位 풍을 갖고 마윤 

이름이 있는가 하연 l<JX가 살기에 갖村， 설씨가 살아서 설촌말， 고양군이 있다고 하여 

古강(고골)을 고Od'읍내 둥 무수히 많은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의 영칭이며 이름의 

지어진 연유가 즉 역사와 함께 이어지고 았으나 이동성이 없는 不힘J채로서 때로는 그 

이름이 바뀌고 없어지고 때로 옆 땅의 이름과 공존 협상으로 공동의 이름이 지어진 것 

도있다 

원당연 성사리에 五및10>(밀성박씨 세거지)이 신원당아파트마융로 맨하고 1t41'및에 햇 

뼈名由來에 대하여(~r，때 배다리 中心.) 371 



빛‘ 별빛마을이 생기고 원당연내 신원리와 원당리를 합하여 신원동， 도내리와 원흥리를 

합하여 “홍도동”‘ 고려시대 고봉현과 덕양현을 합하여 고양현 동의 예를 불 수 있으나 

지영도 사람의 이름(성， 본관 오행 항혈)과 같이 계통적으로 체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ill . 행정단위 명칭의 체계정립 

고려말 1394년에 고봉감무에서 1413년 고양현감으로 이어질 때까지도 특별한 지명의 

기록을 볼 수 없는 상태이다 

행정단위구역의 명칭이 나타나게 된 사항을 볼 수 있는 것은 1755년 이석희 군수의 

고양군지에 비로서 고양의 모습을 나타내는 8개면 40개리 98개 본관과 3‘ 508가구， 인 

구 13 . 878명의 생활 속에서 지명이 시작한 것으로 보아지고 있다 

인구의 중가와 생활속에 교통과 교류의 복잡하여짐에 따라 생활터전의 위치 표기도 

발전하여 오늘에 도 시 군 읍， 연. 동， 리 마을， 번지‘ 아파트‘ 。충， 。호. 퉁으로 

지명도 광역 명칭에서 세분화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을 보연 지명은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관리 보전 계숭되어야 할 것이다 

그통안 인구증가에 따른 주택지 조성， 아따트 건설 등에 따라 행정구역이 분리되는 

가운데 마을 명칭의 발생 변경 통 변화가 있었고 1991년에 행정리가 194개리로 내부에 

서 지어진 지명을 비롯한 「고양군 지영유래집」 에 나타난 수천을 헤아리는 지명이 나타 

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명이 바로 역사를 엮어주는 매개체이기도 하다 

지명도 함께 변천사항에 대하여 연구 조사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활과 지영은 공존하고 있음을 살띠면서 역사는 흐르고 변하고 없어지고 새 

로 생기는 것인바 사람은 족보가 있어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지명의 변화는 사람 

과 같이 변동의 내용이 자세하지 않고 새로 지정된 명칭 속에 살면서 옛것을 왕왕 잊어 

버려 후손들이 우리 선조 조상의 살던 마을 묘지의 위치를 찾고 있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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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 가지고 있는 가숭 촉보 동에 상세히 표기하여 전수하는 것이 방법일 것으로 보고 

지방에서도 지명에 대하여도 체계있는 더 깊은 조사와 연구로서 이에 대웅이 멸요하다 

N. 주교리와 배다리 유래에 관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유래에 대하여 한번용 생각해 보았는가? 

우리지역의 이릉이 어떻게 유래되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모르고 있다 설령 알고 있다 

하여도 잘못 전래된 것을 사실인양 인식하기에 이르러 우리지역 유래에 대한 올바른 고 

찰올 하기 위해 이글옵 싣는다 

고도 문영(文明)의 발달(합達)과 더불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도 도시화의 거샌 불결 

로 인하여 나날이 변화하고 있다 

불과 수년전까지만 해도 우리 지역은 아릎다운 시골 풍경 그대로였고 고유의 마올 이 

름올 간직하고 있었으나， 도시화의 거샌 물결은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과 살고 있는 마 

을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로 인하여 우리 옛것을 후손에게 을바르게 전해주고 우리 것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 

워 주기 위하여 우리 지역의 유래‘ 풍습 전설. 셜화， 민당 퉁을 조사 기록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록된 자료와 이용하는 이용자에 따라서 자료가 변화되어 올바르게 전래되지 

못하는 경우가있다 

한 예로 원당읍 배다리와 주교리에 관한 유래가 기존의 기록된 자료와 이용자 사이에 

변화되어 다시 원유래를 찾아 올바르게 고잘해 보고자 한다 

1. 주교리와 배다리에 관한 유래에 대하여 

고양군지와 경기도 지영유래집 및 주간고양신문에 게채된 유래를 살펴보고 각각의 차 

이점과 공통점‘ 그리고 올바른 유래를 규영해 보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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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양군지에 나타난 배다리와 주교리의 유래 

고%ι군지 (1987. 9. 30.) p . 1479에 의하면 주교리는 한자의 뭇을 한글로 풀어 배다리’ 

라고 하는데 지형이 배와 같이 생겼기 때문에 부른다는 설과 1925년 을축년 대홍수시 

이곳에 배가 떠밀려 내려와 주민들이 배로 다리를 만들어 놓고 건너 다녔다하여 배다리 

라고 하는설도 있다 

2) 경기도 지명 유래집에 나타난 주교리와 배다리 유래 

경기도 지명유래집 (1987 . 10. 10.) p545에 의하면 주교리는 1925년 을축년 대홍수로 

인하여 배가 이곳까지 떠내려와 주민들이 배로 다리를 놓고 건너 다녔다고 하여 배다리 

라 칭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배주(빠) 다리교(橋)자를 써서 주교리로 불리우고 있다 (이 

준성 남 62세 구술) 

3) 주간고양신문에 보도된 주교리와 배다리의 유래 

주간고양 1990년 1월 4일자에 의하연 원래 주교리는 한자식 표기어로써 우리말로 ‘배 

다리’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곳의 이릉을 이렇게 부르는데는 두 가지 유래가 전해지고 

있다 

첫째는 지형과 관련된 것으로서 지역의 형태가 배의 모양처럼 생겼기 때문에 배다리 

라 부르게 되었다는 설이다 

둘째는 1925년 을축년에 있었던 대흥수시 배가 떠내려와 배로 다리를 놓고 건너 다 

였다는 데서 배다리랴 부르게 되었다는 설이다 

위의 두 가지 유래 중 어느 것이 더욱 정확한 유래인지 밝혀지고 있지 않으나 전자 

보다 후자가 더욱 유력한 설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말이다 

4) 지명이 풍은 한국사 (이은식. 타오름. 2010) 

홍수에 배로 다리를 만툴다 -

川짜는 배다리라는 뭇으로 이 이름은 1925년 대홍수로 인하여 배가 이곳까지 떠밀려 

내려왔을 때 주민들이 배로 다리를 놓고 건너다니면서 불리게 되었다 또 마을 지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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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모양처럼 생겼기 때문에 배다리랴 부르게 되었다는 설도 있는데 첫 번째 설이 유력 

해 보인다 

이후 ‘배주(빠)’ ‘다리교(偏)’자를 써서 주교리라고 부른 데서 동 이름이 유래하였다 

5) 한국의 지영 연천 (송호열. 성어문화사. 2006) 

경기도 흠때市 德陽區 서북부에 법정통이자 행정동‘ 원래 고양군 元숲ilfi 二牌및 지역 

도로 1906년 주교상리‘ 주교하리와 朴없흠뿔들 영합하여 주교리가 되었다 계속 그대로 

유지해 오다가 1979년 원당연이 읍으로 숭격되었고 1992년 고양시 숭격과 함께 주교 

동과 펄沙폐 각 일부를 관할하는 행정동이 되었다 법정동 역시 주교통과 성사동 관할 

하에 있다 1996년 고양시의 구제 실시로 덕양구 관할이 되었다 지명은 1925년 대흉수 

로 인하여 배가 이곳까지 떠밀려 내려왔는데‘ 주민들이 배로 다리를 놓고 건너 다녔다 

고 하여 처음에는 배다리라고 부르다가 한자화된 것이다 

2 유래설 비교 

이 다섯 곳의 유래설 중 공통되는 점도 발견된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달라지고 있응 

을알수 있다 

표1)을 보면서 세 곳의 유래설을 비교해 보자 

파약f 
1925년 흥수로 지형이 배처럼 

인하여 배다리라 생겨서 부른다는 
@설이 @ 설보다 

부른다는 설@ 설@ 
유력하다는 설 

고양군지 。 。

지영유래집 。

주간고양신문 。 。 。

지명이 품은한택사 。 。 。

한국의 지명 변천 。

표 3 서l 곳의 유래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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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1925년 대홍수로 인한 배의 다리 역할로 인한 유래설은 세 

곳의 공통된 부분이고 지형 모양으로 인한 배다리의 유래는 고양군지와 주간고양신문에 

서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주간고양신문에서는 1925년 을축년 대홍수로 인한 설을 근거있는 설로 주장 

하고 있다 

3. 행정구역에 따른 배다리와 주교리에 관하여 

1755년 연찬된 고양군지와 1902년 각사퉁록 경기도연 1906년 병오조 호 결‘ 호포전 

조사성책(려쥐1*. 戶 ， 샘‘ 戶布짧 5찌효成冊)과 1910년 발표된 경기도 고시 제6호를 각각 

살펴보면 고양군의 행정구역 연전에 따른 지명의 변화과정을 알 수 있다 

CD 1755년(영조 31년) 면창된 고양군지를 보연 당시 고O.}군은 8개연(원당면， 사리대 

면， 구이동연‘ 중면， 구지도연. 송산면， 사포연， 하도연)으로 구성되었고 그 중 

원당연은 일패리 ((-쩌뿔); 청대동촌(웹大同村) 도촌(넓村) 툴고리촌(끼古및村) 신 

촌(新村) 루(뺑) 능콕(隆짝)) 와 이패리 〔박제궁촌(朴齊宮村) 주교촌(빠橋村) 리잉 

곡(체，jJj'fr) 사근사(沙IT좋) 성라산촌(Jil.;薦山村)) 신원리(新院里) 목희리(木해里). 

도내통리(면內洞짧)퉁 5개리로서 되어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원당연 이패리에 주교촌이란 마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각사퉁록(各司體앓) 경기연(1902. 2. 6.) p.15에 의하연 당시 고양군수 이주현의 

보고서 내용에 주교장 주교포 퉁이 있었다고 기록되었다 이 기록으로 보아 주교 

촌에 장이서고 정육점퉁이 있어 상권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때도 주 

교촌이란 말은 계속 사용해 왔음을 알 수 있다 

@ 병오조 호. 결， 호포전 조사성책(1906년 12월 고O.}군수 박주헌)에 의하연 당시 행 

정구역이 9개연(하도연 구지도면 원당연， 중연， 이포연 송산연， 사리대연. 신혈 

면)으로 그중 원당연은 12개 리통으로 1755년 간행 고O.}군지의 원당연 이매리가 

박제궁 주교상리 주교하려， 사근사리， 삼패리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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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들 살며보자 

1755년(고양군지) 1906년 12월(영오조) 

이매리 박제궁 박제궁 

리잉곡 주교상리 

주교촌 주교하리 

사근사 사근사리 

성라산촌 삼패리 

표 4 행정구역에 의한 변화 

위 표에서와 같이 주교촌이 정식 행정구역 명칭으로 주교상하리로 불리워지고 있응쓸 

알수있다 

@ 경기도 고시 제6호 리통 합병 개청에 의한 주교리 변화(1910년 8월 23일) 

박제궁， 주교상하리가 합쳐져서 주교리가 되었고 사근사리‘ 상때리가 합쳐져서 성사 

리가되었다 

위 변화를 표3)으로 알아보자 

병오조(1906) 경기도고시 지16호(1910) 

박제궁 

주교상리 주교리 

주교하리 

사근사리 
성사리 

상패리 

표 5 . 1906년 병오조와 1910년 경기도고시 제6호 비교 

위 표를 보면 1910년 비로소 주교리란 명칭이 정식으로 생겼응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기록으로 불 때 주교촌(배다리)이란 자연부락이 1755년 훨씬 이전부터 있 

었음을 알 수 있고. 1910년 8월 23일 경기도 고시 제6호로 인하여 박제궁， 주교상하리. 

세개의 리가 합쳐져서 주교리란 행정구역 명칭이 생겼응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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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배다리(주교촌)는 주교촌을 순수한 우리말로 풀어쓴 마을 이름이고 주교리 

는 행정구역 개면에 따른 명칭이므로 서로 다른 의미로서 존재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앞에서 고양군지. 경기도 지명유래집， 주간고양신문의 유래설과 행정구역 연천사에 

따른 주교리에 대한 것을 비교해 보연 다른 점이 나타난다 

첫째로 고양군지， 경기도 지명유래사‘ 주간고양신문에서 주장한 1925년 을축년 대흥 

수로 인한 배다리(주교촌)의 유래는 1755년 고양군지에 나온 주교촌과는 연대적으로 약 

170년의 시차가 발생된다 

이것은 세 곳에서 주장하는 1925년 대홍수로 인한 배다리의 유래는 연대적으로 맞지 

않응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주교촌(배다리)은 1755년 이전부터 홍수가 일어나 한강이 

범람하여 물이 이곳까지 밀려오연 배로 다리를 놓고 건너다녔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1925년 대홍수로 인하여 배다리(주교촌)란 유래가 생겨났다는 셜은 타당하지 않 

고 연대를 1755년 이전으로 보아야 한다 

틀째는 주교리가 지형상 배의 모양과 닮았다고 하여 불여진 영칭이란 것에도 의문점 

이 생긴다 왜냐하면 주교의 한자어를 보면 배주(빠) 다리교(橋)란 정에서 지형이 배주 

(빠)자들 쓴 것은 타당하나 다리교(隔)자를 썼다는 데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유래설은 올바른 유래설이라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배다리와 주교리는 서로 다른 각도에서 지이진 이름이라 볼 수 있다 

배다리(주교촌)는 1755년 이전 자연부락 형성시 홍수로 인하여 한강이 범랑하연 이곳 

에 물이 들어와 배로 다리를 건너다였다는 데서 유래한 것이며 주교리는 1910년 경기도 

고시 제6호에 의하여 박제궁‘ 주교상리， 주교하리 3개의 법정리를 한데 묶어 주교리가 

된 것임을 알수 있다 

그러므로 배다리(주교촌)는 1755년 이전부터의 영칭이고 주교리는 1910년에 배다리 

(주교촌)을 비롯한 리영곡 박제궁을 합친 법정 행정구역 개면에 의하여 생긴 명칭이란 

것이 증명된다 

그리고 배다리 지역은 1755년 주교촌이란 자연부락이여 주교라는 범위가 박제궁 리 

영콕 주교촌을 포항한다는 것도 아울러 밝혀둔다 

향토문화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스스로 만들고 가꾸어 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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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보다 더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록 보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배다리와 주 

교리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고양을 사랑하는 여러분에 의하여 

계속 제시되기 바란다 

v. 맺는말 

지멍에 담긴 이야기슨 그대로 설화 문학의 모태가 되며 또한 설화 자체만으로도 자 

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의 정신적 향수가 되고 있다 또한 지명은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향토적 배경과 강한 보수성으로 인하여 한번 생성되연 보통 새로운 지명으로 바뀌 

지 않는다 때문에 그 안에 내재된 古품와 각 고장의 독특한 방언이 투영되어 있는 퉁 

실로 고유 지명이 지닌 역사적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지명은 소중한 우리 민족문화 유산의 체험적 근거임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산 

업화 추세에 따른 도시 개발로 인하여 고유한 지명과 웃이 인멸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영이 풍은 역사는 이제까지 전숭되어 온 고유한 지명을 총체적으로 정리하여 전용 

지명의 고유성을 유지하고 지명에 얽힌 선조들의 생환상과 애환을 "1롯하여 내가 살고 

있는 터전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덧붙여 각각의 지역이 갖고 있는 연혁 역샤 언어 민속 산업 자연 등 종합적인 지 

명 연구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 개발의 참고 자료로 전승되고 보존되었으면 하는 목적 

도 있음을밝힌다 

아무쪼록 고장과 우리나라를 근원적으로 이해하고 내 고장 사랑의 길잡이가 되어야 

할것이다 

질론적으로 지명은 사람들이 주변의 지표， 취락， 지형 하천 등에 붙이는 고유한 이 

름으로 문화적 의미를 지닌다 지명은 직접적으로 인식된 공간 형태를 나타내기도 하 

고‘ 정치적 변화의 역사를 반영하기도 한다 그뿐만 아니라 민속이나 인구 이동 언어 

의 확산과 음운 변화‘ 지표를 점유한 인간의 환정에 대한 지각과 변경‘ 환경에 대한 인 

간의 가치 명가와 관염 퉁 다양한 문화를 반영하는 일종의 문화유산이다 또한 지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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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학이 추구해 온 지역성 파악에도 매유 유용한 요소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면서 지명이 

문화유산이자 문화콘텐츠로서 재인식되고 있다 또한 일제 강점기와 근대와 과정에서 

변경된 전통 지명을 되찾으려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한연 현대에 와서는 토지 이 

용 변화‘ 교통 발달‘ 도시화 과정 둥으로 인해 지영의 제정‘ 변경， 예지 퉁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지명에 대해 관심을 강고 연구 되어야 한다 

384 깅득환 



〈참고문현〉 

1 고양군지， 고양군‘ 1987년 

2 지영 유래집 ， 경기도， 1987년 

3 이석희， 고%딴지 ， 1755년 

4 각사둥록 경기도연4 ， 1902년 

5 경기도고시 제6호 1910 8 23 

6 쩍午條‘ 戶‘ 結， 戶布흉 調효成冊， 1906년 

7 이은식， 지명이 풍은 한국사. 타요릉， 2010년 

8 주간고양신문， 1990년 6월 7일자 

9 주간고양신문， 1990년 1월 4일자 

地名由來에 대히여(홉陽 배다리 中心.) 385 



京離鄭士史學
발행인 오용원 

연집 인 최영주 

발 행 처 호F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경기문화재단 6층) 

Tel 031-239-1020 

Fax 031 - 239-3785 

인 쇄 2011년 12월 30일 

발 행 2011년 12월 30일 

인 쇄 처 통 영 사 (031-652-949이 

경기도 명택시 합정통 672-20번지 

면집위원 한동억 김장환 

이 책은 ‘ 2011년도 경기도 보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비매풍〉 




	1. (백제시대를 중심으로 한) 남한산성의 재조명
	2. 수락산 석림사 지장신앙 연구
	3. 소요사 연구
	4. 조선시대 가축전염병 우역(牛役)발생 고찰
	5. 명성황후(明成皇后) 가계와 어린 시절
	6. 初代 獨立協會長 安願壽의 活動에 대한 冊究
	7. 가평지구 한국전쟁 전적 자료 조사 연구
	8. 파주 민통선 내 장단지역의 세거성씨와 인물
	9. 漢子(한자)는 우리 韓民族(한민족)의 文字(문자)이다
	10. 우리겨레의 쌀 활용보전(活用保全)과 벼농사의 유래
	11. 地名由來에 대하여( 高陽 배다리 中心)

